i 'ᅵ뼤 ^ m. ^wnm = 

2. 소쾅하 에서의 일 행천^ 6. 스^ 버릴 수 없었던 사연 

■S W V I 내 원 폴 ■■/^L-HiJ,! CHm i l I 

n 이 i id i ww 어 am = 



17 장조 선은살 아있다 



,보 천보의 불길 (1 ) h 간 삼 봉전투 = 

l.l-HI,im Ma (！^ ^ ，S S S 소년들 1 

I 지양개 군민연 환대회 7, 혁명적 의 e ᅵ에 대 한생각 



18 장중일 전쟁의 불길 속에서 



L 새로운 정세를 맞받아 



1. 독팁여 ᅵ절의 최춘국 



2. 김주현 



5. 9 월 호소문 



3. 농민 



비 시 키 던 나날어 



6. 《혜산 사건》 을 겪 으면서 



무 송원정 ^^^g 
쾅하 에서의 일 행천^ 



경 위대원 



삼천 g 방방곡 곡에서 



권영 



스^ 버릴수 없었던 사연 



유 격대의 어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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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무 송원정 ■ 



도천^ 와이명 수에서 《등 기대 토벌》 에 혈안이 되어 돌 아치던 적 들에게 치명적 
인 타격을 가한 후 나는 주력 부대룰 이끝고 또다시 장백산 줄기룰 념어 북상 행군의 

2： 내가 무송원 정안을 공포 하였을 때우^ 부대의 대 원들은 모두 어안이 벙벙 해하였 

다. 이제 당장 국내에 들 어가서 적들을 답 새기게 되 었다고 가 슴들을 들 먹이더 명령 
을 기다 ^는 때에 갑자기 북 상행군 이라는 웬일 인가， 모처럼 개척한 서 간도와 백두 
산을 등지고 북 으로는 왜 간다는 것 일가， 이것 참 모를 일이다 하는 표 정들이 었다. 
그들은 모든 것이 다 잘되 어가는 때에 부대가 무 송으로 원정을 떠나야 할 이유란 전 
혀 없다고 생각하 였다. 그들이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은 무^ 가 아니 었다. ：그그 
ᅳ 당시는 우 ^ 군민이 사기가 절 정으로 치달아 오르고 있던 시기 였다. 적 들과의 거 

둡 되는혈 전에서 우^ 는연승 하고있 었다. 적의 발 악적인 《토 벌》 공 세와정 xl， 경 

제， 군사적 봉쇄작 전에도 불 구하고 유격 대오는 새로운 참군 자들로 나날이 확대되 

었으더 무장장 비와전 투력은 상당한 정도로 강화되 었다. ： ： 

백두산 지구와 압록 강연안 일대는 온통 우 ^ 세 상으로 되어 있었 으더， 싸움의 주 
도권은 우^ 의 손에 튼튼히 장 악되어 있 었다. 우 e ᅵ의 지 하조직 망들은 서간 도전역 
으로 조 밀하게 뻗어 갔다. 남 호두를 떠날 때 우 5 ᅵ가 세웠던 일차적 목적은 성 과적으 

이제 남은 것은 국 내진공 작전이 었다. 하루빨 el 무장 투쟁을 국 내에로 확 대해야 
조국 강토에 반 일민족 통일 전선의 선풍도 세차게 일굴 수 있었고 새 형의 당을 창건 
하기 위한 투쟁도 본격 적으로 심 화시킬 수 있 었다. 조국에 진 출하여 원 쑤들을 정벌 
하는 것은 우^ 모두가 품고 있던 가장 큰꿈이 었을뿐 아니라 국내인 민들의 가슴에 

지던 최^ iiA^— urayLyLT 앎낢 n— ― 

국내 인 민들이 우^ 의 조국 S 출을 일마나 고대 했는가 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사 

지양 개에는 난덕이 라고도 부르고 나 하덕이 라고도 부르는 괴상한 이름을 가진 등 
네가 있 었다. 이 마을의 구 장이더 조국 광복회 특수 회원인 유호는 원군 사업을 잘하 
였다. 언 제인가 그는 후방 물자를 가지고 마을사 람들과 함께 우^ 밀 영으로 찾아온 
일이 있다. 그런테 그간 인 솔해온 침군들 속에는 갑 산에서 들어온 농민도 세 사람이 

그 그때 갑산 사 람들은 좁쌀과 귀밀 미 시가루 그 고 미투 5ᅵ 를 잔뜩 g 어지고 경계 
가 삼엄한 압 록강을 건너 우^ 밀영 에까지 찾아 왔다. 그 많은 후방 물자를 셋이서 지 
고 왔다는 것도 놀라운 일이 었지만 그보다 더 우^ 를 놀라게 한 것은 그들이 백두산 
원시림 속에서 향방을 잃고 해매는 동안 몇 끼 씩이나 굶으 면서도 원호 미만은 한줌 

도 축내지 않고 고 스란히 밀 영까지 지고 왔다는 사실이 었다. ᄃ z zz:: 
미투^ 에 깃든 사연도 그만 못지 않게 우^ 의 심금을 울 근ᅵ 었다. 그때 그들이 가지 

고온 미투 ^ 는 자 그마치 200 여 켤레나 되 었다. 삼오 5 ᅵ를 꼬아 신총을 만들고 신바 

닥에도 삼오 ^ 에 누 릅끈을 섞 어정성 스럽게 삼은그 미투^ 들은 하 나같이 법시가 

」 김 산호가 갑산사 람들의 노고를 치 하하자 그들은 어쩔 바를 몰라하 였다. 9! 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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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 송원정 



나오는 도 사처럼 채 수염을 길게 드 ^ 운 좌상 영감은 김 산호의 손을 잡고 이런 말을 

： ： 《백두 산장수 들에게 미투^ 밖에 삼아올 ^지 못하는 이 불충 불의한 백성 들을용 
：： 서 해주시 외다. 우 51 의 보잘 것없는 수고를 노 고라고 하니 오히려 몸들 바를 모르겠 
：： 소 이다. 초라한 신발들 이지만 이걸 군화 삼아 신고 우 ^ 갑산 땅 에서도 처 섬나라 
오랑캐 놈들을 요절내 준다면 죽어도 눈을 감겠소 이다. 우린 그저 혁 명군만 기다 51 

:1T 조선 인민혁 명군의 국내 진군을 학수고 대하는 사 람들은 비단 갑산의 농민 들뿐이 

아니 었다. 언 제인가 원군 물자를 지고 우^ 밀영에 찾 아왔던 경상도 출신의 이병원 
wMf^£ua,'fl 내：웃최 쨈 Efmi%iiw _ - 

《장 군님， 대체 언제 쯤이면 처 쪽발 이들을 조선 땅에서 내쫓게 되 겠는지 내 생전 

Oil M 난 3 1.1 VII T]^/» = 
~ 조 국동 포들이 우 근ᅵ 에 대해 품고 있은 불같은 그^ 움과 따뜻한 정을 우^ 는 거의 
["매 일매 시마다 절 감하고 있 었다. 갑산사 람들이 마 련해온 미투 를 한 켤레씩 받아 

안은 우^ 등 무들은 누구나 할 것없이 한시가 새릅게 조국에 S 군하고 싶은 강렬한 

충등 고 ᄂ염휸 eg a 짜혀^ 나의 심정 역시 다를 바 ᅮ .# ᅳ ^ 」」 
ᅮ 그^ 나 나는 전우 들에게 조국방 향과는 정반대 되는 북쪽방 향으로 행군 하라는 명 
령을 내 근ᅵ 었다. 그 5ᅵ 고 그 명령을 받고 의흑을 금치 못 해하는 전우 들에게 북 상행군 
을 후 퇴라고 생 각하지 말라， 우^ 는 북 행길에 오 르지만 그것은 사실 조 국으로 가는 
피행 길이나 다름 없다， 조 국으로 나 가자면 부득불 이 길을 걷지 않을 수가 없다. 우 
가 잠시 무송 쪽으로 가는 것도 결국은 국내 진공을 실 현하기 위한 준 비라는 걸 알 

E 무송 원정을 작전 하면서 우^ 가 a 성 하려고 한 기본 목적은 이정 화령의 영활한 전 
법으로 적을 혼란에 빠뜨 근 ᅵ고 장백 지방에 집 결되고 있는 《토 벌대》 역량을 최대한 

으로 분산 시키더 적들의 주의룰 면퀵 ᅵ로 돌팀 으로써 이 일 대에서 번 성하고 있는 지 
하 조직망 건설 사업의 안전을 보 장하는 한편 대 부대에 의한 국내진 공작전 실현에 

： 적들은 1936 년 겨울의 <C 등기대 토벌: K) ᅵ 실 패로끝 났음에 도불구 하고혁 명군을 
고립 압살시 키려는 기도룰 조금도 버^ 지 않고 조션강 점군과 국경수 비대를 비룻하 

위 만군과 경 찰대의 방대한 역량을 우 ^ 부대의 활등 구역에 계속 투 입하고 있었 

L 다. 이런 정 황에서 우^ 가 주등에 튼튼히 서서 우^ 의 구상과 결 심대로 혁명을 줄기 

짜게 상승시 키자면 활등 지역을 일 마등안 다튼 고 장으로 옮겨야 하 였다. 그래야 적 
들을 피동에 몰 아넣고 서 간도와 국경 일대의 혁 명운등 발전에 유 ^ 한 조건을 마련 

^ 」;' IVJIVJL1 ^= 

- 장백에 집 중되고 있는 적들의 《토 벌》 역량을 분산 시키고 압록강 연안의 혁명조 
;1 직들을 보 호하는 것은 조선 인민혁 명군의 국내진 출에도 좋은 조건을 지 어주는 것으 
드로 되 었다. 인민혁 명군이 국내에 들 어가서 대부대 활동을 하려면 우선 우^ 의 후방 

5 ^ᅵ더 출진 기지인 서 간도에 적들의 대 병력이 집 중되지 못하게 하여야 하 였다. : 

gir:< 도문 회담》 의 내용이 보 여주는 바 와같이 적들이 서간도 일대에 무력을 집중하 
：트는 목적은 인민혁 명군부 대들을 장백의 오지에 몰 아넣고 입" 살하자 는테도 있었 지만， 

우리의 국내 진출 을 결사 적으로 막 지' ^rirman 
_ 조선 인민혁 명군대 부대가 미구에 국내 진격을 e 행하게 되^ 라는 것은 적 들에게 
ᅮ했 어서도 기정 사실로 되어있 었다. 사실상 대 부대에 의한 국내 진출은 시간 문제였 
다. 일본제 국주의 자들이 제일 두 려워한 것이 바로 이 점이 었다. 인민혁 명군의 대부 



대들이 조선에 들 어가서 군 사정치 활등을 벌 인다면 그것은 일본 본토룰 들 이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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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3 장한 효과를 냁 수 있 었다. ^^^^^^^^^^^^^^^^ 
： 적들은 우^ 가 국내에 나가서 몇 방의 총소^ 를 울 ^기만 하여도 그것 이어떤 화 
도> 으로 되^ 라는 것을 잘 알고 있 었다. 조 선인민 혁명군 주력 부대가 백두산 지구에 
자 끗 ᅵ를 잡은 그 해 겨 울부터 그들은 인 민들을 등 원하여 매일 밤 압 록강의 일음을 까 
는 소동을 벌이 었다. 인민혁 명군이 개 별적으 로든지 집 체적으 로든지 조 션땅에 스더 
들지 못하게 하자는 것이 었다. 우 5ᅵ 의 국내 진공을 일마나 무서워 했으면 적들이 그 

a ^T,l \A jj^Bj€fflM:tf S:a#bA: . ᅵ.. 

- 일본 천황이 자기의 시종 무관을 보내여 조만 국경을 3 주일 간이나 시 찰하게 한 사:: 
실에 대 해서는 앞 에서도 잠깐 언급 한바가 있지만 일본 정계와 군부의 우두머 근ᅵ 들 
은 우 5ᅵ 나라 북 부국경 에서도 잠시도 눈을 떼지 못하고 있 었다. 시종 무관은 그때 국 

경경 비인원 들에게 국경을 철 벽으로 지 키라는 천황의 어지도 전하고 천황 부부의 하 
사품도 전팥하 였다. 그 야 3 스^ 운 전달식 장면을 놓고 우 5 ᅵ대 원들은 일본 천황도 
인민혁 명군이 조 선으로 쓸어 나 올가봐 조 마조마 해하는 모양 이라고 하면서 고소를 

？ 뼈 u - 

Z" 대 부대에 의 한국내 진출을 성사시 키자면 반드시 적들이 《등장 철벽》 이 라고떠 
드는 국경경 비진에 몇 개의 돌 파구를 S 어야하 였다. 이 돌 파구룰 S 기 위한 선행작 
업이 바로 장백의 산과 들에 와글와 글하는 적의 《토 벌》 역량을 최대 한으로 분산 
시키는 것이 었다. 적들을 분산시 키자면 무 엇보다 먼저 우 5ᅵ 가 장백 땅에서 자 5 ᅵ를 
뜨는 흥 내라도 내야하 였다. 우^ 가 부대를 데 ^ 고 다른 고 장으로 가게 되면 어차피 
적들이 우 e ᅵ를 따 라오게 될 것이고 국경 방비도 자연히 혀 슬해질 수밖에 없을 것이 

^mflt ᅵ : ᅳ - - :z z ^= 

우 el 는 무 송원정 과정에 무 송현과 임 강현， 몽 강현의 접경지 대에서 활 등하는 최현 

부대와 1 군 2 군사의 등 무들을 만나 그들과 합께 국 내진공 작전을 성과 적으로 보장 

ga:.v】 o\ 협등작 전계획 s . : .aiy ^M. : taiaiy^ ᅵ ... 1 

― 우^ 가 무송 원정을 통하여 팥성 하려고 한 다른 하나의 목적은 이 원정을 통하여 
신대 원들을 조성된 정세의 요구와 조선 인민혁 명군의 사명에 맞게 정치， 군사， 도퍽 

^^로 ##히 고 양하고 훈련 시 키 자는테 도있 었다. ᅳ ᅳ^ ᅳ ᅮ T ： ᅩ ᅳᅳ ᅮᅳ 
\ 백두산 지구에 새로운 형태의 근 거지가 창설된 후 우 근 ᅵ는 수백 명에 달하는 참군 
지망 자들로 대련을 보충하 였다. 조션 인민혁 명군의 적 극적인 군사， 정치 활동과 그 
성과에 고무된 서간도 일대의 청 년들은 앞을 다투어 우 5ᅵ 부대에 입대하 였다. 국내 = 
에서도 연일 애국청 년들이 무장 투쟁에 참가 하려고 우^ 를 찾아 왔다. ᅭ - 
^ 부대의 역량이 양 적으로 늘어난 조 건에서 우 5 ᅵ는 그 질을 강화 하는테 힘을 넣지 

f ^nj^uwg 「ᅣ ― 
ᅩ 부 대의전 투력을 강화하 는테서 기 본으로 되 는것은 지 휘관과 대 원들의 수준을 
높이는 것이 었다. 그들의 사 상의식 수준과 군 사실무 수준을 높이지 않 고서는 부대 
를 백전백 승하는 대오로 만들 수 없 었다. 그런테 수백 명에 달하는 우 근ᅵ 부대의 신: 
병들은 하 나같이 계급 의식도 강하고 혁명 열의도 높 았으나 아직 전투 경험이 없었으 
더 유격 전법에 정 통하지 못하 였다. 정 치문화 수준도 높지 못하 였다. 우 a 의 신병들 
은 어제 날까지 부대 기발을 뚜 지거나 날품 팔이를 하면서 하루 하루를 고 달프게 살아: r 
온 순박한 산골내 기들이 었다. 호 미질， 가 래질， 작두 질같은 일 이라면 펄펄 날 아도 : 
군사 에서는 까막 눈들이 었다. 초 보적인 사회 발전의 원^ 는 고 사하고 조션글 자모조 
^"Y ' 밗 .:ff-Mm"Hj}iffi^^ 두말할 Mim ― ᅳ ' 

_ 고생도 많이 하고 노 등에도 딴련된 청년들 이기는 하나 그들은 유 격대생 활에서 E 
겪 게되는 고 난들을 잘 감당 해내지 못하 였다. 그래서 어떤 청 년들은 등요도 하고 투 
정질도 하 였다. 잠이 모 자라고 행군이 고 되다고 투덜거 ^는 청년도 있 었고， 신이 꿰 



세 기오ᅡ 더불어 



무 송원정 



지거나 옷이 혜 지면 자기 손으로 기워야 할텐테 그런 것마저 하지 못하고 구대원 

에게 부담표 까처는 S 년도 했 했다. ^ᅭ 

： 제식동 작도， 야 간행군 법도， 방위판 정법도 모르는 햇내 기들， 총이 고 장나면 
원 들더^ 《이 것좀 봐주시 오.》 하고는 우 두커니 서있는 그런 신대 원들을 

rt l rLTl I i| 진출을 g 행할 ^ Hbai^urh - : 
ᅳ 신대 원들을 받 아들인 후 짬이 나는 대로 구대 원들을 붙여 속 성으로 훈련. 



그대로 



시키 



고 토막 상식도 배워 주면서 자질을 높여주 느라고 하였 지만， 그런 방법 으로는 

:bt: 신병^ ：유 격전의 h? 에 aarts 방 면적으 
준 비시킬 수 없 었다. 이 상적인 방도는 적들의 주의 

가 덜 미치는 울창한 수팀 지대에 가서 일 마동안 품 
을 놓고 신대 원들에 대한 군 사정치 훈련을 조직하 



는 것이 었다. 



이런 본 격적인 교육 과정이 없이는 그들을 쇠소^ 
가 나는 군 인들로 키워냁 수가 없 었다. 그런테 장백 
땅은 평지나 오지나 할 것 없이 다 적들 에게서 《참 
빗질》 을 당하고 있 었다. 그래서 우 e ᅵ는 신병 훈련 
의 적지로 혁 명군의 후방밀 영들이 집 중되어 있는 

― 총괄 적으로 볼 때 무송 원정은 적의 대 병력이 집 



요하게 팥 려드는 조건 에서도 주 도권을 계속 



히 




-어쥘 수 있게 하는 S 공적인 대책이 었으더 부대 



의 전 투력을 일층 강 화하고 혁 명군의 국내 진출에 유^ 한 환경을 조 성하기 위한 영 
활한 전슬적 조치 였다. 이 원정은 우^ 가 백두산 지구에 진출한 후 반 년동안 쌓아올 

린 성과를 공고히 하고 확대발 전시키 는길이 었다. 드ᅳ — £ ^ 



등 사그림 

< ：나 팔수: > 



― 1937 년 3 월 어느 날 우^ 는 무송 원정의 길에 올랐 다. 거 기에는 기본전 투성원 
과 함께 재 봉대와 작 식대， 무기수 5 ᅵ소 성 원들을 포합한 후방 부문의 성원 들까지 다 
^가 ^^「h = 



위 증민과 전광， 조 아범도 우 5 ᅵ와 등행하 였다. 



첫날의 행군 목표는 되 골령을 뇜는 것이 었다. 하 루종일 행군을 하 였는테 눈이 어 
쩌나 많이 쌓이고 날씨가 일마나 추 웠던지 영을 다뇜지 못하고 중 혁에서 하 루밤을 



해 겨울 장 백산줄 기에는 엄 청나게 많은 눈이 내 근ᅵ 었다. 적설이 어 떻게나 심했 

던지 어떤 골짜 기에는 눈이 몇 길씩 쌓인 테도 9J 었다. 그런데 서는 몸으로 눈을 밀 



어제 끼면서 한 치한치 앞으로 전진 해야만 하 였다. 



Z 장백산 줄기에 일마나 많은 눈이 내^ 는가 하는테 대하여 새 세 대들이 똑똑한 표 ： 
상을 가 지려면 그 당시 무송 원정에 참 가했던 투 사들의 체 험담을 들어불 필요가 있 
다. 원정을 끝내고 해토가 되어 백두산 쪽으로 나올 때 우^ 는 이깔나 무정수 ^에 미 
투^ 한 짝이 걸 려있는 것을 보 았다. 그것은 장 백에서 입대한 신입 대원이 무 송으로 
행 군해같 때 눈 속에서 잃 어버린 미 투 리었^ ^ ^= 



|lZ 3 월 초면 조국의 벌 방지대 에서는 눈 석이가 한창 이자만 백두 산일대 에서는 아직 
= — — 동 장군이 판을 친다. 엄흑한 설한 풍속 에서는 천 막조차 제대로 칠 수 없 었다. 설 



사 친다 해도 바람을 견디 여내지 못하 였다. 우 5ᅵ 는 이런 정황에 부닥칠 때마다 깊은 
눈속에 한 개 분대 정도의 인원이 숙영할 수 9J 는 구 행이를 파고 노루가 죽이나 나무 

껍질을 깔고 배냥에 기대여 앉 아자는 수밖에 없 었다. 구 a 이입 구에는 바람이 들어 
오지 않게 백포룰 쳤다. 에 스키모 인들이 일 어죽지 않고 눈 집이나 일음속 에서도 능 



세 기오ᅡ 더불어 



제 16 장 압 록강을 넘 나들며 



동강 



히 살 아가는 방법을 우^ 는 원정 과정에 체험을 통하여 터득하 였다. 

ᅮ 우 3 는 그때 무 릎까지 올 라오는 큰 버선에 갑산사 람들이 삼아준 미투^ 룰 신고 

있 었다. 백두 산일대 에서는 그런 차 팀새가 아니 고서는 겨울에 밖으로 나다닐 수가 
없 었다. 그래서 모두 미투 51 룰 신 은채로 우등불 옆에 누워서 숙영하 였다ᅩ " 



우^ 는 다음 날에야 되골 S 을 뇜어 섰다. 이 원정이 보통 원정이 아니 었다. 우^ 인 

민들은 《고 난의 행군》 이라고 하면 남패 자에서 북대 정자에 이르는 1938 년 겨울 
의 행군을 의례히 생각 한다. 물론 그 행군이 《고 난의 행군》 으로 불^ 울 수 있으^ 



만큼 간 고했던 것만은 사실 이다. 그^ 나 간고 성으로 말하면 무송 원정도 그에 못지 
않은 어려운 행군이 었다. 행군거 ^를 따지면 100 킬로 미터도 되나 마나할 것 이다. 
기일은 25 일 정도 였다고 생각 한다. 《고 난의 행군》 당시의 100 여일에 비하면 아 
무것도 아 니라고 할 수 있을 것 이다. 그 렇지만 그 원정도 매우 간고한 노정이 었다. 
Z 추위 에 시 달 5ᅵ 고 굶주팀 에 쪼들 5ᅵ 고 수면부 족으로 고통을 당하고 무슨 고생 인 

들 없었겠 는가. 싸움을 여^ 번 하 다나니 피도 많이 흘^ 고 희생도 많이 내 였다. 드 

- 무송 원정은 노대원 들에게 있어 서조차 이빨을 악물고 참 아내지 않으면 안 되었던 

엄청난 시련이 었다. 그런즉 입 대한지 몇 달밖에 안되는 신대 원들의 경우야 더 말해 
난 LtfMJI^il j. — 'ᅵ ᅵ ― ^ 



나는 모든 구대 원들이 신대 원들을 한 명씩 맡아 돌보아 주도록 하 였다. 나도 3-4 
명 되는 약 골들의 보 호자가 되 었다. 그 대 원들은 모두 신대 원들의 착실한 형 구실을 



하 였다. 행군할 때에 는 잠자^ 도 마련 해주고 옷이나 신 발이나 모 자같은 것도 기워 

1 삐 ᅵ' - = 



경동 출신의 한 신입 대원은 양쪽 엄지발 가락이 시 뼐겋게 드^ 나도록 신발이 험 



하게 해 졌지만 쉴참에 그것을 손질할 궁 3 는 하지 않고 휴식 구령이 내^ 기 바쁘게 

우등불 곁에서 코를 골더 잠을 a 다. 구대 원들은 장 백에서 신고 떠난 갑산 미투^ 도 
아직 꿰 뜨리지 않 았는테 그는 에비로 가지고 떠난 지하 족마처 해뜨 렸다. I ᅳᅳ I 



나는 그에게 나의 에비 신발을 같아 신기고 돗 바늘로 그가신 고있던 지 하족을 손 



질하 였다. 손질한 지 하족은 배 냥속에 건 사해두 었다가 다튼 신입대 원에게 같아 신 



기 였다. 해진 신발을 손질할 때면 본 인들이 딱해할 것 같아서 사 람들의 눈을 피해가 
더 몰 래하군 하 였다. 그^ 다가 한번은 신발임 자에게 들키고 말 았다. 그 대원은 눈물 
을떨 구면서 나에게 매팥려 무작정 바느질 깁던 신발을 빼햇 "아 냈다/ 

그 나는 원들 S 이렇게 ᅵ' j'agu 

. 《등 무들이 집 에서는 아 버지가 삼 아주는 짚신을 신고 어 머니가 기 워주는 옷을 
입고 지내 다보니 바 느질도 못 해보았 겠지만 유격 대원이 된 이상 옷도 신발도 다 자 
기 손으로 기 워입고 기워 신을 줄 알아야 한다. 자기가 살 도 근 ᅵ는 자기가 해야 한다. 

E 오늘은 나와 합께 신발 깁는 법이나 배우 n ― ― 



f£A} 령 관에게 당치 않이부 담을끼 쳤다고 §Ar m 안해 하였 마, 
z 신발이 나옷이 제일 심하게 해 지는경 우는일 음버캐 가덮인 눈우를 지날때 이다. 
그래서 나 는일음 버캐가 덮인눈 우를걸 을때에 는발을 어떻게 옮겨 놓아야 하는가 " 



하는 



요령을 대주 었다. 



무송 원정은 주림을 이 겨내는 투 쟁과정 이기도 하 였다. 




많은 고난이 시시로 우 e ᅵ의 앞길을 가 로막군 하 였으나 그 
모든 고난 가 운테서 가장 심 각하게 우 e ᅵ를 위협한 것은식 
량난이 었다. 행군 속도가 에 상보다 어 방없이 떠지는 바람 
에 장백을 떠날 때 마련해 가지고 온 일마 안되는 식량은 되 

어서기 바쁘게 인차떨 어지고 말았 다. 그ᅳ J 



언풀뿌 e ᅵ조차 캐먹 



없는눈 판에서 무슨 수로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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컷을 얻 어내겠 는가. 출로는 적의 군량을 빼 9} 는 것인데 우^ 는 어디에 적이 있는지 W I 

내 1 ᅵ ᅵ 1 」 ，' 1 쎄 I ' 

그때 식량 고생을 하던 인상이 너무도 강해서 훗날 나는 어느 등 무에게 무 송원정 r _ᅳ 3 
은 사실상 <c 기아 원정》 이나 다름없 었다고 말한 일까지 있 었다. 옹근 하 루등안 강 ᅮ 그그： ：： 그 j 
넁이 한 알 입에 넣 어보지 못하고 횅물과 눈으로 창자를 달 래면서 수십 e ᅵ를 행군한 1— ― j 

날도 했 91 으리 크 ¥찍 ： 스러운 기아 의 고 퉁을 어쩌 01 ^ 

：：^ 정이 거의 끝날 무렵에 등강 부근의 수팀 속에서 있은일 ᅵ% 다ᅳ우 리-그 ^ᅳ— ^ =^3 

mmi^s 한 -a 를 발 견하였 tcm 를패 uza 알 구^^ 지 못한고 gfer^ig ᅮ t m 
를에워 온우^ 는 그집을 보자 흑시 식 량을 구할 수 있지 않을가 하는 한 가닥의 기 ᅳ 그ᅳ： | 
대룰 가지게 되 었다. 산에 숨어서 아편 농사를 하는 사람들 에게는 대체로 식량 의에ᅮ = ᅮ j 

n i . 가^ ^= 

우^ 는 집주 인에게 부대가 더칠패 낟알 구경을 못하고 있는데 식량이 있으면 다 — : % ^ ᅩ E 
분일마 만이라 도팔아 팥라고 사정하 였다. 그^ 나집 주인은 산팀부 대가뭉 땅털어 ᅳᅭ 츠 j 

가버례 §#토 없다고 딱 잡 op 란. Ti mm ] 강 냉<% 겨^ ii 득쌓 여 했는 ^or^- ^ ^ ； 
a§ ay-#QLu 강넣 z }^^gLas 같은더 t 아무리 Ai^i-^if^i 혭꼐 V j 
내 였다. 우^ 는궁색 스러운 테로매 들밑에 내 버린강 넁이겨 로끼니 를에우 기로하 ᅳᅳ노 쉐 

강넁 이겨 는조겨 나 피 겨 와 팥라 팎아 먹어도 식도에 자꾸 불기 만 하고 잘 뇜어가 ᅳ— ::: : \ 
지 않았 다. 매들에 같아먹 어도^ 기기 가어려 웠고설 사물에 풀어서 억지로 ^긴다 ：ᅳ \ 

，l rill »■ zM UJ\ I 더 는 ᅵ, J j^ld^^^UI mif LI— ― ― ᅵ J ^^^^ 

=a 는:^ 1^ s 해 전 g 병 삐 ni'a^^Fl TUI»f^e - I 

= 《여기 서고 개를몇 개만^ 어가면 오의성 부대가 있을것 이요사 령은지 금없겠 시 J 

지만 그 부 하들은 더러 남아서 항전을 계 속하고 있소. 동무는 거기 가서 내가 왔다 .„ j 

는걸알 ^고 식량을 일마간 이라도 보태 달라고 이르고 오 시오. 쌀이 있으면 지난날 ᅳᅳ ：： \ 

의정 을생각 해서라 도우^ 의청 을외면 하지는 않을것 이요. > ^ ᅳ ' ᅳ ^「_ ᅳ.: j 

' 백학 1 은 오 의성 부대로 ^tL5^ 것도 얻지 못하고 빈손 으로 돌 아왔 디 | 

성부 대의_ 지? is 이 -Ss^at^^i^ 톄고 일부러 찾 아와서 나에게 양해 ^ | 

세 I ^= 

1 김사 형께서 모^ rww ᅵ ᅮ든피 f# 어ᄑ거 s 할 수 있 겠습니 돕고 싶은 마 음 

은간 절 하자 판 xHSi 도 식§급ᅵᅳ#|^ 서^ 고 있는 형 ^어관이런 걸 가지고 s 아 | 

mv^ji 1 ᅡ in ᅵ ᅵ ^j^iti vmn^ia.^ ^트 1 

hdlm 우 a 대 들 s 그 ^집 안팎을 두투 -살피 다가 swssir*a 관속에 강냥 | 
^1 가득 ^ 어 있 는것을 '발 견환^ 휸" e 추 프호사 람들은 §g 미 5ᅵ 만들 I 
어서 집앞에 놓 아두는 풍습이 있 었는테 그것은 신성불 가침의 장의 물로되 고있었 £ \ 
다. 이런 풍습으 로부터 항일 혁명때 만 주지방 에서는 관과 관련된 일 화들이 많이 생 . 느ᅳᅳ \ 
서"니 『 ^ ^ 

ᄐ집주 인들이 관속에 쌀을 감 추어둔 것은 이해할 말한 일이 었다. 그런테 그 관속의 」 - j 
쌀이 그만 우 5ᅵ 등 무들의 분격을 자아 냈다. 제일 심하게 격노한 것은 신입대 원들이 — : ᅳ j 
었다. 주경 동에서 입대한 한신입 대원은 나한테 뛰 어와서 이런속 사정을 하였다 —쇼 \ 
z <€장 군님， 이 집주 인들은 심보가 아주 고약한 사 람들입 니다. 소나 말 같은 g 승 ― ： I I 
들이 제 집 뜨락에 들어 와도먹 을것을 주는것 이인간 의도^ 이고에 절인테 이 집사 - ᅳᅳ \ 
람들은 너무 고약합 니다. 도대체 피가 있는 인 간들입 니까. 한번 혼내줍 시다. 그^ ； — 5 ᅵᅳ j 
,ᄁ ^\ 민 ：세에앎 ^= 

니ᅳ ) Lll VI H H 례ᅵ ^= 
《압수 라니? 그래 서는안 된다. 이집 식량을 조금 이라도 건드 려서는 안 된다. X} ^ -： —ᅳ ᅳ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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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우^ 가 굶 는것이 낫다》 



그신입 대원은 아무 말도 못하고 입을 다 시면서 물러 갔다. 



우^ 는 관속의 식량에 대하여 알고 9J 다는 기미를 조금도 보이지 않고 강 넁이겨 
로 식사를 대신 해가더 집주 인들을 꾸준히 교양하 였다. ᅳ 
1 ' 지 인들은 우^ 와 작별을 하 면서도 관속에 식량이 있 다는테 대 해서는 종시 말하 



지 않 았다. 쌀을 압수 하자고 제 기하던 신입 대원이 나를 찾 아와서 《그것 보십 시오. 
저런 사람 들한테 교양이 통하지 않습 니다. > 하고 말 했다. 뚜: 
ᅳ이 사실을 통하여 신입대 원들은 인민들 속에는 각이한 유형의 인 간들이 있다는 
그런 것만큼 교양도 천 편일를 식으로 해서는 안되더 무슨 일이나 사람의 마음이 



움직일 때만이 성 사된다 는것， 그 러므로 군대가 어려운 처지에 빠 졌다고 해서 인민 
의 재산을 합부로 침해 하거나 그들의 호의나 도움을 강제로 요구 해서는 안 된다는 



^ 만일 그때 우 근ᅵ 가 노 여움을 삭이지 못하고 집주 인들을 혼살 냈거나 그들이 우^ 

를 속인테 대한 벌로 식량을 압 수하였 더라면 신입대 원들은 인민을 떠 나서는 살수 

없다는 좌 우명을 어기고 인민들 앞에서 적하면 호령을 하거나 특전을 바라는 관료 

라든 가마적 과같은 인간들 로변질 되었을 지도모 튼다. I ^1； ： 



우^ 는 만강 줄기를 따라 내려 가다가 멀 근ᅵ 서 행군 대오의 



디 

ᄀ i 



쫓 아오고 9J 는 처 



서군두 사람을 만 났다. 그들은 ^ 두산 목재소 노동 자들이 었다. 행색이 하도 수상하 
기에 어패서 우 ^ 대열을 계속 따라오 는가고 물 었더니 적들 한테서 유 격대의 종적 

을 람 지하여 오라는 지시를 받았 다고 솔 직하게 자백하 였다. 그들이 하는 말이 유격 
대의 종적을 알 아오면 그 정보의 가치에 따라 품삯을 많이 받고 그냥 돌 아가면 《통 

비 분자》 로 몰리게 모 ^ 곤경을 ^르게 된다는 것이 «u| ᅳᅳ ― ^= 

ᄍ우^ 는그 노등 자들을 통하여 ^ 두 산목재 소에는 수많은 인 부들과 산팀경 찰대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 었다. 나는 힘든 싸움을 하게 되 더라도 식량을 해 결하기 위해 



이 싸움에 7 연대와 8 연대를 동원시 켰다. 두 연대의 전투 원들은 목 재소를 치고 창 
― 를 수색하 였으나 한 포대의 쌀도 얻지 못하 였다. 목 재소주 인들은 유 격대의 습격 
이 두려워 쌀을 창고에 처장 해두지 않고 매 일매일 © 곳에서 실어다 먹고 있 었다. 
목재 소마을 에서는 에상치 않았던 700-800 명의 적들이 머 무르고 있 었는테 그들이 



쓸 어나와 우 5 ᅵ 전투 원들에 대항해 나 섰다. 우 5ᅵ 주력 부대가 무송 쪽으로 움 직이고 

있다는 통보룰 받고 ^토벌 >에 새로 증파 되어온 자들이 었다. ᅳ 

ᅮ: 7 연대와 8 연대는 목재 소에서 끌어온 20 마 5ᅵ 정도의 소를 몰고 본대로 돌아 왔다. 

추 적하는 적은 오 중흡이 책임진 방 차대가 막 았다. 오 중흡은 각 소 대에서 결사대 
t 을 선 방하여 무려 10여 차례에 접전을 하면서 적들을 완 강하게 견제하 였다. 날 



이 밝은 다음에 보니 적들은 50 미터 밖 에까지 와있 더라고 하 였다. 



방차대 원들이 적을 막 아내는 동안 주력은 등쪽에 있는 두개의 봉우 근 ᅵ를 차지하 




고 전 령병을 보내여 그 두 봉우^ 사이의 새초 발으로 오중 
흡이네 방 차대가 적을 유 인하머 빠 지도록 하 였다. 방차대 
의 유인 전술에 걸려 무 여한새 초발에 들어션 적 《토 벌대》 



하 였다. 



력이 전투에 참 가하기 전에 일부 대 원들은 장대 뒤에 
서 소를 잡 았다. 잡는 족족 우 등불에 구워 냈는테 소 고기냄 
새에 창자가 뒤 집히는 듯하 였다. 나머지 소들은 각을 떠서 
배 냥속에 간수하 였다. 우 는 그 고기를 날것 채로 먹으면 

서 행군을 계속하 였다. 그런테 2-3 주일 후에는 그 것마처 



세 기오ᅡ 더불어 



무 송원정 



적들의 추적이 심 해지자 전광은 동 만강에 있는 밀 영으로 가버^ 었 다.. 그는 밀영 

에 돌 아가자 우 ^ 대원 들에게 통밀 몇 말을 주어보 냈다. : :: s ― ： : 

우^ 대 원들은 정치주 임이란 사람의 인심이 고작 그것뿐 인가? 펑 치값을 못한다 

,1 ^1UU1 J^lffe 비 ^ ！쭙^^그 

~ 어떤 대 원들은 그를 용기 없고 인 정머^ 없는 사람 이라고 욕하 였다. 그들은 전광 
이 무 송현성 전투때 보조 적으로 하게 되어 있었던 만량 하습격 전투를 포기합 으로써 
전 반적인 작전에 혼란을 주었던 사실에 대하여 여전히 의흑을 품고 있 었다. ᅳ 

전광이 간 부티를 내 는테다 어렵고 위험한 모퉁 이에서 매번 몸을 사^ 었기 때문 
에 우^ 부대의 관 병들은 대체로 그를 시답지 않게 보고 있 었다. 군중의 감각은 정 
확하 였다. 전광은 그 후 변 절하여 우 51 혁명에 막대한 해독을 끼치 였다. ᅮ I 

부대는 적들을 뒤에 팥고 만강 물골을 따라 무송 쪽으로 행군을 계속하 였다. 전광 
이 보낸 통밀 몇 말도 인차 바닥이 났다. 우^ 는 또다시 절량의 고통에 시달 5 ᅵ지 않 

그―그 후 우^ 는 뒤 따르는 적들을 따돌 ^고 두도령 이라는 고에서 일마간 머물 렀다. 
식량을 해 결하지 않 고서는 행군을 더 계속할 수 없 었다. 강 태옥을 비룻한 만 강출신 
의 신입대 원들이 먹을 것을 해 결해오 겠다고 자청해 나선 것이 바로 이때 였다. 그들 
은 그 전해 만 강에서 연극 《피 바다》 와 《한 자위 대원의 운명》 을 보고 격 동되어 
즉 석에서 참군을 탄원해 나섰던 신입대 원들이 었다. ― 
부대가 만강 가 까이에 이르 렀다는 것을 알게 되자 그들은 김 택환을 앞 세우고 나 

^ Ul}\^L\ = 
그ᅭ 《장 군님， 우^ 가 가서 식량을 좀 구해 보겠습 니다. 만강이 코 앞인테 유격 대가굶 
는 다는게 말이 됨니까 만강에 쌀은 바 르지만 감자는 일 마든지 있습 니다. 전에 유격 
대를 원호 하려고 모아 두었던 감자가 있는 131 ᅵ 우 근ᅵ 가 그 장소를 압니 다.》 ― ᅳ 
TrH uKl 라 도 들으니 마음이 좀 놓이 ^ 니 ᅳ ； 

이 S 게 되어 10 명 정도의 식량공 작대가 만 강으로 떠나 갔다. 그^ 나 기 대했던 것 
보다 수확은 신통치 않 았다. 군 량으로 쓰자고 처장 했다던 그 감자는 9! 돼 지들이 달 



려들어 다 파먹고 없 더라고 하 였다. 식량 공작대 원들은 멧돼 지들이 먹다가 버 땋ᅵ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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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일마 안되는 감자를 지고 귀로에 올 랐다. 아무 것도 없는 우 근ᅵ 의 처지 에서는 



그런테 여기서 문제가 생기 었다. 본대 



기를 참지 못해 숙영지 가 까이에 와서 우등- 

1 ^-： 



- 아오던 식량 공작대 원들이 그만 시장 
을 피 워놓고 감장 구이를 하는 엄중한 



하였던 것 mrr, ^= 
-은 새벽에 숙영지 근 처에서 우 



피움 으로^ 자 기자신 



아니 라 전 



부대의 위치 



-시 켰으더 적 



발견한 다음 보 초소에 아무 신호도 보내지 않 




고 무작정 숙 영지로 뛰 어왔기 때문에 취 침중에 있던 부대가 미처 
준비도 하지 못한 채 전투에 말 려들지 않을 수 없게 하 였다. ᅳ 




자유 주의란 종종 이처럼 에상치 않은 후과를 빚 어내군 하 였다. 
나는 신 입대원 들에게 늘 유격 대에서 자유 주의는 금물 이다， 규 
을 지키는 것이 어렵고 힘들 더라도 그것을 부 담으로 생 각해서 
는 안 된다， 왜나 하면 규율은 군대의 생 명이기 때문 이다， 숙영할 
때신 을벗고 자지 말더 어디에 가든지 흔적을 남기지 말라， 상관 
이 지정 해주지 않은 장 소에서 우 등불을 피우지 말더 추격을 받을 
때에는 댈 영이나 숙 영지의 위 치와는 반 대되는 방 향으로 적들을 
유인 하라， 파악이 없는 풀은 합부로 먹지 말라는 등 유격대 가지켜 
야할 규율과 행동 규범에 대하여 강 조하군 하 였다. 



나는 그때 



^나 만강에 다녀온 식량 공작대 원들의 과오로 하여 우^ 는 

적 들과의 접 전에서 아까운 전 우들을 잃 었다. ： z: ： 
을 ti}#fe}xr#a 다. 비 판으로 죽은 ； SfSff ^ 



마나 좋겠 는가. 전 우들의 죽음은 비판을 대 신하고 남음이 있 었다. 그것은 그 들에게 

^1 시 '\mMM 처벌보 dai 삐 AJtoHtrfc 1 g 

전령병 최 금산도 그때 전사하 였다. 우 등불을 발 견하고 우 ^의 식량 공작대 원들을 
은 밀하게 뒤 따르던 적들은 숙 영지룰 포 위하고 총질을 시작하 였다. 그 위기 일발의 

순간에 최 금산은 일신이 그대로 방패가 되어 사 S 부 쪽으로 다 가드는 적을 막아 결 

사 적으로 싸 웠다. 내가 맨후 위에서 철 수하는 것을 보자 그는 이 봉록과 합께 내옆으 
로 뒤여와 몸으로 나룰 막 으면서 적 들에게 맹럴한 사격을 가하 였다. 그때 그들이 나 
를 결사 적으로 호위 해주지 않았 더라면 내 신상에 어떤 불 상사가 일어 났을지 

L1 



여^ 발의 적탄에 치 명상을 입 었지만 최 금산은 마지막 탄알이 다할 때까지 엄호 



사격을 그치지 않 았다. 그의 군복은 피로 흥꽥 젖어 있 었다. 



이 봉록이 눈 속에서 최 금산을 안아 일으켜 등에 업 었다. 나는 후 위에서 싸 창으로 

봉록을 엄호 하#[휸" 이 흖록이 맥이 진할 때면 내가 ^^Am^ul 

포위를 돌파한 다음 이 봉록의 등에 업 혀있던 금 산이를 내 려놓고 보니 그는 이미 



숨이진 몸이 었다. 



남， 



최 금산은 남보다 특별히 잘 난테도 없고 기질 상으로 불 때 다른 사 람들의 인상에 
수 있으 e ᅵ만큼 모가 나게 두드^ 진 테도 없 었다. 그런테 우 51 사 령부성 원들은 

B 처럼 짜뻬없 「!■ ― ^ ^ 



는 꿈이 많고 공상이 많은 소년이 었다. 그가 바라는 것 중의 하나는 기차룰 
이 타보는 것이 었다. 그는 조국이 독립된 다 음에는 기차를 몰고 다니 겠다고 늘 말하 



참， 나이가 아 깝소! 이 애가 아직 스무 두살도 안됐 지?》 



숨진 최 금산을 우 



o" 7 



곁에 내려놓 았을때 내 



등 뒤에서 



1 



구인 가한말 이다. 그한 



마디의 말에 그만 온 부대가 오열을 터뜨^ 었다. 



i 세 기오ᅡ 더불어 



무 송원정 



시체룰 안 장하기 전에 최 금산의 배냥을 해 처보니 그 안에는 갑산사 람들이 삼아 

|; : 준 미 투리와 미 시 가 루 한 붕지 밖에 없 었다. ' = 

I 이국 땅에서 내 어나고 이국의 물을 마시더 자라난 유 랑민의 아들 최 금산의 가슴 
속에 간직된 가장 큰 소망은 고 국땅을 밟 아보는 것이 었다. 전 령병이 되어먼 북만의 
남호 두에서 백두 산으로 나올 때 에도그 는매일 같이 나에게 이제 일마나 더가면 조 

； 국땅을 볼 수 있 는가， 등해 바다가 기 막히게 덧있 다는테 장 군님은 가보았 는가， 앞으 
로 몇 해안에 평양 이랑， 서울 이랑， 부 산이랑 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비 룻하여 별의 
별 질문을 다하 였다. 그가 갑산 농 민들이 삼아온 미투 ^ 를 신지 않은 것은 조 국진군 

녜날을 ^"Di7}Xl 아껴 두자는 생 각에서 혔다. " J — :±ᅳ ^ ! 

I 최 금산은 나와 함께 한 모포를 덮고 오랜 기간 사령부 전켱 병으로 일해온 귀염등 
이었고 어린 전우 였다. 그래서 내가 어느 전 우들과 영결할 때보다 더 슬프게 울었는 



r 그 



도령의 땅 거죽은 왜 그^ 도 모질게 일 어불어 있 었는지 도 끼로도 총창 으로도 
도처히 홁을 뚜처냁 수가 없어 우 5ᅵ 는 최 금산을 맨눈을 §어 안장하 였다. 훗 날에라 
' H^Lg 전 히 묻어 g 고 ^연 표" 학을 : 해두 했휸. ^ 
이 다 녹은 다음 무송 원정을 총 화하고 백두산 쪽으로 다시 나같 때 나는 부대와 



1 , 

TIT 



합께 최 금산을 안장 하였던 1-：1.^ 찾아 갔다. ?느_ , ， = 

—― 우^ 는 등강밀 영에서 마련해 가지고 온 새 군복을 그에게 같아 입히고 양 지바른 
땅속에 그를 온전히 안 장해주 었다. 무펌 앞에는 몇 그루의 진 달래도 떠다 심 었다. 그 
가 죽어 서라도 그 꽃나 무에서 조국의 향기를 맡게 해주고 싶 었다. 이 국에서 자란 꽃 
나 무에서 조국의 향기를 맡게 해주고 싶 었다. 이 국에서 자란 꽃 나무일 망정 그 향기 

무엇 : 이 다 ^ 겠 는가ᅳ ^래：은： 크가학 ^^랑 하던 ^oiojd-^= 



(금 



- 산아， 잘 있 거라! 우^ 는 또다시 백두 산으로 나 간다. 이번 여 름에는 네가 소망 
하던 대로 부대를 테 5 ᅵ고 기어이 조 국으로 진군하 련다. 조국에 나가면 너의원 ■ 

백배， 천 배로 ^feyi#yi 



는 마음 속으로 최 금산과 이런 말을 
하더 그의 영전에 작별 인사룰 남기 였다. 
그때의 정경을 회 고하면 지금도 가슴이 

아파 난다. 그가 살아 9J 다면 지금 백학팀 

：의^ 나이 mm^m^o}Dr ― 



1937 년 봄 무송 원정때 우^ 는 아까운 

전 우들을 많이 ^ ^ fc™ 



《장 백산줄 기줄기 피어린 자욱》 이라 
는 노래의 구 절과도 같이 우 5 ᅵ는 그때 가 
는 곳마 다에서 피를 흘^ 었다. 우^ 앞에 
놓인 한 치한치 피로써 혜^ 나갔 다. : 
툐이 글에서 나의 전 우들이 발휘한 그 빛 

나는 위훈과 그들이 바처온 노고를 그대 
로 실 감있게 그^ 내지 못하는 것이 유감 

스 럽다. 하지만 붓이 아무^ 무 e 들 정성 
이야 다 고이지 못하겠 는가. 무송의 




백두 밀영을 목 숨으로 지 켜내는 최금산 
(에 술영화 - 민족의 태양) 



험 한영과 골짜 기에서 조선을 끝까지 찾아 팥라는 유언을 남기고 우 el 의곁을 떠나 
간 전 우들， 죽으 면서도 나에게 건 강하십 시오， 잘 싸워주 십시오 하고 미소룰 보내던 
사 랑하는 전 우들의 영전에 비문을 쪼 아박는 심 정으로 나는 이 글을 쓴다. ᅳ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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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량 (3 ᅡ 에서의 일 S 천리 




만강부 근에서 여^ 차례의 격전을 
치튼 다음 우^ 는 부대를 이끌고 양 
목 정자밀 영으로 감 쪽같이 자취룰 감 

v ^나. ^ 



소^ m 



양목 정자는 시난차 에서 노 령으로 
올 라가는 산 중혁에 있 었다. 이 지명 
은 버들이 많은 고장 이라는 뜻에서 
유래되 었다고 한다. 영으로 올 라가는 
오솔길 좌우에 밀영이 각각 하나씩 있 
었는테 한쪽 밀영을 등 양목정 자밀영 
이라 하였고 다른쪽 밀영을 서양목 
정자밀 영이라 하 였다. 우^ 가 먼저 



간 밀영은 서양 목정자 밀영이 었다. 그 밀영에 바로 유참모 부대가 있 었다. 동 양목정 
자댈 영에서 남 쪽으로 고개 하나를 넘 어가면 일 마멀지 않은 곳에 고 려보자 밀영이 
있 었다. 노령을 중 심으로 하여 삼 각으로 놓여 있는 이 세 밀영을 통 S 하여 사람 



양 목정자 밀영은 창설 후 여러 해 등안 이용해 오다가 임 수산이 《토 벌대》 룰 끌 

고와서 대규 모적인 습격을 감행한 1940 년 3 월에 폐영되 었다. 그 <€ 토벌》 로 하 여 
많은 사 람들이 희 생되고 밀영은 불티 • 버렸다 f L 



양목 정자는 잊 을래야 9i 을 수 없는 고장 이다. 여기서 나의 전 우이더 믿 음직한 조 
언자인 ^ 동백이 희생되 었다. 경위 중대의 중대 장으로 있던 이 달경이 중 상당한 몸 
으로 담가에 실려 왔다가 희생된 곳도 이 댈영이 었다. 우^ 가 《서광 >에 《조 선공 
산주의 자들의 임무》 라는 논문을 발표한 고장도 다름 아닌 양 목정자 였다. 우 5ᅵ 는 



이 댈 영에서 위 증민을 비룻한 군부간 부들과 여^ 번 만나 연합작 전에서 제 기되는 
ᅮ 나는 양목 정자댈 영에서 1937 년 여름의 조국 진군과 관련된 작전적 구상을 무르 

익혔고 그 준비룰 rt-l^H^H^- ^ ᅳ = 



국내 진공을 준비하 는테서 중요한 한 고 근 ᅵ가 후방 물자를 마 련하는 것이 었다. 

을책 임자로 하는 소부대 를 편성한 다음 ᅴ 



나는 양목정 자에서 오중: 



현이 기다 ^ 고 있는 장 백으로 파견하 였다. ᅳ " 」 
" 이 소부 대에는 재 봉대의 여대 원들과 동상 자들， 혀약자 f ᅳ_ . ― _ 
사람당 하루에 강냥죽 한 그룻도 차 례지지 못하는 고달픈 설상 행군에 비하면 그래 



포 합되어 있 었다. 한 



세 기오ᅡ 더불어 



2. 소탕하 에서의 일 행천리 



ᅴ 장백에 나가서 후방 물자를 마 련하는 일이 한결 S 할 수도 있 었다. ― ᅭ ᅳ —— 

M 우^ 는 그 곳에서 후 방물자 공작을 위한 소 부대와 합께 서간도 일대와 국내에 침 
투하여 활 동하게 될 정 치공작 원들도 파견하 였다. - ᅳᅳ프 



후 원정 부대는 적들을 유 인분산 시키고 식량을 해 결하기 위하여 양목 정자를 

떠나 소 탕하의 댈 팀속에 있는 4 사 후방 밀 영으로 찾아 갔다. 그 밀 영에는 술통， 귤상 
자， 사 과상자 같은 것도 있 었다. 4 사의 전 우들은 정 안군을 치고 은 전^ 품이라 
고 자랑하 였다. 그 전^ 품 중에는 기 관총도 3 정이나 있 었다. : 7 ᅭ 



| 4 사 동 무들은 우 5 ᅵ에게 이틀 분의 식 량으로 될만한 강 넁이를 퍼주 었다. 부대가 4 
사 밀영을 떠날 때 몇 동 무들이 비로 까대를 구 슬려서 슬통도 하나 볘 왔다. ᅮ '예 



I 나는 슬통을 보자 금 주령을 내^ 었다. 우^ 는 원래 술과 담배를 장 려하지 않았 
다. 그 두 가지가 다 군사 활동에 지장을 주는 때가 많았기 때문이 었다. ― ― 



！ ， 어느 해 였던가 잘 기 억되지 않으나 행군을 하다가 혼란에 빠 S 일이 있 었다. 쉴 
참에 인원을 점검 해보니 2 명이 행방 불명이 었다. 그래서 그들을 찾기 시작하 였다. 
: 나중에 알게된 일 이지만 두 대원은 행군 도중에 슬 그머니 음 식점에 새여들 어가서 



마 시었던 것 이다. 물론 그들은 비판을 되게 받 았다. 



i- 보자 능구행 이 들은 날씨 도 추운데 한 대 포 하자고 이 동 학중대 장을 구슬 51 

7| MJ'' ! M I XU1" 



이 동학은 자기 들레를 땜돌 더검 질기게 팥 라불는 그들의 간청을 막아냁 수없었 




다. 그는 통에서 슬을 뽑아 대원 들에게 한잔씩 골고루 권하 였다. 

H:}. 한 모금 쯤이야 일없겠 지.: 



^ 이 S 게 되어 그 날경위 대원들 은한사 
람도 빠 침없이 전원 슬을 마시게 되 었다. 
다튼 중대들 에서도 다 술을 마시 었다. 어 
쨌든이 황당한 평균 분배로 하여 우^ 는 
소 탕하전 투에서 큰 냥패를 볼번하 였다. 

E: 이 동학의 경력 가 운테서 과오가 있었 

다면 아마 그날의 과오가 제일 엄중한 것 
이 었 으^ 라고 생 각 한다. 혀 약해 질 대로혀 
약해진 사 람들이 술을 마 셨으니 취기가 
심해질 수밖에 없었다 ᅳ 



—그 런 데다가 그날은 보 초병도 규정을 
어기고 경 솔하게 행동하 였다. 그날 아침 
숙 영지어 귀에서 보 초임무 를수행 한것은 

8 연대 대원이 었다. 그가 보초를 서고 9J 
을 때 숙 영지로 수백 명의 위만 군들이 포 
위해 들 어오고 있 었다. 보초는 인기척 소 후 
51 를 듣고 《누구 앗?^ 하고 소 근 ᅵ쳤 다. J 
： 그런테 그 보 초에게 걸려든 위 만군이 ^ 




능 청스러 웠다. 그가 《우 근 ᅵ는 4 사 부대이 

다. 너 희들은 김사령 부대가 아니 나?》 하 .. 

고— i^^tf}© 에 얼 보초는 그 ^^^^Kftll^^^^M— - ― 

들을 4 사부 대라고 속 9 하고 《그 S 다. 너 ᅳ = ― - --― 위대 한수령 김일성 동지의 노작 

희 들은어 디서오 는길이 야?》 하 고묻기 ᅳ «조 선공산 주의자 들의임 무 》 의친 필원고 ( 1937 . 11 . 1 0) 



3 ivL -l^^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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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량! 5 ᅡ전 투약도 [1937. 3. 23] 




까지 하 였다. 이^ 는 사이엔 위만군 《토 벌대》 는 유 ^ 한 위치를 차 지하고 포위환 

I & 쀼 u ᅵ' mi. 



ᅳ 위 만군은 보 초에게 너희가 정말 김 사령부 대라면 대표룰 보 내라고 하 였다. 인민 
혁 명군이 인접 부대를 만날 때 대표를 보내는 것은 원래 규 정에도 없는 것이 었다. 그 

^나 8 연대 보초는 위만 군측에 자의로 대표룰 한 사람 보 냈다. 능션을 다 차지한 적 
들은 그 대표를 체 포하고 무장해 제까지 시킨 다음 공격을 개시하 였다. 이 S 게 되어 

이런 상 태에서 전투 정황을 유^ 하게 역전시 킨다는 것은 조련치 않 았다. 적들은 
벌써 사 령부가 자^ 잡고 있는 능선 에까지 기여 오르고 있 었다. 나는 전 부대에 고지 

d iUAUMi ii mfiuuvn ᅵ. 

: 이 동학이 대원 들에게 술을 먹인 후과가 나타난 것이 이때 였다. 나는 명령이 떨어 
진 다 음에도 인차 고지에 오르지 못하고 기 슭에서 어물거 5 ᅵ는 대 원들을 여^ 명보 

았다. 후에 알 아보니 그들은 다 슬을 마실 줄 모르 면서도 무 력대고 받아 마신 사람 
들이 었다. 경 위중대 기관총 수였던 강 위릉도 그들 중의 한 사람이 었다. 내가 고지를 
1푠ᅵ 차지 하라고 여^ 번 고합을 쳤지만 그는 계속 아 래에서 뭉 개고만 있 었다. 훗날 
— 그 가 고 백한테 의하면 술기운 때문에 다 e ᅵ가 떨 5 ᅵ고 눈앞이 어질어 질해서 도무지 

발을 옮겨 놓을 수 없 더라는 것이 었다. 기관 총수가 그 지 경이니 나도 어 지간히 당황 

uIIaiai 。js } aiivni. = 

ᅳ 적과의 거 el 가 너무 가깝 다나니 고지우 에서는 혼전이 벌어 졌다. 이 동학의 배냥 
은 적의 몰 사격에 여^ 군테 찢 기우고 한 대원은 적탄에 한쪽 귀가 떨어 X ᅧ나 갔다. 



세 기오ᅡ 더불어 



2. 소탕하 에서의 일 행천리 



설상가 상으로 김 택환이 지 휘하는 7 연대 2 중대는 아직 포위 속에서 빠져 나오지 



못하고 있 었다. 



그래도 경위 중대는 기관ᅰ 



자ᄌ 



이 그날 은을 내 었다. 기관총 수들은 위ᄎ N 
이대 였다. 그러는 사이에 8 연대가 포 위에서 빠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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왔다. 김택 환이네 중대도 한 개 분대를 잃기는 하 였으나 혼전 속에서 구출되 었다. 
= 전 투는새 벽부터 저 넉까지 계속되 었다. 이 전 투에서 우 5ᅵ 는수백 명의 적 을살상 ᄃ 
하고 많은 전 ^ 품을 노획하 였다. 싸 움에서 이 기기는 하 였으나 그 전투는 우^ 
모두의 가슴에 아픈 상처 를 남기 였다. 우 5ᅵ 측에 서 도손 실이적 지 않았다 ― 
김 산호는 대 원들을 구출하 느라고 사 방으로 뛰어다 니다가 여^ 발의 



는 마지막 순간에 창 격전의 명수인 김 학- 



불^ 돌 격로」 



= 김 학를은 신창 등에서 한 태릉과 합께 입대한 힘장사 였다. 기운 
도 세지만 대 바르고 용감한 사람이 었다. 그는 성시 습격 전투를 할 노 
때마다 앞 장에서 돌 격로룰 개척하 였으더 전투가 끝난 다 음에는 쌀ᅭ혜 

창고나 후 방물자 창고를 해치고 선 참으로 무거운 a 짝들을 매내군 _ 




하 였다. 언제 인가는 100 키로 그램짜 근1 쌀 포대를 Q: 꺼번에 2 개나 메 

고 나와 전 우들을 놀라게 한 일까지 있 었다. 눈속에 굴을 S 고 전진할 

에도 선 두에는 언제나 그가 서있 었다. 




i 받은 김 학를은 적들의 무 ^속에 뛰 어들어 육 박전을 벌이 었다. 그는 총창 

으로 여 라문명 되는 적 병들을 찔^ 눕히 었다. 그^ 는 과정에 여§ 군테나 부상을 당 
하 였다. 참으로 불사 신같은 사람이 었다. 김 학룰은 창 격전을 할 수 없게 되자 수류탄 
으로 적들을 족치 였다. 그^ 다가 마지막 한 발의 수 류탄을 안고 적들의 무^ 속으로 
굴 러들어 갔다. 요란한 폭음이 고지를 흔들어 놓 았다. 전 우들은 모두 입술을 깨물더 



가장큰 손실은 8 연대 정 치위원 김산 호를잃 은것이 었다. 즤 

£ 김 산호는 오가자 시 절부터 나와 여^ 해 동안 고락을 같 이해온 사람이 었다. 우^ 
는 보통사 람들이 혁명 을통해 얼마나 비약 적으로 발전하 는가를 말할 때마다 그 전 
형적인 실례로 김 산호를 들군하 였다. 그 ^ 하여 《머 슴군으 로부터 연 대정치 위원으 



로!》 라는 말은 혁명이 보통사 람들의 발전 과정을 일마나 강 력하게 추 동하더 노동 
자， 농민 출신의 평범한 근로청 년들이 혁명의 와 중에서 정치 사상적 으로나 군사기 
술적 으로나 문 화도덕 적으로 얼마나 빨 5 ᅵ 성 장하는 가를 보 여 주는 하나의 도 표와도 

ᅳ 김 산호의 죽음 때문에 나는 그날 처넉 식사를 하지 못하 였다. :: z ^ 

" 대 원들이 우 등불을 피 워놓고 《사령 관동지 ！》， 《사령 관동지 ！》 하면서 나룰 찾 



았으나 나는 불 길에도 다 가가지 않 았다. 온몸이 그대로 일 음펑어 근 ᅵ가 되어 눈속에 
묻 혀있을 김 산호룰 생 각하니 불을 보는 것만 으로도 죄룰 짓는 것 같은 심정이 었다. 

8 연대장 전 영팀도 그날은 나처럼 저넉 식사를 하지 못하 였다. 김 산호가 조 선사람 
이고 전 영팀이 중국사 람이었 지만， 국적의 차이가 그들의 혁명적 우정을 방해한 적 
은 한번도 없 었다. 전 영팀은 언제나 김 산호의 의사를 존중 하였고 김 산호는 항상 뒤 

HI / 프 비섶 VP 「 일을 g7F^W^^il4-^r| , M 

전 영팀이 김 산호의 죽음을 두고 일마나 슬퍼하 였던지 그의 부 하들도 전원이 단 
식하 였다. 김 산호와 김 학를의 도 움으로 포 위에서 구출된 대 원들은 자 기들을 사지 
에서 끌어낸 생명의 은 인들과 희생된 전 우들을 생 각하더 끝내 식사를 하지 않았 다. 



김^ "호 



싸움이 끝난 다 음에도 적들은 철수할 기미룰 보이지 않 았다. 분명 병력을 증강하 
여 포 위망을 완성한 다음 우 5 ᅵ를 소탕하 골안에 몰 아넣고 전열시 키려고 하는것 같 
았다. 자첫하 다가는 그 포 위망에 빠처 오 도가도 못하고 녹아날 수 있 었다. 이런때 
일수록 주등에 튼튼히 서 서적을 피등에 몰 아넣는 것이 유 격전이 요구 였다. 

나는 부대를 수팀 속 멀 el 로 철수 시키는 척 하다가 은댈히 되 돌아와 우 ^ 가 싸우 
던 전장을 차 지하고 거기서 하 루밤을 숙 영하게 하 였다. 제자^ 를 행행 돌면서 적을 

혼란 에 ᅵᅵ11| ft ii^ Mia- m 이 ] 1 rtusi h aagH cr^"""^ 
우 ^가 이런 눈 속임을 하고 있는 사이에 적들은 적 들대로 우 e ᅵ의 결판을 준비하 = 
j j'l ii a #i ― " ^ . 

아마 적들도 그 봄에는 《등 기대 토벌》 에서 당한 참패를 만회해 보려고 사생결 e~ - 
을 하기로 결심한 것 같 았다. 적들은 소 탕하골 안으로 끊 임없이 밀 려들고 있 었다. 마 
치도 만 주땅에 있는 무력은 다 골 안으로 밀 려오는 것만 같았 다. 날이 어 두워진 다음 
장 대에서 평지를 내려 다보니 소탕하 수십^ 골안에 난데 없는 우 등불의 바다가 펄처 
지 었다. 대 도시의 야경을 방불 케하는 광경이 었다. 우 근 ᅵ를 겹겹이 에 워싸고 있는 적 
의 불무 지들이 었다. 그 많은 불무 지들을 방 향별로 대 충세여 보게 하고 불 무지당 병 

력수를 추산해 보았 더니 수천 명에 팥하는 놀라운 병력이 산출되 었다. ： ZZZ 

불의 바다를 바 라보는 대 원들은 다들 표정이 굳어 졌다. 이제는 소 탕하의 골안에 
서 최후를 각 오해야 한다는 비장한 생 각들이 든 것이 를팀없 었다. ᅳ 1_ 
《사 령관 동지， 빠처 나같 구명이 없는 것 같습 니다. 결 사전을 준비 하는게 어떻습 

Q-M:m^ - - ' "ᅵ - = 

7 연대장 손 장상이 내곁에 다 가와서 비 장하게 하는 말이 었다. 다른 지휘 관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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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 장상의 <€결 사전》 이라는 말은 어^ 지 내귀에 공혀 하게만 들 근ᅵ 었다. 500 명도 ： 
못되는 적은 역 량으로 수천 명의 적과 결 사전을 벌 인다는 것은 털 어놓고 말해서 자 

y ^JWIi'l il 'll^ll B^MM^I ^^ ^^= 

결 사전을 해서 우 e ᅵ가 다 죽 더라도 그 퍽으로 내일 당장 혁명이 승 5 ᅵ하게 된다면 
어쩌 그것을 마 다하겠 는가. 그^ 나 우^ 는 끝까지 살아 남아서 일 ^ 시작한 혁명을 
m 4ria»cujjeukit m ai ^qi ^ju. " ᅳ ， - 

《등 무들， 살아남 는다는 것은 죽는 것보다 더 힘든 일 이다. 그^ 나 우 ^ 는 죽을 
것이 아니라 모두가 살아서 혁명을 계 속해야 한다. 우 5 ᅵ 앞에는 국내 진공작 전이라 
는 큰 과제가 놓여 있다. 이것은 시대와 역사가 우 ^에게 요 청하는 성스 럽고도 영에 
로운 과제 이다. 이런 대사를 눈앞에 두고 우 5 ᅵ 어씨 죽음의 길을 택할 수 있 겠는가 
우 ^ 는 모두가 살아서 인민 혁명군 의국내 진출을 목 마르게 기다 ^는 조 국으로 반드 
시 진 출해야 한다. 그^ 니 난국을 타개할 길을 생각해 보자》 ； ^ _^ 

< 사령관 등지， 용수도 정도가 있지 이런 함정 속에서 어떻게 솟아나 겠습니 까?》 
손 장상은 여 전히 사태를 파 국적인 것 으로만 보고 있 었다. 뚀 ᅩ - ― ᅵ 1 
전 부대가 명령을 기다^ 더 나를 지 켜보고 있 었다. 사 령관의 위치가 일마나 중요 
하고 힘 든가를 그 때처럼 뼈 에 사 무치게 절감한 적은 없었던 것 같다. ᅳ = 

나는 크고 작은 우 등불로 가득차 있는 골안을 굽 어보면 포 위망을 5 고나같 묘책 
을 궁 e ᅵ하 였다. 문제는 어느 쪽으로 어떻게 s 고나가 적의 포위를 멀 5ᅵ 벗어 나겠는 
가 하는 것이 었다. 만일 소탕하 골 안에 널 려있는 《토 벌대》 의 병력이 수천 명을 
추산 된다면 적의 후방은 지금 § 비어 있을 것 이다， 적들은 우 ^가 포 위환을 벗어나 
는경우 분명더 깊은 산속을 빠지려 할 것 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이런 조건 에서는 
적의 포위가 비교적 약한 큰 길쪽에 불어서 살짝 빠 x ᅧ 나가는 것이 상책 이다. 그 다 



2. 소탕하 에서의 일 행천리 



음에는 큰길을 따라 일 행천^ 하자， 이^ 한 생각이 내머^ 에 떠올 랐다. ― 

Fz 《등 무들， 죽기룰 각 오하는 것은 좋으나 그 누구도 죽 어서는 안 된다. 우^ 에게는 
살길이 있다. 이 제부터 우 e ᅵ는 소 탕하의 수팀 지대를 버 근 ᅵ고 주민 지구로 나 가야한 ᅮ 
| '― 다. 주민 지구에 나가서 큰길을 따라 등강 쪽으로 행군 하자는 것이 나의 결심 이다》 

： 지휘 관들은 《큰길 » 이라는 말에 일제히 고개를 처들 었다. 이등할 때 은 밀성을 
| 보 장하는 것은 유 격대의 활 등에서 철 칙으로 되어있 었다. 그런테 적들의 대 병력이 ᅭ 
！ 우 5 ᅵ를 들 러싸고 있 는때에 주민 지대에 나가 대 도로를 따라 행군 하라고 하니 그들 ᅳᅭ 
무 V I ri ll i m)iv\ 

f 손 장상이 내 곁에 다가와 지나친 모험이 아 닌가고 불안 스럽게 말 했다. 그가 나의 r ᅩ 

탈출 작전을 지나친 모험 이라고 우려한 것은 공연한 것이 아니 었다. 어 느모로 보든 E ᅳ 
지 그것은 모험 이라고 단정할 수밖에 없는 아슬 아슬한 작전이 었다. 왜나 하면 적들 - 
, 이큰길 을지키 고있을 수도있 고또저 들의후 방에일 정한병 력을남 겨놓았 을수도 

| d'】 ^l.'Ul'^Ll. 

n 나는 원래 항일무 장투쟁 초 기부터 군 사모험 주의를 반 대해왔 었다. 우^ 는 이길 _ᅳ! 
： 수 있는싸 움만하 였다. 이 길수없 는싸움 에는발 을들이 밀지않 았다. 우 근 ᅵ가 모험 ― 

： 에매 달린것 은피치 못할경 우뿐이 었다. 그^ 나우^ 가실행 한모험 은어느 것이나 ᅭ 
다 성공을 전제로 한 모험이 었으더 우 5ᅵ 의힘을 최대 한으로 조직 동원한 그런 모험 ᅳ 



；: ：― 백 번하면 백번다 과벽을 명 중하는 성 공적인 모험， 그것은 하늘이 무너 처도 솟 = 
I 아날 구명이 있다는 철 석같은 신^ 과 투지와 용기룰 가져 야만 단행할 수 있 었다. ᅳᅳ ： : 

： : - 내가 소 탕하의 장대 우에서 결심한 주 민지대 에로의 탈출과 대로 행군은 전술은 승 - ― 
| 산이 확실한 모험이 었다. 내가 그것을 승산이 확실 하다고 본 것은 바로 그 모 험속에 3: ᅳ L ᅩ 
| 역경을 순 경으로 전환 시키고 피 등에서 주 등으로 뇜어 가려는 우^ 식의 투철한 공 ― ᅭ 

격 정신이 깃들어 9J 고 적의 약점을 최대 한으로 이 용하기 위한 과 학적인 e ᅡ산이 깔 r 3 

| MKDJ) LL'lll.'luilLl. 

싸움 이란결 국지혜 와지혜 의대결 인등시 에신^ 과신^ 의 대결， 의지와 의지의 : - _ 

； u& 「^기 ii&flvi^ Jal^i 값」 』a 1 = 

| 적들이 소탕하 일대에 수천 명의 병력 을집결 시？！ 것은 수적인 우세에 의 한대규 ᅳ " ᅳ 

모적인 인해 전술로 우 ^ 를 포위서 열하 려는테 그 목적이 있 었다. 인해 전술에 의한 - 

I 대포 위전은 그들이 혁 명군을 ^토벌 ：>할 때마다 항용 쓰는 상 투적인 수법 이었다 r 주 ： 

： 적— 들은 이미 체 상 핸1 수^: lis 더 a 려진 그. a 부하 고 판에 박힌 전슬로 우리를 저 
멸시 키려고 하 였다. 적들이 @ 는 것은 오직 수천 명 이라는 그 방대한 수자뿐 이었다 ^ᅳᅭ 
바로 여기에 그들의 전술이 가지고 있는 약점과 제 한성이 있 었다. ：ᅳ— ᅳ 

F 적들은 소탕하 수십^ 골안에 우 등불의 바다를 펄처 놓음 으로써 자 기들의 역량이 ᅮ ᅳᅳ 5 
일마만 큼된다 는것과 어떤전 술로인 민혁명 군을섬 별하려 한다는 것을죄 다노출 그 _ 

- 시키 였다. 그것은 그들이 우^ 에게 작전 문건을 탈 취당한 것과 같은 실수를 한 것이 _ᅳ ^ 

！ 나 다름없 었다. 그 런실수 로하여 그들은 벌써우 e ᅵ에 게주도 권을빼 9} 긴셈이 었다. ᄅ 

I ： ᅳ나는 우^ 가 반드시 안전 지대로 빠져 나같 수 있다는 신심을 가지 였다. 그래서 손 ᅳ— 
장상의 어 깨 에손 을얹고 그에 게 미 소를 지 어 보이 었다. 그^ 고는 지 휘 관들을 향해 - 

|- 년 era， ᅵ -. —― , I 

！ ^…적 들은 지금 이곳에 수천 명의 병력을 집결 시 켰다. 이것은 그들이 소 탕하주 
변은 물론， 무송 일대의 모든 주민 거주 지들에 널 려있던 군대와 경찰 들만이 아니라 : 
자위단 무 력까지 깡그 근ᅵ 긁 어모아 가지고 왔다는 것을 의미 한다. 그런즉 이 마을과 —ᅭ 



대 로들은 S 비여 있을 것 이다. 적들은 현재 댈팀 속에만 주의를 돌^ 고 있다. 우^ 가 
설마 대 도로로 빠지 5 ᅵ 라고는 상상 도하지 못할 것 이다. 거기에 바로 적들의 빈구석 

이 9J 다. 우 근ᅵ 는 그 빈 공간을 이 용하여 동강밀 영으로 신속히 이 등해야 한다. ^ 
그때 내가 한말과 나의 행등 거지가 아마도 퍽 여유작 작했던 것 같다. ：그： 
지휘 관들의 일 굴에는 비로소 화색이 돌았 다. 그들은 신 바람이 나서 대열에 출발 
구령을 주 었다. 먼저 8 연대가 골 짜기로 내려 갔다. 그뒤를 경위 중대가 따르고 7 연 
대가 따랐 다. 행군 종대는 불무 지들을 피 해가더 큰 길 쪽으로 소 근 ᅵ없이 움직이 었다. 
집 도> 의 생사를 판가 ^하는 복잡한 정 황이나 위기가 조성 되었을 때 지 휘관이 취하 
는 자세와 개개의 언행이 전 대오에 일마나 심각한 영향을 미치 는가를 그때 나는 크 
게 절감하 였다. 지 휘관이 태 연하면 전 사들도 태 연하고 지 휘관이 당황 해하면 전사 

5 ■o'aiiii.Mif: nnin 

예 견했던 바대로 신작 로에는 개미 한 마 ^도 얼썬거 ^지 않았 다. 마을 어귀에 불 ᅮ 
무지 자^ 만 남아 있을 뿐이 었다. 우^ 는 궤 도우를 질 주하는 급 행럴차 처럼 여^ 개: 
ᅳ의 - 마^§ 거침없 이 : ^_하， 서 g 군하 였 ^^ ― j 

우^ 는 총한방 쏘지 않고 S 빈 적구를 무사히 통과하 였다. 우^ 가 총을 쏜것은 J 
단 한 번 8 연대 대열이 두 부 분으로 같 라처서 서로 뿔뿔 이 행 군하는 것을 발 견했을 
때 였다. 두 토 막으로 같라진 앞 대열과 뒤대열 사이의 거 근1 는 500 미터도 더 되었을 
것 이다. 마을과 대 로들을 지나는 사이에 우 5ᅵ 의 대 원들은 긴장을 늦추기 시 작했던 
것 이다. 8 연대 대원들 중에는 졸면서 행 군하는 사 람들이 적지 않 았다. ᅭ ^ 
나는 후위에 있는 지 휘관을 시켜 총을 한 방 쏘게 하 였다. 그 총소 근 ᅵ가 울린 다음 
부터 행군 속도는 곱절 1: 라 졌다. 걸 으면서 조는 사람도 더는 나 타나지 않 았다. ― 
"ᅳ 소탕 하에서 실현한 대 로행군 전술을 우 5ᅵ 는 훗날 조국에 나와서 베 개봉을 떠나 
무산 지구로 진출할 때에도 적용하 였다. 그 전슬을 일행천 ^전슬 이라고 한다 
훗날 잡지 《철심 ：>을 보고 요 해한데 의하면 적들은 소탕하 전투때 일본， 만 주국， 

독일， 등 3 국의 기 자들로 구성된 기자 e 까지 끌고 왔다고 한다. 기 자들이 종군을 하 

는 것은 어느 전쟁 에서나 볼 수 있는 에상사 이지만 만 주에서 수 천수만 ^나 떨어져 
있는 나치스 독일의 기 자까지 전장에 굴^ 온것 을보면 일본의 《토벌 ：> 전문 가들이 
무 송지구 작전에 상당한 의의를 부여했 고또한 그들이 이 작전을 다이긴 싸 움으로 

n 휘、 M iiirH 누^ y 샘 수빼 ttrj r = 

《철 심》 에 실린 《동 변동토 비행》 이라는 기사에 의하면 이 기 자단은 일본의 

요신 문들인 《도 꼬니지 니쩌신 붕^， 《요 미우^ 신붕: >， 《호쩌 신붕^ 의 기자 S 과 

함께 신경 방송국 성 원들과 만 주국의 외교부 관 5 ᅵ들， 나치스 독일의 국가 통신사 통 
신원인 요한 네벨로 구 성되어 있 었다고 한다. 그 야말로 일， 독， 만 출판보 도계와 언 
론계의 연합 s 에 외교관 들까지 합세한 어마 어마한 참관 e 이 었다. 아마도 적들은 
무 송지구 《토 벌》 작전을 전 세계에 자랑 할만한 시범작 전으로 판 단하고 이 작전에 
서 달 성하게 될 처들의 《혁 혁한 전과》 를 만 천하에 널 5ᅵ 소 개하고 싶은 열의로 퍼 

m i ^ni'ATA^J w\ = 
때룰 같 이하여 만주국 군정부 군사 조사부 핵 심간부 와시 자끼와 사무관 나가시 
마， 안동특 무기관 e 장 다 나까도 현장에 출두하 였다. 그들도 그 해 봄에는 무송의 험 
산 준령과 골짜기 들에서 일 본군이 인민혁 명군을 전별 시키고 《등양 평화의 암》 을 
영원히 근절 시키게 될 것 이라는 망상에 잠겨 있었을 것 이다. 와시 자끼는 만 주지방 
의 공산주 의운등 실상에 정통한 인물 이었고 그것을 박 열하기 위한 전릭 = 을 세우는 
테서 주등적 역할을 한 간 ^ 치 않은 모사 였다. 그는 《만 주공 산비의 연구》 라는 비 

밀 도서의 주간 집ᅳ 로 AtiiEi 치 ^ mm ^ 7VX] ^'lUiifflli, 」: ,i , E 



조 국해방 전쟁 (1950-1953) 말기 이 승만이 정형고 지라는 자 그마한 고지 에서의 
싸움을 구경시 키려고 술한 외국기 자들을 끌 어들인 일이 있는테 그 보고를 받고 나 
는 무 송원정 시절을 새삼 스럽게 회 상하지 않을 수 없 었다. 이 승만의 경망스 ^운 행 ᅳ 
위와 일본의 《토 벌》 계의 우두머 5 ᅵ들의 혀장성 세에는 어딘가 모르게 일맥 상통한 ― 

= 상대 방을 깔보고 자기 를 과대 평 가 하는테 서 히 를^ 나 도조나 무 ©el 니 나 이 승만 

ni^ niiw^rii'^n = 
I 기자 ^ 일행을 맞이한 ^토 벌》 사령관 은자기 부 대들이 산에서 순 수한김 일성공 ― 

군과 조우 했는데 김 일성은 30 살도 안되더 모 스크바 공산대 학에서 훈련을 받았고 
500 명이 되는 병력을 가지고 있은 등변 도에서 첫패 가는 큰세력 이지만 < 지금은 자 ■ 
루안에 든 쥐 신세^ 라고 뽑 냈다. 그는 독 일말을 아주 유 창하게 했는데 나치스 통신 ᅳ 
원에게 통역을 거치지 않고 자기가 직접 설명 했다고 한다. 그 당시 일본신 문들은 내 E - 
가 모스크 바공산 대학을 졸업 했다고 평장히 떠들 었다. <€자 루안에 든 쥐신세 ^라는 ： 
《토 벌》 사 령관의 말에기 자단일 행은환 성을울 5ᅵ 었다. ᄃ - ᅳ = 느 ᅳ — 
ᅮ 그^ 나 우^ 주력 부대가 쥐 도새도 모르게 포 위망을 돌 파하여 종적을 감추게 되 „ 끼 
자 《토 벌》 사 령관은 다시 기자 단앞에 나 타나서 공 산군은 300 명 정 도인테 다 도주 ᅳ = 
했다고 하고는 < 포로병 ^한 명을 궁색 스럽게 보여 주면서 그를 취재 하라고 하였 ᅳ드ᅳ 
다. 그런테 기 자단이 취재 한바에 의하면 그 《포 로병》 이라는 군인은 통 화에서 위 ^ 
만군에 복무 하다가 일 마전에 혁명군 편으로 뇜어 왔다고 진슬하 였는테 공산 주의에 "ᅮ 

대 해서는 아 무것도 모 른다고 하면서 히 죽히죽 웃고 있 더라는 것이 었다. 솔직히 말 - _： 

p^irll 그 때까지 feuW [ #i"n^a 쀼 ftllrf fe ᅳ ' ^= 

… 연극도 분수가 있지， 기자 Q 이 일마나 아연 실색했 겠는가 하는 것은 상상 하기가 ： J 
i 소 탕하의 수 해속에 적들이 펄처 놓았던 우 등불의 바다는 우 e ᅵ에게 비단 대 로행군 ：ᅳ 

전술만 착안할 수 있게 해준 것이 아니 었다. 그것은 우^ 로 하여금 국경 일대에 집결 그ᅩ 3 
되 어있던 적들을 무송 쪽으로 끌어 오자던 원정의 목적이 기본 적으로 팥성되 었다는 f ^ 

^U'^^Yl 무쒜 7 11 Mil 우훼 J1 

인민혁 명군이 수천 명에 팥하는 대 병력의 포위를 성과 적으로 돌 파하고 쥐도 새 ᅳ r 
도 모르게 사라 졌다는 통보룰 받은 적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 였다. 적들은 혁 명군의 ᅭ 
행방을 가 늠하지 못하여 같팡 질팡하 였다. 적 사 병들속 에서는 여러 가지 요 언들이 ᅳ 1 : 
유포되 었다. 《유 격대의 전슬은 귀신도 곡할 전술 이다. 휸， 《조선 1 치 산에는 제같 주 ᅮ 
량을 쩜 쪄먹을 도사가 있다. 》，< 조션 인민혁 명군이 수 년 내에 서울도 치고 도꾜도 
친다더 라.: >， 이런 말들이 민간 에까지 흘^ 나와 농촌마 실방에 모 여드는 늙 은이들 ᄃ 
의 화제거 5 ᅵ로도 되 었다. 이 행군을 통하여 우 5 ᅵ 부대에 대한 민화와 전설은 더욱 ― 

g 구" I I 쪠 ᅵ : « —―' _ . ᅵ 
두도 령에서 동 강부근 가지의 행군 역시 심한 식 량난을 등반하 였는데 이루 형언할 = ᅳ z 
무^ yyw' i .^p - " ^ ^ 

일행천 5 ᅵ하여 등강 가까운 밀팀에 도착한 우 5 ᅵ는 그곳에 한 달쯤 머물^ 있을작 T 
정을 하고 식량을 확 보하기 위한 공작에 착수하 였다. 수백 명이 한 달동안 먹을 식 ᅳ— 
!fe m \：] mi \ 선 luii /u hmt ^wi M\a\j 었 d. 느 ᅳ "ᄀ = 

ᄑ 그런데 에 상외로 우 ^ 에게 식량 문제를 풀 수 있는 좋은 길이 열^ 게 되 었다. 밤중 
에 보초 임무를 받고 망 원초로 나갔던 대 원들이 우연히 초소 가까 이에서 강넁이 발 
을 발견 하였던 것 이다. 전해에 심 어놓고 수확을 하지 않아 발에는 겨울난 강 넁이들 ： ᅳ ^ 
이 그대로 있 었다. 백두산 주변의 심산 들에는 그런 발들이 적지 않 았다. ᅳ: _ i 



더칠패 낟알 구경을 하지 못하고 겨와 S 물로 연명을 해온 보초 병들은 부대의 동 
들을 생 각하여 돌아올 때 강 넁이를 따 가지고 왔다. 그런테 그들은 발 임자의 혀락 

^시 mmi'^h = 
발 임자가 나 타나지 않은데 다가 그가 어 디에서 사는지 알 



없었고 보 초교대 



시 afi^njj i 알아볼 경황도 없었던 것이 r " . ； 
:： 나의 엄한 꾸중을 듣고 주인을 찾아 떠났던 보초 병들은 몇 시간후 머 e ᅵ가 하안 



중 국노인 한분을 테^ 고 내앞에 나티" 났다. 



g i ^ 

mm 



나는 부대를 대표하 여 그 노 인에게 사 죄하고 



30 원을 내놓았 다. 그^ 자 그 노인은 펄쩍 뛰 
면서 강 넁이， 몇 배냥이 무엇 이기에 대장이 이 하 
S 은 늙은 이에게 그런 사죄룰 다하 는가， 토비군 
이 먹는 것은 아 까와도 혁명군 한테서 먹는 것은 
아깝지 않다. 강넁이 일마 때문에 혁명군 한테서 



돈을 받 는다는 것은 말도 되지 않 는다. 훗날 우 근 ᅵ 
마을 사 람들이 이 사연을 알게 되면 나를 뭐라고 
욕하겠 는가， 나는 돈을 받을 수 없고 이 강 넁이도 
7| ^^수 ^다 고 하였 다 



나는 노 인에게 강 넁이는 노인네 발에서 따온 
것 인만큼 응당 받아 야하는 것이 고돈도 손해를 
끼친 대가로 무는 것이니 받아야 한다고 하 였다. 
내 가 양보룰 하지 않고 완 강하게 고집 하는 바 



서강회 의에서 
하신 연설 



람에 노인은 마 지못해 돈과 강넁이 배냥 
지고 마을로 돌아 갔다. 그 늙 은이는 자기룰 마을 
까지 호 송해주 려고따 라가는 우 근ᅵ 대원 들에게 방 
금전에 자기룰 만난 대장이 누구 인가고 물 었다. 
우 땋 ᅵ 대원들 은김일 성장군 이라고 사 실대로 말 



. 러자 노인은 자기가 오늘 평생 씻지 못할 대죄를 지 었다고 하면서 깊은 생각에 
잠기 였다. 그는 마을에 돌 아가자 일가 친 척들을 동 원하여 우 근1 보초 병들이 강넁이 
를 따온그 발에서 강 넁이를 모조 5ᅵ 따서 발구에 싣고 다시 나를 찾아 왔다. ᅳᅳ- 



《내 오늘 김 대장을 만 나보고 몹시 감복 되었습 니다. 김 대장이 저 같은 백성 



렇게 소중히 여 겨주니 이 늙은 것은 황송 하기만 하 외다. 인 정으로 갚는 것이니 처 
발구의 강 넁이룰 사양 말고 받아주 시오. > 

V 이 번에는 노인의 소원을 받아 들이지 



없게 되 었다. 그가 가져온 강 넁이퍽 



으로 우^ 는 어려운 고비를 뇜길 수 있 었다. 
노인은 나에게 식량을 구 1 



있는통 로까지 대주었 다만강 



- 고- 

5A : 



따라 20 



^쯤 내 려가면 양삼 포전이 있는테 그 포전 주 인들과 교섭을 하면 알도 ^ 가 있다고 
하 였다. 늙 은이의 말에 의하면 그 양 삼발자 근 ᅵ에 콩과 강 넁이를 심 었으나 주 인들은 
자기 네처럼 가을을 하지 않고 곡식을 세 워둔채 발을 통채로 팔아버 ^려 한다는 것 
이 었다. 그는 김 장군부 대에서 요구 한다면 자기가 직접 나서서 흥정 을해볼 용의가 

%n i'i if iii^n = 



나는 전 령병을 한명 붙여그 노인을 양 삼발이 있다는 곳으로 보 냈다. 전 령병은 
뜻대로 락착을 불 것 같다는 소식을 가지고 부대로 돌아 왔다. 시 ᅭ 

우 e ᅵ는 경위 중대와 7 연 대에서 건장한 대원 % 사람을 골라 양삼포 전으로 보냈 



다. 식량공 작대가 식량 공작을 하는 등안 부대는 일 마등안 강 넁이로 끼니를 이 었다. 
머칠후 공 작대에 망라된 경위대 원들이 대 두박을 지고 부대에 나타 났다. 그것은 양 

삼포전 주 인들이 가지고 있던 것들이 었다. 우 el 는 그 대 두박을 생것 채로도 먹고 쩌 

ᅳ 대 두박을 지고온 대 원들의 말에 의하면 양 삼포전 주 인들은 혁명 군이식 량때문 
에 고생 한다는 말을 듣자 심심한 동정을 표시하 였다고 한다. 양 삼발자 5 ᅵ에는 콩과 

^ 곡 식들이 ：그^ 1 |M y d ； - 8 u ᅵ ᅭ ᅭ ― 

었다. 그것은 우^ 부대의 한 달분 식량을 
대고도 남 을만한 량이 었다. 식량공 작대원 
들이 그 곡식을 팔라 고하자 양삼발 주인 

들은 김일성 장군의 부대 를돕는 일인테 어 
쩌 돈을 받을 수 있겠 는가， 우^ 는 이 콩과 
강 넁이가 없어도 살수 있으니 다 가져다 

g 으라고 하였 다. ^ ^ = 

〜 러나 7 연대의 식량 공작대 원들은 그 



들에게 억지로 돈을 떠 맡기고 발 곡식을 통 




우 ^ 는 저벽 식사를 끝낸 다음 인차 양 



서 강회의 장소 



삼포 전으로 강 행군을 하 였다. 포전에 도 착하자 전 부대가 달 라불어 강 넁이도 따고 
콩도 거두 었다. 강 넁이는 이삭채 따서 보 관하고 콩은 포 기채로 거두어 마 당질을 하 
였다. 도 5 ᅵ깨가 없는 마당질 이여서 뭉 등이로 치기도 하고 발로 밟기도 하 였다. 콩과 

합처 서 셈하니 수^^ nr'mu 「ᅵ ᅳ 

l 나는양 삼포전 



( 



무송현 양목 정자) 



인 



만나 고 9 다고 인사하 였다. 



션량한 양 삼포전 주 인들은 우^ 가 한달 동안 먹고도 남 을만한 소 금까지 져다 

더 잘 싸 우라고 Tl^^Qjd-; ~ ― — 



z 우^ 는 식량 문제가 해 결되자 부대룰 이끌고 동강밀 영으로 들어 갔다. 그곳은 장 

백지구 를떠날 때부터 우 5 ᅵ가 군정학 습터로 내정해 두었던 지점이 었다. ： ：ᅳ느 



나는 이미 그전해 봄과 여름에 혀락여 노인을 통하여 동강의 밀 팀속에 어느 한 
지점에 가면 엿 날에 고 려보자 또는 고려보 자라고 부르던 마 을터가 있으더 그 마을 
터에 우^ 선 조들이 무에룰 익히던 보루의 주 춧돌이 남아 있다는 이 야기를 들은 일 
이 있 었다. 혀락여 노인은 말 하기를 자기가 만강의 화립 "자 마을에 이사 a 을 풀어놓 
았던 10 대의 소년시 절에만 해도 고려 보자주 변에는 순 조션사 람들만 사는 마을이 여 
^ 개 있 었는테 그곳의 화 전들은 땅이 걸어서 곡식도 아주 잘되 었다고 하 였다. ᅩ 
1 청일 전쟁과 ^일 전쟁의 여파가 백두산 기슭 에까지 미칠 때 일본 군대가 고려보 
자 에까지 나타나 마 을사람 들에게 합부로 난 도질을 해 댄적이 있었 다. 그때 격노한 
마을의 청장 년들은 활과 창과 석 전으로 왜적을 쫓아 냈다고 한다. 고려 보자가 흥범 
도 부대의 련병 장으로 이용될 때에는 이 마을 청 년들이 대부분 그 부대에 입 대하여 

dJfe— aauli,::— — 1 ᅳ ᅳ ᅳ ― 

경 신년대 《토 벌》 은고려 보자를 폐혀로 만들어 버 근ᅵ 었다. 마을은 모조 근ᅵ 불타 



서 재가 되고 보루는 폭 파되고 주 민들도 전멸되 다싶이 하 였다. 천 행으로 살 아남은 
일마 안되는 사람 들마처 밀 팀속에 숨어서 은거 생활을 하다가 몇 해전에 어 디론가 

^ 뿔이 흩 어져가 다보니 옛 고려보 자에는 인적이 끊어 졌다는 것이 다ᄃ^ n 

혀락 여촌장 한테서 이런 예비 지식을 얻은 다음 지도를 펄^ 보았 더니 과연 고려 



백 두산을 중심으 로하는 iooe ᅵ 안 팎에는 고려보 자라는 이름을 가진 고장이 한들 

만 있는 것이 아니 었다. 그런 이름을 가진 마을은 임 강에도 있었고 장 백에도 있었 
다. 안도 현에는 고려위 자라는 곳이 있 었다. 그것은 고려사 람들의 보루가 있는 고장 
이라는 의 미에서 불여진 지명이 었다. 백 두산의 동쪽과 남쪽 지 대에는 요 와보， 보천 
보， 나 난보， 신 무성， 창평， 창등， 혜 산진， 신 같파진 등등의 이름을 가진 곳들이 또한 
많은테 그 지 명들이 담고 있는 뜻이 말 해주는 것처럼 엿날에 보루 나성， 흑은 군수창 
고나 파수 병들이 지키는 나 루터가 있었던 고장이 었다. 이것은 고려 시기나 고구려 
시기는 말할 것도 없고 고 조선시 기부터 벌써 우 ^ 조 상들이 백두산 주변의 여^ 처 
소들에 성과 보루를 쌓고 국방에 힘써 왔다는 것을 의미한 다「- ᅭ ᅳ 7 ᅭ 
나는 혀 노인의 이 야기를 듣 고나서 애국 선 열들이 축성한 옛 보루와 그들이 겪어 
온 고난의 자취가 어려 있다는 등강밀 림속의 그 지점을 마 음속에 깊이 새겨두 었다. 
고려 보자의 91 마을 자 ^ 를 찾아간 우 ^ 는 양삼배 자들이 사용 하다가 비우고 갔다 
-두 ^의 빈집을 발견하 였다. 무송지 방에는 산에 들 어와서 인삼 농사를 하는 사람 
들이 많 았다. 그들 중에는 추운 겨울이 오면 도시 근처에 있는 자기네 마을에 가서 

지 내다가 여름 한철만 산에 들 어와서 일하는 사 람들도 있 었다. ᅭ그 zz: 
우^ 가 발견한 두채의 빈집은 과송산 이라는 꼭같은 이름을 가진 두 산 기슭에 있 

었다. 과송 산이란 잣 나무가 많은 산 이라는 뜻 이다. 잎 이 5 개씩 한묶 음으로 달려있 

는 소나 무라는 뜻에서 오 업송이 라고도 부르는 이 잣 나무를 무송사 람들은 한 자말로 
과송산 이라고 불 렀다. 등서 량쪽에 쌍등 이처럼 사 이좋게 마주 서있는 두 과송 산에는 
이름 그대로 잣 나무가 많아 고산 지대의 옹건 장중한 풍치에 호방한 맛을 보 태어주 

miiz- ᅳ- 뀨 ― = 

우 근1 는 두^ 의 빈집을 수 하고 거기서 정치 학습과 군사 상학을 진행하 였다. 연 

한 팥분 이상의 식량을 장 만하고 밀영에 자^ 룰 잡 게되자 적지 않은 대 원들은 부 
대가 당분간 《장기 휴식》 에 들 어가게 되는 모양 이라고 추측 하면서 기뼈하 였다. 
그들이 그런 추측을 하는 것은 무 가 아니 었다. 오랜 강 행군과 격전의 후과로 하여 
피로가 극 한점에 달한 대 원들은 누구나 다 휴식을 같 망하고 있 었다. ― 그 ᅳ 
그^ 나 우 ^ 에게는 휴식을 할만한 여유가 없었 다.^ ᅵ — — 디^ ᅵ r 트 
우 e ᅵ는대 원들이 피로를 풀사이 도없이 동강밀 영에서 중대 정치지 도원급 이상간 
부 회의를 소 집하고 무송 원정을 총화하 였다. 이 총 화모임 에서는 원정과 정에서 발현 
된 옹간 애병의 미 거들이 늴^ 소 개되고 앞 으로의 활 등에서 그런 미풍을 더욱 조장 
a ^ rll r\\^l J jj til i\ ^ - 1 'i 1 *fM^ ― ᅳ r: . ᅳ ^g- 

이 모임에 이어 소집한 회의가 바로 항일혁 명투쟁 사에서 하나의 역사적 분기점 

으로 되는 서 강회의 이다. 회의는 서양목 정자밀 영에서 사 흘동안 진행되 었는테 2 사 
와 4 사의 간 부들과 위 증민， 전광을 비룻한 군부간 부들도 참가하 였다. 회의 에서는 
국내진 공작전 방침이 토의되 었다. 이 방침과 관 련하여 내가 연설을 하 였다. 회의참 
가 자들은 모두 내가 내놓은 국내진 공작전 방안을 찬등하 였다. ― ^ 
우^ 는 회 의에서 국 내진공 작전과 관련된 매 부 대들의 임무와 활등 방향， 활동구 
''H^i! B M „1 l 1 , ^= 

「ZL 회의 후 동강밀 영에서 진행된 군정 훈련의 전 과정은 국내 진공을 위한 정치군 
사적 준비 를 ^^^U^TO#g: j Bffl WL L ^ 

정치상 학과정 안에서 기본을 이툰 것은 조션 혁명의 노선과 전 락전슬 문제， 국제국 
내 정세에 대 한강의 였다. 《조국 광복회 10 대 강령》 에 대한해 설강의 는조선 혁명에 



2. 소탕하 에서의 일 행천리 



관한 우^ 의 주체적 노션을 이해하 는테서 큰 도 움으로 되 었다. 이 강의 
입대 원들은 백 두산밀 영에서 섭취한 지식을 더욱 심 화시킬 수 있 었다. 
ᅳ: 우^ 는 이 때에도 독경식 학습을 반대하 였다. 그 대신 실천과 결 
부된 학습 토론과 문답식 학습ᅪ ― = 



-하여 신 



적극 장려하 였다. 



사 령부성 원들과 군정간 부들， 경위 중대대 원들에 대한 강의는 내 
가직접 담당하 였다. 나는 그때 혁명 노선에 대한 강의와 함께 사회 
발전의 초 보적인 원 근ᅵ 도 강의 해주고 세계 적으로 이름난 혁 명가들 
과 영옹호 걸들， 파 시즘의 대표 자들에 대 해서도 강 의해주 었다. 국 
제정 세에서 우^ 의 초점을 끈 것은 이디오 피아와 이탈 근1 아의 전 
쟁， 에스 파니아 인민전 선군의 전과， 독일， 이탈 5 ᅵ아， 일본의 파쑈 

few j i miM mi ᅵ ― k =： 



당시 적들의 잡 지에는 히를^ 가 지방 군 시찰을 하는 장면을 
쩍은 사진이 났 었는데 나는 그 사진을 보 이면서 히틀^ 의 위험성 




― 중 국농민 동의 처명한 활 등가의 한 사람인 방지민 열사도 우리 
의 화제에 올 랐다. 방 지민의 영옹적 한 생 에대한 이 야기는 모든 청강자 들에게 깊은 

인상 을남기 였다. ~ ^ —ᅮ 



동강 군정훈 련에서 모 범으로 평가 되었던 대 
원들가 운테서 지 금까지 기억에 남아있 는사람 
은 마등회 이다. 그는 열성도 높 았지만 토론도 
아주 잘하 였다. 마 등희는 이 동 강군정 훈련을 
통하여 흘륭한 정치일 군으로 성장하 였다. ᅳ 
― 우^ 션 조들의 옛 보루가 있었던 고 려보자 
에 서 어 제 날의 부대 기 농사 군들과 날 품팔이 군 

들은 광복 거사의 주공 전션을 담 당하게 될 믿 
음직한 역 군으로 자 라나게 되 었다. ᅵᅳ 



•c 



훗날 항간 에서는 우^ 가 백 두산의 어느한 
깊은 곳에서 수많은 군사를 길^ 냈다는 소문 
이 떠돌았 다. 그것이 와 전되어 어떤 고 장에서 

는 우 e ᅵ가 백두 산중의 깊은 등 굴에서 S 휠 날 

아 다니는 장수 수만 명을 길^ 냈다는 전선까 
지 나돌았 다. 그런 전설을 낳은 고장이 다름아 



닌 동강의 군정 훈련터 고 려보자 였다. 

동 강군정 훈련이 끝 나가고 있던 1937 년 5 
월초 우 근ᅵ 는 밀 영에서 조선 인민혁 명군의 대내 
기 관지인 《서 광》 을 창간하 였다. 신문의 제 
호에는 해방된 새날의 조 국에서 살려는 우 ^ 
민족의 절절한 숙망과 그 새날을 기어이 앞당 
겨 맞이 하려는 조션공 산주의 자들의 결 의가힘 

jf^faM^AyiL \^) 셰 y L ^ ᅳ시ᅳ 
.이 신문의 창 간호룰 세상에 낸 다음 우 는 
인차 조국 진군을 위해 동강 밀영을 떠 났다. = 




조선화 - 일제 놈들이 유 격구로 《토 벌》 온다. 경 각성을 높이자 



제 16 장 압 록강을 넘 나들며 



ias 위 대원들 w 




나는 생애 의많은 부분을 전 장에서 보냈 

다. 항 일전쟁 15 년에 반 미대전 3년 을 합치 
면 스무해 가까운 세월을 포 연탄우 속에서 보 

낸 ^ 으 ^ 된 o„- ^ . - 



경위 대원들 과함께 



그런테 기적이 라고해 야할지 천행 이라고 
해 야할지 나는 ^ 한 번의 상해도 입지 않았 

다. 항일전 쟁시기 유격 부대들 에서는 이신작 
칙을 몹시 강조하 였다. 어렵고 힘든 일의 앞 
장에는 언제나 지휘 관들이 서 있 었는데 그 
들은 이신 작칙을 하 는테서 보람을 찾았 다. 
공격할 때에는 대오의 앞장에 서고퇴 각할때 
에는 대오의 뒤에 서서 전 우들을 돌보는 것 
이 인민혁 명군지 휘관， 정치일 군들의 기풍이 
되고 도 퍽으로 되어있 었다. 나도 역시 그 기 
풍과 도퍽에 충실 하려고 최선을 다하 였다. 
어떤 때에는 대 원들을 구원 하려고 탄 막속에 



뛰어 들기도 하 였으더 어떤 때에는 등 무들의 권고를 마 다하고 목숨을 내거는 모험 

전개 



^ 서슴지 않았 다. 기 관총을 직접 틀 어잡고 1 선에서 적들과 치열한 화력전 
한적도 한 두번이 아니 었다. 하건만 나는 이상 하게도 매번 무사하 였다. - 
극단적 군사민 주주^ I 



극 복하기 위한 투쟁 과정에 유 격대지 휘부는 중 대장급 이 



상의 지휘 관들이 돌 격로의 앞장 에서는 것을 삼 가라는 원칙을 내놓 았다. 우 5 ᅵ 지휘 
관들이 그 때부터 모험을 삼간 것은 사실 이지만 위험한 고비에 맞다들 때마다 가슴 
을 내대고 위기를 타개하 려는공 산주의 자들의 그본 성이야 어디에 가겠 는가. = 
ᅭ 조선전 쟁때에 미국사 람들은 우^ 룰 해 치려고 무척 많은 화약을 소비하 였다. 가 
령 우 5ᅵ 당 지 도부에 앉 아있던 박헌 영이나 이 승업과 같은 사 람들이 우^ 가 아무날 
몇 시에 어디로 간다는 무전을 날^ 면 그 길목에 비 행기를 보내여 꼭꼭 줄 폭탄을 퍼 

붓군 하 였다. 어 떤날은 최고 사령부 S 에도 폭탄이 떨어 졌다. 그래도 나는 변 합없이 

쉐 -= ~ ᅳ 



우 5 ᅵ가 사 민복을 입고 길팀 이요， 정춘 이요， 하일빈 이요， 카 륜이요 하고 돌 아다니 
면서 지하 활동을 하던 시 기에는 권총과 곤 봉으로 무장한 《^ • ᄃ》 성 원들， 조선 
혁 명군대 원들， 공청 원들， 반제 청년등 S 원들 소년 람험대 원들이 나를 보 호해주 었다. 
― 나를 친자 식이나 친형 제처럼 살뜰히 도 와주고 보살 펴주는 인민 이라는 보 호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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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 가나 있 었으더 어느 고장에 가나 무수한 《교 하의 아주 머니》 들이 있 었다. 

^p}， 진한장 ii 실례가 보여ᄄ 바와 같이 중국인 민들과 중 국공산 m 
자들도 나의 신변 안전에 각별한 주의를 돌 근ᅵ 었다. 상월 선생은 공 안국경 찰들이 학 
교에 나타날 때마다 나를 담장 너머로 ^돌^ 었고， 진 한장은 군벌의 추격을 피해다 

니던 나틀 먹 여주고 재 워주고 숨겨주 었다. 장 울화가 내 신변의 안전을 위해 사진 현 
상약을 먹고 자 결한데 대하 여 나는 이미 국제 주의의 모 범으로 높이 평가하 였다. 



보중은 우^ 부대의 지휘 관들을 만날 때마다 나의 신변 호위를 잘 하라고 거 



당부하 였다. 



^» 군장 왕 퍽태와 1군 2 군사 사 장ᅮ조 ^ 안이 희생된 ti 음부터 등 
만의 항일무 장부대 들에서 도지휘 관들의 신변 안전문 제가심 각하게 



논 의되기 시작하 였다. 



왕 퍽태는 싸창을 ^들고 1 선에서 돌격 하다가 아 깝게도 전사하 



였다. 



왕 군장은 연 길현의 조 선인부 락에서 성장하 였고， 조션에 나가 
노동을 한 경력을 가지고 있는 중국 사람이 었다. 그는 유격 대생활 g 
의 첫 걸음도 조 선인부 락에서 떼 였다. 그래 서인지 왕 퍽태를 조선사 느 
람 이라고 하는 일제 관헌 기록도 있다고 한다. 왕 퍽태는 초기에 최현 ᅳ그: 
과 같은 분 대에서 평대 원으로 싸 웠다. 그는 평 대원으 로부터 군 장으로 7 
지 성장한 노 동계급 출신의 호 탕하고 군 중성이 풍부한 군사지 휘관이 었다. ― _ 
-왕 퍽태와 조 국안을 비룻한 주요 군정간 부들의 희생 은항일 연군의 모든 지휘관 
과 대원 들에게 큰 충격을 주 었으더 그들 속에서 경위 사업과 관련된 활발한 논의를 
불러 일으키 였다. 적지 않은 e 위 들에서 경위 사업을 전 문으로 맡 아보는 부 대들이 




속 속들이 조직되 었다. 



이런 흐름을 타고 우 e ᅵ의 측근에 있던 전 우들도 사령부 호위를 전 문으로 하는 부 
대를 조직할 데 대한 문제룰 가지고 많은 논의를 하 였다. 일단 성 숙되자 나한 테까지 ： 
찾 아와서 경위 부대를 내 오자고 정 식으로 제기하 였다. = 1 = 

하지만 나는 전 우들의 제의룰 받아 들이지 않았 다. 전문 적인호 
위대가 없이도 우^ 부대의 지휘 관들과 대 원들이 사령부 호위를 

잘하고 있었기 때 문이었 ᅩ느 =^ H 



러나 1937 년 봄에 와서는 나 자신도 전 우들의 의사 를더는 거 
역할 수 없게 되 었다. 우^ 가 백두산 지구에 밀영을 꾸^ 고 활동하 
기 시작한 때 로부터 적들은 우^ 의 내부와 주변에 많은 밀 정들과 

암해분 자들을 박아넣 었다. 그런 특무들 중에는 도끼를 가진 자도 
있었고 비수를 가진 자도 있 었으더 눅거^ 춘화나 독약을 가진자 
도 혔좋. W ' 
H 적들은 우 3 가 밀영에 있을 때에도 자 객들을 들이 밀었고 원정 

을 할 때에도 자 객들을 침 투시키 었다. 어떤 간 첩들은 지하 조직에 
망 라되어 가짜 열성을 내는 방 법으로 신용을 얻은 다음 조직의 추 




위증민 



천까지 받아 가지고 유 격대에 입 대하여 사 령부를 해칠 기회를 노 el 었다. 



일본의 특무 기관들 에서는 위증민 몇천 원， 전광， 진한장 몇천 원， 최현， 안길， 한 

인화는 또일마 하는 식으로 이름 9J 는 지휘관 들에게 현상 금까지 걸고 그들을 사로 
잡 으려고 하 였다. 자료에 의하면 나 에게는 그보다 더 많은 현 상금이 불어있 었다고 

^다^ ^^^ᅳ-픈 ~ ：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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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들이 사령부 지휘성 원들을 소멸 하려고 온갖 수 ^ 과 방법을 다하는 조 건에서 우 

^ 도 부득불 그것을 융책을 세우지 않으면 안되 었다. 1 "= 



우 ^ 부대 지휘 관들은 또다시 사령부 호위 문제를 가지고 떠들 었다. 위증 민까지 



《김 사령은 몸을 아끼지 않는게 탈입 니다. 공격의 초점이 김 일성동 지에게 집중 
되고있 다는 것을명 심해야 합 니다. 적들이 ^히 김 사령의 몸값을 높이 매긴 줄압니 

" 위 직을 서들러 하 합 1!!^^^^ ， 



나는 그 조언을 받아 들이지 않을 수 없 었다. 만 사람이 다하자 
는일을 나 혼자서 굳이 반대 한다면 그것을 일종의 무 의미한 고집 

으£ 될 수도 # 었^: - J 그—— = 



우^ 사 령부산 하에서 경위 대가정 식으로 발족한 것은 1937 년 
봄이 었다고 기억 된다. 그때이 사업을 선 두에서 주관한 사람은 사 
f 령부 조 직과장 김평이 었다. 내가 중대규 모에서 경 위대를 조직해 
■ 보라고 하자 그는 신 바람이 나서 뛰 어다니 었다. 하루밤 사이에 인 
원 선발도 끝내고 지어는 경위 중대가 갖 추어야 할 무기명 세까지 

다 # 놓^" ^^pi^ ^ ' 

나는 조직 과정이 만든 경위 중 대원명 e 을 보고 그것을 반대하 
였다. 그 명 e 대로 하면 각 중대 들에서 핵심 이라고 할만한 g 쫄한 

은 다 경^ 중대에 망 라되게 g 어있 시^ 전투에 ^ 
떨친김 택환， 이름난 기관총 수들인 오 백릉， 강흥식 ，힘 장사인 강 위릉， 여장 



군으로 소문난 김 확실을 비 룻하여 한 다하는 싸움 군들은 다 그 명 e 에 포 합되어 있 
었다. 그들은 경위 중대에 모조 e ᅵ 끌 어오면 다른 중 대들의 골간이 완전히 혀 물어질 



있 었다. 



경위 중대에 배당 하기로 한 무 장장비 또한 이 만처만 요 란하지 않았 다. 조 직과정 
은 이 중대 에다가 기 관총도 여러 정이나 주는 것으로 티" 산하고 있 었다. 그 당시 우 
^1 주력 부대가 가지고 있는 기 관총의 대 부분을 경위 중대에 주 고나면 전투연 대들에 

는 각각 1 정씩의 기 관총도 차 례지지 못하는 것으로 되 었다. "ᅵᅮ ᅳ~ ± 
나 이 등^ 수 gaa— ^ 



r 그 



《임원 선발도 잘 하지 못했고 무장 장비에 대한 도ᅡ 산도 잘하지 못 했소. 다른 중대 
의 전 투력을 약 화시킬 바에야 경위 중대를 꾸려선 월하 겠소. 기 본전투 ^ 위인 중 
대가 혀슬 해지면 연대가 약 화되고 연대가 맥을 추지 못하면 사령부 자체의 안전도 
풍전 등화의 친세 가 되는법 이& ；: ᅮ 



《사 령관 동지， 이것은 제 개인의 의사가 아니라 군정간 부들의 의사를 종합한 것 



입 니다. 대중의 소망을 한테 묶은 것이니 부 결하지 말 았으면 합니다 



김평은 대 중이란 말에 역점을 쩍 으면서 어떻게 하나 나의 동의를 받아 내려고 하 
였다. 



그^ 나 나는 그의 제안을 기 각해버 5ᅵ 고 내가 짠 명단을 강다 a 으로 내 5ᅵ 먹이었 
다. 그렇지 않 고서는 지휘 관들의 성화를 막아냁 길이 없 었다. 그 명 e 에 의하면 경 
위 중대의 대부분 역량은 전투 경험이 미숙한 신입대 원들을 기 본으로 하여 꾸 ^는 
것으로 되어있 었다. 그 초 년병들 중에는 심지어 총알을 한 되박도 쏴보지 못한 마안 
산 아등단 출신의 애 승이^ 



있었 다. 



이 안은 발 표되기 바쁘게 지휘 관들의 완강한 반대 



-러 일으키 었다. 그들은 이 



등백을 부 추겨서 나 한테로 보 냈다. 내가 《대통 영감》 의 조 언만은 무 시하지 못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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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 이라고 티 "산한 모양이 었다. 사 령관이 잘 받아 들이지 않는 문제들 재삼 들고 나- 



때마다 그들이 이 등백을 자기네 대변 인으로 내 세우군 한다는 것은 나도 잘알고 있 
었다. 《대통 영감》 은 그 대변 인역을 매번 흘 륭하게 수 행하군 하 였다. 늘하 던버룻 
대로 그는이 번에도 사 령부에 나티 "나 자마자 단 도직입 적으로 말하였 다！" ^ 



- 《장 군님， 경양도 분수가 9J 지， 어떻게 그런 애승이 들에게 사 S 부호 위룰 맡긴 ^ 

말입 니까. 그 애승 이들이 a 이나 되지 않으면 오히려 다행 이겠습 니다. 자칫 하다가 




는 이제 사 령부가 그 애들의 보모 노룻을 하 느라고 욕 을볼ᄉ 
니다. 애당초 하 시는게 좋 겠습니 다.》 " == 
j^^if 퉁영감 ■ 거 r 말하혔 다？ Z=^_ ᅳ 
《경 위대의 기본 역량이 초년 병들로 꾸려 진다고 해서 겁냁 것은 
하나도 없다 잠 깐이면 그들도 싸움에 익숙 해지게 될 것 이다. 지난 
번 《등기 토벌》 때 우 a 의 신입대 원들이 싸움을 일마나 잘 하였는 
가. 또 그들이 생소한 유격대 생활에 일마나 빠른 속도로 적 응되고 
있는가 이제 무송원 정까지 하 고나면 우^ 의 신입대 원들이 모두 
대 원들과 다 름없는 강자가 될 것 이다. 내가 신입대 원들을 기본으 
로 하여 경위 중대를 꾸 ^자고 하는 이유는 그들을 옆에 바싹 끼 

다 ii 면서 ᄄ한ᅮ ^S^SS ?1 우 자는데 있다 .a 를 oi 



한 전투 원으로 자 라나게 되면 사 령부는 하나의 믿 음직한 에비대 
가지게 되는 셈이니 이게 일마나 좋은 일 인가. 유격대 생활에 아무 
3 미숙한 사 람들일 지라도 우^ 가 잘 키우면 다 강 병으로 될 수 있다. 인재룰 키 
는 사업을 떠 나서는 혁명승 ^ 에 대하여 상 상조차 할 수 없다》 

이런 내 용으로 일장 해설을 하 였더니 《대통 영감》 은 아무 반박도 하지 못하고 
돌아 갔다. 그 다음 부터는 오히려 그가 나의 대 변인이 되어 지휘 관들을 설복 하였다 
이등 백마처 태도를 바꾸어 나의 안을 지지해 나서게 되자 지휘 관들도 더는 자기네 




장을 고집할 수없게 되 었다. 



= 우근ᅵ 나라혁 명무력 건설역 사에서 처 음으로 되는경 위중대 는이런 곡절 
거처 탄생하 였다. 경위 중대가 탄생한 고장을 

라고 불 렀다. —― ： ^=^^^^^^= 



당 시는수 피창자 밀영이 



우^ 는 경위 중대에 3 개의 소대와 기관 총반을 두 었다. 사 S 부 전 
령 병들과 작식대 원들도 조직 생활은 경위중 대에서 하 였다. 첫 중대 
장 으로는 이 동학이 임명되 었다. 과오를 범하고 평대 원으로 생활하 ― 
던 <€보 따지: >는 중대 장으로 복 직되자 여간만 사기가 나지 않았 
다. 이 동학의 과오란 수하의 신대 원들이 군 중공작 조례에 어긋 나는ᅳ 
행등을 한 것이 었다. 잘못은 대 원들이 처질 렀지만 그는 부하 - 
잘 교 양하지 못한 책임을 지고 중대장 자 5ᅵ 에서 철 직되었 었다. 



경위 중대가 조직된 날 이 등학은 대원들 앞에서 기 관총연 발사격 

해대는 것' 과 같은 빠른 말씨로 #/»^#ffr^' 




《우^ 중대의 기본 임무는 무엇 인가? 그것은 사 령부를 잘 호 위하는 것이 
요. 우 e ᅵ의 혁명션 배들은 유 격구시 절부터 장 군님을 잘 호위하 였소. 그들이 
우 e ᅵ에게 계 주봉을 념겨준 셈 이요. 그런테 우 근ᅵ 형편은 어 떠한가 다 신대 원들이 아 
니면 애 승이들 이요. 나는 우 ^ 가 사 령부를 호 위하는 것이 아니라 사 령부가 도 ^어 



우 e ᅵ를 호 위하게 될가봐 걱정 이요. 내가 호 소하고 싶은 것은 이 한 가지뿐 이요. 사 
령부가 우 근 ᅵ를 호 위하게 하지 말고 명 실공히 우 5ᅵ 가 사 령부를 호위 하자는 것이 



제 16 장 압 록강을 넘 나들며 



> 



《보 따지》 의 이 연설이 경 위대원 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 겼다고 한다. 그^ 나 일 

부 대 원들은 중 대장이 대 원들을 너무 e 잡아 보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좀 언 S 아지더 

^는말 5"^? 혔 A - M ^ ᅭ 




t S 다고 하여 이 동학이 연설을 너무 과 격하게 하 였다고 탓할 수는 없 었다. 《보 
따지》 의 걱정은 공연한 것이 아니 었다. 초기의 경 위중대 실태를 그대로 말 한다면 

" " ᅳᅳ m. ,n i^ I U ^ ^^^ 가 그들을 묘위했 i^li 말 f 는 것이 을&： f ew. 

경위 중대는 사 령부를 호 위하는 기본 임무와 합께 한 개 전투 ^ 위 
로서의 임무도 동시에 수행하 였다. 그 과정에 경위대 원들은 하ᄅ 



가 다르게 성장하 였다. 



경위 중대의 애승 이들은 우^ 에게 걱정을 기치지 않 으려고 매 
사에 처신을 어른 스럽게 하 였다. 그들이 제일 싫 어하는 것은 인격 
상으 로자기 들에게 성인 대접을 해주지 &든 것^ 었 다^^ 




― '언 제인가 이 등학이 공식석 상에서 자기 중대의 소속되 어있는 
마안산 출신의 아등단 원들을 보고 5 병아^ 들 이라고 말한 적이있 



었다. 



r 그 



은 경 위중대 원들은 모두 실망을 금치 못하 였다. 



기제긔 

1=1 CD — I 



김 정퍽은 처 넉밥도 먹지 않고 시무 룩해있 었다. 그는 마안 산에서 

^^f ^T 수십 명의 소년 대원들 중 에서도 x ᅥ S &튼 나고 행 

k ^ 1 등거 지 가 숙 성한ᅮ i^H^" % 17 1 ᅳ 

나는 그가 저녁도 먹지 않고 펌펌히 앉아 있는 것을 보고 이 S 게 물 었다. 

《너 왜밥도 먹지않 고그^ 고 9J 느나? 흑시 누 구하고 말다통 이라도 한게 아니 



《아닙 니다. 중대장 동지가 우^ 를 햇병아 ^들 이라고 하였습 니다. 그래서 

김정 홧ᅵ & 말끝을 서 얼굴 히었 ^ -. - j 

나는 그의 천진 스러운 대답에 그만 소^ 를 내어 크게 웃고 말았 다. 

《햇 병아^ 란소^ 가 그렇게 도듣기 싫 더나? 그 거야너 희들이 귀 여워서 하 



느 아 



인 데 .> ᅳ = 

《중대 장동진 귀여 워서만 그^ 는게 아닙 니다. 사실 병아 e ᅵ들은 병아 e ᅵ들 이니까 
요. 이런 풋병아 ^들이 어떻게 사 령부룰 보위 해드립 니까. 처두 정말 야 e 났구나 하 



는 생각이 둡니다 



결국 김 정퍽이 우 울해한 것은 이 동학의 말대로 자 기네가 사령부 호 위중책 



륭히 수행 해내지 못한 것 같은 위구심 때문이 었다. 



나는 김 정퍽을 바라 보면서 네가 벌써 어른이 다되 었구나 하는 생각을 하 였다. 하 



기는 그의 나이가 17 살이 었으니 어 5 ᅵ 다고만 보 아서는 안되는 나이 었다. 

=^1 이지ᅵ 사실 취 f 시 조센ᅮ^때하 다 경위중 jfl 의 애승이 들은: ^말병 

아 e ᅵ들 처럼 내곁에 모 여들어 처마다 좋은 자 5ᅵ 를 차지 하려고 실갱 이질을 하군 하 



였다. 그들이 노 근ᅵ 는 제일 좋은 자 51 란 나의 양쪽 S 구 51 에 붙어서 잘 수 있는 곳이 
었다. 그 당시 나 에게는 모포가 한 장밖에 없 었다. 그래서 그 애승 이들이 양 S 으로 

몰 려와서 다가 불으면 잠자 51 가 여간 불 편하지 않 았다. 하지만 그것은 부 담으로 된 

것이 아나라 오히려 문 에 E:M 길 데 없는, 즐거 움으로 a^u, _ z _ 

' ' ' ᅭ 벌이 여. - 《혜들 £>}펴 서 오늬 라；》 §}irsi^ 경^ 

t 은 환 호성을 지르더 내 옆으로 모 여들어 처마다 



r 그 



나는 잠자 el 에 들때면 

대원들 © 찾군하 ᅳ 
더 가 까이에 놓 겠다고 승벽 내기를 하 였다. 




32 



세 기오ᅡ 더불어 




나의 옆자^ 는 대체로 이 오송과 같은 여라문 살짜^ 경 위대원 들에게 차례 졌다. 



나는 이오 송이네 또 래에게 그런 특전을 베풀 면서도 모든 아 이들이 누구나 e 한 번 
씩은 내 곁에서 잘 수 있도록 매일 잠자^ 룰 바꾸게 하 였다. 내가 흑시 순서룰 헛같 
려서 어느한 아 이에게 공평치 못한 《해 택》 을 베풀면 항의를 하 느라고 야 e 들이 



한번은 김평이 무슨 일로 해 서인지 밤중에 나를 찾아 왔다가 잠자^ 때문에 실 g 



이질을 하는 아 이들을 보고 못마 땅해한 적이 있다. 

《사령 관동지 처것 보십 시오. 처런 철부 지들이 어떻게 경위사 
업을 감당 한다는 말입 니까. 저 애들이 사령 관등지 앞에서 저 S 게 
버르 장머^ 없이 행 등하는 것 을보면 경위 사업은 고 사하고 아무짝 
에도 쓰지 못할 것 같습 니다. 욕을 많이 해서 좀 버룻을 때 주어야 

^^Ud-.> ^ =^ ~ —— = 



그는 곱지 않은 눈으로 경위대 원들을 쏘아보 았다. 원래 아동 e 
출 신들이 경위 중대에 들 어오는 것을한 사코반 대하던 김평 이다보 
니 비판도 이 만처만 호되게 하지 않 았다. ' ^ 



나는 김평의 말이 을다고 생각하 면서도 부모 형제의 사랑이 그 
^워 밤이면 잠자^ 다툼을 하는 것인데 꾸중을 해서는 뭘 하겠는 



가고 꼬마 



둔해주 었다. 




- 한장의 모포를 놓고여 혓이 한펑어 근ᅵ 가 되어자 는것을 
우 끗ᅵ 는 《따바 5ᅵ 잠》 이라고 하 였다. 10 여 명이 발을 모 포속에 밀 어넣고 따바 5 ᅵ모 

양으로 빙 들^ 누워서 자는 잠이 었다. 덮을 것이늘 모 자라고 한 지에서 자야 하는 
유 격대생 활에서 는경위 중대의 애숭 이들이 고 안해낸 이 《따바 ^ 잠》 이 매 우실용 



적이 었다. 



해 방직후 해 산쪽에 나가서 지방 공작을 하던 이 오송이 사업 보고를 하려고 나; 



찾아온 일이 있 었다. 그 당시의 우^ 숙소는 지금의 당 창건사 적관이 자 51 잡고 있는 

해방산 기슭에 있 었다. 나는 그 숙 소에서 얼 마동안 우^ 등 무들과 함께 산에 서처럼 
공동 숙식을 하 였다. 지방 공작을 하는 동 무들이 평양에 오면 그 숙소로 꼭꼭 찾아오 

군 하 였는테 이 오송도 성쩍 MS ilSof x|B| 났다. . ― =^^=_ 

' 취침 시간이 되자 투 사들은 이불을 펴기 시작 했다. 그^ 자 이 오송이 《장 군님과 
같이 잘때야 《따바 51 잠》 을 자 야지. > 라고 하면서 그 이 불들을 와락 댈어 제끼였 



다. 그날 숙소에 있던 북만 출신의 동 무들은 《따바 ^잠》 이 어떤 것 인지를 잘 

다. 



이 오송은 내팔을 잡 아끝더 <장 군님， 오 늘만은 백 두산시 절처럼 < 따바 근ᅵ잠>을 



자 보시지 않 겠습니 까?》 하고 물 었다. 



하지만 나는 그 청에 인차 응할 수가 없 었다. 《따바 ^잠》 을 자자면 부득불 숙소 
의 모든 투 사들을 《따바 e ᅵ》 속에 다 끝어 들어야 하는테 그들이 그런 노숙을 달가 

와 하겠파 하는 생각이 들어서 a^^^ " - 
내가 



저 하는 눈치 를 보아 이 오송은 다짜 고짜로 나를 자 5ᅵ 에 눕히 더 《자， 누워 으 

ᄌ십 시오. 다 5 ᅵ룰 좀 구부 e ᅵ십 시오. 장 군님의 오 른쪽에 김책 동지가 누 우시고 쇼 * 



에 최현 등지， 장 군님의 왼쪽 옆자^ 는내 자^ 입니 다.》 하면서 잠자 e ᅵ를억 지로잡 
아주 었다. 



- 이어처 구니없 는지령 때문에 김책도 옴 짝달싹 못하고 《따바 근 ᅵ》 속에 끌 려들어 
갔다. 




지는 않았 다. 잘못을 처 지르면 눈물이 나게 꾸중도 하였고 어려운 일거 51 를 많이 맡 

겨 단련도 시키 었다. 기온이 영하 40 도를 오르내 근ᅵ 는 겨울 날에도 우 5ᅵ 는 그 들에게 
보초 임무를 주어 눈보 라치는 한지에 내보 냈다. 때로는 구대 원들과 꼭같이 혈전의 
길에도 내세 웠다. 규율을 위반 하였을 때에는 중 대들을 돌아다 니면서 자기 비판도 
하게 하였고 1 평방 미터도 되나 마나한 등그라 미안에 서서 2 시 간이고 3 시 간이고 자 

잘못을 돌이 켜보게 하였 ^ 그 ii^ktf^} 슴아픈 때 a 



이 아니 었다. 



내가 다행 이라고 생각한 것은 아무 엄한 비판을 하고 모진 단 
을 시켜도 그들이 나룰 탓 하거나 원 망하지 않는 것이 었다. 한번 



은 이 오송이 연락을 가다가 길을 헛같려 시간을 어긴 일이 9J 었다. 
내가 정해준 길로 가지 않고 제 93 대로 노정을 바 꾼탓이 었다. 나는 
때 이 오송이 사 령부의 지시를 제때에 집 행하지 못한 사실을 알 
면서도 그를 책 망하지 않았 다. 이 전례 없는 처사는 이 오송을 서운 



하게 하 였다. 




(나는 사 령관동 지에게 비판을 받 을만한 자격도 없 e 말 인가. 사 

gfi^Xfe ^금도 나를 코흩리 개로 알고계 시복게 아닌 7 U^= 

이런 옥생 각으로 자신을 괴 롭히던 그는 나를 찾아와 다튼 사람 
들 한테는 책벌 을주면 서도왜 자기 한테는 책벌 을주지 않 는가고 
ira 설황 as" 위 «했 으니 자기, fen 벌을 달라고 ，졸라 ^^^：등 - € 
참다운 사랑과 @ 음이 있는 곳에서 처벌은 오히려 하나의 @ 음의 표시가 된다. 우 

^가 비판을 하고 처벌을 주어도 경위대 원들이 그것을 조금도 5 하지 않고 팥게 받 

피 



아들인 것은 가식이 아니라 진정한 사랑을 주고 @ 음을 준데 대한 보답이 었다. 
경위대 원들의 성장을 위하여 우 e ᅵ가 특별히 힘을 기울인 것은 학습이 었다. 나는 



보통 날이나 밀 영에서 집 중적인 군정 학습을 하는 날이나 그 어느 때룰 막 론하고 경 
― 위대 원들의 교사가 되어주 었다. 그 당시 사령 부에는 《등 아일 보》， 
《만 션일 보^， 《조 션일보 >를 비룻한 국내외 신 문들과 《레 닌주 
의의 제 문 제》， 《사회 주의의 대 의》， 《국 가와 혁명》 같 은책자 
들을 비 룻하여 식견을 넓 히는데 도움이 되는 출 판물이 수 두룩하 



였다. 우^ 는 경 위대원 들에게 이모든 자 료들을 91 을수 있도록 특 
톄를 주 었다. 그 대신 그들 에게서 구두나 서 면으로 된 독 후감을 어 
김없이 받아 냈다. 이런 과정을 통하여 경위 중대는 학 습에서 인민 
혁 명군의 모든 부 대들이 따라 배우는 모범 단위가 되 었다. 가는 정 
이 있어야 오는 정이 있다고 주는 정이 있으면 받는 정이 있기 마 
련 이다. 우 51 는 경 위대원 들에게 정을 준 것만큼 그들 에게서 또한 
훠읗 w^a ^aii ᅵ. ~5 



^^통 



경위대 원들은 사상적 으로나 군 사실무 적으로 빨근ᅵ 발전하 였다. 

들은 사 s 부호 위도 본 때있게 하 였다. 솔직히 말하여 나는 ᅳ 



의 도 움으로 위험한 고비를 여^ 번 모면하 였다. 



어느 때인가 우^ 는 안 도현의 한밀 영에서 임 수산이 끌고온 적 



부대》 의 



포위에 들었던 일이 있다. 임 수산은 우 el 주력부 대에서 참모 장으로 있다가 변절하 
여 유격대 《토 벌》 을 전 업으로 하는 《특수 부대》 대장이 된 자 였다. 그는 서간도 
일대를 돌 아치더 우 5 ᅵ가 꾸 려놓은 후방밀 영들을 닥치 는대로 파괴하 였다. 



= 



― t 서들 a 야겠 는데 ^초를 교대해 = 줄 사람이 없 었다. 당번 보초는 ^ ᅵ을 설이었 
다. 그래서 내가 보초를 대신하 였다. 이 을설이 식사룰 하고 있는 등안 나는 인적기 
가 나지 않 는가를 주 의깊이 살피 었다. 안개가 자욱한 날 이여서 어쩐지 불길한 에감 
이 들 었다. 아니나 다를까 보초소 근방에 수상한 인 적기가 났다. 그것은 삭 정이가 부 

스러지 는소^ 었다. 《적 이다 ！》 하는 순 간적인 판 9 과함께 나는 진대나 무밑에 엎 
드^ 면서 무작정 싸창을 껴내 같기 였다. 그와 때를 같 이하여 10 여미 터앞에 = = 
서적의 기 관총이 불 ^ 



뿜 었다. 



.날 아침 내가 인 적기룰 느끼고 진대나 무밑에 엎드 리면서 싸창! 
같긴 순간은 눈 깜박할 사 이었^ 그처럼 짧은 춘^ p 중에 있던 
강 위릉과 이 을설은 나의 안전을 염 려하여 보 초소로 뛰어 왔다. 먼 
저 강 위릉이 나를 완 력으로 진 대나무 밑에서 끌어내 였다. 그^ 는 
사이에 이 을설이 경기 관총을 휘들^ 댔다. 솔직한 고백 이지만 나 
는 그 순간 우^ 의 운명이 여 기에서 결 판나는 것이 아닌 가하는 생 
각까지 하 였다. 그래서 곰 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강 위릉이 나 
를 진 대나무 밑에서 끝어 내려고 모 지름을 쓸 때에도 그들이 죽으면 

나 ^ 합께 죽으 라^ ᅳ비 장한^ 각까지 하였다 ᅵ ^ 





그러나 그 불사 신같은 경위대 원들은 탄 막속에 몸을 통채로 내 대고… = 
천신만 고하여 나룰 사 경에서 구원하 였다. 적들이 포 위환을 좁히더 다 가들자 ᅮ ' 
이 을설은 수 류탄을 뽑 아들고 우뚝 서서 《이 놈들아 펌 빌테면 펌벼 들라. 너 죽고 나 

죽고 해보^ 5 ll 짖었 ᅮ ' " 



마 
□ ~ I i—i 



-러 났다. 이 



귀^ 가， 0}웨4^ 출푸 했던지 적들은 비 실비실 두 ― 
간을 놓치지 않고 강 위릉은 나를 탄막 속에서 완전히 뽑아내 였다. : ： ^ 
； 임 수산은 우^ 가 철수한 다음 밀영을 몽땅 털어 갔다. 그 바람에 우 e ᅵ는 아깝게 

문건， 사 a， 소 책자， 의 약품이 들 어있는 배냥을 잃어버 ^고 말 았다. —ᅳ 



- 부대》 가 철수한 다음 밀영에 되 돌아가 내가 대 e ᅵ보 초를 서던 자 근ᅵ 를 보 
니 한아 름이나 되던 싸 51 나무 떨기가 칼로 후려친 것처럼 중등이 일 매지게 끊어져 

있 었다. 《특수 부대: 가 a 총 srao! oi5! 저만 세 !rs 았 다^^ 그 sffaa 
《등 무들이 아니었 더라면 it 삐 세 같번 » 소.》 하고 mj[^=^ 



=^ m^mmmmmoi 자기 사 형관을 얼마나 충 실하; f 호위 했편지 _ 그소문 이 
인접 부대의 중국인 지휘 관들한 테까지 퍼처 갔다. 그들은 늘 우^ 가 똑똑한 전령병 
들과 경위대 원들을 두고 있는테 대하여 부 러워하 였다. 만나면 농 담삼아 적선을 하 
는 셈치고 좋은 전 령병을 한 명만 달라고 하든가 김 사령이 데 ^ 고 다니는 경 위대원 

들 중에서 아무 사람 이라도 좋으니 중 국말을 좀 아는 대원을 몇명만 팥라고 하였 
다. 우 근ᅵ 주력 부대의 경위대 원이나 전령 병들을 람 내는데 서는 양 정우나 위증 민이나 
보 중이나 조아 범이나 할 것 없이 다 ？ S 을 가^ 지 않았 다, ᅭ 



^ 무송원 정직후 조 아범은 나에게 조선 사람들 가 운테서 전령 병감을 골라 달라고 하 
였다. 나는 우^ 부대의 전 령병들 중에서 내가 가장 아끼고 사 랑하던 김 택만을 조아 : 
범에게 보 내면서 그를 잘 보호해 주라고 하 였다. 조 아범이 반 《민 생단》 투쟁때 조 : 



선사람 들에게 원한을 많이 끼 치고또 그가 내 개인의 활 등에도 제동을 많이 건것이 
사실 이기는 하지만 그 s 다고 하여 그를 배척 하거나 그가 모처럼 한 부탁을 외면할 
없 었다. 우^ 가 새사 e 을 조직 하였을 때 조 아범이 우^ 주력 부대의 정치 위원으 
오게 되어있 었는데 나는 그것을 지 지하지 않았 다. 그의 신변 안전을 담보할 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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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기 때문이 었다. 우 ^ 부 대에는 반 《민 생단》 투쟁때 조아범 한테서 피해 



본 사 



― 사 람들이 모두 조 아범을 좋지 않게 보고 있 었다. 내가 부대의 정치 위원을 S 하 

게된 것은그 때문이 었다. 김 ^만 나의 부탁대 조아 ^ 을 잘 보 호해주 었다. j 
\ 조 아범은 김 택만을 총 명하고 충직한 청년 이라고 하면서 흘륭한 전 령병을 보내준 

췌― 대하여 홧러 i # 사를 표 드 



양 정우도 우 리에게 여^ 번좋은 사람을 달라고 하 였다. 양 사령이 1 군， 2 군의 군 
정간 부들의 모이는 회의에 참가 하려고 남 패자에 나 타났을 때 나는 그에게 내가 테 
51 고 다니던 전령 병들을 여^ 명 뇜겨주 었다. 그 5ᅵ 고 수백 명의 대 원들과 지 휘관들 

을데 내여 그에^ S§ 여단을 잘 꾸려주 . 



쌈 잔자전 투약도 

[1938. 4 27) 






ᅵ M^^^ 



= 



l 위 증민도 양 정우나 조아 범처럼 우 5ᅵ 가 키워낸 사 람들을 곁에 두고 싶어하 였다. 

그:^ 무 ^ ^하^ §선€ 경위대 s 들을 요구 ᅵ 나^ # Ij^yj 

정 해 와백 학 팀을 보내주 i$ 김 p^T^§， 임 득수 등 ᅮ ᅭ 
도 한등안 위 증민과 합께 있 었다. 그들은 모두 위 증민을 충실히 도 
와주고 호위 하여주 었다. 한때 주 보중은 조선 사람인 박 락권을 경 
위대 장으로 두 었다. 3 방면군 군장 진 한장도 마안산 아동 e 출신 

인 손명 직 을ᅮ전 T ― * ᅳ ― 



나는 우 가 보내준 등 무들이 항일 연군의 각부대 들에서 국제 
의적 의무룰 수 행하기 위해 희생 적으로 싸우고 있다는 소식을 들 
을때 마다흐 뭇한심 정을금 할수없 었다. =— _2 
ᅵ ^ 경위중 대에 망라된 대 원들은 모 두나의 생명의 은인들 이었고 
친위전 사들이 었다. 우에서 지적한 등무들 외에도 나를 지켜준 전 
우들은 수없이 많다. 김 운신， 최 원일， 김 학송， 한 익수， 전 문섭， 김 
흥수， 최 인퍽， 최 금산， 조 명선， 지 봉손， 김 봉석， 이 학송， 이 두익， 
오 재원， 그들의 이름을 마음 속으로 외우면 수 천수만 같래로 뒤엉？ 1 지 난날의 사 




연들이 추 억속에 처절로 어려 온다. 



첫 경위 중대장 이 동학은 연대 장으로 승 S 된 후 1938 년 만경의 



현 S 에서 장 렬하게 희생되 었다. | ᅵ 

이 동학의 후 임으로 경위중 대장이 된 이 달경은 원래 4 사에서 기 
관 총수로 있던 사람이 었다. 그는 백발 백중의 명사수 였다. 어찌나 
도 총을 잘 쏘 았던지 이달경 이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 였다. 
그는 경위 중대의 정 치지도 원으로 일마간 있다가 이 등학이 연대장 
으로 소환 되어간 다음 중대 장으로 임명되 었으나 몇 달도 못되어 



^이 g 경 다 음으로 경위중 대장을 한 박 수만도 참으로 용감한 사 ᅳ 
람이 었다. 그는 쌍 산자전 투에서 나 에게로 집중되 는적의 화력을 -— 
다른 데로 돌리기 위 기— 관총사 숫를^ 리굴 이 곳처곳 자 째 

옮겨 가더 싸 우다가 흥뿌맞 고 n 후: as g 명하 였다^ i 

경위 중대의 초대중 대장인 이 동학으 로부터 4 대 중 대장인 오 백릉에 이르 기까지 




사령부 호위를 위해 복무한 모든 중대 장들이 다 나를 위한 일이라 
면 그어떤 고행도 마 다하지 않은 사 람들이 었으더 나의 명령， 지시 
를 관 철하기 위해 서라면 물불을 가^ 지 않은 충실한 전우 들이었 



다. 



우 e ᅵ를 위해 목숨을 바친 생명의 은인들 중에는 이권행 이라는 
10 대의 젊은 경위 대원도 9J 었다. 그는 나를 친 형처럼 따르고 존경 

d-- =F , ~ 




어느 해 겨울이 었던지 추격 해오는 적 



꼬 51 에 달고 강행 



그 



을 할때에 있었던 일 이다. 겨울 치고는 아주 지 독하게 추운 날이었 
다. 그런데 아무 근ᅵ 눈속을 혀 1 치더 행군을 계 속해도 발이 일 어들지 

않 았다. 이상한 생각이 들어서 신발을 벗 어보았 더니 바닥에 솜처 
럼 보드립 "게 다져진 울 로차가 차분히 깔려 있는것 이었다 전령병 
들은 ^권 행의 소행 이라고 나에게 가만히 귀 S 해주 었다. : ᅳ 



중국사 람들은 인삼， 록용， 초피 (동피 ) 를 《관동 (동북 ) 3 보》 라 이 르는테 어떤 강 




빅수만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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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추 위에도 발을 일지 않게 해주는 울 로초도 《동북 3 보 ^에 넣고 있 었다. 진 펄에만 
돋는 이풀이 어떻게 되어 내 신 발바닥 에까지 깔 5 ᅵ게 되었 는가. 아마도 이 권행은 나 
를 위해 울 로초를 발견할 때마다 한 중두중 뜯어 배 냥속에 간수해 두었던 것 같다! 
I 그가 장백현 15 도구 전투때 몸으로 나를 막 아주지 않았 더라면 나는 이 세상에 살 
아남지 못 하였을 것 이다. 이 권행이 몇 번이고 지 휘처를 안전한 장소로 옮 기자고 하 
였으나 나는 그의 권고를 받 아들일 수 없 었다. 그 자^ 는 적아를 한눈에 바라ᅵ ᅳ 

" " " "^^gl"^ ᅵ 었다. ― k ~i l t= 



그런테 적탄이 불시에 나 에게로 쏠 e ᅵ기 시작하 였다. 이 위급한 



간에 이 권행은 두 팔을 벌이고 몸으로 나룰 막아 섰다. 그가 방패 
처럼 나에게 안긴 순간 적탄이 그의 다 5ᅵ뼈 를 부수어 놓았 다. 온몸 
이 피투 성이가 된 이권행 을품에 안고 총상자 ^를 살 펴보는 나의 

a 정이과 연 ai^#a^7i. ： 1 —— = ^ 



나는 담가를 따 라가더 이권 행에게 《년 죽지 않아 

- 이하더 고 무해주 었다. 



《년 죽 



지 않 아!》 하고 같은 말을 되 

이 권행은 오히려 《사령 관동지 ，처 는죽지 않습 니다. 제 걱정은 
말고 다시 만날 때까지 아 무쪼록 건강 하십시 오.》 하고 나를 위 

로 화영1굵그'때 내 #§ol § 시. « 장했던 모 |^ 다 

그것이 그가 나에게 남긴 마지막 말이 었다. 그가 후방 병원에 후 
송된 후 편지를 썼 다는테 나는 그것을 받 아보지 못하 였다. 내가 입 
한 것은 이 권행이 후방밀 영에서 치료를 받다가 적 들에게 체포되 었다는 것과 ' 



가 장백 현경찰 서에서 매일 같이 흑독한 고문을 받 았지만 사령부 위치를 대지 않고 

찰궤를 최후를 마쳤다 • 식뿐 이었다 = ~ = 



사령부 경위 대원들 중에는 《륙크 사크》 라는 별명을 가진 동무도 있었다 

크 사크》 란 등산용 배냥을 말 한다. 그에게 《륙크 사크》 라는 괴이한 별명이 달린 
것은 그가 언제나 유팥리 큰 배냥을 지고 다녔기 때문이 었다. 그가 왜 그처럼 부피가 
i n^m 지콘다 14장} j 것 An ^ ^^^^^^^g 
그 배냥의 비밀이 드러난 것은 임강의 어느 전투 때에서 였다. 적아 간에는 S 렬한 
공 방전이 벌어 졌다. 그날 따라 《륙크 사크》 등무는 내 곁에서 한발 자국도 떨 어지지 
않 았다. 나는 전호의 흥벽에 적탄이 배길 때마다 흑시 상 처라도 생길것 같아 그를 
끄당겨 안아 흥벽 밖으로 얼굴을 내밀지 못하게 하 였다. 그러면 그는 어느새 내품에 

서 빠처 나가 적들이 오른 쪽으로 팥 려들면 내 오른쪽 S 구 e ᅵ에 다 가불고 적들이 왼 

쪽으로 달 려들면 내 왼쪽 옆구^ 에 다가 붙군 하 였다. ： ᄑ J^s.^^^ -- 

싸움이 끝난 다음 S 지에서 솜티 "는 냄새가 몹시 나기에 전호를 



-아보 았더니 



랍게도 총알 구명이 두 개나 난 《륙크 사크》 등무의 배 냥에서 연기가 새 여 나오고 
있 었다. 그러나 주인은 그것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도 el 어 옷이 탄다고 고합을 치면 
서 동 료들을 들볶고 있 었다. 대 원들이 달 라불어 그의 배낭을 해처보 았는테 차곡차 
곡 개 여넣은 명 주솜같 피에서 뜨끈한 적 탄알이 두 알이나 굴^ 나 왔다. 그 때에야 나 

" " ᅳ 향 ^쉔서 ？ 았는가 하 츈현을 깨&게 되었 tp. 휸국 

" 1 ！위 험에서 구 원해준 셈이 었다. ᅭ 



r 그 



는 그가 왜 배냥을 메 
은 《륙크 사크》 등무의 그 명 주송이 나 



나는 《륙크 사크》 등 무에게 어떻게 되어 그처럼 기발한 생각을 하게 되었 는가고 



물 었다. 그는 김정숙 동무가 나의 등복을 만들 때 명 주솜을 두면서 이런 솜을 두면 
총알 뚫지 못 한다고 말하는 것을 들 었는데 그 때부터 자기도 나를 위하 여 방탄용 배 

^을 만들 작정을 했다고 대답하 였다. ^= :z: =ii "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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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일전 쟁에서 경위전 사들이 쌓 아올린 공로를 한두 마디로 다 말로 하기는 어려 
운일 이다. 그^ 나이 글에서 강 조할수 있는것 은조선 혁명의 명맥을 지켜가 는데서 
이룩한 공적만 으로도 그들은 마땅히 후 손들의 찬양과 절을 받을만 하다는 것 이다. 

이 혁명의 사 령부를 위해 바친 그 승고한 등지적 의 ^는 오늘날 우^ 사 회에서 
" 으로 피 여나고 있는 충효 일심의 시 원으로 되고 있다. ᄆ ᅮ 



시대의 



ᄀ ᄏ 



나는 항 일혁명 시절의 경험에 기 초하여 지난 조 국해방 전쟁 시 기에도 10 대의 혁 



명 가유자 녀들로 친위 중대를 무어 최고사 령부를 호 위하게 하 였다. 친 위중대 원들은 
나의 신변을 호위하 느라고 수고도 많이 하고 위험한 고비도 많이 겪 었다. 어느 해 
겨 울인가 나는 연합 작전을 위해 성천에 있는 중 국인민 지원군 부대에 갔다 오다가 
적 폭격기 편대의 기습을 받은 일이 있다. 그때 그들은 나를 발 고랑에 억지로 ^어뜨 
51 고 모두가 방 탄벽이 되어 두겹， 세 겹， 네 겹으로 내우에 엎드 51 었다. 이와 비슷 
한일은 그후에 도여^ 번있 었다. - 



1950 년 가을의 그 간고한 일시적 전릭 : 적 후퇴시 기에도 나와 합께 마지 막까지 평 
양에 남아 최고사 령부를 호위한 것은 바로 그 용감 무쌍한 친 위중대 대 원들이 었다. 
노도와 같은 남진으 로부터 후퇴 에로의 전쟁 국면의 급격한 변화는 수도 시민^ 



의기소 침하게 하 였다. 그들은 한 결같이 최고사 령부를 바 라보고 있었 으더， 최고사 
켱 # 이 전쟁의 S®S^ 고^ 즌말을 해주 는가를 고 있었 다. 



나는 방송 연설을 통하여 후퇴는 일 시적인 것 이다. 도 처에서 빨치산 투쟁을 하라 
ᄒ ^는 우 51 인민의 편에 있다고 언명하 였다. 그런 다음 친 위중대 원들을 시켜 시내 
를 한바퀴 돌면서 가창 행진을 하라고 하 였다. 이 뜻밖의 명령을 받고 친위 중대원 



은 아 연해하 였다. 대 동강， 건너 편에서 벌써 적의 포소 5ᅵ 가 쾅쾅 들려 오는데 태연하 
게 가창 행진은 왜 하라고 한가 하는 표 정들이 었다. 그^ 나 다 음순간 그들은 최고사 
령관이 가창 행진을 하라고 하는 것을 보면 이 전쟁은 이긴 전쟁 이라는 생각을 하면 
서 씩 씩하게 거^ 로행진 해나갔 다.: 



^후 퇴를 앞둔 음산한 수도의 거 ^ 에서는 갑자기 친 위중대 원들이 부르는 《조 국보 

위의 노래》 가 우 a 차게 울 ^ 기 시작 했다. 그 노래 소^ 를 듣고 수천 명의 시 민들이 

거 51 로 팥려나 왔다. 《친위 중대다 ！》， 《친 위중대 다!》 도처 에서 이런 목소 51 가 

날 아왔다 — —― - ~ 5 



： (친위 중대는 우 el 곁에 있다， 친위 중대가 남아 있으니 최고사 령관도 지금 우 el 가 ᅩ: 

― 까이 oft 했을 35)1슈) 그 크 ᅳᅳ ■ ~ — ~ 



때 평양시 민들은 친위 중대가 가창 행진을 구경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하 였다고 한 



나- | mj 

ᄎ친위 중대는 평양 시내의 
께 수도를 떠 났다. 



r 그 



기 관들이 후퇴틀 개시한 그 때에야 비로소 나와 합 



항 일전쟁 시절의 경 위중대 원들이 지금은 어느 S 환갑이 S 썬 뇜은 늙은 이들이 되 

었다 J^T^^ ― _ ^ ' = 



대 신하여 지금은 혁명의 3 세， 4 세들이 당 중앙위 원회와 최고사 령부룰 호 
위 하고있 다. 세대 는바뀌 고있으 나새로 운경위 중대， 친 위전사 들은끊 임없이 자라 -I 
나고 있다. 그것이 몇 만， 몇십 만 인가를 구태여 혀 1 아릴 필요가 있겠 는가. 온 나라 ' 
군대와 인민이 모두가 경위 대원이 되고 친위 전사가 되어 당과 혁명을 보 위하고 있 



는 것 이다. 



제 16 장 압 록강을 넘 나들며 



4. 삼천리 방방 끅끅에 



백 두산기 슭에서 티" 오르기 시작한 조 국광복 회건설 운동은 만주 전역과 삼천^ 방 

방 곡확에 요원의 불 길처럼 켜세' 찌 버 ? imir ^ 



^ 나라와 인민 에대한 사 랑으로 일관된 《조국 광복회 10 대 강령》 의 구절구 절은민 

족의 넋에로 새로운 활력을 심 어주고 삼천 ^ 온 강토가 광복열 망으로 끓어 번지게 
하 였다. 공 산주의 자들과 합께 민 족주의 자들， 노 동자， 농민과 더불어 지식인 ，청년 
학생， 수공 업자， 종 교인， 민족자 본가를 포합한 애국 적인온 겨레가 하나의 광복전 

oil = ^= 



조 국광복 회건설 운등은 장백을 비룻한 선 간도와 만주 땅에서 먼저 활발히 벌어졌 



다. 



만주지 방에서 조 국광복 회조직 건설이 빠튼 속도로 추 a 



L1 스 



있은 것은이 지방 



의 항 일운동 역사가 깊고 토대가 좋았기 때문이 었다. 90 만에 가까운 재만 조션인 
은 그 한명 한명이 다 인 화성이 강한 화약과 같은 존 재들이 었다. 그들은 불시가 와 * 

기만 하# ^^때 나 폭발할 수있는 위력한 폭탄들 이 1ᄈ - ^ ' ᅳ === 



：반 일애국 역량의 총집결 이라는 대과제 는 만주지 방사람 들에게 있어서 결 코생소 
한 것이 아니 었다. 카륜회 의에서 반일 민족통 일전션 문제가 하나의 의 정으로 심각하 
게 논의 되었고 이 회의를 시발로 하여 조선의 혁명 가들이 각계 각층의 항일 역량을 
망 라하는 민 족통일 전선을 형 성하기 위해 피어린 노력을 기울여 왔다는 것은 세상에 
이미 알려진 사실 이다. 만주 지방사 람들은 통 일전선 운등의 시련에 찬 역사와 경험 
을 가지고 있 었다. 이런 토양 우에서 《조국 광복회 10 대 강령》 의 씨 햇" 이 빠른 속도 
^ 움트고 자라단 것은당 연한" "&이 었다. ：" ^ 



우 51 는 조국 광복회 조직건 설사업 에서도 역시 시범 단위를 면처 꾸 e ᅵ고 그것을 모 
체로 하 여 사방에 조직을 늘 여 나가는 방침을 취하 였다. 그런 시범 ^ 위들은 우선 조 
직 건설의 기초가 있고 운등 경험이 있는 곳， 군중의 사상 동향이 좋고 혁 명성이 강한 
곳， 지하 전선을 움직 여나같 수 있는 지도 역량이 일 정하게 마 련되어 있는 곳들에 선 

't '1'irmH - ^= 



회원 3 명 이상이 되면 분회를 꾸^ 게 하였고 분회가 3 개 이 상이면 지회를 꾸 근ᅵ 게 
하 였으더 지회가 3 개 이 상이면 구회를 꾸 51 게 하 였다. 조국 광복회 현 조직은 여^ 

S 구^ 듣이^ BTnii^Sfar joiQj dn , = 



우 51 는 조국 광복회 하부 조직을 적의 군대와 경찰 기관， 관공 서에도 꾸 5ᅵ 게 하였 
다. 적기 관들에 복무 하면서 지 하혁명 사업에 종 사하는 사 람들을 그 당시는 조국광 
복회 특수 회원들 이라고 하 였다. 이런 특수회 원들은 일 본지도 관들의 감시가 살벌한 



한편 우 ^ 는조국 광복회 조직건 설에서 조션 인민혁 명군의 작전 지역에 조직 
내오고 그것을 토대로 하 여 그 인접구 역들과 국내깊 이에로 조직을 확대해 나가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 였다. ᅳ 1 그 



조 국광복 회창립 직후 우^ 는 밀 영에서 먼처 조 선인민 혁명군 주 력부대 지휘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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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왔다. 

n ^ r 위대한 수령님 께서다 흥왜및 요영구 회의를 

조국 광복회 조직 망은 북 만땅에 도 뿌 5 ᅵ 를 지도 하신데 대하여 쓴 출ᄈ 



과 대 원들의 회의를 열고 부대내 전체 병사， 지휘 관들을 조국광 복회에 가입 시키는 
조치를 취하 였다. 이 조치는 부 대안의 모든 지휘 관들과 대 원들의 일치한 요구에 의 ᅳ^ = 
한 것이 었다. 그들은 사 령관이 조국 광복회 회 장으로 추대되 었는데 우^ 도 회원이 11:3 
되어 통 일전선 운등을 위해 힘을 보태 야하지 않겠 는가고 한 결같이 주장하 였다. 그 ， I 
래서 그들을 한 사람도 빠침 없이 조국 광복회 조직에 받아 들이고 전 민을반 일민족 

통일 전선에 묶어 세우는 선 전자， S 직자가 되 g ᅡ 무해주 었다. 

조 선인민 혁명군 지휘 관들과 대원들 ■ 모두가 자 기앞에 부과된 역^^ ^^명 감 앓 ^ 
깊이 간 직하고 각당， 각파， 각 계각층 군중을 조국 광복회 조직에 결속 시키는 통일전 

선운^ ^^^^^「j 1 ^= M 

ᅭ우 5ᅵ 가 서 간도일 대의거 의모든 마 을들에 서 조국 광복회 조직 을 빠른 속도로 내 세 

울„수 있었던 a 체의 하나가 바로 ofTf-^u^i 풀 rawui JL '^g ^ "i 

-그 당시 조국 광복회 조직건 설에서 주역을 담당한 것은 조 선인민 혁명군 무 장대오 ^ ᅮ 
에서 선발된 정 치공작 원들이 었다. 그들 중에는 한때 조국 광복회 준비위 원회에 망라 ： I 
되어 활 동하던 성 원들도 포함 되어있 었다. 이런 사 람들이 불씨가 되어 만주 대륙에 

통 일전선 운등의 열풍 i %^]9m. : z~7 

그 1936 년 가을에 벌써 왕청， 화릉， 훈춘， 연 

길을 비룻한 등만의 여^ 현들 에서는 조국 ᅭ 
광 복회조 직들이 뿌 5 ᅵ를내 5 ᅵ기 시작 했다. 이 ： 

전날 대 황구유 격구가 자^ 잡았던 병 랑구에 ] 
는 농민 협회성 원들을 핵 심으로 하는 조국광 ' 
복회 훈춘현 병랑 지구위 원회가 결성되 었다. 

<3 • 1 월간: >창 간호는 북 간도에 파견된 한 - : 

정치공 작원이 화릉지 방혁명 가들의 열 렬한 ᅳ 

찬성과 일치한 등 의안에 4 개의 중 심촌에 조 ： 

국 광복회 분회와 무장 부대를 내오기 위 한준ᄐ 
비 사업을 끝내데 대한 소식을 실 었는데 이 
하나의 실례만 놓고 보 더라도 그곳인 민들이 ᄐ 
우 e ᅵ의 통 일전선 노선을 일마나 적극 적으로 ― 

받 아들였 는가를 a 작할 수 있으^ 라고 생각 ᅭ: 

_ 남만일 대에서 조국광 복회조 직건설 사업을 
주관한 것은 동강 회의에 참가 하였던 대표들 ᅳᅳ 
이 었다. 그들은 먼처 항일 연군부 대안의 조 ；ᅭ 

선인 병사， 지휘 관들을 조국광 복회조 직들에 : 
가입 시키고 그 병사， 지휘 관들을 우^ 의 통 £ 
일 전선노 선으로 무 장시키 었다. 그 다 음에는 

그들 중에서 정치적 식견도 높고 선 등력도 
좋은 사 람들을 선 발하여 조선인 거주 지역들 
에 파견하 였다. 이 사 람들이 지방의 혁명가 
들과 손을 잡고 반석， 화전， 통화， 즙안， 공 ᅭ 
강， 환인， 관전， 휘남을 비 룻하여 남만의 여 ： 
러 도 시들과 농 촌들에 조국광 복회조 직들을 ： 



ft* 

이 회킥 #^서 JT*-A- 복안 slp^T * 아온 .ST 한 J^.^ ^ 



내 리 ^ r ᅵ = ― ^= 

우 근ᅵ 는 등 강에서 조국광 복회를 창립한 후인차 북만의 항일 연군부 대에서 당사업 
을 하고 있던 김경 석에게 조 국광복 회창립 선언과 10 대 강령을 보내주 었다. 그는 등 
만에 있을 때에도 연길현 삼등만 일대를 중 심으로 당 사업을 하 였다. 나는 삼 도만에 
있는 동 만특위 비 서처룰 방문 하였을 때 그룰 처 음으로 만나보 았다. 그 당시 김경석 
은 《민생 Q》 혐의 때문에 기를 펴지 못하고 있 었는테 다흥 왜회의 소식을 듣고 너 
― ᅳ그 ᅳ무 반가와 눈물을 흘 근1 었다고 한다. 우 근ᅵ 는 주 보중의 요 청으로 그 

를 북만 부대에 보내주 었다. 김 경석은 조 국광복 회창립 선언과 10 

을 5 군 4il 조선얗 ^，회 속에 f ^ 고 핵 심들을 

- 선 발하여 조국 광복회 지부를 내 왔다. 주 보중은 우 g 의 요청에 따 

― 라 5 군 군장의 자 격으로 이 지부의 결성을 적극 적으로 떠댈 어주었 

L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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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이 효시로 되어 조국광 복회조 직들은 방정， 통하， 발^， 탕 
원， 요하， 영안， 밀산을 비 룻하여 북만의 여^ 현 들에도 우 후죽순 
처럼 솟아 났다. 그 사품 속에서 액목 현반일 등맹도 조 국광복 회조직 



기겨서 
□ O ~ I 



- 이 동맹의 ^원 들속에 조 국광복 회창립 선언과 10 대 강령을 맨처 

음으로 전팥 해주고 동 1 S 을 조국광 복회조 직으로 개편 하도록 유도 

한인 물은그 당시 방 진성과 함께 독립여 e 을 이끝고 관지 부근에 



서 활 동하던 최 춘국이 었다. 




북만의 조국광 복회조 직건설 사업에 대하여 말할 때 김책의 노고룰 들지 Si 
없 었다. 김책은 《조국 광복회 10 대 강령》 을 입 수하자 그 강령을 한 자한자 목판에 
새겨 가지고 수 백부나 쩍어 냈다. 그가 손수 쩍어낸 《조국 광복회 10 대 강령》 은 북 
만의 항일 연군부 대들과 각현의 지방 혁명조 직들에 널 5ᅵ 배포되 었다. 김책은 여 러 
차례의 회 의들을 통하여 조국광 복회조 직망을 확 대하고 그 조 직들을 실천투 쟁속에 
—서 단련 시키기 위한 적 극적인 대책을 세 웠다. ᅵ - = 



요하현 삼 의툰의 조 선인공 산주의 자들은 격문을 발 표하여 우^ 의 조 
국 광복회 운등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 였다. 그들은 그 격 문에서 《제군 
^ 이여 ！ 조국을 9J 지말 라. 남녀 노소를 불문 하고， 지방 당파룰 불 
하고 사소한 감정에 사로 잡히지 말고 반일을 하는 등 포들은 모 
e 결하여 반일 공등 전선에 매진 하자. 일반 등 포들은 돈있는 사람 
은 돈을， 무 기있는 사람은 무 기를， 노 력있는 사람은 노력을 조국 
독립을 위한 반일 전선에 바치라 .》고 호소하 였다. 북만사 람들의 
이 호소는 우 e ᅵ의 목소 5 ᅵ와 일치하 였다. 남만의 전 우들도 같은 목 

피 분 mm^rh I £ c 



이처럼 만주 지방의 조선사 람들은 우 ^의 통 일전선 노선을 민족대 
단합의 경륜을 가장 빠르게 실현할 수 있는 공명정 대하고 애국 애족적 



조 국광복 회조직 건설의 주되는 목표는 어디 까지나 2 천 여만의 등 포들이 살고 있 

는 국내에 있 었다. 그것은 당 건설과 조국 광복회 조직건 설도， 무장 투쟁의 확 대발전 
도 다같이 조국을 기본 무대로 하여 전 개하더 조국 인민의 힘을주 력으로 삼아 수행 
한데 대하여 특별히 강조한 남호두 회의의 정 신과도 일 치하는 것 이었다 : 



조국광 복회조 직망을 국 내깊이 확 대하는 테서도 조 션인민 혁명군 정 치공작 원들이 
결 정적인 역할을 수행하 였으더 그들이 품을 들여 육성한 서간도 지방의 1] 심적인 



혁명 가들과 우 ^와의 직 접적인 영향 밑에서 통 일전선 운등에 매 진하던 북부 국경지 

대의 선각 자 들이 적지 않은 ylo^^g, fc. ] ^ 



= 국내 에서의 조 국광복 회조직 건설은 p 본침락 Xf§ 의 무자비 힌^^ 파분하 

^들의 노선상 칙홧로 말 미암아 매우 Zi 고하고 복 잡한 조 건에서 진행 돠지: S^TSL 



되 었다. ―， 

일제는 조국광 복회조 직들이 국내에 확 산되는 것을 제일 두 려워하 였다. 
국내깊 이에로 밀 려오는 통 일전선 운등의 과도룰 어떻게 하나 막아 
보려고 필사 적으로 발악하 였다. 공격의 에봉은 우선 국경 일대의 
애국 자들과 애국적 인민들 에게로 돌려 졌다. 우 e ᅵ의 공 작선이 와 

땋을 수 있다고 인 정되는 9 체들과 개 인들， 우 e ᅵ의 사상과 노선에 
등 조하더 우 근ᅵ 의 무장투 쟁에서 민족 재생의 길을 찾는 모든 애국 
지 사들과 운등 자들은 적들이 가장 엄중 시하는 탄압의 대상이 되 
었다. 압록강 이남의 조국인 민들은 서 간도의 성시와 부락 들에서 
총소 5 ᅵ와 나팔소 5 ᅵ가 나고 화광이 충 천해도 그것을 마 음대로 들 

을 수도 구경할 수도 없 었다. 인민혁 명군이 대안의 성시나 부락들 
을치는 날이면 적들이 강변에 나와서 구경 군들이 일 썬하지 못하 
게 ^ 속 하였기 때문이 었다. 그들은 처들의 패 망상이 인민 들에게 
알 려지는 것을 몹시 두 려워하 였다. 그^ 니 혁명군 정치 공작원 





이 국내에 침 투하는 것이야 일마나 신경을 곤두 세우고 경 계하였 



"C 즈 



럼에도 불 구하고 인민혁 명군의 투쟁 소식을 알고 싶 어하는 국경 일대의 인민 
은 구실을 만들어 가지고 압 록강을 건 너와서 슬 금슬금 전장을 돌 아보군 하 였다. 인 
민혁 명군이 적들을 요 정내고 돌아간 직 후이면 압록강 세관을 통 과하여 서간 도쪽으 
로 흘 러드는 도강 자수가 몇 곱 절이나 불 어나군 했다는 삼수， 갑산， 후창 지방 사람 
들의 증언은 조국인 민들이 우^ 의 무장투 쟁에서 일마나 큰 힘을 얻었 는가룰 보여 

종파 분자^ 



― 」한일 민족퉁 일전선 운^ 의 발전 에 큼 드할애 를 조성 , 다. 근 듈은 택 

파세력 확장에 혈안이 되어 반일 애국 역량을 분열시 켰으더 우 5 ᅵ 나라의 구체적 실 
정에 부 합되지 않는 기성 이론을 교조 적으로 주장 하면서 애 국적인 지식 인들과 양심 
적인 민 족자본 가들을 일룰 적으로 배 척하고 적 대시하 였다. 혁명은 계급적 토대가 

견실한 특수한 몇몇 사람 들만이 할 수 있다는 것이 그들의 견 해이고 지론 이었다 r 
- 좌경의 지휘봉 밑에서 진통을 겪는 대중 운동에 각계 각층의 애국 역량을 망라 할 



ᄉ 있는 문을 열 어주고 암중 모색의 길에서 히 ᅵ매는 공산 주의자 들에게 광명을 안겨 
ᄉ 있는 출로는 국내 혁명에 대한 우 근ᅵ 의 영향을 강 화하더 조국 광복회 조직을 전 



국적 ! 후ᅵ 로확대 하는데 9i 었다 ~~ ~ 

우 e ᅵ는 국 내에서 조 국광복 회조직 건설을 조선 인민혁 명군의 정치적 영도가 가장 
손쉽게 미칠 수있는 북 부국경 지대의 압록강 연안에 서부터 시 작하여 국내 종 심깊이 
확 대하는 방 향에서 진 척시키 였는테 이 사업의 주요지 역으로 선정된 곳이 갑산과 
삼수， 풍산 지구 였다. 이 지구는 우^ 와 지역 상으로 가 까웠을 뿐 아니라 거 기에는 
국내 여러 곳에서 모여 온형형 색색의 운 동자들 과선각 자들， 서간도 지방에 친척， 친 



연고 자들이 많 았다. 



갑산， 풍산， 일대 에서의 조 국광복 회조직 건설은 우 ^가 권 영벽， 이 제순， 박달， 박 
인진을 통하여 직접 지도하 였다. 박달이 우 근ᅵ 를 만난 후 등 지들과 함께 갑산 공작위 



□ — I 



제 16 장 압 록강을 넘 나들며 



지 이름을 가진 수십 개의 하부조 직들을 꾸^ 었다는 것은 이미 서 슬한바 있다. 
^ 갑산 지방에 조국 광복회 조직을 꾸 ^는 테서는 조국 광복회 장 백현위 원회와 그 하 ^ 

- 부조 직들도 한몫하 였다. 장백현 18 도구 주경등 지회는 갑산군 강구^ 에 조 국광복 -= 

^sa^t^ 내울때 큰 역할을 하 s 다, 강구^ 는 주경등 대안에 있는 마을이 었다. 지 화^^ 

^ ^#1^ 는 혀라 주경 nSS 같이 건 너와서 발을 경 작하는 강 구든^ 

ᅳ ^의 한 농민을 전 취하여 그에게 영향을 주 었다. 그 농민은 강구^ 에 돌아가 뜻을 

같 이하는 청 년들로 곧 조국 광복회 지회를 조직하 였다. 갑산군 운 흥면의 백암^ 지 

회도 장백 현에서 활 등하던 조국 광복회 조직의 주 등적인 노력에 의하 여 결성되 었다. ： ^ 

^= 조선민 족해방 동맹을 비룻한 갑산 군안의 조국광 복회조 직들의 산 하에는 수많은 ^ 
^^임 업 I 동자들 화화！! 민들 r 교인 #5j 결 ^1 었 T ^^^^^^^^^^^=^^J 

, ^ 조국 광복회 장 백현위 원회는 하강구 대안에 위치한 삼수 지구의 조 국광복 회조직 ^= 
H 쉰 o ᅵᅵ두 깊이 관 광복회 광생^ 지회는 장백현 17 도구 왕가 동지회 1 
청년부 책임 자이더 훗날 조 선인민 혁명군 지휘 성원이 된 최 경화의 영향과 지 도밑에 

^ - ᅮ 1 '» ^4 

^ z 조국 광복회 조직건 설에서 성적이 제일 좋은 고장은 풍산이 었다. 풍산은 오 래전부 ^= 

터 반일 사상이 강한 곳 으로서 유명하 였다. 풍산지 구에는 일제의 2 조선 강점과 합께 
- 고 향에서 농토를 빼햇 "기고 살길을 찾아 북 행길에 올랐던 영 남지방 출신의 한 화전 ■ 
±^ 민들과 혀천강 발전소 공 사장에 끌려온 모집인 부들이 많 았다. 그 당시 일본 제국주 

의 자들은 일본 본토와 조선， 만주의 경제적 잠 재력을 침릭 = 전쟁 확대에 모조^ 동원 ^^^= 
ᅮ: 하기 위한 계획의 한 고^ 로 신 흥재벌 노 구찌를 내세워 수십 만 킬로 와트의 발전능 ：= 

- ^l; 가? f 혀천 강발 전소를 건 설하게 하 였다. 발전소 건설에 등원된 수천 %에 &하 1= 
― 는그 인 부들이 야말로 통일 전선에 가장 쉽게 묶 어세울 수 있는 커다란 역량이 었다. : -ᅭ = 

풍산 땅에는 또한 수백 명의애 국적인 천도교 도들과 기독교 인들이 살고 있 었다. ：： = 
. 프 ： 풍산 지구를 조국 광복회 망으로 뒤 덮으면 백두산 근 거지를 개마 고원일 대에로 확 "= 

^ 대할수 있었으 더후치 령동쪽 의여^ 지방들 에조국 광복회 조직을 내올수 있는발 

^ ； 판 을마련 할수있 었다. 개마고 원일대 를혁명 화해야 그것을 발판으 로삼아 합경남 ■ 

" 1^ 도 와동해 안일대 도혁명 화하더 반일민 족통일 전션운 동의불 길을국 내깊이 에까지 ■ 

I： 지 펴올릴 수 있 었다. 우 근 ᅵ가 풍 산땅을 보는 전락적 시야는 이런 것이 었다. ■ 

조선 인민혁 명군이 백두산 지구에 s 출한 후부터 풍산 지방의 선각 자들은 우 와 ■ 
ᅮ 연계를 가 지려고 장 백땅에 부 지런히 드나들 었다. 그런 선 각자들 중에는 혁 명군에 ^= 

U'-s: 풍 산땅에 조국광 복회의 씨 잇" 을 심은박 인진， 이 창션， 이 경운을 비룻한 천 도교계 ^= 
^ᅳ느 통의 인 물들은 다 조선 인민혁 명군의 정치적 영도룰 목 마르게 기다 근ᅵ 면서 장^ Bf^^ 
건너 와있던 풍산 출신의 애국 자들이 었다. 맨먼저 이 창선이 참군에 성공 하였고 그의 ^ 
： 소개와 주 션으로 박 인진이 우^ 와 만나 통 일전선 문제를 논의하 였으더 이 경운이 우 = 

― 부대에 입대하 였다가 개 마고원 일대에 정 치공작 원으로 파견되 었다： r ᅳ^: i = 
풍 산땅에 간 이 경운은 수전공 사장의 노등자 들속에 들어가 우 의 통일전 선노선 ：= 

^ 과 《조국 광복회 10 대 강령》 을 정열적 으로소 개선전 하면서 등지 들을규 합하여 1937^ ; = 

년 봄에 조국 광복회 풍산 지회를 조직하 였으더 그 후 박 인진과 합 7 게 1] 심적 인천도 = 

ntu:m^feM^B^WH N'a^ : . ； ᅳ ― ― —— 

- 조국 광복회 풍산 지회는 짧은 시 일내에 수백 명의 천도교 인들을 회 원으로 흡수하 :== 
였다. 천남면 에서는 조국 광복회 하부 조직인 흥 군지구 반일노 등회가 조직되 었다. -= 

1937 년 여름 김 정숙이 도천^ -시 판지구 공작을 하면서 풍산 지구에 파견한 조국광 -= 
：： = 복회 회원 김 유진은 ^창 션과 함께 황수원 언제 공 사장의 1] 심노동 자들로 조국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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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회 배# 개혁지 회를조 직하였 $ ᄁ ^= 

- 개 마고원 일대의 조국 광복회 조직건 설에서 풍산 지구가 성적이 제일 좋았던 것은 



^그 곳에 조선 인민혁 명군의 정^ 적 영^ 가많이 턱！ 였던 것 과도ᄈ 휙연 있다. 혁- 

j 명군의 여 러 소 부대들 과 소 조들이 풍산 지구에 S 출하여 그곳 혁명조 직들을 도와 

^ 주 었다. 나도 신흥 지구에 가서 국 내혁명 가들을 만나고 돌 아오던 길에 풍 산비밀 

^지에 ― 




-려 천 도교인 들과의 사업을 하 였다. 



' 조 국광복 회하부 조직은 1930 년 탄 부들의 폭 동으로 전 국적인 민들의 등정과 지지 
를 불러일 으켰던 신흥지 구에도 뿌 5 ᅵ를 내 5ᅵ 었다. 신흥 지구를 처 음으로 개척한 것 
은 장백현 도천^ 에서 국 내공작 원으로 파견되 어나온 조국광 복회원 이 효준이 었다. 

ᅩ 압록강 연안과 개마고 원일대 에서의 조 국광복 회조직 건설은 점차 동해안 일대의 도 
시들과 농 촌지역 들에로 확대되 었다. 조 선인민 혁명군 정 치공작 원들은 동해 안일대 
를 개척 하는데 서도 비상한 조 직력과 전 개력을 발휘하 였다. 그들은 1937 년 여름부 
터 여^ 차례에 걸처 냥팀， 부전， 신흥， 흥원， 북청， 이원， ^ 천， 혀천 일대에 나와이 
주연， 이용， 주 등환을 비룻한 국내 혁명가 들과의 밀접한 연 계밑에 조 국광복 회조직 
진 Hldf^fl - ᅳ. - ― ： 뼤 ^ 



등환은 우 ^와의 연계를 맺어 보려고 서 간도에 뻔 질나게 드나들 었다. 그 러다가 
는 서간 도에서 왕가등 촌장의 소개로 권 영벽의 공 작선에 흡수되 었다. 권 영벽과 
주 등환은 용 정대성 중학교 시절의 등 창생이 었다. 주 등환이 장백과 연길 지 방에서 
반 일계뭉 사업을 많이 해 왔고， 또 국내에 나 가서도 혁명 운등에 관계 하다가 서대문 



형무 소에서 2 년이 상이나 감옥살 이까지 했다는 것을알 게된권 영벽은 그에게 북청， 

e 천 지 ^ᅵ 서 의 조국 광복회 ^직 ■aiw w 기 ᅩᅳ^ ~ ^ ^ 」 = 



등환은 국내에 나오자 북 청에서 조 정철과 합께 김경식 



하여 조국광 



복회 지구위 원회를 조직하 였다. 지구위 원회산 하에는 짧은 기간에 10 개에 달하는 

분회 7\ lallVJLl. = 



그 후 주 동환은 고향에 돌아와 동 료들과 합 7게 조국 광복회 단천 지회를 조 직하였 

다. 단천 지회는 산하에 3 천웁을 비룻한 여^ 곳에서 분회를 두고 북방친 목회와 남 

방친 목회와 같은 친목 e 체들을 조 직하여 거기에 많은 군중을 묶어세 웠다. ᅮ . 1 
！중일 전쟁이 일어난 후 조국 광복회 장백현 하강구 위원회 에서는 많은 공작 원들을 
국내에 침 투시키 였다. 그때 위 안찬도 여^ 동 무들과 합께 흥남 지구에 파견되 었다. 
군수공 장들이 많이 집결되 어있는 산업 중심지 흥 남에서 하 강구의 지 하공작 원들은 
조국 광복회 흥남지 구위원 회를내 오는데 성공하 였다. ― \ ^ ^ 



ᅳ 그와 거의 같은 시기에 원산에 침투한 정 치공작 원들은 선 진적인 반 일청년 단체인 
고려회 성 원들을 조국 광복회 조직에 묶어세 웠다. 고 려회는 대중을 의식 화하기 위한 
투쟁을 전 개하는 한편 일제의 《황 민화》 정책을 반 대하는 투쟁과 일 본인악 질교장 

I 하기 위 한동 1 a 휴학 도조직 하였디 1 — S— T5 



조국 광복회 도천 5 ᅵ 지회조 직에서 파견된 지 하공작 원들은 흥원지 방에도 조국광 



복 회하부 조직을 내 왔다. 그 조직의 명 s 은 흥 원농민 조합이 었다. 조합은 자기 산하 

에 ^된^ pj 지 회 룰:: ^닭. ^ ^^^^^^^^^^^^^^= 



조국광 복회하 부조직 은이외 에도이 원과， 부전， 합: 

례 ^ ^^^^ 



"5" 



여^ 지 방들에 뿌^ 룰 내 



조 국광복 회조직 건설은 등 해안의 북 부여^ 산 업중심 지들과 농 어촌들 에서도 대 



대 적으로 벌어 졌다. 



ᅮ 이 지 방은북 부국경 지대의 도들가 운데서 일쩍이 《길팀 바람》 이 많이 들 어간고 
장이 었다. 우 e ᅵ가 등 만에서 유 격구를 꾸 려놓고 무 장투쟁 을할때 에도이 고 장인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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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6 장 압 록강을 넘 나들며 



- 속에는 혁명적 영향이 크게 미치 였다. 



항 일무장 투쟁의 직 접적인 영향과 후원 밑에서 이 지방 인 민들은 일 쩍부터 반일구 
국 투쟁에 적극 적으로 떨처나 섰다. 이 지역의 농조 운동은 그 적 극성과 완강 성으로 

하여 우 5 ᅵ의 주 목을끌 었다. 합경 북도지 방은어 느모로 보나 대중의 의 식화， 조직화 

를 비교^ 빨리 i^T 휙 다갈 —^J: 는 곳이 었다, f w= 1 



우 e ᅵ는이 지방에 조국광 복회조 직을확 대하기 위하여 우수 한정치 공작원 



r 그 



많이 파견하 였다. 국경을 끼고 있는 북부 시， 군 들에는 소부대 들까지 들이댈 었다. 

조선 인민혁 명군의 소부대 들과소 조들은 # 
경북 도안의 여^ 곳에서 비밀 근거지 들과활 
동거 점들을 꾸 근 ᅵ고 그에 의 거하여 조 국광복 
회조직 건설과 대중 운등을 지도하 였다. 

한편 우^ 는 이 지 방의 여 러시， 군들에 
반일운 등관계 자들과 대중 도> 체 지도 자들을 
근 거지에 테 려다가 일정한 기간 교양을 준 
다음 출신지 역들에 다시 들여 보내여 통일전 
선 운등을 지 도하게 하 였다. 청진 사람이 청 
진지방 운동을 지도 하거나 무산 출신이 무산 
지방 운등을 지 도하는 것 은실정 에맞는 사 
업 지도를 할 수 있게 하는 점 에서도 유^ 하 




청진항 



였지 만항일 혁명이 심화 되는데 따 라점점 더 
늘 어나는 공 작원의 수요룰 보 충하는 테서도 



매우합 ^적인 방법이 었다. 



= ᅳ인민 혁명군 정 치공작 원들과 애국투 사들에 의하여 함 경북도 지방 에서는 노등계 
급이 많이 집 결되어 있는 무산， 청진， 어 대진， 연사 일대와 길주- 혜산선 철도를 낀 
농조 세력이 강한 남 부시， 군들에 서부터 먼처 조국 광복회 운등의 불길이 일기 시작 
하 였으더 1937 년 여름에 는벌써 이 고장 들에서 조국 광복회 하부조 직들의 결성을 
보게되 었다. 조국 광복회 조직은 날을 따라 더욱 확 대되어 1940 년대 전 반기에 이르 
&】Jt: I vh.^fjjT-; M J ] h 개에 ^-^^.= 1 ' = 



합북지 방에서 조국 광복회 조직을 꾸^ 기 위한 운등이 가장 폭넓고 심 도있게 벌어 
진 곳은 연사와 무산 지구 였다. 그것은 1930 년대 후반기 우 5 ᅵ가 서 간도를 떠난 후 
연사， 무산 대안의 올 기강유 역에서 주로 정 치군사 활등을 하였 고또그 무렵에 국경 
지대의 혁명 운등에 활력을 주기 위하 여 연사， 무산 지구에 소부 대들과 소 조들을 자 
주 들 여보낸 사 정과도 관련 된다. 최 일현도 소 부대룰 테^ 고 연사 지방에 다 녀왔고 
오 일남도 7-8 명으로 구성된 소조를 인 솔하고 그 지구를 다녀 왔다. 오중흡 연대장 
역시 50 여 명으로 구성된 4 중대 성 원들을 거느 근1 고 이 고장에 진 출하여 활 동하였 
다. 우 5 ᅵ의 소 조들과 소부 대들이 연 사땅에 한번씩 들어 갔다가 나올 때마다 이 고장 
에서는 조국 광복회 지 회들과 분 회들이 조직 되군하 였다. ᅳ —― —— ᅳ: ― 



T 연사 지구의 조 국광복 회조직 건설에 공힌을 한 지하공 작원은 최 원봉과 윤 경환이 
었다. 최 원봉이 연 사지구 조국 광복회 책임 자라면 윤 경환은 연 사지구 당조직 책임자 
였다. 그두 사람은 다 장 백에서 우 5 ᅵ가 키워낸 공작 원들이 었다, L 그 _ 스 

- 지금 대 성산의 혁명열 사릉에 안치된 항 일혁명 투사들 가운데 최원일 이라는 사람 



이 있는테 그의 형이 바로 최원봉 이다. 



최 원봉은 줏대가 굳고 궁냥이 깊으더 혁 명성이 강한 사람이 었다. 그의 이런 우점 
맨먼처 찾 아내고 그것을 값높게 평가한 사람이 바로 김 주현이 었다. 김 주현은 동 



I 세 기오ᅡ 더불어 



T3 



소천리 방방 곡곡에 



강에서 션 발대의 임무를 받고 장백에 나 와있을 때 최 원봉을 찾 아내여 권 영벽과 이 

제순에 게소개 하여주 었다. ^ ^ ^ 



r 장백현 is 도구 영화동 이라면 원군 사업을 잘하는 것으로 이름난 고장 이었고 항 

일 혁명투 사들을 많이 배 출해낸 것 으로도 유명해 S 고장 이다. 바로 이 영화 동에서 

조국 광복회 지회장 경 당소조 책 임자로 활동한 사람이 최 원봉이 었다. 그의 활등 
배 후에서 지도한 사람은 김 주현과 김 세옥이 었다. 그들의 지도와 격 려밑에 최원봉 
은 조 국광복 a 호직도 내오고 당소조 s 조직하 였디ᄑ 

은 18 도구에 올 때마다 최 원봉과 김 세옥의 집 뒤 고방에 거처 하면서 지히^ 
혁명조 직들의 사업을 도와주 었다. 

최 원봉은 유격 대후방 가족들 ^ 
국 광복회 조직에 받 아들이 었다. 



잘 교 양하여 그들을 고 스란히 조 



그 936 년 가을 3 종점 부근 전투가 있은 후 나는 댈 영에서 원군물 

자룰 지고 a 군들과 합 771 ᅵ 우 를 찾아온 최 원봉을 만나 보 았다. 일 
핏 보아도 똑 똑하고 책 임성이 높은 사람 이라는 것을 알 수 있 었다. 
체통이 별로 크지 않은 중키의 사람이 었는데 군중을 잘 통 솔하였 ― 
다. 그의 구령 한 마디에 a 군들이 모이기 도하고 해처 지기도 하였 
uf^f 원^^ pc%^ 사정보 도여^ 차 쾌ᄈ 주^ 다. - 〜 투 

1937 년 5 월경 우 5 ᅵ는 무 산군을 비룻한 북 부지방 들에서 조국 광복회 

조직건 설을ᅳ 추진시 ^하 우 jW^l^e 7 ^ 연사 쾨 였다. 연사지 

구에 도착한 최 원봉은 다른 공작 원들과 함께 연면수 상류 일대의 떼무이 공들과 유 

ᅳᅩ 중심으 s ᅳ여 #될= 분 am 획 s 다， 



"C ᄃ 



최 원봉의 성실한 방 조자인 윤 경환은 김일이 장백현 8 도구 가재 수에서 공작 



고장의 조국 광복회 조직에 망 라되어 활 동하던 사람이 었다. 그는 김 일과도 인연 

이 깊 었지만 김성 국과도 친분이 이 만처만 두 S 지 않았 다. 그도 최원 봉처럼 원호 
자를 지고 우 근ᅵ 밀영에 여^ 번 왔다 갔다. 우 근ᅵ 가 가 재수를 치고 밀 영으로 철수할 



때에도 윤 경환은 전 ^ 품을 지고 a 군 들속에 섞여 우^ 를 따라왔 

다, 



：적 들은유 격대에 a 을 지고간 사 람들을 빠 a 없이 장악하 
들 속에서 조 직션을 찾아 내려고 여^ 모로 애룰 썼다. 체포의 위험 
이 목전에 다가 왔다는 것을 깨달은 윤 경환은 가 족들을 데 근 ᅵ고 동 

만에 옮겨와 신개촌 이라고 부르는 올기강 유역의 옥돌골 상 촌마을 

mi-Ai^aaifcLi. ■ -ᅮ 7 : ： 



그후우 ^는 윤 경환을 연사 지구에 파견 하였고 그를 이지구 당 
조직 책 임자로 추천하 였다. 언 제인가 윤 경환은 조직성 원들과 합 

께 후방 물자룰 지고 곧 은골에 주 둔하고 있던 우^ 부대에 찾아왔 
다가 연사 지구에 분포된 조국 광복회 분 회들을 통일 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지구위 원회의 조직과 관련한 문제를 논 의하고 갔다고 한 



나는 이미 국 사봉회 의에서 연 사지구 동무 들에게 이 문제와 관 
련하 여 필요한 조언을 준 바가 있 었다. 조국광 복회조 직건설 운등을 한 걸음 더 발전 
시 키자면 분산 적으로 활 등하는 조 직들을 통일 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정연한 지도 

^계 t 를 휸 1 ^>굽% 다고 ^ " 그 퓰이 다 ！^던 i 



그 

o 



윤 경환이 g 을지고 우 ^ 부대에 찾아온 것은 이등걸 (김준 ) 이 적 들에게 체 포되기 
전의 일이 었다고 생각 된다. 이 동걸은 청봉밀 영에서 과오를 범하고 책벌을 받은 후 




정 적으로 받 아들이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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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사， 무산 지구에 나와 정치 공작을 하 였다. 그는 최 원봉과 밀접한 연계를 가지고 

연사 자구의 혁명운 동을 지 다. - = I ^ ^= 




우 ^ 는 이 등걸의 후 임으로 국 내공작 경험이 9J 는 김 정숙을 연 



사 지구에 파견하 였다. ■ - j 

^정 숙이 연 사지방 혁명 가들과 합께 모임을 가지고 조 국광복 
회연사 지구위 원회를 조직하 였다. 그가 그 회의를 마치고 사령부 
로 돌 아와서 연사 조직의 션물 이라고 하면서 재봉기 한대 를내놓 

던 일이 9i 혀지지 않 는다. 최 원봉을 비 룻하여 조국 광복회 연사조 
직에 망라된 애국 자들은 무산지 구전투 때에도 우 근ᅵ 를 많이 도와주 



이 동걸과 최 원봉， 윤 경환의 희 생으로 하여 연사 지구조 직공작 
의 내막은 오 래도록 비밀로 묻혀있 었다. 그 비밀의 일단이 세상에 
비로소 알 려지게 된 것은 1970 년대초 우 근ᅵ 당의 혁명 역사와 관련 
한 자료를 수 집하는 사업이 #5 중 is 로 벌 어지던 때였 다.^ ^ 



이주연 



- its 복 a ^1 건설을 위한 우리의 노력은 ^선지 j} 과 중부조 
선， 남 부조선 일대 에서의 조국 광복회 조직건 설에도 융당 s 주위를 돌리었 디^^ 




평안 남북도 지방은 황해도 지방과 더불어 민 족주의 세력이 매우 강 성했던 지역이 

a 다. 서 부조선 대등 현도 교세^ 과 7]^l 세^ 도대 e 히 
였다. 그런데 이 종교 세력이 순수 신 앙에만 매달 려있은 것이 아니 

r 라 애국 애족을 하 였다. 3.1 인 민봉기 당시 천 도교， 기 독교， 불교를 
： 포합한 조선의 3 대종교 세력이 이 투쟁에 적극 적으로 참가 하였다 

： 는 것은궤 "상에 널 51 알려 S Q1 Lt, , ^= 



：ᅳ 서션 지방의 청 년들속 에서는 김혁， 차 광수， 강 병선을 비룻한 새 
세대의 공 산주의 자들도 많이 배출되 었다. 우 근 ᅵ는 공영과 강병선 
을 통하여 일 쩍부터 이 일대에 손을 @ 치 였다. 우^ 의 공작 원들은 

불이 농장 소작 쟁의로 전국에 널 51 알려 S 용천 지구에 나 가서도 

군중을 의 식화하 였다. 불이 농장 소작 쟁의는 반 일에서 살길을 찾 

고 5i 던 이 지방 인 민들의 강의한 투쟁 정신과 애 국열의 일단을 보 

ri l 우^ 「ᅵ 



， 서북조 선일대 에서의 조국 광복회 조직건 설에서 신의주 는중요 

-?! 자리를 ^지하 ― i ― 



1937 년 7 월초에 이 도 시에서 는조국 광복회 신의주 지회가 결성되 었다. 8 월에는 

—― 」 ᅵ M '^t ^ 을빼 향 iB 택^^ ^후형 I 

@일 t| 가 - 위 조 직 되 지 f 
공작 원들은 압록 강중류 지대의 여^ 지방 
을 돌아다 니면서 조국 광복회 하부 조직들 
을 연속 적으로 꾸려놓 았다. 강 병선은 일 
가 친척이 모두 천 도교인 이라는 유 5 ᅵ한 점 
을 이 용하여 교의 줄을 잡 아쥐고 조직공 
작을 능 숙하게 벌려 여러 개의 조 직들을 




조국 광복회 하부 조직의 조 직건설 들 
^는 후 창군과 철산 군에도 S 어 갔다. 



motoi qj 가 



o 



e ᅵ는 조 국광복 회조직 건설을 위하 여 



양 퍽과， 퍽천， 평양과 해주， 벽성 등 지에도 소부 대들과 정 치공작 원들을 파 견하였 ᄅ 

^ 평양과 평 안남도 일대의 조국^ ^ffl 조직 건설^ 1 는 이 주연， ^ 학，^ 경민 등 ^ᅳ ᅳ^ 
|1 큰 공로를 &^. \ —- 

이 주연이 e 천에 있다가 평 양으로 나온 것은 반일 운동을 새로운 고 장에서 더 통 긴 
이 크게 벌이 려는테 그 목적이 있 었다. 평양 정창고 무공장 직공반 일회， 평양 곡산공 ᅳ - 

장노 등반일 iL H 포 반일회 등은 다 이준^ ^^^조 국광복 

회 하부^ ^다. = ^ 
= 대구에 서：^ 옥 생활을 마친 후 «^ ^'활 등무 • 옮긴 현준 ■ 
^혁은 우리 일전선 노선을 받 아물고 승호^ 세펜 트공장 노동계 ᅳ 
^속혜 들 ^7^국# 복회 지회를 조직 하 yacg/iffefft ^ 
나^ 4 촌동생 김 원주가 망라 되어있 @ ᄑ ^해: 과 서지구 § 
의 일심광 복회도 조국 광복회 하부 조직이 었다. 11 ᅳᅳ듸 ^ 
_ 한때 무 송에서 우^ 아 버지의 혁명사 업을성 심성의 로후원 해주쇼 
다가 조국에 나온 최 경민은 양퍽지 구에서 통 일전션 운동을 s 렬하ᄄ 
게 벌이 었다. 그는 유교를 믿는 사 람들속 에까지 깊이 스더 들어가 
그들을 교 양하고 각 성시켜 조국 광복회 조직에 받 아들이 었다. ᄑ 
한^^ 회 하^^ 지 방에 도 했었다 . r I 

서 4^ 국^ 직^ 예 서 ^^리 끌^ 들에 - ᅳ — Hi 

p]g 흡후된 민덕 원이 주 홧을 담당하 ᅩ황해 도일대 as 우 e ᅵ의 첫 표 I 

개척한 비 밀근거 지들이 많 았다. 이 활 등하던 우^ 공작 원 lin^H ： = 

원을 쟁 취하여 그를 조 국광복 회조직 건설에 인입하 였다. 민 퍽원을 비룻한 황 해도지 '―^ ― 
방의 애국 자들에 의하여 도안의 곳곳에 조국 광복회 하부조 직들이 연이어 태어났 

등 부지방 에서의 조국 ^ 특회 조^ ssg: 도등 1 ᅵ 급 집 결되어 - " = 
천내^ 와―양 양， 고성, 문§을 중심으 로 하여 진행 되돐^ ^tf 하세 맨트 공장 " ᅳ = 
일노 동회는 규모도 컸지만 실천 투쟁을 잘한 것으로 유명하 였다. 양양의 속 초구국 ᅩ ^T" 

남 부조선 에서의 조 국광복 회조직 건설과 관련된 자 료들은 국토분 e 으로 하여 충 " ᅳ: 
분히 발 굴되지 못하고 있지만 일제 경 찰자료 들에 남 아있는 것들만 해도그 수는많 ] 
r\ ^= 

최 근에는 일본 에서의 조 국광복 회조직 건설과 그 활등에 관한 자료가 여 러건발 1 
굴되 었다. 조국 광복회 하부조 직들이 오까 야마룰 비 룻하여 도 교 에도 있었고 교또나 그 
오 사까， 호가 이도에 도 있 었다고 하는테 그것은 빙산의 일각일 것 이다. =\ ᅳ ^£ 리 

20 여만의 회원을 가지고 전민항 쟁에로 육 박하던 조국 광복회 조직은 조션 민족해 ：ᅮ 
방 투쟁역 사에서 조선공 산주의 자들이 쌓 아올린 하나의 기 a 비이 다. 조국 광복의 기 ᅳ: ^ 
치밑에 각계 각층의 광범한 애국 역량을 민 족해방 위업에 조직 동원하 는데서 이 조직 ᅮ: ᅳ: = 

들은실 1^ 대한 3힌1 을하 였다. ： 

^그 가운 테서도 첫패는 인민 대중의 혁명 의식을 높이 는테서 세운 공헌 이라고 할 ᅳ = ::= 

수 있다. 우^ 인 민들은 통일전 선운등 과정을 통하 여 조선의 해방은 조선사 람자체 ᅮᅳᅳ ： ― 

의 힘으로 이룩 하여야 한다는 사상， 무장한 원쑤 들과는 반드시 무 장으로 맞 서야한 ᅳ ： ^ - 

다는 사상， 조선 인민이 민족적 독립을 이룩 하자면 계급， 성별， 연령， 당파， 종교의 { 
차이를 초 월하여 일치 결해야 하더 전세계 피압박 민 중들과 연 합하여 공등 전선을 ^ 
펄^ 야 한다는 사 상으로 튼튼히 무 장하게 되 었다. 인민 대중의 비 약적인 사상 의식의 ᅳ 3 




제 16 장 압 록강을 넘 나들며 



§ 발전은 1930 년대 후 반기의 민 족해방 투쟁을 강 력하게 추 등하는 요 인으로 되었다 ^ᅳ 

0[만 대 중의 — A} 상의 한의 개 조변서 특; ^Ttf 것은 그들 0]^현 을 ᅳ를고 일 제와의 혈 - = 

^ 전^: w 히는초 #현 면혁명 군을! 국해 방의 주 력으로 보:！ P^gMzl 운명을 전적 으^^ 
s^ti^a 우리의 영도를 타욱 춤 실하게 받들어 나가게 되 었다는 사실 이다. 조: 

' 41^ 족해방 투쟁과 초 산^ ^ 운훙은 °1930\a 후반 기부터 인민혁 명군의 중심활 

§ 거점인 을 축^ ^ J^ r 5l 행된^ 다. J ^ L ： ᅵ ； = 

조션의 인민 대중은 백두 산에서 울 근1 는 목소 근ᅵ 라면 어떤 것이나 다 절대적 진리 ■ 
로 받아들 이었고 대소와 경중을 가 3 지 않고 무조건 실행하 였으더 백 두산을 지원 ^ 

^^하 ^일 이라^ ᅵ어 지도 아끼지 mm m ^ . , t 

조선 혁명의 영도 중심에 대 한인민 대중의 충실성 은곧인 민혁명 ^ᅵ 대한 물심양 
면의지 원으로 표현되 었다. 전국의 인민은 재력과 금력， 인력， 정신 력을다 등원하 ^ 

_ 'uH ？ ^ Q 이 ,11 ^ iVJ L 1^=- _ _ 「 ^ 

ᅳ」 조국광 복회조 직들은 유 격대룰 도 와주기 위한 전인 민적인 운등을 힘있게 벌이었 ^= 
다. 조국 광복회 갑 산지회 에서는 원래 천도교 인들이 바치는 ^성미 ^를 천도 교중^ • ^= 

에 올려 보내군 했 었는테 1930 년대 후반기 부터는 그 《성 미》 를 조 직적인 방법으 ^ 
-Z ^1 로 인민혁 명군에 보내 였다. 인민혁 명군이 식량 고생을 한다는 소문만 들으면 서간 ^ 
: 쉬 도사람 들은결 혼잔치 ，환갑 잔치， 생일 잔치감 으로모 아두었 던쌀마 처서슴 없이보 = 

~- 1 조국 광복회 신의 주지회 조직성 원들은 압 록강에 수풍발 전소의 언제가 준 공되던 = 
I Q38^W771-X1 우 부대의 활등 구역에 ^로 원호 물자를 실어 왔다. 그 원 호물자 = 
- tl 가 운데는 천， 신발， 소금， 화약， 뇌관， 도 화섶을 비 룻하여 별의별 것이 ^있 었다. 1= 

— 언제가 준 공되고 뱃길이 막힌 후 부터는 중국 Q 동시의 3 번통과 6 번통에 각각 원 = 
^= 호 물자를 모 아두는 장소를 정 해놓고 거기에 물자를 집결시 켰다가 자 동차와 철도로 .== 
， ^ 관전， 흥경， 통화지 방에서 활 등하는 인민혁 명군의 대부 대들과 소 조들에 보 내주었 ^ 
^ ^ 다. 마전등 분회의 어떤 조 직원은 반 론 이상의 화물을 실을 수 있는 돛배를 한 척 사 ^= 

「 ： ᅳ 1 서 낮에는 삯 g 을 실어 돈 벌이를 하고 밤에는 조직성 원들이 수집한 원군 물자를 싣 = 

스 _ Zilfe d ^ ^'itaiM& 찾아 ^ f^rln - : 

Z: 조국광 복회회 원들은 백두 산에서 1.0005 ᅵ 이 상이나 멀 5 ᅵ 떨어져 있는 서 울에서 

도 혁 명군의 활등에 필요한 후방 물자룰 구해서 보내주 었다. 두 ^= 
ᅮ - 조 국광복 회북청 조직의 한 성원 이었던 전 조협은 북청군 속후 《u 비 오네르 사건》 ^ 

W 에 관계한 《죄》 로 형무 소에서 감옥살 이까지 한 사 람인테 1937 년 이후 부터는 조 ᅳ = 

U'-^M 위임에 따라 서울에 가서 지하 공작을 하였다 ^^J_ 

^ᅳ 그는 조직을 확 대하기 위한 공작을 벌 이면서 한편 으로는 유격대 지원을 위한 모 ^ 
： 금사 업으로 물지게 장사를 시작하 였다. 원래 북청사 람들은 물지게 장사를 하여 서 ^ 
： 울 공부를 하는 자 식들의 학비룰 대주는 것으로 유명하 였다. 전조협 에게는 서울공 ：^= 

― 부를 시 킬만한 자식이 없 었지만 혁명을 위하여 물 지게를 지였 다，： ᄃ z^= 

^그ᅳ ^그는 물지게 장사를 하여 번 돈으로 천， 신발， 백로지 ，의 약품， 등사 잉크를 비룻한 ^ 
^ 원군물 자들을 마련하 였다. 그가 원군물 자들을 구하여 북청에 부치면 그곳 조 직에스 ^ 

i\\ vi'ivirii 미 ᅵ| 우 w ni'^n ^ 
ᅳ: 한번은 그가 아침 일쩍물 지게를 지고언 퍽길을 오 르다가 노 상에서 여자 용금시 

ᅳᅳ 계를 얻은 일이 있 었다. 부자집 여 인들도 흔히 찰 수 없는 고 급시계 였다. - rlH 

그는 시계 임자를 찾기로 결 심하고 언퍽 길 주변의 집들을 돌 아다니 였다. 시계는 -= 
： T^aaafcaou 약혼선 a ᅵ 1 '^^an i mgf:" ^ == 

：： ᅳ^: 시계를 찾은 가 게방집 사 람들은 그 시계의 본값 보다도 더많은 사 례금을 주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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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 리방방 곡곡에 



^= 결^ 그 돈으로 많은 원호 물자룰 하련 하게 asfft, ᅵ ^ = 
그 금시 계건이 있은 다 음부터 그는 가게 방집사 람들과 s 육처럼 가깝게 지 냈다. ᅳ 1 = 
쭈 ，가 게방집 사 람들은 전 조협의 영향을 받아 항일유 격대를 무한히 동 경하게 되 었으더 — 3 
^ 유 격대를 돕는 일 이라면 성의를 otzTWi: 않 았다. 그뜰은 전 조협이 요구 a 는 물 ᅳ - 

^ 을 직접 장만하 휙 북청에 부처주 힉"£ 하 였다. 이 서울의 평범한 소 X] 민가 

' 조 국광복 회&의 안내로 원 군운동 <| 참 여하게 ^ ^JL w M 

― - 조국 광복회 국내조 직들은 삼천^ 방방곡 곡에서 태업， 파업， 시 위.， ^^소 작 ^! ^~ 
j^^^ 의 를비룻 한다양 한형태 와방 법으로 일제의 강도적 수 할을반 대하는 투쟁, 일제의 ^3 

_ 《황민 화^^ 을 처지 파 탄시키 기 ^^ ^쟁， afl^ 대륙 침락과 전^ 책^ a ^ 
on 타격 을"" 추기 위 한 투쟁 을 줄기 치귀^ 직 지 도하였 다. ^ = 

, , ^ 광 복회" i 직건! 을 통하여 조¥의 ^명: 가들 ofi 은 또 하 1! 읽 소^ 0] 운 

「 \ ^욥 통하여 당조직 건설의 조직 사상적 zffi 를: m 욱 튼튼히 마련한 것이 었다. 우^ z: 

_ 는 조 국광복 회조직 들에서 육성된 핵 심들로 전국각 지에서 당소 조들을 무 었다. 이 r i 

： .-4^^01 결국은 조국광 복회조 직들도 지 도하고 대중 투쟁도 지도하 였다. 투 쟁속에 

서 태어나 투쟁을 통해 산전 수전을 다 겪으더 끊 임없이 ^ 련된 당조 직들이 야말로 ― 
장차 해방된 조국 땅에서 근로 대중의 위력한 정당을 창건할 수 있는 초 석으로 되었 ： 

== z.— = 

- " 존국^ 회^— 또한 조선의 환명 가들로 하여금 대중 e 체^ 직 된설의 풍 ^= 

f : ？난 경험도 * 게 하 였다. 이런 경험이 없었더 라면해 방후그 처§« 은기 zaE?i 1 
― - ^ - 직멩， 여맹， 소면환 과 같은 계«별 대중단 체틀을 건 설하지 못 하였을 것 이다. ᅳ 
^ 조국^ a 조 ^설 W^=#a}c^ss^ 산주 의자들 e 우 ^ 나라의 유푸^: 민 ᅳ 

- 족 사에서 처^ 으론ᅳ 진실로 ᅵ 휘호 애^ 획 펴 ^ 명적 ghl} 유력한 #휸1 선의 드그 

♦ 참모습 C 창 1 ^다. ^ 두^: ^로 S 힉 i 교 S © 일민족 ^^리 나근 
^ 라 민족통 일전선 운동의 전 통으로 되 었으더 우^ 인민의 억센 기상을 유 감없이 과 

ᅮ시 하— 었「ᅵ 1 = 

\ 조 국광복 조직 건설의 전 과정은 조선 인민이 분열이 ᄑ 대 a 보다 통일이 나화합 
더 좋 아하는 인민 이더， 당파와 소속， 신앙에 관 계없이 하나의 기 발밑에 뭉처 싸 

- -mu^ 수 있는 뛰어난 의지를 가 s 인민 이라는 것을 확 증해주 었다. ᅮ 

^퉤 노등당 시대의 우^ 인 민들은 그 단 결력의 최고 형태인 온 사회의 일심 e 결을 이 ― | 

- " 미 오 래전에 실현하 였다. 이제 남은 것은 두 쪽으로 같라진 북남의 통일 이다. 조국 그 
― " 퉁일은 나의 일생을 관 통하고 있은 변 합없는 의 지이고 신^ 이다. 반 만년의 역사를 그 

^^^： ᅮ자 랑하는 우 3 민족이 마땅히 하나의 통일국 가에서 살 아가야 하더 또 살아같 수 있 그_ 

^xfe 것이 민족 통일과 관련된 우^ 의 입 장이고 관점 이다. 무슨 담보를 가지고 북남 

― - 돛 Qjoi 실현될 수 있다고 말하 는가. 우 e ᅵ에 게는 민족대 e 결이 라는 위력한 무기가 

j'r - ᅮ 있다. 그^ 고 조 국광복 회조직 건설을 통해 이룩한 민 족통일 전션의 풍부한 경험이 ： ᅮ 

^ ：^} 세 기전에 이 미통일 전선의 경륜을 훌 륭하게 이 루어온 우^ 민족이 왜 지금에 — 

^^그 와서 민족대 Q 결을 실 현하지 못하겠 는가. 그 이유란 아 무것도 없다. I 

^^^L 우 el 는 북에 있건 남에 있건 해외에 있건 무조건 통일 전선을 해야 한다. 통 일전션 

ᅳ마 01 약육 강식의 법칙이 지 배하는 이 세 계에서 우 5 ᅵ 민족이 생존할 수있는 유일한 ᅮᅳ 

ᅮ a 이다. 통일 전션은 민족이 민 족으로 살아 남는테 필요한 영원한 생 존방식 이다. 민 ᅮ ： 

^^^ ： 족이 살 아나같 길도통 일전선 에있고 민족이 부 흥하고 번영 하는길 도통일 전선에 : 
했다: 하것히 if 가 siWi^^a ᄄ 동포 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n 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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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영벽은 말수 더구가 적은 사람이 었다. 선전일 
군 이라면 의례히 말을 잘하는 것으로 통하고 있지 
만 그는 사 e 선전과 장으로 사업할 때에도 말을 많 
이 하지 않 았다. 요긴한 말을 조^ 있게 몇 마디 할 
뿐 실 속없는 빈말을 늘어 놓거나 한번 한 말을 다시 
곱씹는 법이 라고는 없 었다. 일굴표 정이나 외모를 
보 아서는 그의 생각과 감정 상태를 좀처럼 가늠할 
m^R~ ᅳ ' = 



권 영벽은 거 짓말을 하거나 혀장성 세하는 것을 제 
일 싫어하 였다. 그는 자기가 한다고 말한 것은 몸이 
열 포각 나도 기어이 해내는 사람이 었다. 언행의 일 
치， 아마 그것이 권 영벽의 사 람띔을 e 마디로 규정 
지을 수 있는 특 정이더 인간적 매력 이라고 할수있 



우 ^ 가 백 두산과 서 간도를 주되 는 활등지 대로삼 
고 싸우던 당시 권영 벽에게 장 백현당 위원회 책임자 



의 중책을 맡긴 것도 기실은 그 인간적 매력을 중시 



하였기 때문이 었다. 



장 백현당 책 임자의 자 5 ᅵ가 일마나 중요하 였는가 하는 것을 설명 하자면 여 러가 
지 이유를 들 수있을 것 이다. 장백 현당은 우^ 가 백 두산밀 영에서 인 민혁명 군당위 



원회를 열고 무슨 노선을 세 우거나 긴급한 과업을 제 기하면 그것을 제일 먼처 접 
하고 집 행하는 중 추적인 당 조직의 하나 였다. 우^ 가 내놓은 노 선이나 과 업들은 많 
은경우 장백 현당과 국내당 공작위 원회， 등만당 공작위 원회를 통하여 서 간도와 북간 
도， 국내에 전달 침투되 었으더 그 집행 과정도 대 부분은 이 통로를 거처 인민 혁명군 



장백 현당이 가지고 있는 이^ 한 지위와 역할은 우 5 ᅵ가 백두산 밀영에 활 등거점 



잡은 조 건에서 서간도 땅을 또 하나의 발 판으로 삼아 국내와 만 주에서 혁명 을확대 
발전 시키지 않으면 안 되었던 사정과 조선공 산당이 해산된 후 새형의 당을 창건하 
지 못하고 있는 상 태에서 인 민혁명 군당위 원회가 국내당 공작위 원회와 등만 당공작 
위원회 ，장 백현당 위원회 등을 통하여 당 조직건 설과전 반적인 항일혁 명을영 도하지 

^asas 던 부터 춤밤하 , l 



1930 년대 전반기 우리가 동 만에서 유격근 거지를 꾸 려놓고 싸울 때 소 왕청이 항 
일 혁명의 중 심지로 되었던 것처럼 후반 기에는 서 간도를 포 함하는 백 두산근 거지가 
항일 혁명의 중 심지로 되 었다. 백두산 밀영은 그 중심에 있는 ^ 이 었고， 백두 산주변 
국 내의넓 은지역 과 함 7 게 장백 땅은 그핵을 들러싼 살이 었 다 . 장백 땅에 는 우 5 ᅵ 가 건 
설한 밀 영들이 많았 다. 그밀 영들을 보 호하고 보존 하자면 장 백땅을 우 5ᅵ 세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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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들 고장백 지방의 인민들 을혁명 화해야 했다. S ■ : 1 

장 백에서 조국광 복회조 직건설 운등을 전 개해나 가자면 적 들과의 첨에한 대결이 = 
불 가피하 였다. 만 주국의 통치는 서룰 었지만 장백에 있는 일본의 첩보 세력이 라든가 
일만 군경의 《토 벌》 역량을 간단한 것이 아니 었다. 우 5 ᅵ가 국내로 진출할 때 장백 
땅을 반드시 경유한 것처럼 적들도 우 ^ 룰 치자면 반드시 장 백땅을 거처 야하 였다. ᅳ 
장백은 적아 쌍방이 다같이 중 시하는 군사 전락상 요충지 였다. ， - z 

이 런실정 으 로부터 출 발하여 우 ^ 는 장백현 당책임 자를 선 발 하는테 서 기 준을 높 ：： 
이 세 웠다. 장 백현당 책임 자라는 중책을 감당 하자면 큰 담력과 선 도력， 포 옹력， 조 
직력， 활 등력을 가지고 있어야 하 였다. 지하 전션을 움 직이는 것만큼 정확한 판 e 력 - 
과 치 밀성， 임기 응변의 지락도 지니고 있어야 하 였다. 특히나 시야가 넓어야 하였 1ᅭ= 

"이런 표정을 갖춘 인물을 고를때 내 머 e ᅵ에 선 참으로 떠오튼 사람이 다 름아닌 권 = ᆻ 

영 ^^삐 펀^ᄐ 그를 추 ^ ^ m - 1 ^ 

나와 권 영벽은 등창도 아 니였고 동 향인도 아니 였으더 유격구 시 절부터 한 가마 ，^ 

밥을 먹으더 고락을 같이한 사이도 아니 었다. 1930 년대 전반기 유 격구가 한창 번성 ᄌ 

a 삐에 나는— 왕 s 해 있었고 권영 m 은 연길에 & s 영벽은 교하 

가하 였다가 1936 년 10 월에야 백 두산밀 영으로 찾아와 주력 부대에 편입되 었다. _ 

권영 벽은^ 인 중확 시절부 ^ 일:^ 가하였 다.ᅳ 《불온 직ᅳ • 
되어 퇴학 처분을 당한 다음 부터는 우 e ᅵ와 마찬 가지로 직 업적인 혁 명가가 되 었다. 쑈 
나는 등만 지구에 있을 때 오중 화인가 박영순 한테서 권 영벽에 대한 일화를 들은 일 - 
이 있 었다. 그 일화란 아 버지의 장례날 그가 당한 참극과 그때에 나티 "낸 그의 비상 ᅳ느ᄐ 

nl AUnU Lll n1 예 1 ^= 

어느날 공작지 에 서 아버 지 가 사망하 였다는 부고를 받은권 영벽은 처넉어 스름을 
티" 서 집으로 팥려 갔다. 그가 상복을 입고 아 버지의 영 구앞에 서기 S^Pfl ^2J|^fc^_= 
새를 챘는지 말탄 헌 병들이 장례 현장에 팥 려들어 식 구들을 밖으로 끌어 냈다. 그^ ~_ 
고는 권영 벽에게 네놈이 권 창욱이 나고 물 었다. 창 욱이란 그의 아명이 었다. 권영벽 ― 
은헌병 들중에 자기 일굴을 아 는놈이 한 명도없 다는것 을인차 간 파하고 공 손하게 - 

동생 창 욱이는 오 래전에 집을 떠난후 어테 가 있는지 몰라서 부 고조차 보내지 못했 ᅳ M 
다고 대답하 였다. 그 시각에 형 권 상욱은 마침 도가에 가고 없 었다. 그 통에 권역벽 ᅳ드 ― 

ᅳ^ S 은 권 영벽을 잡 J 못한 ^ 이로" ^구가 놓 뎌있^ 집 에 : 불^ ᅵ 르 i ^cg^ 

m-M 재 가 되 는 홧까 x]p_ 고서 ar 물 31 가버 리 그:— ：： " f r 

권 영벽은 아 버지의 시신이 처 참하게 불티 "는 광경을 보 면서도 입슬을 앙 다물고 뜨 ^ 

비분을 참고 견디 였다. 공 작지로 돌아간 그는 등 지들이 부 어주는 술도 마시지 못하 ― ~2 
였다. 자기의 이발에 깨물^ 운 혀와 입슬의 상처가 너무 심해서 더 칠동안 죽도 먹지 -3 
VM'^Ll ' ― _ ， 

권영벽 은 p 만^ gl> 추 p 속에 서 비상한 자 제력을 가진 청 년투사 ^g ^m' 

게 되 었다. 혁 명가가 원 쑤들을 티" 승하고 대의를 성취하 려거든 권영 벽쯤은 되는 참 즈 
을성을 가지고 일 시적인 충 동이나 고통을 참을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 었다. " 

하지만 장 례날의 그 일화를 들은 사 람들이 다 권 영벽을 찬양한 것은 아니 었다. 어 
떤 사 람들은 아 버지가 두 번 죽음을 당하는 것을 보 면서도 권 영벽이 대항해 나서지 i 

않은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 이라고 하 였다. 자식 으로서 어쩌 처신을 그 s 게 한단 ^ 
말 인가， 무슨 수를 써 서든지 놈들이 영구를 불 태워버 근ᅵ 지 못하게 막아 나서야 할 게 픈 

그런 비난을 두고권 영벽의 지지 자들은 모르는 소 ^ 라고 일축 해버^ 었다. 보통 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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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6 장 압 톡강을 넘 나들며 



사람이 그런 순간에 놈 들에게 대 항해나 선다면 이해할 수 있는 일 이다. 그 S 지만 권 
영벽은 적 들앞에 자기 정체를 드^ 내서는 안될 사람 이다. 그런 사람이 적 들에게 항 
거해 나서면 즉 석에서 총 살당할 것이고 잘되는 경 우라야 감옥에 잡혀가 겠는데 그러 

m 혁명도 자네 1 ' uui,/i ii n ᅳ — y j 1 "「― 
l 권 영벽은 혁명의 길에 나설 때 집을 떠 나면서 안 해에게 이런 작별 인사를 하였다 
고 한다. 



《나는 살아서 돌 아오지 못할 사람 이요. 설사 살아서 돌 아온다 하 더라도 혁명이 

10 년후에 성 공하게 될지， 20 년 후에 성 공하게 될지 그것도 기약할 수가 없소. 그러 
니 당신은 나룰 기다 근ᅵ 느라 하지 말고 당신 나 름대로 살길을 찾소. 당신이 나를 이 
세상에 없는 사 람으로 치고 재 혼한다 하 더라도 나는 당신을 탓하지 않 겠소. 다만 부 
탁할 것은 아이가 자라서 철이 들면 아 버지의 뒤를 헷도록 키워 팥라는 것이 요.》 

이 작 별인사 역시 시비거 근ᅵ 가 되 었다. 안 해에게 하는 작 별인사 치고는 너무도 몰 
인정 하다는 것이 었다. 어떤 사 람들은 그것을 여성 일반에 대한 모독 이라고 하 였다. 
같은 값이면 왜 나는 이기고 돌아 온다， 그 때까지 기다려 달라고 말하지 못하 는가， 안 
해룰 진실로 사 랑하는 사람 이라면 응당 그 S 게 말해야 하지 않겠 는가， 그래 조션여 
자들 에게는 나라가 독립될 때까지 혁명의 길에 나션 남 편들을 기다 쾰만한 절개와 
의^ 도 없 도> 말 인가， 여 자들을 얕 보아도 분수가 있지 않 느나고 하 였다. ᅳ 



권 영벽이 안 해에게 했다는 말을 직선 적으로 해 석하게 되면 그보다 더 흑독한 비 



난도 할 수 있 었다. 



^나 나는 혁명의 길에 한 몸을 서 슴없이 바칠 각오가 되 어있는 사 람만이 그런 



i 수 있으더 안해룰 참답게 아끼고 사 랑할줄 아는 사 람만이 그런 부탁을 
있다고 생각하 였다. 일 ^ 혁명은 시 작하면 끝장을 불 때까지 온몸과 넋을 깡그^ 
연 소시킬 준비가 되 어있는 투사가 아니 고서는 그처럼 솔 직하고 비장한 고백을 
없는 것 이다. 나는 권 영벽의 그 말에서 오히려 참다운 인 간상을 발견하 였다. 



여^ 해가 지난 1935 년 봄에 나는 요영 구에서 권 영벽을 처 음으로 만나보 았다. 
당시 거 기서는 등만 각지의 유격부 대들과 혁 명조직 들에서 활 등하는 일 군들을 선발 
하여 군 사정치 간부를 양 성하기 위한 도> 기군정 강습을 주 었는데 그 수 강생들 가운테 



광 란적인 반 《민 생단》 투쟁소 동으로 수많은 애국청 년들이 이국의 고 혼으로 사 
라진 그때 강습 장에서 그를 대하게 되니 마치 다정한 옛 벗을보 는것만 같아 반가 
움을 금할 수 없 었다. 물론 우^ 는 서로 통성도 하고 담화도 하 였다. 첫 상면 치고는 

3H1 진지한 담화를 나 누었던 것으로 기억 된다. 그 가 운테는 안해와 해 여지던 때의 장 



《안 해에게 좀더 살뜰한 말을 남기고 떠날걸 



니다. 그^ 면 그의 가슴이 펄 



아 팠을게 아님 니까. 



내가 이런 말로 아 쉬움을 표 시하자 권 영벽은 머^ 를 가 로젖는 것이 었다. 

《아무 때건 당할 아 S 인테 뒤 로미룰 필요가 9J 습 니까. > ᅳ=ᅳ 

CtigM 엷 ^ ᅳ ' ； ᅳᅳ 



그" 
1=1 - 



살아서 안해의 곁으로 돌아같 수 없다고 생 각합니 



까? > 



권 영벽은 



-음 에도태 연하게 대답하 였다. 



" < 살아서 조국이 광 복되는 것 도보고 고 향에도 돌 아가고 싶지만 그런 행운이 나 
한테는 차 례지지 않을 것 같습 니다. 나는 적 들과의 결 전에서 뒤자 ^에 설 생각이 없 
습 니다. 아 버지의 원한을 풀 기위해 서라도 언제나 맨 앞자 근ᅵ 를 차지할 작정입 니다. 
선 두에서 결 사전을 벌려야 할 이 몸이 어쩌 살아날 생 각부터 하겠습 니까. 그런 우연 

feii^^iL^AiTite^^ ' ： ：； = 'ᅳ 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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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말에 는 ^ gffi^l 있었 다, m ^ 
~ 권 영벽의 그후행 적이보 여주는 바와 같이 그는 실제로 혈전장 에서나 지 하전선 

에서나 가장 치 열하고 위험한 앞자^ 에 서군 하 였다. 2 연대가 교하 원정을 할때권 
영벽은 2 중대 당지부 서기로 있 었다. 원 정대가 적들의 포 위속에 들어 괴 멸당할 번한 
위기 를여^ 번 겪 었으나 그 때마다 그는 오 중흡을 비룻한 전 우들과 함께 연 대를구 

^■fflt i ^,i.----a^Li ： 'ᅳ' 1 f r 

개미 한 마^ 도 일 씬하지 못 한다는 국 경경계 마을을 S 고 압 록강을 건 너가서 박 

S 에하 의 자 €^^ᅳ음 으로 Sfi 한 사^ 도 ？ K^Ml|fc u ᅳ; ^^^= 

우리 ^ 권영 벽 을. 창 책임 후 보^ 내 정하게 된 다른하 ᅵ " ᄄ 

나의 이유는 그가 1930 년대 전반기 간 도에서 사업할 때일 정한지 
하 공작경 험을쌓 은사람 이라는 13] ᅵ있 었다. ' 풋 _ 

'권 영벽의 가장큰 우점은 사 람과의 사업을 아주 능 숙하게 할줄 



■c ᄃ 



잘끌어 당기였 



아니 라 끝어 



안 다는데 있었 다^^ 사람 ― 

당긴 사 람들을 원 만하게 통 솔할줄 아는 일군이 었다. ― _ 
황남순 (황 정열) 은 지금도 그가 옹성 라자에 가서 그 마을 좌상노 
인과의 사업을 능 숙하게 하던 일을 감 명깊게 회 상하고 있다. 그 좌 
상 노인의 성미가 이만 처만 드세지 않았던 모양이 었다. 공 작원들 
이 여^ 번 옹성 라자를 개척 하려고 침 투해보 았으나 그 노인 때문 
에 발도 불이지 못하고 다 쫓겨 났다고 한다. 원인은 공작 원들이 마 ᅳ 

을 사 람들과 인간 적으로 친숙해 지기도 전에 성 급하게 사 상부터 Z 

주 입하려 한테 있 었다. 특히 그들은 좌상노 인과의 사업을 잘하지 못하 였다. 그 노인 
을 봉건 이라고 하면서 무작정 따돌 ^기만 하고 쟁취할 궁 3 는 하지 않 았다. 옹성라 
자의 그 좌상 노인이 분명 오 가자의 《변 트로 츠키》 영감 만치나 대가 세고 완고하 

였던 게 = " .. ᅵ. -- -.. - 




권 영벽은 자기 식대로 그 좌 상과의 사업에 착수하 였다. 그는 우선 노인이 에의범 
절을 잘 지키지 않는 사람 들과는 아에 상 대조차 하지 않 는다는 사실을 알아 가지고 
격식 을차려 초면 인 사부터 깍듯이 하 였다. 노 인앞에 나타나 자마자 조선에 법대로 
방 바닥에 엎 드려서 《노 인님， 처는 생활이 넉넉치 못해서 떠돌아 다니더 품 팔이룰 
하는 사 람이올 시다. 이 마을 인심이 좋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 왔는테 잘 보살 펴주고 

이끌어 주시기 바랍 니다. > 하고정 중하게 절을하 였다. ᅳ ~r ： ~ 그 



권 영벽의 남다른 에절과 인품에 기분이 흐뭇해 S 좌상 노인은 <€ 그 젊은이 과연 
인사 범절이 밝다. 뉘집 후손 인지는 모르 겠지만 예절지 키는걸 보니 속이 익었 거든. 
우 근ᅵ 마을 인심이 무 던한테 여기서 마음을 맞추더 살 아가세 나.》 라고 하면서 점심 

까지 대접하 였다. 옹 성라자 에서는 이 노인을 쟁 취하는 것이 전투 장에서 하나의 고 
지를 점 령하는 것 만치나 힘든 일로 되어있 었다. 그런 131 ᅵ 권 영벽은 조선절 한 번으로 
고지를 어렵지 않게 점령하 였다. 이 S 게 되어 마을혁 명화도 쉽게 할 수 있었다 



한다. 



우 ^는 권 영벽을 장 백현당 책 임자로 내정한 다음 그로 하여금 현을 한바 쿠ᅵ 돌아 

M 게 하였 * 씨 연구를 시키 X— } 는 것이 었다. ：： ― ᅳ— ^ "fc~= 



권 영벽은 한 달가량 현지 답사를 하고 나서 밀영에 돌아 왔다. 



^ 193 기 d 2 월 우 근ᅵ 는 권 영벽을 비룻한 여^ 명의 지 하공작 원들과 합께 황 산밀영 
에서 모임을 가지고 장백 현당위 원회를 조직하 였다. 이 회의의 결정에 따라 권영벽 
은 현당책 임자의 직무룰 정 식으로 맡게 되 었다. 현당 부책임 자로는 이 제순이 추천 
되 었다. 회의 에서는 또한 산하의 구당과 당소 조들을 확대할 테 대하여 결정하 였다. 
ᅩ 나는 이날 권영 벽에게 사업 범위를 넓혀 당조직 건설과 조 국광복 회조직 건설을 국 



내깊 이에로 확대할 테 대하여 강 조하고 참 군희망 자들을 혁 명군에 추천해 보내는 문 
제， 적기 관복무 자들을 쟁 취하여 조직에 받아 들이는 문제， 조직성 원들의 힘 으로군 

사 정찰을 진 행하는 문제 등 장백현 당앞에 나선 여러 가지 과업을 제기하 였다. 3 
ᅮ 그 후 나는 인차 그를 적구에 파견하 였다. 권 영벽이 적구를 내려같 때 우 5 ᅵ는 그 
에게 황 남순을 방 조자로 불여주 었다. 권 영벽과 황 남순은 공작상 필요에 따라 부부 
로 위장하 였다. 이것은 신변 안전을 위 해사도 매우 적절한 의자^ H^ffiiF —ᅵ : 

- 황 남순은 일 쩍부터 지 하공작 경험을 쌓은 여자 였다. 그는 15 살 때 석인구 지장골 

― ■ 마을에 ai 월네ᅦ Ma^aciM&y^u '「 

어느날 황 남순은 지 장골의 한 농가에 가서 주 인들의 일 손을도 
와 주다가 그 집 부엌에 걸 려있는 가마를 보고 깜짝 놀 랐다. 부암촌 
유격 구에서 살 때 자기 집에서 쓰던 바로 그 가 마였기 때문 이다. 

(어 떻게 되어 유 격구에 있던 가마가 이 집 부엌에 와 걸려 있을 
가. 흑시 이 집 주인이 《토 벌대》 룰 따라 갔다가 놈들 한테서 받아 

황 남순은 더 칠등안 이런 생 각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였 다.. ^_ 
지 장골의 지하 조직성 원들은 그 사연을 알게 되자 개가 를팀없 




ᅵ 수 



황님순 ( ^"정 열) 



으니 그집을 아에 마 을에서 들어 내자고 하 였다. 하지만 황남 
인내 성있게 주 인집사 람들을 알아 보기에 노력하 였다. 그 는 과정 
에 그 가마가 《토 벌대》 가 부 암촌유 격구에 처 들어가 집마다 불 
을 지르고 가재도 구들을 소각 해버릴 때 적들이 뽑 아던진 가마중 
의 하 나라는 사실을 알게 되 었다. 달 구지와 합께 《토 벌대》 에 강제로 끝 어 부암 
촌까지 따 라갔던 집 주인이 불탄 집터 옆에서 나 딩구는 황 남순네 집 가마를 처싣고 



" 그런테 황 남순과 지 창골에 나갔던 임 수산은 지하공 작에서 실패하 였다. 임 수산은 
이론도 있고 풍채도 좋은 신수 멀끔한 사람이 었지만 군 중들과 어 울릴줄 모 르다보 



_ 호감을 사지 못하고 식객 취급을 당하 였다. 그는 어떤 반일 회원네 집에 울 방자를 
틀고 앉아 하루 세끼씩 차 려주는 밥이나 축 내면서 집주 인에게 이래라 처래라 하고 

지시만 하 였다. 어^ 다가 외출 이라고 문밖을 나서는 경우 에도뒤 a 을지고 마을사 
람 들에게 그 무엇 인가를 검 토하는 듯한 질문을 연거퍼 들이팸 으로써 상 대방은 물 
론이 거니와 곁에서 그 광경을 보는 사람들 에게도 불쾌한 감을 느끼게 하 였다. 임수 

산은 지장골 사람 들속에 종시 발을 불이지 못하고 유 격구로 되돌 아오지 않으면 안 

두 n = 



4 자기를 인민의 머^ 위에 군팀한 특수한 존재로 여기게 되면 결국 군중의 버팀을 
받는 가련한 존재가 되고 만다. 물우에 뜬 기름방 울처럼 사람 들속에 들 어가지 못하 
고 곁 에서만 팸돌면 군중의 호감을 살수도 없고 그들을 쟁취할 수도 없다. ᅳ 

권 영벽과 황 남순을 장 백으로 파견할 때 우^ 밀 영에는 장백 현에서 활 등하는 지 
하공작 원들이 많이 와있 었다. 권 영벽은 그날 그들과 합께 나 한테서 적구공 작임무 



를 받 았다. 그가 임무를 흔연히 받 아들이 었으나 나는 마음이 가법지 못하 였다. 그에 

게 너무도 아름찬 과업을 g 어지 운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였다. 장백 지구는 7 도구 

로부터 25 도 구까지 포 괄하고 있어 사실 합 법적인 당 사업을 한 다해도 힐치 않은 넓 

은 지역이 었다. 게다가 그는 장 백현당 사업을 지도 하면서 국내운 동에도 깊이 관여 

해야 폐」 = 



장 백으로 파 견되는 지 하공작 원들과 해여질 때의 인상가 운데서 지금 까지도 9J 혀 

지지 않는 것은 지 양개의 농 민들이 음 력설을 쇠라고 보내준 감 자엇을 깨 여먹던 일 
이다. 식량 사정이 곤란한 때여서 진수 성찬은 차 려주지 못하고 엇을 한 포각씩 나 



1 _ 



5. 권영벽 



어 먹 었는테 왜 그런지 그것이 오히려 깊은 감회를 자아 낸다. ， ᅳᅳ - 
― 《나는 등 무에게 장백을 맡 긴다. 장백과 나아 가서는 서 간도를 다 장 악해야 우 51 
인민의 지 도원도 받을 수 있고 혁 명군의 인적 후비도 마련할 수 있다. 서 간도를 틀 
어쥐지 못하면 우 근 ᅵ가 대 부대로 압 록가을 뇜 나들더 국내 작전도 할 수 없다. 우 5 ᅵ는 
어떻게 하나 이해 봄이나 여 름부터 조국 진출을 도> 행 하려고 한다. 등무는 이 제부터 
적 구에서 인민 들과의 사업을 잘해야 한다. 등무의 임무는 당조직 건설을 하면서 인 
민들을 조국 광복회 조직에 묶어 세우는 것 이다. 인 민들을 전 취하는 것은 힘든 일이 

지만 그 결과는 등 무에게 팥려 있다. 나는 등무를 il 
는 「ᅡ훼 ^ 

이것은 권 영벽을 바래 주면서 내가 한말 이다. 

권영벽 이네가 공 작지로 떠나는 날 오전 우^ 는 
한 차례의 전투를 하 였다. 그래서 그들의 출발은 아 

주 부산스 던？ 1 "^，^ ᅳ ᅳᅳ ^ = 
권 영벽은 17 도구 따 스포네 집과 20 도구 이제순 

의 집을 거^ 공작 거 점으로 사 령부가 이미 내정해 
준 17 도구 토기점 5 ᅵ에 무사히 침투해 들어 갔다. 왕 

가성을 가진중 국인지 주가세 도를부 ^던곳 이라고 ᅳ— : ᅩᅳ ᅳ 왕기골 ：： 

하여 일명 왕가골 이라고 부르는 17 도구는 장 백현의 중 심부에 놓여 있는 고 장이었 ᄅ ^ J 

다. 게다가 압 록강만 건느면 호인， 혜산 등지룰 거처 국내깊 이에도 가땋을 수 있는 _7 I 

유 e ᅵ한 위치에 있었 다. ^ # 풀^ j^' 읊느넓 I. 표 auli^ 빼 ― _ ― 

^ 권 영벽은 길회션 철도부 설공사 장에서 일공 노동을 하다가 일자^ 를 데운 서응진 "-— I 
의 외 조카로 가 장하고 토기점 5 ᅵ에 자 51 를 잡 았다. 서응 S 은 연길지 방에서 중학교 ᅮ ― J 

를 마치고 반일 조직에 망 라되어 혁명 사업을 해 오다가 정 체 가 TFI^^lttliiyt 1 ^ ― ᅳ ^ 
간도로 이 주해온 노숙한 지하공 작원이 었다. 서 응진， 최 경화를 비룻 a 17 도 ^ m^^ —— J 

g 조직성 원들은 권^ 쇠 적쁘 4! 을 받지 않고 M ：-^, ^ J 

있도록 집도 마련 해주고 뙈 기발도 떼주 었으더 왕 가등을 관 할하는 경찰서 장에게 뇌 ― ᅳ | 

z; 그 때부터 권 영벽은 권수남 으로， 황 남순은 황 정열로 각각 변 성명을 하고 조직원 ^ i ᅳᅮ i 
들이 마 련해준 작은 집에서 가짜 부부 생활을 시작하 였다. 훗날 권 영벽은 황 남순을 그 ᅮ i 

부#« 마다 《동 무》 풍는 호챵 g ᅵ튀^ 와서 3» 해종적 이한^ 1 이 o i ui 쒜 | 

gis 군 물자공 작조를 # 리고 rz 도구를 ：다녀 온김^ a 은 왕가등 주민 들속어 ᅵ 

새 ^부부 >에 대한 s 찬이 자자하 더라고 하 였다. 그것은 그들이 이 고장에 발을붙 ᆻ ^ | 

인 첫 날부터 진일， 마 른일을 가 5ᅵ 지 않고 등 g 사 람들의 일손 을직심 스럽게 도와주 ᅭ― ― : j 

： 권 영벽은 공작상 # 로 이 집처집 돌아 다니다 7fe_u 자의 j^Li^yLyy ^^^^^^^^^ 
^가 눈에 띄우면 ij^^ 주 a 작 두질도 해주고 마당도 쓸어주 었다. ^^if^" ᅵᅵ, ！ | 
„ 에 가서 는떡표 처주고 돼지도 잡아주 었다. 그가 돼 지 가죽을 벗기고 각을뜨 .^^^j 

고 내장을 껴내 i 본 a ^들은 ^ 영벽을 가 g 켜 한 결같이 백정 찜펴 먹 :^IE" I ^^ ^ J 

g 이 최^ &2 다. 왕 21 동사 람들은 소나 돼지 를잡을 ，： 생기면 ^벽 부터' S 군 — ^-J 

ᅳ두 공 작원은 일 솜씨와 일 본새로 사 람들의 마음을 움 직여놓 았다. 그들은 남들이 ^ { 
삐 Iw^S 주는" 것을 한사코 사 ^} 면서도 자 기네가 남들을 돕 는것은 옹당한 
일로 여 기 였다. 권 영벽은 지하공 작원이 남 들에게 부담을 끼치는 존재로 된다면 그 = _ I 
흐작은 벌^ 것이나 i4 름없^ 제 나름의 견해^ }1|고^% 군^ m 자^^ 




제 16 장 압 톡강을 넘 나들며 



_ 권영벽 이네가 왕 가등에 갓 자 근ᅵ 를 잡았을 때 그곳 조국 광복회 원들은 지하 사업으 
로 분망한 그들의 일손을 조금 이라도 도 와주고 싶어 땔 나무를 해다 주려고 하 였다. 

《여^ 분， 고마운 일 이지만 이^ 지 말 아야합 니다. 평농사 군한테 땔나 무까지 해 
다주면 적들이 인차 우 3 를 수 상하게 불 수 있습 니다. 그^ 니 도 와주고 싶 더라도 참 

아야합 니다. 이것이 진 정으로 나룰 도 와주는 길입 니다. > ~ - ^ L _ ᅳ ᄏ 

E 지 하조직 성 원들은 다튼 수를 생각 해냈다 i 1 ᅳ— ― ᅳ 7 f 



-은 땔 나무를 하면 권영 벽이네 집 



에직접 지어 다주지 않고 그가 다루는 보^ 발 머^ 에 몰래 가져다 놓군 하 였다. 
런테 권 영벽은 조직 원들의 이 성의 마저도 마다하 였다. 그는 땔 나무도 손수 해오고 

거 々 ！ 신 T^mrh 씨 ~ 



권 영벽은 왕가 등에서 사 업하는 동안 일쩍이 잠자 e ᅵ에 들어 본적이 없었고 늦게까 

지 누 워있어 본적이 없 었다. 그는 다른 공 작지에 가서도 하루 3-4 시 간이상 자지 않 

호고 
S r 그 



권 영벽은 혀슬한 봇 a 을 메고 줄곧 어 디론가 나돌 아다니 었는데 내용을 알지 못 
하는 일부 사 람들은 부부 사이에 금슬이 좋지 못해서 아마 자주 외박을 하는지 모른 

다는 생 각까지 하 였다고 한다. 하 강구의 7 도구 로부터 상 강구의 25 도구에 이르는 
수백 5ᅵ 의 노정을 권 영벽은 한 달에도 몇 차례씩 발이 B 게 돌 아다니 였다. 장 백현에 
부 락들이 많 았지만 그의 발길이 * 지 않은 부 락이란 거의 없 었다. 그러니 나 들처럼 
잠인들 제대로 잘 수 QJQi^^^= ― ― 



두눈이 뼐겋게 충ᅮ 



언 제인가 밀영에 사업 보고룰 하려고 들어온 권 영벽을 보니 
되어있 었다. 몸을 돌 보면서 일을 해야지 한두 해만 혁명을 하 다말겠 는가고 나무라 
는 말을 했더니 그는 조직을 내오는 재미가 어피나 아기자 기한지 모르 겠다고 대답 



권영 벽과그 전 우들의 정 력적인 활동에 의하여 193 기 d 초봄 까지는 장 백현의 거 
의 모든 중심부 락들에 지 하당조 직들이 나 왔다. 권 영벽의 산 하에는 수많은 당소조 
들과 조국 광복회 지회， 분회 조 직들이 태어나 역량이 급속히 확대되 어가고 있 었다. 
생 산유격 대들도 당조 직들의 보호와 지 도밑에 S 럴한 활등을 전개하 였다. 밤에 장 
백땅을 활 보하더 민심을 쥐락펴 락하는 것은 만 주국의 관^ 가 아니라 권 영벽의 손 
탁안에 들어 있는ᄑ Am^OlQjd-E 



권 영벽은 이 전보다 더 분망한 나날을 보내지 않으면 안되 었다. 그가 직접 교양하 
고 육성한 믿 음직한 공작 원들이 여^ 명 국 내에로 들어 갔다. 17 도구의 지하 혁명조 

직들은 지하 공작의 담당 자들을 양성 해내는 원 

' ^ 그 종 장이나 다름없 었다. ^^^^^^^^ 

쪼,, . " = - ᅭ권 영벽은 반군사 조직인 생산유 격대를 통해서 

' 청 년들을 교 양하고 딴 련시키 였다. 생 산유격 
대에 망라된 청장 년들은 낮에는 농 사일을 하고 
밤에는 지 하혁명 조직을 보 위하는 임무를 수행 
하면서 유 사시에 무장 투쟁에 나설 수있는 준비 

권 영벽은 조직 원들인 촌 장들과 상 론하여 자 

위 9 의 야간순 찰대를 생산 유격대 원들로 꾸^ 게 

하 였다. 생산 유격대 원들은 야 간순찰 대라는 합 
법적인 명 목으로 적들을 위 해서가 아니라 지하 

조직을 보 호하기 위해서 순찰을 하였 다,— ᅳᅳ 





세 기오ᅡ 더불어 



5. 권영벽 



많은 생산 유격대 원들이 권영 벽의직 접적인 지도를 받으더 투사로 자라 났다. 최 
경화도 그의 지도 밑에서 왕가 등지회 청 년부책 임자및 특수 회원책 임자， 왕가 등당지 
부 조직 담당책 임자로 성장하 였다. 그의 받 아들도 아동 ^ 조직 에서 투사로 자라났 

― 권 영벽은 오래 전부터 참군을 열 망해온 최 경화의 의사룰 존 중하여 그를 우 e ᅵ에게 

^Ma^jFi'^pi 7 「― —ᅳ —ᅳ— ； ᅳ \ —「ᅳ ᅳ 

사생활 에서나 언제나 결 백하고 양심 적이고 고 지식한 권 영벽이 었지만 지 하전선 
의 중임을 맡은 다음 부터는 순간순 간마다 능란한 위 장책을 써가 ― 

면서 적들을 감 쪽같이 속여 뇜기고 자기 자신과 동 지들과 조 직들을 
철저히 보호하 였다. 조직의 핵심성 원들을 적 기관의 요직에 박아 

권 영벽은 지 하당조 직이나 조국 광복회 조직에 망라된 촌 장들이 
적들의 신임 속에서 안 전하게 원군 사업을 할 수 있는 조건을 지어 
주기 위하여 그 들에게 조 선인민 혁명군 군 수관의 명의로 된 편지 
를 나누 어주어 경찰에 가져다 바치게 하 였다. 편 지에는 아 무날까 
지 에 I ᅥ 어떠한 원군 물자를 마련해 놓 으라고 요구와 합께 이 사실 
을 경 찰서에 고 발하는 경 우에는 촌장의 신변이 무사치 못할 것이 
라는 위 협적인 경고가 첨 부되어 있었다 ᅳ ^―^ 

― 경찰서 에서는 경고 편지를 들 고오는 촌 장들을 충직 하다고 치하 . 
하 였다. 그런테 유독 왕 가등촌 장만은 권 영벽이 짜준 각 본대로 편 ― 
지룰 바치지 않 았다. 이 유다른 행동이 적들의 주의를 끝지 않을 수 없 었다. 어느 날 
반절구 경찰서 서장은 촌장을 불러다 놓고 노발대 발해서 당신은 《공 비》 와 내통하 
고 있는 사람 이다， 우^ 는 그 증거를 쥐고 있다. 그러니 사 실대로 말 하라고 을러 메 




왕가동 촌장은 태연 스럽게 증거가 있으면 내놓 으라， 나는 혁 명군의 《빨 간 콩알》 
을 맞을 수 있는 위험을 무 릅쓰고 나 el 님들을 위해 촌장 노룻을 하고 있는테 《통비 

분자》 라 는감투 를씌우 니매우 섭섭하 다고하 였다. T = ^ " ᅳ^ 



서장은 당신은 정 직하지 못 하다， 정직한 촌장 이라면 응당 이 런것을 가져다 바쳤 

을 것이 아 닌가， 다른 촌 장들은 다 바 쳤는테 당 신만은 왜 시 치미룰 데고 9J 는가고 

하면서 서립 "을 열고 혁 명군군 수관의 편지를 꺼내놓 았다. = : ~ : ^ 



왕가동 촌장은 그 제서야 괴 춤에서 편지룰 꺼내놓 았다. 그^ 고는 나도 물론 경고 
장을 받았 다. 혁 명군이 나한 테라고 왜 물자를 요 구하지 않았겠 는가， 자， 이 것이그 
경고문 이다， 그 S 지만 난 나^ 님들을 생 각해서 우정 바치지 않았 다， 나 ^ 님들이 이 
편지를 보면 무슨 대책을 세워야 할텐테 무슨 대책이 있 는가， 한 다하는 《토 벌대: > 



몇백명 씩무^ 를 지어 갔다가 혁명 군한테 얻 어맞고 쫓겨 왔는테 이런 자그마 

한 경찰 서에서 무슨 뾰족한 수가 있겠 는가， 이런 편지를 가 X ᅧ다 바 친대야 오히려 나 

^님 들을 딱 하게나 만들지 않겠 는가， 혁명군 하고는 적당히 지 내는게 상 수다， 우^ 
가 좋도록 처 5 ᅵ할 터이니 서 장님은 모 르는체 하고 있어 달라고 하 였다. ᅮ ^ 
― 그의 말은 경찰 서장을 감 동시키 였다. 이런 일이 있은 후부터 서장은 그를 각별히 
신 임하게 되 었다. 권 영벽의 각본이 단발 명중한 셈 이다. 지 하공작 과정에 나 자신도 
체험한 바 이지만 적 구에서 자기 자신과 등 지들과 조직을 위 장하고 보 호하는 것은 

최 ^의 xT 해 와^^ | 놓 요 구하는 어려운 Y ^uil ᅵ : 
1 권 영벽은 이 중하룰 하게 감당해 냈다 ^ i = 

^ 우 5ᅵ 는 1937 년 봄에 국내 진공 작전을 앞두고 국민의 협 등으로 보 천보시 가지에 
대한 여^ 같래의 정찰을 조직하 였다. 보 천보를 정찰할 테 대한 과업은 장백 현당조 




최경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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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 국 내진공 작전의 중 대성을 누 구보다 깊이 알고 있던 권 영벽은 그 정찰 임무를 자 
기 가직접 수행 하기로 마음먹 었다. 그는 출발 준비를 서들 렀다. ᄐ ^ 3 
그런테 무슨 구실을 만들어 가지고 집을 떠나 겠는가 하는 것이 문제 였다. 정찰을 
하자면 여^ 날동안 외지에 가 있어야 하는테 돠당한 이유가 없이 길을 떠나게 되면 
적들의 의심을 받을 수 있었고 심한 경 우에는 미행을 당할 수 있 었다. 농 사군이 농 
번 시기에 여^ 날을 집을 비우고 나 들이룰 간다는 것은 정상을 벗 어나는 일이 었다. 
- = ■yfaua.v ui iMiii^ @ 지 않을 수 

。 없는 그런 묘안을 생각해 냈다. ᅭ 

ᄑ 그것은 한조 직원을 장백 시내에 있는 우정 
국에 보내 여 거 기 서 아버 지 의 사망을 알 g 는 
전보를 치게 하는 방법이 었다. 그 조 직원이 
^^^ᄐ장 백에 가서 친 사망 전보는 그날로 우 편배달 

ᅳ， 〜' & 거처권 영벽에 게 전달되 었다. 배 팥 

J 가동에 오면서 소문을 내는 바람에 
의 《불 행》 을마을 사 람들도 알게 되고적 




노 인들은 부조를 돌고권 영벽을 찾아와 부 친상을 당했 다는테 왜 안 떠나고 있는 
가고 하면서 걱정하 였다. 권 영벽이 남의 땅을 부치는 농 사군이 바쁜 농 사철에 하루 
이를도 아니고 여^ 날 자 5 ᅵ를 비 우자니 걱정 이되어 그 런다고 대 답하자 그들은 세 
상에 부친 상보다 더 중한 일이 어디 있 는가， 밭일은 우^ 한테 맡기 고어서 떠 나라고 
하 였다. 그는 아무 의심도 받지 않고 자연 스럽게 왕 가등을 떠나 정찰 임무를 수행하 
고 그 결과를 나에게 보고할 수 있 었다. 권 영벽의 간절한 청원을 마다할 수 없어우 



보 천보전 투에도 참 가시키 였다. 



권 영벽이 전투를 마치고 17 도구에 돌 아왔을 때 조직성 원들은 그가 《상 제》 구 
실을 원만히 할 수 있는 준 비들을 갖추어 놓고 있 었다. 그는 부 친상을 치르고 돌아 
온 자 식답게 상복차 팀으로 등네의 조 객들을 맞 아들이 었다. 자신을 위장하 느라고 
선 량하고 순박한 늙은이 들까지 속이지 않으면 안 되었던 그 때의그 의심정 이어떠 



권 영벽은 사 S 부가 작성한 기본 노선에 근 거하여 상급에 보고할 것은 보 고하여 



처 ^ 하고 자체로 결심할 수 9J 는 것은 제때에 결심을 채 택하여 처^ 하면서 용의 
도하고 능 숙하게 지하 공작을 해나 갔다. 전 화기나 무 전기와 같은 현 대적인 통신수 
^ 도 없이 쪽지 편지와 같은 불편한 수 ^ 을 이용 하면서 사령 부와의 연계를 취할 수 
밖에 없었던 당시의 실 정에서 공작 원들은 상급에 보 고하여 처 5ᅵ 하는 것보다 현지 
에서 자체의 판 ^ 과 결시에 따라 일을 처^ 하는 경우가 더 많았 다. 권 영벽은 우 ^ 의 
결론이 필요한 중요한 노선상 문제만 사 령부에 보고 하였지 대 부분의 문제는 현장 
에서 조 직성원 들과의 합의를 거처 즉결처 근ᅵ 한 다음 경위와 결과만 우^ 에게 보고 



하 였다. 공 작지와 밀 영과의 거 e ᅵ가 멀고 또 우 5ᅵ 가 노상 밀 영에만 있는 것도 아니여 
서 만사를 다 사 령부에 보 고하고 결론에 따라 처^ 한다는 것은 도처히 불 가능한 일 



' 권 영벽은 이런 사정을 누구 보다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 령부에 부담이 될 수 
있는 일은 절대로 하지 않으더 부담이 된다고 인 정되는 문제는 상 정시키 려고도 하 



그런테 e 한번 집 e 부락 건설과 관련된 차후 대책 문제에 대해 서만은 나에게 결 
을 바 란다고 하 였다. 적들은 등 만에서 하던 본 새대로 서간도 에서도 《비 민분 



51》 를 목 적으로 하는 집 단부락 건설을 강제 적으로 추 S 시키 였다. 그런데 장 백지방 

인 민들의 대 다수는 집단 부락에 들 어가는 것을 싫어하 였다. 권 영벽의 심정도 마찬 
가지 였다. 농 민들이 집 e 부락에 들 어가면 생활상 고통도 심해질 수 있었고 지하사 
업이나 원군 운등도 막대한 지장을 받을 수 있 었다. 그 S 다고 하여 집 단부락 건설을 
덮 어놓고 반대할 수도 없 었다. 적들은 집 e 부락에 들 어가지 않는 집들에 불을 지르 
면서 폭 력적인 방 법으로 철거를 e 행하 였다. 반 항하면 총을 쏘 았다. 어떻게 하는 것 
이 명 안이겠 는가? 현당위 원회를 소 집하고 논의도 해보 았으나 종시 결정을 짓지 못 

나는 권영 벽에게 집 ^ 부락 건설을 반 대하는 것은 무모한 짓이니 화를 복으로 전 
환 시키기 위하여 모두 거기에 들어 가라고 권고하 였다. 집 ^ 부락에 들 어가면 우 51 
의 활동이 상당한 제약을 받을 것만은 를팀 없다， 그^ 나 철조 망으로 강물을 막을 수 
없고 성 벽으로 바람을 다 막을 수 없듯이 우 5 ᅵ 유 격대와 인민들 사이에 강 물처럼 흐 
르고 바 람처럼 통하는 군민의 정과 원군의 대하는 절대로 막 아내지 못 한다. 걱정말 
I td L wl^^lJ^il i I^llF'^ ff ^ - ᅳ j 느 

I 권 영벽은 공 작지에 돌 아가자 관 도거^ 집 도> 부락건 설장에 앞장서 나 갔다. 그가 
나서는 것을 보고 완고 파들도 따라 나서서 열성 스럽게 집을 짓고 토성을 쌓았 다. 권 
영벽의 지령에 따라 지하 조직성 원들은 적들의 시책을 고 분고분 받아서 층 실하게 
집 행하는 척하 였다. 관 도거^ 집단 부락은 현경찰 당국으 로부터 첫 번패로 《안민 

「ᅡ는 f」r /ᅡ g ^^n, 

^ 17 도구의 지하 조직성 원들은 관도거 집 Q 부락의 요 직들을 다 차지하 였다. 서 
응진은 자위 장， 송 태순은 자위 도> 부 도> 장， 전 남순은 촌장， 권 영벽은 학교 교장의 
자 근ᅵ 를 각각 차지하 였다. 다른 집 Q 부락들 에서도 사태는 마 찬가지 였다. 「 
ᅮ 권 영벽의 지하 전선은 장백의 영역을 벗어나 합남 북도와 평 북도를 포합한 국내의 
종심깊 이에도 @ 어있 었다. 권 영벽은 군사 활등을 통 해서도 많은 공로를 세 웠지만 
인민 대중을 의식 화하는 지하 전션의 긴장된 투쟁을 통 해서도 무 게있는 공적을 쌓아 

193 기 d 여름 그가 통 신원을 통해 나에게 보낸 편 지에는 이런 구 절들이 적혀 9J 었 



《사 령관 동지， 솔직히 말씀 드려서 나는 부대를 떠날 때 까지만 해도 마음을 진정 
하지 못했습 니다. 1 선에서 2 선으로 밀려 난다고 생각 했으니 까요. 그 때의그 섭섭하 
던 심정을 무엇 이라고 표 현해야 할지. 인민을 조국 광복회 조직에 묶어 세우는 것이 
항일 혁명의 승 5 ᅵ를 앞 당기는 지 름길로 된다는 말을 귀에 못이 박히게 들 었건만 나 
는 작별의 악수를 청하는 사령관 동지의 곁에서 발을 가법게 똁 수 없었습 니다. 그^ 
나 정작 이 고장에 와서 사업을 전 개하는 과정에 생각을 달 근ᅵ 하게 되었습 니다. 지금 
은 지하 전션을 2 선 이라고 보던 관 점에서 멀 근ᅵ 벗 어났습 니다. 이 전선은 분명 2 선이 
아니라 1 선입 니다. 조 직들이 날마다 늘 어나고 사 람들이 자 라나는 모습을 볼 때마다 
나는 사는 보람을 느접 니다. 이 비옥한 토양의 주 인으로 나룰 세워준 사 S 관동 지에 

ᅳ 인민을 의식 화하고 조직 화하는 데서 사는 보람을 느 낀다고 한권 영벽의 말에는 
심오한 진 5 ᅵ가 깃 들어있 었다. 인민을 조직등 원하는 것은 혁명 가들이 한시도 놓 S 
서는 안되는 항 구적인 사업 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인민을 부 도> 히 의식 화하고 조직화 
하는 여기에 바로 우 5ᅵ 혁명의 생명이 있고 승 3 가 있고 영구불 별성이 있다. f 

― 혁 명가가 만일 이 사업을 외면 하거나 경시 한다면 그의 정치적 생^ 에는 변질현 

상이 생기게 되더 그는 ^ 명가로 서^^ 재를 끝 P i iiiydMj - 
권 영벽은 이런 원근ᅵ 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인민을 조직동 원하는 사업에 온갖 



심혈을 다 기울이 었다. 그^ 고 그 길에서 영 용하게 싸 우다가 적 들에게 체포되 었다. 
감 옥에서 그가 가장 안 타깝게 생각한 것은 자기 자신과 등 지들이 온갖 고초를 다 겪 
으더 자래운 조 직들이 무 더기로 파 괴되는 것이 었다. 그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은 다문 한 사람 이라도 더많이 살 려내여 조직을 지키는 것 이라고 생각하 였다. 

|^ 권 영벽은 일신이 그대로 방패가 되어 혁명조 직들이 당하고 9J 는 출혈을 최대한 
으로 막아 보려고 애 썼다. 그는 우선 이제 순에게 이런 백글 쪽지룰 보 냈다. 백 글이란 



® 이나 연필이 아니라 손 톱으로 쓴ᅮ 



말 한다. 




《 모 든것을 ^ 궤 ― ii3 '-^ _ = 

권 영벽의 의도를 알 아차린 이 제순은 지체 없이 회답 쪽지를 보 



냈다. 



《우^ 는 일심등 체!》 



그 전보문 같은 문구가 무엇을 의미하 는가를 권 영벽은 잘 알고 



권 영벽과 이 제순은 서로 딴방에 갇혀 있었고 그 이상 더 쪽지교 
환도 하지 못하 였지만 두 전우의 심장은 한마음 한 뜻으로 고동치 
있 었다. 그들은 실로 일심 등체가 되어 조직을 보 호하기 위한 결 



사적인 

"《도 정님이 백 두산에 갔던 일과 그 후의 모든 일은 나와 도정님 
과 장군 님밖에 모르는 일이니 도정님 만입을 다 무시면 아무런 죄 



씌울 것이 없게 됩니 다.》 



이것은 권 영벽이 혜 산경찰 서에서 취조를 받을 때 박 인진도 정에게 귀띔한 말이 



다. 



권 영벽이 그런 귀띔을 하고 있을 때 이 제순은 이주 익에게 같은 당부를 하였다 
권 영벽과 이 제순의 희 생적인 구출 작전의 퍽으로 박 인진， 이 주익을 비룻한 
은 피검 자들이 재판 정으로 끌 려가기 전에 유치 장에서 풀려 났거나 에 상보다 퍼그나 
^} 벼운 형 i 마처고 살아서 조국 광복의 날을 맞이할 수 있 었다. 변 절자들 o£§^ : 
^^ £L 없었던 장백과 국내의 지방조 직들에 대한 권 영벅의 조직 연계와 지도 내용은 
영원한 비 밀속에 묻 혀있게 된 까닭에 그 조 직들과 조직성 원들은 고 스란히 생존하 
여 은밀한 활동을 계속할 수 있 었다. 그^ 나 권 영벽은 조직을 살^ 고 동 지들을 살^ 
는 대신 이 제순， 지 태환， 마동희 등의 투 사들과 합께 결연히 죽음의 길을 택하 였다. 
-는 혜 산경찰 서에서 함 흥으로 이 송되는 열차안 에서도 동 지들에 대한 배려룰 9 



추지 않았 다. 그때 그의 수 중에는 돈이 7 원이 있 었다. 권 영벽은 그 최후의 7 원마처 
동 지들을 위해 바 치기로 결 심하고 호송 경 찰에게 말 했다. ᅳ그 



^ 《경 관나 근ᅵ ，이 돈으로 과일과 과자를 사다주 시오. 당 신들이 우 5ᅵ 에게 수갑을 채 
웠으니 일본 당국을 대 표하여 싫 은대로 심 부름을 들어 주어야 겠소. > 13 ᅳᅳ ' ' 
^른^ ^들 ^ 주 3 니를 뒤져 30여 원을 주었 L ᅵ = 

= 호송 경관은 이상하 게도그 청을곰 상곰상 들어주 었다. -—— ᅮ ： 



권 영벽은 호송 경관이 사 다주는 과일과 당과류 



었다. 100 여명의 투 사들은 팥 근ᅵ 는 열차 안에서 그 과일과 당과 TT 



는 눈빛과 미소로 정을 나누 었다. 그것은 공산 

향연 이 9i「r^ ^ * V！ ^ 



등지 들에 게 골고루 나누어 주 

의자 들만이 즐길 수 있는 정 신적인 



호송경 관들은 한가 족처럼 친밀한 그들의 분 위기에 놀할 수밖에 없 었다. =ᅭ 
《공산 주의자 들이란 참 별난 사람들 이다. 당장 형벌을 받 겠는테 인정을 나누는 
가? 그래 말해 보라. 그 ^ 게 하는 것이 공 산주의 인가? > 



《그 s 다. 공 산주의 자들은 이런 식으로 산다. 일제를 ^승 하면 우^ 는 전민이 한 



5. 권영벽 



형제로 되는 그런 나라를 건설 하려고 한다. > 

《그 렇지만 권영 벽씨， 당국은 당 신에게 그런 나라를 건설할 자유를 주지 않을 것 

이 함. 탕신 은 ' 해 a. a 젠 ig/st+^siaiihM- _ 7J=3r ᅭ ᅳ" 

_ 《내 한 몸은 죽어도 나의 전 우들이 반드시 그런 이 상향을 건설할 것이 다.》 
권영 벽은그 때의이 주장을 공판 정에서 다시 한번 강조하 였다. —ᅳ ― 
《나는 죄인이 아 니다. 우 ^는 조국강 토에서 일제를 내쫓고 우 근 ᅵ 민족이 자유롭 

고 행 복하게 살도록 하기 위하여 항일 대전에 나선 조선의 애 국투사 들이더 이 나라 

의 당당한 주인들 이다. 누가 누구를 감히 재판하 는가. 재판을 받 

아야할 진 짜범인 은바로 너 희들이 아 닌가. 남의 나라를 강 점하고 

남의 나라 사 람들을 마음대 로 학 살하고 남의 나라의 재 물을 제 벗 

대로 도적질 해가는 너 희들이 야말로 희세의 강도범 들이고 살인범 

들 이다. 역사가 공정한 심판을 내려 우 근 ᅵ를 민족의 수 호자로 받들 

고 네 놈들을 매 장해 버 릴 날은 반드시 오고야 말것 이다. > 3 
쏘 련군이 등구 라파의 약소 국들을 해방 하면서 서 쪽으로 서쪽으 
로진격 하고있 을때， 미군의 폭 격으로 도 꼬 의 거^ 를이 불 바다로 
되고 있 을때， 조션 인민혁 명군이 백두산 지구와 원등의 훈 련기지 
에서 조국 해방의 대 사변을 위한 대 일작전 준비를 다 그치고 있 을 
때 권 영벽은 서울 서대문 형무소 교수 대에서 혁명 만세를 부르더 최 
후룰 마치 였다. 그가 이 세상에 남 기고간 일점 혈육은 어언 열대여 ^^^^^^^ _ 
섯 살의 사 내애가 되어 청진거 근 ᅵ에서 거름팥 구지를 끌고 다니고 ᅭ _ xmm §. 

3 위대한 조 국해방 전쟁이 발 발했던 1950 년 여름 나는 서울에 일 마등안 머 무르더 ― ― E 

남 반부의 해 방 구사업 을 지 도한 적 이 있 었다. 서 울에 처 음으로 가보는 나로서 는 다 ― 1 

녀 보고 싶은테 가 한두 군테 가 아니 었다. 그러 나 나는 다른 곳은 다 ^^높 Tl E 

S 무 소부터 찾아 갔다. 나의 친 지들과 전우들 중에는 그 형 무소와 피맺힌 인연을 맺 ᅳ 흝 M 

은 사 람들이 적지 않 았다. 인 민군용 사들은 이 도시에 입성하 자마자 a 크로 형무소 - ― E 
I 대문을 짓부 ^고 1 휸인들 을ᅳ해 방 흣^ an, I ― 

Z 서 대문형 무소는 일본제 국주의 자들이 이 땅에서 처지른 죄악과 범행의 수 치스^ ^ ：ᅳ: ^ 

운 대 였다. 바로 악 명높은 이 형무 소에서 권영벽 ，이 제순， 이등^ 지 태환을 비 = 
룻하여 우수한 아들 딸들이 귀중 % 생명을 잃고 한즘의 # 으로 적,. 형 권삼촌 역 i = 

!1 피형무 소에서 옥^ "였다 ᅩᄑ 는 산 ᅵ 에서 ᅳ싸울 때 피" 가 ^방 ！ 면 서울에 -wm: I 

그 B 의 묘 지라도 찾아 ^ᅵ 라고 푸다. 그 소 망울ᅳ_해 방이 1 지 °5 년만에 l)Haj^ - r 

하게 된 것은 조국을 두토 막으로 같 라놓은 38 선 때문이 었다. 패말도 없는 무 펌들은 ᅩ - 」 J 
찾을 길이 없 었지만 그들의 피와 숨결의 어 려있는 형 무소의 지붕과 담벽만 이라도 ― ― z ^ 
보니 한결 마음이 가라앉 았다. 해방이 되어 5 년 세월이 흩렀 지만， 91 전 우들의 조의 

» 문조차 받아볼 수 없 었던 동 지들의 영령 앞에서 나는 오래 참 아왔던 눈^ ^ ^P^^^^^ 

： 《나는 이 세상에 아들 하나를 남기고 간다. 나한테 소망이 있다면 그것은 아들이 ^^^=L ^ 
자라서 아 버지가 하던 일을 계^^ 달^는 것이 다.》 ~ 

권 ^은 ᅳ쇠 대 표 g 무소에 i ^Ari^iu'i , u ᅵ ^ ag j i- ^ ■ >. ^f^^ 

형 무소를 돌 아보고 거 e ᅵ에 나서니 그 말이 새삼 스럽게 종소 ^ 처럼 머^ 를 울 ^ ^ ^ 

는 것이 었다. 그것은 권 영벅과 같이 한 생을 값있게 산 혁명: 가 들만이 남길 수있는 ^ ' 

mm^ 말이 었다. C} 는ᅳ 51: 금도 이 따 그 말 ᄂ! ^IfiKfilt^T: ^ ^^=^=w=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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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6 장 압 록강을 넘 나들며 




6. 스져 버릴수 없었던 사 a 」 



무송 원정을 끝낸 다음 부대룰 이끌고 장 백땅에 다시 돌아와 신흥촌 근처에 머무 

르면서 조 국진군 준비를 갖추고 있던 1937 년 5 월 하순이 었다. 어느 날 나는 전령병 
을 테 51 고 신 흥촌으 로부터 그 5ᅵ 멀지 않은 곳에 있는 길성촌 이라는 마을로 향하였 
다. 길 성촌은 우^ 가 백두산 지구에 나온 첫해 겨 울부터 인연을 맺어온 동네 였다. ᅳ" 

우 3 는 장백에 나 와서도 군중 공작을 많이 하 였다. 원호 물자를 가지고 밀 영으로 
찾 아오는 사 람들을 만 나기도 하였고 중간 연락지 점이나 이러 처러한 비밀 장소에 필 
요한 사 람들을 부 르기도 하 였으더 주민 지구에 직접 내려가 군 중들과 어울 5ᅵ 기도 
하 였다. 우 ^는 이런 사업을 통하여 민심도 포 착하고 적들의 동향도 요해하 였으더 

나는 장백 지방에 있는 많은 마 을들에 가보 았다. 길 성촌에 처음 갔을 때는 그 마을 
g 사흘동 ^aa^u 짚 L.a oi ^다. ᅳ 

농호가 10 집도 되나 마나한 오붓한 동 네여서 사흘 사이에 사 람들의 일굴을 다 익 
혀들 수 있 었다. 우 는 이 마 을에서 군 중정치 사업도 하고 국 내공작 원들도 만나보 

9JTF, = 
ᅳ 포수로 가 장하고 길 성촌에 기여든 다나 까라는 일본인 밀정도 이때에 적 발하여 
처 ^ 하였 다. 다 나까는 전문 특무기 관에서 계통 적으로 훈련을 받고 장백 지구에 파견 
된 노 회하고 교활한 밀정이 었다. 조 션에서 나 서자란 그는 우 5ᅵ 나라 말도 토 배기들 
못지 않게 잘하 였다. 우^ 나라 풍습과 예 절에도 정 통하고 있어 19 도구와 20 도구 
사 람들은 그가 몇 팥 등안 사 냥총을 메고 장 백땅을 돌 아치는 것을보 면서도 일본사 
람이 라는것 으로모 르고있 었다. F" ^^^^^^^^^ ^ 

^나 까가 밀정 이라는 것을 포착한 것은 길 성촌의 X ᅵ하 조직이 었 다. ^ 
g 나는 길 성촌에 가있을 때 장 씨성을 가진 노인네 집에 거처를 잡 았다. 그 집은 방 
도 널 직하고 살팀 살이도 다른 집 보다는 괜찮 았다. 이 마을 늙은 이들은 내가 장노인 
네 집에 가있는 동안 그집 에매일 같이 마실을 왔다. 등에다 대통을 꼿고 와서는 밤 
이 깊도록 고담도 나누고 미 나미가 어떻게 만 주국이 어떻고 하면서 시 국평도 하였 
다. 그 늙은 이들이 배운 것은 별로 없지만 정세분 석만은 아주 그털 듯하게 하 였다. 
국권을 강 탈당한 나라의 인민들 에게서 제일 빨 근ᅵ 발 전하는 것은 아마도 정 치의식 

하루는 해질^ 에 머 e ᅵ를 빡빡 깎은 30 살 전후의 농사군 청년이 그 늙은 이들과 합 
께 장 노인의 집에 나타 났다. 상등 씨름 군처럼 생긴 용 모나혀 우대에 비 해서는 지나 

S 되 고 으] P] ¥ H 님^ yiipu wi -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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ᅮ 30 살이면 세상을 다 안다고 봄냁 때 이다. 시골마 실방에 가면 30 대 젊은 이들의 목 
소^ 가 제일 높 았다. 10 대나 20 대가 무슨 주장을 내 세우면 젖비^ 낸가 난다고 깔보 
면 50 대나 60 대가 무슨 훈계를 하면 봉건 냄새가 난다는 감투를 씌우 는것이 바로 
S7L 왕성한 30 대의 사 나이들 ^ £0 - ， 

그런테 이 S 은이는 늙은 이들의 등뒤에 옹크 el 고 앉아 내처 내 말을 듣기만 하였 
다. 노 인들이 내 부탁을 받고 마을 실정을 소개할 때 에도젊 은이는 거기에 끼 여들지 
않 았다. 늙은 이들이 백 두산에 있는 김대장 군사가 총 몇 명 인가， 1: 치산에 속 사포도 
있 다는데 그게 정말 인가， 일본이 대체로 몇 해만 있으면 망할 것 같 은가， 김 대장의 
춘 부장은 무슨 일을 하는가 하는 등 별의별 질문을 다 했지만 그 S 은이는 늙 은이들 
이 질문을 할 때마다 벙 긋벙긋 웃기만 하 였다. 그^ 다가도 나와 눈이 마 주치면 앞사 
람의 등뒤에 몸을 움츠 ^ 고 감추더 움 츠러뜨 51 군하 였다. 르 

n 무 엇인가 물을듯 말듯한 표정을 하였 다가도 풀이 죽어서 해버^ 는 것을볼 

때면 그가 흑시 벙어 51 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 까지도 하 였다. 그 청년의 부자연 
스^ 운 행등 거지는 어쩐지 나 까지도 부자연 스럽게 만들 었다. 
E 나는 노인들 에게서 살 팀살이 형편을 이 것처것 알아 보다가 그 청년 에게도 몇 가 
지 물어보 았는데 청년은 여 전히 입을다 물고있 었다. ：ᅴ _ 리 

드 방안의 노 인들이 모두 민망스 ^운 눈길로 S 은이를 돌아보 았다. 한 노인이 그를 
HUl^A ᅵ ^ 91QJLf. 

《장 군님， 처 사람은 머슴 군이올 시다. 혈혈 단신 노 총각입 지요. 이름은 김 월용이 
라고 하는테 남 도출신 이라는 것만 알지 고향도 모르고 부모도 모르는 불쌍한 사람 
이 외다. 나이도 어 팀처서 서른 안팎이 라고만 하지 확실한 것은 모르 오다. > 
ᄐ 사람이 자기를 잃으면 의사 표시도 마 음대로 하지 못하는 모양 이다. 일마나 사람 

대접을 받지 못하고 살아 왔으면 묻는 말에도 대 답하지 못하는 불쌍한 인생 이되었 
[ ■ 

그의 곁에 다 가앉아 손을 잡 아보니 북 두같구 5ᅵ 같 았다. 일마나 고역에 시 달렸으 

면 손이 이 지경이 되었을 가하는 생각이 들 었다. 혀 3 도 활 등처럼 굽고 옷 주제도 말 
이 아니 었다. 그가 노 인들의 등뒤에 자꾸 숨은 것은그 옷주제 때 문이었 는지도 모른 
다. 남이 묻는 말에 대답 한마 디하지 못하는 그런 성미를 지니고 있으 면서도 그가 ᅳ - 
유 격대사 령관이 거 처하는 마 실방에 찾아온 것 을보면 속대가 있고 궁냥도 어지간 = 

히 S 은것 길 "9^. 정말 고마웠 다. ^ ^ ■ 
^ 언제 부턴가 머슴 살이를 했 는가고 물 어보니 《어릴 때부터 ：> 하고는 외마디 대 
답을 할 뿐 말을 9i 지 못하 였다. 말씨로 보아서 전라 도사람 같 았다. 서 간도를 포함 
한 동북지 방에는 전 라도사 람들이 많 았다. 일본제 국주의 자들은 만주의 토지를 대량 f 
적으로 약 탈하기 위한 악 명높은 《선 농이만 정책》 에 따라 《집 Q: 개척》 이라는 명 ： 

목으로 수만 명의 조선농 민들을 중국 동북 지방에 부 락쾨로 이주시 키였다 _ F 
마실 꾼들이 해여진 다음 나는 집 주인인 장노 인에게 물 었다. r ― ' 

" ^1 체 ᅳ 이 ^ - y= 

《어릴 적부터 머 슴으로 굴^ 다니 다보니 서튼이 뇜도록 장가 못들고 외릅게 살 

아가 오다. 사람은 진 국인테 짝이 없소 이다. 어디 딸을 주 겠다는 집이 9J 어야 지요. r 
흘 몸으로 고생 하는걸 보 자하니 가긍 하기가 그 지없소 이다. 처기 보이는 저 녀석도 = 

imso\ 람시 고:, 대^ 을 s 는데 H ― ᅳ ， ■ ^ fc= 
나는 장 노인이 손 짓하는 문밖을 내 다보았 다. 공책 장만한 유^ 를 한 복판에 대고 ■ ― 
창 호지를 바른 문 밖에서 여 나무살 되나한 아이가 제기룰 차고 있 었다. 꽁다 근ᅵ 연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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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한 그 아이가 새신랑 이라니 기막힌 생각이 들 었다. 조혼 에다가 억 

하는 Afgn 혔지만 ^놓 차져^ ^수없 g 다. I ^= 



，매 혼까지 행 



꼬마신 랑> 



좀 후의 이야기 이기는 하지만 우 51 부대 에도그 아이와 비슷한 

_ 장백 출신의 유 격대원 김 흥수도 기실은 10 살 되나 마나한 나이 장가를 간 《꼬마 

신랑》 이 었다. 그는 《꼬마 신랑》 이라는 별명에 어울 e ᅵ게 키도 유팥 ^ 작았 다. ' - 

30 살 안팎의 노 총각과 10 살 안팎의 《꼬 마신 랑》， 이 웃지 못할 대조 앞에서 나 
는 울분과 슬 S 을 느끼지 않을 수 없 었다. ᅭ 



.총 각이나 《꼬마 신랑》 이나 시대의 수난 자라는 점 에서는 처지가 엇비 슷하였 
다. 그러나 나는 30 살이나 되도록 가정을 이루지 못한 노총 각에게 더 깊은 등정심 
을 느끼 었다. 조혼의 희 생물이 라고는 하나 그래도 《꼬 마신랑 > 에게는 안해가 있 

고 ^f}r^ UO M mPA. ᅵ — -ᅳ ― ― ― ^ —— ""^^ 

날밤은 김 월용에 대한 생 각으로 잠도 오지 않 았다. 한 인간이 걸어온 비참한 반 



생이 눈앞에 자꾸만 어려와 도처히 마음을 진정할 수 가 없 었다. 김 월용의 존재는 
그대로 수난의 가 시발을 걸 어가는 내 나라의 모습 이었고 그가 살아온 부 평초와 같 

은 한생은 망국 조선이 눈물로 엮 어가는 역사의 축 소판이 었다. „r ： zz 
： 그에게 배 우자룰 물색해 주어야 겠다는 충동을 받은 것이 그 날밤이 었다. 한 인간 



에게 가정도 무 어주지 못 한다면 수 탈당한 조국은 어떻게 찾 겠는가 하는 생각이 

Mm, . . 



우^ 혁명 군에도 



-기를 놓친 노총 각들은 많았 다. 그들이 혼기를 놓 친것은 



ᄒ^ 의 날을 기약할 수 없는 장 기적인 무장 투쟁의 길에 들 어섰기 때문이 었다. 유격 
전은 모든 형태의 투쟁가 운데서 가장 간 고하고 희 생적인 투쟁 이다. 기등이 심하고 
활동 반경이 큰 반면에 식의주 조건은 매우 불^ 하 였다. 이런 투쟁을 하면서 가정을 
이 툰다는 것은 보통 사람들 로서는 상상 하기도 어렵고 실행 하기도 어려운 일이 었다. 
적지 않은 여대 원들이 무장 대오에 들어 서면서 자 식들을 시부 모에게 떼 맡기 든가， 
지어 남의 집 양자나 양녀로 주고온 것은 그 때문이 었다. 그 유격부 대들에 부부가 합 
ᅳᅳᅮ 느 께 입 대하여 싸우는 사 람들도 더러 있기는 하 였지만 사실 그 부부 




손정도 목사의 집과 그의 딸 



생활 이라는 것은 명 색뿐이 었다. 우^ 는 외세에 의해 인위 적으로 
강 요되고 있는 비정 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은 셈이 었다. . 그 
일본제 국주의 자들은 극 소수의 친 일파， 민 족반역 자들을 제한 조 
션민족 모두룰 정 상적인 생활궤 도에서 사 정없이 밀어 냈다. 국권 
의 상실과 합께 민족 고유의 풍토 우에서 이 어오던 생 활까지 박살 
이 났다. 사람이 사 람답게 살아 가는데 필요한 초 보적인 자유와 권 
^，생 존 조건， 전 통적인 풍 습들은 여 지없이 초 토화되 었다. 일제는 
조션 인민이 잘먹고 잘사는 것을 바라지 않 았으더 사 람답게 사는 
것도 바라지 않았 다. 오히려 개， 돼지나 마소와 같은 존재로 만들 
려고 애 썼다. 그래서 《우 민화》 라는 말도 나 왔다. 공부할 나이의 
아 이들이 학교로 가지 못하고 거지와 유랑 민들이 거 근 ᅵ에서 방황 

하더 시집 장가를 가야 할 처녀총 각들이 생활고 때문에 혼기룰 놓 
처버 근ᅵ 더 안해와 남 편들이 부부 생활을 하지 못하고 산 중에서 고 
생 하건만 그들은 조선사 람이야 어떻게 됐건 상 관하지 않 았다. 
그러나 



이 외 면하는 이 모든 것들이 우^ 에게 있 어서는 최 
대의 관 심사로 되 었다. 우^ 는 부득 이해서 가정을 못이툰 다하자 




그^ 나 김 월용과 같은 노총각 들이야 왜 장가룰 못가 는가. 나라가 망 했다고 가정가 

아 루지 못 한다는 법이야 없지 ^유 yL ᅳ _ ^ . , 



나는 20 대가 되기 전에 청 년학생 운등과 지하 활동을 하면서 혼 사일에 몇 번 관계 



한 적이 있다. 



하나의 실례가 바로 이 회 고록의 2 권에서 짤 막하게 서술한 바있는 손정 도목사 
의 받딸손 진실의 혼사 였다. 내가 손 진실의 혼사에 관 계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은 

두이혜 건 H 히 ： 우연회 ― 」 」 ■ | 벴 b ― 



그런데 이일이 일 마등안 길 팀교포 사회의 화제거 5 ᅵ가 되 었다. 
방학이 되어 무송의 집에 가니 어 머니도 길팀의 학우 들처럼 혼사 

중매 란 잘되 면술석 잔이 고 안되 면 템 = 이 세 대 라는 옛 사 람들의 

^ 'M^iiMwn _ ᅳ ■ ᅳ ᅵ - "ᅳ ᅵ , 5 



나는 어 머니의 훈계를 명심하 였다. 플 n^^M 
； 그때 까지만 해도 우 51 의 일부 동무들 가운 테서는 흔히 연 애니， 
사랑 이니， 결 혼이니 하는 것을다 소부르 조아적 감 상주의 로부터 

오는 생활 잡사로 치부하 였으더 혁명과 학습， 노동 ᅮ —ᅭ 



떠난 



r 그 



상들에 대하여 잡 ^ 이라고 ^ 정해버 근ᅵ 었다. 나라를 통채로 빼 잇" 
기고 망 국노가 되 었는데 사랑은 무슨 청 승맞은 사랑 인가， 국권도 
찾지 못한 처지에 연애는 해서 무 엇하더 사랑은 해서 무슨 성수가 
나 겠는가 하는 입장이 었다. 물론 이런 입장과 태도가 어느정 ᅮ 




그 



안신영 



&적인 측면이 없지 않 았으나 일부 민 족주의 자들과 구 세대의 공 산주의 자들이 사랑 
이니， 연애니 ，가정 문제니 하는것 때문에 이 러저^ 한곡절 을겪거 나지어 혁 명대열 
에서 타 락하는 현상을 보게 되면 서부터 더욱 확고한 것으로 되 었으더 가정을 가진 
적지 않은 학 우들이 공부를 뒤 전으로 밀어던 지거나 이^ 저러한 가정 잡사에 몰두하 



보게 되면 서부터 하나의 견해로 굳 어지게 되 었다. 



하지만 나라가 망 했다고 해서 사랑 까지도 다 망 한다는 법은 없다. 망한 나라의 울 



타^ 안 에서도 생활은 생 활대로 흐르고 사랑은 사 랑대로 꽃피기 마련 이다. 나이가 
되면 눈이 맞는 처녀 총각끼 연애도 하고 가정도 우 5ᅵ 고 아들 딸들이 생기면 무자 
식이 상팔 자라는 타령도 해가더 살 아가는 것이 인생 이다. 7 ^ 

우 는 뜻을같 이하는 



^성 원들이 사랑 때문에 고민도 하고 희 열도느 
끼고 결별도 하고 결합도 하는 것을 많이 보았 다. 김혁은 혁명을 하 면서도 숭 소옥과 
연애를 하였고 유 봉화는 이 제우틀 사 랑하던 나머지 그를 따라 혁명 사업에 몸을 내 
던지 였다. 신 영근은 공청 사업을 하는 과정에 반제청 년동맹 원으로 활 동하던 안신영 



을 안해로 맞 아들이 었으더 최효일 부부는 무 장투쟁 준비에 보 a 을 주기 위하여 무기 
를 여라문 정이나 빼내 가지고 일본인 무기상 • b 출하여 ii 유수의 우 ^ 한테 로ᅳ홧 ^ 

아왔 었다. 차 광수는 소설 《등 에》 에 나오는 젠마오 같은 애인을 꿈꾸고 있 었다. 

사랑은 혁명을 방해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골고 루하고 떠밀 어주는 추등 
력으로 되 었다. 최 창걸이 가정을 이툰 사람 이라는 것은 남만 원정을 할 때 간단히 언 
급하 였다. 그는 유 하천에 두고온 처자를 생각 하면서 항상 힘을 얻 었다. 승 소옥의 청 
초한 모습은 열정의 사 나이인 김혁이 한테서 시를 낳고 음악을 낳게 하는 a 으로 되 
었다. 전 경숙은 김 이갑이 대련 감옥에 갇히자 탈 가하여 9 년등 안이나 그의 옥 바라지 
를 하 였다. 옥바라 지라는 한 가지 목적을 위해 대 련방직 공작에 직공으 로까지 취직 
하였던 것 이다. 독실한 기독 교도의 딸인 전 경숙을 이처럼 세상이 다 아는 열녀로 만 



r 그 



것 도역시 다 름아닌 사랑이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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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에 우^ 동 무들은 점차 사랑과 결혼， 가정에 대한 견해를 달 3 하게 되었 
다. 가정을 가진 사람도 얼 마든지 혁명을 잘할 수 있다 는것， 가정과 혁명은 서로분 
^ 되어 있 는것이 아니라 밀접히 연 관되어 있다 는것， 가정은 애국심 과혁명 성을낳 
는 챔이더 시발점 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하나의 가 정으로 체 득하게 되 었다. 
ᅵ 나는 오가 자에서 활동할 때 변 팥환의 혼 사에도 관여한 일이 있 었다. 변 팥환은 그 
당시 오가자 농 민등맹 책 임자로 사업하 느라고 매우 분 주하게 보내고 있 었다. 농사 
ᅭ 일을 하면서 그여가 시간에 사회 사업을 하 다보니 늘 바쁘게 돌아 
다니 었다. 부자가 다 쓸쓸한 흘아비 생활을 하고 있 었다. 




변^ "환 



변 달환은 나이로 불 때 이 관린네 세대에 속하는 사람이 었다. 우 
5ᅵ 아 버지의 세대에 속하는 사람이 라고도 볼 수 있는 사람이 쌀합 

박앞에 옹크 5 ᅵ고 앉아 가마뚜 3 같은 손으로 돌을 골라 내든가 버 
치나 물 등이를 들고 들락날 락하는 모습을 볼때면 어패서 인지처 

량한 생 각이들 었다. 지금은 나이가 30 살이 되어도 장가같 구이를 
하지 않고 태평 스럽게 살 아가는 청 년들이 적지 않다. 오히려 이웃 
들이 펑 달아서 이제는 장가룰 가 야하지 않나 하고 부 추기면 천천 
히 가지요 뭐， 그까짓 것하고 대 답하는 것이 통 례라고 한다. 그^ 
나 우 근ᅵ 가 청 년학생 운동을 하던 그시 절에는 30 살 이라는 말만 들 



어도 여 자들이 남자를 셈 에넣지 않고 중늙은 이처럼 대접 을하면 

AI M 쒜 gj— 도 / - 



변 달환은 남자 치고는 보기 드문 미남 자였고 인간 치고도 보기 드문 호인이 었다. 

광고만 내면 처녀장 가라도 들 수있는 인물이 었다. 그런테 답답한 것은 변달환 자신 

이 두벌 장가를 가는 문제에 대 해서는 꿈도 꾸지 않는 것이 었다. 당자가 무관 심하면 
아버 지라도 김을 불어 넣어야 겠는데 변 대우도 속수 무책이 었다. - 

그래서 우^ 는 마음씨 고운 여자를 물 색하여 변달 환에게 불여주 었다. 우 근 ᅵ가 이 



인생 대사에 대 담하게 관여 해나선 것은 순수한 동정심 때문이 었다. 



ᅳ 변 달환은 후처를 얻은 다 음부터 농 민등맹 사업에 더 열정을 쏟아부 었다. 변대우 
를 비룻한 오 가자의 유 지들은 길팀청 년들이 혁명도 잘 하지만 인정도 깊다고 하면 
서 우 e ᅵ에 대한 찬사를 아끼지 않았 다. 변 달환의 가정 문제를 풀어중 으로써 우 3 는 
결국 여^ 가지로 소득을 본셈이 었다. 결혼은 결 S 혁명과 동떨어 S 것이 아니었 
^^71 때 § 에나는 ^ 들의 4 랑이나 후휭ᅳ 을^ 심히 대하지 않았 다. 
우 ^ 가 왕청지 방에서 유격구 생활을 할 때 였다. 어느 날 나는 오백 릉이네 중대 




테 끗 ᅵ고 소 왕청을 떠나 가 야혀방 향으로 행군 해가고 있 었다. 중대가 영을 ^고 있을 
때 였다. 앞에서 낯설은 처녀 하나가 머^ 를 다 소곳이 숙이고 우 5ᅵ 쪽으로 걸 어오고 

있 었다. 대오를 발전한 처녀는 걸음을 a 추고 미소를 머금은 얼굴로 우^ 를 바라보 

았다. 그^ 다가 대열이 가까 워오자 눈을 내 5 ᅵ깔고 종종걸 음으로 우 513 을 바삐 지 

나가 버^ 는 것이 었다. 시 골처녀 치고는 용모나 몸가 a 이 꽤 e 아하고 말쑥하 였다. 
^중 대는 행군을 계속하 였다. 그런테 대열 맨 뒤에 선 대원 하나가 일 핏 뒤를 돌아보 
는 것이 었다. 그 대원은 머^ 를 쭉 숙이고 줄곧 깊은 생각에 잠겨 걸음을 옮기 였다. 
대열이 100 미터쯤 지 나갔을 때 대원은 다 시한번 처녀가 지나간 쪽을 돌 아보았 다. 
그 눈 길에는 알지 못할 우수와 애릇한 그 e ᅵ움이 비꺼 있었다 
= 나는 그 대원을 대열 밖으로 불^ 낸 다음 조용히 귀속말 
：1 《동 무， 무 



• 었다. 



생 각- 



s 게 골똘히 하오? 흑시 방금 지나간 처 녀하고 무 슨인연 



이라도 있는게 아니 요?》 



대원은 갑자기 화색을 띠더 입가에 미소룰 지 었다. 그는 아주 솔 직하고 소탈한 사 

1 《저 처녀는 저의 약 혼녀입 니다. 입대한 다음 한번도 만나지 못했 댔는테 머 5ᅵ 도 
들지 않고 바 람처럼 지 나가버 e ᅵ니 견필 수가 있어야 지요. 머 e ᅵ만 ^들 었으면 군복 

모습도 보 았을게 아닙니 까.》 ^ ― 

^IfH P 그 런 말을 하 고나서 또 처녀가 사라진 쪽을 돌아^ 다. 내 마 s 솎에 서는 
ᄒ^ 을:^ 의^) 히: 하 겠다^ 생각이 치밀어 올 랐다. , 

- <€그5 다면 지금 일튼 뛰 어가서 약 혼녀를 만나고 오오. 군복을 입은 모습도 보이 
고 잠시 회포도 나누란 말 이요. 그^ 면그 등무가 일마나 기 ^하 겠소. 시간을 벽벽 
히 줄 테니 하고 싶은 말을 다해도 되오. 우 5 ᅵ는 등무가 돌아올 때까지 요 아 래등네 

1 B 뮤^ ni'/w j 1 

대원의 눈 굽에는 눈물이 핑 도는것 같 았다. 그는 고 9 다는 말을 한마디 남 기고서 
는 총 알처럼 달음 박질을 해 갔다. 나는 약 속대로 다음 동네에 가서 중대를 휴 식시키 
었다. 30 분이 지 났을까 말까한 때에 약 혼녀를 만나러 갔던 대원이 돌 아와서 나에게 
경과 보고를 하 였다. 내가 그런 문제는 보고 안해도 된다고 하 였으나 막 무가내 였다. 

<€그 등무는 군복을 입은 나를 보더니 딴 사람 같다고 하였습 니다. 유격 대원의 안 
해답게 일을 잘하 겠다지 않겠습 니까. 그래서 난 이 S 게 말해 주었습 니다. 《자， 봤 
지. 난 조션이 독립될 때까지 혁 명군에 몸을 바칠 사람 이야. 당신은 혁 명군의 안해 
가 될 여 자구. 혁 명군의 안 해답게 살려면 당신도 조직에 들어서 사업을 해야 해.》 



애인을 만 나고온 대원 은그후 싸움을 본 때있게 하 였으더 그의 약 혼녀도 지방 혁 
명 조직에 망 라되어 일을 잘하 였다. 사랑은 역시 열정의 샘이고 창조의 원등 력이더 
생활을 아 름팝게 물들 어가는 얗쒜，긔 = 

나는 길 성촌을 떠 나면서 장노 인에게 이런 부탁을 하 였다. 
t3C 노 인님， 한 가지 어려운 부탁이 있습 니다. 나는 간밤 김월 용이란 사람에 대한 
생 각으로 잠을 이루지 못했습 니다. 이 마을 노인 님들이 협력을 해서 좋은 혼처도 구 

하고 성례 1 ᅵ A'i — rr 어떻겠 습니 ^ 

^：장 노인은 -j^^e fem 몹시 당황해 sMii. 

토 《장군 님께 그런 걱 정까지 끼처 죄송하 외다. 우 5ᅵ 가 의논을 해서 어떻게 하나 그 

사람을 장가보 냁테니 마음을 쭉 놓으 ^Ul gjr \-— 

길 성촌의 노 인들은 그 약속을 성 실하게 이행하 였다. p ᅳᅳᅳ ""ᅳ -h: 

~조 국광복 회조직 에서는 김월용 의좋은 혼처를 만나 가정을 이루게 되 었다는 통보 

를 보내 왔다. 그에게 딸을 준 사람은 is 도구 절골의 a 노 si 이 었다. ^ 

^우^ 가 길 성촌에 와서 한노 총각의 혼사 문제를 걱정하 였다는 소식이 20 도구 지 = 

^m ^asafeik m ysr ^'^wffl 1 ^ ― ... a 」f ᅵ 

aisr^a 쇼문을 듣자 김 장군이 중히 여 기#사 람이라 자기 딸을 주겠 다고하 M 
면 Ai:! 침 건 i| 와^ n 인 2T 혼 ^릍쳤팠 다ᅮ^ 게: 되어 그의 혼 사는에 상외로 = 
순 조릅게 이루어 졌다. 그 김 노인이 참으로 쉽지 않은 분이 었다. ― -—— i 
김 노인네 집은 산자락 농사에 명 줄을건 가난한 집이 었지만 잔치를 자 기네가 몰 
밀어 하 겠다고 자청해 나 섰다고 한다. 그러나 신 랑측의 후견 인들이 굳이 반 대하는 -ᅳ 
바람에 성례는 결국 길 성촌의 장 노인네 집에서 치 르기로 하 였다는 것 이다. ： % ： 
나는 후방 부 관으로 사 업하고 있던 김해 산에게 전^ 품들 중에 제일 좋은 천과 식 = 



제 16 장 압 록강을 넘 나들며 



김 해산은 어떻게 된 셈 판인지 그 지시를 시 들하게 접수하 였다. 대답을 하고 나서 

《장군 k ，우^ 가그^ 에^" 예 1} 감 을보내 야합니 까?； 드 - - - 



뜻밖의 질문이 m < i^i 

《보 내야지 왜 마음이 내키지 않 소?》 



했습 니다. 그 런생각 을하면 




<^"€우§은홍ᅵ 금까지 밥 ^사발 놓 고결혼 식늘했 s — ᅭ 
， ᅭ— 사실 에 장감을 보내 고싶은 생각이 나지 않습 니다. 일 생에한 번밖에 없는 

결혼 식을한 그룻의 밥으로 굼때고 싸 우다가 희생된 등 무들이 일마나 

- 나는 김 해산의 심정을 이해하 였다. 전 우들의 결 혼식을 할 때에 
^ 는 한 그룻의 밥밖에 놓 아주지 못하 였는테 생판 알지도 못하는 사 
^람의 잔치 에 에 장 감으로 니 불이 부어 오 를만도 하였 

- - ᅵ - ᅳ- 



김해산 



4 



<c 그런 사 연들을 생 각하면 나도 역시 가슴이 아 프오. 그러나 해 
산 동무， 우 가 밥 한 그 룻으로 결 혼식을 굼 땐다고 해서 인민들 

S 게 해야 한다는 법은 없지 않소. 하기는 우^ 인 민들속 에서도 
런 식으로 혼례를 치르는 사 람들이 적지 않다고 하오. 동무는 그게 분 

하지 않소? 물론 댈영 창고에 있는 전^ 품으로 조선 민족을 다 구제， 




는 없소. 하지만 민족을 재 생시키 겠다는 결심을 품고 총을 조선의 젊은이 



이 김월용 이라는 한 사람의 잔치야 왜 보란 듯이 차 려주지 못하겠 소.: 



김 해산은 그날로 에 장감을 꾸려 가지고 대원한 사람과 합께 길 성촌에 다녀 왔다. 



그가 이불거 죽이더 잔치 쌀이더 통졸임 이더를 가지고 댈영을 떠날 때는 나는 그에 
게 주 머니에 있는 돈을 다 털어주 었다. 김 해산이 길 성촌에 갔 다와서 싱글벙 글하는 
것을 보면 대접도 잘 받은 것 같고 결 혼식도 잘된 것 같 았다. 그는 신랑이 에 장감을 
받고 황 소처럼 울 더라는 것과 마을사 람들의 인심이 이 만저만 후퍽 스럽지 않 더라는 
것만 말하고 다튼 것은 보 고하지 않 았다. 그대신 나에게 이런 의미 심장한 말을 하 

= 



《서 간도 청 년들의 에 장감은 우 e ᅵ가 다 마련해 줍시 다.》 

훗날 동 행했던 대원 에게서 들은 바이 지만， 김 해산은 결혼식 장에서 신랑과 잔- 



찧을 때 몹시 울 었다고 한다. 나는 그 이유에 대하여 구태여 묻지 않았 다. 분명히 
정황 에서는 당시 조 션사람 일반이 공통 적으로 느끼 군하던 민족적 설움이 폭 발하였 

^ 나 는김해 산의귀 환담을 듣고아 무때건 짬- 




내여 



-의 새 가정 을한번 찾아보 



기로 하 였다. 살팀도 구 경하고 새 생활의 길에 들어선 신혼 부부의 장래도 축 복하고 
싶은 생각이 간절 했다. 내가 국 내진공 준비로 바삐 보내던 그때 부대를 숙 영지에 두 
고 전령 병들과 함께 길성 촌으로 굳이 찾 아가려 한 것은 그 때문이 었다. 

― 사람의 a 이란 참으로 이상 야룻한 것 이다. 내가 김 월용을 만난 것은 단 한 번이었 



고 주고 받은 대화도 e 몇 마 디뿐이 었다. 말을 너무도 하지 않아 의사소 통조차 자 
유릅게 할 수 없는 대 상인데 다가 표정의 변화가 거의 없고 지 나치게 순박한 그 사람 

이 어떻게 되어 내 마음을 그 s 게도 잡아 끄는지 그것은 나 로서도 잘 알 수 없 었다. 
= 그는 특별한 매력이 있는 사람도 아니 었다. 매력이 있 었다면 이 세상의 그 어떤때 
에도 오 염되지 않은 숫 눈과도 같은 천진난 만성이 라고나 할가. 그 럼에도 불구하 
나는 그를 만나지 않 고서는 못견필 충동을 느끼 었다. 



t i «ᅩ M \ ― b, A^rfiM^ ^I^Iii'l M 쾰 



= ,1： 그날 나룰 김 f f 의 집으로 XFW^Sii^ ᅵ at 다. 그집은 누가 쓰다가 버 

린 헛간을 간 편혀째 개조， 것결^ 다.^ a 스 aa 도 신랑은 산에 나 무하러 가고 없 

- ， 었다. 그대 신절골 김 노인의 딸 이라는 새 색시가 반갑게 나를 맞이하 였다. 미인은 

- ^ 아 니지만 큰집 받더느 e ᅵ처럼 무 던하게 생긴 여자 였다. 성미도 여간히 활 발하지 않 
^ - 았다. 처런 성 미라면 남편을 인차 감 화시킬 수 있을 것 이라는 생각이 들 었다. 

： 《일 생을 월용 등무와 합께 살기로 결심한 것을 우 ^ 는 고^ 계 생각합 니다. 친정 
-;^ ： 어웨중 에^^ 우미 이 안자를 전 해주기 바립" 니다. ：> d = 

[내가 이런 인사를 하자 여인은 고개를 숙여 큰절을 하 였다. 

^= z: <고맙 다는 인사는 오히려 저 희들이 남편을 도와 세간을 잘하 겠습니 다.》 

ᅳ 《아 들딸을 많이 낳아 기 르면서 오 래오래 사십 시오. > ᅳᄐ 
내가 여인과 이야 기하는 사이에 우 el 등 무들은 집앞에 나무틀 산더 미처럼 패놓 

례 = ~ = z 

= 김 월용의 안해를 만나 고나니 어패 서인지 답 답하던 가슴이 활짝 열 리는것 같았 

다. 나는 그들 부부가 일생을 한 쌍의 원앙 새처럼 살 것 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길성 
= 촌을 떠 났다. 그날의 길성 촌 방문은 우 5ᅵ 부대가 보 천보룰 치려고 곤 장퍽에 오르던 

^=Z 우 ^ 가 머슴군 총각의 혼사를 성사시 켜주고 그 총각의 잔치에 에 장감을 보내주 
었다는 소식은 서간도 땅에 늴 ^ 퍼 졌다 , 

그 소문이 퍼진 다 음부터 인민혁 명군에 대한 대중의 믿음과 기대는 휠씬 더 커졌 
다. 밀 영으로 들 어오는 원군 물자의 양과 가 지수도 나날이 늘어 났다， ᅳ 

13 도구 성문 밖에 사는 어떤 노인은 아들의 잔치에 쓰려고 모아 두었던 피 쌀까지 

우 5 ᅵ에게 보내주 었는테 놀라운 것 은이를 후에 당장 결혼 잔치를 하게 되어있 다는 
= 아들이 형과 합께 그 피쌀을 지고 유 격대에 찾아온 것이 었다. 우 51 가 아무 51 그 쌀 
을 사 양해도 그들은 도무지 말을 듣지 않 았다. 집으로 도로 지 고가게 되면 아 버지한 
^= 테 쫓겨 난다고 하면서 두 형제가 그냥 받아 달라고 간청하 였다. 우리는 그들의 성의 
^ 를 더 사양할 수 없 었다. 김광운 이라는 그 청년이 그 후 잔치를 무 엇으로 어떻게 치 
르 었는지 우 ^ 는 모 른다. 잔 치쌀을 마련하 느라고 퍼그나 고 생했을 것 이라고 생각 
한다. 부 후물등 판에서 그들과 해 여질때 아 무것도 주지 못한 것이 지금도 가끔 후회 ᅮ " - 
1 그 미 M " = 

나는 서 간도를 떠난 후 김 월용을 만나 lilAHglrgtk 
= Z 길림을 떠난 후로는 손 진실도 만 나보지 못하 였다. 풍편에 그가 미국 유학을 한다 

^^는 일 들 었지만 결 혼후의 구 체적인 가정 #»에 대 해서는 감감 모르고 자 

- ' 냈다. 그^ 면 서도은 근히그 가행복 하기를 라 G^f ― 

ᅭᅳ ， 나는 한평생 ^SaS 변— #환1^^ 용 S U 지 않 았다. 아마도 사# X]>17} 애 ^= 
^= 정을 바친 것만큼 지 난날의 친 지들과 벗들과 등 지들과 제 자들을 사 랑하게 되는것 f 

. - m^F= , ^ 
H 손 진실은 미 국에서 사망하 였다. 부고를 받 고나서 손 원태선 생에게 조전을 보냈는 추 
^느 테 살았을 때 한번 만나 회 포라도 나누고 병문안 이라도 할 수 있었 더라면 얼마나 좋 5T" : 

- 김 월용도 건강한 사람이 었으니 자수^ § 음 겅 이^. ᅵ L S 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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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유 격대의 에 «니 




백두 산에서 여^ 해 등안 우 근ᅵ 와 함께 고락을 같이한 전우 
가 운테는 《어 머니》 로불^ 운여성 유격 대원이 한명 
있 었다. 그는 사령부 작 식대원 장철구 였다. 부 대에는 
여대 원들이 수십 명 씩이나 있었고 작식대 원들도 여럿 
이었 지만유 독장철 구만은 《어 머니》 로불 근ᅵ 웠다. 

ᄆ : ^ 나이는 우 근ᅵ 보다 10 살나마 이상이 었다. 10 살정 

도의 차 이라면 ^누이 ^나 ^등무 ^라고 불^ 도무 
방할 나이 이 다. 그러 나 나도 평 시에는 그를 《등 무》 
라 부 e ᅵ지 않고 《철 구어 머니》 라고 부르군 하였다 
장철 구보다 나이가 어 방없이 많은 《대통 영감》 까 
지도 《철 구어머 니》， 《철 구어 머니》 라 하여 웃음 

장 철구가 사령부 작시대 원으로 된것은 우 51 가 1936 
년 봄 마안 산에서 《민생 Q:》 문 서보따 근 ᅵ를 불살 라버린 



다 음부터 였다. 



^^나 는 그때 김 흥범이 뭉테기 S 내놓^ ^환 생^》 혐의자 

m ― _^ 서 ᅮ를: g 토하면 철 구라는 뿌 a 음으로 알^ ；^. 

까닭이 었던지 그의 문서 장만은 ^책 Qj^-^c^agaa^ ^^^^ 
문서 장에는 연 길현의 당 사업을 하던 남편이 《민 생단》 으로 판 명되어 두 해 
전 처 e 되었 다는 것과 장 철구도 연길현 왕우 구에서 부 녀회주 임으로 사업할 때 군 
량미를 고의 적으로 매 몰하여 대 원들을 굶기는 등으로 암해 책등을 하 였다는 몇 가 

xj|<S#>§ov 적^ 혀했었 디^^ - -' ^ = 



빨간색 글씨의 문 서장과 남성의 이 
는벌^ 나의 주 의를끌 었다. 



가진 중년의 여성 이라는 특정만 으로도 



장 철구는 외모도 어 지간히 표가 났다. 여 대원들 가 운테서 키도 제일 작았고 눈섭 
매우 성글 었다. 어쩌나 성글 었던지 눈섭이 없는 사 람처럼 보이 었다. ᅳᅳ 
장 철구는 남편에 대한 사랑으 로부터 혁명에 발을 들 여놓은 여자 였다. 남편ᅥ " 



끄 



쩍이 따르던 나머지 그가 하는 일 까지도 사 랑하게 되 었다. 그는 남편이 하라 는대로 
삐라도 붙이고 연락 쪽지도 나르고 사람도 숨 겨주고 글도 배우고 비밀모 임에도 참 
가하 였다. 그^ 는 과정 에 혁명에 발을 들여 놓게 되 었다. = ： ^ 
그런테 그가 그처럼 믿고 따르던 남편은 부당 하게도 <c 민생 딴^ 으로 몰려 처 e 
당하 였다. 장 철구도 왕우구 공작현 지에서 체 포되어 《민생 ^》 감옥에 갇 혔다. 언제 
인가 집에 와서 남편과 합께 더운 피 쌀밥과 갓 김치룰 달게 먹던 《왕 등지》 가 그에 

게 몽등이 a 질을 가하고 머 e ᅵ칼을 잡아 휘들 렀다. 그^ 나 유격대 원들과 혁 명군중 



은 심판 장에서 그를 처단 하는데 동 의하지 않았 다. 장 철구는 처단을 면 했으나 《민 
생 e》 형의 자라는 오 명만은 벗지 ^ : = 



나는 신성한 혁명을 모 독하고 죄없는 사 람들을 참 살하는 교형 근ᅵ 들이 사 람들의 
목에 걸었던 《민 생단》 혐 의자의 올가미 를벗겨 주면서 장 철구를 우^ 사 s 부의 작 

가작 식^^ 은^ 로부터 우 ^회 식찬 은 한결 다양^ 려;. 크^ 장이나 김 

치를^ 성 ^Ig: 1 ^!!^.:/^'!] — aatrl: ' 폐 「「 - - | 

아마 지금 사 람들은 하 루이를 사이에 간 장이나 된장을 만들여 먹 는다고 하면 잘 



@ 지 않을 것 이다. 콩을 티 "지 않을 정도로 팎아서 뜨끈한 물에 담그면 시헬건 물이 
우^ 나는테 그 물에 소금을 넣고 졸이면 간 장처럼 된다. 삶은 콩을 Q 지에 넣어더 

운테 두면 뽀햇: 게 ^^ᄑ 거기 of 소금을 ^ᅵ 고끓 인것이 썩장 bi fc^irr"" 국 
r\. ^"은 꼭 명 태장국 맛과도 같다. ： — ― ,^=== 
=^ 장 철구가 속 성으로 만 들어준 씩 장이나 참나 물김치 는우^ 모 
가 명절성 찬처럼 맛나게 먹던 상등요 ^들이 1 
장 철구는 강넁 이눈을 팎아서 기름을 짜 내군하 였다^ 



r 그 



언 제인가 전 S 병이 었던 백 학팀이 중병에 걸려 일 어나지 못한 
일이 있 었다. 평 시에는 나 무껍질 까지도 « 어 삼키 군하던 그는 죽 
삶은 통 강넁이 죽조차 구 역질이 난 다면서 입에 대지 않았 다. 장철 
구는 눈 속에서 마른 산 채임을 뜯 어다가 물에 불구어 우려 내고그 
것을 삶은 다음 강넁이 눈으로 짠 기름에 볶아 냈다. 그 S 게 만들어 
낸 찔게에 학팀은 입맛이 돌아섰 「' M - ^ " ᅳ 



sa,^ 유^ 의— 《어메 흖:》 였 다:; r 흣대 가 ^aBB _ _ 
s #s 5% !k>i% 대 %%의 m\ 주머숙 그머 니 yf^^iu^ ^ ᅳ 돠 

- 최금 산이나 백 학팀과 같은 애승이 전령 병들은 물 론이고 오중 흡이나 이 등학과 같 
은구대 원들도 장 철구앞 에서는 배고 프다는 소 51 까지도 무립 "없이 털어 놓군하 였다. 
장 철구가 제일 사랑한 대원은 우 el 부대의 막 동이인 《가 마치 대장》 이오 송이었 




^ 장 철구는 그가 먼 발치에 와서 얼씬거 ^기만 해도 치 마폭에 가 
마치를 감춰 가지고 나가서 그의 주 머니에 넣어 주군하 였다. 이오 
송은 그 가 마치를 자기 또 래들과 합께 꼭같이 나누어 먹 었다. 
ᅮ 나는 그런 광경을 볼 때마다 여자가 남자 들보다 자식 들에게 더 
혀 물없고 친밀한 육 친으로 되는 까닭이 어디에 있겠 는가를 생각 
해보았 다. 여 자들이 남자 들보다 자식 들에게 일생 등안더 가까 
육 친으로 되는 것은 자 식들을 먹이고 입히고 보 살피는 일을 주 
모성이 담 당하고 있기 때문 이라고 생각 한다. 후대 를먹여 주고입 
혀주는 ^은 ^들에 월 부싀^ f 공 이다. 

^므로 《어 머니》 라는 말의 참 의미는 먹 여주고 입 혀주는 가 



장 은 혜로운 보호자 라는테 있을 것 ― ― 

ᅳ 이 보호자 로서의 사명을 성 실하게 수행한 장 철구는 우 라 : ᅵᅵ^ 해 J^ — ᅵ l " 

\ 우^ 가 곤 란하게 잠든 깊은 밤에도 그는 다음날 식 사준비 때문에 산 나물도 다듬 
고 망질도 하고 키질도 하 였다. 밤중에 절구질 을해야 할때면 눈 보라가 사납게 울 
부 # ᅩ한지 Ci3 가서 쌀^ 




이오송 



장 철구는 노상 불 앞에서 살 다싶이 하 였다. 그 때문에 옷도 남보다 갑절 1푠1 꿰지 



였다. 



한번은 밀 영에서 오 락회가 벌어 졌는테 그가 지명을 받 았다. 전 우들은 모두 그의 



노래룰 듣고 싶어하 였다. 음식 솜씨는 대 e 한 131ᅵ 노래 솜씨는 어떨 가하는 심정으 
다들 박 수까지 처가더 그가 나 서기를 고대하 였다. 그런테 장 철구는 흘쩍 일어나 

발적인 행등^ 
- 나는 장 철구를 변호 하였다 



어 el 등 절하게 하 였다. 




《철 구어 머니가 노래를 부르지 않 았다고 다르게 생 
각할 것은 없소. 그 어 머니가 대 중앞에 나서지 못한 것 
은 옷차팀 때문 이었을 거요. 등 무들도 보았 겠지만 철 
구어 머니가 기운 옷을 입고 있소. 기운자 ^가 열 군데 
도 더 될 거요. 그런 옷으로 군 중앞에 나서야 할 어머니 

^^정 을 생 ^ IM^iv 7 y '][ 케 v l \ 
\ 오락회 모인 사 람들은 그말에 다같이 공감하 였다. 
사실 장철구 자신도 훗날 자기가 그 때 팥아난 것은옷 

제 때문이 었다고 실토하 였다. ― . i s 
그 후 나는 소 부대룰 테^ 고 전장에 나갔던 기회에 
"I 위해 좋은 옷천 한 감을 마련하 였다. 대원 한 



백 두산밀 영지의 



J 부 



사람을 파 견하여 값 에는구 애되지 말고 제일 좋 은것으 
로 고 르라고 하 였더니 중 년기의 여인 들에게 꽤 어울팀 
직한 회 색목세 루천을 사 왔다. 천 물계를 좋아 하기에 나 



마음을 놓 았다. 



^ 나는 친어 머니가 살 아계실 때에는 옷한벌 장 만해드 ^ 지 못 했다. 소사하 같발속 
의 혀술한 초 가집에 앓는 어 머니를 남 겨두고 남만 원정의 길을 떠날 때 어머 니에게 
드린 좁쌀 한 말조차 우^ 등 무들이 마련해 준 것이 었다. 내가 어 머니룰 위해준 일이 
있다면 오직 한번 팔도구 시절에 고무신 한 켤레를 사올린 것뿐이 었다. 하지만 그때 



고 무신을 사 느라고 쓴 돈도 실상은 운 등화를 사신 으라고 어머 니가준 것이지 내가 
마련한 것은 아니 었다. 나의 어 머니는 자식의 성의는 단 한 조각도 받 아보지 못한 



xfl 세상을 떠나시 었다. 살아서 자 식퍽을 한번도 못 보았고 돌 아가신 뒤에도 아들의 

홁 한 중， 눈물 한 방울 받 아보지 못하고 어 머니는 소사하 강반에 쓸쓸히 묻히 었다. 
- 철 구어머 니에게 옷감을 마련해 가지고 같대의 나의 마음 속에는 생 전에도 사후에 

도 3} 식 mis 본 '친 어머니 훼계 한 연민의 정도 비껴있 었다. 



； 그런테 싸움을 마치고 밀영에 돌 아오니 우^ 가 전장에 나 가있는 사이 장 철구가 
김 주현의 지시로 후방 병원에 갑자기 옮겨 갔다는 것이 었다. 그가 어패서 사 령부작 
식 대에서 일 하다가 한적한 후방댈 영으로 조 등되어 갔는지 그 이유에 대 해서는 아무 
도 몰 랐다. 그 소식을 듣자 등 무들은 한 사 람처럼 서 운해하 였다. 나 역시 혀전한 심 



당시 우^ 부대 에서는 작 식대나 재 봉대， 병원， 병기창 같은 후방기 관들을 
― 후방 부관이 관 할하고 있 었다. 그런 것만큼 후방 사업을 담당한 김 주현이 자기의 
관 할하에 있는 작식 대에서 사람을 뽑아 다튼 테로 보내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었 



고 또 그다지 놀할 일도 아니 었다. 



문제는 사 S 부작식 대에서 만 사람의 존경과 사랑을 받으더 맡은 임무를 충 실하게 

행해 # 장철^ 무슨 이유로 후방 병원에 조동되 었는가 하는 i°m ^ y!^~r 
장 철구와 함께 댈영에 남 아있던 김정 숙에게 알 아보았 더니 그도 그 등기가 무엇 



이 었는지 몰 랐다. 



《후 방병원 쪽에서 철구어 머니를 요구 했거나 무슨 피 치못할 사정이 있 었던가 봅 
니다. 철구어 머니는 울면서 밀영을 떠났습 니다. 어 쩌나도 섭섭해 하는지 우 51 가 막 

김 정숙은 장 철구가 후방병 원으로 떠 나가던 정경을 이야기 하면서 슬 그머니 눈굽 
을 훔치 였다. 그가 눈 물까지 흘^ 는 것으로 보아 장철 구와의 이별이 작식대 원들에 
|fp}S?^^ 만은 를 ：― 크 ^ | 

방 g 야월 을:: g 한 A} 람 pj 럼 가# 「헬 후방 병 원으로 ^fh3i 라도 

내가 돌아온 다 음에나 보냁 것 이지， 그러면 옷 이라도 한 벌 해 입히고 가게 했을 것 
콰닌훼#든 ：！！까 운^ W 가지 들 ^다 . , • 'ᅳ arS| 

Iri^ 나 내가 진 정으로 분노한 것은 김주현 한테서 장 철구의 조등 이유를 들은 다 

i^ni^rr. _ = 
《처는 조 막도끼 사건이 있은 다 음부터 사령관 등지의 신변가 까이에 깨끗한 사람 
gj: i^^Kg ^zjM^I-^ s ᅳ ᅳ ― 표ᅳ ^ | \- 

김 주현이 고백한 장 철구의 조 등이유 였다. 그가 조막 도끼사 건에서 큰 충격을 받 
고 사령부 호위를 잘해야 겠다고 결심 했다면 그것은 긍정 할만한 일이 었다. 사 령부의 
안전을 걱정하 는테서 김 주현은 부대의 모범을 내세 울만한 사람이 었다. 그래서 _뇨} 

는 그를 각별히 사 랑하여 주 ^ 1^, ^ ■ ■ » ' 

서간도 전체가 참군 열의로 끓어 번지던 1936 년 가을에 우^ 는 입대를 탄 원하는 
청 년들로 몇 개의 보충 중대룰 뭇고 교 관들을 파 견하여 곰 의골밀 영에서 그들에 대 
한 속성 훈련을 조직하 였다. 그런테 이 보충 중대의 신병들 속에는 조막 도끼와 독약 
봉지를 가지고 나를 해치기 위해 침투한 첩자도 끼여있 었다. 디;^ 

출 신으로 보 아서는 적 들에게 흡수 될만한 건 퍽지가 조금도 없는 순박한 농사군 
청년이 었는데 적들의 권모 슬수와 간계에 속아서 밀 정으로 전락 되었던 모양이 었다. 
하루는 인민 혁명군 복장을 한 적들이 청년의 집에 뛰 어들어 《비 적》 행실을 하였 

다. 청년이 나무를 해다 팔아서 S 는 어 머니의 약 값으로 마련할 돈도 ^햇 "고 양식도 

털고 닭도 잡고 = 아무튼 눈에 걸 ^ 는 것은 다 강탈해 갔다. 그 뒤로 선무공 작반이 
라 는테서 파견된 놈이 나타나 청년이 당한 불행을 위 로하는 척 하면서 그가 처들의 
요구에 응 해나설 때까지 집요한 반공 선전과 협박을 들이대 었다. 이 S 게 되 어청년 
은본의 아니게 반 혁명의 하 수인으 로되어 우^ 대오 에까지 기 여들게 되었다 ᅩ 
^：^^ 그가 적 에게 매수된 간 a 01 라 는 ᄍ ^a^aaa 로 들 어올때 
혀 끗ᅵ 춤속에 씨 르고온 조막도 끼마처 사령부 주변에 깊숙이 감 추고난 뒤여서 그를간 

_^^ r 불만한 # 적은 누구도 내 지 7T^^ ^ "^-w 

= 어느 날 나는 곰의골 밀영에 갔다가 보충 중대의 신 병들이 더칠째 맨 시래기 죽으로 
끼니를 에우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 었다. 고생을 각 오하고 유 격대에 입대한 사람 
들이 라고는 하나 집을떠 나온 지 몇 팥되 지 도 않고 아직 고난에 익 팥되 지 도 못한 신 

대 원들인 것만큼 사전에 교양을 잘하지 않으면 나약한 생각에 빠질 수도있 었고등 
요할 수도 있 었다. 그래서 나는 그날밤 신입대 원들을 한 자 e ᅵ에 모 여놓고 이런 이야 

《등 무들이 부모 처자가 있는 아늑한 집을떠 나 한 지에서 추위에 떨더시 래기로 
끼니를 에 우자니 마 음에도 등요가 일어날 수도 있다. 그러나 나라를 찾자고 나션 청 
년들이 큰 뜻을 이 루자면 고생스 럽게도 지내도 조국을 광복한 다 음에는 싸운 보람 
을 느끼게 될것 이다. 우 g 는 조국을 광복한 다음 삼천 51 강 토우에 살기 좋 은인민 
의 나라를 세 우고자 한다. 착 취하는 사람도 없고 압 박받는 사람도 없으더 누구나 평 
등한 권 ^를 가지고 골고루 잘사는 인민의 낙원을 세 우자는 것 이다. 공장도 땅도 인 
민의 소유로 만들고 모든 사 람들을 먹여 주고입 혀주고 공부시 켜주고 병치료 해주는 



것을 국가가 책 임지고 하는 민중 제일의 나라룰 세 우자는 것 이다. 그 때에는 세상사 

람들이 우 g 나라에 와보고 부^ 워하게 될 것이다 .》 : ᅳ-. - _y — 

신입 대원들 중에는 적들 에게서 간첩 임무룰 받은 그 청년도 섞여 9J 었다. 청년은 
나의 이 야기를 들 으면서 자기가 놈 들에게 속아서 좋은 사람을 해치려 했다 는것을 

깨닫게 되었고 설사 엄벌을 받는 한이 있 더라도 정체를 밝히고 깨끗이 자수 하자고 

은 결심 히로 _ ^ᅵ § 에세막 도끼와 ^약봉 지를： ^tf 놓고 정 를 : ligl 

었다. 그가 솔 직하게 고 백하였 2T 때문에 우^ 는 그를 관 대하게 용서 ift^a'O:^ 
ᄅ 이 사건은 우^ 의 지휘 관들을 크게 각 성시키 었다. 그들은 자기나 름대로 교훈을 
찾 았다. 어떤 지휘 관들은 사령부 호위를 더 잘해야 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 고어떤 
지휘관 들은입 대심사 룰실속 9J 게 하여 우연 분자들 과불순 이색분 자들이 대내에 끼 
여들지 못하게 해야 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으 더어떤 지휘 관들은 서 간도전 역에서 
ᅳ 적의 주 구들과 악 질적인 반 동들을 숙 청하기 위한 투쟁을 군중적 운 동으로 벌려한 
명의 간 첩이나 밀정도 밀영에 범 접하지 못하게 해야 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 었다. 

ᅳ 뚜김주 현의" ¥각흖끠 호다^ ^ - 복잡한 경지 a 있 ^ 

《나는 그때 우^ 사 령부를 잘 호위 하자면 안팎을 다 잘 살펴야 한다고 생 각했습 

니다. 적이 외 부에만 있고 내 부에는 없다고 e 언할 수 없으더 외부의 적이 우^^ 1 
부에 보 호색을 쓰고 숨어 있는 반동 들이나 등요분 자들과 연계를 가지지 않 는다고 
장담할 수없지 않습 니까. 내가 경력이 복잡한 사 람들을 사령부 측근에 두지 말아야 
겠다 는-생 ^ᅮ은1)ᅵ^문이었습1휜^ ^ X, ^ • >a % ^^^^g^ 

의 말을 들 어보면 결국 장 철구와 같은 《민 생단^ 의 X} 는 사령부 ^작식^ 원으 

잔격 a[9t-ife 호변 었다. _ _ f ' W 1 ^ ' 

― ， 나는 분하고 격한 심정을 금할 수 없 었다. 오직 성실성 하 나만을 가지고 혁명을 
위해 애쓰는 순 박하고 무던한 그 어 머니를 어쩌면 그 S 게도 몰인 정하게 대할 수 있 
0： 말 인가. 매사에 그처럼 대 범하고 용의 주도한 김 주현이 이런 엄청난 실수를 하였 

다고 생 각하니 더구나 참을 수가 없 었다. 나는 그를 불같이 다 불렀다 c ᅳ ᄅ ― ^ 

ᅮ ^ 《동 무가 우^ 의 안전을 위해 늘 마음을 쓰고 있는테 대해서 나는 고&게 생각한 
LI J = 
^그^ 나 오늘은 동 무에게 아 픈말을 좀 해야 겠다. 장 철구어 머니에 대 해서는 동무 
자신도 진 실하고 근 면하고 인 정있는 여성이 라고여 ^번 청찬해 왔다. 그런테 어떻 
게 되어 등무의 마음 속에는 그에 대한 @ 음이 그처럼 쉽게 혀 물어질 수 있었 는가. 
^ 그는 우 5ᅵ 모두의 어 머니를 대신 해왔고 누이를 대신해 왔다. 우 ^에게 하루 세끼 
씩 누가 더 운밥을 지 어주고 누가 더 운국을 끓 여주었 는가? 철구 어머니 였다. 만일 그 
가 나쁜 여자 였다면 우 3 는 이미 이 세상에 없을 것 이다. 우 51 를 해칠 수 있는 기회 
야 일 마든지 있지 않았 는가. 그런데 우^ 는 철구어 머니가 해주는 밥을 수백 그룻씩 
이나 먹 고서도 모두가 건 재하고 있다. 이것은 장 철구어 머니가 의심을 받을 만한 건 
퍽지가 하나도 없는 좋은 여 자이더 지난날 그가 받았던 《민생 e》 협의가 백번부 

- 퐁 을증명 i|"l^?M^t. _: : 느 ᅳ r^-a^p 

김 주현은 훗날 그 날처럼 땅을 많이 뽑아 본적은 없 었다고 나에게 고백 하였다 E 
\ 사실 나는 김 주현이 그 S 게 터무 니없는 실책을 범하 근ᅵ 라고는 전혀 생각지 못하 

였다. 김 주현은 오랜 혁명 경력을 가 s 노련한 군 사정치 일군이 었다. 우 는 늘 한 가 

- 마밥을 먹고 합께 지 냈으더 한 상에 마주 앉아 사업을 의논 하였고 늘 마음과 뜻을 
」， 같 이해왔 었다. 우^ 의 노선과 의도를 누구 보다도 잘 알고 있는 김 주현이 공 산주의 

자 로서의 의 5 ᅵ와 도퍽을 떠나 인간의 운명을 그처럼 모질게 다툰 것은 참으로 이해 



나는 김 주현의 잘못을 계속 비판하 였다. 



《우 5ᅵ 가 마안 산에서 《민생 6》문 서보따 51 를 불살라 버린지 도벌써 반년이 ^ 

었다. 사 람들의 마 음속에 남 아있던 상처도 거의 다 아물 었다. 그런 131 ᅵ 동무는 무엇 

때문에 다 아물 어가는 그 상처자 e ᅵ를 들쑤 셔놓았 는가? 이 제라도 산에서 내 려가기 
만 하면 장 철구는 새 남편을 얻어 가지고 뜨뜻한 가마 목에서 더 운밥을 먹으 더편안 
히 살 수 있다. 그^ 나 그는 그 길을 택하지 않고 우 el 와 같이 고생스 ^운 산 생활을 

하고 9J 다. 혁명을 하자고 결 심했기 때 문이더 우^ 룰 믿고 있기 때문 이다. 그런테 
등무는 그를 사 S 부에서 내보냄 으로^ 우 5 ᅵ가 그에게 준 믿 음조차 기만적 

인 것으로 만들어 놓 았다. 그래 우^ 가 여느 때에는 믿는 척하고 포섭했 
다가 위험할 때에는 서 슴없이 배 척해버 9 는 그런 용렬한 인간 들이란 ~ 
;^fl2t? 믿 음에는 71% 라는 것이 있을수 «A>^^ t—^ 
= 김주 현은그 날로후 방병원 에가서 장철구 를테려 왔다. 다 음날은 ' ' 
재봉대 원들을 다 과대여 그에게 입힐 옷까지 한 벌지어 왔다. 
' 하지 만장철 구는김 주현의 지시 를매번 책 임적으 로집행 하면서 
도 그를 멀 5ᅵ 하 였다. 간흑 밀영의 소로 길이나 식 당에서 ^ 들이 만 
날 때에도 경례만 붙 이고는 침 묵으로 대하군 하 였다. 결론을 받아 
야할 일이 생기면 다른 작식대 원들을 내세워 김주 현에게 보 냈다. 
장 철구가 후방병 원에서 보냁 머 칠간은 시 간으로 셈하면 순간에 지 

나지 않 는다. 그러나 이 더칠을 못 잊 어 장 철구는 오 래동안 마 음속의 



r 참으로 불신이 인간 관계에 미치는 파 괴력은 엄청난 것 이다. 티 끌만한 불신이 일 
생의 원망을 살수 ^！고，환^ 은 우정을 순간에 파괴 해버릴 수 v mm^' ^ 
：： 장 철구가 사 령부작 식대에 다시 돌 아오자 밀영의 활기도 부활되 었다. 음 식맛도 
대등 팥라 졌다. 어^ 지 같은 통강넁 이죽도 이 전보다 한결 더 달게 느꺼 졌다. 그것은 
지성을 다하는 작 식대원 이었기 때문 이다. 사실 장 철구는 솜 씨있는 요^ 사는 아니 
었다. 장 철구는 전보다 더 극성 스립게 일하 였다. 우^ 의 구미에 당기는 것 이라면 

100근ᅵ 길도 마 다하지 않고 구해 오군하 였다. 어느날 나는 19 도구를 지나 가다가 이 

훈네 집에서 병 풍쌈을 먹어 본 일이 있 었다. 생전 처음 먹 어보는 그 쌈은 오히려 부 
루 쌈보다 맛이 나 았다. 밀영에 돌 아와서 한 담삼아 그 쌈맛에 대한 말을 꺼 냈더니 장 

철구는 어느새 수십 근ᅵ 나 되는 19 도구에 팥려가 병풍 나물을 한임 가득 이고 돌아왔 

다. &후^ 는 백-산 §g 계 처 ᅮ밝 S 나물을 찾아내 ,1 ᅭ fa ^= 

장 철구는 습기가 많은 작식터 근처에 나무 가지와 가랑 9i 을 피고늘 새 우잠을 자 



군하 였다. 그^ 는 과정에 그의 오른 쪽팔이 점차 마비되 었다. 엎치테 덮친 격으로 일 



마후에 는열병 에까지 걸리 었다. 



우^ 는 병 치료를 위해 장 철구를 안도현 오도 양차골 안으로 보 냈다. 그때 박정 
과 백 학팀도 < 간호병 ^의 사명 을띠고 그를 따라 갔다. 그 후에는 김 정숙이 그의 병 
간호를 맡아하 였다. 그들이 장 철구룰 거 들어주 느라고 많은 수고를 하 였다. 나도 지 
봉손 전 팥장을 테^ 고 오도 양차에 있는 장 철구의 풀막에 한번 가보았 다. 드 7 1 

E 장 철구는 수 십일만 에열병 을털고 일어 났으나 오 른팔의 마 비만은 고치지 못하 
였다. 그^ 다나니 작식도 변변히 할 수 없었고 총도 제대로 다룰 수 없 었다. 자기가 
부대의 침으로 되 었다는 것을 깨팥은 순 간부터 장 철구는 날마다 고 민속에 모대기 
였다. 그^ 던 끝에 그는 자기가 부대를 떠나야 전우 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게 된다고 

생각하 였다. 1940 년 대초， 우 근ᅵ 가 무장 대오에 그냥 세워들 수 없는 불구 자들과 노 
약 자들을 쏘 련으로 후송할 때 장 철구는 자 청하여 그 대열을 따라 갔다ᅮ _ 
: 작별을 앞두고 그는 자기가 늘 끼고 다니던 은 반지룰 김정 숙에게 주면서 조선이 




「어 I / 



제 16 장 압 록강을 넘 나들며 



독립 되는날 다시 만 나자는 약속을 하 였다. 그^ 나 그 약속은 이루 어지지 못하 였다. 
장 철구는 김 정숙이 사망하 였다는 소식을 만 근ᅵ 타 향에서 들 었던것 이다. 김 정숙이 

선사 하였던 ^ᅫ 은 # 자 조선 물관에 s 열되어 있다. 



장 철구와 함께 우 사 s 부의 작 식일을 맡아한 사람들 가 운테는 연합등 이라는 
이름을 가진 중국인 대원도 있 었다. 그는 중국요 ^를 잘 만들 었다. 장 철구가 성실한 

취 사원이 었다면 연 합등은 솜 씨있는 요 5ᅵ 사 였다. 그가 우 a 에게 온 것은 1936 년 겨 



울이 었다. 



연 합등은 우^ 부대에 입대하 자마자 일 마등안 장 철구의 곁에 있 으면서 유 격대요 



끗1 법을 배 웠다. 그^ 는 과정에 두 사람은 아주 친밀한 벗으로 되 었다. 



장 철구가 쏘 련으로 파송 되어같 때 연 합등은 몹시 혀전해 하 였다. 그는 중 국음식 
한 보따 근ᅵ 만들어 가지고 와서 철구어 머니의 배냥에 넣어주 었다. ᅮ ᅳ ^ 

ᅳ 장 S?£^IPE©1 별을 5 내 아쉬 yiWliST 쇼 ^ ^ 「― ―' r * = 
1 £ 연 합동이 우^ 한테로 오게 된 사연 속에는 희귀한 상 봉극이 있다. 그 상 봉극의 주 
인공이 바로 길 팀에서 교의 계율을 어기고 술과 돼지 고기를 잘먹던 이슬 람교도 마 
이다. 마 금두는 길 팀육문 중학교 시절의 나의 동 창생일 뿐 아니라 팔도구 소학교 



시절의 학우이 기도하 였다. 



■ 팔도구 시절의 연 고자들 가 운데는 인 상깊은 사 람들이 많 았다. 팔도 구경찰 서장의 
아들 여 현장도 나 하고는 범상치 않은 인연을 맺고 있던 사람이 었다. 그도 팔 도구시 
절에 나와 소 학교룰 같이 다니 였다. 여 현장의 아 버지는 우^ 아버 지한테 와서 병치 

료를 받던 3 골 손님들 중에 한 사람이 었다. 그 사람은 신세를 갚는 다고 하면서 명 

-gin 마다 5ii 우 ^ 집 ! 에 "찾 아오군 하 였다. ^ ~^ ' ■ 4 



나는 서간도 지 방에서 부대를 테 a 고 활등할 때 여 현장의 소개로 팔도구 경찰서 



장과도 연계룰 가지 였다. 그때는 여 현장의 아버지 대신 다른 사람이 경 찰서장 
을 하 였다. 그 경찰 서장도 여 현장의 아버 지처럼 양 심적인 사람이 었다. 그는 우 e ᅵ와 
싸우지 않기로 약속한 다 음부터 인 민들이 혁 명군에 보내는 원호물 자들을 하나도 
다치지 않고 다들여 보내 주군하 였다. 그래서 우 근ᅵ 는 장백 현내의 다튼 고 장들은 다 

^fa M 도^£구 만은 »^^ᅵ ^ a grr ■ - 1 ： \ ᅳ， ᅵ 

% 마 금두는 성격도 특이하 였지만 사 생활도 남다 른테가 있 었다. 그는 중학교 시절 

에 벌써 결혼을 하 였다. 그것도 ^ 꺼번에 두 여 성에게 장가룰 들 었다. 그의 두 안해 

는 ^^ ！간이 였 다. ■ ― ᅭ ^ᅳ "^" ― " ― ᅭ 



처음에 마 금두는 자 매중의 언니와 연애를 하여 약 혼까지 하 였다. 그런데 언니의 
심 부름을 하던 등생이 마금 두에게 반해서 상 사병을 앓게 되자 자매의 부 모들은 딸 
형제룰 모두 마금 두에게 맡 겨버^ 었다. 돈 부자인 마 금두는 처부 자로도 되 었다. 
"r 나는 감 옥에서 나와 길림을 떠난 다 음에는 마 금두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런테 운명의 변퍽 이라고 할가. 이 번에는 서로 총부 5ᅵ 를 맞대고 싸우지 않으면 
안되는 적으로 맞서게 되 었다. 우 가 백두 산에서 나와 싸우던 첫해 겨울의 일이었 



마 금두는 이 도강에 등지 



ᅳ 고있던 위 만경찰 《토벌 대^ 대장이 었다. 이 도강은 



곰 의골밀 영에서 제일 가까운 거 5 ᅵ에 있는 적의 중요한 《토 벌》 거점이 었다. 이 고 

장에는 위 만경찰 《토 벌대》 의 무력과 합께 합흥 74 연 대에서 파견 되어온 수백 명 

의 일휸^ 토벌 #'네 배: Ji^riWi^yLi - | ^| 

나는 처음에 마 금두가 위 만경찰 《토 벌대》 우두머 ^ 노룻을 한다는 것을 모르고 
있 었다. 그런테 그 해 가을 두 번 패인가 세 번 패인가 이 도강을 쳤을 때 우 근ᅵ 대원들 
이 도망친 위 만경찰 《토 벌대》 대장의 집을 수색 하다가 권총을 쥐고 숨 어있는 대 



세 기오ᅡ 더불어 



마 금두가 길 팀에서 결 혼식을 할 때 나도 초청을 받고 거기에 참가했 었다. 그래서 
그 여자를 인차 알아보 았다. 그 여자도 역시 나를 알 아보았 다. 아주 극적인 상봉이 

여인의 말에 의하면 마 금두는 어느새 네 아이의 아 버지로 되 었다고 하 였다. 자기 
는 아들 들을 낳았고 언니는 딸들을 낳았 다는 것 이다. 그 러면서 나에게 자기 남편 
이 지금도 길 팀시절 이 야기가 나오면 김성주 션생을 외우군 하는테 선 생님은 어떻게 
되어 《김 일성 공비》 무 e ᅵ에 기 여들게 되었는 가고물 었다. 그는어 제날의 김 성주가 

이^ 는것을 = 모 르고있 « 다. ᅵ " ： ' ᅵ. r ^ - 

<당 신들이 <c 공비대 장> 이라고 말하는 김일 성이란 바로 나다. 우 5 ᅵ는 공비가 
아니라 조중 인민의 적인 일 본제국 주의를 반 대하여 싸우는 혁명군 이다. 남편이 오 

면 내 인사를 전팥해 팥라. 지 난날의 우정을 가지고 등창생 으로서 S 심으로 권고하 

는데 여기서 승 산없는 싸움을 하 느라고 하지 말고 슬 그머니 피 하라고 하라. 피할 수 
없으면 《토 벌》 에 내몰 5 ᅵ 더라고 흥내만 내라고 하라. 우 5 ᅵ는 악질 적으로 처항하 
는 위 만군은 치지만 그렇지 않은 위 만군은 너 그럽게 처^ 한다. 나는 마 금두가 왜놈 
들의 총알 받이가 되 는것도 바라지 않으더 혁 명군의 총에 맞아 죽 는것도 바라지 않 
, 는다. 그는 우^ 의 벗으로 되어야 할 사 람이지 원쑤로 되어야 할 사람은 아 니다. > 

： 마 금두의 부인은 <c 김일 성공비 도»이 위 만군에 대 해서는 함부로 총 질하지 않는 

다는 것을 남편도 잘 알고 있다고 하 였다. 인민혁 명군의 야간습 격조가 곰의 골어귀 
전투때 적숙 영지를 기습 하면서 일 본군의 천 막들만 답 새기고 위 만군의 천 막들은 치 

지 않았 었다. 이 사실을 알게된 일본군 ^토벌 대>의 우두머 ^들은 그 분 풀이로 싸 
:m] 참가 §ps | "ᅵ^ 군%교©을" 모 정살해 버 다 .， —- ：」 ^ 
- 마 금두가 그 끔쩍한 참살을 가 까스로 모면할 수 있은 것은 감기룰 핑계로 ^토 
벌》 에 참 가하지 않은 퍽분 이라고 하 였다. 아마 마 금두는 이 사건을 계기로 하여 우 
ᅳ대^ ^jj^^s 도 컷 ^z},!^. _m ^ " r T - 
_ 마 금두의 부인은 김일성 부대가 왜 위 만군에 대해서 그 s 게 관대 한가를 이제는 
알만 하다， 성주 선생이 학창시 절에도 늘 조중 친선을 강조 하였고 중국의 학 우들과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 었다는 것을 우 e ᅵ도 잘 안다. 거기에 대 해서는 우 5ᅵ 남편도 
자주 말해 왔다. 성주 선생이 중국사 람들을 그처럼 아끼더 관대한 마음을 가지고 위 
만군을 대해 주는테 대 해서는 고 a 다는 한 가지 생각뿐 이다， 남편을 설 복해서 두 번 
다시 혁 명군에 총부^ 를 돌^ 지 않게 하 겠다. 남편도 김일성 대장이 어 제날의 김성 
；주 천 ^이 ^는 걸ᅳ^던^ᅡ 숙 고하게 될^ 이라 고^ 택내^ m ^ —- ^ 

는 마금 ¥i] 부 인에게 역사에 오명^ a^^^Ti^ 않도록 남편 을잘설 
복 하라고 거듭 당부한 다음 그와 요 e ᅵ사를 돌려 보내고 이도 강에서 철수하 였다. \ 

^^5 1 싶는 ZLg "가지 않고 우^ 를 와서 입대를 청 원하였 

다. 그가 바로 연 합등이 었다. 그는 마 금두의 안 해들인 두 자매가 한 남편을 놓고 자주 
싸움을 하는 짬에 끼워 시 달팀을 당 하기에 지쳤 다면서 혁 명군에 받아 팥라고 청원 

《나는 마금 두대장 한테서 김성주 선생에 대한 이 야기를 많이 들었습 니다. 그 김 
성주 선생이 바로 김일 성장군 이라는 것을 알 게되니 장 군곁을 떠나고 싶지 않습니 

다. 장 군부대 에 ᄍ^^^ ,게_ jj^^l 오 ^ ~ 

_ 나는 그의 청을 받아주 었다. 그 무렵에 위 증민이 힁 산후방 밀영에 와서 병 치료를 
받고 있 었는테 그에게 중국요 ^를 만들어 줄 수있는 요 근ᅵ 사가 생기게 된테 대하여 



기쁘게 생각하 였다. 그의 구미에 맞는 중국 음식을 지 을만한 작식 대원이 없 어서사 
실은 나 뿐 아니라 김주현 까지도 몹시 난감 해하고 있던 터 였다. 수 
ᅮ나는 연 합동을 한동안 위 증민의 곁에 가서 일하게 하 였다. 위 증민은 연 합동이 일 
류급 식당에 보내도 손색 이없을 재 능있는 요 5ᅵ 사라고 하면서 그를 몹시 사 랑하였 

S 

연 합동은 그 때부터 1945 년 9 월， 일제가 패 망하고 우 5ᅵ 가 조국에 돌아올 때까지 
오 래등안 우^ 곁에서 작식대 원으로 일하 였다. 그는 같은 감을 가 지고도 별의별 요 
^ 를 다 만들 어냁줄 아는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있 었다. 그는 밥은 큰 가마에 해야 
맛 있다고 하휙서 언제나 큰 가마룰 지고 다녔다 .ᅳ | ᅭ 그 ' W I 

^1940 년대 전반기 쏘 만국경 지대의 훈련 기지에 가있을 때 우 근ᅵ 는 중국등 무들과 
합께 쏘 련동무 들과도 연 합군을 편 성하고 종종 합동 훈련을 하 였는테 그털 때마다 
연 합등의 요^ 솜씨가 일마나 소문 났던지 중국측 지휘 관들은 물 론이고 쏘련측 지휘 
관 들까지 우^ 부대의 야전 식당에 뻔 질나게 찾 아들군 하였다 .f , = ~ 1 
^어느 날 주 보중은 연 합등이 차려준 중국 음식을 먹 고나서 우 5ᅵ 에게 그를 팥라고 
농을 하 #ᄑ 그런테 안길 동무가 마침 잘되 었다고 하면서 그 농을 받 아^ 겼 
- 이 말이 진 담처럼 전 달되어 연 합등의 귀 에까지 들어 갔다. 연 합등은 울상이 되어 

■ 를준 * 를 j 국^ m> 긴 cte 게 Am^Tm^wr^ ^ ^^^ ^E 
£ 《어느 부대에 념 어가겠 는지는 모르 겠는테 등무를 탄내는 사 람들이 많아서 야 e 
났고. 쏘련등 무들도 등무를 달라는 구만. 만약 쏘련등 무들이 더 조르면 쏘 련측에 뇜 

m ^ j ；' 1 ᅵ ^ » , ^ = - '』 _1 a 

나의 fir 연— 합등은 틜 : 짝뛰' 혔끼 ^ f - 
그는 중국 부대고 쏘련 부대고 다 가지않 겠다고 하면서 고 집스레 나를 바 라보았 
「h 

7. 그 말이 빈소 5 ᅵ가 아 니라는 것을 우 5 ᅵ는 일본의 패망 직후에 절실히 깨달았 다. 해 
방된 조 국으로 나올 때 나는 연 합등을 불^ 놓고 10년 가까운 세월의 수고를 치하해 
준 다음 그를 주보중 부대에 편입시 키기로 한 당 조직의 결정을 전팥하 였다. 주보중 

€ e^^ofx} 기 부 대혜. 오현 연대^ "튜71#다고 ^속하 a 다. : 13: 표 ^= 

ᅮ 연합^은_그 말을 듣 XU 향 2 ᅵ를 꼭 ^을 테려가 ^하 였다. ， ^ 

이제는 장군님 곁을 떠 나서는 못 살겠습 니다. 내가 중 국사람 이라고 해서 꼭 중 
국에서 살아야 한다는 법이야 없지 않습 니까. 연대 장이고 뭐고 다 싫으니 나를 장군 
님 곁에만 있게 해주십 시오. 왜놈의 총 칼이나 만주 바람도 끊지 못한 정인데 국적이 

fl "르다 JL^S 을 억지 줄ᄈ ^ QOK^l va ^ : w - 「' " 1 

연 합동의 말은 나를 감 동시키 었다. 그가 한 말에는 혁명의 길에서 동지룰 위해 피 
도 흘 51 고 눈물도 뿌 5ᅵ머 산전 수전을 다 겪어본 사람 들만이 가질 수 있는 인 생관이 

집 약되어 9J 었다. 그의 말과 같이 사람은 산천에 매여 사는 것이 아니라 인정에 매여 

산다고 할 수 있다. 백두 밀팀과 만주광 야에서 항일투 사들을 하나의 큰 가 정속에 묶 
어세 운것도 역시정 이었고 사랑이 었다. 인간이 사는 곳에 정이 없고 사랑이 없으면 

:= : 연 합동이 우^ 룰 따라가 겠다고 적극 적으로 간청 해나션 것은 국 제주의 정신의 승 

나도 역시 연 합등을 데 여주고 싶지 않 았다. 그래서 소원이 정 그 S 다면 동무가 하 
고 싶 은테로 하라， 난들 왜 등무와 혜 여지고 싶겠 는가， 나는 국적을 상 관하지 않는 
다， 다만 동무의 입장이 딱해 질가봐 심 사숙고 할뿐 이다. 등무도 알 다싶이 지금 중국 
은 내전 전야에 있지 않 은가， 우 근 ᅵ는 중국 혁명을 돕기 위하여 강건을 비룻한 수많은 
조선인 군정간 부들과 투 사들을 보내 겠다는 것을 주보 중에게 약속하 였다. 조 션사람 



이 중국 혁명을 도 우려고 할 때 중국 사람인 연 합동이 자 기나라 혁명 을외면 하고조 
선으로 간다면 다들 이 상하게 생 각하지 않겠 는가， 등무 자신도 결코 마음이 편안할 
수 없으 리라고 생각 한다고 하였 다. ^ ^ 

연 합등은 중 국으로 가는 길을 택하 였다. 그는 중국 혁명이 승 e ᅵ한 다음 조션에 나 
가 살 겠으니 그 때에는 평양 미인들 중에서 색 시감을 꼭 구해 달라고 하면서 농까지 
하 였다. 하지만 우 51 는 그 청을 들어줄 수 없 었다. 그가 연 대장이 되어 장개 석국민 
당군 대와의 전 투에서 용 S 을 떨 치다가 전사 하였기 때문 이다. 그 슬픈 소식을 듣고 

나는 그를 조션예 테리고 나오지 못한테 대하여 후 였다. 그 a 나 연 합등은 국 

©era 기^ 속힉 1 영원 if 살^ 남^ I 향 ^ r^ia^fr 1 * 1 ' lW ■ s| 

연 합등이 조선에 오 지못한 대신먼 중앙 아시아 지방에 가 있었던 장 철구가 전후 
에 우 g 를 찾아 왔다. 그가 온지 일마 안되어 백두산 시절의 옛전 우들이 한자 근ᅵ 에 모 

51 었^ 장철^ 는 ^에" # 전화를 ac>jfr^= v ' 

《장 군님， 옛날 백두 산시절 등 무들이 다모 였는테 시간을 내여 와주실 수 없겠습 
니까? 스무 해만에 만든 통강넁 이죽을 장군 님께도 한 사발 올 ^ 고싶어 그럽 니다. 

제가 만^ 국에서 빈 손으로 오 다나니 장군님 7 게 올릴 것이란 통강 넁이죽 뿐입니 

: 나는 h^^^^^p 나 같 형 편 1 " 7 - ^ ^ 

《고 9 지만， 나는 지금 지 방으로 떠 나자던 참입 니다. 인 민들의 약속한 걸 음이여 

향어길 수가 없으니 5 날 # 이루어 주십시 9 하= ᅵ _ -EL. '：^ ^ 
|p 날 옛 전 우들은 백두 산에서 그랬던 것처럼 장 작불로 끓인 통강넁 이죽을 팥게 

^IwrMf vn「h ~ ᅭ ^ _ 

후부터 i 균 s ^ 산^ ^^무치^란워질 때면 장 철구어 bif 통^ 

_쒀 달 aai z ¥^} 군" 하% 「ᄁ r ^ 

장 철구는 우^ 집 대문 맞 은편에 있는 둔력에 자 ^ 를 잡고 살 았다. 그는 우 ^ 집 
에 자주 드나들 었다. 나도 어^ 다 짬을 얻으면 장 철구의 집으로 건 너가군 하 였다. 
조국에 돌아와 살면 서그가 한주되 는일은 자 라나는 새 세 대들이 백두 산에서 싸 

^» ^^^4 대 쁘 이 야기를 g ^U^hrJliku m 시 ᅳ ^ — yT i " 들 

철구는 i982\do^^g^LMFiir , ― — 읗 i m ^~ \ 

^ 그의 사망은 나에게 큰 충격을 주 었다. 나는 그가 세상을 떠났을 때 친어 머니가 

돌 아갔을 때처럼 비통한 감정에 a 싸이 었다. 그 는모든 정성을 다하여 나를 친등기 

처럼 극진히 돌봐주 었다. 그것은 사실 친어 머니의 사랑에 못지 않은 사랑 이었다 r 

~ 우^ 는 혁명 무력전 설에서 커다란 공적을 쌓은 투 사들과 꼭같이 그의 장 례식을 

ᅵ;^ ui V crf^ii u^^H ^ — -j ~ V 

_ 그 평범한 여성을 후 대들이 길 이길이 9J 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대 성산의 혁명열 
사 릉에는 그의 흥상을 앉 혔으더 그를 원 형으로 한 에 슬영화 《만 병초》 도 만들었 
L1 r ^ ^ _ ᅩ r ― = 

_ 우 e ᅵ가 평 양상업 대학에 장 철구의 이름을 달았을 때 우^ 인민 들은한 사 람같이 
기뻐하 였다. 그들은 평 양상업 대학에 평범한 작식 대원의 이름을 붙인 것은 직업의 
귀 천을가 e ᅵ지 않고 우 근ᅵ 인민의 생활상 편의와 식의주 를위해 노고를 바치 는봉사 
일 군들과 숨은 영 옹들을 높이 내 세우는 우 근ᅵ 식 사회 주의제 도하에 서만이 있을수 

할는ᅳ ^이 라 a sm 서 감 기^ i^M^fS^ ^1 ᅵ -^j^^ 

- 평 양상업 대학을 장철 구대학 이라고 명명 할때우 5ᅵ 는 후 대들이 장철 구처럼 혁명 
- 임폭에 # 실한 일곪하 a 라^ 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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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7 장 조선은 살 아있다 



1. 보 천보의 불길 [1】 




보천보 전투의 역사적 측면에 대 해서는 이미 많은 사 람들이 충분히 연 구하고 이 



ᅣ기하 였차만 01 전투를 직접 조 직하고 지휘한 나 에게는 정신적 체험이 난추^ 거 ᅳ：; 

： ^들이 적지 않다. 지금도 반세 기전에 있었던 가지 가지의 정 경들이 생 생하게 떠오 ᅴ 

^「ᅵ ― ■ == ' I 

천보전 투르^ 마^ ^찰던― g 이 ^을^ 한 어머 니와그 싱 븀과 3— 

은 사변이 었다고 할 수 있다. 조국은 보천 보에서 울린 총소^ 룰 계기로 하여 자 기를ᅳ | 

z~ 가장 아끼고 사 랑하는 충직한 아들 딸들을 만날 수 있 었다. 다르게 말하면 이 전 투는ᅳ ！ 

* L 망 국사의 흐름을 광 복에로 돌려 세운결 정적인 계기의 하나였 다고도 표현 할 수 

~ u. ^ 

= 나는 조국해 돌^ 항 일ᅭ무 쯔ᅵ 기의전 투^ 들련 달 etfeg: 계 €자 ^ 

^ 잃^ 효 j 에 ItfTffl 파 T^^l 보 전투에 대 C 서 말 해주군 하 였다. 전ᅮ^ M 면 이 ■ 

：ᅵ^_^ 보다 규모 |£휠 씬 더 #if^of! 파^ 있 었다. 보 천보를 칠 때 우^ 가^ 

™^^^~Al-43 일마 되지 않 는다. 그 럼에도 불 구하고 나는 항일전 찌시의 주 ， 
z: 요전 투들을 소개할 때면 언제나 이 전투를 댄 웃자^ 에 놓군 한다. 그것은 내가 이 ^ 

ᅳ 전투를 그 어느 전투 보다도 특별히 중 시하기 때문 이다시 시 „ ᅳ—^ ； , ！ 
ᅮ ^ 보천보 전투에 대하 여서는 많은 사 람들이 흥미를 가지고 대하 였다. 적측의 손실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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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라든가 피 해정도 같은 것은 이미 전투 직후 지상을 통해 소개되 었으니 새 삼스럽 
게 확인할 것도 없 었지만 그 작전의 동기에 대해 서만은 누구나 호 기심을 가지고 있 
었다. 요컨대 어떻게 되어 보천보 전투를 하게 되었 는가， 국경 부근에 그런 정도의 고 
을들과 촌 락들이 수십 개나 되는테 유독 보 천보를 친 것은 무엇 때문이 었는가 하는 

것 이다. ： - ᅳ ： —"ᅳ 

우^ 가 보천보 전투를 조직한 목적은 넓은 의 미에서 보면 민족 재생의 전기를 마 

련하 려는테 9J 었고 좁은 의 미에서 보면 항일혁 명투쟁 에서의 결 정적인 단계， 질적 

비약을 01 론 ^ if ^Sy^^^ l 말할 수 'V1JL1 ᅮ - I 

조선의 민 족사는 피 눈물로 일룩져 9J 었다. 이 피 눈물은 일제가 강요한 것이 었다. 
그래서 우 근ᅵ 민족은 항전을 개시하 였다. 무장 투쟁은 조선의 아 들들이 선택한 항일 
의 지이고 수 ^ 이었 다. 우^ 는 반제반 봉건민 주주의 혁명의 구호룰 들고 한편 으로는 
무장 투쟁을 하고 다른 한편 으로는 당조직 건설을 하고 또 다른 한편 으로는 통일전 
선 운등과 반제공 등전션 운등을 하면서 항일 혁명을 추 진시켜 왔다. ― ^ 

이 길에는 난관도 많 았다. 어떤 사 람들은 조션 사람이 조션 혁명의 구호를 들고 싸 
우는 것 까지도 범죄시 하면서 처들의 당 근ᅵ 당락에 복종할 것을 요구하 기까지 하였 

으 ᅵ ᅵ ― 

우 쯔ᅵ 는 혁명의 길에 나션 첫 날부터 언제나 사고의 출 발점을 조션 혁명에 두 었다. 
몸은 비록 이국에 있 었으나 마음은 항상 조국에 가 있었고 주국의 등포 들에게 가있 

었다. 1920 년대 후반 기부터 우^ 가 이국 땅에서 한 모든 일은 다 조국을 위한것 ，조 
국의 해방을 위한 것이 었다. 우 근 ᅵ는 조선공 산주의 자들이 조선 혁명의 기발을 들고 
투 쟁하는 것이 우^ 의 당당한 권^ 로 되고 의무로 된다는 데 대하여 강 력하게 주장 

^m^r^^=^ ~~r 4**^ y ᅳ 1 -"^ = 

남호 두회의 에서는 다른 일련의 문 제들과 합 7 게 무장 투쟁을 국 내에로 확대할 때 

한^^ 가 중요^ ᅵ ^3^"^=! _lr-^ 표 _ tf 내 
이 회의를 통해 표현된 조션공 산주의 자들이 지향은 조선에 나가서 총소^ 를 크 
게 내자는 것이 었다. 바꾸어 말 한다면 활동 판도를 국내깊 이에로 확 대하여 조선혁 

명을 앙양시 키자는 것이 었다. 1930 년대 전반기 까지의 우 e ᅵ의 주되는 활등 판도는 

만주 지방이 었다. 항일 유격대 창건을 전후로 하여 국내에 도여^ 번 드나들 었지만 

그것은 제한된 활동이 었다. 1930 년대 전 반기의 우 e ᅵ의 활동은 주로 힘을 축 적하는 

Q 계라고 할 수 있 었다. 조선공 산주의 자들의 무장 대오는 여^ 개의 사 3 을 이룰만 

x] 장성하 였다. 이 힘을 가지고 국내에 나가면 못해냁 일이 없 었다. 백 두산에 를고 
gjO}^gf 삐 1 개자 단， 관모 봉에도 1 개사 Q， 태백 산에도 1 개사 리산에 

도 1 개사 Q: 하는 식으로 사 방에다 무장부 대들을 파 견해서 근 거지를 건설하 고적들 
을 연거퍼 답 새기면 조선 반도를 죽가 마처럼 끓게 할 수 있 었으더 2 천 300 만 조선민 
족을 전민 항쟁의 마 당으로 모조 근ᅵ 불^ 냁 수 있 었다. 결과적 으로는 우 근ᅵ 자신의 힘 
으로 조국 해방의 숙원을 팥성할 수 있는 대 통로를 열 어놓을 수 있 었다. 이것은 남호 
두와 동강， 서강 등 지에서 열린 일련의 회의 들에서 거 듭되는 논의의 대상이 되었던 

Ei^f 의 - 요구， fi" 일^^ 전의 ^^(^^=^* 

1937 년 봄에 우 근ᅵ 는 서 강에서 수 년간에 걸친 무 장투쟁 과정을 총화 하면서 대부 
대 에의한 국내 진출을 당면과 업으로 내 세우고 그에 따라 몇 가지 실 무적인 조치를 
취하 였다. 그 조치에 따라 혁명군 무력을 3 개의 방향으 로진출 시키기 위한구 체적인 
군사 작전이 세워 졌다. 그 작전에 의하면 최현 부대는 무송으 로부터 안도， 화룽을 거 
S 두만강 연안의 북 부국경 일대로 S 출하게 되어 있었고 다른 하나의 역량은 임강， 
장백 일대로 진 출하게 되어있 었으더 내가 인 솔하는 주력 부대는 적의 공격이 두 부 
대에 집중될 때 혜 산쪽에 처들 어가서 한바탕 총소^ 를 내는 것으로 되어있 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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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전의 총적인 지 향점은 국내의 적을 치는테 있 었다. 임강과 장백 일대에 진 출하게 
되는 2 사 부대의 활등도 기실은 국내에 진 공하게 될두 부대의 활등에 대한 배후지 
원을 목표로 삼고 있 었다. 그런 131 ᅵ 적지 않은 우 근ᅵ 인민들 속에는 일 본군의 강 대성에 
대한 일종의 환상이 조 성되어 있 었다. 그들은 일 본군이 만주를 단숨에 삼켜버 끗 ᅵ는 
ᅭ 것을 보고 깜짝 놀라서 세상에 이런 군대를 당해냁 군대는 없다 고까지 생각하 였다. 
심지어 어떤 사 람들은 일본과 같은 강국을 상대로 하여 독립 전쟁을 벌 인다는 것은 
닭알로 바위룰 깨 겠다고 펌 벼드는 것과 같이 황 당하고 무모한 짓 이라고 하였다 ᅭ 
^ —- 여 러 가지 정 후들로 보아 일제가 중국관 내에로 침락 전쟁을 확대하 ^라는 것은 
ᅭ: " 불을 보듯 명백한 현실로 되 었다. 중일 전쟁은 시간문 제로만 남아있 었다. 일 본군이 
ᅳ ^ 기세등 등해서 전쟁의 불길을 넓혀 가는테 따라 무적 황군에 대한 공포와 환상은 점 
_ ᅳ점더 커질 것이 었다. 적의 강 대성에 대한 환상은 혁명의 식을마 비로만 들려면 일본 

^ 『：세 ：히하 신화를 깨 뜨려버 ^ 지 않으면 안되 었다. 일 본군이 강군 이기는 하지 ^좃！ 
ᅭ 면 꺼끄 러뜨릴 수도 있고 괴 멀시킬 수도 있다는 것을 직관 적으로 보여 주어야 하였 

t ᅳ^ 우^ 가 한 5 년등안 북 간도와 서 간도를 중 심으로 하여 벌인 무장 투쟁은 일본의 신 
^= 화를 여지 #T5Hfl 뜨편버 5 ᅵ 었다. 그러나 흑심한 보 도관제 와 왜곡된 ^imH^f^ 

우 el 군대의 전파는 국 내깊이 에까지 사 실대로 늴 ^ 알 려지지 못하 였다. ᄃ 됴" 

HilBH ilpl 우 5 ᅵ가 대 부대로 ^ 내에 처들 어가게 되면은 나라 강산이 경탄과 감격 

발칵 뒤집 €—고 @^#^« %¥시：2；£ 선을 ^axi^^ 대^ 할 

ᅳ i 것이 다. 조국해 방을 이 룩 할수있 는조선 의혁명 군대 가 한다는 긍지 와 자부심 ， 이 것 

jpi I 야 찌 c^vwsyoi^ 국^^ ^^감 히 떨 ^^국 4^ w 관 jj-xT 

ᅳ^^ 사 초 인 ^^Ui ^ J- r ^ m ^% ^ " 

f_ " i 이것이 바로국 내진공 작전에 일관 되어있 는우^ 의 전릭 = 적 의도 였다. = — ― 
나는 그 당시 두 가지 점에 사색을 집 중하고 있 었다. 하나는 군사 적으로 국내의 
효충지 m 을 를^ ^활: yg} 에 #^ ^}^^p-p^#W^ ^^직 망 
ᅳ〜 을 조 밀하게 펄처서 전민을 반일 항전에 준비시 키자는 것이 었다. 그래서 조국을 해 
£ 방할 수 있는 결정적 시기가 도래할 때 무장 투쟁과 전민 봉기룰 배 합하여 일제룰 격 
ᅳ 멸하고 독립을 실현 하자는 것이 었다. 이것은 피와 땅을 많이 바^ 야 하는 어려운 전 
락이 었지만 팥 e ᅵ는 할 수 없는 길 이기도 하 였다. 백두산 지구와 서간 도일대 에서의 
= 우^ 의 모& « 등은 이 a3 의 실현에 철처 히궤 ^ 지고 있 었^^ ^^^^^^ 
I 국내 진공을 앞둔 때의 나의 제일 큰 관 심사는 조국의 실정을 깊이 요 해하는 것이 
^ 었다. 출 판물만 으로는 국내의 실정을 속 속들이 다 파악할 수가 없 었다. 그래서 나는 
1 국내에 갔 다오는 공작 원들과 담화를 많이 하 였다. 경우에 따 라서는 국 내에서 활등 
= 하는 ᅵ지 속직 원들을 불^ 다가 실홍을 ,m 기도 하 였다. 실정 자료늘 셋로할 
통계 수자나 충 격적인 사 건에만 있는 것이 아니 었다. 장 마당풍 경이나 길가의 객주 

z~ 집에서 울려 나오는 아낙 네들의 벽두 5 ᅵ 에서도 우 5 ᅵ는 어용 신문의 눅거 5 ᅵ보 도기사 

ᅭ z 에서는 불 수없는 주요한 자 료들을 모을 수 있 었다. ： ^i—^ r'^r^isj 

그 자료 들가운 테서도 우 5 ᅵ가 제일 중시한 것은 인 민들의 동향이 었다. 인 민들이 
1 ᅮ 어 B 고통을 겪고 있으더 무엇을 생 각하고 있는가 하는 것들이 우^ 의 주되는 관심 



그 해 4 월이 아니면 5 월이 었다고 기억 된다. 만 포쪽에 나 갔다가 돌아온 한 무장소 
조원이 나에게 사업 보고를 하다가 산 중에서 목격한 사실 이라고 하면서 이런 이야 

tic nmn = 

《글쎄 팔다 el 가 5J 가락 같이 여 €1 10 살 되나 마나한 사내 애들이 솔 발에서 삭정 
이를 줏고 있지 않겠습 니까. 알 아보니 학 교에서 일결에 조 선말을 한 것 때문에 매를 



세 기오ᅡ 더불어 



l.i 보 천보의 불길 (1) 



맞고 벌금을 무 느라고 나무룰 한다는 겁 니다. 그 애들은 모두 보 통학교 2 학 년생들 

― ： 무장소 조원이 그 아이들 한테서 들은테 의하면 일본인 교원은 목 검으로 아 이들의 
：」 다 5 ᅵ와 잔등을 굴멤이 지게 두드 려패고 머 5 ᅵ에 물통을 뒤집 어씌워 운 등장에 장시 

간 끓 어앉히 었다고 한다. 그^ 고 벌 금까지 요구하 였다는 것 이다. 그 학급 에서는 조 

^= 선말을 한마 디하면 5 전， 두 번하면 10 전， 세 번 이 상하면 퇴학 이라고 하 였다. 다른 
- 학교나 학급들 에서는 아직 그런 규정을 내지 않 았는데 일본인 교원이 담당한 그 학 

^= 급만은 유독 《 국어상 용>8 강요 한다는 - 
^=1 일본사 람들이 조 선말을 한 아이들 한테서 벌금을 받아낸 것 자체는 별로 놀라울 
르 혓도 없는 일이 었다. 나라를 통채로 빼햇 "은 일제가 무슨 짓인들 못하겠 는가. 나는 이 
전에도 조션 총독부 당국이 조 선사람 들에게 일본말 사용을 강제로 내^ 먹이지 못해 
=. 안팥 한다는 말을 많이 들어왔 었다. 경상 북도에 있는 어느 한 보 통학교 에서는 벌써 

^^1931 년 말부터 강 제적인 방 법으로 조 선말을 쓰지 못하게 하 였다. 1937년 봄에 총 
^= 독부 당국은 조선의 각급 관공청 들에서 일체 공문서 작성을 일본 어로할 테 대한 지 

=fr 이 모든 사 실들은 일본의 치하 에서는 달 ^ 될 수 없는 필 연적인 것이 었다. 그것은 
ᄍ 삼스^ 운 현상이 아니 었다. 그 럼에도 불 구하고 나는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다잡 
을 수 없 었다. 

초 사람이 말까지 빼헷 "기면 한 민족 이기를 그 만두는 것이더 민족이 민 족어룰 빼헷" 
=, 기면 한 민족 이기를 그 만두는 것 이다. 민족의 정표가 운테서 피줄의 공 통성과 합께 
^ 언어의 공 통성이 가장 중요한 요소로 된다는 것은 세상이 다 공 인하고 있는 바 이다. 

민 족어는 민족의 정신 이라고 할 수 있다. 그 러므로 언어를 ^햇 "고 말 살하는 것은 
^-^ 1 족의 전체 성원들 에게서 혀를 잘 라내고 일을 ^헷 "는 것과 같은 잔학 무도한 짓으 

된다. 영토와 국권을 잃은 민 족에게 남ᅭ는 것이란 g 쮸와 a£^iij 8L^— ^ 
그 런즉. 일본제 국주의 자들은 조 션민족 전부를 숨쉬는 시체로 만 들려는 것 이다. 
. — <황 민화: >의 본직은 조선사 람들을 일본사 람들과 꼭 같은 <a 등국민 ^으로 만들 
어서 흰 쌀밥을 먹이려 는것이 아 니고아 침마다 《궁성 요배》 나 《신사 참배》 를하 
여 《황 국신민 서사》 를 외우는 일본 국민의 종 복으로 만들 려는테 있 었다. 
^ = 언어룰 빼헷 "는 것은 몇몇 사 람들의 불 행이나 희생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 었다. 그 

§ 겨레의 운명^ ^#되 는^ DS 서 2fygo 만 등포를 한 줄에 세 워놓고 그들 

' 모두를 한칼로 처없애 는것과 같^ 살륙 6 ᅵ나 다름없 

= ； 식 민주의 자들의 첫 째가는 특성이 야 만성과 람 욕성， 철면 피성에 있다는 것은 하 
^ 나의 상식 이다. 국적과 피 부색에 관 계없이 남의 나라를 강탈한 자들은 모두가 포악 
^= 하고 교 활하고 후안 무치한 놈들이 었다. 그^ 나 나는 다튼 나라의 말과 글을 는 
^ X} 들 ，다^ ~라 사 금 처들의 신사앞 g 
— ^"g^- 하게 하는 그토록 야 비하고 뻔 뻔스러 운식민 

^ ^^ 의 직 한 a s 못하 

조선 민족의 운명이 과연 어느 지경 에까지 이르 
a 는가. 무장소 조원이 안고온 소식은 나의 피를끊 

(조 국으로 하루 1샅ᅵ 진 군해서 그놈 들에게 본떼 
를 보여 주자. 조선 민족은 죽지 않고 살 아있다 는것， 
조선 민족은 자기의 말과 글을 절대로 포 기하지 않 

^ 는 디 ^ : J^^Ukjf^ ^ trHuWl^ ''fciitoc^^ ( ― ^ 

： 근》 을인 정하^ 않으^ <gi^> ^ Wh^i^tK^BI^^ ^ w 잌 제의 《확? ᅵ화》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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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 조선 민족은 일본이 망할 때까지 손에서 무장을 놓지 않고 항쟁을 계속 한다는 것 
을 보여 주자， 그렇게 하는 것은 빠르면 빠 를수록 좋을 것 이다) 

ᅭ 1937 년 5 월초 였다. 나는 놀라운 국내 소식을 또 하나 받 아안게 되 었다. 조 션공산 
주의 운등의 거물 이 재유가 체포되 었다는 《매일 신보》 특 간호의 상보를 접 하였던 
것 이다. 그것은 옹근 4 면짜 근 ᅵ의 대 대적인 특집이 었다. 거 기에는 경찰에 여섯 번이 
나 체 포된테 대한 경위와 그에 대한 소개가 지나 치다고 할만치 상 세하게 적 혀있었 
다. 신문은 이 재유를 ^조 선공 산운등 괴멸의 최후진 > 이니， 공산주 의운동 ^20 년 
. ― ' ― 쇼 역 사최후 거물》 이니 하면서 그의 체 포로^ 조선 

공 산주의 운동을 영영 끝나게 되 었다고 요 란하게 떠 

ᅵ ᅳ . 느 . ^ 

ᅳ 부르조 아정치 일반이 워낙 지 능적인 속 임수로 되 

어 있지만 그 시녀 노룻을 하는 관보의 활자 뒤에는 

항 상지배 계급의 검은 속심이 숨어 있는법 이다. 《매 
일 신보》 의 그 호외도 에외가 아니 었다. 워낙 잡도 

^부 터가 총 독부의 골방에 깊숙이 들 어않아 반공을 
― , 업으로 삼는 노회한 책 사들이 야심 적으로 꾸더낸 

； 이 재유가 이름난 공산주 의자인 것만은 사실 이다. 그는 삼수 사람이 었다. 일본에 
건 너가서 고학을 하다가 노동 운동에 참가하 였으더 귀국 후에는 서울을 활동 무대로 
하여 공 산주의 운등을 하 였는데 주로 태평양 노조조 직들을 맡아 가지고 합흥 일대에 
지 드 U 들면서 각 지방의 노조， 농 조ᅮ운## 지 도 하였다 구 ^^^^^^ ^^ 
§ 소문에 의하면 ^^^획로^고^기 응변흐 p 기 변 장술도 있 ct 불잡 ffl C 
마다 매번 탈출에 성공하 였다고 한다. 신문은 이 이상의 탈출이 전혀 불가 능하게 되 





mi 



이 재유의 체포를 
보도한 신문 



었으니 조선공 산주의 운등은 최종 적으로 막을 내린 셈 이라고 Q 언하 였다. 



- 공 산주의 운등에 대한 일제의 집요한 탄압과 모릭 = 선전은 기실 많은 사 람들의 머 
3 를 혼란 시키고 있 었다. 그 점에서 적들은 대단한 효과를 거두고 있는 셈이 었다. 
여러 차례에 걸친 대 검거로 공 산당이 무 너지고 일마 남지 않았던 개별적 공 산주의 
자 들마처 이 재유의 체포로 활등의 종말을 고 했다고 하니 그 실망과 좌 절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 였다. 공 산주의 운동을 학 문으로 연 구하던 사람들 속에도 혀무감 

cota 맥^ * 는 ^ ■rasaLi ^ w = —― ― ᅳ 



적들은 과 y 을 면바로 고른 셈이 었다. 그 과 벽이란 조션 민족을 정신 적으로 무장 
해제시 키자는 것이 었다. 그 목적을 이룩 하는데 도움이 되는 일 이라면 그들은 어떤 
^이나 들^«^0편4 ᅳ^ 드^ —ᅵ -===^^= 

― 일본제 국주의 자들은 한 쪽 으로는 총을 내대고 《복종 하겠느 나， 아니면 죽겠느 
나? > 하고 을^ 메는가 하면 다른 쪽 으로는 ᅡ， ^등 조등근 »에 ^내 션일체 >이 
니 신사 참배도 같이하 자》， 《만주 에서는 《왕도 낙토》 에 《오족 협화》 와 꽃이 피 
여 있고일 본에는 사꾸라 꽃속에 복지가 기다^ 니 만주나 일본에 가서 부자가 되 
라》， 《남쪽 에서는 목화를 심고 북쪽 에서는 양을 치머 대 일본의 신민이 되어 온 아 

1 아를 ^울닭보 라: 휸하고 입^^ ^gr^j^ ᄃ구슬 5ᅵ 기 도헙 ctbzz 그 i 

조선 민족이 당하고 있은 가장 무서운 비극적 사태는 정신이 무너 진다는 바로 그 
점에 있 었다. 일제의 독재 기관으 로부터 유 행가를 불 어넣은 축 음기판 대기에 이르는 
모든 것들이 조션을 없애고 조션 민족의 넋을 뿌 g 채 뽑아버 e ᅵ는테 집 중되고 있었 
다. 조선은 사람이 살지 못할 생지 옥으로 변하 였다. 등방 조션에 칠칠 야밤과 같은 암 
흑이 끝없이 계속되 었다. 그 밤은 날이 가고 팥이 가도 지 a 줄 몰 랐다. ᄑ , ： 
" 《이 지^ 한 에속의 밤， 굴욕의 밤을 끝 장내지 못 한다면 우^ 어쩌 감히 자 기들을 



I 세 기오ᅡ 더불어 



조선의 장 부라고 할 수 있으 어서 빨근1 조 국으로 나 가자. 조국에 나가서 기나긴 

악몽 속에서 시 달^ 는 민족의 넋에 생명을 불어 넣자》 - ' ―" ᅭ-주 ― ― 



이것은 조국 진군을 준 비하던 나날 우^ 지휘 관들과 대 원들의 머^ 룰 지배한 생 

： " ^ i V ■ 「- —ᅵ ' 71 -,. . A 9 M ： - ： ^ 

ᅮ 상수와 소 퍽수를 거처 5 월 중순경 지양개 등판에 이른 우^ 는 거기서 국내 진공을 
위한 대오 정비와 여^ 가지 선등 사업을 벌이 었다. 한편 국내 정세를 보다 상세히 이 

해하 7T 위해서 박달을 불러 다 gygki a 았다. 1 ^= 



. ᅳ 박달은 놀라운 소식을 알려주 었다. 혜산， 갑산 방면으 로부터 적들의 국 

경경비 무력이 대대 적으로 북 상하여 최현 부대가 S 출하고 있는 무산쪽 

으로 뇜 어가고 있다는 것이 었다. 그 정보가 정확한 것 이라면 최현부 
대는 포위를 면할 수 없 었다. 물론 우^ 가 이런 정황을 전혀 에견하 
지 못한 것은 아니 였지만 적들이 혁 명군의 움 직임에 그처럼 즉각 

： 서 강회의 후 최현이 부대를 이끝고 작전지 역으로 떠나간 것은 

1937 년 4 월경이 었다. 나는 그가 떠날 때 안도에 가면 이 도선의 부 
대를 주의 하라고 말해주 었다. 그 부대는 만주 지방의 《노 번대》 들 

이 도선은 안도에 와서 처 음에는 소 사하의 대지주 쌍빙 준의가 병대 I 

장으로 9J 었다. 그때 그가 부화 방탕한 생활을 하면서 소작 인들을 1 




앞착 ewm^pfe 소 ^ 를나도 표0ᄂ 들 ai^r^qr 의^ 격 번 혼쌀이 ᅳ 
난 이 도션은 가난 행이는 다 공 산당편 이라고 하면서 걸 5 하면 부 락들을 기 습해서 
을 지 르거나 생 사람의 목을 치군 하 였다. 주 민들속 에서는 이 도선에 대한 원성이 

i!! ^ni.^Uirr - « ， a「 _ = 
수 급졸개 로서의 이 도선의 야 수같은 기질을 잘 알게 된 일제는 그를 간 도지구 경 
비사령 부산하 안도 《토 벌대》 대 장으로 임명하 였다. 그 부대는 혁명에 앙심을 품은 
자 산계급 출신의 망나 니들로 꾸 려처있 었다. 이 도선의 특기란 한 번 걸려든 대상은 
살려서 돌려 보내지 않는 것이 었다. 그는 적아가 다 공 인하는 명사수 였다. ^ 
최현 은험한 산발을 티 "고 북 상하여 거 둡되는 싸움을 치 르면서 무송 오지에 적들 
을 깊숙이 끌 어들인 다음 갑자기 방향을 ^어 안도 지구에 진출하 였다. 그의 부대는 
금강에 도 착하자 난관에 봉착하 였다. 부대가 건 너가야 할 강물이 범 람했던 것 이다. 
일부 대^ ^이 가교를 건 설하는 등 부대는 휴 식하게 a a[tfi 1 - ' feaJfc= 



대 원들이 방금 잠에 곯아 떨 어졌을 때 이도선 부대와 버 럭더미 
쌍방 간에는 치열한 화 력전이 벌 어지게 되 었다. ^ᅮ 디 
피 총격 전에서 주 수등이 ᅭ 



사이 에 



만 전사하 였다. 처 음에는 적들 
이 주등에 서서 일 방적인 공 
격을하 였다. 그^ 나ᄌᄉ " 



대 신하여 부대의 지휘 를담당 
한 최현은 불^ 한 정황을 재 
빨 5ᅵ 수 습하고 역습으 로적들 
을 호되게 답새기 였다. 적아간 
에 총 격전이 한 창벌어 지고있 
을때그 전판에 있던 인부들 
이 이 도션이 도망 친다고 소 51 



질 렀다. 



그 



전 군들이 아마 




보 천보전 투당시 보천 보시가 



제 17 장 조선은 살 아있다 



이 도선의 용모를 잘 알고 있었던 것 같다. 유격대 원들은 도 주하는 이 도선을 뒤쫓아 
서 기관 총몰사 격으로 즉 사시키 였다. 그날 최현 부대는 도 망치는 적들을 153 까지 

Itomm 택 app^ ― . ᅳ ᅳ 몌~ 

금창 전투는 인 민들의 원한을 통 쾌하게 풀어준 유명한 전투 였다. 최현이 이도션 
을 죽이고 《토 벌대》 를전멀 시킨소 식은그 당시의 신 문들에 크게 소개되 었다. 최 

현은 원래 이름난 싸 움꾼이 었다. 최현 부대의 무 산지구 S 출과 정에는 가 슴아픈 회 
생도 없지 않 았다. 그 과정에 그들은 《4 사의 꽃》 이라고 불 근ᅵ 우던 이 경희를 잃었 

ᅮ ： ^^프 ᅵ ― t , g ᅵ. — : -- = 

그가 전사하 였다는 소식을 듣고 울지 않은 사람이 없었 
다. 이 경희네 집안은 온 일가가 혁명 사업을 하다가 회생된 
애국 정신이 강한 집안이 었다. 그 는어린 나이에 오 빠들과 
삼 촌들을 잃고 할머 니마처 잃 었다. 그의 아 버지는 유격대 
원이 었다. 이 경희도 원한을 품고 쓰^ S 혈 육들의 복수를 

위해 무장 대오에 들어 섰다. 나이도 나이 었지만 그마저 총 
을 잡 는다면 이씨 가문을 지킬 사람이 한명도 남지 않게 되 
겠기 때문이 었다. 그런테 이 경희의 떼를 당해냁 수가 없었 

tWiM M «르 록^, 고 ^ 으 '，「 ； 

붉 은바위 전투장 ^ _ ^ᅳ전¥ᅵ 들^ 쫓? 사 !n>oj 라고^ 면^ 숴 ^희룰 친딸이 

나 친등 생처럼 애지중 지하게 된 것은 그의 용모가 특별히 아 름답고 그의 특기인 춤 
ᅳ ^ 과 노래는 부대의 자랑이 었다. 이 경희가 유 격대에 입대 하였을 때 지 휘관은 그에게 

총을 ᅩ^ 톼/ 훼소 ■g^^r^^fe- 보총이 적합치 ^다_3^힉" 하였^ 

ᅳᅳ ujrr? 이 었다. 그레^ 이 경희는 권총^ ^^는 것이 성차 자 § 아서 마상 isH-^ 
「― ^ 고다니 였다. 그가 마상 대를메 고춤을 출때면 전 우들이 손벽 을치더 늘재 청을요 

3]꼄 희 ^ 부^! ^는폐 솔 g ym^rmi^t, 가령 어 

ᅳ. 떤 대원이 성을 내거나 울적한 기분에 잠겨 있으면 그 대 원에게 혀 물없이 감 겨들어 
^ᅳ 웃겨놓 으면서 귀업게 어 ^ 광을 부^ 었다. 그가 춤을 추거나 노래룰 부 르기만 하면 
― 지^ 서 쓰^ 졌던 대 원들도 기운을 내 여 자 e ᅵ에서 일 어나군 하 였다. 이 경희는 바느 
질도 잘하고 수 놓이도 잘하 였다. 그가 만든 담배 쌈지는 누구 에게나 귀 물이고 자랑 
E 거^ 었다. 깔깔한 풀도 경희의 손에만 들 어가면 맛있는 요 근ᅵ 가 된다고 하 였다. g 
t j^'^iajg^ <토 벌대》 와 맞 다들어 싸울 때마다 일부러 전 우들의 곁에서 로 
: ： 떨어 진곳에 좌지를 정하고 조준 사격을 해 가면서 자기가 쏘아 죽이는 적을 한명한 

1 명 세군하 였다. 어느 한 전투 때에는 적을 연거퍼 6 명이나 쏴눕히 었다. 그가 총알을 

= 같아재 ^ 사이^ 두 a g 의 흣 aoi es-^ 이경 희높그 놈들을 놓친 절프 분혈 
_ „서 입술 물더 ^lil-'i^ailiTiBi u 』 ― 1 - 

보천보 전투가 끝난 다음 3 개 방 면에서 활 등하던 부 대들이 지양 개에서 만나 군민 
* z 연환 대회를 할 때 최현은 나에게 이 경희의 최후에 대한 소식을 전 하면서 눈물로 수 
건 을적시 었다. 이 범 같은사 나이의 눈에서 소 5ᅵ 없이 떨어 지는눈 물을보 았을때 나 
는 이 경 yt^gcT 우리 J^~ofl 계 — 월마나 비통^ ^실로 _되^^?}| 흖 

^ ^f''i ᅵ|ᅵ' uh,m\ mi 

최현이 치 명상을 당한 이 경희를 안아 일 으켰을 때 그의 손 가락짬 으로는 피가 걷 

■ 잡을 ^ ^^Auray^w^f: 」 ᅳ- * ^= 

그: ― 《 여 기 가 조 국땅이 라지 요? 그래 도 조 국땅을 밟아보 았으니 다행 입 니다. 모두들 

ᅮ ^ 이것은 최현의 품에서 전사할 때 그가 전우 들에게 남긴 마지 막말이 었다. 




. 보 천보의 불길 (1) 



후이경 희의아 버지도 회 령쪽에 국내 공작을 나 갔다가 적 들에게 학살 당하였 
다. 아 버지와 딸은 이 S 게 조 국땅에 묻히 었다. 해방 후 나의 부탁을 받고 그와 한 부 
대에서 싸우던 전 우들이 무산 지구에 가서 이 경희의 유물을 찾 으려고 많은 노력을 
하 였으나 찾지 못하 였다. 전사한 지점이 아 e ᅵ승한 테다가 상 황중에 평 토장을 한 무 
펍이 nU^^^fegl^ha^lf 나 ^ 「 
우 는 이처럼 전 우들의 피로 물든 정검 돌들을 하 나하나 밟 으면서 조국 진군을 

하였 Hf, ― 1 t ^ ' ― ： = 



최현 부대는 무산 지구의 붉 은바위 일대에 진 출하여 적을 티" 격한 다음 만주 지경으 
로일 도> 종적을 감추 었다가 다시 백두산 동 남쪽에 있는 일 본인목 재소의 상 흥경수 
51 7 토장을 들 이치고 베개봉 쪽으로 번 개같이 이등하 였다. 혜산， 호인， 신파 등지에 
있는 특설경 비대와 군 경들은 도로를 따라 베개봉 쪽으로 급속히 진출하 였다. 최현 
"^통 신원을 보내여 우 5 ᅵ에게 부대가 처한 형편을 간단히 보고해 왔다. 그^ 면서도 
는 구원을 요 구하지 않았다 그가 나에게 통 신원을 보낸 것은 적의 움 직임이 여사 
여 사하니 작전상 참고 하라는 것이지 도와 팥라는 것은 아니 었다. 최현은 원래 곤란 
것을 인 정하지 않는 사람이 었다. = ᅵ ― ： ^ "：^= 



최현과 같은 노련한 싸 움군이 최선을 다하여 난국을 타개하 ^라는 것은 의심할 

바 없 었다. 그^ 나 전국의 흐름을 낙관만 하고 있을 수는 없 었다. 이 돌 발적인 사태 
는 우 5 ᅵ의 작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 였다. 당시의 정황은 우 5 ᅵ로 하여금 전면포 위 

의 위기에 처한 최현 부대를 구 출하는 일과 국 내진공 작전을 다같이 밀 고나같 수 있 



는 묘슬을 찾지 않， 



없게 하 였다. 



^ 나는 지 휘 관들을 모여 놓고 다음과 같은 문제 룰 제 기 하였다 4 사가 포위 에 들었 
다. 최현은 자체로 빠처 나올 수 있다고 하는테 그 결심을 믿고 우 9 가 가만있 어야겠 
는가. 만일 그 결심이 미덥지 못한 것 이라면 우^ 는 어떻게 해야 하 는가， 국 내진공 
을뒤로 미루고 최현부 대부터 구 출해야 하 는가， 아니면 국내 진공을 먼처 한 다음 연 
이어 구출 작전을 펄처야 하 는가， 그것도 아 니라면 우 근ᅵ 주 력부대 역량을 들로 같라 

서 두개의 작전을 등시에 수 행하는 것이 을겠 는가， 최현 부대를 포 위에서 구 출하자 

g 국 회느 지점을 치^ ^ 이상^ ai 찼 는^ ^ ^^^^ ，그― T ᅳ— :m 
' 모두가 긴 장하여 나를 주시하 였다. 어느 것이나 다 절 박하고 심 각해서 논쟁은 처 

음부터 열을 띠 였다. 내놓은 의견을 하면 크게 두 부류로 나 



한 부류의 



장은 북 쪽으로 몰려 간 적 



배 후에서 타 격하는 방 법으로 면처 최 



현부 대부터 구 출하고 그후에 형편을 봐 가다가 적당한 때에 국내 진공을 Q 행하자 
는 것이 었다. 이의견 은여^ 사 람들의 반박을 받 았다. 주력 부대가 최현 부대를 구출 
하는 작 전부터 벌 인다면 물론 성공할 수 잇 겠지만 우^ 의 총소 5 ᅵ를 듣고 북 부조선 
과 서간도 일대의 적들이 기 동로를 따라 물 댈듯이 쓸어올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파 적 ^^힉 에^^ ^다 는ᅮ것 이 9^"^»MP 1 * 

§ 다른 힌 의 ^y-^wmnW^m^-^i q) y\n ^ ^ri 대가를 
치르 더라도 자체의 힘으로 포 위에서 빠져 나올 수 있는 가 능성을 가지고 있은 것만 
큼 에 정대로 한 시바삐 국경 1 션인 혀 1 산을 치자는 것이 었다. 그 s 게 되면 적들도 당 
황하여 최현 부대에 대한 포위를 풀고 총소 e ᅵ가 나는 쪽으로 되 돌아설 수 있다는 것 



. 러나 이 방안도 역시 혀점이 있다는 이유로 하여 부정을 당하 였다. 그 혀 점이란 
최현 부대가 전 투력이 강한 부대인 것은 사 실이나 거 듭되는 전투와 행군 때문에 포 
위를 돌파할 수 있는 능력을 상 실했을 수도 있다는 것， 그 e ᅵ고 주력 부대가 혜산을 
친다고 하여 거 기에서 멀^ 떨어진 무산 지구로 북 상하고 있는 적들이 과연 최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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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에 대한 포 위환을 풀고 돌아서 겠는가 하는 것이 었다. ᅮ ᅮ 」 

나는 그때 두 가지 작전을 하나로 결합 시키는 방안을 내놓 았다. ᅳ ᅳ: 

《우 e ᅵ는 반드시 국 내에로 S 공해야 한다. 이 작 전에는 변 등이나 취 소하는 것이 

있을 수 없다. 또한 우 e ᅵ는 시급히 최현 부대를 구원 해내야 한다. 국내 진공을 중시한 
—― 다고 하여 혁명동 지들을 사 지판에 내버 려두는 일은 있을 수 없다. 그 S 다면 출로는 
U 어디에 있 는가. 그것은 국내의 어느 한지점 을때려 두가지 목 적을단 꺼번에 다팥 

, ᅳ. m ■^iteiiBijri.^v - ―ᅳᅳ스 그ᅳ ：" - ― - ― 

〜 — ― 지휘 관들은 《어느 한 지점^ 이라는 말이 나오자 호 기심을 감추지 못하 였다. 그 
」 " 지 점이란 어느 고장 인가고 이 등학이 일동을 대 표해서 물 었다. 도 —ᅳ ~ 

Li , - i^j^pi^j^ 명 을 /faigmejj ᅳ - ^ x ^ 
― _ ' 《우 근ᅵ 는그지 점을선 택하는 테서다 음과같 은측면 을고려 하여야 한다. 그것은 

I r AH 'i^^oi 집결 되어있 는베개 봉에서 너무멀 ^ 떨어져 있는고 장이어 서는안 a 다 
ᅭ 는것 이다. 반대로 혁밑에 바싹 붙어있 는고장 이어야 한다. 그래 야우^ 의 국 내진공 
' 이 두 가지 효과를 다냁수 있다. 베개봉 쪽에서 제일 가까운 요 충지는 혜 산과의 중 

f ᅮ 간 지점에 9J 는 보천보 이다. 보 천보를 때려야 베개 봉쪽에 집중되 어있는 적들이 우 

n 주력 부대와 최현 부대에 역 포위될 수 있다는 위 기감에 사 로잡혀 포위추 격전을 
포 기하고 이미 진 출했던 계 선에서 철수할 수 있다. 보 천보를 치면 혜산을 치는 것 
케뇨 ᅵ aa^^Waa %^tfg^ ^.¥1 해 ᅭ결의 열솨는 보 s 보를 치는테 있 

- r 내 가이런 방안을 발 표하자 지 휘 관들은 고개 를 끄퍽 거 5ᅵ 었다. 나는 그들에 게 다 

^^^： 보 천보를 치 xffl^ ^Anm^^n M^ora^t, ^)^^%^Tfe 하 
는부대 가적의 조 밀한국 경감시 망을번 개처럼 g 고들어 가적을 치고번 개처럼 빠 
—ᅳ ᅳ '퓰^ᅭ ^ 전격전 을ᅳ할 수 있 는^? 들째로 r^J 전투는 l 폰순한 S 쁵^ iolat 니라 국^ 

인민 들에게 승 근ᅵ 의 신심을 주는 것을 주요한 과제로 삼고 있는 것만큼 화 력전을 하 
ᅳ : 면서 강 력하고 신속한 정치 선등을 등시에 해야 하는테 이런 신속한 선전 선등이 가 
t 능 한가? 셋 패로， 우 e ᅵ는 이번 기회에 혁명군 무력과 지하 조직이 하나의 목표를 놓고 
- 연합 작전을 하는 모범을 창조 하려고 하는데 그것을 실행할 수 있겠 는가? > 〜 ~ 

1 세 가; 다힐 g 않은 전 제들이 o^^j^^^^g 시 ©##^|7| 

― 내ᅵ j]AUJKrJU - - 

t ᅳ기 가 나 3 tfl 권 영벽이 무 게있는 목소^ 로 정적을 깨뜨^ 었다. 

' ᅩ 《사령 관등지 ，해냁 수있습 니다. 명 령만내 e ᅵ십시 오!》 

_ , ^ 해냁 만# 담 a ^fj^fff^ t _j! ^ - =~—^ ᅳ 

l ᅵ t 그쨉 벽 ^ g 답 필리^ j ᅵ수^ i 으 e ᅵ라는 것을 서도^ t 우^ 

~ 《 있— g 다. ᅳ ^Awyg^fi^ 닙 니까! > - w ᅳ—] ― 
^ 나는그 대&을 귀로들 었다기 보다는 자신이 웨친것 만같았 다. 어^ 면권 영벽의 
" : 심정 이내심 정과그 s 게도 같 은가. 아니 다른 사 람들도 마음속 으로는 그런 대답을 

=^ 타^^ 행| 의^ 한 £ ^^하 여 온 조선^ ^주^ 어쩌 

_ -kt^ ᅵ^ r 생 s 을" 주고 s 을 ^사 w*} 는 조국 승 ^ 하지 못하짰 

짧은 모임이 었지만 많은 것들이 논의되 었다. 그^ 나 그 세 부들은 세월의 연륜속 

에 묻혀버 근ᅵ 었다. 다만 아직 도기억 에생생 한것은 《보 천보야 조국이 아닙니 까!^ 
하고 자 신있게 웨치던 권 영벽의 음성뿐 이다. 국 내진공 이라는 역 사적인 출정을 앞 
― 둔 그 순간에 도 우 5ᅵ 의 가 슴속에 는 조국이 라는 크나큰 존재 를 강 탈당한 망 국노의 

^^울 ^^ i'm i nmu「i _ 




철 수도중 휴식한 곳 대진 , 무산 차단 대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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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기오ᅡ 더불어 





S 천 S 전투 약도 



aSEAi;n 전투 








2. e 천 e 의 둘길 [2】 




우 5 ᅵ는 장백현 19 도구 지양 개에서 국 내진공 대열을 편성하 고대원 들에게 일제히 
여름 군복을 같 아입히 었다. 장 사진을 이툰 대오가 일 매지게 새 군복을 입고 지양개 



= ^ ― _^ 를 떠 났다. 솔직히 말해서 우 근ᅵ 차 팀새가 그 때처럼 좋은 적은 없 었다고 생각 한다. 
^ 우^ 의 걸음은 작 전상의 도> 순한 위치 이등이 아니 었다. 그것은 망국의 한을 품고 

^ 이국의 하 늘밑에 큰총 성을울 e ᅵ기 위해 여러 해 등안 피흘려 준비해 온길이 었다. 

^포 ᅮᅩ ᅳ 그래서 우^ 는 오랜 이 별끝에 몹시 그^ 웠던 부모룰 찾 아가는 심 정으로 조 국인민 
^ V £ 들에게 혁 명군의 위용을 보여줄 수 있도록 옷 차팀과 행 장구를 최상의 것으로 갖추 

H —— — 13 '^v\ 

- ^ 이전의 군 복들가 운데는 제나 름으로 지은 것들도 없지 않 았다. 혁 명군의 군복은 

Z 재 봉대가 맡아 가지고 제 작하는 것이 통례 였으나 일손이 딸릴 때에는 주민 주구의 

^ . 아낙네 들까지 등 원시키 였다. 그^ 다나니 모 양새가 어설픈 것들도 더러 있 었다. 군 

g ᅳ 복과 사복이 혼탕을 이 루어서 차 팀새가 일럭 덜럭한 경우도 간흑 있었다 츠^ 

■ ^ 1 나는 국 내진공 작전을 결심한 때부터 사 령부가 작성한 도안에 따라 부대 전체성 

― ' 'tfflBIOll JB 로운 S 3 을^ ᅵ 4 aja. 로 -하 였 fen k 

P cijflffT^B 군 복도안 에서는 모자에 붉은 별 H 표를， 군복 처고쾨 5 ᅵ는 영장을 팥 

=^ / ― 았다. 그^ 고 남대 원들의 바지는 유격 활동에 편^ 하게 약간 개조한 승마복 형태였 



세 기오ᅡ 더불어 



고 여 대원들 에게는 주름 치마나 바지를 입히는 것으로 하 였다. 남여대 원들의 처고 

.4-^^^^.：^^1^ ᅳ - "ᅳ ᅩ ^= 

우 쯔ᅵ 가 600 벌의 군복을 만 들기로 하고 재 봉대를 포합한 후 방부성 원들을 장백으 
로 파견한 것은 양목정 자에서 였다. 온갖 위험을 무 릅쓰고 천신 만고의 무송 원정길 
을 돌 아가던 그 당시의 우^ 형편으 로보면 군복 같은테 신 경을쓸 경황이 못되었 
다. 그 때에는 군복 보다도 당장 먹을 한두 끼의 식량이 더 절박했 었다. 그 S 지만 우 
^는 조국 진군의 장래 룰내다 보면서 에견 성있게 수 백벌의 군복 제작을 포치 하였다 

600 벌의 군 복제작 과업을 수행하 느라고 오 중흡과 김 주현이 참 



하 였다. 



오 중흡이 인 솔하는 후방공 작조가 서 강에서 장 백으로 나같 때 
겪은 고초에 대해서 여^ 투 사들이 회고도 하고 증언도 하 였으나 
그 전모는 아직 완전히 알 려지지 못하 였다. 우 e ᅵ가 무 송으로 북상 
행군을 할 때에는 그래도 이 명수전 투에서 얻은 식량을 가지고 떠 
났다. 그런테 오 중흡이 장 백으로 테 5ᅵ 고가는 후 방공작 조에는 한 

되박의 식량도 없 었다. 대 원들은 혀기가 나고 기력이 진해서 걸음 
을 옮기지 못하 였다. 맹물로 끼니를 때 운다는 것도 하루이 를이지 
노상 시 장기를 달탤 수는 없 었다. 그들은 굶다 못해 e 두산 쪽으로 

발길을 돌 ^ 었다. 거기에 가면 e 두 산전투 후에 파 묻었던 소대가 

el ^^휴 을수 ᅳ했^ ^데 을 월 ^^pg^ ' * J M ^ 

그러나 막상 소대가 5i 를 파 묻었던 현장에 가보니 살은 산 a 승, ^> ᅳ - 
들이 다 뜯 어먹고 뼈만 행그 s 게 남아있 었다. 그래도 오중흡 이네는 그 뼈룰 우려먹 
고 일마쯤 기력을 회복하 였다. 기아는 또다시 그들을 위협하 였다. 일행은 아사의 위 

협과 합께 동사의 위협도 동시에 받 았다. 모두가 칼 날같은 눈 일음에 옷이 같 기같기 
ggjc「i 늉^ 휸복^ a 서 r f 휸죽 s 《^oi2 캬 빼ᅵ J ' 

만일 조 국진군 이라는 목전의 대망을 ^ 한 순간만 이라도 9J 었더 라면 후방 공작조 
성 원들은 무 송이나 장백의 어느 설 령에서 더는 일 어나지 못하고 주저 앉아 영영 눈 
j^^^^ ^ - ^ ^ - 4- i ： 

김 주현의 말에 의하면 오중 흡이네 후방공 작조가 소 퍽수에 도착 하였을 때 그들의 
모습은 너무도 참 흑하고 끔 직해서 눈물이 없이는 볼 수 없 더라는 것이 었다. 겨우 숨 
이 붙 어있는 그들을 소 퍽수인 민들이 맞아들 여다가 형체만 남 아있는 누테 기같은 옷 

을 가위로 패내고 새 옷을 같아 입혔는 13] ᅵ 온몸에 피일 음들이 엉켜 불 어있어 상처자 
51 부터 소 금물로 소 독하고 언독을 ^지 않으면 안되 었다는 것 이다. 오중흡 이하 전 

s^^Js " * — > :1 ᅳ' — - 

그런테 놀라운 것은 후방공 작조성 원들이 의식을 차 el 기가 바쁘게 일어나 재봉기 
앞에 마주앉 더라는 것이 었다. 이 소식을 들은 소 덕수의 조국 광복회 원들과 인민들 

은 일심 일체가 되어 600 벌의 군복을 짓는테 필요한 천도 해 결하고 제작도 끝내였 

언 제인가 박 영순은 나보고 항일 혁명투 쟁시기 군대와 인민이 처창 즈에서 일마나 
많은 고초를 겪 었는가 하는 것을 사실 그대로 말하게 되면 후 대들이 잘 믿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정 험한 것은 생릭 = 하고 줄여서 말 한다고 했는테 그 말에 일 e ᅵ가 있 
는 것 같다. 항 일혁명 당시의 고난을 직접 적으로 체험 해보지 못한 사 람들은 상상력 
g^WfTs^oi 도 그때 의— ^1^1 대^ TgjJ 려울것 oi li ■ \ 

언 제인가 쏘 련에서 발 행하는 군사 잡지를 보니 쏘 련군사 사상의 핵을 쏘비 에트애 
국주 의라고 규 정하고 있 었다. 나는 사회 주의적 애국 주의를 쏘 련군사 사상의 핵으로 
본 쏘련사 람들의 관점을 정당한 것 이라고 생각하 였다. 조선 인민혁 명군의 성격과 




보 천보전 투당시 
유격대 를피^ 

노인의 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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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을 관 통하고 있던 군사 사상도 그 핵은 애국 애민에 두고 있 었다. 우^ 는 항일유 
격대의 모든 대 원들이 언제 어 디서나 조국과 인민의 참다운 해 방자， 성실한 수호자 
가 되도록 부 도> 히 교양하 였다. 조국을 위해 서라면 죽어서 한중의 홁으로 사 라지는 
것도 마 다하지 않는 거기에 항일유 격대의 생활을 지 배하고 있던 애국 주의의 본질 

i|yygrh ： ： ■ t ' ^ " ᅳ - = 

오 중흡이 새로 지은 600 벌의 군복을 가지고 지 양개에 나타난 것은 5 월말이 었다. 
_ 전 우들의 피땅이 스 더있는 새 군 복으로 옷 차팀을 일신한 행군 대오는 1937 년 6 

ᅳ— 월초에 19 도 구를떠 나 20 도구， 21 도구， 22 도 구를거 

― J ' ᅳ 구 시산이 지 척에크 F 라보 이는 f 연 와땋 ᅳ^— 

우^ 의 길 안내는 19 도구 사람인 천 봉순이 하 였다. 천 
봉순은 앞쪽에 바라 보이는 등판이 제비등 판인데 압록 
강을 사이에 두고 조국땅 곤 장덕과 마 주서있 다고 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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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천보 전투때 
거리에 내 붙였던 
포고문 



부대는 구 시산마 을에서 일마간 머무 르다가 제비 

판에 올 랐다. 6 월 3 일 새벽이 었다. 조국의 높고 낮은 산 
J 봉우 근 ᅵ들이 키 돋이를 하더 우 5 ᅵ를 반기는 것 같았 다. 
.날 부대는 제비등 판에서 노독을 풀 었다. 김운신 



h 타고 았 



보천 보일제 기관들 



을 비룻한 선 발대성 원들은 구시 물등에 가서 떼목다 5 ᅵ를 마 련하였 다.— ― ᅳᅳᅳ : 

" t^V\^ ^ ^W^l^^^wlWf 1 , ： " - - ᅳ ᅳ. 1 —ᅳ r 
^전 원이 강을 도하할 때까지 자신도 모를 긴 장감이 온몸을 엄습하 였다. 적들이 1 

선， 2 션， 3 션도 모자라 4 선으로 경 계진을 치고 9J 다는 삼 엄하고 조밀한 국경 경비였 

다. 300 여 개를 히ᅵ아 린다는 북 부국경 지대의 경 찰서와 경찰 관주재 소들， 거기 에만도 

수 천명의 폭압 무력이 배치 되어있 었다. 기 등성도 여간 아니 었다. 혀 1 산경찰 서에서 
는 국경특 설경비 대라는 것까지 무어 조선 인민혁 명군의 국내 진출에 대비하 였고후 

날이경 비대의 대장 이었던 오사와 슈 이쩌도 솔 직하게 고백하 였다. ~ ᅳ드 ᅳ r - 

2 국경 지대의 경 찰관주 재소와 출장소 건 물들의 주 변에는 참호를 굴 설하고 토벽， 
철 조망， 나무울 티"^ 등 인 공적인 장애 물들로 보루를 축성하 였으더 필요한 장소에 
는 감 시대를 설치 하거나 교 통호를 파놓았 다. 평안 북도경 찰수비 대에는 비 행기도 있 
고 기 관총을 갖춘 두 척의 발 동션도 있고 람 조등， 망 원경， 철 갑모를 분 배하고 있다 
는 소식도 있어 대 부대에 의한 국내 침투는 거의나 불 가능할 것 같은 형세 였다； ^ᅳ 
만 아무리 삼엄시 1 국경^ 비 ^ 우리를 주처하 71 ᅵ 자러는 못 AhflTh ^ 
_1 구시 물등은 소연한 물소 ^로 우 5 ᅵ의 도하를 감싸주 었다. 근대 조선의 소란 스러운 
민 족사가 그 물소^ 속에 응 축되어 만 ^ 사연을 속삭 여주는 듯하 였다. ■ ^^"^：： 
^： 우 근ᅵ 는 지체 없이 곤 장퍽에 올 랐다. 곤 장퍽은 울창한 수 팀으로 § 혀있는 평평한 

5? 균 oi 혔다: ᅭ여기 ^^xf ^보 ^를^ 1 ᅳ^ 하플 #Wiii 였다. —― _ 
다음날 아 침부터 곤장퍽 숲 속에서 전투 준비를 하 였다. 포고， u 비라， 격문도 준비 

mi 지휘^ ^도 열고 정찰도 조직하 였다. 중요한 것 
은 이미 장악한 적정 자료를 현 지에서 다시 확인 해 보는 것 
이 었다. 마 동희와 김확 실에게 정찰 임무를 주어 보 천보거 
5i 로 내려보 냈다. 그들은 어 e ᅵ 무던한 농민 부부로 가장하 

였다. 적당한 구실을 불여 가면서 여^ 기 관들에 들어가 수 
작을 붙이고 정보를 수집 하였다 어^ 나 정찰을 실 속있게 

했던지 그 날밤에 다른 131 ᅵ로 부임되 어가는 산팀 보호구 주임 

의 송별 연회가 있다는 정 보까지 걷어 가지고 돌아 왔다. 
우^ 는 이미 여^ 같래의 선을 통하여 보 천보에 대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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찰을 충분히 해두었 었다. 권영 벽이나 이 제순의 선도 등 원하고 박 Q 의 선을 통해서 

^g^^^pLBMi^aif 뻬： ᅵ'— ― ᅵ 

우^ 는 날이 어두워 S 다음에 곤 장퍽을 내^ 었다. 거^ 에 돌 아서자 대오는 여^ 
단위로 분산 • 소정된 위치를 xl-xl^l-^rg / 



나는 거^ 초입에 있는 황 철나무 아래에 지 휘처룰 정하 였다. 거 기에서 주요 공격목 
표인 경찰관 주재소 가지의 거^ 는 불과 100 미터 안팎이 었다. 시 가전을 하는 경우 
지휘 처와시 가와의 거 근ᅵ 가 이처럼 가까 운실례 는거의 없다고 한다. 이것이 보천보 
전투가 가지고 있은 하나의 중요한 특정이 라고도 말할 수 있다. 지휘 관들은 나에게 
지 휘처를 시 내에서 좀더 멀^ 떨어진 곳에 정할 것을 권고하 였으나 나는 그 권고를 
받아 들이지 않 았다. 시 가전의 움 직임을 순 간마다 포착할 수있 는곳에 지 휘처를 정 
하고 내 자신을 전투의 도가 니속에 밀어넣 으려는 것이 나의 소망이 었다. 풰ᅳ 
ᅮ 전투 전야의 정경가 운테서 지금 까지도 잊 혀지 지않 는것은 지휘처 근방의 농가앞 
마 당에서 장기룰 두고 있던 사 람들의 모습이 었다. 지하 활동을 할 때 같으면 그 사람 

정각 10 시， 나는 권총을 높이 처들고 방 아쇠를 당기였 ― ᅭ ^ 

다, iQ^d 세월 조국의 1 1 ^^^B 1 1 1 1 1 ■ I ' 
연들이 그 한방의 총성에 담겨 밤거^ 에 울려퍼 졌다. 그 총 
소 e ᅵ는우 5ᅵ 시 인들이 노래 하듯이 어 머니조 국앞에 드 e ᅵ는 
상봉의 인 사였고 강도 일제를 정벌의 마 당으로 불^ 내는 

rp^ ,M rp.^ul. ― M ᅳ 

^ 나의 총성을 신호로 하여 사 방에서 적기 관들을 들부시 
는 사격소 5 ᅵ가 자지 러지게 들려 왔다. 먼저 이 고장 경찰들 

의 소 굴이더 온갖 폭압과 만행의 아성인 경 찰관주 재소에 
되는 타격을 안기 였다. 오 백릉의 기 관총이 주재 소창문 



향해 사 정없이 



굳 



었다. 그때 우 근ᅵ 는 산팀보 호구역 




에 적들이 많이 모이게 되어있 다는 정보에 기 초하여 거기 
도 드세게 공 격하게 하 였다. 순 식간에 온 거^ 가 발칵 뒤집 

히 혼다형 켱 병들은 ^ 이어 황 ait 론 *^_Bk 와 전 풀 _ ᅳ， — 
정황을 보고하 였다. 나는 그들이 왔다같 때마다 인 민들을 j ^ % ^ 
절대로 타 ᅵ ：않게 하군 ，수 ,그 j r y a |： 
^ 마^^ 여기^ "기차 불컬이 타래 ^ 오르기 j ᅵ직^ 다=. 말차 무소， 우 편국， 산팀 
보 호구， 소방 회관을 비룻한 여러 개의 적 통치기 관들이 일시에 화염에 a 싸 였다. 거 
^전체 가여^ 개의 대형조 명등을 설치한 무대처 럼환하 게밝아 졌다. T ᅭ 1 " ^ 
^ 우 근ᅵ 대 원들은 우 편국을 수색 하다가 철궤 속에서 일본 각전을 많이 발견하 였다. 
그들은 보천 보에서 철수할 때 그 각 전들을 시내 여기 처기에 다 줴던지 였다. 주재소 
에 ^들 어가 《애 국부 인회》 의 이 름으로 된 기 관총을 노획해 가지고 나온 오 백룽이 

ᅮ나는 김 주현을 앞 세우고 거 근ᅵ 한복 판으로 들어 섰다. 이 골목， 저 골 목에서 사람 
들이 모 여들기 시작하 였다. 처 음에는 총소 ^ 를 듣고 움적도 못 했는데 우 ^ 션동원 
들이 부르는 구호를 듣고 이 골목， 처 골 목에서 막 쓸어나 왔다. 시인 조 기천은 그때 
의 정경을 그 e ᅵ면서 《밤바 다같이 옹실거 e ᅵ는 군중》 이라고 하 였는테 그 표현이 

군중이 우^ 를 들^ 싸고 끓 어대자 권 영벽이 내 귀 에대고 조용히 말 했다. 아무래 

도조국 ^1들%3뚠인 사. 경 ：연설 을쎈ᅡ5} 디 해 야 겠 ^ᅵ 1 ^ u ᅵ d ᅵ » ■ ― ^ 
ᅳ: 한 사람 S 을ᅭ 1휙" 보니 별띠 같은 시 선들^ giSlXI® 테 £ 쏠 el 었 



조선 인민혁 명군이 
습격 파괴한 
보천보 
경찰관 주재소 



제 17 장 조선은 살 아있다 



나는 모자를 벗어 S 다음 팔을 높이 들어 흔 들면서 만장을 향해 필승의 사 상으로 

Mi| L r^au^ S 가 해 방 1 dfe 1 y rilS^^^^ter^ .. r- . :r ,ᅵ = 
_ 연설 을다친 다음 이런 말을 남기고 화랑이 충 천하는 면사무 소앞을 떠 났으나 가 
슴이 그냥 저려들 었다. 칼로 살을 도려낸 것처럼 몹시도 아파 났다. 우^ 는 처마다 
이 자 그마한 국경의 거 5ᅵ 에 심장의 한 부분을 데두고 가는 것이 었다. 가는 심장과 

assfflN 이별 앞에서 소^ 없이 퉁곡하 였다^ ᅵ ᅳ ᅮ ― \ 



부대가 곤 장퍽에 올랐을 때 뜻하지 않은 일이 벌어 졌다. 구령도 없이 갑자기 대열 
이 흩 어지는 것이 었다. 대 원들이 처마끔 홁을 움켜져 배 냥속에 넣고 있 었다. =j 



디 
ᄀ i 



질세라 조국의 



간수하 였다. 22 만평방 킬로미 터라는 나라의 



땅펑어 ^에 비하면 한중의 홁 이라는 것은너 무도작 은것이 었다. 그 러나그 한즘의 
홁에는 삼천 5 ᅵ가 담겨 있고 2 천 300 만이 담겨있 었다. 그것은 하나의 옹근 조 국과도 
같이 #ᅵ 하고 소중한 3HlM「h 



오늘은 우 근ᅵ 비록 한 거 5ᅵ 를 치고 가지만 내일은 100 개의 거 5ᅵ， 1000 개의 거 51 



를 치 근1 라. 지금은 우^ 비록 한줌의 
고독 립만세 를부르 ^ 라! 



안고 가지만 내일은 온 나라를 다 해방하 



우^ 는 이런 S 세룰 다 지면서 압 록강을 다시 건 넜다. 



보천 보전투 시가의 전경 



_ 보천보 전투는 대포도 비 행기도 a 크도 없이 진행한 자 그마한 싸움이 었다. 보총 
과 기 관총에 선등 연설이 배합된 평범한 습 격전투 였다. 사 상자도 많지 않 았다. 우^ 

축으 S3 볼훼훽 HE. 전 시! A^#g r ^ 1 .:. : ᅵ： — - I 

^ 너 무나도 일방 적으로 진행된 기습전 이여서 어떤 대 원들은 오히려 아 쉬워할 지경 
이 었다. 그^ 나 이 전투는 유 격전의 요구를 최상의 수 준에서 구현한 전투 였다. 전투 
목표의 설정과 시간의 선택， 불의의 공격， 방화를 통한충 격적인 선동， 활발 한선전 
활등의 배합 등모든 과정이 하나에 서부터 열까지 입체 적으로 맞물린 빈틈 없는작 

2 전 쟁이나 전투의 가치는 군사적 의의에 의 해서만 규 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정치 

적 의의에 의 해서도 규정 된다. 전쟁이 다른 수 e 에 의한 정치의 연장 이라는 것을 알 
고 있은 사람 이라면 누구나 이것을 어렵지 않게 이해하 5 ᅵ라고 @ 는다. 이런 이치로 

볼 tfl 우리는 대단 srCii; 움 J : -J ^ 

^ 보천보 전투는 조선과 만주대 륙에서 아 세아의 제 왕처럼 행 세하던 일본제 국주의 

자들을 보기 좋게 후려친 통쾌한 전투 였다. 인민혁 명군은 조선 총독부 당국이 치안 

유지가 잘 된다고 장 담하던 국내에 들어가 한 개 면소 재지의 통치기 관들을 일격에 

소탕 해버팀 으로써 일 본제국 주의자 들에게 커다란 공포를 주 었다. 일 본인들 로서는 

_ # 천벽" 력^— 홅은 타 된 을— 받은 셈이 었다. 《후 두부 

룰 꽝 하고 강타를 당한 것 같다. > 느니， 《천 날동 

안 베 여들인 새초를 한 순간에 태워버 린듯한 한을 

남 겼다. > 느니 하는 따위의 군경 당사 자들의 고백 

자체 가그것 을반증 하고있 었다. 드 그 ^ ᅬ 
만 국평화 회의장 문전에 나티 "난 일본의 죄악을 고 

발하여 열강 들에게 독립을 구 걸하던 조서 이라는 약 

소국에 세계 5 대 강국의 일 원임을 자 랑하는 일본군 

을 사 정없이 ^같 기는 혁명 군대가 있으머 그 군사 
들이 일제가 축성한 《금성 철벽》 을 바 람처럼 뇜어 
들어가 침락 자들을 호되게 정벌하 였다는 사실은 세 
——셰 ^：핸행 도 에서도 큰 방 §fe 불굵 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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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없었 다. ^ ^= 
우^ 는보천 보전투 



통하여 일제란 칼로 내 려치면 등강이 나고 불을 지르면 짚 
검 불이나 북데 기처럼 타 번지는 일종의 폐기 물같은 존 재라는 것을 보여주 었다. 해 
와 달도 빛을 잃 어가던 조 국땅에 있어서 보천보 밤 하늘에 타오튼 불길은 민족의 재 

생 을 에 Ilf } 는 서광이 I 




<c 등아 일보: >， <c 조선 일보: >， <c 경성 일보: >를 비룻한 국내의 주요신 문들은 일 

제히 인 상적인 표를 팥고 보천 보전투 소식을 전하 였다. rr" ᅭ ᅳ ᅭ „:t:z: 
< 도메 이 :> 통신 ， <c 도꼬니 찌 니 쩌신 봉》， <c 오사까 아사이 신붕》 ᅳ r ——ᅳ—— ― 
등 일본의 출 판보도 물들과 ^만주 일일신 문»， ^만주 보»， ^대 ： 
만일 신보: >를 비룻한 중국의 신 문들도 이 전투를 광범히 취급하 ] 
였다. 쏘련의 따쓰 통신은 물론， 《프라 우다》 와 《크라 스노에 즈 ：： 
나마》 도 이 전투를 위해 지면을 아끼지 않았 다. 등방 식민지 약소 
국의 변 강에서 울린 한방의 총소^ 에 온 세계가 놀 라움과 흥분을 
금치 못하 였다. 바로 이무렵 쏘 련에서 발 간되는 잡지 《태 평양》 
에 《북 부조 션지역 에서의 쫠치산 투쟁》 이라 는제목 으로된 글이 
실 렸는테 일 본제국 주의를 반 대하는 우 ^의 투쟁에 대하여 비교적 
상세히 언급하 였다. 쏘련출 판물에 우^ 의 이름과 투쟁 소식이 크 
게 소개된 것이 이때부 터였던 생각이 든다ᅳ ir7_^ - 

보천보 전투에 대 한글은 에스 페란트 어잡지 《동방 사자》 에도 
^idg^; HJ^i ᅵ— T * / ^ ^ i M 

《동방 사자》 의 발행 취지는 일제의 야 수성과 약 탈상을 폭로하 
고항일 전쟁을 소 개하머 등방 문화를 선전 하는테 있 었다. 잡지에 
제재된 모든 기 사들은 대상국 들에서 번 역하여 다시 출판할 수 있 
었다. 《등방 사자》 의 이런 특 정으로 하여 보천 보전투 소식은 이 

가 ^^ f^g^P^f 에ᅳ ###1 j^^^j^gk ^ 
g 보천보 전투는 일본제 국주의 식민지 통치를 끝 장내고 민족적 독립과 자 주권을 부 



활시 키려는 우^ 인민의 혁명적 의지와 불굴의 투쟁 정신을 내외에 늴^ 보 여주었 
다. 이 전투를 통하여 조션공 산주의 자들은 자기 활등의 전 노 정에서 시종일 관하게 
견 지해온 투철한 반제적 입장과 자주적 입장을 유 감없이 보여주 었으더 철처한 실 

^과 ^mm 전투 1 을시 ^ k 삐 —퓨 ᆻ ᅩ r f 

우^ 는 또한 이 전투룰 통하여 항 일무장 투쟁을 주 도하고 있은 공산 주의자 들이야 
말로 조국과 민족을 가장 열렬히 사 랑하는 진 실하고 참된 애국자 들이더 민 족해방 
위업을 승^ 적으로 완수 해나같 수 있는 가장 헌신 적이고 책 임적인 투사들 이라는 
것을 보여주 었다. 그 g 고 조국인 민들로 하여금 무장 투쟁을 주 축으로 하는 항일혁 
명의 마당에 거족 적으로 팥 려나올 수 있는 계기를 마 련해주 었으더 국내 에서의 당 
조직 건설과 조 국광복 회조직 건설을 일사천 e ᅵ로 내밀 수 있는 분 위기를 지어주 었다. 

보천보 전투가 가지는 가장 주요한 의의는 조션이 다 죽 었다고 생 각하던 우 근ᅵ 인 
민 들에게 조선이 죽지 않고 살아 있다는 것을 보여주 었을뿐 아니라 싸우면 반드시 
민족적 독립과 해방을 이룩할 수 있 다는 신심을 안 겨준데 있다. _ ^ᅳ ᅵ " 

이 전투가 국 내인민 들에게 참으로 큰 충격을 주 었다. 조선 인민혁 명군이 보천보 
를 들이 쳤다는 소식을 듣고 여 운형은 전투 현장에 달려 갔다고 한다. 그가 이 전투소 



ᅵ는 해방 후 g 양에펴 를만 났을 때 이 ^ 게 말했다 느 , t 

《유 격대가 보 천보를 쳤다는 소식을 듣 고보니 20 여년 세월 왜 놈들치 하에서 

모를 당해온 망 국민의 설움이 순간에 다 녹아버 ^는 것 같았습 니다. 내 그때 보천보 




국 내진공 소식을 
보도한 각국의 

신문 자료들 



^t^^l^l t 111 AKr fThs^y^ 




，-， rsn^AH It ^ 



쑤 r ? 




에 가보고 무릎을 쳤 지요. 이제는 됐 구나， 도> 군 조선이 살아 있구나 하는 생각에 

ᅵ LU ᅵ ViH^ 스 LUH 산— iy ᅮ- : ^= 

안 우생의 말에 의하면 김구도 보 천보전 투에서 이만 저만 큰 충격을 받지 않았다 
고 한다. 안 우생은 오 래등안 상 해임시 정부를 따라다 니면서 김구의 서기로 있 었다. 

어느 날 김구는 신문을 뒤적 이다가 보천 보전투 소식을 91 게 되 었는테 어쩌나 흥 

분 했던지 창문을 열어 제끼고 배팥 민족은 살아 있다고 몇 번이나 고합을 질 렀다는 



김구는 그때 안우 생에게 지금은 시국이 험한 때 
이다. 중일 전쟁이 임 박하니 운등을 한다던 사람들 
은 되골 목으로 다 자취를 감추 었다， 이런 판국에 김 
일성이 군사를 거느^ 고조선 에까지 처들 어가서 왜 
놈들을 전 면으로 후려친 것은 일마나 장쾌한 일인 
가， 인제는 우^ 임시 정부가 김일성 장군을 후원해 
야 겠다. 수 일내에 백두산 쪽으로 사람을 보 내자고 
하 였다고 한다. 



보천 보전투 

지휘터 



이 일화는 김구를 비룻한 해 내외의 명 망높은 인 

^ ᅮ ᅮᅳ: 사들이 보천보 전투룰 계기로 하여 항 일무장 투쟁에 

직접 적으로 참 가하고 있던 공 산주의 자들을 일마나 신 뢰하였 는가를 보 여주는 좋은 
실례로 된다. 이런 풍조는 반일민 족통일 전선에 각계 각층의 애 국적인 인 사들을 결 
속시킬 수 있는 유 e ᅵ한 조건을 지어주 었다. 보천보 전투가 있은 다음 적지 않은 민족 
운등 자들이 우 e ᅵ에 대해서 좋은 인상을 가지게 되 었다. 그때에 받은 인상이 해방된 
다 음에도 계속 유 지되어 새 조선 건설을 위한 합 작에서 크게 은을 내 였다. 그 러고보 

나의 팔도구 시절의 잊 을 수 없는 친구 김 종항은 일본 도교 에서 신문 배팥을 하더 
고학을 할 때 《아 사히 신붕》 지면을 통해 보천 보전투 소식을 알게 되 었다고 한다. 

2 어느 날 새벽 <c 아사히 신붕: > 지국에 나간 그는 주인으 로부터 오늘은 책임 량외에 

100 부의 신문을 더 배 달해야 겠다는 지령을 받 았다. 무엇 때문에 지국이 그런 지령 
을내 근 ᅵ는지 알 수없어 신 문을펄 처보니 거기에 김일성 부대가 보천 보를쳤 다는놀 

^ ^liMfiM「「 "„ ― - £ I ᅳ . ； : ᅵ : ^ = 

3 그때 까지만 해도김 종항은 보천보 를친김 일성이 팔도구 시절의 김 성주라 는것을 



지 식인으 로서의 김 종항의 고민은 보천 보전투 소식을 들은 다 음부터 시작 되었다 
고 한다. 애국청 년들은 무장을 들고 왜 놈들과 싸 우는데 나는 지금 도대체 이 일본땅 
에서 무엇을 하고 있 는가， 밥 벌이를 하려고 대학을 다 니는게 과연 을은 인생 인가하 

ᅳ 김 종항의 이 런 자 아반성 은유 격대에 찾아가 무장을 잡으려 는 심 각한 결 심 으로까 
지 발전하 였다. 그는 참군 결심이 서자 지체 없이 일 본땅을 떠나 조 국으로 돌아 왔다. 
귀 국후의 그의 행로는 항일유 격대를 찾는테 전 적으로 바처 졌다. 김 종항은 조국에 
돌아 와서야 보 천보룰 친 김 일성이 소년 시절의 김성 주라는 것을 알게 되 었다. 그 S 
게 되자 백두 산으로 찾아 가려는 열의도 더커질 수밖에 없 었다고 한다. 그러나 그의 
참군 시도는 끝내 실 현되지 못하 였다. 우^ 의 상봉은 해방 후에야 실현되 었다. \ 
김 종항의 실례가 보 여주는 것처럼 보천보 전투는 조선의 양 심적인 지성 인들의 인 
생 에서도 커다란 변화를 가처 왔다. 보 천보의 밤 하늘에 타오른 m 불은 조선의 모 ᅳ 
양심 인들과 애 국지사 들에게 참된 인생의 좌표를 밝 혀주는 등불로 되 었다. 7 ᅳ 



r 드 



세 기오ᅡ 더불어 



2. 보 천보의 불길 (2) 





제 17 장 조선은 살 아있다 



2. 보 천보의 불길 (2) 




3. 지양개 군민연 환대2| i 



i m 보 천보룰 치고 구 r 로에 열" fi: 구시 골에ᅳ 들어저 xr 대 원들은 지 휘 관들을 통 
, ， 하 여 나에게 하루 ^ 휴식을 제의하 였다. 그때관 지^ 항일전 is 정에서 대 원들이 
： - 사 령부에 휴식을 요구한 전례는 거의 없 었다고 생각 한다. 일마나 피곤이 겹 쌓였으 
^ 면 그들이 그런 제의를 하였겠 는가. 사실 그 무렵에 우 ^ 대 원들과 지휘 관들은 다 

뇨 도 편 안하게 쉬여본 적이 9121 다. 곤장퍽 #1 "서도 표하 § 를 지 냈지만 모두가 
^= 열에 떠서 잠을 자지 않 았다. 그러 면서도 피곤 이라는 것을 몰 랐다. 그런데 전투가 
r § 단락 을 짓게 -도ᅵ자 어느새 대 오를 흖 배하고 있 던 탕개가 -^>( 짇 것 이다. ^들과 
^= 지휘 관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안정과 휴식을 바라고 » 었 #r 나 X} ᅵ신도 피로^ 면 

■ ᅵ ―— 부족을 느끼 었 다.. 

： ，그런 테다가 구시 골마을 농민 들까지 우^ 지휘 관들을 보고 쉬다 가라고 권하였 

• 다. 떡 도치고 돼지도 잡 았으니 마을사 람들의 성의룰 외 면하지 말아 달라는 것이었 
^ᄅ 다. 시 장기를 느끼고 있던 대 원들은 떡과 돼지고 기라는 ^§51^ 솔깃해 졌다. 그^ 
1 1 | 서 연대정 치위원 들까지 합 세해서 구 시골사 람들의 성의를 받아주 자고하 였다ᅭ 1 
그^ 나 나는 ^^을 ^포할 수 없 었다. 이런 때 일주록 지휘 관들은 각성을 높여야 

= ^ 하는 것 이다. 국경을 뇜어 섰다고 하여 긴장을 늦 춘다면 큰 변을 당할 수 있 었다. 국 
- 경 일대의 수비 대에는 보 나마나 비상등 원령이 내 e ᅵ고 대 소등이 일 어났을 것이 었다. 
―： ^ 그 병력이 어느 순간에 우 9 에게 싸움을 걸어올 런지도 몰랐 다. 적이 우 51 를 추격해 

i ^ 오^ 라는것 은전례 로보아 도명백 한일이 었다. "도 ᅳ― ᅳ W [ : ᅵ — 

M ^ 적들이 우 ^ 의 뒤와 옆에 나타날 시간은 언 제이더 앞쪽에 나티 "날 시간은 언제이 
： ： 대강 추산해 보아도 구시골 에서는 반 시 간이상 머물 러있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 

ᅮ " 었다. 집이 몇 재밖에 안되는 자 그마한 마을 이어서 수백 명에 팥하는 군대와 a 군들 

H?j^^MS,hr nil 11^ />h 않았 J " 「^― 

_ ； . 나는 전 근 ᅵ품의 일부를 마 을사람 들에게 나 누어준 다음 배 냥들에 주 먹밥을 싸넣게 
； 하 였다. 동시에 침 을지고 따라온 보 천보사 람들의 일부를 집으로 돌려보 냈다. 그 51 

고는 부대 전원과 남 아있는 a 군들을 테^ 고 구 시산에 올 랐다. 나는 어쩐지 싸움이 

- 불 는다면 이 산에서 붙을 것 같은 에감이 들 었다. 구 시산은 경사가 60 도나 되는 물 

ᅳ ᅩ 매가 급한돌 박산이 었다. 무거운 a 을지 고오 르기가 s 치 않 았다. 앞 사람이 실수해 

"― " 서 돌 한 개만 굴려도 연쇄 반응이 일어나 무서운 돌 사태룰 당할 수 있 었다. 나는 백 
ᅳ ᅳ— ： 학팀전 령병을 시켜 돌을 굴 ^ 지 말라는 주의를 몇 번이나 주 었다. 누구나 손으로 앞 

ᅳ^ 사람의 발을 안 전하게 잡 아주고 밀어 주면서 조 심스레 경사를 밟아올 랐다. 픈 
― 나는 부대가 산꼭 대기에 오르자 땅도 들이기 전에 전투배 치부터 하 였다. 지형의 
： 특성에 맞게 돌 싸움을 배합할 작 정으로 전 대오가 달 라불어 곳곳에 돌 무지를 무져 
놓 았다. 그런 다음 주먹 밥으로 간 e 한 아침 식사를 하게 하 였다. ᅳ ^ 
아래룰 내려 다보니 우 5ᅵ 가 올라온 쪽으로 어느새 적들이 무 5ᅵ 지어 기여 오르고 
： 있 었다. 그것은 오가와 슈 이쩌가 이끄는 국 경특설 경비대 무력이 었다. 오 가와는 그 

경 비대의 대장이 었다. 적은 제법 기 세좋게 접근해 왔다. 적이 우^ 진지 로부터 30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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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기관 총들이 일제히 불을 뿜기 시작 했다. 나도 보 총으로 조준 사격을 하 였다. = 
적들은 돌짬에 납작 엎드려 필사 적으로 기어 오르고 있 었다. 이런 정황 에서는 아 
무 땋ᅵ 총을 쏘아도 효과를 냁 수 없 었다. 나는 돌을 굴 근ᅵ 라고 명령하 였다. 대 원들은 
돌을 굴 5 ᅵ기 시작 했다. 소왕 청방어 전투때 뾰족 산에서 한번 돌 싸움을 해보고 구시 

#에서 다 al 췌 a 았 는데 그 위 력이: 대딴하 였다. - . ^ ， 

j 이 전 투에서 우^ 대 원들은 싸움 솜씨를 다 시한번 잘 보여주 었다. 보 천보를 칠 때 
는 우 ^ 가 적 들에게 반항할 틈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싸움이 우^ 의 일 방적인 공격 
으로 좀 싱겁게 「S 났기 때문에 싸움이 우 ^ 의 l 1 

^ ^^공 격으로 사정이 달 랐다. ^^'J^F '1— — - 
대단히 집 요해서 싸움을 해 볼만 훼 난 

나팔이 울리 자 오백 릉은 비^ ^ ^ ―： f f 'ᅳ 

내려가 적기관 총부터 제껴버 5 ᅵ 었다. 김운 신,— 

몸집이 장대한 적 병과의 힘겨운 격투 끝에 척탄 
Ir^^rem w ᅵ ᅳ 「 ᅳ ^ ， 

우 근ᅵ 의 E ᅡ격이 어 쩌나드 셌던지 구시 산서쪽 
으로 뒤늦게 밀 려오던 위만군 부대는 겁을 먹고 

팥 려들지 못하 였다. 먼발 치에서 눈면 총을 몇 
방 쏘고는 싸움을 구경 하기만 하 였다. 나는 기 
관총 수들에 게 그 쪽으로 공포를 몇 방 쏴 주라고 
하 였다. 위 만군이 근 처에서 어 물거릴 때 헛총질 
을 하는 것은 간도에 있을 때부터 우 근ᅵ 가 지켜 

온 하나의 관례 였다. 위 만군들 자신이 그 S 게 해 달라고 우^ 에게 요- 
가 그 요구룰 지 켜주면 그들도 혁 명군을 ^토벌 > 하지 않고 헛총질 

ᅵ 예」 - =, 

이날 방 차대성 원들도 구^ 다 대위가 인 솔하는 혜산수 비대의 공격을 격퇴하 였다. 




구시산 전투장 



했 었다. 우 ^ 
% 번 하다가 



― 



보 천보에 서부터 a 을지고 우리를 따라온 사 람들은 구시 산전투 전 과정을 생생하 
게 목 격하고 인민혁 명군의 위용 앞에서 크게 감탄하 였다. 그들은 적의 패 전상도 똑 
똑히 보았 다. 그때에 체험한 여^ 가지 사 실들이 결국은 말없는 교양 자료가 되 었다. 
a 군들은 구 시산전 투까지 목격하 고나서 인민혁 명군의 전투적 위력을 재확 인하게 
되 었다. 그 e ᅵ고 그것을 통하여 일 본군이 자기를 《천하 무적》 이라고 떠들어 대지만 
사 실상의 천하 무적은 일 본군이 아니라 조 선인민 혁명군 이라는 사실을 새릅게 발견 
하 였다. 보 천보전 투에서 살 아남은 적들은 너무 혼이 나서 한 등안은 어 디에도 전혀 
출 정하지 못 했다고 한다. 박달의 말에 의하면 구시 산까지 왔다가 겨우 살아 돌아간 
<€토 벌대: >가 운테는 그가 잘 아는 조선인 순사도 한 명 있 었다는 것 이다. 그 순사가 

hUm^Fhlhi /lMril9igl Jl ^I T ir, 」 5— ' , ^= 

순사는 구시 산으로 오 르면서 유 격대의 신발 자욱을 보고 산 마루에 유 격대가 틀림 
없이 매복해 있으^ 라는 것을 직감하 였다. 그는 각반을 고 처매는 척 하면서 일본인 
순 사들을 앞 세우고 슬 그머니 뒤에 떨어 졌다. 일 본인순 사들이 산 마루에 거의 도팥 
하자 기관 총소^ 와 수류탄 터지는 소^ 가 요 란하게 울^ 고 비명소 ^가 들^ 었다. 
조선인 순사는 산 밑으로 도 망하여 전투가 끝날 때까지 강가에 숨어있 었다. 그는 이 
S 게 자기가 꾀를 잘 썼기 때문에 살아날 수 있 었다고 박 팥에게 자랑하 였다. ： 
구 시산전 투에서 기적 적으로 목숨을 건진 국경 특설경 비대장 오가와 슈 이쩌는 몇 
해 전까지 일 본에서 평범한 시민 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 같다. 그는 말년에 그대의 패 
전상을 회 고하는 글을 써 냈다. 나는 그 글을 보 고서야 오 가와가 구시 산에서 중상을 
당하 였다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되 었다. 우^ 대 원들의 총알이 그의 혀 바닥을 뚫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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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한다. 부상 치고는 아주 괴망한 부상 이라는 생각이 든다. 오 래동안 병 원에서 치료 

« 받 9! 다 ^데 별끝ᅳ 없 i^iL^^^^^^ r ― 
아물지 않은 총상자 5ᅵ 룰 드^ 내보인 오 가와의 사진을 나도 보 았다. 오가와 역시 
구 일본의 수많은 군 경들과 마찬 가지로 악 명높은 《황도 정신》 의 희 생물이 된 것이 




「h 1 

구시 산에서 우 근 ᅵ가 거둔 전투승 5ᅵ 는 그 후에 있는 간삼봉 에서의 전과와 더불어 
보 천보전 투에서 거둔 성과를 공고히 하고 조선 인민혁 명군의 전투적 위력과 불패성 
다 시한번 시위하 였다. 국경 일대의 적들은 공포에 떨 었다. 적들의 문건 
" 보면 구 시산전 투에서 그들이 《다 수의 적》 을 소열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그것은 완전한 날조 이다. 우 5ᅵ 측에 서는 단 한 명의 전 사자도 



없 었다. 



적들은 시체 운반을 위해 구시산 근방의 부락 : 



-아 다니더 Q] 



민들을 강제로 동 원하고 문짝과 이불을 닥치 는대로 걷어 갔다. 결 
국 우 근ᅵ 는 혜산에 건 너와서 치려던 적을 구시 산에서 친 셈 이다. 결 
과 적으로 보면 구시산 전투는 우^ 가 당초에 혜 산진공 작전을 통해 

as 하^ 고 하였던 목적을 다 이룰 수 있게 하였 다^^ 



우^ 는 구시산 전투를 끝낸 후 포위에 들 었다가 무사히 돌아온 최 
현 부대와 감 격적인 상봉을 하 였다. 최현의 신 발이머 옷 주제를 보니 



말이 아니 었다. 그는 만나 자마자 보 천보와 구시 산에서 우 ^ 가 거둔성 

과를 떠들 썩하게 축하 해주었 g 그 B ᅵ고는 이런 말을 불쑥 t^i-= 



《우린 이번에 베 개봉근 방에서 능들의 포위에 들었 탰는테 그 놈들이 갑자기 포위 
풀고 달 아나버 5ᅵ 더란 말이 오다. 장 군님， 이게 어떻게 된 감투끈 이요? :> ᅳ" - 
나는 그 등안 최현의 4 사를 구 출하기 위해 보 천보를 치게된 과 정사를 간 Q: 히 말 



해주 었다. 



： 최현은 그말을 듣자껄 껄거^ 더웃 었다. 이 ― 
' 《갸 들이 물러 가는걸 보구 귀신의 조 화라고 생각 했더니 결국은 장 군님퍽 이었구 

e h , 거 ^ ^ ^ m 「ᅣ , ^ ᅮ 

는 말 끝마다 《가 들^ 이라는 대 명사를 불이 었다. 그것은 그가 일 본군경 



별 시해서 • 사 용하는 비청이 sun, - _ - - 

： 나는 최 현에게 4 사사 람들을 만 나보고 싶으니 안내해 팥라고 하 였다. 그^ 자 최현 
은 씁쓸한 표정을 지 으면서 지금은 만날 형편이 못 된다고 하였 다.. ᅭ ~7 ；：：： ；； 
내가 이유를 캐 여 묻자 그는 대 원들의 몰골이 너무 험해서 그 런다고 하 였다. ― 
나는 김 해산을 불^ 다가 4 사동무 들에게 군복을 공급해 주라고 지시하 였다. 그 군 
복들은 국내 진공을 앞두고 제작한 600 벌 중에서 최현 부대의 몫으로 남 겨놓은 것이 
다. 최현의 말과 같이 4 사전 우들의 옷 주제는 과연 말이 아니 었다. 그 남루한 옷차팀 
과 볕에 탄 적 등색일 굴들은 그들이 해처온 고난에 찬 노정을 그대로 말 해주고 있었 
다. 최현은 군복을 입고 면 도까지 한 다 음에야 나한테 와서 정식 으로그 등안의 활 

동 정형을 보고하 였다. ^^i" 간 e 치 않 았다. ᅳ ' ~" ' a 



우^ 는 지양 개에서 1 군 2 사등무 들과도 상봉하 였다. 2 사도 자기 임무를 원 만하게 

행하 였다. 나는 4 사와 2 사 등무 들에게 주력 부대의 국 내진공 작전을 익측과 배후 

에서 후 원하고 협조 해준테 대하여 감사룰 표시하 였다. 서강 회의의 결정에 따라 3 개 

방 면으로 진 출했던 혁 명군부 대들은 이처럼 회합 장소로 내정 되었던 지양개 등판에 

모여 전 투적인 우애룰 나누 었다. 신록이 무 르익는 등판은 명 절처럼 흥 성거^ 었다. 
값 빼^1&>17111^^ ^^0 0므¥표 담들이 ^ L1 L ' 혜 

서 강회의 방침을 실 현하는 과정에 혁 명군부 대들이 거둔 전과를 직접 목격한 백 



산지구 인 민들의 기쁨은 참으로 각별하 였다. 박 달이네 조직 선에서 들어온 통보에 
의하면 갑산， 풍산， 삼수 일대 에서는 혁 명군이 자기네 고장을 해 방시킬 날이 박두했 

=다£ 혀" 면 ah 남 i 소가 F 글부글 끓 ：표 있다는 "ᅳ 것이^ . ^njlRr^E 

\ 최현의 보고가 운데서 이 채로운 것은 상 흥경수 5ᅵ 7 토장을 칠 때 잡아 왔다는 가와 
시 마라는 일 본인에 대한 이야기 였다. 이 목 재소는 혜산에 본부를 둔 한 개 지소나 
다 름없는 작 업장이 었는테 가와 시마는 거기서 현장책 임자로 일하고 있 었다. 4 사사 
람들이 그를 지양 개까지 끌고온 것은 그가 조 션말을 잘하는 사 람이고 또조 선여자 
—ᅳ 를 테 5 ᅵ고 사는 흥 미있는 인물 이었기 때문이 라고도 하 였으더 그를 인질로 삼아 경 

제^ 록작을 해보 고싶론 속심 c£5 ^기 nfe^ 라고도 i 였다. ^ , 

최현은 가와 시마의 운명처 e ᅵ문제 때문에 자기가 전광， 박득범 등과 언쟁을 했다 
고 하면서 그들이 가와 시마룰 처단 하라고 자꾸 압력을 가 하는데 장 군님의 생각은 

CA^JUJM —— 듁 1 

ᅭ나는 타디로 굴 1 이^ 는 ^ 말도 되지 않 는다고 하혔디 k r ^ 
《가와 시마가 일본사 람이기 때문에 처 ^ 해야 한다는 것은 완전히 억 지요. 그가 
재 향군인 으로서 목재소 현장책 임자로 일 한다고 해도 우 근ᅵ 인 민에게 죄를 지은 것 
이 없 다면야 무엇 때문에 처 Q: 하 겠소. 사 람들의 운명 문제는 심 중하게 다 루어야 하 

^，？ ？ rV ― ᅳ^ ^= 

^ 그 as 듣고 나스 ᅳ등 a 이라 3 ^였 f - - p ― |_ ᅩ ᅳ_ 
그날 나는 가와 시마를 직접 만나보 았다. 말을 몇 마디 건네 여보니 에 상했던 것보 
다 조 션말을 더 잘하 였다. 혁 명군이 무섭지 않 은가고 물으니 처 음에는 조마 조마했 
는테 지금은 그 s 지 않다고 하 였다. 그는 일본 당국은 유 격대를 《비 적》 이라고 하 
는테 요새 혁 명군을 따라 다니는 과정에 그 선전이 엉터^ 라는 것을 알게 되 었다고 
하면서 비적 이라면 남의 재산을 ^헷" 겠는데 나는 그런 것을 한번도 보지 못하 였다， 
유격대 는오직 조 선독립 을위해 서만애 쓰고있 다. 몇 일씩 굶 는때에 도주인 없는발 
에 들 어가지 않 는다. 어 쩌다가 먹을 것이 좀 생겨도 등 무들의 입에 먼처 넣어 준다. 
이런군 태가— 어 떻게줴 적일수 있는가 였단. = 1 곪— 

E 나는 최현， 전광， 박득범 들에게 가와 시마는 큰 죄도 없고 눈도 바로 배긴 사람이 
iy 교양을ᅳ잘 주어 꼲월 L 돌 g 보: as a 이좋^ 

훗날 조직 션에서 들어온 통보에 의하면 가와 시마는 목 재소에 돌아 가서， 조선유 
격대는 비적이 아니라 기강이 뚜렷한 혁 명군》 이더 일본 군대에 먹히울 약자가 아 
~ 니라고 선전하 였다고 한다. 그는 경찰에 연 행되어 가서도 자기가 직접 본 사 실이라 

： ： ^면 4 우3에«한 선전을 그^ ^l-^a-^ ~ ― ' ᅵ 7 ᅭ " ^ ； ■= 
： 경찰 당국은 적색분 자라는 딱지를 불여 그룰 일 본으로 쫓아버 근ᅵ 었다. 가와 시마가 
인민혁 명군에 대해서 했다는 말의 골자는 그 당시 국내신 문에도 소개되 었다ᅮ f 

최현 은신문 을보고 나에게 《가와 시마가 유 격대에 서먹은 밥값은 히 하우 
다. 장 군님이 왜 그를 놓아 주라고 했는지 이제는 가늠이 가 우다. > 라고 하면서 크게 
-x%m ^= 
： 나는 가와 시마의 실례를 통해서 비록 일본사 람이라 하 더라도 다 나쁘게 모아서 
는 안되더 그들의 현행 실태와 사상 경향에 따라 심중히 처 ^ 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 

ᅳ 부대가 지 양개에 도착한 그날 19 도구 구장 이훈이 우 근 ᅵ를 찾아 왔다. 그는 보천보 
와 구시 산에서 거둔 전승을 축하 하려고 많은 사 람들이 변변치 못 한대로 음식을 좀 
준 비하고 있으니 군대와 인민이 한데 어울려 식사나 한끼 나누 었으면 좋 겠다고 하 
였다. 이훈이 말 꼭지를 떼는 g 이 보통 때처럼 점 심이나 한 그룻씩 대접 하자는 것이 
아니고 온 마을이 품을 놓고 한력 차^ 겠다는 소 근ᅵ 같 았다. 수 백명의 유격대 원들에 



게 밥 한 그 룻씩만 해먹 인다고 해도 19 도구 사람들 에게는 큰 부담이 될 수 9J 었다. 
우리는 그런 폐를 끼칠 수 없 었다. 그래서 이 훈더^ 식사 준비를 그 만두는 것이 좋겠 

「kk ^^「r, i 



그런테 우 ^말 이라면 늘 고분고 분하던 이훈이 이 번만은 고 집스레 버티면 서인민 
의 I 성 qi^t® 주 어야지 이제는 딴도^ 가 없다고 통사 정을' 하였다 

^^군 ^foT 건 제 일 개인의 청이 니올 시다. 19 도 구사람 tf5 민 심이올 시다. 

이 청만은 제발 사 양하지 말 아주십 시오. 시라소 니라고 몰 아대고 돌을 던질겁 니다. 
" 건 글세 내 기^^ 면 되겠 지 만 W 마 s 에 울 음판이 터질게 뻔한 

I ■ I 떡 합나 ?/KO 
s 듣 고보니 구장의 청을 그냥 거절 하기가 사실 난처하 였다. 인민 
. 의 성의를 외 면하고 지 양개를 갑자기 떠나 간다면 이 고장 사람들 

이 일마나 섭섭 해하더 유격대 원들은 또한 일마나 알 피근해 하겠 




가. 



나는 이 훈에게 일이 이 S 게 된 바에는 집 집에서 음 식이나 나 



고 혜 어지지 말고 차라^ 군민이 모두 한자 ^에 모여 마음껏 즐기 
록 하는 것이 어 떤가. 오월 Q: 오도 다되 었는테 그날 군민 연환대 
회라는 이름 을걸고 지 양개등 판에서 세상이 보란 듯이 청 청대낮 
에 경축 모임을 성대히 가지는 것이 좋 겠다， 군대와 인민이 한테 어 
울려 서로 고 무하고 정을 나누게 하자， 하 늘땅이 들 썩하게 오락회 
도 열고 운 동회도 열어 그날은 모두가 만가지 시름을 다 털어버 5ᅵ 



고 단 오명절 



1 기 



있게 하자고 하 였다. 



이 제안에 대 해서는 4 사와 2 사의 지휘 관들도 찬성하 였다. 뜻을 이툰 이훈은 입을 
다물지 못하 였다. 유 격구가 해산된 후 군대와 인민이 한자^ 에서 어울^ 는 합등행 
사를 시 도 해본적 은이때 가 처 음이 었다. ᅳ 1 - § 「 ᅵ.. ᅳ- f 

- 군민연 환대회 장소로 내정된 퍽 부골은 이 제순， 김 운신， 마 등회， 김 주현， 지 태환， 
김일 등이 개척한 혁 명촌이 었다. 현으 로부터 수십 5ᅵ 떨어 S 등판에 위 치하고 있던 
순사나 구 장들도 자주 오지 못하는 고장이 었다. 적 통치기 관들도 비교적 멀^ 에 있 
었다. 퍽부 골에서 제일 가 깝다는 주 재소가 우 럭골에 있 었는테 우 럭골과 퍽 부골사 
이의 거^ 는 산 길로서 퍼그나 멀 었다. 우^ 는 퍽부 골에서 훗날 유격대 원들도 많이 
^ᅵ HI 

：： 나는 50 여명의 병사， 지휘 관들과 합께 조국 광복회 지회장 안 퍽훈네 집에 거처를 
정하 였다. 이 제순이 19 도 구에서 맨처 음으로 손을 잡은 사람이 바로 이훈과 안퍽훈 
이 었다. 우^ 는 보천 보전투 이 전에도 이 집에 들렸고 그 이 후에도 이 집에 들려많 
은 신세를 지고 갔다. 안퍽 훈이네 일가는 유격대 원호를 잘하는 집안이 었다. 그의 등 
생 안 덕수는 좋은 사람이 었다. 그는 우^ 사업을 아주 정열 적으로 도와주 었다. ᅩ 
ᅳ 퍽부 골에는 송 가성을 가진 부자가 있 었다. 그는 나라야 어떻게 되든 자기만 잘살 
면 된다는 인 생관을 가진 친 일성이 강한 지주 였다. 이 부 자에게 돈이 많다는 것을 
내람한 우 근ᅵ 공작 원들이 하루는 안퍽 훈이네 집 에다가 송가와 이훈을 불러 다놓고 
유 격대룰 원호해 달라고 호소하 였다. 공작 원들이 그 자^ 에 지하조 직원인 이 훈까지 
불 러들인 것은 그 털만한 티" 산이 있어서 였다. 이훈이 먼처 일 마만큼 내 겠다고 하면 
송가도 아닌 보살을 할 수 없을 것이 었다. 그 근 ᅵ고 공작 원들이 이훈을 보고 떡 떡거^ 
게 되면 지하조 직원으 로서의 그의 정체도 더 잘 위장 해줄수 있 었다. 일은 에 상대로 
되 었다. 이훈이 먼처 동 근ᅵ 를 대 표하여 일마를 내 겠다고 하자 송가는 공작 원들의 요 
구를 거 절하지 못하고 150 원을 ^겨준 것이 속에서 내 려가지 않아 그 앙갚 음으로 
안퍽 훈이네 집에 유격 대공작 원들이 많이 드나 든다고 주 재소에 다니는 처 남에게 년 



3. 지양개 군민련 환대회 



f 지시 귀등하 였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이훈은 공작 원들과 의 논하여 안 퍽훈을 유격대 ^ 

= 에 보내고 그의 조 션으로 때4^었디^런^급대5©취#^^더라^^ 

^ 면 안퍽훈 일가는 를 팀없이 멀살을 당 하였을 것 이다. 1937 년 여 름인가 가을에 적들 

ᅭ; g 풀 a 이 라는구 S 밑^ 덕# 마^ 모조^ 불태 워버 리 # 

^^=Lfe^|g-ggj ^ 집 에 서 구 유 지들， 2 사， 4 사의 ！ᅵ찰 관들과 함 해^ ^ 들 

^ 대회의 일정을 심 화시킨 세 부안을 작성하 였다. 마을청 년들은 그때 국수 분를을 50 ^= 
^= 여개나 만들 었다. 군대와 인민이 집 집마다 한자^ 에 모여 밤이 지새는 줄도 모르고 
노래도 부르고 고담도 나누 었다. 천 봉순의 보 천보정 찰담은 매번 폭소를 자아 탰다. 

1937 년 5 월말에 천 봉순은 우럭골 출신의 유격 대원인 김 운신을 통하여 보 천보시 ᅳ ^ 
내^: 적의 무장 장비와 무 력배치 상태를 알아 내라는 우 5 ᅵ의 지시를 받 았다. 그는 보 + j 

f 천보 A1 내 Ofl 겨주하 고 었는 친척을 f# ^^관 주 재소에 7 명의 ^"가 9! 으 M ^rJ 

i vi 관총은 i 정이라 는ᅳ： 것， 산팀보 호ᄑ에 는^^ 일본 인이:.%는데 주임은 ffl^i n r . ― 

른테로 되어흐 ： 는것， 했는^ ^릭 ^ 2^0 호 7}， 된다는 것을알 아내ᅳ ᅳ 

였다. 그런데 이것을 자기 눈으로 직접 확인 해보지 않 고서는 완전히 믿을 수가 없 

fatv ᅳ— ^ 드 : \」ᅵ — : —i 씨 = L ^ * 

어느날 천 봉순은 보천보 시내에 들어가 음식 점에서 술을 마시고 비칠거 ^는 걸 

^ ― 음으로 주재 소앞에 있는 잡화상 점으로 찾아 갔다. 그는 슬에 S 시 취한척 하면서 1 원 

I 짜^ 가 있 었는테 어디 갔을가 하고 중일거 ^더 후들 거리는 1 으로 주 머니를 뒤지 

， 였다. 그^ 고는 5 원짜^ 한 장을꺼 내들고 《을지 ，여기 1 원짜 5] 한 장이있 군.》 하 
" ^ = 면서 《마 꼬》 담배 한 갑을 요구하 였다. 그 당# 《마 3iy 한 갑 값이 5 전이 었다. 5= 
리 원을 냈으니 거스름 으로는 응당 4 전 95 전을 주어야 하 였다. 그런 13] ᅵ 엉큼한 여주인 ^ 
] 은 천 봉순이 술에 잔뜩 취해서 5 원짜 3 와 1 원짜 5 ᅵ를 분 간하지 못하는 줄로만 알고 = 
~ 95 전만 던져주 었다. 일은 천 봉순이 바라 는대로 되 어가는 셈이 었다. 그는 여 주인에 ^= 
： i 게 5 원짜 를 냈는테 왜 거스 름돈을 95 전만 주 는가， 4 원을 더 내라고 요 구하였 다.^ ^ 

ᅭ: 여 주인은 어디서 이따위 협잡 군같은 놈이 나티 "났 는가， 1 원을 l!3l 도 5 원을 냈피! 
- j 하니 천하에 이런 억지가 어디 있 는가고 하면서 혀튼 수작말 ：로 가라고 하 였다. 

이렇게 되어 말 다틈이 벌어 졌다. 5 원이라 거니， 1 원이 라거니 하면서 싱갱 이질을 ᅵ J 

= 하다가 여 차쪽이 주 #» 을보 xrs 해 그^ 는가코 위 Hffl^^^i 그 러 세 ：： 
= 사나리 들한테 가서 결판을 짓자고 하 였다. 상 점주인 여자는 주재 소측이 자 기편을 - 
= 들어주 리라고 생각 했던지 그 제ᅵ 의에 S 뜻응해 [ ' 1 ― 

^ 두 사람은 주 재소에 들어 가서도 계속 상 욕질을 해대！ 쑤 miiiS ^다. 서 V g 
= 기 가 을다고 우기 는 바람에 주재 소측도 어느편 을들어 야할지 같피 를 잡지 못하고 = 1 
^ ^ 두 사람의 말 싸움을 구경만 하 였다. 그^ 는 사이에 천 봉순은 순사가 몇놈 인있고 ， 

= 기 관총이 몇 정 있으더 보총이 몇 자루가 있 는가를 다 람지해 냈다. " ： ^ 
^ᅳ ᅳ그는 확인할 것을 다 확 인하자 그^ 면 순사나 ^들이 우^ 와 같이 상점에 나 가자. ᅮ ― 

= 내가 낸 5 원짜 5 ᅵ는 복판에 종이를 오 려붙인 것 이다. 그런 돈이 있으면 내가 이기는 - 
^ 것이고 없으면 처 년이 이기는 것이 아니나 고 하면서 당직 순사를 앞 세우고 당시 상 ^= 

트 ᅳ 천 봉순이 말 한대로 돈궤속 에서는 정말 복판에 종이를 오 려불인 5 원짜 근ᅵ 돈이 나 시 
= 왔다. 그러나 상점 주인은 그 돈은 아침에 다튼 손님 한테서 받은 것 이라고 하면서 그 ： 
^ 냥 생 억지룰 썼다. 결국 이 송사질 에서는 상점 주인여 자가 이기 였다. 천 봉순은 그 여 - 
= 자에게 《마 님， 익은 밥 먹고 션트팀 하면서 호강하 시오. > 하고는 상 점문을 나섰 " 
^ 다. 그는 속으로 상점 주인을 정 직하지 못한 여 자라고 생각하 면서도 한 편 으로는 고 ~= 
= 맙게 여기 였다. 그 여자가 아니였 더라면 주 재소로 들어같 수 있는 구실을 찾지 못할 

^ ^^기 때 문 mw r = 



세 기오ᅡ 더불어 1111 



= 



^퍽 부골의 지 원들은 천 봉순의 정 찰담을 듣고 힘을 얻 었다. 그 정 ^은 그 
들의 자 부심을 높여주 었다. 인민혁 명군의 국내 S 공 작전을 보장하 는테서 자기네 마 

직원이 #¥하 였다는 것은 큰 자랑거 5] 가 되지 않을수 m^=^ 
온 등 e ᅵ가 연 환대회 준비로 분주한 때에 흥을 깨는 정찰 정보가 들어 왔다. 위만군 
혼성여 e 장이 인민혁 명군을 《토 벌》 하 겠다고 하면서 장백을 떠나 한가구 쪽으로 
출 등하고 있다는 것이 었다. 우 근ᅵ 는 최현과 합께 맞받아 나가서 그 부대를 일격에 소 
별하 였다. 여 e 의 패잔 병들은 혁 명군의 습격을 받고 어찌나 혼쌀이 났던지 자기네 
등 료들이 무 e ᅵ 죽음을 당한 그 싸 움터에 난길을 가 e ᅵ켜 《냥 아도》 라고 하 였다. 
: <냥 아도》 란， 《이 리의 이 발같은 ^》 이라는 뜻 I 에— - ᅳ기 p 
이 전투를 통하여 혁 명군의 위신이 다 시한번 올라 갔다. 노획한 전 e ᅵ품들 중에는 

회 준 ajar 보템 # 수 들이 ： ' J ^ 

^^도 청청한 오월 단오날 지 gjfe 판에 서 # 군민 연 환 tftSB 열리 었다. 3 개 부 

대가 한테 모이니 넓은 등판이 군대로 가득 찼다. 조국 광복회 회원 들만도 수백 명이 

나 모이 었다. 조선 민족해 방등 1 S 에서도 대표를 파견하 였다. 각 부락의 구 장들이 비 

댈 보장을 위 해적의 앞잡 이들을 사전에 따 돌렸기 때문에 대회는 처 음부터 마지막 
까지 자 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 었다. 이날은 군대와 인민이 자 ^를 가 5 ᅵ지 않 
고 한테 어울 el 었다. 나이 많은 할아버 지들과 할머 니들이 많아서 무엇 보다도 기뻤 
다. 음 식들을 벌 려놓고 빙 들^ 앉아 마음^ 즐기 였다. 그날 인 민들이 마련한 음식가 

운티 !y 제일 좋은 평가를 받# 것은 ^떡 과 W W ftl「h - = 

,는 최현과 합훼. ：이 훈， 안 퍽훈의 안내를 받으려 노 인들과 일일이 @} 룰 
다. 그 다음은 청장 년들， 아낙 네들의 곁을 지 나가더 그 들에게 두루거 근ᅵ 로 인사를 하 
였다. 그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인민혁 명군의 국내 S 공 작전을 성심 성의로 도와준 

iiimrM'rtrw'.niViLrh ― - ^ A ._ 



.날 어떤 여대 원들은 조선 치마 처고 5 ᅵ차 팀으로 행 사장에 나타 났다. 낮이나 밤이 
나 벗을 수 없었던 군복을 잠 시나마 벗어 놓고 향토 시절로 돌아간 그들의 모습은 정 
말 선녀와 같이 아 름다워 보 였다. 그들은 마을처 녀들과 합께 쌍 그네도 뛰 었다. 숲속 

： i "t-... . ᅳ ： ； uteiL^r h n ᅵ hj 1 ! r/K 」 ^고 춤판이 벌어 졌다. 양 

rV-Oll ！ J- 



떠다 놓고 바 가지장 Q: 을 치 는여인 




난 생처음 만난 사 람들이 어 피하여 오 래등안 
생 이별하 였다가 다시 만남 육처럼 처 S 게 뜨 
거운 정으로 얽 S 수 있 는가. 나는 그날 군민이 
한테 모여 꽃발을 이툰 지양개 등판의 정 경을들 

^보 면서 이런 생각에 잠기 였다. 적들은 우 5ᅵ 를 
고립 무원한 존 재라고 하 였지만 우^ 는 힌신적 
인 사랑과 지원이 파 도치는 인민의 바다에 떠있 
었다. 지양개 등판에 펄처진 군민합 동경축 모임은 
유 격대는 인민의 사랑을 받고 인민은 유 격대의 



보 천보전 투승리 기념팁 



보호를 받으더 험 난한 역 사의 가시 발을 해 처 온 
항일 #11^+4 fa|^ ^ ᅵ 1 

나는 그날 인민혁 명군을 대 표하여 연설을 하 
였다. 군대와 인민은 떨어져 살래야 살 수 없는 
일 심동체 이기 때문에 혁 명군이 건재할 수 있고 
백 전백승 한다는 사 상으로 일관된 짤막한 즉흥 
연설이 었다. 어느 대 목에서 인가는 국내진 공작전 



에 대 해서도 간단히 개관 하였던 것 같다. 
.날 국 내에서 온 조직 대표도 연설을 하 였다. 



각계인 사들의 연설이 끝난 다음 우력 골에서 왔다는 노인이 장백현 조국광 복회조 
직을 대표하 여 우 5 ᅵ에게 축기를 전팥하 였다. 보천 보전투 때 정찰 임무를 잘 수행한 
마 동희가 위임에 따라 축기룰 받 았다. 붉은 양 e 천에 노란 명주 실로글 을새긴 자그 
마한 그 축기는 신 흥촌의 부 녀회성 원들과 박 록금이 감자움 속에서 만든 것 이라고 
한다. 밀정 들이나 군 경들이 언제 팥 려들지 몰라 움밖에 보초를 세우고 한 등한등 

를 놓 았다는 SS 11 했다: 박록금 if 같은 예작 훨에게 그런 수 *:ow^^^g 
l^fe 것은 참 말로: S 라 ^ ^ I 브세 ᅳ ^ i ᅵᅩ 1 ^ ^^ ^ 

그날이 군 민연환 대회는 성대한 열병 식으로 막을 내^ 었다. 그것 
은 항일 전쟁개 시이래 우^ 가 거행한 여러 차례의 열 병식들 중에서 

도 비교적 규모가 큰 열 병식이 었다. 1948 년에 있었던 열 병식과 전 
승 열병식 때에 나는 그 도> 상에서 바로 지양개 등판의 열 병식을 감 

지 양개군 민연환 대회는 군민의 위대한 정치적 e 결력을 만천하 



이 연환 대회에 찬 가했던 인 민들은 1940 년대 전반기 일 본제국 
의 자들이 혁 명군이 다 소열되 었다고 선전할 때 그것을 누구도 믿지 j 
^았 다고 한다. 이것은 지양개 군민연 환대회 가^! 민 # 의 마 음속에 얼마 = ^ = 
나 깊은 인상을 남겼 는가를 증명해 준다. 항 일유격 대원들 역시 인민이 자 기들에 드 
대한 사랑과 @ 음을 처버 근ᅵ 지 않으 근ᅵ 라는 것을 확 신하고 그 후 곤경에 부닥칠 때마 

1 "인 민들을 찾 아가군 "- - - = "ᅩ -V ^ ᅵ : - 




조선 인민혁 명군의 

첫여성 중대장 
바 로그 



그런데 그날 김 철호룰 비룻한 4 사의 몇몇 대원 들만의 식량 난으로 걸음이 늦어져 
이 성대한 연환 대회에 참 가하지 못하 였다. 그들이 모임에 참 가하지 못한 것이 몹시 

m^i^;w n ᅡ수 m「h . 



― 



r 그 



여^ 해가 지나 해방된 조 국에서 단오 명절을 쉴 때 나는 김 정숙과 함께 




90 년대 조 미대결 전에서 승 리한후 개최된 주체 89(2000) 년 10 월 10 일 당창건 55 돌기념 군민연 환대회 



4. 사진과 추억 



우^ 가 항 일무장 투쟁을 하면서 처 음으로 사진 을쩍은 곳은 장 백현의 지양 개등판 
이었던 것 같다. 군 민연환 대회가 끝날 무렵 에여^ 등 무들이 세 개 부대가 함께 만 

난 기 ^ 으로 사진을 쩍자고 하 였다. 마침 4 사에 사 진기가 있 었다. 그래서 각 부대들 
에 있는 기 관총을 다 모 아다가 앞에 쭉 벌 려놓고 사진을 쩍 었다. 모두들 표 창이나 
-Wg VII VlxSMIfraWll, " ᅳ ' i」 ᅳ , nr ― 



그런테 어린 대 원들은 한 장쯤 쩍는 것 으로는 도무지 성차해 하지 않았 다. 독사진 
쩍고싶 어했고 분 대별로 집체 사진도 쩍 고싶어 했으더 오래 간만에 만난 다른 부대 
의 딱친 구들과 합께 상 봉기^ 으로도 쩍고 싶어하 였다. 어떤 경위대 원들은 나하고 

： ^들 oT^ ^：5440^ 아담히 #U,. 』— ᅳ- ： - — J ~ 



31 나 무 뚝뚝한 사 진사는 사 진기룰 걷 어메고 멀 쩌감치 가버 5ᅵ 었다. 하기는 
도 몹시 난 처했을 것 이다. 요 청자는 많고 사진 종판은 적은테 누구를 쩍고 누구는 쩍 

Si 말 5> 야 하는가 하높것。!^ -— ᅳ iZl : ^ ― - ^ 1 - 



I 어린 대 원들은 볼이 부어 돌아 갔다. 나는 사 진사를 다시 불 러오고 싶은 생각도 없 

지 않 았으나 그 털만한 시간 여유가 없어 해버 5ᅵ 고 말 았다. ^ ！ 

L 사진을 못쩍어 섭섭 해하는 어린 대 원들의 심정이 이해되 었다. 그 시 절이야 누구 



나 사진을 피고 싶 어하는 때가 아 닌가. 내 마음도 별로 다를 바가 없 었다. 

나 는어린 시절에 사 진을얼 마쩍지 못하 였다. 티" 개죽도 변변히 먹지 못하 는형편 
에 사진관 이라는 것이 하나도 없 었다. 사진을 한 장 쩍자면 3051 나 되는 평 양성안 
이나 S 대거^ 에 가야 했다. 간흑 성안의 사진 사들이 세 다 근 ᅵ사 진기를 메고 시주변 
에 나와 돈 벌이를 할 때도 있 었지만 만경대 같은 외진 부락 까지는 오지 않고 칠골 
같은테 왔다가 돌아가 군하였 다.^ 



어렸을 때인테 한 번은 할아 버지가 나에게 용 돈으로 5 전을 준 적이있 
었다. 난 생처음 돈이 생긴 김에 305ᅵ 길을 걸어 평양성 안으로 갔다. 나는 성안의 번 
창한 풍경에 넋을 ^헷 "기 였다. 도로양 S 의 가게 방들과 장마당 들에는 진귀한 물건 
들이 가득 했다. 광주 ^장사 군들의 《사구 려!》 소 근ᅵ 에 귀가명 명해질 지경이 었다. 
S 지만 나는 사 진관을 향해 발길을 돌 근ᅵ 었다. 사진을 쩍 고싶은 생각이 앞섰던 것 



이다. 



31 나 5 전을 쥐고 사진을 쩍 으려고 한 것은 천진 난만한 생각이 었다. 신 식옷을 
쭉 뽑 아입은 신사숙 녀들이 출남 구앞에 서서 종 이돈을 벌 컥거^ 는것을 보 고서야 
비로소 못올 데를 왔다는 생각이 들 었다. 그래서 황황히 사진 관에서 나와버 렸다. 5 
전으로 문명의 맛을 보 겠다는 것은 어팀도 없는 망상이 었다. 그날 내가 사 진관을 떠 



•} 진과 추억 



나면서 느낀 것은 온 세상이 돈에 짓뉼려 꺼 X ᅧ 내^ 는 것 같은 환각이 었다. 내자신 

무게에 뉼려 숨이 가 빠지는 것 같았 다. 그 후부터 나는 성 안으로 들어같 때마 



= 



= 
= 



3 스. 



담을 쌓고 살 았다. 영 화관에 가는 일은 있어도 사 



다 사 진관을 외면하 였다. 

1 길림 시절^ 도^; 파는 ― , ^ j 

진관은 ^겨 다보지 않 았다. 길팀 육문중 학교는 부자집 자 식들이 많 았다. 그들은 유 
흥가나 음 식점， 공원 같은 데를 늘 풍청거 5 ᅵ더 돌 아다니 였다. 식도 락이나 유흥을 위 
해 돈을 물쓰 듯하는 그들의 풍족한 소비 생활은 나를 아연케 하 였다. 어 머니가 푼전 
을 모아 마 련하여 보내 어주는 학 비로는 겨우 월사 금이나 물 수있는 형편에 있던 나 

에게 있어서 제일 괴로운 순간은 그들이 사진 관이나 식 당으로 가자고 하면서 내 팔 
을 잡 아끌때 였다. 그럴 때마다 나는 적당한 구실을 붙여 가면서 그들의 청을 밀막아 

버^ 군하 였다. 시 



한번은 어머니 한테서 송금통 지서와 합께 이런 편지가 왔다. 

<€ 돈을 조금 더 보내니 생일기 ^으로 사진을 쩍 어보내 다구^ 
를 보 고싶을 때 사진 이라도 한 장 있으면 오죽 좋겠느 나. > 

f 나는 어 머니의 청에 옹하지 않을 수 없 었다. 철주 동생의 말이 | 
어머니 는내가 보구싶 을때면 다해진 나의 속옷에 일굴을 묻고 
물을 지으 신다고 하지 않 던가. 일마나 이 아들이 보고 싶으면 학비 

# 돈을 더 ^opi 진 g 쩍 염 내 고 。i— h 률 i 훼 r j - ^ ᅵ 
나는 어 머니의 분 부대로 사진을 쩍어 무송에 보내주 었다. 그때 
쩍은 사진이 바로 지금 유 일하게 남 아았는 길 팀육문 중학교 시절의 
독사진 이다. 그 사진을 수십 년등안 간 수해두 었다가 우 ^ 나라 혁 



명전적 지답사 ^ 이 중국 등북 지방에 갔을 때 내놓은 사람이 내가 
무송시 절부터 잘 아는 부녀 회원인 ^주선 이다. 그가 오랜 세월 적 
들의 살벌한 감시를 받으 면서도 위험을 무 릅쓰고 사진을 보관해 

낸 것은누 구나할 수있는 일이아 니다. ：ᅳ ᅳ^! 표ᅳ크 



후 에도이 럭처럭 사진 을몇장 쩍었지 만대부 분은분 실되고 별로남 은것이 없 
다. 다부 산자를 입고 고 재릉과 합께 쩍은 사진이 몇 해전에 발 굴되어 회고— " 
^ 세 상에 공 개되었 ^ 



-뿐 이다. 



그런테 길팀 시절에 쩍은 내 사진이 어떤 경로를 통해 서인지 적들의 수중에 들어 



가 경 찰들의 수사 작전에 이용되 었다. 한번은 밀정이 내 사진을 들고 카륜 에까지 와 
서 마을 경비를 담 당하고 있던 소년람 험대원 들에게 이런 사람을 본적이 없 는가고 
물어보 기까지 하 였다. 아 이들이 밀정이 왔다고 제때에 연 락해준 퍽으로 나는 요행 
봉변을 모면하 였다. 우 근1 를 해 치려고 돌 아치던 그 밀정은 조선 혁명군 대 원들에 의 

하여 처 e 되 었 다. ； 나는 한등안 사진을 쩍 , abasia ᅳ " 
—그 s 다고 하여 사진에 대한 미련을 완전히 지 워버린 것은 아니 었다. 
때없이 이루 어지는 상봉과 이별， 경 사.. . 이런 것에 맞 다들면 사 진으로 남겨 

루두루 추억하 고싶은 생각이 들군 하 였다. 나의 지하 활동과 유 격대생 활에는 사진 
으로 쩍어 들만한 극적인 것이 많 았다. 유 격구시 절에도 인 상깊은 광 경들이 많 았다. 
그^ 나그중 의어느 한 장면도 사 진 으로 남기지 못하 였다. 그때 로서는 어쩔 ᅭᅮ 
었다. 그때 우 근 ᅵ는 누구나 앞날을 위하여 어떤 기 a 물이나 상 정적인 증거물 같은 것 

을 남길 생각은 하지 못하 였다. 투쟁이 간고한 데다가 시 급하고 중대한 과 제들이 연 
달아 들 이닥치 다보니 색다른 것에 대 해서는 생각할 경황이 없 었다. 하지만 절해고 
도에 떨어 처도 인생은 인생이 라는테 유격 대생활 이라고 하여 노상 메마 르게만 살라 

이야 없지 ^fe7}. ： 르 




세기와 더불어 1115 



지태환 



어린 대 원들이 사진을 더 쩍고싶 어하는 광경을 보면서 나는 큰 충격을 받았 다. 4 
사에는 사 S 기가 있는테 내가 테^ 고 다니는 부대에 사 S 기가 없다는 사실이 우선 
나로 하여금 자기룰 반성 해보지 않을 수 없게 하 였다. 늘 산에서 살더 안중에 혁명 
밖에 없는 대 원들이 다른 사 람들과 마찬 가지로 사진을 쩍고 싶 어하더 더구나 그 같 
망이 보통 정도가 아 1 d 것을 보니 오래 전부터 사진과 담을 쌓고 살아온 나에게 9J 어 
서 커다란 느충^ 이 ：아닐 ^^foj^=fc= - - =： = ᅳᅳ 




그날 나는 숙소에 돌 아와서 몇몇 지휘관 들에게 어린 대 원들이 
사진을 쩍 고싶어 4 사의 사 진사를 따라다 니면서 시중을 들 어주던 




데 우 근ᅵ 도 사 진기가 한 대 있기는 있어야 겠다는 말을 하 였다. 그처 

지 나가는 말로 한마디 했는테 그 말이 놀라운 효과를 가 처왔다 r ： 

우^ 가 장백을 떠나 임강현 6 도구 밀영에 가있을 때인 1937 년 
여 름이 었다. 하루는 장 백에서 지하 공작을 하던 지 태환이 밀영에 
나티 "나 사업 보고를 하다가 뜻 밖에도 사 진기룰 구해 왔다는 말을 
하 였다. 그때 나는 일마나 기 뻤던지 모 튼다. ^ " ― 



지 태환이 구해 왔다는 사 S 기는 4 사동 무들이 가지고 다니는 것 
과 꼭같은 카 비네형 삼각대 사진기 였다. 그는 중년 나이의 사진사 
도한명 테 근ᅵ 고 왔다. 지 태환은 아마 내가 일 93 내비친 말을 명심 
하고 깊이 새겨 두었던 것이 분명하 였다. ᅳ ᅮ 
_g 태환은 지방사 • 하는 과정에 찾 아내고 9 련시^ L 

우 5 ᅵ 부대에 보내온 사람이 었다. 김 일처럼 그도 입이 무겁고 실속이 있 었다. 무슨 
과업을 받아 안기만 하면 실농 군처럼 수 걱수걱 해 냈다. 김일과 지 태환은 성 격이더 

~ii 태환 ttSi^ X} 전훼 ^해온 사 i ― - 



―— _ 들 었는테 모험 소설의 줄거^ 처럼 재 

= 지 태환은 김학철 이라는 유격 대원과 합 ᄈ음에 19 도구 뭏장인 이훈을 ^^7! 
사진기 문제를 놓고 진 지하게 의존하 였다. 구장은 그곳 조국 광복회 회 원들과 함께 
방도룰 모색하 였다. 그^ 던중 하루는 이훈이 지 태환을 찾아와 주 민들의 거 민증을 
내고 주민 등록을 하는테 쓸사 진을쩍 으려고 20 도 구경찰 분서에 사진기 한대를 가 




사진기 



-쩍 빼내올 수만 있다면 유 격대에 



음도 그만큼 지 연시킬 수 있으니 꿩먹고 알먹 



져다 놓았다 는정보 
서도요 긴하게 쓸 

iu fffe .m^m 

= 일제는 동 만에서 실 시해온 집 e 부락 제도와 중 lp1S&«fi 갑제도 >를 저 s 간도 
에서도 강 행하려 하 였다. 그래서 호구 조사도 하고 증명사 진활영 놀음도 벌이 었다. 
적들은 그 밖에도 통행 (체류 ) 혀 가증， 물품구 매혀가 증까지 만들어 가지고 인 민들을 

옴 짝달짝 ^하게 하려고 ^Ffe ^ ― ― : 



15 살부터 65 살에 이르는 사람은 거 민증과 통행혀 가증이 없이는 거 ᅳ _ 
할 수 없었고 물품 구매혀 가증이 없이는 식 량이나 천， 지하족 같은 것도 마 음대로 살 
수 없 었다. 그런 증 명서가 없이 상품을 산 것이 드 러나는 경 우에는 《통비 분자》 로 

^Aia^Cttff ᅵ 1 , i lilKtf ᅵ ― 



ᅭ 그런테 경계가 삼엄한 경 찰분서 마당에 있는 사 진기를 어떻게 빼내 겠는가 하는 
것이 문제 였다. 지 태환과 이훈은 장시간 이마를 맞대고 묘책을 토론하 였다. _^ 

다음날 이훈은 크게 냥패한 기 색으로 20 도구경 찰분서 장앞에 나타나 이제는 애 
가 도ᅡ서 구장 노룻도 못해먹 겠다고 투덜거 근ᅵ 었다 농군들 이라는 것이 무식하 다보니 
경찰 분서에 가면 사진을 쩍어 준다고 귀에 못이 박히게 말하는 데도 믿지 않고 구장 



4. 사진과 추억 



'만나 타나면 포도 대장을 만난것 만치나 무서워 벌 벌떨기 만하니 맥이 빠 X ᅧ서 못해 

T _ ^I¥¥n 말을 #|i 얼만쩝 g 다 시 었다 ^ g ᄒ ' ： M 

ᅭ 《유 지들은 또 유지 들대로 잔뜩 비를어 7^있 수다. 19 도구 1005 ᅵ 골안의 수백 여 ：: 
a tii 를 20 도 구까지 끌 고가서 사진을 쩍 느라면 가을이 다 같텐테 낟알 걷이는 집어 
^^^^ 치우고 사 S 이나 S 어 먹으라 는가고 다들 삿대 질이니 이것 참， 어떡 했으면 좋겠는 

i ~m '^■aj^to'^ — 르 ； 

은 이런 말을 하고 나서: a 자에 털썩 주 s 앉 았다. : = 
^ < 구장도 참 답 답해. 분서에 와서 송 사질을 하면 난들 어떻게 하라는 건가. 대책 

| 해 5]: 주장이 세 워야지 무슨 ^가" 없 겠소? > ■ M 

： : - 이훈이 기다린 것은 분 서장의 마지막 말이 었다. 그는 한 참등안 머^ 를 쥐 여짜는 

^ ^^S 가 이렇게 말 했 디- - = ― ^= 

: 《여기 경찰 분서는 백 성들이 무서 워하고 19 도 구에서 거^ 가 너무 먼 것도 사실 
— ᅳ 9} 니다. 차라 3 19 도구에 사는 이종 술이네 집이 어떻습 니까? 그 집 마당이 널 직해ᅳ 

― 서 사진을 쩍^^ 당 ^ J i ᅳ『 ―ᅳᅳ \ 

^1 1— 이 종슬은 적들의 주구 였다. 경 찰들과 관 리들이 가면 술 대접을 극 진하게 해주어 

= —- 서 실을 만들어 서라도 가고싶 어하는 곳이 었다. 분 서장은 명안 이라고 하면서 이 1 

^^^p 1 훈의 제의를 지지하 였다. 이 S 게 되어 사 S 기는 경계가 임한 20 도구 경찰분 서로^ 그 

터 이종 슬이네 집마 당으로 옮 겨졌고 19 도구주 민들도 그 마당에 모이게 되 었다. 
~ "3 ^ 분서 장역시 순 사들을 테^ 고 이종 술이네 집으로 향하 였다. 이 종술이 순 사들을 = 

위해 주 안상을 차 a 것: 은 두말, s 없 I* 분 ats^ ^사 한 am 을 마 ^ 1 jij 
= 두고 술상에 다. 일마 망^ _던 순사까 지 슬판에 ^여 stEki . ^ ― 
ᅭ' ga^j- 술에" #h Mm^ 떠^) |탤 때 마을의 지하조 방 Is 와닥닥 열: 

ᅳ ^ ᅵ 어 제끼더 《비 적》 들이 사 진기를 들어 간다고 소 5 ᅵ 쳤다. <€ 비적》 들이 앞산， 뒤산 
^ 누렇게 깔 렸다고 그가 엄살을 떠는 바람에 분 서장은 사색이 되어 권총을 꺼내들 
^^^E 었다. 그^ 고 제법 돌격 해나같 태세를 취하 였다. 술 기운의 퍽으로 생겨난 만 용이었 



a TTtgg gxj 장을 3ca 지— ᅳ7 » ：-' t ᅳ띠ᅳ 」l ― ― = 
W~~- 《《비 적》 들이 한두 명두 아닌테 혼자서 무슨 수로 당 한다고 그럽 니까. 몸을 보 

£ 존해야 지요. 승 H> 개 한， 다는데 . 》 ᅵ ^ ^ - ： - _ 

I 5 긔 2 그는 분 서장을 뒤울 안으로 끌 고나가 무작정 돼지우 ^에밀 어넣고 북테기 를씌워 

I 주었다 사들도 .jjjgi iL,, ^ 

' \ 그 사이에 유격대 원들은 활영 현장에 나 e ᅡ나 사진을 쩍으^ 온 주민 들에게 선동연 

^ 설을 한바탕 한 다 를 메:^ #히 사라졌 ： ᅳ _ ^ 

사진기 공작에 등원 대원이 이런 이 야기를 채 미 ^ 게 "i?] 주어서 나는 눈물 

X " ^대안 < 비적》 상황에 관한 건》 과 < 혜산 사건판 결서》 라는 일제의 비 밀문건 

에는 o 'ᅵ h Liinjui am E p" ' 

《소포 도구에 이르러 ^민 100 명을 모으고 영중에 1 시 :;u 분경 권총 휴대의 김 

- » 얼^ i 일대로 인 정되는 사 람들이 나타나 사 진사에 대하여 《무슨 목 적으로 사진을 
쩍는가 >， < 당신은 사 진사로 생활 하므로 도 와주면 도로 보내 겠으니 사 진기만 내 

쭉라 》 5 하 &}1！ 쒜종판 한 E} 스를 빼 《 세^ ' j " V J = 

종 판이란 지금의 사 진필림 같은 것 이다. 구식 사진기 에서는 필 팀대신 유^ 종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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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7 장 조선은 살 아있다 




그^ 고보면 지 태환이 김 학철， 이훈과 합께 우 근ᅵ 의 소원을 훌륭히 풀 어준셈 이다. 

지 태환이 적 구에서 테려온 사 S 사의 이름은 한계삼 이라고 하 였다. 유격대 에서는 
를 이인환 이라고 불 렸다. 그는 나이가 40 살이 다 되 어오는 사람이 었다. 키가 큰 
데다가 힘이 장 사여서 유 격대생 활에는 제격이 었다. " ^ 프 X— = 
：나는 사진 기슬을 배워두 었다가 필요한 때면 직접 대 원들의 사진을 쩍어 주기로 
！^하 였파. 사진사 애게청 1 개별 적으로 사 진술을 QiHlQjd-^= m - 



적인환 가 #진 기슬을 진 지하게 대 하자왜 이런 하찮은 얗 ofl 시간을 내는하 

.는 활영할 때 화폭을 에슬 적으로 잡는 방 법이더 종판을 감광 시키는 묘^ 도 가 



르처주 었는테 아주 친 절하고 까근 까근하 였다. 



이 인환은 내가 누 구라는 것을 안 다음 부터는 자기 속을 다 털어놓 았다. 그가 한 
말 가 운데서 지금 까지도 인 상깊게 남아 있는 것은 《버섯 꿰미》 에 대한 이 야기였 
다. 그는 우 ^ 부대에 오 자마자 《버섯 꿰미》 라는 것부터 찾 았다고 하 였다. 《버섯 
꿰미》 란 무엇 인가고 물으니 《귀를 베어 말린》 이라고 대답하 였다. 이 인환의 말 
에 의하면 적들은 혁 명군이 사람을 잡으면 귀를 베여 버섯꿰 미처럼 꿰서 말 린다고 
선전 한다는 것이 었다. 뿐만 아니라 일제는 산하에 각종 분과를 거느린 《선 무반》 
이라는 모락 e 체까지 조직해 가지고 다 니면서 유 격대는 일굴이 1: 갛고 뿔이 돋은 
식 인종들 이라고 선전 하는테 자기도 일마전 까지는 그런 말을 곧 이들었 노라고 하였 

다 • 



' 《이종 술이네 마당에 유 격대가 나 타났을 때 나는 간이 콩알만 해서 검정 보자기 
룰뒤집 어쓴채 와 들와들 떨었습 니다. 이제는 죽 었구나 하고 귀부터 움켜쥐 였습니 

푠퓨― 그^ 데 as sS&m 보니 선량! ^사， 이 아 니겠습 ᅩ * = 

r 나는 이인 환이네 집에 아 이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자 그에게 집으로 돌 아가라 
고 권고하 였다. 그런데 그가 오히려 말을 듣지 않 았다. 자 식들은 처가 돌볼 수 있으 
니 제발 자기를 쫓아 보내지 말아 달라고 거듭 당부하 였다. 그 결심이 하도 진 실하고 



드팀이 없 으므로 나는 이 인환을 유 격대에 입 대시키 였다. 새 군복을 입히자 어쩌나 

좋아^ 지 a 에 시 M^lMji^M.afcarl r[ 」 ° 

1 



육과송 전투와 x ᅣ신즈 전투가 있은 다음 우 e ᅵ는 부대에 많은 노 동자; 



이 



고 신입대 원들로 여^ 개의 분대를 조직하 였다. 그중한 분대의 분 대장을 이 인환이 

！폐 = ^ 



_ 입대 후 유격대 원들의 사전^ 많이 ^ 쯔 츌— ^= 

이 인환은 현 상액을 가지고 다 니면서 사진을 쩍는 족족 현 상하군 하 였다. 그가 싸 
잘 하였기 때문에 대 원들은 누구나 다 그를 존 대하고 아끼고 사랑하 였다. ： 



한번은 사 진사가 독 감으로 드^ 누운 적이 있 었다. 우^ 는 그를 정성껏 치 료해주 
었다. 그가 잠잘 때에는 처마다 솜옷을 벗어 여^ 겹으로 덮어주 었다. 나도 덮개를 

그의 머 5 ᅵ에 들 러주고 곁에 앉아 책을 91 으면서 밤 a 을 하 였다. ᅳ 쓰 _ 

잠을 깬 사 진사는 내 손을 부 여잡고 처 같은 게 무엇이 대 단해서 이^ 는 가고， 이 
은 퐩ᅵ를 어떻게 갚 는가고 하면서 눈물을 흘 g 었다. J ' I 

ᅳ 사 진사는 우^ 와 생 활하는 과 정에서 난 생처음 사람 대접도 받고 참 인생이 무엇인 
지도 알 았다고 하면서 왜 놈들의 머슴이 되어 밥을 얻 어먹는 것보다 유격 대에서 풀 
뿌^ 를 삼 킬망정 하루를 살아도 가슴을 펴고 사 람답게 사는 것이 더 좋다고 하 였다. 

한번은 사 진사가 내앞에 사 진기를 마주 세우고 나의 옷 차팀을 깐깐히 손질 해주면 
서 말하 였다. : 



《오 늘은 제 소원을 풀게 해주십 시오. 장 군님의 독 사진을 쩍 으려고 합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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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나의 사 진을쩍 어직접 국내에 가지고 들어가 동포 들속에 전하 겠다고 하였 = 

다. 그래서 지 성은고 9 지만시 S 을쩍어 세상에 공개하 는것은 부대의 규율에 어긋 

나는 일이니 혁명이 승^ 하는 날 마음껏 쩍 자고， 해방이 되면 첫 독 사진을 이 인환등 ᅵ 

그 말에 사 진사는 울면서 웃 었다. 나는 그런 미묘한 웃음을 처 음으로 보았 다. 그 

모습이 에 삼^ 다샤 ^szr^j^ = 

소할바 령회의 후 대부대 활동으 로부터 소 부대활 등으로 념어 같때우 는 또다시 

이인 환에게 집으로 돌아같 것을 권고하 였다. 그러나 그는 부대에 그냥 남아서 싸우 

석하 게도전 사하였 다^ 1 ― ： = 

= ᅳ 홧독^ ᅵ금도 사진을 쩍을 iflfe of 인환이 구식사 진기룰 jcn 사진 g 쩍자고 하^^ 
다가와 초점을 맞추는 것 같은 환각을 가끔^ 1 끼^ 한다 

：： 이인 환은희 생되었 으나그 가쩍은 사진들 중에서 몇 장은 그래도 기적적 으로역 

사에 남 았다. 우^ 가 임강현 5 도구밀 영에서 쩍은 사진과 올 기강유 역에서 여 대원들 
：이 휙은 사진도 그^: 쩍_3 ^상한 ^0]^1).__ 2 ^ — ᅳ 1 ᅳᅳ그 ― 
J 5 도구밀 영에서 쩍은 집체 사진은 국내 공작에 나갔던 김 주현소 부대의 귀환을 기 
« 하여 쩍은 것이 었다. 그 날의 사진은 내가 쩍어 주려고 하 였는테 경위대 원들이 같 
^이 쩍자고 그냥 조르는 데다가 이 도 셔타를 :X} 기가 뉼^ 주 겠으니 같이 ^ ^ 7 

고 등을 밀 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어 변장을 할 때 쓰고 다니던 검은테 안경을 낀 채 。！ 
S 그 사 ^WL # EEi 뇨^ᅳ g \ = 

나와 이 인환이 쩍은 사 진들가 운테서 대 부분은 아 쉽게도 소실 되거나 분실되 었다. 
r 적들은 사진을 입수 하기만 하면 그것을 우^ 를 지명수 배하기 위한 모락에 써먹었 ᅮ 

n 다. 나와 경위 보 관하고 ^펀 사 진들은 임^ p 이 《토벌 1| 흐를 ^ 고황구 ■ 

g 밀 jg 이 1 달: 려들혔 — # 때: 없：던^^ ； M jp t% ti 

：수 십년의 세월이 흐른 뒤 우 근 ᅵ는 그 사진들 중 일부를 과거 만 주국의 고위 경찰관 

이었던 가또 도요다 까라는 일본 사람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 었다. 그는 자기 
가 우 e ᅵ의 사 s 석 장을 가지고 있 었는테 한 장은 잃어버 5 ᅵ고 두 장만 있다고 하면 = 

m ᄀ YiUj ^7ii/ii^n "^― 1： 

ᅭ 가또도 요다까 는 <€ 만주국 경찰중 요사진 ，문 힌자료 집성^ 이라는 글에서 <C 신비 H 

로운 영웅 김일 ᅵ피줏 OJ 란 제^ 로 이 S 게 썼다 jr ᅳ ， ᅳ : 
ᅳ k . 김일성 및 중국 공산당 간부에 대한 ^수배 사진》 은 무엇 보다도 현 물로서 현 1 

실적 의의를 # 분히 가 3:들 극히 ^^고 pyVyi isbfe - .^ . ： 
그 는당시 <c 토벌》 대원이 사진 뒷면에 남긴 《김일 성부대 본부원 일등》 이라는 _가 
필적까 |#} 진 옆에옮 겨:^ 개하 였다. ᅳ^ - ， 우 그 I 
ᅭ 그퍽에 역사의 진실이 생생한 한 폭으로 세상에 나타 났다. 거 기에는 마귀나 야인 ^ 

같은 스산한 《비 적》 이 아니라 대원， 지휘 관들을 막 론하고 꼭 같은 군복을 입은 혁 ᅵ 

명 군대의 면 보，ᅡ 사 #51 대로 반영되 어있는 것이 ᅳ: — ᅳ ᅭ ^ 

우^ 의 대 원들과 지 휘 관들 중에 는 사진 한 장 남기 지 못하고 전사한 등 무들이 수 ᄍ 

지금은 사정이 다 르다. 전 사자가 나면 군공에 따라 표창도 하고 고향에 부고도 보 ᅳ: 
내여 사회적 관심을 모 은다. 그러나 항일 전쟁당 시에는 희 생자가 나도 부고를 보냁 그 

수가 없었고 이름 석자를 새긴 묘비도 세워줄 수 없 었다. 적이 항시 적으로 달 려드는 

정 황에서 눈무 펌이나 돌 무펌을 쌓아 주거나 그 렇게도 할 겨를이 없으면 솔 가지를 

B 어주고 총총 tHty: ^도 %^s^^ ^ ― ᅳ J 「 v: f ᅳ L - ᅳ ■ ― „ 

i 전사한 대 원들을 안장할 때면 그 불같은 청춘을 황야에 묻어버 ^는 것이 너무도 ᅭ 



기 가막혀 한중의 홁이 바위 들처럼 무거 웠다. 한 장의 사진도 없이 그 S 게 가버린 열 

ᅵ L OUJ ᅵ UUU ᅵ. J^^^^^^^^^^^^^= 
희생된 전우들 과해어 지는것 도힐치 않 았지만 산사람 들과의 생 이별도 ^ 근하였 
다. 그런 때에 사 S 이라도 한 장 쩍어 서로 교환했 더라면 일마나 좋았겠 는가. _ 
제일 견디기 어려운 것은 여대 원들이 그 꽃같은 모습을 한 장의 사 진에도 남기지 
못하고 희생되 는것이 었다. 그런 여대 원들이 피 를물고 쓰러질 때 우 5 ᅵ의 가 슴은천 

aji^a 래 로 ᅳ s 분 텃； 같 았^ 

^^01 세상에 S 쯔간 것이란 배냥 하 나밖에 없 었다. 그 속에 있는 것은 조선: 

지도에 무 궁화룰 수놓은 자 그마한 수에 품뿐이 었다. ᅴ ᅮ시 ，ᅮ띠 1_ 
그 수 예품을 시 신우에 얹고 거기에 한 즘두줌 홁 을뿌릴 때어느 장사의 손인들 떨 

세월은 너무도 많은 것을 마사버 5 ᅵ고 희 석하여 망 각속에 묻어버 린다. 기쁘던 일 
도 슬프던 일도 날이 가고 달이 가고 해가 가면 흐 려지고 멀어 진다고 한다: V - 
그러나 내 경우는 꼭 그런것 같지도 않다. 나는 희생된 전우들 한 사람한 사람을 

도처히 9J 을 수 없다. 떠나간 사람도 보내는 사람도 그 S 듯 소금이 일게 한을 품었 
던 5 일가. 내 기억 속에는 그들의 모습이 수 백수천 장의 또렷한 청사 진으로 남아있 
다. 세월이 흐 르면서 사진도 색이 날고 기억도 희미 해지기 마련 이건만 그들의 모습 
만은 어이 일인지 세월이 같수록 더 생 생하게 살 아올라 나의 심혼을 거머잡 는다. 

어떤 사 람들은 대 성산에 혁명열 사들을 꾸윌 때 기^ 비를 옹 건하게 잘 세우고 거 
기에 투 사들의 이름을 새 기자는 의견도 내놓 았다. 그러나 나는 열 사들의 모습을 세 
워주고 싶 었다. 항일영 옹들의 개 성적인 모습을 재 생시켜 후 대들도 만나게 해주고 
싶 었다. 그런테 대 부분의 투 사들은 사진 한 장 남기지 못하고 희생된 사 람들이 었다. 
결국 내가 조각가 들에게 그 투 사들의 모습을 하 나하나 설명 해주어 원형을 재생시 

일제가 취급한 《혀 1 산 사건》 에 대한 자 료집을 보니 거기에 여^ 투 사들의 사진 
이 나있 었다. 고 e ᅵ끼가 말 하기를 가난한 사람의 사진은 그가 법을 위 반했을 때에나 
L 신문에 난다고 하였던 것 같은테 우^ 의 투 사들도 족쇄를 차 고서야 처 음이자 마지 

되는 남겼던 ^UUIB ― iZ 1 

ᅳ: 우^ 가 항 일혁명 시절의 모습을 몇 장 이나마 남길 수 있었던 것은 지 태환이 사진 

기를 공 작해온 퍽이 었다. 그런데 지태환 자신은 사 S 기앞에 나선 적이 없 었다. 견결 
하고 솜 씨있는 지하정 치공작 S 이었던 그는 《혜산 사건》 때 체포 되면서 적들의 문 

^ 거 ol l^ &ᅳ시 • a^JAU^ ^ J 

― 지 태환은 포승에 묶이운 쾨 사진을 쩍히 웠는데 분통이 어린 일굴을 외로 돌린 쾨 
날 카로운 시선을 땅에 박고 있 었다. 자 부심이 남팥 근ᅵ 강한 그 사 나이의 심장이 일마 
나 원 한으로 끓어 올랐겠 는가. 그는 사형 션고를 받고도 태연하 였다. 지 태환은 《나 
는 일 제놈들 에게서 피값을 다 받아 냈다. 이제 죽어도 한이 없 다.》 고 하면서 껄껄 

_^ - 나 에게는 잠들 수 없는 밤이 많다. 일이 많 을때도 그 S 지만 유언들 하나， 사진 한 

장도 P^l^ 뭇 하고간 열 사들이 떠 오르는 밤이면 졸 음토: 오—) ^얗는 g^^^J 
아마도 그 때문에 나는 나이가 많아 지면서 사 진을쩍 는것을 소흘히 여기지 않게 
된 것 같다. 공 장이나 농촌에 나가면 근로자 들이나 아녀자 들과도 쩍고 초소에 나가 
면 인민 군군인 들과도 쩍 는다. 어느 해 인가는 연풍 고등중 학교에 들 렀다가 반 나절이 
U H 생들의 사진을 쩍 어주었 = 
쾌 uaP I^ 도가 좋아서 사람과 sf^ 에 층 w 가 , 공훈을 세우면 영에도 



^고 만 사람의 같채도 받 는다. 그^ 고 어디에 가나 다 채릅고 풍성한 문화 생활을 
-길 수 있다. 노등 속에서 속 아나는 춤과 노래가 명절의 광장과 축전 무대에 옮겨지 



고 불 야성을 이루는 밤거 el 와 공 원에는 행복한 사 람들이 끝없이 흐 른다. 
' 반세기 이 전에는 이 모든 것이 별처럼 먼 공상이 었다. 항일투 사들의 태반은 이런 
생활을 보지 못한 채 희생되 었다. 하지만 그들의 목숨을 바처 피로^ 열 어놓은 역사 
M 길이 iMle} 련^] 대의 오늘과 내일이 있을 수 있겠 는가. 



1 




착^ 

hi ^ 




조 선인민 혁명군 대 원들의 A 우진 




제 17 장 조선은 살 아있다 



5. 간삼 봉전투 




군 민연환 대회가 끝난 후 우^ 는 최현 부대와 합께 팔 반도에 있는 집 ^ 부락을 치 
고서 로해여 지기로 하 였다. 팔 반도란 간삼봉 부근에 있는 집 단부락 이다. 거 기에는 

300 여명의 위만군 《토 벌대》 가 주 둔하고 있 었다. 【 꿈ᅳ -, ^ 



국내 S 공 작전도 계 획대로 수 행하고 세 개의 대 부대가 한테 모여 군 민연환 대회도 
성 대하게 거행한 때여서 대 원들과 지휘 관들의 사기는 그 야말로 하늘을 ^를 듯 하 
였다. 그들 중에는 대부 대들이 한테 모인 기회에 국내 진공을 더하 든가， 장백 시가같 
은 곳을 답 새겨서 인민혁 명군의 본때를 다시 한번 보여 주자고 정 식으로 제 기해오 

는 Am 들도 , 'T-'T "j^ - . ^- & ^ - — 1 를 

그러나 군사 행동의 견 지에서 불때 보 천보를 방금 치고난 후여서 국내진 공작전 
을 되풀이 한다는 것은 불합 ^한 일이 었다. 혜산 방면의 공기가 심상치 않은 조건에 
서 장백 시가를 친 다는것 도역시 심사 숙고해 보아야 할 문제 였다. 혈기가 욕 망만을 
가지 고서는 승산이 있는 싸움을 할 수가 없 었다. 그래서 나는 공격대 상지를 팔반도 

T^rNl ^ 싫 ' iz L - . ᅵ: 

우 51 에게 팔 반도에 대한 정보룰 제 공해준 것은 2 사등 무들이 었다. 그들이 우 51 
밀영에 와있을 때 그 고장의 실정에 대해 상 세하게 말해주 었다. 그 후 우 근 ᅵ는 팔반 
도에 우 51 의 지하 조직을 박아놓 았다. 그 지 하조직 성원들 가 운테는 유 씨성을 가진 

위만군 병사도 있 었다. 그는 자 존심이 지 나치게 강해서 지휘 관들의 눈밖에 난 사람 



5. 간삼 붕전투 



이 었는데 상관들 한테서 부당한 압력을 받은 것을 계기로 우 근ᅵ 부대에 의거 해와서 
분 대장을 하 였다. 이 사람이 또한 위만군 대대의 내부 실정을 구체 적으로 말 해주었 
다. 

일반 적으로 유격 부대가 적이 집중되 어있는 군사적 요 충지를 친 후에는 쭉 빠지 
는 전슬을 써서 멀^ 빠져 나가는 것이 통례 이다. 그러나 보 천보를 친후우 ^는그 
렇게 하지 않 았다. 적들도 유격대 전법에 도 통하고 있는 것만큼 그 점을 미 5ᅵ 티 "산하 
고 대책을 세울 수 있기 때문이 었다. 실제로 관 동군은 우^ 가 무송방 면으로 빠져나 
오 ^ 라는 것을 에 견하고 그 일대의 길 목들에 대부 대들이 춤촘히 배 치하고 있 었다. 
이점을 에 측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 근ᅵ 는 쭉 빠지는 전술이 아니라 적의 혁 밑에 그대 



- 아앉는 수법을 썼다. 



우^ 가 국경근 방에서 멀^ 벗 어나지 않았던 다른 하나의 이유는 그 일대의 조국 
광 복회조 직들을 도와 주면서 국 내의실 정을더 구체 적으로 요 해하고 장 악하더 상승 

^ 계에 있는 국내 혁명을 적극 적으로 추 진시키 자는데 있 었다. 우^ 는 팔반도 쪽으로 
서서히 움직 이면서 이르는 곳마 다에서 공작 원들을 불^ 지 하사업 정형도 요 해하고 
그 들에게 새로운 과업도 주 었으더 지방 조직의 책임 자들을 만나 사업 방법도 배워주 

a 1 ] ^ ᅳ— ^ ^ ^ - " - ^ » 



ᅮ 이런때 정 보공작 업무를 받고 혜산에 건너 가있던 이훈이 우 근 ᅵ에게 통신을 보내 

'^Ll "； ᅵᅵ ― ᅳᅳ — ^ _^ ■ m ^^r " _ = 

： 도천 근 ᅵ의 한병을 노인이 가 지고온 이훈의 그통 신에는 합흥 제 74 연대가 수십대 
의 자 등차를 티 "고 급 작스레 혜산에 밀려들 었다는 정보 내용이 적혀있 었다. 적들은 
벌써 신 파쪽에 나가 압 록강을 건느기 시작 했으더 《토 벌》 을 책임 진자는 김 석원이 
^는 ᅳ약 표적 g" 조^ 인% 교라; H 하였 다 ^^^ " w ^ 

： 어떤 자료를 보면 그때 함흥 제 74 연대를 인솔해 가지고 《토 벌》 에 등원된 일본 
군측 지 휘관이 김인욱 이라는 조 선인이 었다는 주장도 있다. 그^ 나 그 당시 국내와 
장백의 지 하조직 들에서 우 근ᅵ 에게 보 내온통 보자료 들은한 결같이 《토 벌대》 를이 

끝코 n 장왕 이를을 "a 석원이 밝히고 wj^^- ᅵ ^ i _ 
z 후에 알게 되 었지만 김 석원은 일제가 소문을 크게 내려고 합흥 역에서 조직한 요 
란한 장행 식에서 혈서로 《무운 장구》 라고 같겨쓴 기발을 들고 일본천 황에게 충성 
을 s 세하 였으더 김일성 부대를 몰 살시키 겠다고 매우 격해서 떠들어 댔다고 한다. 
그는 자기가 상급의 신 임으로 토벌을 떠나는 것은 공 산군의 전술을 잘 알기 때문이 

라고 하면서 멀 지않아 74 연대의 솜씨가 어 떤가를 보게 될 것이더 황군의 위 력앞에 
서 공 산군은 추풍 낙업의 운명을 면치 못할 것 이라고 혀장 성세하 였다는 것 이다. 

김 석원의 합흥 74 연대는 혜산과 신파를 떠나 면서도 환송 의식을 치르 었다. 일제 
의 앞잡 이들이 집집을 찾아 다니더 군중을 강제로 등 원시키 였다. 경찰과 일본인 유 
지들， 관 근 ᅵ들， 재향군 인들이 거^ 에 나와 노래를 부르고 일 장기룰 흔 들면서 부산을 
피 웠다. 《토 벌대》 의 무력이 어 쩌나많 았던지 30-40 명이 탈수있 는목선 으로하 
ᅭ 루종일 신파 나루를 ^ᅵ 였다고 한 g Wt-" ― 3 ― u — i ^3 

^이런 상세한 자료를 정람 일군도 아닌 이훈이 알아 냈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 
이 었다. 우 근ᅵ 한테서 혜산 시내의 적정을 람지할 테 대한 과업을 받은 이훈은 목재상 
의 간판을 가지고 공 작지에 침투 하기로 결심하 였다. 그는 19 도구 관내에 있는 조국 
광복회 분회장 들에게 과업을 주어 더칠 사이에 수 백대의 나무를 베 게하고 그것으 
로 떼목을 무 S "목 ᄈ 의^ %을^여# 증 3 서도 만들었 다., 



2 이훈은 원래 8 년동 안이나 산 관에서 유벌 노동을 한 경험을 가지고 있 었다. 그는 
다튼 한 사람의 조 직원과 합께 때 를들고 혜 산으로 나 갔는테 일이 잘되 느라고 그했 
던지 강기 슭에서 최 경부의 친 척되는 영감을 만 났다. 최 경부는 《춰 1 산 사건》 때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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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애국 자들을 잡 아가둔 악 질적인 경관이 었다. 박&을 체포한 것도 이 최가 였다. 

최 경부의 삼촌은 이훈이 수 백대의 통 나무를 끌고온 것을 보자 나무를 몇 대만팔 
아 팥라고 하 였다. 이훈은 최 경부나 근ᅵ 의 숙 부되는 어른 이라는 13] ᅵ 어씨 돈을 받고 나 
무를 팔 수 있겠 습니까 하면서 통나무 두 대를 거처 주 었다. 영감은 흐뭇한 김에 이 
훈에게 시내에 있는 목 재상을 소 개해주 었다. 영감의 말이 그 목 재상의 사위도 자기 

조 카처럼 혜산경 찰서에 있다는 것이 었다. 

이훈은 목 재상과 통성을 하 고나서 장백이 란데는 《비 적》 이 많아서 살기가 여 간 
불 편하지 않다， 나무나 내다 팔아서 돈 냥이나 모아 가지고 혜산에 나가 살 생 각인테 
도와 팥라고 하 였다. 그는 목재 상에게 절반 값으로 나무를 팔 아버린 다음 그 집에더 
칠등안 머무 르면서 그의 사 위라고 하는 김 순사는 아무날 몇시에 김석원 부대가 틔 1 
산에 온다는 비밀을 흘 려놓았 다. ^= 

그는 보 천보사 건으로 제국의 위신이 땅 바닥에 떨어 졌다， 군부의 위신을 추켜세 
우 느라고 김 석원을 파견한 모 양인테 아무튼 싸 움깨나 하는 사 람이라 더라， 이 사람 
이 김일성 부대를 치고 서 간도를 평정하 겠다고 장담했 다는테 결과는 두 고봐야 알 
그 테지만 어쨌든 공 산군측 에서도 김석원 부대와 접 전하게 되면 고전을 겪게 될 것이 

라고 하 였다. ^ ti ᅵ arz : _/ ᅳᅳ ᅳ—— _ 

ᅭ 합흥 74 연대가 혜산 시내에 들 어오는 날 이훈은 고급 양복에 봄가을 외투룰 입은 
말쑥한 신사차 팀으로 거 5ᅵ 에 나가 환송 대열에 슬 그머니 끼여 《토 벌》 에등 원된 
ᅭ 무력이 일 마이고 포는 몇 문이더 기 관총은 몇 정인가 하는 것을 죄다 살펴두 었다. 
그 끗 ᅵ고 환송 의식이 끝나기 바쁘게 압 록강을 건너와 우 근 ᅵ에게 연락을 보 냈다. 연락 
이 사 령부에 당도한 것 과때를 같 이하여 장 해우와 김 정숙이 보낸 연 락원이 또한 우 
^ 를 찾아와 보다 상세한 정보를 알려주 었다. 연 락원은 압 록강을 건너온 적의 부대 

가 13 도구에 와서 행적을 감 추는테 지금 조직 원들이 동 원되어 그 행방을 찾 는다고 
ᅳ 하 였다. 이훈의 정보와 도천 5ᅵ， 신파 조직이 보내온 정보는 신 통히도 일치하 였다. 
지 방조직 들에서 보내온 자료를 종합 해보면 《토 벌》 에 동원된 무력은 약 2,000 명 

Hi. '■ ^HmrJLl 

^ ， 이 조션 주둔^ ᅵ서 g 에라고 하는 함흥 74 연 대까지 ^토벌 >에 내몬 것을 
보면 조선 총독의 분격과 신 경질도 이만 처만이 아니였 S 것 같다. 보천보 전투와 그 




간 삼봉전 투장소 



전투를 전 후하여 국경일 대에서 거듭 얻 어맞은 적들은 엄청난 심 el 적 혼란을 겪게 
된 것 이다. 중국 관내에 대한 침릭 = 전쟁이 목전에 박두한 때여서 일제는 후방의 안전 
에 여간 신경을 쓰지 않고 있 었다. 이 런때에 《등장 철벽》 이라고 자 랑하던 조만국 
경 일대가 난 ^판이 되 고보니 총독이 노발대 발하는 것도 별로 새삼 스러운 일은 아 




2,000 명이면 적의 역량이 우 5ᅵ 보다 휠썬 우세하 였다. 이런 형편 에서는 접전을 
피하는 것이 상책이 었다. 그^ 나 우^ 는 조 선에서 건너온 일 본군대 부대와 정면으 

로맞 서:71 로결심 sisck 적이 대 부대로 공격해 se fflsa 분 산해서 기 ' ― 

등전을 벌이는 것이 유 격전의 일 반적인 전슬 이지만 이 번에는 관례 
꿰^ W 대 분진 를^— 부끊 M xl 자는 것 이^ 1표— l#ol Ql Ll ' 『ᅳ ᅳ 
= ᅭ우^ 는 팔반도 쪽으로 움직 이다가 일 ^ 행군을 댐추고 싸 움터를 
고 르기로 하 였다. 로 마가의 서 쪽산에 올 라가서 직접 지형을 정찰 
하 였는테 거기가 바로 사방이 탁 트인 간 삼봉이 었다. 간 삼봉은 13 
도구 로부터 8 도구에 이르는 100 여 5 ᅵ의 광활한 대지에 가 로놓여 
있는 서강 고원의 북쪽 세 개의 봉우^ 를 말 한다. 간삼 봉에서 북쪽 

을 바 라보니 원시림 aL 바다가 끝없이 펄처 지고그 우에 사등 방산. 
줄기의 연봉 사들이 떠있 었다. 모두더 기라고 불 e ᅵ우는 고장이 었다. 1 

「 남쪽도 역시 등서로 100^ 가 ^어 보이는 수풀 f 파다삐 

원 이라고 불^ 우는 그퍽 지대에 노 국소와 같은 부 락들이 띠 염 띠 염보 
였다. 간 삼봉은 태 고연한 원 시팀의 바 다우에 섬처럼 솟 아있는 봉우 근ᅵ 었다. 적 ᅳ a 
들이 여기로 오려면 1 3 도구에 서 서 강성 에 로 올 라오는 산굽이 와 영 마 루들을 거 처 야 

하^ 문 ~ 에 ^움코 ᅵ로% g ^이 제^ 적딩^ 였 ᄈ ^1 _ "― 
: 저넉에 지휘 관들이 모여 전투 방안을 토의하 였는데 거기서 내가 강조한 것은 적 
의 정규 전법에 말 려들지 말고 유격 전법을 주등 적으로 활 용해야 한다는 것이 었다. 

그^ 자면 우 e ᅵ가 먼저 산 능션을 배 치에서 도식을 범하지 말아야 하 였다. 적들이 
우 5ᅵ 가 주의를 펄 돌릴 것 이라고 불 수있는 곳에는 역량을 많이 배 치하고 전 투과정 
에 부 대들이 수팀을 이 용하여 좌우로 ！꿋ᅵ 기동 하면서 임 기응변 하도록 하 였다. ᄃ 

| 나는 4t 2^Slj:lfll: 들과 합께 ^"방 안을 짜놓은 다 음새벽 « 에 권영벽 

재수， 정 동철을 비 룻하여 우 e ᅵ의 부름을 받고 간삼 봉으로 찾아온 국내와 장 백지방 
의 정치공 작원들 과합께 혁명조 직들의 사업 방향과 임무에 대하여 토의하 였다. 프 

i 적들이 간삼 봉으로 공격해 온것이 바로 이 날 아침이 었다. 새 벽부터 가랑 비가내 

51 고 안개가 뿌옇게 끼 였는데 최현 부대가 차지한 산봉우 5 ᅵ에 있는 초 소에서 먼처 
신 호총소 e ᅵ가 울 렸다. 나는 곧 산 능선의 지 휘처로 올라 갔다. 최현은 보초대 ^"ᅳ 
가 적의 포위에 들 것 같아 한 개 중대를 거느 5 ᅵ고 전 방으로 맞받 아나갔 ' 

다. 적들은 순 식간에 최현이 인 • 중대를 포 ajia^tiii — ―ᅵ： - " ᅵ 
# 전투 에서는 시작을 어떻게 떠 1 는가 하는테 따라 전투 사기가 좌우 
되므로 어떻게 하든지 사태를 수습 하여야 하 였다. 이동 학에게 경위 
중대를 테 g 고 가서 최현네 중대를 빨5ᅵ 구출 하라고 지시하 였다. 
일 본군은 위 만군을 총알 받이로 앞 세우고 s 렬하게 달려들 었지만 
최현네 중대와 이등학 중대가 안 팎에서 협 공으로 벼 락같이 조겨대 
는 바람에 적의 포위 s 이 무너 져버 렸다. 치열한 육박전 끝에 중대 

： 사태룰 역 전시킨 우^ 는 적들ᅮ ᅳ 

벨 g 대 ^^ jF ^ E 
" 하지만 일 본군은 s 수처럼 기세가 여 



여^ 번 협곡에 몰 아넣고 하 루종일 




ᄃᄃ하 였다. 일본 군대의 돌 격이란 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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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요한 것이 었다. 그들은 자기 동 료들의 시체를 ^고 뇜으 면서도 목이 터지게 함성 
을 지 르면서 파도 식으로 계속 연팥아 팥려들 었다. 소와청 방어전 투때에 조 선에서 
건너온 일본군 간도파 견대의 돌격을 겪 어보고 대 도> 히 악착 하다고 하였는 13] ᅵ 이 합 
흥 74 연대의 돌격은 그보다 더 S 렬하 였다. 우 근 ᅵ가 기 관총을 10여 정이나 배 치하고 
전방을 탄 막으로 뒤덮 는테도 적들은 그냥 새 까맣게 팥려들 었다. 

이런 공격을 종 일토록 계속하 였다. 그 통에 우 9 도 어 지간히 힘든 싸움을 하였 
다. 어떤 곳 에서는 적이 아군 진지에 들이 닥치는 바람에 육박 전까지 벌려야 하 였다. 
거기에 비까지 계속 내려서 전 장은더 처참하 였다. 그때 우 5 ᅵ 가생각 한것은 어떻게 
되어 군국 주의가 사 람들을 처 S 게도 검 질기고 분 별없는 야수적 존재로 만들 었는가 
하 는것이 었다. 

일본군 국주의 자들이 떠드는 《야 마도 정신》 은 부 정의를 정의로 알고 악을 선으 
로 착 각하는 천 치들， 총 구앞에 부나 비처럼 뛰 어들어 보 람없는 개 죽음을 당 하면서 

^ ^ 도 그 것을 무사 도라고 자 부하는 청맹과 니들， 타 w 촉췌 r 체더 미우에 축배룰 들고 
: ― 기 a 사진을 쩍는 야 수들， 자기가 죽으면 천조 대신의 혼이 자기를 굽어 살피고 천황 
자 기 명복을 빌더 일본 국민이 자기를 영원히 기억할 것 이라고 망 상하는 정신불 
^ 구 자들을 수많이 생산해 냈다. 일본의 군 벌들과 대 신들은 그 s 게 죽은 장 병들을 잠 
^ 깐 피 였다가 사라 져버 근ᅵ 는 《사꾸 라꽃》 에 비 기면서 황군의 정 신이니 뭐니 하고 

UV'Wul ᅳ— ― - = 

_ 일 본군병 사들은 자 기들의 죽음이 일본 제국의 번영을 위한 밑 거름이 된다고 믿고 

. 있 었지만 그것은 어처구 니없는 망상이 었다. 《황 도정신 >은 일본을 부 흥에로 이끌 

어간 ^0}- 니라 별 망에로 몰아갔 다 .^ g 1 

- - 유 격대의 지휘 관들과 병 사들은 이런 관 점에서 일본 군대를 평 가하고 있었기 때문 

" , 에 그들이 아무^ 사남게 팥려 들어도 혁 명가의 자 부심， 승^ 자의 자부 심으로 적을 
^ 니 햅 L1 

™ 우 근 ᅵ는 정황을 효과 적으로 이용 하면서 날이 처 물도록 적들을 답새기 였다. 여대 
^ 원들이 싸움을 하면서 부른 《아 9 랑》 이 전 대오에 퍼지 였다. 격전 장에서 노래를 
부르는 것은 강자 들만이 할 수 있는 일 이다. 간 삼봉전 토장에 울린 《아^ 랑》 은 혁 
명군의 정신적 종심을 비^ 보이고 낙천 주의를 시위하 였다. 적들이 《아 5 ᅵ랑》 을 

1^ 어떤^ ᅵ분 c^ma 든가 하는 것은 그닥 상 상하기 어렵지 않을 것 이다. 
i j '，un 포 로들이 고백； 기를 ： 듣노래 처출에 어 el% 절 해졌고 다음 _순3 
ᅳ 에는 공포에 잠기 였으더 나 중에는 인생 혀무를 느 혔다고 하 였다. 부 상자들 중에는 
t 신세를 한 탄하더 우는 자들도 있 었으더 한쪽 에서는 도망 병까지 났다는 것이 었다. 

■ * ~ 적들은 ^많은 ^ 자를 내면서 £처 벽때 가되도 록폭우 속에서 ^^중 3 하지 
않 았다. 이런 때 우 e ᅵ는 팔반 도쪽에 정찰 임무를 받고 나 갔다가 돌 아오는 박 성철소 
^ 부대와 식량공 작조에 연 락하여 적의 뒤 통수를 때^ 게 하 였다. 김 석원은 앞 뒤에서 
^1 얻 어맞을 위험이 ^1 고 날까지 어두워 31 자 20Q 명^^ ~에^] 튼패잔 병들을 모 

「； j Jg ᅡ 삼봉 전투는 룔했는 ^-tfl 많이 다： 최현의 타팔^ lJ^}f^S 

_ 벼치던 나머지 혀벅다 ^에 척 탄통을 세우고 쏘다가 반 충력에 대 퇴골이 골 반에서 

. ― cm usi^ 1 ^^^^ - m ^ j^' ' 예 

7 최현 #^i"€ 에: f a 혹한 욕흙을 퍼붓: imt 서 척 탄통을 두어방 진지^ 

ᅳ 한테 몰켜돌 아가는 것들을 소멸한 다음 탈골된 김 자린의 다 ^를 손으로 잡 아당겨 
I &번에 제자^ 에 맞 추어주 었다. 그날 아군이 * 척 탄통에 김 석원이 부상당 했다는 

^ 말 ff 들 혔는찦1그쫓 빌여부 ^잘알 그 수ᅳ없 4 하^ j^--.^ y tj 

" ^ 합흥 74 연대의 《토 벌》 행각은 완전한 참패로 끝나고 말았 다. 간 삼봉전 투에서 



5. 간삼 붕전투 



살 아남은 패 잔병들 중에는 함 흥으로 돌 아가지 않고 다른 도시로 꽁 무니를 병사 
들도 있 었다. 자료에 의하면 사까 이라는 병졸도 김 석원을 따 라가지 않고 청진에 도 
주하여 일제의 패망당 시까지 슬집을 경영하 였다고 한다. 그는 간 삼봉격 전에서 죽 
지 않고 살 아남은 것이 너무나 다행 스러워 짬만 있으면 손님 들에게 그 이 야기를 하 

사 까이의 말이 자기는 일 본사람 이지만 조 선말을 알고 있은 퍽분에 목숨을 건지 



.때 장 교들은 귀신이 되어 서라도 산꼭 대기에 올 라가야 한다면 
서 병 사들을 공 격에로 몰아대 였다. 사 까이는 와 들와들 떨 면서산 
중 혁까지 올라 갔다. 그^ 나 일 본군이 산 마루에 거의 당도 하였을 
때 혁 명군은 일제히 사격을 개시하 였다. 황군의 서열 에서는 ^ 꺼 

\H| pga 내 UJ AUUUHjlU ᅳ ： ~ = 

1 사 까이는 산아래 쪽으로 정 신없이 내 근ᅵ 달 근ᅵ 었다. 그런테 이때 
산 꼭대기 쪽에서 《조 선사람 은엎디 라!: > 하고 고합소 5ᅵ 가들려 왔 
다. 조 선말을 아는 사 까이는 그 고합소 근ᅵ 를 듣자 일결에 무기를 던 
S 고동 료들의 시체 옆에 엎드^ 었다. # —— 



처 넉때에 유격대 원들이 총과 탄피를 걷어가 느라고 전장， 



ᅵᄉ、 



하 였다. 그들은 사 까이가 죽은 줄로만 알고 그냥 지나가 버 51 었 

다. 심장이 멎는 듯한 공포와 합께 심한 염전 의식에 사 로잡힌 사까 ― ᅳ ― 
이는 어둠을 티 "서 산을 기여 내렸고 네발걸 음으로 집 Q 부락에 가 _ 」 ᅩ 1 

gW-j- ―— ᅪ—— ' L - -ᅳ ' c ―ᅳ ^ ^| ^ ^ 
《이 사 까이가 조선말 밑천이 좀 있은 것이 행운이 었소. 조 선말이 결국은 내 생명 

을 살려주 었고. 그래서 지금도 조 선말을 열심히 배우고 있소. > J 5 1 
이것은 사 까이가 술을 마시더 사람 들에게 자주 했다는 말 이다. 뚀 : 1 
사 까이의 선 전으로 청진 시내와 그 주 변일대 에서는 간삼봉 전투에 대한 일 화들과 

함께 우^ 에 대한 소문이 널 5ᅵ 전파되 었다. 구직을 버 e ᅵ고 소시 민으로 전락된 한 침 

락군 병사의 고백이 결국은 우^ 인 민들의 사기를 북돋 아주는 결과를 빚어 냈다. 
간삼봉 전투가 있은 일마 후 우^ 등 무들은 전장 근처의 마을에 갔다가 적들의 패 

|#쒜」데 히 알 oM!h1^g«tr^ r T 1 그 v— ^= 

전투가 있은 다음 날부터 적들은 혜산， 신파와 간 삼봉부 ᅳ ^ 

g 에 있 는 미^ 에 서^ 가와 W^m, x 『동 *^을 ^ 활 f = 

여 시체 운반을 하 였다. 그 고장 농 민들의 말에 의하면 전투 

직후 간 삼봉과 그 일대의 부락 들에는 일 본군의 시체가 한 

벌 깔려있 었다고 한다. 적들은 시체 마다에 흰광 목천을 덮 
어놓고 사 민들이 얼씬 못하게 ^ 속하 였다. 적들이 제일 두 
려워한 것은 처들이 패 전상이 만 천하에 드 러나는 것이었 
다. 그들은 신문에 간삼 봉전투 실황을 소개할 때에도 사상 
자수 가얼마 안되는 것처럼 혀위보 도를하 였다. —^- 

김 석원이 우^ 를 치 겠다고 신 파에서 압 록강을 건너올 
때에는 하 루종일 걸 렸는테 다시 건너 같때는 반시간 남짓 
하게 걸 렸다고 한다; ： 

사상 자수가 어 쩌 나 많았던 지 시 체 에 서 머 e ᅵ 만 잘라서 
마대나 나무 상자에 넣어 우 마차에 실어 자 동차가 있는 데 
까지 날 랐다. 그^ 면 시꺼먼 풍을친 자동 차들이 그 마대와 
나무상 자들을 싣고 압 록강을 건너 갔다. 시 체들을 화장하 




김자린 




부 상자를 후 송하는 일본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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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후의 조선인 2J 혀 



3 . 농들 의 ^ 사 ^| y at 4 T N L 'J" vr 

= 무산 자대중 * *Hf 돌한다 

= 록 해훔군 율아륭 내고 

= 무수한 군사 시설 때려 부시자 

= 4 r 4^^l a J 일^의 * 치배 * 은 

= 무수한 감옥율 민： 들어 놓고 

= 법의^ 가 I 데^ 대 조^ 하 iL 서 

부산^ ^진 압의 도구로 ^아 



6. 악독 하고 K ft *i 입 제 놈뭉은 

부수 업 령 * 만물어 놓고 
각종의 시 | 납융 거워 퓰이여 

무산 대중 학살의 군비 로 e 다 

7. 무산 사대^ * 소 ^하려 고 

간 곳마^ 노 떼교 욱 강요 하명서 
인 ty 의 사 삼율 [나 취시 ? |려 

강져 | 로 일어 * 배 ？ -HI 한다 



8. 야수 갈이 악착 *HI 압빡 * 바니 
우려 돌은 군^ 에 "ᅵ 호소률 하여 
^ 제는의 4 쑈석인 t- ^i *\\ ^-v: 
한 졉갈이 입어 나서 «4려 부시자 



는 연기와 냄새 때문에 간삼 봉지구 농 민들은 더 칠등안 숨도 제대로 쉴 수 없 었다고 

시체 운반에 등원된 일본병 사에게 어떤 농민이 시침을 떼고 《나 5 ᅵ， 팥 구지에 싣 
고 가는게 무엇입 니까. >라고 묻자 일본 병사는 능청 스럽게 《가 보짜》 라고 대답하 

t^^wM, ruiu „ ^= 
r 그러자 농민도 싱 글벙글 하면서 《가 보짜 농사가 대풍이 군요. 좋은 국거^ 니 많 
이 들자 시우》 하고 야유하 였다. 그 때부터 항 간에는 호 박대가 5 ᅵ라는 말이 생겨났 

다. 인민 본 보' 3 호박 대가^ 라고 풍 자하였 ^ ；"^ = 

김 석원과 그의 패잔 병들은 번화한 해산을 거치지 않고 조 심스레 신파와 풍산으 
로 빠처 함 흥으로 돌아 갔다. 출등할 때는 장행 식까지 하면서 떠들 씩했던 합 흥역이 
돌아올 때는 초상난 집같은 광경이 었다. 역두에 나온 것은 병영에 남 아있던 병졸들 
뿐이 었다. 그 병 사들이 부상자 투성인 출정군 인들을 복판에 세우고 거^ 를 가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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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 강펍한 강도 U 세는 

샥민 ^-f 치 * 휴지 하리: a 
수다한 ^해 공군 파 견하 고서 

무수한 군사^ 설 만뭍고 있 다 



5- 사회의 물^ 등 4 민^ J 박 * 
위만 군 rt J 사에게 폭로튤 하어 

방 국노떼 병사쨀 * 1! 어 리우 고 
mi g 일으? ᅵ여 4 오게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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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간삼 붕전투 



T _ ᅵ 

됴 r， 



속 이고패 망상을 감 추자니 그런 궁상스 ^운 짓도 하였 



로지나 갔다. 시 민들의 
을 것 이다. 

함흥의 무퍽장 이라면 일본군 인들이 격검을 하던 연무 장으로 알려 처있 었다. 그^ 
나 간삼봉 전투가 있은 후 얼 마등안 적들은 여기서 격검을 하지 못하 였다. 신파거 51 
에서는 간삼봉 전투가 있은 후 야경소 ^까지 없어 졌다고 한다. 

간삼봉 에서의 패전은 일본 사 무라이 들에게 있어 서씻을 수없는 치 욕으로 되었 

고 김석원 이라는 이름은 그 치욕의 대 명사로 되 었다. ^：^^^^^^ᅳ 

r 결국 보천보 전투와 그에 햇달아 진행된 간삼봉 전투로 조 ᅳᅳ 
션총독 미 나미와 관등군 사령관 우 에다가 《도문 회담》 에서 

조선 인민혁 명군을 완전히 소명하 겠다고 작정한 이튼바 《획 

기적 인전릭 ：》 은완전 히파탄 되고말 았다. — 1 ^ ― 

- 이로써 193 기 d 초 우 5 ᅵ가 계획한 대 부대에 의한 국 내진공 

과^ o=g^^] 었다: 1= ： ᅳᅳ^ 

' 간삼봉 전투는 우 ^의 항일부 장투쟁 사에서 하나의 큰 봉우 
^룰 이루는 의 의있는 전투 였다. 이 전투는 구시산 전투와 더 
불어 보천보 전투의 성과를 공고히 해 주 었다. 구시산 전투와 
간삼 봉전투 에서의 격 전으로 하여 보천보 전투승 ^는 더욱더 
큰빛 을냁수 있게 되 었다. 비유해 말하면 간산봉 전투와 구 

전투는 보 천보전 투의^ mi 라 ： 있 ^ ᅳ다 . ^ ― 
우 끗 ᅵ는 이 싸움을 통하여 《무적 황군》 의 신화를 완전히 깨뜨려 버 근 ᅵ고^ 
조션 인민혁 명군의 위력을 만 천하에 다 시한번 과시하 였다. 간삼봉 전투는 조션 ^_ 
인민혁 명군이 백두산 지구에 진출한 후항일 혁명의 전 성기를 마련하 는테서 하나의 

뚜렷한 몫을 F 차지 는^^ 한 ^l-uini^irr. ― ^ T 1 

우연의 조 화라고 할가. 우 5 ᅵ의 숙적 이었던 김 석원은 해방 후 또다시 38 션을 사이 

에 두고 최현과 대결하 였다. 최현은 거기서 경비여 e 을 지휘하 였다. 이 승만이 김석 

원을 38 션 가 까이에 밀어 보낸것 을보면 간삼 봉에서 당한 참패를 만회할 기회를 마 

1 북으로 의 거해온 《국 군》 사 병들의 말에 의하면 김 석원은 38 션을 지킬때 공산 
― 의 자들을 두고 입에 담지 못할 험담을 많이 하 였다고 한다. 최현도 그와 맞 다들면 

을 내 주려고 ― - ' " 




간삼봉 전투에 
대한 신 문보도 
(동^ ᅡ 일보, 
조선 일보. 

1937.7.2) 



전쟁 전야에 김 석원이 불의에 38 선을 념어 대 규모의 기습을 감행한 일이 있 었다. 
바람에 송악 산에서 싸움이 붙 었다. 아마 그는 최현을 혼내 우거나 없 애치울 작정 
이었던 것 같다. 격노한 최현은 38 선을 뇜어온 《국군 >을 모조^ 소 별하고 일마 
안되는 패잔 병들을 추 격하여 개 성까지 따라 갔다. 그는 내친 걸음에 서 울까지 쫓아 

7|MB^ 세 후 , T - T ， ᅳ—— 으^꾸 

ᅭ나는 최 현에게 당장 철수 하라고 엄하게 명령하 였다. 그 사람이 옛 날에는 일제놈 

들의 충견이 되어 싸우^ 왔 었지만 지금은 미국상 전에게 매여 있다. 자 51 하면 등족 
끼 5ᅵ 죽일 내기를 하게 되고 전면전 쟁으로 번져질 수도 있다. 김 석원도 조선 사람이 

니 언제 인가는 자기룰 뉘 우치게 될 것 이라고 말해주 었다. ᅳ느 z: z i 

지금은 최현도 김 석원도 이 세상에 없다. 그 들을대 신하여 오늘은 망국의 설움을 
겪 어보지 못한 새 세 대들이 북과 남에서 총뿌^ 룰 마 주대고 군사분 계선을 지키고 



있다. 나는 북과 남의 모든 새 세 대들이 민족의 피줄을 두 토 막으로 동강낸 인위적 
인 장벽을 하 루속히 제 거해버 근 ᅵ고 자 주적인 통일조 국에서 화 목하게 살기룰 바란 

xt^] 석원도 말년^ 는 이런 염 S 을 Sn 있 ® 을 1 m m M 



세기오 ^ 더불어 I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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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총을 쥔 소년들 



인민혁 명군의 백두 산지구 진출이 일으킨 여파 
가 운데서 특기 할만한 또 하나의 사변은 청소년 
속에서 일어난 참군 열풍이 었다. 압록상 연안의 
팀과 골 짜기들 속에서 총소^ 가 한번씩 울릴 때마 
다 우^ 밀영 으로는 입대를 탄 원하는 청 년들이 끝 

입 대지망 자들이 늘 어나는 과정에 재 미나는 일 

한번은 일굴이 가무 잡잡한 더벅머 근ᅵ 소년이 물 
에 죽젖은 바지를 입고 우 5 ᅵ한테 찾아와 형 의원쑤 

를 갚 겠다고 하면서 부대에 받아 팥라고 데를 썼다. 
상 풍퍽마 을에서 온 소년이 었다. 

소년은 자기 받형이 거기서 청소년 야학을 지도 

하다가 유 격대에 밥을 해 준것이 탄 로되어 경찰놈 
들에게 학살 되었고 들패형 은보천 보전투 직전에 장 

v ■ ij 기도혁 명군을 찾아 왔다는 것 이다. 입대를 탄원한 

―소 * ᅭ 더벅머 ^소 년의이 름은전 문섭이 라고하 였다. 

나는 그에게 농으로 마른 옷을 입 고오는 청년들 
미처 다 입대 시키지 못 하는데 너처럼 젖은 옷을 

입고온 장난꾸 ^기 들이야 어떻게 받 아들이 겠는가 
고 하 였다. 그^ 자 전 문섭은 자기가 젖은 바지를 입 고온건 어 머니탓 이라고 하면서 
sr:f ms"，aggFf , tmm ᅵ빠예 " : . -" — 

전 문섭이 상풍퍽 마을에 온유 격대를 따라가 겠다고 하자 그의어 머니는 너는아 
직 어려서 못 간다고 잡아때 였다. 그^ 고는 아들이 잠든 사이에 그의 바지를 물합지 
에 집어넣 었다. ^ 벌 바지가 물에 젖어 입 을것이 없게 되면 아들이 유 격대룰 따라가 

i^^fari'gfeyg t 산했 던 »Ffe* ^= 
전 문섭은 조 바심이 났다. 그가 혁 명군에 입 대하는 문제는 소 년회조 직에서 이미 

혁 명군에 입대할 수만 있다면 벌거 승이가 되어 서라도 백두 산까지 한 팥음에 뛰어 
같 마음의 준비가 되 어있던 전 문섭은 어뜩 새벽에 물합 지에서 바지를 건 x ᅧ내어 대 
충 물기를 짠 다음 그것을 걸치고 집을 떠나려 했다. 그 제서야 그의 어 머니는 아들 

aRUa^l 대를 혀락했 다고 , 「 — ^-iJ^^.^^Mo/^-^^^^^ng 

이것은 압록강 연안을 중 심으로 조선의 북 부국경 일대와 서 간도의 넓은 지역을 a 
쓸고 있던 참군 운등이 어느 정도의 열도를 가지고 진행 되었 는가를 보 여주는 하나의 




실례 였다. 전 문섭의 실례가 보 여주는 바와 같이 이 운 동에는 20 대， 30 대의 청년 



만 아니라 10 대 소년 



참가하 였다. 



처음에 대 열보충 사업을 맡 아보던 지휘 관들은 그런 소 년들이 찾 아오면 의논도 하 
지 않고 덮 어놓고 집으로 돌 려보내 였다. 그때 까지만 하여도 우 5 ᅵ 부대의 병사， 지휘 

관들은 열네 9J 살밖에 안되는 소 년들이 손에 총을 잡고 부장대 오에서 싸울 수 있다 



고 생 각하지 못하 ' ᄍ ᅩ ： 
이들을 사 랑하는 김평 조차도 그런 소 년들이 오면 머^; 
부대가 지양개 등판에 머물^ 있던 1937 년 여름 어느날 

애승 이들이 한 20 명 또 달 려들어 입대를 시켜 달라고 성화 



내 흔들었 다. ^ 

는 총기 장보다 더 작은 

먹 이는테 어떻게 했으 



면 



•XI 모르 겠다고 하면서 나의 결 



요구 했다. 



《좀더 큰 다음에 다시 오라고 암만 타일^ 도 말이 통해야 지요. 
나중엔 장군 님까지 만나게 해팥라 고.. . 장 군님을 만 나보기 전에는 
돌 아가지 않 겠#한ᅳ4!ᅵ111: ᅵ ^ 씁니 rr,??F ― ᅳᅳ ^ 

나는 소 년들이 대 기하고 있다는 곳에 찾 아가서 그들과 이야기 
를 나누 었다. 그들을 진대 나무에 앉히고 이름은 무 엇이나 . 나이는 
몇 살이니 ：， 아 버지는 무엇을 하느니 ：， 어느 등 네에서 사느니 ： 하고 
차례로 물 어보았 다. 내가 질문을 한 가지씩 할 때마다 아 이들은 고 
무 공처탬 튕겨일 어나서 묻는 말에 대 답하군 하 였는테 그들의 행 
등거 지에서 공 통적인 것은 어 른티룰 내 느라고 몹시 애쓰는 것이 
었다. 그들은 모두다 원 쑤들의 <€ 토벌: >에 부모 형제를 잃 었거나 
가까운 일가친 척들이 참살 당하는 치떨^ 는 참변을 목하고 그 복 
수를 위해 손에 총을 잡 으려고 결심한 소 년들이 었다. 흥금을 터놓 
고 말을 나누 어보니 속에 대감이 한들씩 들 어앉아 있 었다. ᅮ— 




전문섭 



세 상이 험 하면 아이 



조숙 한다는 말이 을았 다. 보이 는것은 불행 뿐이고 겪는 



것이 고 생살이 뿐이니 조선의 아 이들은 나이가 어려도 벌써 이 세상 내막을 환히 꿰 

S 고 있 었다. 혁명은 비상한 힘과 속도로 사람을 격등 시키고 각성시 킨다. 혁명을 가 
^켜 새것을 낳는 학 교라고 한 어느 명인의 말에는 사실 심오한 진 근ᅵ 가 있다고 보아 



것 이다. 



때 참군의 꿈을 안고 우^ 숙 영지로 찾아온 20 여명의 소 년들은 누구라 할것없 
이 파 란많은 우 근ᅵ 민 족사의 한 페 이지를 체 현하고 있던 가장 참흑한 수난자 들이었 
다. 그 어린 것들이 사회 개조의 중임을 스스로 걸 머지고 탄원해 나설 때 나는 감등을 

^» = 



그 



.날 내가 만난 소년들 속에는 이 을설과 김 익현도 있었고 김 설만과 조 명선도 있 
었던 것으로 기억 된다. 지금은 그들이 다 조선 인민군 차 수로도 되고 대 장이나 상장 



과 같은 장 령들로 되 었지만 그때만 해도 그들은 총대 
가를 가 늠하는 검열 대우에 서있던 애승 이들이 었다. 



쥘만한 자격이 있는 가없는 



이 소 년들을 어떻게 할 것 인가? 

물불을 모르는 어린 매들을 무슨 말로 어떻게 달래 서 집 으로 돌려 보내 야 할지 나 



로서는 대 ^ 히 난감하 였다. 억대 우같은 장 정들도 힘에 부처서 부단한 훈련과 수양 
을 하지 않으면 낙 오자가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혁명 군생활 이다. ᅳᅳ 

이런 말로 소 년들을 달래 였다. ^^^^^^^^^^^^^^^ 



《나는 너 희들이 부모형 제들의 피값을 받 아내기 위해 손에 총을 잡 으려고 결심 
한 것은 아주 좋은 일 이라고 생각 한다. 그것은 애 국심의 표현 이다. 그런테 아직 나 
이들이 어려서 혁명 군으로 받아들 이기는 어려울 것 같다. 유 격대의 형님， 누 나들이 

일마나 고생을 하는지 아마 너 희들은 상상도 하지 못할 것 이다. 혁 명군은 한 겨울에 



제 17 장 조선은 살 아있다 



도 산 속에서 눈을 깔고 잠을 자야 한다. 더칠 씩비를 맞으더 행군 할때도 있다. 식량 
이 떨 어지면 풀뿌^ 나 나무 껍질을 우려 먹든가 횅 물로 끼니를 에우는 것이 혁명군 
생활 이다. 내 보기엔 너 희들이 이런 고 생을견 내지 못할것 같은 13] ᅵ 집에들 가있다 

가 좀더 f^y^fci 총을 ditoibMMtotei 낡 | 
그래도 소 년들은 마이 동풍이 었다. 그들은 어떤 고생도 감 당해냁 자신이 있다， 어 
튼들이 눈 우에서 자면 자 기들도 눈 우에서 잘수 있고， 어 른들이 전 투를할 때에는 
자 기들도 전투를 할 수 있다고 하면서 유 격대에 받아 팥라고 그냥 졸라 댔다. 

나는 이 때처럼 우 5 ᅵ에게 군사 학교가 있 었으면 하는 소원을 통 절하게 느껴본 적 
존^^ = 
(이 사 랑스런 소 년들을 모두 군사 학교에 넣어 훈련도 시키고 몸도 Q 련시？ 1 다면 
일마나 좋겠 는가. 독립 군들도 한때 한 주의 여러 곳에 군사 교육을 목 적으로 하는 사 
rf»^ai«^a:a! 뼈 yaezA 후 ^= 

그^ 나 그것은 만주가 일 본제국 주의자 들에게 강 점되지 않았을 때의 일이 었다. 

일제의 대 군으로 뒤덮인 1930 년대 후 반기의 만주는 우 e ᅵ에게 독립군 들처럼 군사 
학교를 세 울만한 여유를 주지 않 았다. 밀영 에다가 양성소 같은 것을꾸 려놓고 군사 
훈련을 줄 수 있지 않 겠는가 하는 생각도 해보 았으나 그것도 실정에 부 합되지 않았 
다. 왜 놈들이 새로운 발 화점을 찾 아내여 중국 땅에서 또 하나의 9. 18 사변을 도발하 
9 라는 것은 세계의 모든 《청 우계》 들이 다 시 사하고 있은 문제 였다. 우 ^ 는 여기 
에 대 처하여 대기 동전을 준 비하고 있 었다. 이 런때에 10 대 소 년들을 무장 대오에 받 
아들 인다는 것은 어려운 행군을 앞에 두고 배냥을 하나 더 지는 것과 흡사한 일이었 
1^ = 

그 렇다고 하여 불 5ᅵ 한 점만 앞세 우면서 그들을 § 어놓고 집으로 돌아가 라고만 
할 수는 없 었다. 솔직한 심정을 말 한다면 그 소 년들은 하 나같이 내 마음에 들 었다. 
계급적 각오만 보 더라도 어른 들보다 못하지 않 았다. 어 른들이 굶을 때 자 기들도 굶 
을 수 있다고 한 소 년들의 말에서 그날 나는 특별히 강한 인상을 받 았다. 

말로만 애 국하는 우 국지사 들이나 초로 인생을 운 운하면 하루 하루를 무의 미하게 
살 아가는 혁명의 배신자 들과티 "락분 자들에 비 해볼때 참군 소망이 이루 어지기 전에 
는 집으로 돌 아가지 않 겠다고 버티는 소 년들이 야말로 일마나 고 결하고 열렬한 넋 
을 지닌 애국 지사들 인가. 소 년들이 어린 나이에 입대를 탄원해 나선 것은 사실 그 
가부를 결정 하기에 앞서 꽃 다발을 안겨 주어야 할 일이 었다. ᅳ 

나는 이 투지 만만한 소 년들을 투사로 키 우고싶 었다. 당장 전투대 오에는 세울 수 
없 겠지만 방도만 잘 찾 아내면 1-2 년 사이에 끌끌한 후비 군으로 키워냁 수 있을 것 
같았 다. 한 해나 두 해 사이에 이 소 년들이 모두 구대원 들에게 짝지지 않는 전 투원으 
로자라 난다면 이것이 야말로 일마나 큰수확 인가. 

그 대 원들이 잠을 펄자고 밥을 펄 먹는 한이 있 더라도 강심을 먹고 애를 쓴다면 
소 년들을 짧은 기간에 날파 람있는 싸움 군들로 키 워냁수 있을 것 같 았다. 나는 소년 
들 만으로 따로 중대를 조 직하여 조건이 혀락할 때에는 밀 영에서 훈련을 주고 부대 

가 기등할 때에는 같이 테^ 고 다 니면서 실전을 통하여 교 육하고 Q 련시 키자는 생 
각을 하 였다. 이 를테면 군사 학교나 군정 간부양 성소의 사명을 등시에 감당하 면서도 
거기에 실천 교육을 결합 시키는 특수 중대를 조직 하자는 것이 었다. 나는 소 년들을 
부대에 받아들 이기로 결 심하고 그 들에게 S 세문을 쓸 과업을 주 었다. 너 희들이 정 
말로 유 격대에 입 대하고 싶다면 오늘밤 중으로 S 세문을 다 써 내라， 왜혁명 군에들 
어와 총을 메려고 하 는가， 입대한 다 음에는 어떻게 살더 싸우 겠는가 하는걸 글로 써 
내라， 그러면 그글을 보고결 정하겠 다고하 였다. 

김평을 비룻한 대 부분의 지휘 관들은 내 말을 듣고 몹시 불 안해하 였다. 마 안산에 



서 테 리 고온 아이 



적지 않아 부담이 큰테 처 소년 들까지 더 받으면 난 사라고 하 



다음날 소 년들이 써온 ® 세문을 보니 결 의들이 다 좋았 다. 글을 몰라서 딴 아이들 

에게 대필을 시?！ S 세문도 있 었는테 나는 그것을 탓하지 않았 다. 학교를 다니지 못 
해 글을 모르는 것은 혀물이 아 니다. 모두가 S 세문을 다 잘 썼다고 했더니 소년들 
을 발을 환성을 터치 였다. ~ 



나는 중 대정치 지도원 이상의 지휘 관들을 사 S 부에 모이게 한 다음 마안산 출신의 
아등 Q 원들과 서간 도에서 새로 우 ^를 찾아온 아 이들로 소년 중대를 따로 ᅩ 
조직 한다는 것을 정 식으로 션포하 였다. 소 년중대 중대장 으로는 오일남 녜 

을， 사무장 으로는 여 대원인 전희를 임명하 였다. & W ^ 
오 일남은 사 령부직 속기관 총소대 장으로 있던 사람이 었다. 사격 
솜씨도 좋고 대오관 5ᅵ 에서도 빈틈이 없 었다. 그는 비상한 인내력 

과 투지룰 가진 사람이 었다. 그가 일마나 인 내력이 강한 사 람인가 
하는 것은 구 시산전 투때의 일화가 잘 말 해주고 있다. 오 일남은 그 
전 투에서 총상을 당한 적이 있 었다. 그런테 그걸 전혀 내 색하지 않 
아서 누구도 놀랐 다. 지 양개에 도착 해서야 그의 군복에 배여 있는 
피를 보고 모두가 중상 이라고 떠들 었다. 웃옷을 벗 겨보니 살에 탄알 
이 박혀있 었는테 그 끄트머 51 가 보일락 말락하 였다. 그 런테도 그는 웃 





ᅳ 군의가 없어 힘 꼴이나 쓰는 강위 릉에게 그의 몸을 붙잡게 하고 내가 편셋으 
로 탄알을 뽑아내 였는테 뜻대로 잘되지 않아 어 지간히 땅을 뽑 았다. 마 취제도 없이 
강짜로 하는 수술이 었지만 오 일남은 신 음소^ 한마디 내지 않 았다. 살에 박힌 탄알 
을 톱 아내고 상처에 총기 름으로 쓰는 와 셸린을 발라준 다음 후송 명령을 내^ 니 오 
일남은 《그 쯤한 부상을 가지고 왜들 이^ 십 니까. 적들이 당장 우 5 ᅵ를 추격 해오겠 



는테 기 관총소 대장이 자^ 를 뜨다 니요. > 하면서 종시 가지 않 았다. 나는 오 일남의 
이런 투지가 소 년병사 들에게 분명 좋은 영향을 주게 되 5ᅵ 라고 믿 었다. " 



사무장 전희도 투지로 보면 간 ^ 치 않 았다. 나이는 소 년중대 원들과 엇비 슷하였 
지만 속대를 가을콩 알처럼 땅땅 영글은 처녀 였다. 전희의 가정 내막을 잘 아는 김철 

호는 그가 10 살적에 할아 버지의 침통을 깨뜨린 난돌 이라고 하 였다. 1 ᅳ ~ 
： 전희는 10 살 때 어 머니를 잃 었다. 전희의 할아 버지는 침깨나 놓을줄 알아서 마- 



사 람들의 병 구완을 잘해주 었다. 그런데 더느 ^ 의 병만은 고치지 못하 였다. 어린 전 
희는 어 머니를 살 려내지 못한 책임이 할아 버지의 침통에 있다고 생각하 였다. 그래 
서 돌로 그 침통을 박살 냈다. 할아 버지가 이년， 이년 하면서 야 e 을 하자 그는 《어 
머니 병도 고치지 못하는 침통은 두어서 뭘하나 요.》 하면서 엉엉 소 5 ᅵ를 내여 울었 

다. 그 바람에 할아 버지도 전희를 불안고 함 7게 서글피 울 었다. . ：： - ^ ― 



다 음해에 전희는 오 빠마처 잃 었다. 그의 오빠는 유격 대원이 었는테 적구 공작- 



하다가 두 동료와 합께 체포되 었다. 적들은 그들을 구자가 뒤산에 끝어 내다가 처형 
하 였다. 세 투사는 피가 터지고 ^가 부 서지는 참흑한 악형을 당하 면서도 적들의 죄 

상을 고 발하고 《혁 명만 세!》 를 부르더 용 감하게 최후를 마치 었다. r: ᅳᅩ ᅳ ― 



어린 전희도 마을사 람들과 함께 그 광경을 목격하 였다. 오빠의 영 옹적인 최후는 



I 감 동시키 였다. 적들은 군 중들을 향해 《자， 보라， 일본을 반 대하는 놈들은 다 
저 꼴이 된다. 그래도 혁명을 하겠는 가?》 하고 지껄여 댔다. 군중은 잠잠하 였다. 하 

지만 어린 전희의 입 에서는 《혁명 만세》 라는 aa 한 웨침소 가 터 x ᅧ나 왔다. 깜 
짝놀란 적들은 그에게 달 려들어 뭇 매질을 하 였다. 그 후 전희가 유 격구에 들 어왔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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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처럼 죽 고싶었 어요. 죽을 바엔 《혁명 만세》 를 부르고 죽고 싶었어 요.》 라고 대 

：：! 1 ^^" ：^^^, 학ᅳ ^ 네」 ： ᅳ ᅵ 녜휸 ^ g 

이 도> 순한 고 백에서 벌^ 자기의 목 숨보다 혁명을 우위에 놓을줄 아는 담력이 자 
^ 잡고 있 었다. 죽음을 두려 워하지 않는 전희의 담차고 용 S 스러운 성미는 소년중 

대원^ B 훌륭한 ^ ^Si¥PWiHM ： 
나는 전회도 오 일남과 마찬 가지로 소 년중대 원들의 생활 을책임 적으로 돌봐줄 수 

9J 는 적임 자라고 확신하 였다. 사무 장이란 오늘의 인민군 대에서 사 관장과 같은 임 

내가 그 조직을 션포한 후에는 적지 않은 지휘 관들은 소 년중대 
를 내온 사 령부의 조치를 두고 아 연해하 였다. 처 어린 애들이 우 a 
의 활등에 지장을 주지는 않겠 는가， 저 애들 때문에 우 e ᅵ가 발목을 
묶일 수도 있지 않겠 는가， 처 꼬 마들이 과연 어 른들도 감당 해내기 
힘들 어하는 시련을 이겨냁 수 있 겠는가 생 각하는 사 람들이 적지 

내가 사 령관의 권한을 가지고 소년 중대를 조직한 것은 소년들 
의 청원을 가급 적으로 빨 근ᅵ 해결하 려는데 있 었다. 

소 년들이 품고 있은 혁명에 대한 열럴한 등 경심과 부모 형제들 
의 원쑤를 갚 으려는 불타는 적 개심이 우선 나를 감등시 켰다고 할 
ᅮ 수 있다. 그 소 년들을 만나는 과정에 유 격대의 후비 군육성 문제에 
신경을 ^야 하 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소 년들로 특수한 군사 
조직을 뭇게 되면 그것이 곧 후비 군육성 문제를 해 결하는 하나의 방 법으로 될수있 

나는 소년 중대에 망라된 아 이들과 비슷한 나이에 유 격대에 입대한 조 왈남， 이성 

팀， 최 금산， 김 택만， 백 학팀을 비룻한 역 대전령 병들이 걸어온 행 적으로 보아 14- 
17 살이면 능히 어른 구실을 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 었다. 

우^ 는 소년 중대의 대열을 편 성하자 곧 그 들에게 군복을 해 입히고 무기를 수여 
하 였다. 무기와 대 부분은 아 이들의 키에 어울^ 는 38 식기 병총이 었다. 새 군복에 무 
기까지 받 아안고 기^ 서 어쩔줄 모르던 소 년중대 원들의 모습을 돌이 켜보면 지금도 

우 51 는 오 일남과 전 희에게 소 년들을 지 양개등 판에서 당분간 훈련시 키다가 7 도 

구의 부 후물밀 영으로 들 어가서 집중 적으로 훈 련시킬 13] ᅵ 대한 임무를 주 었다. 유격 

대 생활에 필요한 기초 지식과 기초 등작을 한두 팥 사이에 주기 위한 속 성훈련 강령은 
내가 직접 만 들어서 오일 남에게 주 었다. 오 일남은 그 강령을 보 고나서 강도가 너무 
높아 아 이들이 다 소 화해내 겠는지 모르 겠지만 해보 겠다고 하 였다. 

소년 중대는 그 이튿 날부터 지 양개등 판에서 곧 훈련에 착수하 였다. 그 당시 나는 
중일 전쟁에 대처한 방침을 구상하 느라고 긴장한 나날을 보내고 있 었지만 시간을 
내여 소년 중대의 훈련을 자주 지도하 였다. 훈 련장에 나가면 시범 동작도 해 보이고 
군 대물이 1:^ 들려면 정보 훈련을 잘해야 한다 느니， 조준 연습을 할 때는과 벽을원 
쑤의 가슴 팍으로 여겨야 한 다느니 하고 훈계도 많이 하 였다. 

소년 중대가 지양 개에서 두 주일쯤 훈련 하였을 때우 5 ᅵ는 회의를 소집 하려고 소 
백수밀 영으로 떠 났다. 나는 출발에 앞서 오일 남에게 소 년중대 원들을 테^ 고 부후 
물 밀영에 들 어가서 훈련을 계속 하라는 지령을 주 었다. 

애승 이들을 막상 행군 서열에 세우 고보니 불안한 점 도없지 않았 다. 사실 그때의 
행군이 간 Q 치 않았 다. 고생 속에서 자라난 아 이들이 라고는 하지만 마음을 트 ~ 



부후물 밀영은 비교적 안전한 후방 밀영이 었다. 훈 련기지 로서는 이 상적인 곳이었 

다. 이 일 영에는 소 년중대 원들이 2-3 개 월등안 먹을 수 있는 식량이 충분히 처장되 
어있 었다. 우^ 는 사전에 김 평에게 과업 을주어 부 후물에 밀영 을꾸^ 고식 량을마 
련하게 하 였다. 소년 중대가 그 퍽을 단단히 보았 다. 

우^ 가 부후물 근처에 6 도구밀 영에서 적배후 E} 격전을 지 휘하고 있을 때 소년중 
대 원들은 부후밀 영에서 횅훈 련을 S 행하 였다. 초 수탕과 소배 수에서 회의를 끝낸 

다§ 필영에 찾아가 그들의 훈련 과정을 직접 모 았는데 지 양개에 있을 tfflUrfiJBv! 
라보게 발전 했다는 것을 인차 실감할 수 있 었다. 소년 중대를 조직한 것이 정당한 조 
치 였다는 것을 그 훈련모 습만을 보 고서도 잘 알 수 있 었다. 하루가 다르게 무 력무력 
자 라나는 그 들 ^ ^iii^ 1} 저손 C^^^ : 뭇하게 하 였다 : ᅳ — — 」 ：그 느 
그런데 어느날 전희가 사 령부에 나 e ᅡ나 나에게 귀 속말로 《장 군님 야 e 났습니 
다. 이 일을 어쩌면 좋겠습 니까? ^하고 밑 도끝도 없이 하 소연을 하 였다. 소 년중대 

에서 그 중 키가 작은 한 꼬마가 밤마다 집 생각을 하면서 운다는 것이 었다. - |_ 

나는 운다는 말에 놀라지 않을 수가 없 었다. 유격대 원들도 다 가정을 가진 인간들 
인 것만큼 소 년중대 원들이 집 생각을 하는 것은 에 사릅게 볼 일이 었지만 울면서 집 

전희의 말에 의하면 꼬마는 중대가 팔도 구하룰 지나면 서부터 시무룩 해지기 시작 : 
했다: 였다. 왜 T 우는 7i 고 클으^ ¥i 자꾸 멀 어지기 때문에 서 운해서 3^^.^；,^ p 

것이 었다. 입대할 때에는 부대가 자기 집 근 처에만 활 동할줄 알 았는데 행 군길이 X ᅡ ^ 

sa uhimAi 약해진 이었다 —ᅳ ； 

나는 전 희에게 귀한 자식 매로 키 운다는 말이 있지 않 는가. 좀 세게 다불^ 라고 ᅭ 
권고하 였다. 전희는 꼬마를 세 워놓고 짭 짤하게 책망하 였다. 그런테 이 책망이 그만 ᄐ 
부 작용을 일 으켰다 꼬마는 더 엇 서면서 이 번에는 집으로 보내 달라고 하 였다. = ᅳ z 
： 나는 그 꼬마를 사 령부에 불^ 다놓고 정말로 집에 가고 싶 은가고 물 었다. 꼬 마는 ᅳ \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내 일굴을 ft 히 처다 보기만 하 였다. :1 ᅳᅳᅮ ZZI ᅳᅳ ： 

U' 'ilUlOllVIl I H1 ^= 

. 《정 그 S 다면 집에 가 거라. 그런데 여기서 19 도구 까지는 아마 몇백 끗ᅵ 가 되겠는 u 
Ul illl ^ Lll ' , U ' » = 

^-iM S ^ 졸졸 가^ M ^^f\M7i^ ' —― = 

대 답하는 기세로 보 아서는 단순한 투정질 같지 않고 제나 름으로 타 산까지 다해 

나는 전 회를시 켜소년 중대의 비 상미 가 몇 되 박 들어 있는 배 냥을 가져 오게 한 다 ：： ： 

《그럼 소 원대로 집에 가 거라. 집까지 가자면 먹 을것이 있어야 겠으니 이걸 가지 ᅳ : 3 

： 그것이 중대의 비상 미라는 것을 잘 알고 있는 꼬마는 두 눈이 휘등그 래처서 말하 ！ 



- 《싫 어요. 그걸 가지고 가면 중대는 월 먹고사 나요? 난 혼 자니까 아무 S 게나 먹 ― 
을 수 있 어요. 강 냥발에 들어가 한두 이삭 따 먹으면 되거 든요. > ~1 ― ᅳᅳ ᅳ^ E ᅮ 
：11 《그 거야 도적 질이나 같지. 그런 짓을 할까봐 이 쌀을 가져 가라는 거다. 유격대 
의 밥을 더칠먹 어봤으 면그런 것쯤이 야알고 9J 어 야지. 그 S 지 않니? 어서 이 배냥 ： 

： ^ ip 1 1 1 ^aaag ； ^ \ 

• LSg±t£EfglPaK p llr J U r fegl ^ > ― ᅳ . 

ᅭ 《그런 도^ 룰 다 아는 네가 어^ 면 피흘^ 더 싸우는 동 무들을 산중에 두고 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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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을설 




서 집으로 가는 것이 수 치라는 걸 모른 도> 말이니 ：. 나는 너 희들이 똑똑한 소년 들이라 

일이 이 지경으 로까지 번지자 꼬마는 울음을 터뜨 ^ 었다. 

사실 이 애들은 아직 부 모들의 보살 a 을 받아야 할 나 이들이 었다. 나는 여 기서도 
일제가 강 요하는 있는 민족 수난의 일 e 을 보는 것 같았 다. 
하지만 이제 그가 집으로 간다면 어떻게 되겠 는가. 소 년중대 원들속 에서는 등요 

나는 꼬마가 입대 할때쓴 S 세문의 내용을 상 기시키 고나서 그를 티 "일 
»K = 
대 장부의 말 한 마디는 천근 같이 무 겁다는 속담이 있다. 그런데 년 
자기가 다진 S 세를 길가의 막 돌처럼 집어던 지려고 했다. 사람이 
그 § 게 약속을 혀술히 여기면 되겠느 나. 한번 총을 잡 았으면 끝까 
지 싸워서 이기고 집에 가 야지. 그래야 부 모들도 더 반가와 할게 

■ ul lI uV 

■ 꼬마는 집으로 돌아가 생각을 더는 하지 않 겠다고 결의하 였다. 

W 이런 곡절이 있었던 까닭 이라고 할까. 나는 그 후그를 각별히 돌 

보 아주고 사 랑해주 었다. 내가 그의 품성가 운테서 좋은 점 이라고 본 
것은 등지애 였다. 자기는 굶 더라도 중대의 비상 미만은 축냁 수 없다 
고 생 각하는 그 우애 심 이 야말로 숫눈이 나 나^ 꽃처 럼정결 하고 아름다 

나는 동 지애를 혁 명가의 자질을 검 증하는 시금석 이라고 보 았다. 그것은 공산주 
의 자들을 세 상에서 가장 흘륭한 인 간으로 되게 하는 인격의 핵이고 도퍽적 기초이 

더 공 산주의 자들을 다른 인 간들과 구 별하게 하는 하나의 뚜렷한 정표 이다. 만일 인 
간에게 등지 애라는 것이 없다면 그 인생은 기초가 없는 구조 물처럼 혀물 어지고 만 

다. 동 지애가 강한 인간은 설사 부족한 점이 있다고 하 더라도 그것을 쉽게 고칠 수 

있는 힘을 가 진다. 내가 19 도구 출신의 그 꼬마 에게서 발견한 것은 바로 이 점이었 

= 

온 부대가 소 년중대 원들을 친등 생처럼 살뜰히 도 와주고 보 살펴주 었다. 구 대원들 
은 그들을 한 명씩 맡아서 S 지하게 교양하 였다. 매개 소년중 대원들 에게는 믿음직 

가장 성 실하고 적 극적인 후 원자는 역시 중대를 책임진 오 일남이 었다. 그는 소년 
들 속에서 낙 오자가 생 길가봐 항상 마음을 썼다. 언 제인가 그는 상풍 퍽에서 입대한 

《꼬마 신랑》 김 흥수의 발 싸개를 싸주는 모습을 보고 나는 크게 감동되 었다. 그 때 
오 일남은 김흥 수더^ 흥수， 네가 장가를 가는 테서는 나의 선배 이지만 발 싸개를 감 
는 테서는 후 배야， 그^ 니 창피 스럽게 생각지 말구 혀 심하게 배워야 해， 그^ 나 내가 
장가를 같 땐 문제가 팥라， 그땐 네가 선생 노룻을 해야지 하고 말하 였다. 《꼬 마신 
랑》 인 김 흥수는 오일 남에게 발을 완전히 내 맡기고 중 대장의 손 등작을 유심히 지 
켜보고 있 었다. 오 일남이 김 흥수의 생활을 남보다 특별히 잘 돌보아 준 것은 그가 
장가를 간 사람 으로서 남의 말밥에 오르지 않게 하 려는데 있었던 것 같다. ᅵ 

소 년중대 원들을 위 해서는 여 대 원들도 각별한 사랑과 노력을 기울이 었다. 그들도 
소 년중대 원들을 두세 명씩 다 맡아보 았다. 여대 원들은 소 년들을 위해 배냥 속의 물 
건들을 정 돈하는 방법으 로부터 시 작하여 밥짓는 방법， 우 등불을 피우는 방법， 바느 
질하는 방법， 발 바닥의 물집을 없애는 방법에 이르 기까지 일상생 활에서 제 기되는 
모든 것을하 나하나 가르처 주고따 뜻이보 살펴주 었다. 

소 년들을 돕 는테서 중대장 다 음으로 s 을 수 있는 열성 분자는 김 운신이 었다. 그 



6. 총을 쥔 소년들 



당조 직에서 이 을설을 담당 하라는 과업을 받았던 것 같다. a 이 생길 때마다 이을 
설을 옆구 ^ 에 달고 다 니면서 조준 연습을 시키는 김 운신의 모습은 다른 구 대원들 
에게도 좋은 영향을 주 었다. 그 퍽으로 이 을설은 명 사수가 될 수 있 었다. 훗날 이을 
설이 공 산당에 입당할 때 김 g 신 ^ : ^:y'v 나 섰다 ^ 

구대 원들은 행군을 하 면서도 소 년중대 원들을 이 끌어주 었다. 야간 행군을 할 때에 
는 앞 사람을 바투 따 라가야 하머 주 위에서 나 타나는 정황을 잘 살피고 이상이 있으 
면 제 때에 지휘 관에게 보 고해야 하더 휴식을 하다가 떠날 때에는 종이^ 박 하나라 

도 남기지 말아야 한다는 등의 상 식들은 모두 구대 원들의 행군을 ^ 
하면서 그들에 거^^ 처준 것이 「h ― ― 



나도 소년 중대를 위 해서는 있는 성의를 다 했다. 



나는 물살이 센 강을 건늘 때마다 소 1 d 중대의 꼬 마들을 업어서 
건 네주곤 하 였다. 《꼬마 신랑》 김 흥수도 내 등에 업혀 강을 건년 
적이 있다. 장가를 간 새 서방이 어린애 들처럼 그게 무슨 꼴 인가고 
놀려 주어도 이 천진 난만한 신랑은 꿈 만해하 였다. 나는 소 년중대 
원들과 합 7 게 행군할 때마다 《앞에 나무가 있 으니 주의하 여라. >， 
<옹행 이가 있으니 건너뛰 어라. 》， 《조 심해서 강을 건너 라.》 는 
식으로 일일이 잔소 ^ 룰 많이 하 였다 . ― ： = 




^1 년중대 원들은 늘 시 장기를 느 끼면서 살 았다. 유격대 식사가 

집에서 하는 식 사보다 나을 ^가 만무한 것 이다. 어느 때인가 장백 

에서 임 강으로 그들과 함께 행 군하게 되었을 때 우 5 ᅵ는 식량이 부 ― 

족하여 죽을 많이 쑤어먹 었다. 죽을 먹는 날이면 그들은 배가 고파서 Sffl 하 였다. 



작식대 원들이 매번 나에게 식사를 따로 차려 왔지만 나는 끼니 때마다 죽 
고 소 년중대 원들의 식탁에 찾아가 그 들에게 죽을 펄어 주군하 였다. ― 



성미가 깔끔한 사무장 전희는 어느날 울상이 되어 나를 찾아와 제발 그^ 지 말라 
면서 죽을 자꾸 펄 어주면 사령관 동지의 건강이 어떻게 되겠 는가， 정 그^ 면 자기들 

S 사를 하지 않 겠다고 ^^^^1^==- ᅳ —— -ᅳ— 7 



r i^rnm aM7~ig mfh^fK ― = 

《전희 동무， 너무 걱 정하지 마오. 좀 굶 는다고 해서 큰 변이 나 겠소. 그^ 나 소년 



중대 원들은 다 르오. 아직 e 련이 부 족해서 무척 힘 들어한 e 말 이요. 



삼켜 도 삭 



이 나이 들인테 죽만 먹으니 일마나 배고프 겠소. 이 런때에 우 5ᅵ 가 돌 봐주지 않으면 



가 돌봐 주겠소 3 
내가 소년 중대원 



의 발전을 위해서 제일 관심을 돌린 것은 사상 교양이 었다. 나 
는 짬만 있으면 그들의 강사가 되어주 었다. 처 음에는 글을 모르는 소년 들에게 글부 
터 가르 쳤다. 소 년들은 명 인들의 전기에 대하여 매우 흥미를 가지 였다. 그래서 그들 
에게 명 인전을 많이 소개하 였다. 그 다음은 우 근ᅵ 나라 망 국사를 강의하 였다. 소년중 
대원들 중에는 안 중근， 윤 봉길， 이 봉창과 같이 권 총이나 수 류탄을 차고 다 니면서 일 
본천 황이나 조선 총독을 제꺼 버릴 꿈을 꾸는 공상 가들도 있 었다. 그런 아이 들에게 
는 테^ 로써는 나라를 독 립하지 못 한다， 무장 투쟁을 축으로 하여 전민 항쟁을 벌려 
야 조국을 광복할 수 있다고 말해주 었다. 이런 소년 들에게 우 근ᅵ 의 혁명 노션을 인식 



시 키자면 인내 성있는 노력이 필요하 였다. 



장 백에서 임강을 행군할 때 우 ^ 는 수십 차례의 전투를 하 였다. 그^ 나 나는 소년 
중대 원들을 한 번도 전투에 참가 시키지 않았 다. 그처 먼발 치에서 구대 원들이 적과 
싸우는 광경을 보게 하 였다. 언 제인가 한 소년중 대원이 전장에 있다가 눈먼 총알에 
맞아 부상을 당한 적이 있 었다. 상처자 근 ᅵ가 쑤서날 때마다 그 소년은 아 버지를 찾았 
다. 나는 그때 그 모습을 보면서 처 애의 부 모들이 총알을 맞은 자식의 상처룰 본다 



김운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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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7 장 조선은 살 아있다 




면 일마나 가슴 아파하 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 였다. 그래서 오 일남을 보고혁 명위업 
을 계승할 보배 들인테 대 원들을 아끼고 잘 보살펴 주라고 하 였다. 우 51 는 금이야 옥 
이야 하고 소 년중대 원들을 보 살펴주 었다. 그 S 다고 하여 그들을 귀공 자처럼 어루 
만 지기만 한 것은 아니 었다. 잘못한 일이 있으면 엄하게 비판도 하고 구대 원들과 생 

활을 ^il^t r €te^M^iS»t! 

어느 날 밤 나는 숙 영지를 돌아 보다가 소 년중대 원들이 신을 벗고 자는 것을 보았 
다. 그것은 규율 위반이 었다. 우^ 는 숙영 규정을 만들 때 전투 원들이 신발을 벗고 자 
ᅭ 는것을 금 한다는 조항을 하나 만들 었다. 적들의 불의 습격을 무시로 받게 
ᅭ 되는 유 격대생 활에서 일 시적인 불편을 참지 못해 신 발이나 옷을 벗 

잔다는 것은 자살 행위나 다름없 었다. 그^ 므로 우 g 의 관 병들은 
, 영 지에서 언제나 옷 을입고 신발을 신은 채 총을 가슴에 안고 자군 
， 하 였다. 유사시 행등의 민 첩성을 보 장하기 위해 배냥은 머 e ᅵ에 베 

I 그날밤 나는 전희를 호되게 비판하 였다. 
I 그런 e 은 인정 으로는 소 년들을 투사로 키 워내지 못 한다. 만일 
이 순간 에라도 적들이 팥려 든다면 신발 을벗고 자는 처 소 년들이 
어떻게 되겠 는가? 그들은 발을 상할 수도 있고 일 굴수도 있다. 저 
소 년들의 부 모들은 자 식들을 우 e ᅵ에게 맡긴 셈 이다. 그^ 므로 우 5 ᅵ는 
= 친 부모나 친형， 친 누이의 아프고 인정에 그늘이 지 더라도 장래를 위해 

aiAai -1 들을 yiA 훑 aMiiib^pA^tefe ^= 

전희는 그날밤 내가 준 비판에 일마나 큰 충격을 받 았던지 수십 년 세월이 지나 우 
el 군대의 부총참 모장의 중책을 지닌조 명선을 만난 자 ^ 에서 이런 말을 하 였다고 

《그때 등무의 발 때문에 내가 비판을 받던 일이 생각나 요?》 
조 명선은 엿 사 무장의 말뜻을 인차 깨닫고 감격에 겨워 말하 였다. 
《기 억나구 만요. 제가 숙영 지에서 신발 을벗고 자는 바람에 전희 등지가 그만 
혁명의 첫 걸음을 떼던 소년 중대시 절이었 지요. 고생은 많 았지만 그 시절이 그립습 

= 

누구나 어린 시절에 겪은 고생과 그 시절에 받은 사랑은 한 생토록 9J 지 못 한다. 
그 추억은 꺼지지 않은 불 빛처럼 따뜻이 인생 을비처 준다. 반세기 도더되 는오랜 세 

월이 흘러 그때 14 살， 15 살이던 소 년들이 이제는 어언 70 고개를 뇜어 섰지만 그들 
은 자 기들을 친등 생처럼 아끼고 사랑 해주던 등 지들을 잊 지 못한 다.. 

구대 원들의 따뜻한 방조와 보살 핌 속에서 우^ 의 소 년중대 원들은 1샅ᅵ 성 장하였 
다. 그들은 자 기들도 구대 원들과 같이 전투에 참가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조르기 시작 
하 였다. 소 년중대 원들이 처 음으로 참가한 전투가 신방 자전투 이다. 그 때부터 그 들 
은 구대 원들과 꼭같이 무수한 격전을 치르 었다. 그 과 정에는 별의별 일이 다 있었 
^ ― S 

우 끗ᅵ 가 사전에 아무 근ᅵ 타 이르고 열백 가지로 주의를 주어도 싸움만 시 작되면 소 
년중대 원들은 어른들 로서는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엉뚱한 행등을 하여 손에 땅을 쥐 
게 하거나 웃음을 터뜨 5 ᅵ게 하 였다. 평 소에는 아주 침착해 보이는 소 년들도 전투에 
돌 입하면 어느새 열에 떠서 마구 혜펌비 었다. 어떤소 년은은 폐물에 의지하 는것이 

성차지 않아 93 도 3 를 다 드 러내고 총을 쏘다가 구대원 들에게 덜미를 잡혀 엉펑방 

우 등불에 새 군모를 태우고 일 마등안 맨머 5 ᅵ바 람으로 다니던 한 소년중 대원은 
어쩌나 모자 생각에 옴 했던지 적과 맞 다들자 그놈을 쐬 "눕 히기 전에 모 자부터 벗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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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고 하다가 하 마트면 죽을 번하 였다. 보초 임무수 행중에 노루가 나티 "나자 참지 못 
하고 총을 쏜 바람에 온 부대가 비상 소집을 하게 만든 소년중 대원도 있 었다. 

어려운 싸움의 나 날들에 소 년중대 원들은 전공도 많이 세 웠다. 유격대 생활의 비 
상한 정황은 그들로 하여금 보 통생활 에서는 찾아볼 수없는 비범한 지혜와 용감성 

'」 ^viom 6h^「h ^= 
한번은 전문섭 ，이 두익， 김 익현이 연락을 가다가 위만군 소 부대와 맞 다들린 적이 
있다. 적아가 등시에 상대룰 발견한 것만큼 미^ 선손을 쓰지 않으면 적에게 포위될 
수도 있고 전부 사로잡 S 수도 있는 그런 정황이 었다. 이 위기 일발의 순간 ， 
에 소년 중대원 들은펌 불속에 엎드 례부^ 어#의 굵 S: 목 5!]로 <5! 

1 중대는 좌측 으로， 제 2 중대는 우측으 로!: > 하고 구령을 내^ 면서 조 
준사 격으로 적을 E ᅡ격하 였다. 소 년중대 원들은 연락 임무를 성 과적. ᅮ 
으로 4 해^ i ^S^lMfflU ： , M 

그런테 중요한 것은 그들이 이런 공을 세우고 돌아 와서도 그것 
을 대 수롭지 않은 것으로 여기였 다는테 있 었다. 그런 이유로 하여 
군공은 부대에 인차 알 려지지 않 았다. 나도 오일남 중 대장의 말 



을 듣 고서야 세 소 년들이 일마나 장한 일을 했 는가를 알게 되 었다. 

소 년중대 원들은 사상 의지적 으로나 도퍽적 으로도 몰 라보게 성장 
하 였다. 그들은 만사를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 였으더 구대원 들에게 
3 스록 부담을 끼치지 않 으려고 여^ 모로 애룰 썼다. 




이두익 



소년 중대가 조직 된그해 가을김 익현은 우등불 곁에서 자다가 종다 5 ᅵ에 화 
상을 당한 일이 있다. 게다가 눈 병까지 만나 고생을 많이 하 였다. 그가 앞을 잘 보지 
못하기 때문에 구대 원들은 행군할 때마다 그를 부축해 가지고 다니 었다. 김 익현은 
종다 근ᅵ 가 몹시 쑤서 났으나 나나 구대원 들에게 시름을 끼치지 않 으려고 아 프다는 



내색 



그" 
1=1 - 



하지 않았 다. 나는 그가 다 근 ᅵ의 화상 때문에 고생 한다는 것을 인차 



간 파하고 그에게 약을 보내주 었다. 김 익현의 화상자 ^를 보고 나는 그이 의지와 참 



항일 전쟁의 전기간 우^ 의 소 년중대 원들은 나이나 체력의 제한을 받지 
않고 구 대원들 못지 않게 잘 싸워 무장 투쟁에 크게 이 바지하 였다. 일본 
군 경들은 소년 중대를 거친 유 격대원 들과는 말도 말라고 하 였다. + 
년중대 출 신과는 맞서지 말라는 것이 었다. ᅮ ^ 



김일의 도 움으로 어린 나이에 입대한 김 성국의 실례 



자. 



김일은 오 래동안 간삼 봉아래 부락에 들어가 지하 공작을 하였는 
테 그곳 조 국광복 회원인 김 상현의 방조를 받 으면서 많은 일을하 

였다. 김 상현은 김일을 자기의 농막에 3 개월등 안이나 숨겨 주면서 
그의 일을 성 실하게 도와주 었다. 그런테 그 농민은 흘아비 였다. 안해 ᅳ， 、 
가 죽은 다음 셋이나 되는 자식 건사를 할 수 없어서 그들을 남 의집머 f ， 

슴으로 주 었다. 그 세 아들 중의 받이가 바로 김 성국이 었다. 치씨^ 
김 일은이 불쌍한 일가를 도와줄 방도가 서지 않아 고 심하던 끝에 김성국 




김익현 



유 격대에 추 천해보 내기로 결심하 였다. 어느 날 그는 김 성국이 김을 매고 있는 발에 
찾아가 나에게 보내는 소 개신을 주면서 나룰 찾아 가라고 하 였다. 그 S 게 되어 소년 
김 성국은 호미를 던지고 토스 레옷차 팀으로 나를 찾아와 유 격대에 입 대하게 되었 

Um _ = 



ᅳ 어려서 남달 근ᅵ 고생을 많이 해온김 성국은 눈 썰미가 빠튼 테다가 담차고 이악해 
서 사 격슬도 1푠ᅵ 익히고 유 격대의 행등 규범도 1꿋ᅵ 터둑 했다. 몇 달 후에는 기관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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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수언 오 백릉의 부 사수로 뽑혀 었다. 김 일 은 3 은 애정을 가지고 
j'M^ ^ = 

송화강 변에서 추운 겨울을 지내던 때의 일이 었다. 그 때 김 성국은 한동안 방차대 
에 나가있 었다. 한번은 그가 우 등불에 발을 ^이 다가 발 바닥이 따 가와서 신을 벗은 
적이 있다. 그런테 공교 릅게도 그 순간에 적들이 팥려들 었다. 김 성국은 지 휘관의 명 
령에 따라 급히 송 화강일 음판에 나가 기 관총을 걸 어놓고 적 들에게 몰 사격을 퍼부 
었다. 그는 자기가 신도 신지 않고 맨발바 람으로 팥 려나와 싸 움판에 뛰어들 었다는 

그가 총을 쏘 는테만 몰두 해있을 때 등 뒤에서 누 구인가 그의 말 

느^ maaasffigg ― = 

김 성국은 벅컥 화를 내더 뒤를 돌아보 았다. 뜻 밖에도 김일이 
내의를 찢어 자기의 발을 싸 매주고 있지 않 는가， 그 때에야 김성국 
은 자기가 맨발로 싸 움판에 뛰어들 었다는 것을 깨팥았 다. 적들이 
퇴 각해간 다음 김일은 이게 무슨 꼴이니 ：， 발을 잘 근 ᅵ고 싶어 그^ 느 

김일이 전투를 끝내고 돌 아와서 나에게 하는 말이 김 성국이 기 
관총을 메고 송 화강일 음판을 내팥 는테 뒤에서 보니까 발이 일 
음에 불 었다가 떨어질 때마다 짜 작짜작 하는 소 g 가 나 더라는 것 
이 었다. 추운 겨울날 맨발바 람으로 일음 판에서 기 관총을 맵다같 
기는김 성국도 보통내 기 가 아니 었 지 만 탄우를 무 릅쓰고 전 장에 
까지 뒤쫓 아가서 내 의를찢 어어린 사수의 발을 싸매준 김 일역시 보통 사람이 아니 
었다. 그때 김일이 그렇게 해주지 않았 더라면 김 성국은 를 팀없이 발에 큰 등상을 입 
^：개 없 ^gi^^abfc£ltfii, 
그는 후에 나와 김일의 보 증으로 공 산당에 입당하 였다. 
그가 일마나 혁명에 충실한 투사 였는가 하는 것은 소부 대활동 시기의 여^ 가지 

일 화들이 잘 말 해주고 있다. 1940 년대 전 반기는 매개 유격대 원들의 추호의 등요도 
없이 잘 싸 웠다. 지 하공작 임무룰 받고 국내에 드 나들던 김 성국이 한번은 혼자서 나 
진 시내에 들어 갔다가 별 치않은 실수로 경찰 들에게 단속된 일이 있 었다. 거 근 ᅵ에서 
비를 만난 그는 상점에 들어가 우산을 샀는테 그것이 그만 여자용 양산이 었다. 가재 
수라는 산 골에서 어려 서부터 고역에 시 팥려온 김 성국은 우산과 양산이 다 르다는 
것을 몰 랐다. 그가 상 점에서 쓰 고나온 여자용 양산은 대등 사 람들의 시선을 끌 었다. 
일마나 수상 스럽게 보 였는지 지 나가던 경관이 그 양산을 가^ 키더 어디서 훔쳤는 
가고 물 었다. 김 성국은 사 실대로 상 점에서 산 것 이라고 대답하 였다. 왜 여 자용을 샀 
는 가라는 경관의 물음에 그는 이웃집 아주 머니가 부 탁해서 사가는 길 이라고 슬쩍 

■ HMWf ， ᅳ- W 「— ᅳ-Yn 「. l: ,———:，「 (-, «rn 。에 7 「결 
그러나 경관은 김 성국을 경찰 관주재 소까지 끌 고가서 짖궂게 심문하 였다. 김성국 
은 의자를 들어 경관을 때려 눕히고 뛸 궁 근 ᅵ도 해보 았으나 도>^ 하 였다. 그 S 게 하면 
시 내에서 지하 공작을 더할수 없게 될 것이고 자기를 대 신하여 다른 공 작원이 또 

M;gMaaiaaLa 투해 야 ᅬ 뼤ᅳ^ 기^ 7 ： ；-^ 
김 성국을 붙 잡아온 경관이 시내 순찰을 하려고 밖으로 나가자 이 번에는 e 경관 
이 그를 심문하 였다. 순사는 심 문중에 책 상서립 "을 열어 보다가 동료 순사가 김성국 
한테서 압수한 수백 원의 공 작비를 발견 하고는 돈이 람나서 일른 그를 놓아주 었다. 

다음해 여 름에도 김 성국은 소부대 공작을 나 갔다가 아슬 아슬한 고비룰 겪 었다. 
공작 임무를 마치고 기지로 돌 아가던 그는 적들과 맞 다들어 총 격전을 벌이던 끝에 
여^ 군테나 부상을 당하 였다. 김 성국이 골 짜기로 내려와 풀숲에 숨어 있었기 때문 



6. 총을 쥔 소년들 



에 적들은 그를 찾 아내지 못하 였다. 나는 임철을 책 임자로 하는 소조를 파 견하여 김 
■ 성국을 찾게 하 였다. 상처를 여^ 군테나 입은 김 성국이 그 때까지 죽지 않고 살아있 

은것은 기적이 었다. 그는 의식을 잃는순 간까지 풀을뜯 어먹었 다고하 였다. 

김 성국이 훈련 기지로 돌아온 다음 우 5 ᅵ는 해당기 관과의 연 계밑에 그를 쏘련의 
한 야전 병원에 후송하 였다. 김 성국은 그 병 원에서 1 년동안 치료를 받고 건강을 회 
복하 였다. 병원의 의료일 군들과 환 자들은 모두 그를 극진히 돌봐주 었다. 특히 담당 
간 호원처 녀는 김 성국을 조션 쫠궁 ᅵ산의 불사 조하고 하면서 수혈도 해주고 낮에 밤을 
= 이어 힌신 적으로 가 Q 이삐^ - - ― 

그 간 호원은 독 일처녀 였다. 반파쑈 투사인 아 버지가 히틀^ 도 | 

당에게 총 살당한 후어 머니와 함께 쏘련에 온 망명자 였다. 처녀는 | 
김 성국을 등 방약소 민족의 투사로 존대 하면서 온갖 정성을 다쏟 | 

아부 었다. 그의 치료를 위한 일 이라면 마튼일 궂은일 가리지 않고 | 
도와나 섰다. 위 생실출 입을거 들어주 고세수 를시켜 주었으 더식사 | 

시 간에는 밥을 먹여주 었다. 환자가 회 복기에 들 어서자 처녀는 그 | 
의 식욕을 돋구어 주려고 집에서 닭을 잡아 구미에 맞는 음식을 지 | 

ggg-. j ： — f ' =뀨 틀 

퇴 원하는 날 처녀의 어 머니가 병원에 찾 아와서 그룰 자기 집으 | 

= 로 초청하 였다. m\7\ g 원 생활을 끝내면 s 향 을ᅳ하 은것이 | 
= 인데 자기 집에서 더 칠동안 영양 보충을 하다가 가라고 하 였다. 김 I'^^^^^^M 

^：: 처녀의 어머니 는그거 ^ 의미 슬학교 교원이 었다. 그여 자는시 v - "- _； 

= 베^ 아의 사나운 기 후조건 에서도 닭을 수십 마 51 나 기르고 있 었으더 다년생 고추 시 
^：ᅵ 나무도 재배하 였다. 모녀는 하루에 한 마^ 씩 닭을 잡아 여^ 가지 요^ 를 하여김 ： 
^ᅵ： 성국의 밥상에 놓아주 었다. 그들은 짬만 있으면 김성 국에게 조선빨 치산의 투쟁이 ᅳ\ 

^ᅵ 야기 를들려 팥라고 간청하 였다. 처녀 와그의 어머니 를제일 감 동시킨 것은 10 대의ᅮ r 
= 어린 나이로 혁명의 폭풍 우속에 몸을 내던 S 소 년들에 대한 이야기 였다. 그들은 나 

=\ ^\ 어린 소 년들이 유격 투쟁을 하는데 대하 여 매우 신 비릅게 생각하 였다. 처녀의 어 ^ 
^ 더 니는 조선의 투사 영옹을 그려 구 라파에 소개하 겠다고 하면서 화판에 김 성국의 

=- 김 S 국어 요양 생활을 하는 기간 처녀는 그 #§하여 조션을 어해 하였고 조선의 ^ 

헉 av^iSi 혔으더 조션의 혁명 가들과 인민들 ^어훽행 였디^ g 청국을 알게 된 

= 때 로부터 xiti , ^^gg^tti, 1 'm ^TimLi ᅵ - - ： f 」 ^^ 
=1- <나는 소년대 원들에 대 한말만 듣고도 당신테 나라가 일 본과의 싸 움에서 이기 두 

= 711 되^ 는라는 것을 확 신하게 되었습 니다. 당 신들은 반드시 일본을 타승 하고야 말 ᅳ ᄅ 

― -;mi i n I 
=1'^ 김 성국이 부대로 돌아올 때 모녀는 쏘련의 사들과 합께 멀^ 까지 따 라나와 석별 ： ᅳ 

르 F 모녀는 김성 국에게 작별기 ^으로 많은 처 금액이 기입되 어있는 처금 통장을 주려 쑤 _ 
=. 고 하 였다. 그러나 김 성국은 그 호의를 굳이 사양하 였다. _ 쏘 ᅭ 

^ 당신은 아직 더 쉬어야 할 몸 이다. 그^ 나 우 근ᅵ 는 이 이상 불잡 아두지 않 겠다. 우—^ 
g 리가 아무 만 류한들 당신이 우 근ᅵ 집에 남 아있겠 는가. 당신 같은 투 사들을 가지고 

= 92 는 조선 혁명은 승 e ᅵ하게 될 거 ul'iffi— ᅵ ：ᅵ ᅵ ᅳ:: ᅵᅵ ᅵᅵ 스 ^= 



나는 김 성국의 귀 환담을 듣고 그에게 기울인 독일처 녀와 그 어 머니의 국 제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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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만 



적 소행에 크게 감동되 었다. 그래서 김성 국에게 돈과 돼지 고지를 주어 보내여 조선 

■ 민혁명 이 ^Q '^^M^iii^iff^iffi 

소년 중대가 얼마나 흘륭한 사상 e 련의 용광 로이더 쓸 모있는 군사 정치학 교였는 
가 하는것 이김철 만의실 례를통 해서도 잘알수 있다. - 

김 철만은 지양개 일대에 소부대 공작을 나갔던 《대통 영감》 을 따라 우 e ᅵ를 찾아 
와 소년 중대에 입대한 사람이 었다. 그가 처 음으로 내앞에 나티 "났을 때 나는 《대통 

영감》 을 나무 랐다. 《장총 키보다 더 작은 애 승이를 부대에 131 ᅵ 근ᅵ 고 오면 처 근ᅵ 는어 
떻게 하랍니 까?》 하고 답답한 소 5 ᅵ를 했더니 이 등백은 펄쩍 뛰면서 애승 

이라 니요， 그 애 나이가 지 그만치 17 살이나 a 니다， 키는 작아도 속은 
영감이 다 된걸요 하면서 김 철만을 두 둔해주 었다. 
나는 처음에 김 철만이 《대통 영감》 앞에서 자기의 나이 를속였 

I 다고 생각하 였다. 내 눈에는 그가 12 살 아니면 13 살쯤 되는 아이 
로밖에 보이지 않았 다. 그래서 그를 보고 오르지 못할 나무는 처다 
보지도 말라고 하면서 집으로 돌아 가라고 설복하 였다. 

그러나 김 철만은 씨 물씨물 웃 으면서 《장 군님， 키가 작다고 S 
보지 마십 시오， 이 래뵈두 못해본 농사가 없습니 다.》 하면서 팔뚝 

표 흔들 어보이 였다. 그의 팔뚝은 과연 다른 아이 들보다 힘살이 더 

있어 보 였다. 김 철만은 소년 중대에 입 대한후 무슨 일 에서나 앞자^ 를 

차지하 였다. 소년 중대가 해산된 후에는 7 연대에 가서 오 중흡연 대장의 

전령 병으로 임무를 책임 적으로 수행하 였다. 오 중흡이 전사 하였을 때 제일 눈 

__ 많이 흘린 대원이 바로 이 김 철만이 었다. 그는 오 중흡의 후 임으로 연 대장이 된 

오 백롱의 신변 호^^ ^ 각별히 마음을 

김 철만을 소부대 활동기 간에도 줄곧 오 백릉이 인 솔하는 소조에 망 라되어 쏘만국 

경과 두 만강을 삔 질나게 뇜 나들더 반 일항쟁 역량을 묶어 세우기 위한 정치 공작과 적 

의 군 사요충 지들에 대한 정찰 활동을 과감히 벌이 었다. 
항일의 불바다 속에서 Q 련된 군사지 휘관으 로서의 김 철만의 담력과 재능은 반미 

전쟁 시기에 남 김없이 발휘되 었다. 그는 1 차 남진의 길 에서도 잘 싸 웠지만 적 후투쟁 
도 잘하 였다. 그가 지 휘하는 연대는 양구， 춘천， 가평， 통천， 포항， 청송， 군위를 비 
룻한 강원도 일대와 경 상북도 일대의 천여 e ᅵ에 팥하는 광활한 지역을 종힁무 진으로 

적 아간에 밀고 밀 ^ 는 싸움이 얼마나 격 렬하게 벌어 졌던지 그 당시 양 구지방 인 
민들은 가을 걷이도 하지 못하고 있 었다. 그래서 김 철만은 양구를 해 방하자 군내 간 
부들을 다 불^ 다놓고 배포 유하게 가을 걷이조 직부터 하 였다. 양 구군의 인 민들은 
그의 연대와 합께 머칠 사이에 발에 서있는 곡식을 다 베 어들이 었다. : 

김 철만은 기회가 9J 을 때마다 자기가 당의 신임과 사랑을 받는 군 사정치 일군으 
로 자라날 수 있은 것은 수 령님의 퍽 이다， 수령 님께서 나를 소년 중대에 받아들 여 친 
부모의 사 랑으로 키 워주고 돌보아 주시지 않았 더라면 나는 이름 도없는 초부나 농 

^^^i 말을 iiaMI 고백 이 ^^ 각 한다. ^^ m mMmm ᅵ rr ^^;^ 
소년중 대에는 망 라되지 않 았으나 그들과 비슷한 나이에 무장을 잡고 유격 대에서 
싸운 꼬마대 원들도 항일 전쟁의 승 e ᅵ에 당 당하게 기여하 였다. " 

김 병식은 15 살 때 차 굴공사 장에서 노등을 하다가 딴 신으로 유 격대에 찾아와 입 
대한 당돌한 소년이 었다. 참군후 한동안 문 붕상과 최 춘국의 전령 병으로 활 등하였 
는데 지휘 관들이 그를 날파 람있는 싸움군 이라고 하면서 몹시 총애하 였다. 

김 병식은 적후 공작에 자주 파 견되어 많은 공을 세 웠다. 그는 경계가 삼엄한 두만 



6. 총을 쥔 소년들 



강을 휘 파람을 불더 마 음대로 뇜나 들었고 옹기 (선봉 )， 나진， 회령을 비룻한 조선의 
북부 국경도 시들을 이 웃마을 다니듯 하 였다. 그가 목숨을 내대고 국내에 들 어가서 
수집해 가지고 온 적정자 료들은 우 근1 의 조국해 방작전 준비에 큰 도움을 주 었다. 해 
방 전야에 김 병식은 불행 하게도 적 들에게 체포되 었다. 일본의 교형 5 ᅵ들은 그가 한 
모든 일이 자기네 제국의 밑뿌 근ᅵ 에 시 한탄을 파묻는 것과 같은 엄청난 것임을 알고 
그에게 사형을 언도하 였다. 사형은 후에 무기정 역으로 감형되 었다. 적들도 아마 

가 미성년 이라 ^ MJ^^IBiatikir ^ ^ 

김 병식은 서대 문형무 소에서 제일 나어린 《죄 수》 로 되 었다. ^ 
그는 잡역 노등에 끝 려나같 때마다 그 감 옥에서 복 역중이 던권영 ᅳ 

벽， 이 제순， 이 등걸， 지 태환， 박달， 서옹 S 등의 감방을 오 가면서 : 

연 락원의 역할을 잘 수행하 였다. 적들은 그를 귀 순시켜 보려고 고 

E 하고 위협도 하고 구 슬려도 보았 지만 아무 소득도 얻지 못하 



였다. 그는 절개가 강한 투사 였다. ᅳ f ᅵᅵ r 

항 일혁명 투사들 가 운테서 제 일어린 나이에 입대한 사람은 이 

종산과 이 오송이 었다. 이 종산은 11 살 때 항 일연군 3 군에 입대하 



여 유 격대^ 

이 종산이 혁 명군에 찾 아갔을 때그의 입대심 의룰한 사람은 3 

군 정 치주인 이었던 풍 중운이 었다. 풍 중운은 집으로 돌아 가라고 
권고하 였다. 11 살 나이에 군인 생활을 한다는 것은 사실 상식에 어 
긋나는 일이 었다. 게다가 이 종산은 키도 작 았다. 나이는 한두 살 




속인다 해도 키룰 속이는 방법은 없 었다. 그^ 나 이 종산은 찰거머 ^처럼 달 라불어 

는 입대후 만 사람의 기대에 어그 러지지 않게 군인 생활을 잘하 였다. 부대의 지 



휘 관들과 대 원들은 눈 썰미가 빠르고 등작이 민 a 하고 일 욕심이 많은 그를 친동생 
처럼 한 결같이 아끼고 사랑하 였다. 이 종산은 3 군에서 주로 전령병 생활을 하 였다. 

한때는 김책과 박 길송의 수 하에서 전령 병으로 복무하 였다그 - ― " "ᅳᅳ ᅳ : 



김책 이좋은 부관감 이라고 하면서 이 종산을 나에게 처 음으로 

소개한 것이 1943 년경 이라고 기억 된다. 그때 로부터 이 종산은 나 
의 측 근에서 많은 세월을 보 냈다. 지금도 잊 혀지지 않은 것은 김책 



이 그의 출생과 관 련하여 나에게 여 담삼아 들려준 이야기 이다. 이 
종산네 가정은 원 래평양 팔등 교에서 살 았는데 내가 창퍽 학교룰 ᅵ : 
다니 던 무렵 에 만주로 들어 갔다고 한다. 만삭이 된 어머니 가심양 
행 열 차에서 낳은 새 생명이 바로 이종산 이었던 것 이다. 산 모에게 ᄃ 
는 포단도 없고 기 처귀도 없 었다. 그래서 승 객들이 한 잎 두 잎 돈을 
모아서 그에게 주 었다. 이 종산의 어머 니는그 돈으로 갓 난애의 옷 ： 
까스로 마 rl HKDU 

해방후 이 종산은 손종준 등과 합께 나의 부 관으로 여^ 해동안 그 
사업하 였다. 그는 부 관으로 임명되 자마자 담 배부터 끊 었다. 나의 ᅳ 

건강을 생 각해서 였다. 10 년 이 상이나 붙여온 습관을 일조 일석에 그 ᅩ ᅳᅳ ― 

떠 1 버 린다는 것이 말처럼 간 e 하게 해 결되는 일은 아 니다. ― I 그 Z 

우^ 가 청구 자에서 군정간 부들을 3 군에 파견할 때 그 성원들 중에는 왕청 유격대 
에서 분대 장으로 복 무하던 오 중흡의 등생 오중션 (오 세영) 도 포합 되어있 었다. 오중 
선은 3 군에 가서 대 대정치 위원을 하다가 어느 전 투에서 적탄에 오른쪽 지시 손가락 
을 잃어버 근ᅵ 었다. 그가 마 라초를 피울 때면 이 종산이 대 신해서 담배를 말 아주고 다 
른 대원 들한테 뛰 어가서 불도 불여 주곤하 였다. 불을 불 이자면 상 대방의 담 배대에 




이종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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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7 장 조선은 살 아있다 




태병렬 



담 배대를 대고 한두 모금씩 연기를 빨 아 들여야 하는데 그러는 사이에 자기도 모르 
내가 이 따금씩 담배를 권해도 이 종산은 받지 않 았다. 나는 그가 금연의 도 근 ᅵ를 지 

시、 i,i i) i^ryfm li = 

우 근ᅵ 와 합 7 게 항일 혁명의 험난한 고 개들을 수없이 뇜어온 나어린 유 격대원 가운테 

는 1936 년 봄에 여성 소대를 인 솔하고 미혼 S 에 나티 "났던 태 병열도 포 합되어 있다. 

그가 조선 인민혁 명군에 입 대하여 처 음으로 총을 맨 것이 15 살인가 16 살 때 였다고 

^―렌 ^= 

ᅭ 그 에게는 《고추 알> 이라는 별명이 늘 불 어다니 였다. 키도 작고 몸 

집도 작지만 속은 다 영글 었다는 뜻 이다. 태 병열은 싸움도 행짜게 
하였고 생활도 모 가나게 하 였다. 그는 항일유 격대에 입해한 후 묘 
영 전투， 금창 전투， 간삼봉 전투， 무치혀 전투， 대 포시하 전투， 대사 
하， 대장강 전투， 액 목현성 전투룰 비룻한 수많은 전 투들에 참가하 
여 노병 들에게 짝지지 않는 자랑 할만한 무공을 세 웠다. 그가 소유 
하고 있는 백발 백중의 사 격슬은 이런 무공을 세우는 과정에 실전 
' 을 통하여 연마한 것이 었다. 태 병열이 이 용운연 대장과 합께 돈화 
현 의어느 집 ^ 부락에 들어가 30 여명의 위 만군을 눈 깜짝할 사이에 
녹여낸 무 훈담은 지금도 항일 투사들 속에서 흥 미있는 이야 기거^ 로 
전 해지고 있다. 그가 솜 씨있는 싸움군 이었기 때문에 하 다하는 노 병들도 

bMkMyi^i^^axifebiefe^ 하였 ^ = 

항일 전쟁의 나날에 태 병열은 주로 안길， 전 동규， 이 용운을 비룻한 군정간 부들의 
전령 병으로 활약하 였다. 많은 군정간 부들이 눈 썰미가 빠르고 책 임성이 높고 일욕 
심이 많은 그를 제가끔 자기의 수하에 두고 싶어하 었다. _ 
태 병열은 전 S 병으로 있을 때 지휘 관들의 신변 안전에 각별한 관심을 돌 렸다. 
지휘 관들이 위험한 모 퉁이에 뛰어 들려고 할 때마다 태 병열은 그러지 못하게 두 
팔을 벌이고 막아나 섰다. 모험을 하지 말 라는건 장 군님의 요 구인테 그 요구를 어기 
면 되겠 는가로 총 알같이 내 쏘군하 였다. 대 사하， 대장 강전투 때 전 등규연 대장이 전 
사한 것은 그의 말을 듣지 않고 탄 막속에 몸을 내대는 모험을 했기 때문이 다.. 

안길은 태 병열이 자기 옷섶에 매팥 근ᅵ 면서 모험을 하지 말아 팥라고 애걸 할때그 
의 말을 들 었기에 망 정이지 그^ 지 않았 더라면 자기도 전등 규처럼 죽었을 것이라 

소할바 령회의 후 소부대 활등에 참가 하였던 태 병열은 왕 청현의 어느 깊은 수팀속 
에서 적 대 부대와 불의에 맞 다들어 치열한 전투를 벌 이다가 혀벅다 ^에 중상을 당 
하 였다. ^짬에 총알이 들어가 박 혔는테 그것을 끄 집어냁 도^ 가 없 었다. 출혈이 일 
마나 심 했던지 그는 이 따금씩 실신 상태에 빠 지기도 하 였다. 총상자 근ᅵ 에서는 구테 
기까지 우글우 글해서 소름이 끼칠 지경이 었다. 제때에 처치를 하지 않 는다면 밸이 
나 방 광까지 곪아 들어같 수 있는 위험한 상태 였다. 그런데 간 호병의 의무룰 받고 밀 
림에 떨어 S 왕가 대원은 수술은 커녕 아무런 의학 상식도 없는 사람이 었다. 

태 병열은 막돌에 손칼을 선뜩선 뜩하게 같아 가지고 그 칼로 총상자 e ᅵ를 수 슬하였 
다. 상 처속에 칼을 집 어넣고 힘있게 잡아 돌 e ᅵ자 싯누런 농줍과 합께 썩어문 드러진 
살과 뼈짬에 박혔던 총알이 섞여나 왔다. 이런 모험의 퍽으로 그는 자기 자신을 죽음 

이 듬해에 왕청의 공작 지에서 나를 만남 태 병열의 전 우들은 그가 스스로 자기 다 
근 ᅵ를 수 술하던 전말을 이야기 하면서 《처 친구는 독종입 니다. >하고 말하 였다. 독 

종 이라는 것은 의지가 강한 사람 이라는 뜻일 것 이다. 나는 태 병열에 대한 전 우들의 



평가가 지나친 것이 아 니라고 생각하 였다. 사람이 스스로 자기 상처를 치료 한다는 
것은 사실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 니다. 그것은 뛰어난 담과 용기를 필요로 하는 

나는 오랜 기간의 공등 생활을 통하여 그가 실지로 독하고 담이 큰 사 람이더 혁명 
의 이익을 위해 서라면 s 호가 되어 투 쟁하는 충 직하고 결패가 있고 원 칙적인 인간 
이라는 견해를 가지게 되 었다. 그는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 지간에 항상 원칙을 견지 
하였고 부정과 티" 협하지 않 았다. 그가 제일 증오한 것은 종파분 자들과 군벌 주의자 
들이 었다. 태 병열이 대가 세고 당성이 강한 사람 이었기 때 :ir ᅮ ^ 
문에 김 창봉과 같은 군벌주 의자도 그에게 함부로 이래라 
저래 라하지 무하 ' 왠 a, ᅵ - 1 

태 병열은 항 일전쟁 때에도 잘 싸 웠지만 조국해 방전쟁 
때에 도많은 공로를 세 웠다. 전 후에는 부관이 되어 측근에 
서 나의 사업을 성 실하게 뒤 받침해 주 었다. ᅳ 3： 

초 년고생 은금을 주고도 못산다 는속담 도있지 만태병 
열이 이처럼 온갖 풍상 고초를 다 이겨낸 혁 명가로 성장할 

수 있은 것은 어린 시절에 잡은 총대의 퍽분이 었다. 사람이 
어려 서부터 무장 투쟁을 하게 되면 쇠소 ^ 가 나는 혁명가 
가 된다. 그 근 ᅵ고 물불을 두려 워하지 않는 강 철같은 인간이 

ma —― ：― 

반년 사이에 소년대 원들은 구 대원들 못지 않은 전투 원- 
로 성장하 였다. 그들의 발전은 실로 놀 탈만한 것이 었다. 

우 5ᅵ 는 그들이 군 인다운 를 걸이를 갖추게 되자 1937 년 
말경에 소년 중대를 해 산하고 그 성 원들을 다른 중 대들에 배 속시키 였다. 그 조치로 




하여 소 년중대 원들은 에 비군으 로부터 기본부 대전투 원으로 



L1 스 



있 었다. 



소년 중대원 출신의 유격대 원들가 운데는 배 신자나 낙 오자가 한 명도 생기지 않았 
다. 이것은 그들이 당과 혁명， 조국과 인 민앞에 일마나 충 실하였 는가를 실 증해준 
다. 지구의 동쪽과 서 쪽에서 파쑈가 최후의 광태룰 부 ^던 해방 전야의 그 엄흑한 



i 은 나와 함께 소부대 활등을 충 실하게 하 였다. 새조선 건설의 나날에 

는 그들이 사 장도 되고 연 대장도 되어 혁명션 배들과 합께 이 나라의 무력 을건설 

하 였으더 미국의 장 군들과 a 크들을 합 정골에 몰 아넣고 족처버 5ᅵ 었다 r ― Z ᅮ 

인민 군대의 초대총 참모장 이었던 강건도 16 살에 혁 명군에 참가한 사람이 었다. 
는 30 살에 총참 모장이 되 었다. 강건은 1948 년말에 쏘련을 방문한 적이 있는테 
를 영 접하기 위해 비 행장에 나온 상 대국의 대장， 원 수급의 고위간 부들은 조션인 
민군 총참 모장이 새 파랗게 젊은 사람 이라는 것을 알게 되자 놀 라움을 숨기지 않았 

rr T ― T L ^ \ 」 뇌^ ^= 

^ ， 강건이 조국에 돌아와 그 이 야기를 하였을 때 나는 웃 으면서 말하 였다. I ᅭ 
- 《내가 그 자^ 에 있었 더라면 등무가 아 이적에 벌써 소문난 군인이 었다는 걸 이 



나는 소년 중대를 조직한 후부터 사람의 생 적 연령과 정신적 연령을 완전히 같 



라보기 시작 했다. 



연령가 운테서 내가 기 본으로 본것은 정신적 연령 이었다 



청소 년기의 정신적 연령은 한 해에 두 살， 세 살， 지어는 다섯 살씩 늘어날 수도 있 



다. 



청소년 교양은 나라의 운명을 개척하 는데서 또 하나의 천하 지대본 이다. 소 년중대 
의경 험이보 여주고 있 는바와 같이 혁명의 계 승자， 후 비군의 준비는 이 = 



제 17 장 조선은 살 아있다 



기 역명적 의리에 대 안생긱 



V 




임춘추 



서 간도와 백 두산지 구에서 이 루어진 항일 혁명의 
귀한 열매는 그 하나 하나가 다 피어린 투 쟁속에 
마련된 것이 었다. 혁명이 심 화발전 될수록 그것 
파고 ᅵ하기 위한 적들의 공세도 비할 바없이 극렬 
해 졌다. 중일 전쟁을 도발한 일제는 그 중하에 짓뉼 
혀 우적거 e ᅵ면 서도현 대군사 과학이 쌓 아올린 모 

ᄃ 최신성 과들과 수 십년에 걸치는 폭압 정치와 영토 

팽창을 통하여 련마한 파시스 트적인 억압수 Q: 을 모 
조^ 등 원하여 우 근1 혁명을 압 살하기 위하여 발악 
하 였다. 그러나 그어떤 계락 이나 권모 술수도 우 5 ᅵ 
의 전진 운동을 S 춰세 우지는 못하 였다. ᅳ ^ 



원 쑤들이 힘으로 혁명을 압살 하려고 할 때마다 
우^ 는 영활한 전법과 묘술의 힘， 등지적 단 결과혁 
명적 의 5 ᅵ의 힘으로 적들을 타승하 였다. 그 5 ᅵ고 적 
들이 폭압에 미처날 뛸수록 인민 들과의 유대 를더욱 
강화 하였고 우 5 ᅵ 내부를 사상 적으로 와해 하려고 할 
_ ■ 대오 의 사^ 의^^ 퉁일과 도퍽^ ᅵ^: 단합을 



더욱 굳건히 하 였다. 



의^ 는 인간 본연의 도퍽적 관^ 이다. 닭은 사회 에서도 참된 사 람들은 의^ 를중 

시 하였고 그것을 인간의 기 초적인 표 정으로 내세 웠다, ― 7： zrrz 



^나 종래의 닭은 사회의 도퍽 규범에 는어느 일방이 티 "방을 구 속하고 타 방은 
일방에 무조건 복 종해야 하는 불 평등이 설 교되고 있으더 인간의 자 주성과 창조 
성을 억 제하는 제 동기가 장 치되어 있 었다. 닭은 사회의 도퍽 규범은 애민이 라든가 

위민과 같은 진 보적인 요구를 제 기하지 못하 였다. ᅳᅳ 픤ᅳ ᅳ -' ᅮ ᅵ'' ᅳ 



- 우^ 는 혁명 투쟁을 하는 과정에 닭은 사 회에서 물 려받은 이^ 저^ 한 봉 건적인 
인간 관계와 도덕 규범을 타 파하고 새로운 공산 주의적 인간 관계와 도덕 규범을 창조 
하 였으더 그것을 후대 들에게 하나의 재부로 물려주 었다. —― 



항 일유격 대에서 상하 관계， 동지 관계， 군민 관계를 지배한 것은 사랑과 믿음에 기 



초 한공산 주의적 의^ 였다, 



g 세 상에는 수천， HuM 외 법이 ^^- 

하지만 천 같래만 같래로 역 어지는 인간의 무 한대한 실천 활등을 법 하나 만으로 



제하고 조종할 수 있다고 생각 한다면 그것은 오산 이다. 법은이 세상을 움 직이는 만 
능의 무기가 아 니다. 사람의 사고나 행동가 운테는 법으로 다스릴 수 없는 그런 분야 

도 있다. 사 랑이나 우정을 법으로 다스릴 수 있겠 는가. 만일 법 기관이 법령을 발포 
하여 오 늘부터 너는 누구룰 사 랑하고 너는 누구를 친구로 삼으더 너는 누구를 안해 

로 맞아들 이라고 강요 한다면 이 세상 사 람들이 그 런법을 어떻게 받아 들이겠 는가. 
법의 힘만 으로는 세상 만사룰 다 총찰할 수 없다. 법이 못하는 일을 법을 대 신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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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혁명적 의리에 대한 생각 



― 우^ 는동지 를얻는 것으로 부터혁 명을시 작하였 고동지 적의^ 와 e 합을 강화 ― 

하는 방 법으로 혁명을 부 3 히 심 화시키 었다. 지금도 그 S 지만 지난 날에도 등지애 ^ 
는 우^ 혁명의 승패를 좌 우하는 중요한 생 명선이 었다. 조선공 산주의 자들이 걸어 M 
온 수십 성상의 영광스 ^운 투쟁 노정은 등 지애와 등지적 의^ 의 발 전역사 라고도 말^ ᅩ ^ ^ 

우^ 의대오 는치부 나투기 룰위해 모인 오합 지졸이 아니라 조국의 자유와 독립 - -：= 

이라는 하나의 지향과 목적을 가지고 뭉^ s 혁명 가들의 집 e 이었 다. 사상과 이 a — - = 

의 공 통성은 우^ 로 하여금 처 음부터 생사를 같 이하게 하 였다. 그런 것만큼 우 ^ 의 ᅳᅳ 

대 오에는 등 상이뭉 하거나 양봉음 위하는 사 람들이 있을 자^ 가 없 었다. I 

. 동지애 와등지 적의^ 를중 시하는 것은집 3 주의 를생명 으로하 는우^ 대오의 

존재 방식인 등시에 본질적 요구 이기도 하 였다. 항일 유격대 원들은 한 자루의 총， 한 ： ᅳ 

포대의 씰:， 한 켤레의 신발을 구하기 위 해서도 힘을 합치고 지혜룰 모았 다. 그 과정 ᅳ ™ 
에 그들은 《억 천만번 죽 더라도 원쑤를 xl 자!》 는 혁명적 신 ^ 과 함께 《살 아도 같 - ᄄ ， ^ 

이 살고죽 어도같 o] 줄차！^는 가^ 고상 한공^ 의적 윤리를 a— ^ rfeyririm hti 7 ^== 

보 g^gM 는 하나의 S 리를: 도 출하게 되 었다. l 드〜 ᅳ ^ 

항일 « 명은 류 a 아직 한번도 쾌 험해보 지 뭇한 전인 미답의 혁명이 었다. ᅳ f 게—: ： 

g^jil^ ^ii^p 그 어느 시대의 혁 명과도 대적할 수없는 풍파 사나운 혁명 = 

이 었다. 우^ 가 걸어온 그 장구 하고도 곡 절많은 노 정에는 여^ 대룰 두고 내 려가면 '근는 2 M 

서 살아도 다 mu \\ 트 

격 들은 as 이— s« 이고. at 련: 중 a 될수특 _동7； ᅵ적. 단결의 ^ = 
■^m^t}. 그^ 고등지 애의힘 으로그 모든 ᄈ과 시련을 g 고나 갔다， 우^ 는 우 

3 룰 고 립압살 하려는 적들의 전락에 혁명적 의 5ᅵ 와 q 결의 전 락으로 맞서나 갔다. ! : ᅳ 1 치 i 

- 항일 혁명시 k$mgi7}gaaa# 한 agaag ᅵ하는 것은 w 쁜 M^jp 잖 ra g 

의 의리 이다. %BlS^2d 혁 명에서 통일 단결의 중#이 형성된 tiji ■Ay^mn* ^== 

르 기까지 시 종일관 영 도자와 대 중과의 관계를 강화 하는테 각별 한관심 을돌^ 었으 ： ᅳ j 

머 영 도자와 대중의 혼연 일체와 도퍽^ 리^ : ^합을 위해 ^l^^rVltd Up'UH^ = 

우^ 가 강 조하는 영 e 자 중의 S 계 사ᅮ 람들이 쓰던 군^ ᅵ 훼,； Pi^iail 

는 다 르다. 군 신유의 W 임 금과" 신하사 이에 의 5 ᅵ가 있어야 예 기 

주의자 들에게 있어 Atas^w^p 의 ᅵ 호상 관계는 한 마디로 일심일 체라고 표 - - ；ᅳ 

수 있다. 영 도자는 대중을 위해 복 무하고 대중은 영 도자를 위해 충성을 다하는 것이 _ : :" : - ~1 ᅳ ^ 

바로 영도자 와대중 사이에 흐 르는우 ^ 식의 공산 주의적 의 이다죠 ^ . _ r:- _ j 

xip«51 청^ a 주의 자들은 우^ 를 통일 e 결^ " 중심에 내 세우고 영도자 와 ^^ ，― — - = 

사들이 일심 등체가 되어 민족의 운명 개척을 위해 투 신하는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 M 

였다. 새 세대 청년공 산주의 자들과 항일 혁명투 사들이 지니고 있던 공산 주의적 의 - ― ― - -^ 
^가 운데서 핵을 이툰 것이 바로 자기 지 도자， 자기 사 령관에 대한 충실성 이었다 라ᅳᅭ . ^-- J 
■' ^ ᅵ' ᅵ' ᅵ표 ' ᅳ 

ᄐ새 세대의 공 산주의 자들은 파쟁 이라는 것도 몰랐고 권 력다틈 이라는 것도 몰랐 「 ~ M 

다. 일 3 영도의 중심을 내세운 다 음에는 곁눈을 팔지 않 았다. 그 3 고 영도 자에게 그그 드느 ᅳ품 

운명을 전 적으로 의탁하 였다. 여기에 바로 그들이 지니고 있던 공산 주의적 의^ 의 ： ^ M 

^ ^Miw ᅵ' in」i ■；： 
김혁， 차광수 등 새 세대 청년공 산주의 자들을 비 룻하여 인간의 상상을 초 월하는 J 

간고한 항일 혁명전 쟁시기 우 ^와 합 7 게 전 장에서 싸운 수많은 항일 유격대 원들은 하" ᅳ ᅮ^ 
나같이 순결한 의^ 의 소 유자， 고 상하고 아 름다운 도퍽의 창조자 들이었 다._ ᅭᅳᅳ ᅳ―ᅳ ᅳ ᅳ찌 
._: 항일 혁명투 사들의 의 5 ᅵ룰 두고 론할 때면 김일의 일굴을 먼처 돌이 켜보게 된다. ■ - ᅵ ᅭ ᅭ^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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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은 50 년 가까운 세월을 쭉풍우 속에서 보낸 사람 이다. 그는 나와 합께 항 일전쟁 
도 하였고 새 조국 건설도 하 였다. 반미 전쟁도 하였고 사 회주의 건설도 하 였다. : - 
항 일혁명 시절의 김일은 사업 경험이 풍부한 로숙한 정치일 군으로 우^ 들에게 알 
려져있 었다. 그는 안도와 화룽 지방을 중 심으로 간도일 대에서 지하당 사업과 반일 
부대 공작을 많이 하 였다. 그 과정에 수많은 혁명 가들을 육성하 였다. ᅮ^그 ： 

김일은 백두산 시절에 두 의순， 손 장상， 전영팀 등의 두 령들이 지 휘하는 반 일부대 
들을 차례로 돌아 다니더 공작하 였는테 성과가 매우 좋 았다. 그가 일마나 공작을 잘 

하 였던지 안도의 전영 팀은부 대를테 ^고 인민혁 명군에 편입하 여 
I 핵 템 jjj^fjr ^ 
：~ 김일은 처음에 전영팀 부대를 무 송으로 안내하 였다. 우^ 부대 
가 그 쪽에 진출 했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 었다. 그런 131 ᅵ 공교릅 
게도 그가 부대를 이끌고 무송 지구에 나티 "났을 때 우 5 ᅵ는 만강을 
떠나 장백 지방에 가있 었다. 이 S 게 되자 반일 부대대 원들은 김일 
이 자 기네를 속 였다고 하면서 등 요하기 시작하 였다. 그런 테다가 

겹^ 김일은 ^은로 팍 한 처지에 빠지게 되^ 

= 대장 이하ᅳ전 ^오가 사흘동 안이나 변변히 먹； 고； ^^을 

계 속하고 있을 때 몇몇 대 원들이 어떤 산 중에서 인 삼발을 발견하 
ᅮ 였다. 아사 지경에 이튼 대 원들은 대장의 눈치를 보지도 않고 무질 
스 서하게 달 려들어 인삼을 캐먹기 시작하 였다. 인민혁 명군의 지휘 
： 성 원인김 일로서 는실로 상상도 할수없 는일이 었다. 그는 주인의 

혀락도 받지 않고 제 9J 대로 인삼을 캐먹는 것은 인민의 이익을 침 해하는 떳떳치 못 

한행위 과고 I： 면서 ¥ 팔을 벌이고 대원들 픽아나 섰다. ᅭ ᅵ ：1： - ―그 

이성을 잃은 반일 부대대 원들은 전 영팀을 찾아가 박퍽산 (김 일의 본명) 은 정체를 
알 수 없는 사람 이다. 그는 처음에 김일성 부대가 무송에 있다고 했다. 그런데 무송 
에는 김일성 부대가 없다. 이런 엄청난 거 짓말에 속 아뇜어 가면서 우 근ᅵ 가 박 퍽산을 
계속 따라같 필요가 있 는가. 그가 지금은 김장군 부대가 장 백으로 나 갔다고 하는테 

그것도 믿을 수 없다. 박 퍽산은 우^ 가 인삼을 캐먹는 것 까지도 방 해하고 있다. 이 
것이야 우 5 ᅵ를 굶겨죽 이려는 수작이 아니고 무엇 인가. 처 박가를 그대로 따 라다니 

다가는 우^ 가 무슨 봉변을 할지 모 른다. 그^ 니 처능을 제끼고 안도로 다시 돌아가 

김일은 반일 부대사 병들이 자기를 죽일 수도 있다는 것을 각 오하고 있 었지만 그 
것을 조금도 두려 워하지 않았 다. 오히려 그는 좋다. 당 신들이 나를 죽이 겠거든 죽이 
라， 그대신 청이나 하나 있다， 내가 인삼발 주인을 찾 아가서 사 죄하고 돌아올 터이 
니 그 때까지 기다려 팥라， 그 대신 인삼은 더 축내지 말아 달라， 인삼을 더 축내면 그 
것을 보상할 돈이 없다고 하면서 태 연하게 그들을 설복하 였다. —―〜 = 

\ 김일의 언행에 감등된 전 영팀부 대장은 서 
슴없이 그를 보 증해나 섰다. 그는 인 삼발에 
두 번 다시 손 을대는 놈이 있으면 총 살하겠 
다고 하면서 김일을 포 전주인 한테로 보냈 

양 삼포전 주인을 테 근ᅵ 고 부대로 돌아온 김 
일은 배냥을 풀어 혜치고 초전 주인이 펴준 
만두를 대원 들에게 나 누어준 다음 그에게 
아 편펑어 ^ 를내놓 으면서 자기에 게는이 아 
편밖에 없으니 만 두값과 대 원들이 캐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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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삼 값으로 받아 달라고 하 였다. 그아편 펑어^ 는 왕 퍽태가 비상 용으로 쓰라고 김 
일에게 준 것이 었다. 포전 주인이 몇 번이고 사양 했으나 그 호의를 받아 들이지 않았 

|： 감등된 인삼발 주인은 산에 처 장해둔 겨울 나이용 식량을 다 내 놓았고 전영 팀부대 
룰 만 강까지 안 내해주 었다. 만강에 도착한 반일 부대대 원들은 김 일한테 찾아와 잘 

L_ ᅭ나는 반일부 대룰데 ^고 백두산 지구에 온 김일을 흥 두산밀 영에서 만 나주고 전영 

^ ^^우 e ᅵ 구 uiMya 옮 ᅵ ᅳ 

\ 김일은 답답하 다고할 정도로 과둑한 사람이 었다. 첫달밀 영에서 담화 를할때 혁 

명에는 언제 참 가했고 어떤 투쟁을 했 는가고 물 어보니 혁 명에는 1930 년 초부터 참 

！ 가 했는데 별로 해놓은 일이 없다는 외마디 대답만 하 였다. 아무^ 물어 보아야 해양 
같은 대답이 었다. 첫 대면 이지만 지 나치게 과 묵하고 사 교성이 없는 사람 이라는 생 

| ᅮ각이 들 었다. 이것 은그의 장점이 기도하 고홈이 기도하 였다. "ᅳ ""ᅳ ᅳᅳ I 그: 

！ 김일의 성 격에서 좋 은점은 가식이 없고 고지식 한것이 었으더 어떤 풍파 가있어 
도 드놀지 않고 한 본새로 충 실하게 일하는 것이 었다. 그는 한평생 조건티 "발이 라는ᅴ 

| ᅳ a 을 몰 랐다. 그 저 사 종일관 ^을꾹 다물고 수 걱수걱 _©만 하 혔다: ᅳ - - 
i 김일은 우^ 의 명령， 지시에 대한 집행을 상 급앞에 지닌 하급의 의 무로만 간주한 
것이 아니라 영 도자에 대한 전사의 의 e ᅵ로 여기는 진 짜배기 혁명가 였다. 그는 무슨 
일이건 의^ 감으로 집 행했기 때문에 임무수 행에서 큰 파동은 없 었다. ᅳ —― 

： 마당 거우밀 영에서 김일을 8 연대 1 중대 정 치지도 원으로 임 명하던 때의 일이 지 

않는！ ᄑ칩 연대^ 중 대정켸 £ 원의 임무가 간 도> 한 것이 아 니었다 | 
연 대장전 영팀은 전해에 휘남 현성전 투에서 희생되 고연대 정치위 원마처 적 임자가 
없어 배 치하지 못한형 편에서 1 중대 정 치지도 원은임 시로연 대정치 위원의 임무까 
지 경 임해야 하 였다. 중 대장도 사 업에는 충실한 사람이 었는테 수준이 어 근ᅵ 었다. 

는 이런 을 그 대로다 이야기 하 고나서 동무 가어떤 후^1 에서 일하게 되는 
가를 알만 한가고 물 었다. 김일은 심중히 생 각하던 끝에 《알 았습 니다》 하는 외마 
디 대답을 하고는 임을 꾹 다 물어버 렸다. 그가 과업을 받을 때의 태도룰 보면 언제나 
한본새 였다. 무거운 일이건 가버운 일이건 매양 《알 았습 니다》 하는 한 마디의 말 

| g 받^ 들 이었다 . ：폐 는^ # 말을 iw^^ r ᅡ 지 ^= 

^김 일의 사업을 도와 주려고 다음날 1 중대로 찾 아갔더 니 그는 fa 중대장 논 sj 
었다. 중 대장의 말이 김일은 새 직무에 배 치되기 바쁘게 1 소대가 주 둔하고 있은 무 
송현 북강 군으로 떠 났다고 하 였다. 내가 그전날 김일을 중대정 치지도 원으로 임명 
할 때 무송에 나 가있는 1 소대의 소식이 없다는 것을 지 나가는 말처럼 일 5 비치였 
는테 그 말을 깊이 새겨두 었다가 북 강툰에 가서 1 소대의 실태를 알아볼 결심을 한 

[UiMii-^ 'ᅳ v ᅵ — —― ^ m —― ^ -i - 

|: : 김일은 다음 날새벽 숱한 식량과 무기를 가지고 중대로 돌아 왔다. 그가 돌 아왔다 

는 말을 듣고 나는 귀룰 의 심하지 않을 수 없 었다. 마당거 우에서 북강군 까지는 100 
리길이 잘 된다. 김일이 중대로 돌아온 것이 분명 하다면 그는 하루낮 하루밤 사이에 
j #^^!oos! 길 씬 ^든 것 으 로" ETF~^ ― ᅩ 

| 김일은 배냥을 벗지도 못한채 나를 찾아와 1 소대등 무들이 모두 무 사하더 일도잘 
한다 는것， 1 소 대와의 연계가 두절된 것은 연락 임무룰 받고 떠난 1 소대 대원이 중 
도에서 길을 헛 같린탓 이라 는것， 북 강군에 갔다가 지고온 식량과 무기는 1 소대 등 
무들이 적 을치고 노획한 것과인 민들이 지 원한것 을합친 것이라 는것， 그 지방청 
년들이 참군을 하도 간청 하므로 사 령부의 승인 도없이 테 e ᅵ고 왔다는 것을 간단히 
ra^mwTO^* : ᅭ—— " ᅳ - 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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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김일을 숙소로 돌려보 낸다음 그가 테^ 고 온 참 군요청 자들과 담화를 하였 
는테 그 과정에 김일이 직접 1 소대를 테 5ᅵ 고 금 릉군의 적경 찰서와 악질 지주네 집 

을 습 격하여 쒜 #i ᅵ량을 노획 «ᅳ 다는 ^실을 —알^ a^fn ■ 

김일은 두 가지 티" 산밑에 적의 소굴을 습격하 였다. 첫 패로는 지주와 경 찰들을 숙 
청하여 인 민들의 원한을 풀어 주자는 것 이었고 들 패로는 내가 제일 걱 정하는 식량 
문제를 해결 하자는 것이 었다. 그 당시 우^ 는 식 량부족 때문에 많은 곤란을 겪고 있 
었다. 수백 명이 한 밀영에 모여 몇 팥 동안 군정 학습을 하 였는테 후 방부성 원들이 
마련한 식량만 으로는 어림도 없 었다. 싸움을 하지 않고 서는 한 포대의 쌀도 구할 수 ᅭ 
없는 때 였다. 그런테 김일이 뜻 밖에도 많은 량의 쌀을 해결 해오는 바람에 전 부대가 
그 퍽을 입게 되 었다. 나 로서는 일마나 고마운 생각이 드는지 몰 랐다. 

그 후 금 룽군언 민들은 혁명 군의 신세를 3 는다고 하면서 마당 거우댈 영에— 4-5^g 

jir ᅵ ai \\ g ai mi - = 

부대에 식량이 떨어 지면서 노상 김일이 맨 션 참으로 자 진해서 대 원들을 테^ 고 
식량 공작을 하고 돌아올 때마다 자루에 쌀을 넣어 가지고 오군하 였다. 자기는 굶거 
나 통강 넁이를 먹으 면서도 우^ 에 게만은 늘 쌀밥을 지어 주려고 여간만 애룰 쓰지 
않았 다. 김일의 배냥이 다튼 사 람들의 배 냥보다 곱절로 더 크고 무 거웠던 것은 그가 

그 배 냥속에 에비 식량주 머니를 늘 넣어 가지고 다녔기 때문이 었다. ᅭ i 피 ：！ 
ᄑ 김일은 어떤 경 우에나 자기 자신을 먼저 생각한 것이 아니라 등 지들을 먼처 생각 
하고 이웃을 먼처 생 각하고 당과 혁명의 이익을 먼처 생각하 였다. 그는 오랜 기간 
당과 국가의 높은 직 급에서 활등하 였지만 자 기에게 특전， 특혜， 특대가 차 례지는 것 
을 바라지 않 았다. 아래사 람들이 자기룰 특대 하려고 하면 그것을 조금도 혀 용하지 

김일은 해방 후에도 항일 혁명시 절처럼 우^ 를 잘 도 와주고 받 들어주 었다， 그는 
내가 바라고 요 구하는 것 이라면 진일마 른일을 가 5 ᅵ지 않았 다. 당사 업이면 당 사업， | 
군건설 이면군 건설， 경 제 지 도면 경 제 지 도 초소와 분야룰 가^ 지 않고 복잡한 국사 | 
UI1 W^l H °i ^AUVJLl =^ = = w 

어느해 였던지 김일은 당중앙 위원회 정 치위원 회에서 자기 를청천 강화력 발전소 
건 설장에 전권 대표로 파 견해줄 것을 요구한 일이 있다. 청천강 화력발 전소는 그 당 
시 국가적 투자와 이목이 집 중되던 중요한 건설 대상이 었다. 그런 것만큼 나도 마음 
속 으로ᅩ 공사지 휘룰후 H 만한 인물 출은청 1ᅳ# 색 —ei5^lW foil'^^E^^ 

하지만 나는 그의 제기를 받고 심사숙 고하지 않을 수 없 었다. 그의 건강 상태가 대 ᅳ 
단히 나빴기 때문이 었다. 그가 이 전처럼 몸을 돌보지 않고 일하는 날엔 무슨 화 e 이 
벌 어질지 알 수 없 었다. 김일이 어쩌나 집 요하게 자기 요구를 되 풀이하 였던지 나는 

그 요구를 들 어주지 않을 수 없 었다. 그 대신 공 사장에 가면 고문 격으로 훈수나 하 | 
는정도 로일하 되절대 로무^ 해서는 안된다 는조건 을내놓 았다. = 1 

김 일은 공 사장에 가 자마자 가 설물에 사 무실을 차 려놓고 7-8층짜5ᅵ 아빠 트높이 
만한 계 ^ 을 하 루에도 수십 차례씩 오르내 ^면서 건설을 불이 번 쩍나게 추진 시키였 
다. 그는 섣 달그믐 날까지 공 사장에 있 으면서 불철 주야로 일 하다가 1 호보 이라에 물 ᄐ 
을 지피는 것까지 보 고서야 평 양으로 돌아와 나에게 그 동안의 사업 정형을 보고하 

ᆻ 」 김일은 바로 이런 사람이 었다. 그가 임종 사흘 전까지 집무 실에서 일을 했고 소속 
세 포에서 당생활 총화룰 하 였으더 당 중앙위 원회의 책임 일군을 찾아 김정일 등무를 
잘 모서 달라는 부탁을 하 였다는 것은 온 나라가 다 아는 유명한 이야기 이다. ᅳ J 
츠 김일이 한평생 우 5 ᅵ를 충 심으로 따르고 받 들어온 것처럼 나도 한평생 그를 친혈 

욕 il' ^ v^h»aaLI4afe ―' ᅳ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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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혁명적 의리에 대한 생각 



산에서 유격 전쟁을 할 때 고생을 많이 해서 그런지 김일은 그 장대한 체 통에도 불 ― . ᄉ = 

구 하고병 들시 &리 »표 : 쭙빠 그에: a 위 a 어^ 는어휜 [어파 한 9 ― 5 

^ 까지 내^ 었다. 그 보고룰 받고 나는 너무나 상심한 나머지 평 안남도 온천 지방으 ^ 

로 계 획에도 없는 현지 지도의 길을 떠 났다. 평양에 그대로 있자니 일손이 제대로 잡 ᅳ | 

히지 않는 테다가 밥도 먹 고싶지 않고 마 음마처 진정할 길이 없 었다. 김 일마저 세상 ^프 g 

을 1 떠나^ ^내 g 에는 14^B 동 무가 gSl 한 사^ 도^ 마— 남지 않게 'Jrh pfflj , r _ - m ._ g 

빼 H 촌 ， ^ 

ᅳ ^"i 그런데 한두 명도 아니고 여^ 명의 의 사들이 모두 김일을 죽 을병에 걸 렸다고 한 ？ ^ ᅳ - ~| 

다니 참으로 답답한 일이 었다. 암이 아 니라고 주 장하는 의사는 한 사 람밖에 없었는 m 

테 다수 가결에 버룻된 나 였지만 그 날만은 웬 일인지 그 의사의 에 굳이 매달 51 ^ 

고^ 끝 ^ (다, 

나는 달 근ᅵ 던 차를 밈춰 세우고 외무 상에게 전화 를걸어 암 분야에 조에가 깊다는 ：ᅳ ：」 ᅮ ：1 

쏘련의 이름난 의 사들을 급히 초청할 테 대한 지시를 주 었다. 외 무상이 친 전보룰 ― ^ ^1 

받 고쏘련 9ᅳ^ᅵ 서 는 I JdI ^ } 들을 Ahcn^U ᅵ UL I KH^ ― j 

쏘 g 의사 들은 ass 하고 u 서 암이 아닌 s 같다는 결론을 fiifflyh | 
oiamsLa 리고 쏘련에 들어 가서 다 른명의 에게도 보 axi 만 그의사 역시 ^ m —― | 

니라는 진단을 ᅮ내^—！ 다 라는 최초: 의'" 친^ 결 과만을 @고 김일의 

를 : #라 W ^라^ 1 다면 그는 오래 살지 못하고 연^ 잘못 되었을 것 어다. 
김일 이병에 걸렸다 는말을 들을때 마다나 는그룰 만나등 무는우 ^ 를위 해서없 --- £ H 

어 서는안 될사람 이다. 이제는 나와합 께항일 혁명을 하던노 투사들 이일마 남지않 ： i H 

없으 gaff^ Bm Bfl 서 어떻피 디겠 가， 너무 무^ 하지 말고 § ' 」 I 

』 | ᅵᅵ비 ai \j\ ril ^^^^^^^^^^^ =aaBMIBg ^^— Ax— — I 

^^나 김일은 중병에 걸려 지 팽이를 짚고다 디：지： 않으면 안되는 a 우에 집무시 ᅭᅳ 2 | 

실이나 생산 sssims 지 띠 sjc^^a 해 한 가지 ^oinj^y^ra ^ | 
으려고 온갖 었다. 그 러다가 불치의 병에 걸 e ᅵ었 「ᅡ, I 

한번 은무슨 생 각^^ 었^ 지 나^ ^이 나으면 내년 LlV/lLliil^-n; B 

서 관성열 차를티 "보겠 다는 말을하 였다. 나 는그말 을듣자 어쩐지 섬쩍한 생각이 

들 었다. 말수 더구가 적은 사람 p ᅵ 그런 속생 각까지 터 ^ 놓 f a^ 11 - 1 ^ j^ig^ I 

자기 앞날이 일마 았 한 것이나 아닌가 하 는 jijvji ' infejgt^f* I I I 

P^J L ᅵ = 

아닌게 아니라 김일 은그해 섣달 그믐날 아 이들의 설맞이 공연관 람에도 참 가하지 - ： ― ^ 

—《해 마다 설맞이 공연을 등무와 같이 보 았는테 오늘 처넉에 동무가 곁에 없으니 _ᅳ 

까 자꾸 눈물이 나와서 볼 수 없 더군， 그래서 내 이 s 게 왔 소.》 지 ^ _ ᅳ ᅮ 9 
침상에 누 워있는 김 일에게 이런 말을 한 다음 자^ 에서 일어 났더니 그는 오히려 - j| 
현관문 밖까지 따라나 오면서 제 부 탁인데 과로 하시면 안됩 니다， 절대로 과 로하지 —― . v ᅳ: ᅮ^ 

m,v i\r w ^웨 | 
나는 그날 저넉 김일의 건강에 해로울 것 같아서 그와 새해를 경 축하는 축 배잔도 _ᅳ ᅵ1 씨 
찧지 못하 였다. 그것이 지금도 속에 걸려 내 려가지 않 는다. 내가 집을 떠난 다음 김 zr: ᅮ—: ᅳ ^ 
일도 나에게 축 배잔을 권하지 못한테 대해 후회 했다고 한다. 축배 잔이나 마 주찧는 ： ᅳ ᅳ_| 

다고 해서 병이 나을^ 도 없고 또 나의 기분이 밝아질 수도 없는 일 이다. 하건만 김 ᅮ ― ᅳ I 
일을회 고할때 면매번 축 배잔이 내 마 음속의 아 픈곳을 건드 ^ 군 한다. r r I 
김일 은나를 대 하듯이 김정일 동무를 대 하였고 나에 대한 의리를 지 키듯이 김정 "1 
일 등무에 대한 의 e ᅵ도 지키 었다. 나는 김정일 등무에 대한 김일의 남다른 경 모심에 ᅮᅵ— ᅳ ᅳ 
한두 번만 탄 복하지 않 았다. 김정일 동무가 중국 방문을 마치고 돌 아오던 날 김일은 티ᅭ 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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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팽이 를짚고 역 에까지 나가 그를 맞이하 였는테 나는 그 모습을 보고 자기 지도자 
에 대한 그의 S 실환 진" 세를 두고 감탄 을 금치 못하였 다. = 

김정일 동무도 김일을 혁명션 배로서 각별히 존 경하고 사랑하 였다. 김정일 동무는 
늘 김일부 주석등 지는항 일무장 투쟁시 기부터 우 근 ᅵ 당의 강화 발전과 혁명승 5 ᅵ를위 
해 그 누구 보다도 견결히 투쟁한 공산주 의혁명 투사의 모범 이라고 하면서 그룰 내 
'페 ^쑤표：퍄？매 1 ^^ 이 표 J 

내가 김일을 나의 오른팔 이라고 한 것처럼 김정일 동무도 그를 나의 오 른팔로 보 



았다. 




그래서 김일이 서거 하였을 때 제일 애 석해한 사람이 아마 김 정일동 



무였을 것 이다. 



항일 혁명투 사들은 자기 지 도자에 대한의 ^를 지키는 13] ᅵ서 뿐 아 
-1 라 혁명등 지들에 대한의 근ᅵ 를 지키는 테서도 최상의 경지 를개척 
하 였다. 사 랑에는 사 랑으로 보 답하고 믿 음에는 믿 음으로 대답하 
더 은 혜에는 은혜로 갚는 것이 항일 유격대 원들의 의리 였다. ᅳ 



^ 황 순희와 김 철호의 우정은 항 일유격 대원들 속에서 발 양되고 있 
던 등지 애 와 공 산주의 적의 근 ᅵ의 표본이 라고 말 1 



있다. 



나는 황 순희를 만날때 만다. 처 S 게도 체 소하고 섬약한 여자가 백 

산의 설한풍 속에서 어떻게 10 년등안 이나무 장투쟁 을해왔 을가하 



는 생각을 하군 한다, 



해방 후 평양에 돌아와 국 내인사 들에게 황 순희가 10 년동안 유격 투쟁에 

참가한 하자하고 조기ᅵ했더니—S 않는 사람들 E 황었 다^: 그ᅳ드 ᅳᅳ ᅳᅳ ^ 



조선인 민혁명 군부대 들에는 황순 희만큼 체소한 여 대원이 많지 않 았다. 그 S 지만 

는혁명 "을 해도— 차 돌처럼 옹골차 고=쩔#： 게 하 였다. ^：: w 

체통이 크다고 해서 반드시 혁명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의 ^를 잘 지키는 것도 아 



니다. 임 수산은 황순 희보다 몸집이 두 곱이나 더 큰 거구의 사나이 었지만 곤란을 이 
겨내지 못하고 변절하 였으더 등 지들에 대한의 ^도 저버 5ᅵ 었다. 그와 대조 적으로 
황 순희는 조국이 해 방되는 날까지 한시도 혁명을 중 e 하지 않았 다. 의^ 와 신^ 이 
강하면 여염 집아낙 네들도 혁명 을하더 김 금순과 같은 꼬 마들도 절개 를지켜 단두 
대에 오 른다. 황 순희가 그처럼 체소한 몸으로 끝가지 혁명을 할 수 있는 것은 신^ 

U1 사네 ll l』ri】 g 강했기 UJIVUI^I^; ᅳ ^？대^ ^r=^-r- , 

내가 군복을 입은 황 순희의 모습을 처 음으로 본 것은 미 혼진밀 영에서 였다. 여대 



원들의 병실은 이전날 산팀 부대사 병들이 사 용하던 병 실자^ 었다. 뚜ᅳ ᅳᅩ 

^ 중국식 병실의 캉이 대 도> 히 높 았다. 캉에 앉아서 내려 다보니 낯설은 작 달말한 
처녀가 복도에 서서 나를 빤히 처 다보여 무슨 말을 할 듯말듯 머뭇거 5ᅵ 고 있 었다. 그 

가 바로 한 주일등 안이나 강데를 써 서입대 승인을 받 아내고 부대의 뒤꽁 무니에 불 
어 미혼 진까지 따라온 황순희 였다. 솔직히 말하여 나는 그때 그를 아등단 원으로 보 
^「ᅣ = ' ^ 

그런테 나를 놀라게 한 것은 그가 자기를 유 격대원 이라고 소개한 것이 었다. ' 
《키도 작은테 어패서 벌써 유 격대에 들어왔 나?》 - ~ ^ 
내가 이런 질문을 하자 황 순희는 일제 에게 학 살당한 아 버지와 전 장에서 희생된 



언니의 원쑤를 갚 으려고 유 격대에 입대 했다고 대답하 였다. 그의 오빠 황 례운도 최 

현 부대의 중 대장을 하다가 한 총구전 투에서 전사하 였다. : ᅳ ： ᅳ ： y~ ^ ᅳ：그 
입대 초기의 황 순희는 부대의 침이 되 었다. 하지만 그는 미구에 뭇사 람들의 총애 
를 받는 혁 명군의 꽃으로 되 었다. 그가 매사에 이 악하고 경우가 밝고 원 칙성이 강하 

면서 도인정 미가있 고의^ 가 강했기 때문이 었다. 그구^ r 시^？ ^ᅮ： ： 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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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철호는 생전에 황 순희의 희 생적인 노 력으로 사 경에서 구원 되었던 194 이 d 봄 

^ 맨 ^ n ^= 
： 어느날 황 순희는 최현 연대장 한테서 후방 밀영에 들어가 부상 병들과 로약 자들을 
일 마등안 보 살펴줄 임무를 받고 일행과 합께 푸 르혀방 향으로 떠 났다. 일행의 태반 
은 부상 병들이 었다. 제일 큰 난사는 임 신중에 있던 김 철호가 노 상에서 해산을 한 것 
이 었다. 그런테 그 에게는 새 생명을 받을 만한 아무런 준비도 없 었다. 기처귀 는커녕 
어 린애룰 감싸줄 한쪼박 없 었 다, : 



황 순희는 자기의 솜옷을 벗어 갓 난아이 



감싸주 었다. 
해산후 《토 벌대》 가총질 을하더 

테로 조여 h^fa, 

ᅳ 산모는 어 쩔바를 몰라서 전 우들만 처다보 
다가 황순 희에게 아 무래도 살^ 지 못할 아이 
인테 버 5 ᅵ고 가 겠다고 하 였다. 그^ 면서 

아이 를 ᅳ안 g 채 일 이씨 「tf5KlTii 

때 황 순희가 그것도 말 이라고 하 는가， 



우^ 가 지금 이 고생을 하는게 무엇 때문인 
가. 다 후대들 때문이 아 닌가， 아이를 버 5 ᅵ고 
제 한 몸의 보 신이나 할 바에야 살 아서는 월 
하겠 는가고 하면서 산모의 품에 있던 아이 
와락 ^햇 "아 안 았다. 그^ 고는 산등 성이로 




따 라갔다 



뛰어 올라가 사 람들의 눈길이 잘 미치지 않는 

^ 솔밑， 에 갓반 데를 눕혀 놓았다 . 그러자 yjgirs 

= 잠시후 황순 asiS 을 ^3 고 시 산 oBrsai 려 갔다. ^= 

그가 침을 들고 산등 성이로 돌 아왔을 때 김 철호는 눈물이 글 성해서 혀공을 처다 
보고 있 었다. 어떻게 된 셈 판인지 갓 태어난 새 생명은 보이지 않았다 . r 

황 순희가 갓 난애의 행처룰 물 으려고 김 철호의 곁으로 다 가가는 순간 지 척에서 
총소 e ᅵ가 또다시 울 5ᅵ 었다. 두 여 대원은 일행과 함께 맞 불질을 하면서 처 골 짜기로 

이 를등 뇨 rt. 1 ; -.— ^―」 ^= 



후 방밀영 



적 《토 벌대》 룰 완전히 따돌 a 었을 때 산모는 의식을 잃고 땅에 곤 두박히 었다. 
황 순희는 양 재기에 물을 끓여 김 철호의 입에 떠넣 으려고 하 였다. 그런데 아무 ^ 애 
를써 도입이 좀처럼 벌 려지지 않 았다. 그는 숟가 락으로 이발 을벌이 고억지 로더운 

물을 떠넣 었다. 그 더 운물이 결국은 산모룰 살^ 었다. ᅴ-" 즈 r - rr^ ᅳ 

ᅭ 그 때에야 황 순희는 아이 생각이 나서 김철 호에게 아이를 어떻게 했 는가고 물으 
니 어느펌 불밑에 놓고왔 다고하 였다. 황순 희는그 먼길을 되걸어 ^토 벌대^ 와총 
격전을 벌이던 그 산에 다시 가보았 다. 불쌍 하게도 아이는 이미 숨이진 몸이 었다. 
：ᅭ 아이의 생사룰 알아 보려고 홑 적삼바 람으로 먼길을 다녀온 황 순희룰 보자 김철 

호는 한두시 간밖에 살지 못할 애라는 것을알 면서도 그애의 몸에서 차마 솜 옷만은 
벗 겨오지 쫏하겠 더라구 upB^i 사 agB g「 a , j, 

《언니 ，우 e ᅵ 어튼 들이야 솜옷이 없은들 뭐라 나요. 이름도 없이 죽은 그 애가 춥 



희는 시 장기와 추위로 하여 우 들우들 떨 면서도 이런 말로 김 철호를 위로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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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을설 



기 



희， 내 생명도 이제는 마지막 이다. 내가 네 퍽으로 푸르 혀에서 죽지 않고 일 
생등안 수 령님슬 하에서 사랑만 받으더 살아 왔는테 빨 치산시 절처럼 너와 한 이불밑 

：두 전우는 그날 미 혼진에 서처럼 한 이불을 덮고 밤이 지 새도록 빨치산 시절을 회 

뼤에 - ■ ijii, "ᅳ 

: 고난의 행군때 장 백에서 갓 입대한 신입 대원이 밤이 우등불 결에서 자다가 군복 
을 태운 일이 있 었다. 어 떻게나 심하게 랐던지 살을 절반도 가^ 지 못하 였다. 그런 
― 옷을 입고 그는 행군 첫 날부터 우 들우들 떨면서 대오를 따라 갔다. 

그가 추 워하는 모습을 보고 모두가 동정 도하고 걱정도 하 였지만 

1 도와줄 방법이 없 었다. 그들도 한 사 람같이 e 벌옷을 걸치고 있었 



던 것 이다. 




등 지애가 강 하였던 이을설 은신입 대원이 당하는 고통을 보다 



못해 어느날 하 나밖에 없는 자기의 군복 처고^ 를 벗어 



대 



신 대원은 아 연해서 



처다보 았다. 



^그럼 등무는 무일 입고? 



《나야 유격대 생활에 익숙되 었으니 ® 만한 추위야 건드^ 지 

V^AI » ― …… ■ = 



ᅳ —<C 아 니요. 제 잘 못으로 옷을 태 웠는테 내 무슨 면 목으로 등무의 

신입 대원은 좀처럼 동료의 호의틀 받아 들이려 하지 않 았다. 말 로써는 그 대원의 



고집을 좀처럼 휘 여놓을 수 없다고 판 ^ 한 이 을설은 그의 몸에서 불에 탄 옷을 강짜 
로 벗기고 그 대신 그에게 자기의 군복을 입히 었다. 그가 이런 션행을 베풀 수 있은 



것은 구 대원이 신입 대원을 돕는 것을 옹당한 도 5 ᅵ라고 생 각했기 때문이 었다. = 
전 우들은 모두 이 을설이 그 겨울을 견 내기 힘들 것 이라고 판 ^ 하였 다. 그가 경 

위중 대에서 나이도 어리고 -ill 질도 약# 사람 이홧기 쒜 이다. "f- 



만주지 방에서 한두 해만 이라도 살아본 사 람들은 그 고장 추위가 일마나 지독한 
가를 잘 알 것 이다. 추운 날에는 머^ 카락에 성에가 끼기 일쑤 이다. 성에가 낀 머 5 ᅵ 
카 락들은 손가 락으로 슬적 건 드려만 놓아도 고드 름처럼 쉽게 부서 처나 간다. 이런 
강추위 속에서 불에 타서 구명이 승승 나 여 름옷을 대충 기 워입고 여^ 날 행군을 한 

다 는: imm rrmw 빌 mrh 

그^ 나 이 을설은 춥다는 말을 한번도 하지 않았 다. 그는 행군을 할 때마다 앞장에 
서 생눈을 해치 었다. 숙영지 에서는 언제나 그가 선 참으로 나무를 해오고 천막을 쳤 
다. 그는 기관 총반의 일을 다하고 전 우들이 우등 불가에 들^ 앉은 다 음에야 불에 자 



이 을설의 강 인성과 등지적 의 5 ᅵ는 타고난 것이 아니 었다. 그는 생활 속에서 민족 



이 당하는 수난과 고통을 체 험하는 과정을 통하여 착 취받고 압 박받는 인 간들에 대 
한 등 정심을 가지게 되었고 인민을 사 랑하고 등 지들을 사 랑하고 이웃을 사 랑하는 

1111 V7|| ^= 
ᆻ 이 을설은 남패 자회의 후 부터는 경 위중대 기관 총반에 배 속되어 기관총 부 사수로 
있 었다. 그 날부터 그는 사 령부를 보 위하는 사업에 모든 것을 바 쳤다. 그는 한평생 
손에 총을 잡고 궂은 날이나 마른 날이나 변 합없는 자세로 나를 호 위해온 경 위대원 

mv^rr ^= 
ᅮ 나는 북대 정자회 의에서 고난의 행군을 총화할 때 이 을설을 등 지애의 모 범으로 
내 세우고 그의 품성과 동지적 의^ 를 평가하 였다. 《철 혈》 편집 집단도 창 간호를 



세기와 더불' 



Si 



7. 혁명적 의리에 대한 생각 



내면서 ■ 모범을 찬양하 였 ^^ = 

〜 조선 인민혁 명군이 왜 강했 는가? 이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나는 의^ 로 뭉처 S 집 

e 이었기 때문 이라는 대답을 하군 한다. 우^ 공통성 만으로 이 루어진 것이 었다면 
^^^1 처럼 강할 수 없었을 1 뻬 'ᅩ ᅵᅵ ᅳ 



정 규군의 지원도 없고 국가적 후방도 없는 최악의 상 태에서 일 본제국 주의와 같 



은 강적을 상대로 하는 장 기간의 혁명전 쟁에서 우^ 가 승^ 자로 



있은 것은결 



코 병력이 많거나 무장이 우월 해서가 아니 었다. 수 백만의 정 규군을 가지고 있은 적 
에 비겨볼 때 우 5 ᅵ의 병력은 수 적으로 매우 간소한 것이 었다. 적아 

의 무장은 대비할 바도 못되 었다. 오로지 충성과 의^ 로 결합된 사 
상 의지적 단합이 있어 우 51 는 강적을 타승할 수 있 었다. 

의 간 부들과 당 원들이 임 춘추의 혁명에 대한 충실성 ᄃ 
과 의 를 본받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 된다. 임 춘추는 당과 수 S 에 ^ 

대한의 ^를 높은경 지에서 구현한 투사 였다^ - ᅳ " I 

내가 1930 년 가을에 조양 천에서 봉춘한 약방 주인의 간판을 가 ᅳ 
지고 간 도지구 당 및 공청비 서처의 연락 원으로 공 작하던 임춘추 
와 첫 통성을 하 였다는 것은 이미 앞에서 간단히 소개 한바가 있다. 
그때 로부터 그는 장장 60 년 가까운 세월을 고 스란히 혁명에 바치 
였다. 당의 영원한 등 행자， 충실한 방 조자， 흘륭한 조언 자라는 명 
구는 김정일 동무가 인헬^ 들에게 불여준 S 호인테 임 춘추와 같은 
사람에 게 잘 어 울 근ᅵ 늗 ᅳ — . ᅳ- 



= 임 춘추는 지식을 가지고 조선 혁명에 큰 기여룰 한 사람이 었다. 그가 18 살 때부터 
면 혀증을 가진 의사로 《영업 ：>을 벌이 었다고 하면 아마 어떤 사 람들을 잘 믿지 않 
을 수도 있을 것 이다. 그^ 나 그것은 엄연한 사실이 었다. 그는 의 사라는 간판을 가 
지고 군중 계뭉도 하고 연락 공작도 하고 혁명 가육성 사업도 하 였다. 그가 팔도구 ^ 
방의 용수평 마을에 가있을 때 만해도 숱한 사 람들을 유 격대에 추 천하여 보 냈다고 
하니 그의 의술이 어떤 성격의 것이었 는가를 3 작할 수 있으^ 라고 생각 한다. 

임 춘추가 유 격구로 들 어오자 혁 명조직 에서도 그룰 군의로 임명하 였다. 그는 군 
의로 활 동하는 기간 수많은 전상 자들과 인 민들의 병을 보아주 었다. 14-15 살때ᄇ 
터 농사를 지 으면서 자 습으로 연마한 의슬이 라는테 임상 성과가 대 도> 히 좋 았다. - 
^술 의퍽을 한두 ^-feAtag 은좌들 그를 명의 라고 ᅵ rH-f U 

임 춘추룰 명 의라고 제일 요 란하게 내세운 사람은 최 춘국이 었다. 최 춘국이 중상 
을 당했을 때 그를 수술한 사람이 바로 임춘추 였다. 위만 군과의 불 의적인 조 우전에 
서 불행 하게도 대 퇴골이 직탄에 맞아 부스^ 졌는테 그 상처를 본 사 람들은 한결같 
이 다 를 자르지 않으면 부 상자를 살려냁 수 없다고 하였 다.; : 즤^ J = " 



ᅵ ― 31 나 임춘 추만은 생각을 달^ 하 였다. 다^ 를 절 도> 하게 되면 유격 대지휘 관으로 
서의 역할고 끝장이 려니와 인간으 로서도 매우 불편한 몸이 된다는 것을그 는너ᄄ 
나도 잘 알고 있 었다. 임 춘추는 최 춘국이 만 명의 적과도 바꿀 수 없는 유능한 군사 
지휘 관이더 우 5ᅵ 가 가장 아끼고 사 랑하는 혁 명군의 S 장 이라는 것을 무엇 보다도 

MBKiJg 휸 — -" 」 — 
그그는 부 상자의 혀벅다 
게로 끄집 어내는 식으로 수 슬- 
ᅮ 최 춘국은 1 년 후부터 대지 1 
하 였으나 그 런대로 행군도 하. 

： 나도 1 차 북만 원정을 끝내고 삼도만 능 지영에 9J 는 동만당 비 서처를 찾았을 때 



조금 패 고 총알에 부스^ 진대 퇴골의 뼈 조각 : 



활보하 였다. 상한 다 5 ᅵ가 짧 아져서 조금씩 절기는 
전투 지휘도 하 였다. 임 춘추의 대담 무쌍한 수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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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춘추의 덕을 많이 보 았다. 그는 효능이 좋은 초약과 보양제 음식을 매 일같이 가지 
^^서 했 는성의 %g 하여 나룰 따뜻이 돌 보아주 혔다. 최현， 오 진우， 조아범 「조도 

한흙 dM.r^ 료를 a^HA^e M,^FAl:ffl,TO r ^ ' — ᅵ r ᅳ ^= 

씌 1937 년 가 을부터 1938 년 가을 까지의 옹근 한해 등안 임 춘추는 금 천현과 임강 
현， 몽강현 릉천 S 의 대수팀 지대에 늴 려있는 인민혁 명군의 밀 영들을 차례로 돌아 
& 다니더 전상 자들을 치료하 였다. 그^ 다나니 왕진도 많이 하 였다. 그때의 왕 S 반경 

은 보통 수십 근ᅵ 씩이나 되 었다. 지금은 의 사들이 구 급차나 승 용차와 같은 현 대적인 
운수수 단들을 이용 하면서 왕진도 하고 위생 션전도 하지만 항 일전쟁 시절의 군인들 
은 그런 호사를 할 수 없 었다. 왕진을 다 니다가 《토 벌》 을 당하지 않으더 다 행이었 
L1 

임 춘추는 언 제인가 적들의 《토 벌》 을 받았는 데 구사일 생으로 살아 난적이 이었 
t}. 그는 황구 영전투 후최 현이준 전 5 ᅵ품 솜바 지처고 5 ᅵ를 배 냥뒤에 처매고 산고개 
를 오 르다가 기관 총련발 사격을 받 았다. 《토 벌대》 가 물^ 간 다음 배 냥안을 해처 
：보 았는테 놀립 "게도 그 속에는 기관 총알이 일곱 발이나 있 었다고 한다. 배 냥뒤에 처 

」5맨 솜 tti 쒜 sfito^i:g 라면 그는 영 ^ 한이 목숨을 잃었을 것 이다. - 
― 항 일전쟁 시절의 접촉을 통하여 임 춘추는 당일군 으로서 사람 들과의 사업도 많이 
.하 였으더 조직활 동과처 슬활동 도많이 하여 군민 교양에 크게 이 바지하 였다. ~ 

^수ᅯ 러 차례의 접촉을 통하여 91S¥^-W1^ 기질을 갖추고 했§§ ᅮ 
ᄅ을 간파하 였다. 실지로 그는입 대전에 연길지 방에서 대중 ^ 체 일군 으로서 군중을 

교 양하고 통솔한 경험을 가지고 있 었다. 그래서 우 e ᅵ는 그에게 군의 사업과 합 7 게 당 
사업을 맡기 였다. 그는 조션 인민혁 명군당 위원회 위원도 하고 경 위연대 당서 기로도 

활동하 였으더 동 만당' 공작위 원회 사업 v' ™-^^e ^o SM^ —ᅳ— — ᅳ - : 
동만당 공작위 원회는 발족 후 우^ 의 기대에 맞게 일을 하지 못하 였다. 그래서 우 
는 남패자 회의가 끝난 후 임 춘추를 등만당 공작위 원회의 책임적 지위에 임 명하였 
―다. 이 공작위 원회의 사명은 간도지 방에서 당 조직을 확 대하고 대중 e 체들을 늘이 
는 방 법으로 인민들 을조직 적으로 결 속하여 무장 투쟁의 지반을 강 화하는 한편 당 
창건의 기초룰 튼튼히 마 련하는 것이 었다. 등만당 공작위 원회는 장백 현당위 원회나 
국내당 공작위 원회와 유사한 사명을 수행하 였다. ： ᅮ : z rirz : 
— 동 만당 공작위 원회의 주 요활동 무대는 간도와 합 경북도 일대 였다. 유격근 거지가 
해 산된후 간도 지방의 당조 직들은 모두 등만 당공작 위원회 산하에 들어 왔다. 
임 춘추는 나와의 연 계밑에 무산， 연사 일대와 등만^ 방에 수 많욘 § 치공 작원들 

I 1 1 as ii ,ii uu 흉 체 들을 g^ifei 놓 Tau : "I 

^ 소 할바령 회의후 왕청， 연길， 돈화， 훈춘， 안도， 화릉 일 대에서 소부대 활등을 할 
^때 우 3 는 등만당 공작위 원회가 꾸 려놓은 혁명조 직들의 도움을 많이 받 았다. 그 조 

II 직들이 기본이 되어 우^ 의 활등을 이모 처모로 잘 도와주 었다. , ᅳ— 
— ：」 임 춘추는 항 일혁명 시절의 당사업 경험을 밑 천으로 하여 해방 후 당 건설활 등에서 

뜨도큰 흔적을 남겨놓 았다. 초 기에는 평안 남도당 제 2 비서로 일을 하였고 후에는 강 
— 원도당 위원 장으로 사업하 였다. 그가 강 원도당 위원 장으로 활등할 때 분계 연선사 

n Tivurr 

\ ：해방 직후우 e ᅵ는 항일혁 명투사 들에게 될수록 높은 지위 를주지 않았 다. 대부분 
： 의 고 위직은 국 내인사 들이나 해 외에서 혁명 운동을 하다가 들어온 사람 들에게 주었 
v 다. 우 51 와 합께 무장 투쟁의 시련을 겪은 사람들 가운테 능 력있는 인 재들이 적어서 
^ 가 아니 었다. 각계 각층의 인 사들을 다 망 라하는 통 일전션 정치를 하자니 그런 조치 

― 가 필요하 였다. 그^ 나 북 반부에 5 개 도 당밖에 존 재하지 않던 그때 임 춘추에 게만은 
… 강원 도당위 원장의 임무룰 맡기 였다. 그것은 우 근 ᅵ가 그의 당사업 경험을 중 시했기 



세기와 더불' 



Si 



임 춘추의 활등가 운테서 내가 특별한 감회를 가지고 돌이켜 보게 되는것 은그의 
저 슬활동 이다. 그는 많은 글을 ^서 후대 들에게 남기 였다. 《항 일무 장투쟁 시기룰 
회상 하여》 를 비 룻하여 그가 쓴 글들 가 운테는 국보적 가치를 가지는 것들이 적지 

ggf , ᅵ ± ■ 

임 춘추가 본 격적인 문필 활등을 시작한 것은 그가 《3 • 1 월간》 의 명에 기자로 ᅭ 
일한 다 음부터 였다. 그가 쓴 글들이 조선 인민혁 명군의 대 내기관 지들에 여러 편 나 
갔다. <C3 • 1 월간》 에 실린 <€만 신창이 된 일본 경제》 라는 그의 글은 성과 작으로 
신가 ThU「h T 

임 춘추는 전투와 행군， 치료 사 업으로 바 뼈 보내는 어려운 환경속 에서도 시간을 
아 껴가더 매 일같이 우 근ᅵ 의 활동 내용을 짬짬히 기록하 였다. 종이가 바닥이 나면 봇 
나무 껍질을 얻어 서라도 거기에 조선 인민혁 명군의 투쟁 일지를 정이 해놓군 하 였다. _ ^ᅳ 
그 일지가 《항 일무 장투쟁 시기를 회상 하여》 의 기초 자료로 되 었다는 것은 임춘추 ᅭᅴ 

위 증민은 생전에 임 춘추룰 보고 조선 인민혁 명군의 활동 역사룰 쓰라고 여^ 번 즈：그 

^aBsa^Ei 한다. 당사업 도좋고 군의 사업도 좋고 aa 기 도 물론 ^ll ^ I I 
러나 그보다 ^쒜게 충^ 사명은 조선 1 치산의 활동 역사를 쓰는 것 
이다 ：： 등무 ^ or 것^ | 심 ^m^j/ 느단^ 사 람들이 결 Agt^ ᅵ다가 다 죽 르 
는경 우에도 동무는 살아서 이 사명을 완 수하여 자기 사 령관의 업적과 자기 군대의 : 리 

투쟁 역 사를 후세 에 꼭전해 야 mflLLumMduia ― ᅳ ᅳ ― ―' ᅵ I 
：ᅳ힘 경위연 $^^1 활동할 데찌 민의 곁에 오래동 안가있 으면서 ᄀ 

； 힉 차업 E 병 치료도 해주 었다. 그래; 쭈? ᅵ 증민은 그와 같이 5i 는 것을 좋아 ^= 

하 였으더 늘 곁에 있어줄 것을 요 구하군 하 였다. 나와 위증 민과의 연계룰 보 장하더 ： — 
조선사 람들과 중국사 람들의 친선을 공고히 하고 두 나라 무 장력의 공등 전선을 강 

화하 는데쒀 그 》r 데^^ 요한 작용 ^하^ r ᅳ^ }2 ' 1 

임 춘추의 《항 일무 장투쟁 시기를 회상 하여》 를 내가 처 음으로 받아본 것은 1950 
년 대말이 었다. 그때만 해도 우 5ᅵ 사 람들의 머 근ᅵ 속에는 사대 주의의 잔재가 많이 남 ᅮ 

아 5i 었다. 게다가 혁 명전통 고양이 잘되지 않아 인 민들과 청소년 들속에 우 ^의 무 그 
장투쟁 역사가 거의 소 개되지 않고 있 었다. 적지 않은 간 부들은 ^쏘 련공 산당약 ᅳ 
사》 에 대 해서는 《이스 크라》 가 어떻고 부 하린이 어 떻다고 줄줄 외무 면서도 남호 ― 

두에서 f 슨 g 의가 있 % 는 7^"!^ 시원 환 대답을 하지 못하 i' 다. 이런 ᅵ 
《항 일무 장투쟁 시기를 회상 하여》 가 출 판되어 인민 들에게 항일 혁명에 대한 윤꽉 ， 
을 처 음으로 그려주 었다. 그때 로부터 이 책은 항 일혁명 역사를 연구하 는테서 없어 ᅳ _ - 

AK U ᅵ - ᅵ ᅵ VljHl M, UIVJL1 = 

： 임 춘추는 이 책을 내놓는 것으로 항일 혁명에 참가한 모든 공 산주의 자들과 애국 
적 인민 들앞에 지닌 의 ^와 의 무를지 키려고 하 였다. 그는 자기 자신을 소개 하거나 /— — . 
그 무슨 자신의 공로룰 자 랑하기 위해 서책을 쓴것이 아니라 우^ 인민의 만 년대계 」 ᅳ 
의 재부로 되는 혁명 전통을 추 대들이 더 잘 계 승하고 완 성해나 가도록 하려는 고상 ᅩ 

= 임 춘추는 김정숙 ，김 철주의 활등 내용을 중심으 로한회 상실기 들을비 룻하여 우 ： 
^1 당의 혁명 전통과 관련된 많은 책들과 교양자 료들을 써 냈다. 그^ 고 많은 자료들 = ― 
을 고 증하고 체계 화하여 우 5ᅵ 당 역사에 빛나는 위훈을 세 웠다. 그는 청년공 산주의 
자들을 원 형으로 하는 《청 년전위 > 라는 다부작 장편소 설까지 창작하 였다. ᅳ ： ᅳᅳ 

드 우 5ᅵ 당은 지금 임 춘추를 우 5 ᅵ가 개 척하고 승 5 ᅵ에로 이 끌어온 항 일전의 빛나는 프ᅳ 
혁명 역사에 대한 권 위있는 증 견자， 힘있는 보 증자로 평 가하고 있다. 나는 그 평가가 =ᅳ 



정 확하고 정당한 것 이라고 생각 한다. 털 어놓고 말해서 임 춘추는 어려운 항 일혁명 
을 하지 않고 의술만 으로도 제 밥 벌이를 일 마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 었다. 하지만 
그는 사선의 고비를 수 십수백 번이나 뇜으 면서도 혁명의 길에서 한번도 물^ 서지 
않 았으더 자기 수령과 등지 들앞에 지닌 의 e ᅵ를 한번도 처버 5 ᅵ지 않 았다. ᅭ - ： 
임 춘추는 용정 감옥에 갇혔을 때 자기가 죽어도 혁명은 승^ 한다고 생각하 였으더 
자기 개인은 죽는 한이 있 더라도 혁명 조직과 등 지들은 어떻게 해 서든지 보 호해야 
한다는 관점을 가지고 야 수적인 고문을 이겨 냈다. 그런테 혁명을 배반한 인 간들은 
자기가 죽으면 혁명도 의의가 없다고 생각하 였으더 조직과 등 지들이 피해를 입더 
라도 자기가 살아야 겠다는 심보를 가지고 고문에 굴복하 였다. _J 

이것이 바로 S 짜혁명 가와가 짜혁명 가들이 차이점 이다. ― —― 

나는 임 춘추가 의^ 에 충실한 사람 이라는 것 을해방 후여^ 가지 사 실들을 통하 
여 더욱 깊이 알게 되 었다. 그가 연변조 선족자 치주의 성립 준비를 위해 중국 등북지 
방에 전권 대표로 파견 되어같 때 나는 그에게 동만에 가면 항 일혁명 열사의 자녀들 
을 많이 찾아 조 국으로 내보내 팥라고 부탁을 하 였다. 임 춘추는 중국 인민이 어려운 
국내 전쟁을 치르고 있는 때에 전선을 원 호하고 정권기 관들을 조 직하더 교육 사업의 
토대를 마 련하고 각 계각층 인사 들과의 사업을 하는 등 분주한 나날을 보내 면서도 
항 일혁명 열사의 자 녀들을 빠 a 없이 조사장 악하여 조국에 내 보내주 었다. 그는 지어 
부암등 시절의 친 지이더 혁명 전우인 김 정숙의 형 제들을 찾 으려고 신문에 광 고까지 

------ ― 

그는 간 부들의 협 의회를 소집할 때마다 조 국에서 혁명가 유자녀 학원을 세 운다는 

소식을 알려주 었으더 한명의 유자 녀라도 더 찾 으려고 직접 신 들메를 매고 간도의 

산재 부콱들 을발이 * 게 S 아다니 였다. m^m ― 

테기를 걸친 람루한 행색의 아 이들이 광고를 보고 찾아올 때마다 임 춘추는 그 
들의 품에 와락 끌 어안고 너는 누구의 아들이 구나， 너는 누구의 딸이지 ，김일 성장군 
님께서 너 희들을 일마나 안티 "깝게 찾고계 시는지 아느나 고 하면서 아 이들의 볼을 
막 비비 였다고 한다. 그 S 게 한 명한 명 찾아낸 유 자녀가 수십 명이 되었을 때 그는 
기쁨을 참지 못하고 장 군님， 1 차로 찾아낸 유자 녀들을 테^ 고 곧 조국에 나 가겠습 
니다. 하고 전보를 쳤다. 나는 그 짤막한 문구 들에서 혁명전 우들에 대한의 ^를지 

？ ！데서 요 ^：혭^ 추^ 격정과 a 열&^ —― j 

임 춘추는 수많은 유자 녀들과 혁명 열사의 가 족들을 찾아서 조국의 품으로 보내주 
었다. 그때 학원에 입 학했던 아 이들이 지금은 당중앙 위원회 정치 국위원 으로도 되 

고 도당 —SSm 서: S 도 되: 11：51 만 2장3 으로도 되 어일을 잘하고 

임 춘추는 조국 해방전 쟁시기 일 마등안 지 방에서 활동한 적이 있 었는데 보 건성에 
서 소 집하는 회의에 참가 하려고 평 양으로 출장을 올 때마다 모 란봉에 올라가 투사 

들의 묘소 s 잔 디발에 백포 룰펴고 잠을 자군 하 였다고 한다. 시내의 여관 에서는 아 

예 유숙할 잡도 5 ᅵ조차 하지 않았 다. 당시의 모란 봉에는 김책， 안길， 최 춘국， 김정숙 
등의 묘소가 있 었다. 한 지에서 그것도 전후 좌우에 전 우들의 무펌이 있는 산 등성이 
에서 한 장의 백포에 몸을 맡기는 그런 노 숙이라 잠이 잘 올 ^ 가 만무하 였다. 하건 
만 임 춘추는 평 양에만 오면 무작정 모 란봉에 올라가 전 우들의 무 펌곁에 잠자 el 를 
정하군 하 였다. 그 51 고는 그 자신이 훗날 말한 바와 같이 《이 사람 들아， 조국이 당 

신들을 가장 필요로 하고 9J 은 때에 당 신들은 어 피하여 이 곳에서 잠들고 있 는가. 장 

군 님께서 지금 조션의 운명을 두 어깨에 걸 머지고 일마나 고군 분투하 시는지 아는 
가?》 고 하면서 무 펌속의 전 우들과 끝없는 대화룰 나누 었다는 것 이다. ― 

조국과 인민의 운명을 판가 름하는 때여서 시민들 중에는 모 란봉의 무성한 초목 
속에서 투 사들의 혼백이 고이 잠들고 있다는 사실을 명 심하는 사 람들이 그닥 많지 



한홈의 미시가 루마저 대원 들에게 나누어 주시 는위대 한수령 김일 성동지 



못하 였다. 그 5 ᅵ고 어떤혀 우대큰 사 나이가 이 따금씩 그 혼백을 안고 자 다가는 첫아 ： Z: 

： 조홍혜 란봉 내 려 ^ 군 한다는 ：현^아 는 사람도 없 ^「r "-, 
는 5 a} ^들고 임춘추 야말로 의^ 가 Sfe 참사 람이머 참투 사라고 생각 하 

ᅳᅳᅳ ^ ~ 

： 이 것 이 바로 내 가 말 하고자 하는 항 일유격 대식의 5 ᅵ이 다. 세 상에 는인 간의의 51 
와 사랑에 대한 미 담들이 수없이 많다. 그^ 나 항일 혁명투 사들이 창조한 것보 다더： p 
승 고하고 진 실하고 omui^fS^u ，'훠 Pt^r 

m 임 춘추는 항상 ^기를 김정일 등무의 늙은 제 자라고 하면서 그의 지도룰 받기 위 ᅮ 

^김 정일등 무역시 추삐 ^사^ & 존경 하였^ r 그는 늘 추 스 -- 

가 앉아계 시기만 gE^a^i^i 줴는 ^ 중한 재부로 된다고 하면서 그를 71 iJ - , 
히 아끼고 돌 보아주 었다. 임 춘추에 대한 김정일 동무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 속에는 _ ᅳ ：" 
로혁명 가들에 대한 지 도자의 고결한 의 e ᅵ가 반영 되어있 다. 그것은 백두 산에서 마 

^^WtM^」' i rr'l u N' i ni「l " a = 
； 하지만 모든 사 람들이 다 혁명적 의 e ᅵ와 절개를 잘 지킨 것은 아니 었다. 우 5ᅵ 대 ― 

오에 서도부 분적인 현상이 기는하 지만변 절자나 낙오자 가생기 였다. „£„ᅳ r : ᅩ 
^^만 벌이면 혁명을 부르 짖던^ 람들^ ^룰 버 렸다는 소식을 들을 때마 다우쇼 . 
^1 대 원들은 모두 상심하 였다. 어제 날까지 《인 터내 서날》 의 노래룰 부르고 혁명 -— — 
승^ 를 운 운하던 사 람들이 돌 변하여 적의 앞 잡이로 굴^ 떨 어질때 병사， 지휘관 들^ 
이 느끼는 고퉁과 좌 절감을 무슨 말이면 다 표현할 수 9mM^H ― ― ^= 

그^ 나 변절 자들이 한두 명 생 겼다고 하여 십 년 쌓은 성벽이 무너질 수 없 었다. ： 
우 끗ᅵ 는 대오의 사상 의지적 통일과 도퍽의 ^적 ^ 합을 강 화하는 것 으로적 의백색 ᅵ ― 
테^ 에 대답하 였다. 우 근ᅵ 가 이기는 길은그 것뿐이 었다. ^ -- 



새 로운정 세를맞 받아^ : 

농민 을준비 시키던 나날어 
독팁여 ᅵ절의 최춘국 ᅀ 

<c 혜산사 건>을 겪 으면서 



시기 ； 1937.6 〜 ： 1937. 11 



1. 세로운 정세를 맞받아 B 



우 ^ 가 노구교 사건에 대 한층격 적인소 식을들 은것은 간삼봉 전투가 있은 후인 

1937 년인 7 월 중 순경이 었다. 우 5 ᅵ는 오래 전부터 9. 18 사변이 새로운 《9. 18》 을 
낳게 되고 일제의 만주 강점이 침 공에로 이 어지게 되 e ᅵ라는 것을 에 견해왔 었다. 
러나 막상 노구교 사건을 도화 선으로 하여 중 일간에 전쟁이 일어 났다는 소식을 
으니 흥분을 금할 수 없 었다. 인민혁 명군의 대 원들과 지휘 관들은 정세 발전을 ^ 
많은논 의를하 였다. ᅳ 

논의의 중심은 두말할 것도 없이 이 전쟁이 앞 으로의 세계 정세와 조선혁 명발전 
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 겠는가 하는 것 이었고 조성된 정세를 우^ 혁명에 어떻게 
유^ 하게 이용하 겠는가 하는 것이 었다. 



중일 전쟁이 일 어나기 전 까지만 해도 우 5 ᅵ들 중에는 세상에 노구 교라는 다 5 ᅵ가 
있다는 사실 자체를 아는 사람이 별반없 었다. 

누구도 이 다 5ᅵ 에서 한 밤중에 울린 총소 5 ᅵ가 근 3,000 일 등 안이나 중국 땅을 피 
바다에 잠그고 대전의 소용돌 이속에 세계룰 휘몰아 넣는 전 주곡이 되 근ᅵ 라고는 생 
각지 못하 였다. 1939 년 9 월 파쑈 독일의 폴란드 침공을 제 2 차 세계 대전의 시발로 보 
는 것이 일반의 공인된 견해로 되고 9J 지만 그보다 2 년 앞서 일본제 국주의 자들이 
조작한 노구교 사건을 제 2 차 세계 대전의 발화 점으로 보 는견해 도없지 않다. ― 
^^필 전쟁은 9. 18 사변과 마찬 가지로 일본제 국주의 자들이 집 요하게 내 세우고 완 
성 시켜온 대 아세아 정책의 산물이 었다. 일제가 만주를 삼 켜버린 그때 벌써 세계의 
진정한 여론은 그들이 멀 지않아 중국 관내로 처들 어가게 되^ 라는 것을 시 사하였 
다. 실지로 일제는 등북 3 성을 강점한 후 중국 본토에 대한 침락 준비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 였다. ^ Z :^=^^=" -Az~ l I 

1933 년 1 월의 상해관 공락과 화북 지구의 침입， 열하 작전에 의한 성 소재지 승퍽 
의 점령， S 황도 상륙， 하북성 등 부지구 에로의 진격등 이모든 군사 작전은 일 본군대 
가 만주 사변을 도발한 후몇해 사이에 있은 것이더 미구에 감 행하게 될 중국 본토침 

락을 위한준 비작업 의한측 면이었 ᄑ 4 ᅭᅳ =^^^^=^ 




장개석 국민당 정부는 일제의 화북 침공에 항 전으로 맞설 
대신 인 민들의 결 사적인 반 대에도 불 구하고 매국배 족적인 
《당고 협정》 을 체결함 으로써 만 5 ᅵ장성 이북의 광대한 땅 
펑어 근ᅵ 를 사실상 일제의 점 령지로 내 맡겨버 근ᅵ 고 화북을 
일제의 감시와 통 제밑에 놓이게 하 였다. 이러한 유 화정책 

은 결국 일제의 침락적 야망과 전쟁 광증을 부추 겨주는 것 
으로 되 었다. 

일본제 국주의 자들의 사촉 밑에서 화북의 친일 세력은 
북 5 성 자치 운등: > 이라는 것을 벌이 었다. 이른바 < - 
을 요 구하는 이^ 한 매국 운동의 결 과로서 친 일적인 《기 
등방 공자치 정부》 가 조작되 었다. 

이런 계 ᄐ> 식 방 법으로 만주 전역과 화북의 명맥을 완전 



. 새로운 정세률 맞받아 



히 를어 a 일제는 1936 년초 배일 운동의 엄격한 e 속과 중국， 만주， 일본의 경제적 

합작， 공 등방공 등을 골자로 하는 《대 중국 의교 방침^ 이라는 것을 내걸고 중국관 
내에 대한 침락 준비룰 노 골화하 였다. 일독 《방공 협정》 의 체결은 새 전쟁 준비를 
부 추기고 조장 시키는 외부적 요 인으로 되 었다. 장개석 국민당 정부의 굴 욕적인 대일 
자세와 매국배 족적인 정책은 일본제 국주의 자들로 하여금 중국 본토에 대한 침락을 
마음 내키 는대로 확대할 수 있게 하 였다. 일제의 중 국본토 침락이 더욱더 가 속화되 
어 나라와 민족의 생사 존망이 처 울대에 오른 그 때에도 장 개석은 대내적 으로는 흥 
군을 포위공 격하고 인 민들의 항 일구국 운등을 탄압하 였으더 대외적 으로는 외세에 
굴 복하는 《안내 양외》 정책을 추구 하면서 대 일타협 노선을 견지하 였다. 장 개석의 
비굴한 대 일협조 정책은 결과 적으로 볼 때 일본의 중 국관내 침락을 둑인 해주는 것으 
로되 었으더 노구교 사건과 같은 엄청난 사건의 조 작에로 일본을 안 내하고 유도하 

는것 으로되 었다. 들^ 치 ^ 그그 

일제가 중국에 대한 본 격적인 침공을 3 행하게 된 것은 중국을 들^ 싼 제 국주의 
열강 간의 모순의 응당한 산물 이기도 하 였다. —― 

193 기 d 미국에 서부터 시작된 새로운 경제 공황의 파도는 또 다시 세계를 a 쓸기 
시작 했다. 제국 주의열 강들은 새 시 장들을 개척해 보려고 혈안이 되 었다. 시 장쟁탈 
을 위한 싸움은 열강들 사이의 모순을 격화 시키었 
다. 이^ 한 모순들 가 운테서 가장 대 표적인 것의하 
나가 바로 중국 에서의 이권을 들러싼 미， 영 제국주 
의 자들과 구미열 강과의 대 결에서 우위에 서기 위한 
방도를 중 국과의 전면전 쟁에서 찾 았다. 그들은 이 
전 쟁만이 중국에 대한 일본의 독점적 지배를 가능 
하게 할 수 있으더 이 지 역에서 미， 영 세력을 구축 
하고 일본을 아 세아의 S 주로 되게 할 수 있을 것이 

이에 대한미 ，영의 태도는 양면주 의적이 었다. 그 
들은 한편 으로는 일제의 무 분별한 침락적 망동을 
제한 하려고 하 면서도 다튼 편 으로는 중국의 이익을 
희생 시키는 일제의 침릭 = 을 조 장시키 었다. 그^ 고 
일본을 사 촉하여 반쏘의 길로 나가게 하 였다. 미， 
영 은이런 방 법으로 처들이 중 국에서 본 래부터 가 
지고 있던 이권을 계속 유지 하려고 하 였다. 




화 북사변 후 일 본제국 주의는 군비 확장과 전쟁 준^^ 
비 정책을 계속 추구 하면서 등 아대륙 에서의 우위를 확 보하는 등시에 남 양으로 진출 
하여야 한다는 기본 국책을 확정하 였다. 이것은 일제가 중국과 쏘련에 대한 전쟁정 
책은 전쟁정 책대로 추진시 키면서 등시에 시기를 기다려 동 남아방 향으로 남 하하려 
는 전릭: 적 방안 이었다 ^ᅭ ᅳ— ᅵ—^ ᅳ E^^f 

고노에 내각은 미국， 영국， 프 랑스를 비룻한 제국 주의열 강들의 《불 간섭》 정책 
을 교 묘하게 이용 하면서 중국 내부에 아직 항일민 족통일 전션이 확고히 성립 되지못 
하고 있던 유^ 한 기회를 타서 마침내 중국에 대한 전면 전쟁을 M 발하 « 다. 



일독 방공협 정체결 



1937 년 7 월 7 일 일본 군대는 군 사연습 중에 있던 병사 한 명이 실종되 었다는 것 
구실로 완평 현성에 대한 수색을 무^ 하게 요구해 나 섰다. 이것을 발 ^ 으로 하여 
돌이 야기되 었다. 일본 군대는 송 철원의 29 군이 처항해 나서자 노 구교를 점 S 하 
고베 이정을 포위 하였 t l^g- ᅵ ^ ^= 

구교 사건은 하나의 자 그마한 우 발적인 충돌 이었던 것만큼 현 지교섭 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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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마든지 해결할 수 있 었다. 그 럼에도 불 구하고 전쟁 도발의 구실을 찾고 있던 군부 

의 압 력밑에 고노에 내각은 7 월 11 일 일본에 있는 불 확대를 떠들 면서도 실 제로는 
이 별 치않은 사건을 중일 전쟁을 확 대하는 구실로 이용하 였다. 8 월 13 일에 일본군 
은 벌^ 상해를 공격 하는테 이르 렀다. 노구 교에서 울린 총성은 드디어 중 일간의 큰 

mx^TMi iti^h, 

ᅩ 중일 전쟁의 발발은 조 선공산 주의자 들에게 새로운 과 제들을 수많이 제기하 였다. 
우^ 는 격 변하는 정세의 요구에 맞게 주등 적이더 적 극적인 전락 전슬을 세우지 않 

으 Sei 되 었다. ᅳᄑ ' 



중일 전쟁의 발발과 관련한 소식을 들은 후 나는 더 칠동안 이 전쟁이 어떻게 번져 
지더 우 ^ 혁명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 것 인가， 우 ^ 는 이에 어떤 태도와 방법으 

로 대처 해나같 것인가 하는 문제를 두고 줄곧 사색을 거듭하 였다. 

중일 전쟁은 일제가 화 북이나 먹고 물^ 앉을 국 지전이 아니 었다. 또 만주 사변처 
럼몇팥 동안에 속전 속결된 성격의 싸움도 아니 었다. 이 전쟁은 그 자체가 장기전 
으로 ^어같 수 있는 불씨를 안고 있 었으더 지역 전쟁， 나아 가서는 세 계적인 대전으 

로 확대될 수 있는 가 능성을 내 포하고 있 었다. 중일교 전쌍방 외에 제 3 의 나 라들을 

Soi^ 일 수^ 가^도 없 xrs5WT g~ : r F ^^ _렬 
가장 확실한 것은일 ，쏘 충돌이 불가 피하는 사실이 었다. 역사 적으로 고 찰해불 
때 조선과 만주는 로， 일 각 축전의 중요한 마당이 었다. 그것이 금세기 초에 있었던 
^일 전쟁 발발의 주되는 원 인으로 되 었다. 쏘련이 성립된 후에도 일본의 대 륙침락 
야 망으로 하 여 여 전히 쏘 일간의 관계는 날 카릅게 대 치되어 있 었다. 중일전 쟁전야 
에도 쏘련과 일본은 아무르 강상에 있는두 개섬의 영유권 문제를 놓고 아슬 아슬한 
대 결상을 보이 었다. 그것은 일촉 즉발의 전쟁 위험을 배태한 대결이 었다. 모 스크바 
에서의 직 접적인 외교적 교 섭으로 분쟁은 일 e 해소되 었으나 일본은 그 후에도 일 

만 공등방 위라는 명 분밑에 매우 강경한 자세로 쏘련과 맞섰다 ^ ^= ᅮ 1 ᅳ 
gfl 폐의 훼다 수 여론이 쏘 일간의 이 분 쟁으로 큰 전쟁의 불집이 터지게 될 것이라 

고 시사한 s 은 전혀 무 근거한 것이 아니 었다. ^= z ^ 

― 일제가 만주를 점령한 다음에 중국 본토를 침 락하고 나 아가서 몽골과 쏘 련의원 



동 부분을 차지할 야망을 품고 있다는 것은 비밀이 아니 었지만 일본은 쏘 련과의 전 

면 전쟁을 시기 상조로 보고 9J 는 것 같 았다. 그들은 날을 따라 강 해지고 있는 쏘련의 
국력과 국 방력을 은근히 두려 워하고 있 었다. 일본이 중국과 전쟁을 하는 조 건에서 
쏘 련과도 전쟁을 한다면 그보다 더 위 험하고 어 51 석은 일은 없을 것이 었다. 일본은 
개 M 대국과 등시에 전쟁을 11^^91 을 만한 국^^ ^S^p: 다^ 

^^^^^^^^ 우리의 적 xr^^««5U:#me 은천 쟁이혈 대휸 
" 우 ^ 혁명에 불 5ᅵ 한 영향이 미치게 될 것 이라고 생각 




천 진역부 1 



L 에서의 



하고 했했 n ^= 
나는 중 일전쟁 발발에 대처한 전락적 방침을 한시바 u 비 
세우고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투 쟁해야 할 절 박성을 느끼 

었다. 1937 년 7 월 중순 백 두산밀 영에서 열린 조선 인민혁 
명군 주 력부대 지휘성 원들의 회의와 그 해 8 월초 장백현 
초수 탄에서 소집된 조 선인민 혁명군 군 정간부 회의는 이 방 
락을 확정한 회 의들이 었다. 우^ 는 이 회의 들에서 급변하 
는 정세에 주등 적으로 대 처하여 항 일무장 투쟁을 강 화하고 
전반적 조선 혁명을 새로운 앙 양에로 이끝어 올릴 13] ᅵ 대한 
전릭: 적 방침을 제시하 였다. 백 두산밀 영에서 열린 회의에 
는 마 동희， 이 제순을 비 룻하여 백두산 지구와 국 내에서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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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하던 정 치공작 원들과 지하조 직책임 자들도 참가하 였다. 
§이 회 의에서 논의된 문 제들가 운테서 핵 이라고 말할수 있는것 은중일 전쟁에 대 
처하여 혁명의 주체적 역량을 튼튼히 꾸^ 고 적배 후교란 작전을 강 화하더 전 민항쟁 
준비를 다 그치는 것이 었다. 우 5 ᅵ는이 과업을 수 행하기 위한 주요한 방도의 하나로 
서 백두산 서남부 일대와 국내에 더 많은 지하 조직을 내올 테 대한 문제와 조 선인민 
혁 명군의 정치 공작소 조들이 냥 팀산줄 기를이 용하여 혁 명근거 지를꾸 g 머 국내도 

처에 생산유 격대와 노 등자돌 격대를 조직할 131 ᅵ 대한 문제를 제 기하고 진 지하게 논 
의 하였으 1^ 와 합께 신파， 장백현 하강구 일대에 | 
서의 당조직 건설과 조국 광복회 하부조 직건설 정형， 
군 중정치 사업과 유 격대원 호사업 정형을 요 해하고 
그 경험을 일반 화하기 위한 대책도 동시에 토의하 

였다. ᅳ^ 들 M : ^ 

그 당시 까지만 하여도 일제는 자기 나라룰 세계 5 
대 강국의 하나， 3 대해 군국의 하 나라고 자 처하고 있 
었다. 열 강들도 그런 눈으로 일본을 보았 다. 하지만 
우 5 ᅵ는 그들이 조 만간에 무서운 함정에 빠지게 되 

P 일제가 초 기에도 비록 중국의 항전 역량에 생긴 공백들 

를 차지할 수 있지만 종국적 으로는 별 망하게 되^ 라는 것 ^ 

의의 전쟁은 항상 내부 모순을 등 반하는 법 이다. 자국내 에서의 전쟁 세력과 반전세 
력간의 모순과 동 반하는 법 이다. 자국내 에서의 전쟁 세력과 반전세 력간의 모순과 
이권 쟁탈을 위한 제국주 의열강 들간의 모순은 일본의 전쟁 수행에 제등을 거는 무시 
할수 없는요 인들이 었다. 

일본제 국주의 자들은 국제 적으로 고 립되어 있 었다. 그들은 구 라파에 독 일이나 이 
탈 el 아와 같은 동 S 국들을 가지고 있 었으나 그 등 멩국들 로부터 실 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없는 형편에 놓여있 었다. 일제가 중일 전쟁을 확 대하고 《남방 진출》 을 9 

행하게 되면 그것은 불피코 제국주 의열강 들간의 모순 과대립 을격화 시키는 결과밖 

에 가 is 것이 없 었다. ''^=-^^=： 

끝없는 치 부욕과 팽 창욕에 환장이 된 일본제 국주의 자들은 만주를 침락한 다음 
그것을 채 소화 하지도 않고 연방 중국본 토까지 삼키 겠다고 욕심 사납게 펌버 들었지 
만 그것은 고 양이가 소대가 ^ 룰 맡은 격이 었다. 일본이 소화불 량증에 걸^ 지 않으 

일제는 중 일전쟁 발발을 계기로 하여 조 선에서 식민지 통지기 구들을 더욱 강화하 
고 완비하 였다. 각종 파쑈악 법들이 새롭게 조 작되어 인 민들의 사상과 육체를 무시 



이 용하여 일 시적인 우세 
&굳게 믿고있 었다. 부정 



무 시하게 91 어매 였다. 1931 년부터 실시하 여오던 《군기 
보 호법》 도 전시 환경에 맞게 개악되 었다. 적들은 《전시 
병 참기지 로서의 조선의 특수한 사명》 이니 《대륙 정책수 
행에서 조선이 걸머 S 임무》 니 뭐니 하면서 모든 것을 전 

쟁 수행에 복 종시키 었 ᄑ ■ ^^^^ ^률 

r 조선에 대한 일제의 약탈은 경제적 영 역에만 머물^ 9i 
지 않 았다. 적들은 인적 자원도 사 정없이 약탈하 였다. 청장 
년들을 정 발하여 전 쟁판에 내 몰았고 막대한 노 등력을 군 
수 공장과 군사 시설을 건 설하는 공사 장들에 강제로 등원시 
키 었다. ᅵ^ % 

― 중일 전쟁의 발발과 함께 비할 바 없이 강 해지고 악탈해 



일본 군에게 
총탄을 안기는 

중국병 A 우들 




베이징 광안 문으로 입 성하는 일본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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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일제의 파쓰적 폭압과 경제적 약탈은 우^ 민족의 처지를 참을 수 없는 막 바지에 
^ 넣었^ 1 드ᅳ^ ^ ᅳ 는：— 
f 그^ 나 우^ 는 비록 이런 불^ 한 점이 있다 하 더라도 중일전 쟁으로 하여 조성된 

- 복잡한 정세를 영 활하게 이 용하면 화를 복으로 전 환시킬 수 있다고 보았 다. 

3 나는 초 수탄에 서열 린군정 간부회 의에 서도정 세 룰이런 각도에 서 평 가하고 그에 
대응할 것을 강조하 였다. 백 두산회 의에서 조선 혁명의 주체를 강 화하기 위한 과업 
을 조직 건설의 측 면에서 많이 논의하 였지만 초수 탄회의 에서는 적배 후교란 작전방 

침을 관철하 는데서 과업을 a ^fe 부대 들과 의 작전 
문제를 중 심으로 하여 군사적 측 면에서 많이 협의하 였다. ； 

나는 이 회의 에서도 역시 두 만강， 압록강 연안 일대를 비룻한 광 
활한 지 역에서 적배 후교란 작전을 강화하 여 국내에 소부 대들과 정 
치공작 원들을 더 많이 파견하 여 반일 민족통 일전선 운등을 계속 확 

대 강화해 나같테 대하여 힘주어 말하 였다. f 
우^ 는 적배 후교란 작전을 크게 두 가지 방 향에서 벌 이기로 하 

였다. 하나는 냥팀산 줄기에 의 거하여 밀 영망을 꾸^ 고 국 내도처 
에 생산유 격대와 노 등자돌 격대를 조 작하는 방 법으로 전민 항쟁의 
군사적 기반을 마 련하더 국 내에서 여^ 가지 형태의 대중 투쟁을 
통하여 일제의 뒤 통수를 후려 같기는 것 이었고 다튼 하나는 유격 
전의 방 법으로 일본침 락군의 중 국관내 에로의 기등을 가 로막고 그 
들의 전락 작전을 파탄 시키는 것이 었다. 

초수 탄회의 에서는 새로 세운 전릭 = 적 방침에 따라 조 선인민 혁명군 부 대들을 부분 
적으로 개 편하고 부 대들의 활등 지역을 실정에 맞게 분담하 였다. 국내에 파견할 무 
장 소조와 정치공 작소조 문제도 협의하 였다. _ ^ ^；: _ ； 
~™>f-^ 중일 전쟁을 일으킨 후 우 e ᅵ의 움 직임을 에 ^ 하게 주 시하고 있 었다. 어떻 
게 알 았는지 일본의 군경 우두머 근ᅵ 들은 우 근ᅵ 가 새로운 활동 방침을 세우고 부대를 

개 편하고 활등 지역을 분담하 였으더 8 월 29 일의 국 치일을 계기로 만주의 주 요도시 
들을 공 격하고 국 내에로 일제히 처들어 같것을 협의하 였다고 하면서 그대 응책을 
^ 세 우느라 복딱 소등을 피 웠다. 후에 알게 되 었지만 이런 사실이 적들의 비밀 문건에 

： 상세히 기 록되어 있 었다 ^ 디 ᅳ ― 

ᅳ 초수탄 회의를 마치고 장백， 임강， 현 경으로 다시금 나 가기에 앞서 나는 동 북항일 

- 연 군부대 들과의 연합 작전과 적배후 교란문 제를협 의하기 위하여 위증 민을만 났다. 
g 그 당시 위 증민은 만강의 상류인 화피하 기슭의 등 만강밀 영에서 정 # 섕활을 하고 

^있 었다. f _:"gf 느 =ᅳ ^ 1 ― ―" ^ 
"― 그날 우^ 일행을 등 만강밀 영으로 안내한 사람은 중 대정치 지도원 이었던 주재일 
이 었다. 그가 등만강 일대의 지형을 잘 알고 있 었다. 주 재일은 강원도 태생이 었지만 
어렸을 때 화릉 지방에 가서 살다가 어랑 촌에서 유 격대에 입대하 였다. 유 격구가 해 
산될 때 화 릉에서 살던 여섯 세대가 초수 탄으로 이사를 했는테 그중한 세대가 주 

재 일이네 집이 었다. 주 재일은 반일부 대에서 사업 하다가 1937 년 3 월에 자기 처와 
합 771 ᅵ 우^ 사 령부를 찾아 왔다. 그때 우^ 는 그를 반 일부대 출신의 중 국인병 사들이 
j 많은 중 대에서 정 치지도 원으로 일하게 하 였다. 그가 중 국말도 잘하고 중국 풍습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 었다. 후에 그는 경 위중대 정 치지도 원으로 있다가 연 대정치 
위원으 로까지 승진하 였다. 주 재일은 목적 지까지 우 근 ᅵ를 무사히 안내하 였다. 
위 증민은 중일 전쟁이 확 대되고 있는 지금 가장 중요한 문제의 하나는 조중 두 나 
~： 라 인 민들과 공 산주의 자들이 협력을 잘 해 나가는 것 이라고 하 였다. 
7 ^우 근 ᅵ는 조선동 지들과 조선인 민들의 협조에 큰 기대를 걸고 있습 니다. 당신들 





은 지 금까지 중국 혁명을 아무런 사심도 없이 성심 성의로 도와 주었습 니다. 나는 프 
룰레타 ^ 아 국제주 의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먼처 조선등 지들을 생 각하곤 합 니다. 
지 금까지 우^ 가 한 전호 속에서 고락을 같이한 나 날들은 두 나라 역사뿐 아니라 국 
제공 산주의 운등역 사에도 영원히 남게 되 e ᅵ라고 생각합 니다. 김 사령， 조선 민족이 
겪고 있는 시련을 오늘은 중화 민족이 겪게 되었습 니다. 이 시련의 시기에 우^ 는 조 
선 인민이 우^ 의 편에 확고히 서있게 되^ 라는 것을 확 신합니 다.》 
：위증 민의^ 은매우 절절하 였다. ^^^^^^ ^^^^^ 

2 군 정치위 원이더 남 만성위 서기의 중책을 지닌 그는 진실을 담아 E ^ 
이야 기할^ 아는솔 직한사 람이었 다 ^^ ― 1 

반민생 도> 투쟁의 극좌적 오류룰 시 정하기 위한 투쟁 과적이 잘보! 
여주는 바와 같이 위 증민은 그 누구 보다도 조선공 자주의 자들의 고충 
과 아픔을 이해 하려고 진 심으로 노력하 였다. 나는 그가 조션 인민을 ； 
등 정하고 조선공 사주의 자들의 투쟁 을여^ 모로 도와준 테 대하여 | 
응당한 경의를 표 시하여 왔다. 그도 시 종일관 각별한 애정과 친근감 " 
을 가지 고 나를 대 해 주 었다. ^= ^= 

위 증민은 동북 지방의 항일 무장투 쟁에서 조선공 산주의 자들과 조 
선 인민혁 명군이 수 행하고 있는 역할을 항상 높이 평 가하군 하 였다. 

이날 위 증민은 중일 전쟁이 터진 후의 중국의 내외 정세와 중국공 
산당의 대 일전쟁 방침에 대하여 상 세하게 통 보해주 었다. 그 통보 가 
운테서 특별히 두드^ 진 것은 새로운 국공 합작과 항일 민족통 일전선 

의 실현을 위한 중 국공산 주의자 ^^ga 적 인 애국인 사들의 움직임 | 
이 었다. 

7. 7 사변이 라고도 불 5 ᅵ우는 노구교 사건이 있은 다음날 중 국공산 

당을 중화 민족이 다 떨처 나서는 항일전 쟁만이 나라를 구 원하는 유일 ； 
한 길 이라는 것을 밝 히면서 《민 족통일 전선의 튼튼한 장성을 쌓아 — 

왜놈의 침릭: 에 처항 하자. >고 전국에 호소하 였으더 7 월 15 일에는 《국공 합작을 공 
포하는 중국공 산당의 선언 >을 국민당 중앙에 보내 였다. - 1 

중국공 산당이 국민 당측에 내전의 중지와 국공 합작을 호 소하는 제안을 내놓고 적 
극 적으로 추 진시킨 것은 물론 이때가 처음이 아니 었다. ^디— 

일제가 만주를 강 점하고 관 내에로 침릭 = 의 창끝을 돌 근ᅵ 고 있 음에도 불 구하고 장 
개석 국 민당은 공 산당을 반 대하고 노농 흥군을 《토 벌》 하 는데만 열을 올 5 ᅵ면서 적 

^mi 항전 대책을 세우지 않 았다. ^트 



조선 인민혁 명군의 
3 적배 후교란 
활동을 보도한 

신문 



~ r 



장 개석은 방대한 군사 역량을 동 원하여 서금에 있는 중 앙쏘비 에트를 없애버 51 려 

고 무려 5 차례에 걸처 대규 모적인 《토 벌》 작전을 벌이 었다. 국 민당은 외 적보다 공 

잔당을 오히려 더 적 대 ATi^t^n^g^r j— ~ [ J 
중국공 산당도 당시 까지는 항일에 주력을 돌릴 수 없 었다. 공 산당의 주공 방향은 



토지 혁명과 국민 당과의 싸움이 었다. 외적이 침노 하였을 때에는 내전을 일시 중지 
하고 국민이 힘을 모아 항전을 하여야 한다. 그^ 나 중국 에서는 제 2 차 국내 혁명전 

쟁으로 알려져 있는 내전과 내분을 종식 시키지 못하고 1930 년대 중기에 들어 섰다. 

그 후 중국공 산당은 대세에 맞게 항 일제일 주의의 새로운 전 락으로 나아 갔다. 중 

국공 산주의 자들은 《북상 항일》 의 구 호밑에 역 사적인 2 만 5 천 5ᅵ 장정을 단 행하여 
섬감녕 변구에 새로운 근 거지룰 창설하 였다. 그 후 그들은 《등정 항일》 로 일본제 

국주의 i : 락 자들과 B s m 대 결 oftr 섰 f^^^H^^^^^^^H 
§ 중국공 산당은 그 후 《@，일：》# : 터 ^연 장항 ssb 구호룰 바꾸고 국공합 
작을 실 현하기 위하여 인내 성있게 노력하 였다. 중국공 산주의 자들의 이 노력은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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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택동 




주은래 



안 사변을 계기로 심화되 었으더 중일 전쟁이 발발된 후 여 산에서 진행된 장 개석과 
래의 담판 으로써 마침내 그 열매를 다시 얻게 되었 l^f— 
나는 여산 담판때 주 은래가 장 개석과 만주와 화북 그^ 고 조 선에서 공산주 의자들 
의 항일 활등을 적 극화할 테 대한 문제를 논의하 였다는 위 증민의 말을 좋은 감정으 
로 받 아들이 었다. 그것은 중국 공산당 중앙이 항일 전쟁수 행에서 조션 공산주 의자들 
이 영 도하는 무장 투쟁에 큰 기대를 걸고 적 극적인 지지와 협조를 열 망하고 있다는 
^1 것을 의 미하고 있기 때문이 었다. ^^^f 

1937 년초모 택등은 쏘련의 국제정 치잡지 <€태 평양》 에 쓴 <€전 
중국 구국 회성원 들에게 보내는 편지》 에서 일제를 반대하 는적극 
적인 투쟁， 항일 주의가 가능 하다는 산 실례로 등북 에서의 항일유 
격대 활동을 들 었다. 그는 동북 지방의 항일유 격대가 몇 해 어간의 
투 쟁에서 10 만 이상의 적유생 역량을 소 멸하고 수억 원에 달하는 
손실을 중 으로써 중국 본토에 대한 일제의 침공을 견 제하고 지연 
시 켰다고 썼다. 등북 항일유 격대에 대한 이^ 한 평 가에는 조선공 
산주의 자들의 업적도 포 합되어 있 었다. 

위 증민과 나는 일제가 시베 5 ᅵ 아보다 중국 본토를 먼처 삼키려 
고 하는 조 건에서 적배후 교란의 대 부분의 부담은 북만의 항일연 

, i 군부대 들^등 만이나 남만의 항^^ p 대들이 많이 져 야한다 
는테 대해서 견해를 같이하 였다. 
그날 위 증민은 의견을 교 환하던 과정에 공 힌영의 부하가 남 경정부 밀사의 자격 

으로 수련 경내룰 거처 2 군 지도 자들을 찾아 왔다고 하면서 만 나보지 않겠 는가고 하 
였다. 남 경정부 밀사가 만주로 온 것은 국 민당의 남경 정부가 등북 항일역 량과의 합 
작을 각 방으로 모 색하고 있 었다는 것을 보여주 었다. 드 ； ^ 

^헌 영은 왕 퍽팀의 구군 군에서 부사 령으로 있을 때부터 우 5 ᅵ와도 가깝게 지내던 

사람이 었다. 그는 왕년에 우 ^ 와 함 7 게 인민혁 명군을 창건 하는데 서도 한 몫 하 였다. 

공 힌영은 쏘련원 등군사 S 부의 연락을 받고 일부 인 원들과 합께 쏘 련으로 ^어 갔다 

니！ 로 들어 갔다. 관 내혜서 의 그의 활등이 추목 할만하 였다. 그 
는 이두, 왕퍽팀 등과 ft 께 남경정 부와도 연계를 가지 2 장 학량의 
구등북 군과도 관계 하면서 만주 에서의 항일 투쟁에 깊은관 심을돌 
^었 다. 동북 의용군 총사 켱으로 임명된 다 음에는 남 경국민 당정부 
와의 연 계밑에 등 북지방 에서의 항일 운동에 대한 외부적 자원을 
종종 조 직하곤 하 였다. 공 힌영이 우 ^에게 남경 정부의 명의로 밀 
사를 파견한 것은 그가 만주 지방의 항 일무장 투쟁에 여전 히큰관 
심 을 가지 고 있 다는 ■ 학^^ ^ 

밀사도 공 헌영과 마찬 가지로 동 만에서 반일 투쟁에 참가한 경 
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었다. 밀사는 관내 에서의 투쟁과 등북에 
서의 투쟁을 하나로 연 결시킬 필요룰 강조 하면서 관 내에서 국공 

합작이 이루 어지고 중국공 산당이 지 도하는 노농 흥군이 국 민혁명 

— 군 소속부 대들로 개 편되어 장 개석의 통 일적인 지 휘밑에 들 어가게 
되는 조 건에서 작전적 구 상속에 포합 되어야 하지 않 겠는가 하는 취지를 설 명하였 
다. 츠：; 스 IZ 그 

우^ 는 그에게 관 내실정 과등북 실정의 구체적 차이 점과등 북지방 에서의 항일무 
장 투쟁의 상대적 독 자성을 들어 가면서 그가 제기한 방안에 대하여 의문을 표시하 
였다. 

남 경정부 밀사는 우^ 견해가 티 "당하 다는 것을 인 정하고 자기의 제기를 철회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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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그러 면서도 관내와 동북 지방의 불가분 리적인 연관에 대하여 9J 지 말고 s 상 
밀접한 연계를 가 지면서 지 지하고 협 조해줄 것을 그루를 박아서 강조하 였다. ^ 

우^ 는 관내 투쟁을 돕는 의 미에서 동북 3 성과 조 션에서 일제의 배후를 철처히 타 
격할 것을 공약하 였다. 밀사는 자기가 쏘련을 경유할 때 중 일전쟁 과정에 생기는 부 
상 병들의 치료 문제를 가지고 그 나라 관계 자들과 협의 를하여 도움을 받도록 하였 
으니 상병 자들이 생 기면필 요한때 약속된 통로를 거처 들여보 내라고 하 였다. 우 51 

이미 쏘련^ k 약 자들을 보낸 전례도 있고또 자기의 통로를 따 
고 가지고 있 었지만 밀사의 호의를 고 9 게 받 아들여 앞으로 그 통 

로도 합께 이용할 것 이라고 하 였다. ^^^^g M 
위증 민과의 담화를 통하여 나는 중일 전쟁과 관련된 전 락에서 
우^ 와 중국공 산당의 견해가 기본 적으로 일치 하다는 것을 확인하 
게 되 었으더 배후교 란작전 에서도 큰 성과를 거두게 되 근 ᅵ라는 신 
심을 가지게 되 었다. 

위 증민과 해어 s 후 우^ 는 장백 -임강 현경의 어떤 헷헷한 산 
능 선에서 조 선인민 혁명군 지휘관 및 병사 대회룰 가지 었다. P 
회의장 소에서 멀지 않은 곳에 우물 비슷한 수 직굴이 있 었던일 

이 9J 혀지지 않 는다. 어느 장 난군이 그 굴에 돌을 굴려 넣 었는테 
한참 만에야 첨 벙하는 소 g 가 났다. 높은 산능선 바 위틈에 어떻게 

그런 굴이 생겨 났는지 신 비스^ 웠다. 

이 회의 에서는 중일 전쟁과 관련된 조선 인민혁 명군의 전락 과제가 상 정되고 그것 
을 집 행하기 위한 지 휘관， 병 사들의 결의가 피력되 었다. 오 늘날의 결 의모임 같은 회 
의라고 할가. 백두산 밀영과 초수 탄에서 열린 회의의 결정을 집 행하기 위한 결의대 

회였 다고표 현해도 무방하 ^ 라고 생각 한다. ᄄ = 

§그 대회에 대 하여서 는혁명 역사전 문가들 과처술 가들이 글을 많이 썼고 회의에 
참 가했던 투 사들도 여^ 기회에 회상 하였기 때문에 더 언 급하려 하지 않는 다., 
백두산 회의와 초수탄 회의， 지휘관 및 병사 대회는 다 중일 전쟁에 대처한 우 ^ 의 

정치 군사적 대안을 밝 혔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_! 픔 ᅳ 

^^는 중 일전쟁 첫 시 기부터 국 내진공 작전의 승^ 를공: ^rsaai^i 후교란 

작전을 과감히 벌이 었다. ᅮ^ 드 ᅳᅳᅭ 

조 선인민 혁명군 주력 부대는 노구 교사건 직후에 장백현 19 도구 마 순구부 근전투 

룰 비룻한 많은 전투를 벌이 었다. ] 
이 시기 민족혁 명당의 기관지 《전 도》 는우 e ᅵ의 적 배후교 란작전 을두고 《이것 
은 확실히 조중 양국 민족의 위대한 연합 전선^ 혜^> 이라고 썼다. ^ 그 ᅳ 
& 시기 적배후 ^픽을 위하여 최현네 부대도 장 그그 - 

백 을떠나 임강， 통화， 유 하； 뭉 쓰 
거둡 전과를 올 e ᅵ었 다. 안길과 박 장춘도 강 건부대 




^"장 춘 



와 연 합하여 적들을 통 쾌하게 족치 였다. 김책， 혀 

형식 등이 S 행한 해륜 원정과 심양 철도연 선까지 

진출한 남만부 대들도 적의 배후를 크게 타 격하였 
다. 우 5 ᅵ의 무장소 부대와 정치공 작원소 조들은 국 
내 종심 깊이에 침 투하여 도 처에서 적들의 손발을 
묶어놓 았다. 조선과 만 주에서 조중 공산주 의자들 
이벌인 정 치군사 활동과 치열한 배 후교란 작전은 

S 국의 항일 진영을 크게 고우해 주었 다^^ 

- 중국을 e 숨에 먹어보 겠다던 일제의 혀망한 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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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은 북 중국과 상해계 션에서 중국인 민들이 벌인 투쟁과 조션 인민혁 명군과 중 국등북 
지 방항일 연군부 대들의 적 극적인 배 후교란 작전에 의하여 여 지없이 파탄되 었다. 

ᅳ Z 일격 론》， o 기종 전론》 을 떠들던 일본이 장기 전으로 뇜어 가면서 우^ 의 적 

배 후교란 작전도 새로운 e 계로 ^어 갔다. 폰 2 : z^^E 

중일 전쟁의 장기 화와관 련하여 우^ 는 임강현 신 태자댈 영에서 당시 까지의 배후 
ᅳᅳ ᅳ 교 란작전 정형을 총 화하고 조 션국내 에서의 배후 교란과 적의 군사 수송체 
H 계， 특히 무기와 탄약 운반을 파 탄시킬 테 대한 문제를 토의하 였다. 이 
시기에 진 행된대 표적인 전투가 휘남현 성전투 이다. ᅳᅳ 

휘남 현성은 교통이 발달된 평지의 성 시여서 습격 하기가 매우불 
^ 하 였다. 멀지 않은 곳에는 길 해선이 있 었다. 휘남 근처의 여^ 곳 
의 적의 《토 벌대》 의 거 점으로 꾸려져 있는조 선에서 성 시공격 
에 성 공한다 해도 제때에 철 수하지 못하면 적증원 부대의 추격을 
받을 수 있 었다. 휘 남현성 진공이 여 31 모로 보아 불^ 한 줄 알면서 
도 우^ 가 이 전투에 조 선인민 혁명군 주력 부대의 7 연대를 파견하 
고 새로 편성된 이 동학， 최춘 국이네 경위 연대와 4 사의 일부를 참가 
시킨 것은 이 현성이 적배 후교란 작전의 타격대 상으로 적합 하였기 때 
ᅳ 문이 었다. 휘남 현성은 적의 주요 《토 벌》 거점들 중 하 나였을 뿐 아니 

라그주 변일대 여러 현들에 파 견되어 있는위 만군부 대들의 후 방기지 이기도 
하 였다. 성 안에는 두 개의큰 군수품 창고가 있 었다. 

이 현성 진공전 투에는 항일 연군부 대들과 합께 반일부 대들도 참가하 였다. 
아군은 불의에 성안에 처 들어가 적의 군 수품창 고에서 많은 천과 솜， 식량을 빼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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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다음 주등 적으로 철수하 였다. 현 성습격 후 아군부 대들은 해릉， m 석， 뭉 강^^ 
등 방 면에서 밀 려오는 일 본군과 위 만군의 증원부 대들을 다시 한번 호되게 티" 격^^ J 
였다. 휘^^ 투에 앞서 우 근ᅵ 주력 부대가 진행한 무 송-서 강매복 전투도 배후교 
란작 전에서 자못 의의가 컸다. 적배후 교란 작전의 나날 우 e ᅵ는 이팥경 ，김 영환， 전 _ 

철산 등귀중 한전우 들을잃 었다. ᅳ^ P r ' 

김 영 환은 왕청 에 서 공청 사업 을 하다가 유 격대에 입대한 사람이 다. 우 5ᅵ ' j ᅵ - ■ ― 
는 유격구 시절에 그를 연길 유격대 중대정 치지도 원으로 파 견하였 다.^ ^^^^^^ 

1937 년 12 월 김 영환은 연길 땅에서 장렬히 전사하 였다. ᅮ 7! 

전 철산은 훈춘 유격대 출신이 었다. 우^ 는 노흑 산전투 때 그를 처 ~w 

음으로 만 났다. 그 후그는 왕청 4 중대 정 치지도 원으로 소 환되었 f 
다. 그에 대 해서도 오 진우가 잘 안다. 전 철산은 1937 년 9 월에 액 
목에서 전사하 였다. ^ ^ z 들 

이 시기 우^ 는 남 만에서 조국 광복회 대표로 사 업하던 이등광 j 
도 잃 었다. 유능한 정 치일군 이었고 용감한 유격대 지휘관 이었던 그 1 쉘 
의 희생을 두고 양 정우는 나에게 이런 이 야기를 돌려주 었다. J 

적의 남만 《토 벌》 작전때 이 등광은 통 화중심 현위가 파 고 ᅵ 되었다 
는 보고룰 받고 적의 《토벌 ^사 령부가 있는 고산자 9 거처 유하 쪽으로 
가지 않으면 안되 었다. 그는 약 장사로 가장한 채 두명의 원만을 테^ 고 ᄑ 

대낮에 적들이 욱실거 ^는고 산자거 근 ᅵ에 들어 섰다. 

― 골목골 목에는 이 동광을 잡 으라는 체포 영장이 나 붙어있 었다. 그 체포 s 에는 이런 
글이 씌여져 있 었다. 

《남 만특위 공 산비적 두목 이등광 연령 30 세 좌우， 키꺽 다^， 반 고수머 5ᅵ， 눈이 
특별히 큼. 

이자를 고발 하거나 체 포하는 사람 에게는 후하게 상금을 주더 숨기는 자는 극형 

에 처 합.. ^ᅳ ᅭ ^ I - ― 

이 등광은 자기에 대한 체 포령이 나붙은 게 시판에 마 주서서 태연히 다 91 어보고 
서야 여 유있게 거^ 를 떠 났다고 한다. 이 동광， 이 달경， 김 택환， 김 영환， 전 철산의 생 
애는 자기 조국과 인민에 대한 무한한 사랑과 힌신적 복무의 빛나는 모범이 었으더 
적배후 교란의 자욱을 뗀 조션공 산주의 자들의 의지와 넋을더 운피로 역사에 아로새 
긴 고귀한 노정이 었다. ^= — " 

. 내 일생의 총적 지향은 방어가 아니라 공격 이라고 할 수 있다. 나는 혁명의 길에 
나선 첫 날부터 오늘에 이르 기까지 맞받아 나가는 공격 전술로 한생을 살아 왔다. 전 
S 도상에 난관이 가 로막아 나설 때마다 나는 그 앞에서 주저 앉거나 동 요하지 않았 
다. 그것을 에 돌거나 피 하지도 않 았다. 우^ 는 어려운 때 일수록 신심을 잃지 않았고 
불굴의 의 지 와 완강한 노^ 으로^ i^g^^^^ - 

혁명 발전의 여러 ^ 계에서 우 5 ᅵ가 주로 맞받아 나가는 공격 전술을 써온 것은 나 
개인의 취미나 성격 때문이 아니라 복 잡하고 시련에 찬 우^ 혁명이 제기한 요구였 

다. ― ^ 



중일 전쟁이 일어난 후 세계를 뒤 흔드는 복잡한 정국의 소 용돌이 속에서 우 e ᅵ가 
만일 방어나 후퇴， 우 회하든 방 법에만 매달 렸다면 우 5 ᅵ앞에 가로 놓였던 난국을 티" 

개할 수 없었을 것 ^ ^ᅳ = :E^^^^^^^^^^^^t^^3S 
그래서 나는 지금도 우^ 가 그때 역경을 맞받 아나가 그것을 순 경으로 전 환시킨 

혁명적 전릭: 이 천백 번 g 았다고 생각 9다. 1 ^--t ' "= 



제 18 장 중일 전쟁의 불길 속에서 




2. 김주 3 




김 주현은 우^ 인민 들속에 항일유 격대의 가장 대 
표적인 후방일 군으로 늴 g 알려져 있다. 하지만 ᄑ 




조선 인민혁 명군으 
연대장 김주현 



는 후방사 업에만 능한 것이 아니 었다. 그는 우수한 
군사 지휘관 이기도 하 였으더 유능한 정치공 작원이 
기도 하 였다. 원래 그는 유 격대에 들 어오기 전에 지 
하 촌직스혭 에 많이 관여 SF 였다 ^ ᄄ ： 
내가 김 주현을 알게 된 것은 항일 유격대 뭇기 전 

부터 였다. 1931 년에 우 5ᅵ 가 흥륭 촌에서 무 장투쟁 
준비를 하고 9J 을 때 김 주현은 대사하 고등 창이라 
는 마 을에서 농민 협회와 반 일등횅 조직을 책 임지고 
지하 활동을 하고 있 었다. 나에게 그를 처 음으로 소 
개해준 사람은 소 사하구 당조 직책임 자였던 김정룽 
이 었다. 만나서 이 야기를 나누 어보니 아주 혀심하 
고 솔직한 사람이 었다. 어느 날 나는 김정릉 에게서 
김 주현이 독 립군출 신들을 반일동 S 조직 에서 몽땅 
몰아냁 잡도 5ᅵ 를 하 더라는 이 야기를 듣고 일부^ 
I 찾아 갔다. 편협한 사람들 로부터 독 립군에 대 



하여 나쁜 소 근ᅵ 만 들어온 김 주현은 독 립군출 신들을 투쟁대 상으로 보고 있 었다. 나 
는 혁 명에서 통일 전션이 가지는 의의와 반 일애국 사상을 가지고 있는 독립군 출신들 

에 대하여 그가 잘못 생 각하고 있는^ aa 을 s 놓고 이야 기해주 었다. —― ᅳ ^ 
^ 김 주현은 다음날 자기가 축출 하려던 독립군 출신유 지들을 찾아가 사죄하 였다. 유 

지을은 김 주현을 돼먹은 사람 이라고 Slx^Qji^ o ^！^^ 




^그런 일이 있은 다 음부터 김 주현은 일하는 과정에 풀기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나 

를 찾아와 의 논하군 하 였다. 나도 가끔 그 의집을 찾 아가군 하 였다. 8 살 이라는 나이 
의 격차 에도 불 구하고 우 근ᅵ 는 스스 럼없는 친구로 되 었다. 1931 년이면 내가 항일유 
격대 대장 을하던 때 도아니 었다. 그 S 지만 김주현 은나의 의견을 항상혀 심하게 받 



아들이 었다. 



나는 그의 S 혀성에 매흑되 었다. 그도 나를 무척 좋아하 였다. 그는 우 근ᅵ 가 하는 

모든 ^우 ^ 7ra^s& 말은 덮 어놓고 다 지지하 였다. ᅳ - 

그런테 그 집 식 구들은 김 주현을 누구도 휘 여잡을 수 없는 옹 고집쟁 이라고 하였 
다. 그가 결 혼하고 세 간나던 과정의 이 야기를 들 어보니 과연 그런 말을 들 을만도 하 



^ 김주 현이네 일가는 원래 합북도 명천 땅에서 살다가 가난 때문에 화 릉땅에 옮겨 
앉은 가정이 었다. 퍼그나 애어린 시절에 떠나온 고 국땅을 늘 그 근ᅵ 워하던 김 주현은 
서당 공부를 마치자 어 대진에 나가 어업 노등을 하면서 잔 ^ 를 굳히 었다. 김 주현의 
형은 장가같 나이가 지 나도록 집에 돌아올 궁 근 ᅵ는 조금도 하지 않고 그냥 티 "관에 머 
물 러있는 동생을 억지로 대 사하에 131 ᅵ 려다가 이미 자 기들이 점 쩍어둔 이웃 등네의 
처녀와 강제 약혼을 시 켰다. 본인의 의사를 고 려하지 않은채 부 모들끼 근ᅵ 맺은 혼약 
이었 던만큼 김 주현은 약 혼녀의 일 굴조차 보지 못하 였다. 

그는 부 모들끼 근ᅵ 약 혼식을 하 건말건 연 해주에 다녀온 적 이있는 구 산학교 션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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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만 뻔 질나게 드 나들더 ^시 아혁명 바람을 쏘 이다가 집에서 잔치 준비를 서 두르는 
것을 보자 아버 지에게 자기는 낯도 코도 모르는 여자와 짝을 무을 생각이 조금도 없 
느라고 실토하 였다. 아 버지는 아들이 그처 한번 해보는 소 e ᅵ라 고만 여기고 웃어뇜 
기고 말았 siS 치날을 up 1 앞두고 신 랑감이 온테간 테없이 사라 x ᅧ버렸 다.^ ^ 
부 모들은 큰 변고가 났다고 걱정하 였다. 처녀의 집 에서도 야 e 법석을 하 였다. 김 
주현의 형은 등생의 행방을 찾 으려고 온 겨울 집안 일을 전 폐하고 돌아 다니더 간도 
땅을 발칵 뒤 지다가 구산학 교선생 한테서 등생이 러 시아에 가있 다는 사실을 알게 
되 었다. 그는 갖은 신고를 다한 끝에 러 시아에 가서 등생을 테려 왔다. 김 주현은 결 

혼을 모면할 수 없 었다. 그가 돌 아오기 바쁘게 집 에서는 버락 잔치를 하였！ ᅩ 

그^ 나 김 주현은 잔치를 한 다 음에도 집에서 직심 스럽게 농사를 지은 것이 아니 
라 늘 밖에 나가 살 았다. 아 버지는 생각다 못해 그에게 집 을한채 지어주 었다. 세간 
을 내여 © 살팀을 시키면 처자룰 먹여 살 ^기 위해 서라도 아들이 떠돌아 다니지 않 
고집에 뉼^ 앉아 농사를 지으^ 라고 속 e 하였던 것 이다. 그^ 나 아 버지의 그런 처 
사는 오히려 김 주현의 혁 명열에 부 채질을 해주는 격으로 되 었다. 그는 부모의 통제 
를 받지 않아도 되는 제 집에서 조직을 꾸^ 고 군중을 계뭉 시키기 위해 하고 싶은 
일을 다하 였다. 나 중에는 집안에 땅굴을 파놓고 갓 시집온 안 해까지 혁명 사업에 끝 
어들이 었다. 김 주현의 아 버지는 손 S S 고나앉 으면서 개탄하 였다. ^= 

^^fe 의 ， mv o\ ^ \m ᅵ i u 내 

나는 그런 이 야기를 듣고 김 주현이 아주 줏대가 있는 사람 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 
다. 그 누가 뭐라고 해도 자기의 의사와 결심에 따라 스스로 션택한 길을 완 강하게 
해처 나가는 김주현 미는, 우 5] 마음에 퍽 들 었 다. 

■ 김 주현은 바로 그런 완강 성과^ 1 취성을 가지고 우^ 가 푸격 fli 

창 건한지 일마 안되어 화릉 땅에서 유 격대를 조 직하고 지휘성 원으로 활약하 였다. 

몇 년등안 서로 히 ᅵ어져 활 동하던 우 5ᅵ 가 다시 만나서 한 부대의 식솔로 된 것은 
마안 산에서 새 사 e 을 편 성하던 무렵이 었다. 조 선인민 혁명군 주력 부대가 새로 편 
성 된다는 소식을 듣고 맨 먼처 우 5i 를 찾아 마안 산으로 달려온 것이 김주 현이네 소 

부대 였다. 간 부감이 발라서 애 를먹고 있던 차에 그가 와주니 귀인을 만난 듯이 반 

혜ᅵ」 ― - — ； 

당시는 부대의 세간을 맡아볼 사람도 없어서 연대정 치위원 김 산호가 그 일까지 
경하여 보고 있을 때 였다. 부대룰 편 성하는 기회에 나는 김 주현을 사 령부후 방부관 
으로 임명하 였다. 김 주현은 부대의 후방 사업을 드세게 내밀 었다. 별로 분주히 뛰어 
다 니거나 후방 부문의 대 원들을 다몰 아대는 것 같지는 않은테 먹을 것과입 을것들 

을 어렵지 않게 구해 들이고 부대 살림을 ^ 하 arng g 다 ^을 ᅳ ^ ^ 
유능한 후방 일군으 로서의 김 주현의 뛰어난 솜씨는 부대가 백두산 지구에 나와서 
활 동하던 시기에 남 김없이 발휘되 었다. 그가 한번만 출 등하던 인차 지원 물자를 진 
원군 대열이 꼬 e ᅵ를 물고 밀 영으로 밀 려들곤 하 였다. 일단 마 음먹은 것이면 그는 무 



엇 이든지 다 구해들 었다. 




항 일무장 투쟁의 전 기간에 걸처 1937 년 설처럼 명절은 흔치 않 았다. 그것도 김 
주현이 백 두산에 와서 처음 맞는 설인 13] ᅵ 혀슬히 쇨 수 없 다면서 마 음먹고 준비한 퍽 

이 었다. ^ / ？ ^^^^^^^^^ 

보천보 전투를 앞두고 마련한 600 여벌의 군복， 군모， 행전， 탄띠， 배냥 감들과 천 
막감 그 5ᅵ 고 또 그만한 수량의 신 발들과 막대한 식 량들도 그가 책 임지고 오 중흡과 
합께 구 해들인 것이 었다. 그의 아 버지는 김 주현을 두고 제 색시 하나도 먹여 살^ 지 
못할 것 이라고 걱정하 였지만 그는 두 주 먹밖에 가진 것이 없는 백두 산에서 수백 명 
식 구들의 식의주 문제를 두 어깨에 걸 머지고 많 하 였 다, ― ' ~ 

내가 김 주현의 수고와 후 방사업 성과를 치 하하면 그는 서간도 인 민들이 좋은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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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이기 때문에 일이 처절로 잘 된다고 하 였다. 



부대의 살 팀살이 때문에 늘 입술이 부르터 가지 고눈에 충혈이 가 X ᅧ질 새 없이돌 
아 다니는 김 주현의 힌 신적인 노력에 감동된 인 민들은 스스로 지혜를 짜내어 그의 

ai ^ u id —― ^= 

김 주현은 인민 들속에 들 어가면 항상 그들과 호흡을 같이 하면서 사 람들의 아픈 



마음을 알 아주고 풀 어주는 인민의 아들이 되 었으더 대원 들속에 돌 아오면 다 심하고 
후퍽한 어 머니로 되 었다. 서간도 사 람들은 그를 가르켜 《우 근ᅵ 김 부관》 이 라고도 



— T 김 주현은 아무^ 굳게 닫긴 마음의 문도 어렵지 않게 열어 제끼는 독특한 수완과 
특이한 친 화력을 가지고 있 었다. 언제나 진실을 말하고 진 정으로 대하더 양 심적으 
로 행 동하고 검 박하고 경 혀하게 처 신하는 참 사람으 로서의 인간적 향취가 사 람들의 

마음을 ssa 던 것이다 ^ᅳ — ᅭ ᅳ ― ᅳᅩ" ― 



김 주현이 후방 사업에 서만이 아니라 정 치공작 에서도 매번 큰실적 



-1 기 



있 



었던 이유의 하탄 찰거 했 던 —것 같닫 ― . ᅳ ―" 파 계 ᅳ 

^ 내가김 주현의 후방사 업에서 독 특한점 이라고 본것은 그가매 사를 정 치적인 방 
법으로 풀 어나간 다는데 있 었다. 가령 우 ^가 후 방부에 군복 제작과 관련한 과업을 
= 면 그는 아 내일군 들에계 사 S 부의 지시를 기계 적으로 되받아 넘긴 것이 아니라 
51 "업 의절박 성과수 t 방도에 대하혜 « 하게해 설해주 91 다. ^ = 



그의 정 치사업 능력을 귀중히 여긴 나는 어렵고 복잡한 정 치공작 임무가 제기 



때마다 자주 그룰 찾군 하 였다. 나는 백두산 근거지 창설을 위하여 션 발대를 파견할 
때에도 김 주현을 책 임자로 임명하 였다. 그 선 발대를 파견한 목적이 ^ 순히 백두산 
밀 영후보 지들을 람 색하고 부대의 이등 통로를 개 척하더 국경 지대의 적정과 인민들 
의 등향을 알아오 는테만 있은 것이 아니라 반 일지하 혁명조 직들을 내올 수 있는 정 
치적 역량을 찾 아내고 준비시 키는테 있은 것만큼 반드시 정치 공작을 병 행해야 하 
였기 때문이 었다. ᄏ ― 



^ 김 주현은 그때 자기가 받은 정 치공작 임무를 원만히 수행하 였다. 그가 백 두산지 
구에 선 발대로 나가서 이룩 해놓은 업적 은응당 글로 써서 크게 자랑할 만한 것이었 
다. 소백 수골， 곰산， 사 자봉， 선 오산， 곰 의골， 지양 개골， 퍽 수골을 비룻한 백 두산지 
구의 밀 영후보 지들은 모두 김 주현이 인솔한 선 발대가 찾아낸 것이 었다. 그는 지양 
개， 소 퍽수， 신 창등， 판도거 ^ᅵ， 종 근ᅵ 원촌， 평 강퍽， 상 풍퍽， 도천 5ᅵ， 삼 수골과 같은 서 
간도의 여^ 농 촌들을 돌아다 니면서 당조직 건설과 통 일전선 운등에 이 바지할 수 있 
는 인 재들도 많이 발굴하 였으머 혁 명군의 후비 원천도 적지 않게 마 련해놓 았다. 김 
주 현일행 은조국 광복회 10 대강령 과창립 선언에 담겨진 우 근ᅵ 의 혁명 노선을 국내와 
서 간도의 넓은 지역에 전파 하는데 서도 큰 역할을 하 였다. 김 주현선 발대의 사업성 

과는 우^ 의 항 일무장 투쟁을 한 e 계 비 약시킬 수 있는 하나의 도 약대로 되었다 F: 
힘든 일거 3 가 생길 때마다 제 일면저 찾게 되는 사람， 김 주현이 우 5ᅵ 부 대에서 
차 지하는 위치 는바로 이런 것이 었다. 그는 모두가 아끼고 사 랑하는 부대의 보배였 
다. 그의 혁명 임무에 대한 강한 책 임성과 높은 정치적 자질， 능숙한 조직적 수완， 노 
련한 사업 방법은 모든 지휘 관들이 귀 감으로 삼 을만한 것이 었다. 한 마디로 말하여 
김 주현은 문무를 경비한 사람이 었다. 

김 주현의 업적과 사업 능력을 늘 좋게 평 가하고 있던 나는 1937 년 8 월 중순에 그 
를 국내로 파견되 어가는 소 부대의 책 임자로 임명하 였다. 1937 년 8 월이면 중일전 
쟁이 폭발한 직후 이다. 앞 에서도 언급 한바와 같이 우 근 ᅵ는 이 전쟁의 발발과 관련하 
여 국 내에서 정 치군사 활동을 대대 적으로 S 행하머 적의 배후를 크게 교란 시키고 
항일 혁명을 정세의 요구에 맞게 한 계 도> 더 앙 양시킬 것을 계 획하고 있 었다. 이 계 
획을 실현 하자면 무엇 보다도 정 치군사 적으로 잘 준비된 유능한 인 원들을 선 발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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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부대를 뭇고 그들을 국내의 필요한 지역에 선 견대로 파 견하여 현 지에서 우^ 의 
^^^Sf7i 위 g^^^^ls^s g;^^ 요하였 다 . ri: 드ᅵ 

국내의 혁명조 직들은 여^ 경로를 통하여 성진， 길주， 명천， e 천 등 합 경북도 남 
부와 합 경북도 북부 해안 지대의 산중에 많은 사 람들이 모 여들어 조선 인민혁 명군과 
의 연계를 가 지려고 안티 "깝게 노 력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 에게 통보해 왔^^ 

소 부대의 기본 임무는 그런 애국청 년들을 찾 아내어 유 격대룰 조 직하고 그들에 대 
한 훈련을 s 행하는 것이 었다. 무장 투쟁에 참가할 수 없는 혀약한 사 람들은 그밖에 
도 소 부대는 주민들 속에서 지하 조직과 무장 대오를 확 대하기 위한 대 중정치 사업과 
인재^ 업도 경해서 하게 되어있 었다. 우^ 는 소 부대에 백두 
산 줄기와 마 천령산 줄기， 부전령 산줄기 들에서 무장 투쟁거 점으로 
삼 을만한 밀 영후보 지들을 람색할 테 대한 과업도 등시에 주 었다. 

■ L 사명의 중 대성으 로부터 우 51 는 쇠소 5ᅵ 나는 쟁쟁한 사 람들로 
소 부대를 꾸 근ᅵ 었다. 거 기에는 박 수만， 정일권 (옹조 꼬횅이 )， 마등 
희， 김 혁철과 같이 이미 정치공 작에서 두각을 나티 "낸 사 람들이 망 
라 되어있 었다. 대장이 능란한 지 휘관인 테다가 대 원들도 풍부한 
투쟁 경험을 가진 사 람들로 꾸려진 것만큼 소 부대에 대한 우 땋ᅵ 의 
믿음과 기대 는컸고 그들의 기세와 결의 역시 대 도> 히 좋 았다. 나는 
그들이 임무를 성과 적으로 수 행하고 돌아오 5ᅵ 라는 것을 조금도 
의심치 않 았다. ； ― ' = 




-은 소식 을기다 5ᅵ 겠소 



나는 소 부대를 떠 나보냁 때 김주 현에게 그 이상 더 다른 말을 하 
지 않 았다. 그는 긴 설명을 하지 않아도 우 근ᅵ 의 의도를 속 속들이 파악할 줄 아는 사 
람이 었다. 내가 한마디 말을 하면 열 가지를 풀이 해내는 것이 김 주현의 특정이 었다. 
그런 이유로 하여 나는 그에게 무슨 과업을 줄때면 장황한 해석을 하지 않 았다. 솔 
직 혀^ᅡ 하건대 김 주현에 대한 나의 믿음은 절 대적인 것이 었다. 



g 짧아서 너혓 달， 길어서 대여섯 달 후에는 소 부대가 좋은 결과를 가지고 부대로 

돌아오 ^라는 것이 우^ 의 S 결같은 기대 였다. — J ^ = 

그런테 놀립 "게도 소 부대는 떠난 지 한 달이 좀 지나 문둑 부대로 되돌아 왔다. 이 
것은 우^ 가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심각한 사태 였다. 나는 김 주현의 얼 굴빛을 보고 
국내 공작이 실패로 끝 났음을 즉시에 간파하 였다. 그의 보고는 나를 아연케 하였다 

소 부대는 애국청 년들이 모여 있다는 성진 지방에 가 땋지도 못하고 갑산땅 에서만 땜 



-다 가되돌 아왔던 것 이다. 



이 제순의 신흥촌 통로를 거처 국내에 들어간 소 부대는 박달의 조 직선을 타고 해 
산 쪽으로 나 가다가 그곳 지방 조직으 로부터 일본의 금광업 자들이 본 국으로 약탈해 
가는 금 괴들이 증평 광산에 agi^ig^^^^^^tf. « ' ^ 

김 주현은 그 통보를 받자 광산을 처서 금펑어 ^들을 ^햇 "아 내기로 결심하 였다. 
후방 일군으 로서의 직 업적인 본성이 자기도 모르게 발동 되었던 것 이다. 사실 금 고ᅵ 
를 몇 개만 손에 넣으면 그것은 부대의 후방 사업을 위해서 횡재로 될 수 있 었다. 광 
산을 습격한 소 부대는 일 마간의 금을 손에 넣을 수 있 었다. 그^ 나 그 대신 소부대 
성 원들은 비싼 대가를 치르지 않으면 안되 었다. 증평광 산에서 울린 총소 ^룰 듣고 
크게 놀란 적들이 수십명 씩무^ 를지어 소 부대를 추 적하기 시작 

광 산에서 철수한 소 부대는 퍽산등 뒤산에 올 랐으나 사면 포위의 위험에 빠처 오도 
가도 못하게 되 었다. 김 주현은 한 장의 통 고장을 쩌서 바^^ 1 춰보냈 1：^^ 

《이 명§ 구^ 들아， 신출귀 몰하는 혁 명군을 아직 모르 느나， 우 는 압 록강을 건 
너 간다! > 



- 고장을 a 어본 적들은 압록강 쪽으로 밀려 갔다. 



티 "서 김 주현은 소부대 



제 18 장 중일 전쟁의 불길 속에서 




를 이끌고 적들의 포 위에서 빠처 나같 수 있 었다. 소부대 는요행 포위 망에서 벗어났 
으나 국내깊 이에로 더 들어같 수 없 었다. 합경남 북도의 산악지 방들과 유격 대공작 
원들이 다닒 수 있다고 보는 길 목들에 적들이 벌써 한벌쭉 깔려 있었기 때 문이었 
다. 김 주현은 차후에 다시 기회를 보아 국내에 들어가 공작 임무를 수행 하기로 하고 
일 도> 부대로 돌 아오고 말았 다. 보천보 전투를 계기로 하여 절 정으로 치팥 아오른 우 
51 인민의 독립 열망과 청 년들이 참군 열의에 편 승하여 국 내항일 무력을 창 설하고 무 
장 투쟁의 불길을 동해 안일대 에까지 확대 하려던 우 근 ᅵ의 계획은 김 주현소 부대의 황 

당한 모험과 흑심한 자유 주의로 하여 뒤로 멀 5ᅵ 우게 되 었다. 마천 s 산줄 기에 만날 

ᅳ r ― ' r 장 소까지 정 해놓고 소부대 를기다 ^ 던국 내의 애국 청년들 도혁명 

E 군의 사 절들을 만나지 못한 아 쉬움과 실망을 안고 사 방으로 흩어 



지게 되 었다. 



소 부대가 공작 현지에 침 투하지 못하고 되돌아 왔다는 소식은 
유격대 원들의 마음 속에도 어두운 그늘을 던처주 었다. 지하 공작에 
그처럼 능한 김 주현이 공작현 장까지 가 땋지도 못하고 초 입에서 

되돌아 섰다면 국내의 공기가 이만 처만 살 벌하지 않은 모양 이라고 
하면서 다들 침울한 표정을 지 었다. 자첫하 다가는 무장 투쟁의 국 
내 확대가 당분간 불가 능하지 않 겠는가 하는 판 9 이 생길 수있었 

^김 주현의 실책온 이처^ 수습할 수 없는 것이었 H = 

나는 김 주현이 실책을 범 했다는 사살이 잘 @ 어지지 않았 다. ^ 



김주현 



펑어 3 몇개 때문에 소 부대의 활등을 파 탄시킨 그의 과오는 우 끗1 
의 구상을 실현하 는테서 돌이킬 수 없는 엄중한 결과를 가처 왔다. 김 주현의 자유주 
의 로해서 인민혁 명군의 적배 후교란 작전과 국내진 공작전 에서는 하나의 커다란 공 
백 이생긴 셈이 었다. 나는 지금도 그때 그가 동해안 쪽으로 그냥 나가서 애국 청년들 
을 만났 더라면 우 ^ 의 생각에 종종 잠기군 한다. 그만큼 그 당시 나의 실망과 좌절 

감은 여 간 크지 않았 었다. ᅳ i 



^ 나의 분노도 보통 정도를 ^었던 것 같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 당시의 그 격한 
감정의 소용돌 이에도 불 구하고 머 e ᅵ를 숙이고 처분을 기다 e ᅵ는 김주 현에게 한마디 

의 추 궁이나 책망도 할 수 없는 것이 었다. 아마 노여 움이나 실망이 극도에 팥하면 
꾸 지람도 나가지 않는 모양이 었다. 나는 아무런 의사 표시도 하지 않고 둑둑히 ᅮ 

지^ fs#^r 하였 -다. u = 




사 령부당 위원회 에서는 회의를 열고 김 주현의 문제를 취급하 였다. 동 지들은 처마 
다 그가 범한 과오의 임 중성을 신쾰: 하게 지적하 였다. 어떤 사 람들은 격분한 나머지 

주 먹으로 방 바닥을 내려치 기도하 였다. 아마 그는 난생 처 음으로 그런 비판을 받아 
보았을 것 이다. 김 주현은 모든 것을 체^ 해버린 사 람처럼 맥없이 앉아있 었다. 
ᅳ ᅳ그날 사령부 당위원 회에서 여^ 사 람들이 정 당하게 분석한 바와 같이 김 주현이 
ᅭ심한 자유 주의를 범하게 된 근본 원인은 소 총명과 자 고자대 로부터 문제를 근시안 



~ r 



적으로 본테 있 었다. 그는 소 부대의 임무를 전 락적인 높 이에서 새 겨두지 못 하였다 
그런대 로부터 금펑어 51 란 말을 듣게 되자 그만 이성을 잃어버 51 었던 것 이다. 김 

현은 광산을 치 면서도 그에 대한 후과를 생 각하지 않 았다. 그가 고백한 바와 같이 
그 당시 그는 9 도 먹고 알도 먹을 속심이 었다. 말 하자면 광산을 처서 금펑어 ^도 
털 어내고 청 년들을 만나 무장 부대도 조 직하고 싶은 욕심이 었다는 것 이다. 

물론 나는 그 고백을 진정 이라고 생각하 였다. 그 고백 속에는 한 마디의 혀위도 없 
었다. 우 e ᅵ는 김 주현이 일마나 솔 직하고 결백한 사람 인가를 너 무나도 잘 알고 있었 
다. 하지만 의도는 어떻든 지간에 소 부대가 공작 현지에 가 보지도 못하고 돌 아왔으 
니 전 부대가 그들의 행위에 격 분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 었다. ^ 

나는 김 주현을 용서 해주고 싶 었지만 그런 말을 입밖에 내지 못하 였다. 사 령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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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 불친을 가 e ᅵ거나 원칙을 어길 수는 없 었다. 인정에 못이겨 그의 과오를 눈감아 

준다면 그 것은어 느모로 보든지 백 해무익 한일이 었다. 내가 김주현 을위해 해줄수 ^ 
있는 최상의 방조는 그가 자기 과오를 고칠 수 있는 기회를 마련 해주는 것이 었다. 

^= 사령 부당위 원회는 김 주현을 후방 부관의 자 ^에서 철직시 키기로 결정하 였다. 나 

도 물론그 결정을 찬성하 였다. 그^ 나 책벌을 받고 맥없이 사 령부를 나서는 김주현 W. 

1 의 뒤 모습을 보면서 그가 과오룰 범하지 않도록 사전에 잘 도 와주지 못한 자 기자신 ― 
^ 부대를 파견할 때 김주 현에게 주 변에서 어떤 일이 생겨도 돌 아보지 말고 국내 : —ᅳ 

\ 동 지들이 기다 고있는 곳까지 직 행해야 한다는 말을 e 한마디 라도했 더라면 M ― . 

^는 이 s 게^ 번 져지지 않았을 것 이다. 솔직 히 1 말 하건대 나는 김 주현이 후방부 =- 
ᅩ a 으로서 ，금 펑어 e ᅵ와 같은그 어떤 물건에 현 흑되어 활등 노정을 바꾸게 될 수도 있 

^= ^ 그# 특수한 정황에 대 해서는 미처 에 상하지 못 ^ 다. ― - ~ ~— ^-^^^ 
^='^ 김 주현은 후방 부관의 자^ 에서 철직된 다음 사상 e 련을 아주 잘하 였다. 지금은 

3 —―, 사령 부후방 부관의 자 e ᅵ를 내놓고 작식대 원으로 배 치된김 주현은 새 초소에 온 ^ ~ 

^= 첫 날부터 가마를 지고 다니 었다. 지 자기가 지 도하던 대원들 앞에서 가마를 ^= 
지고 다 닌다는 것은 말처럼 그 S 게 용이한 일이 아니 었다. 그런 경우에 부닥^ 게 되 ■ 
면 사 람들은 흔히 다 튼테로 보내 달라고 제기 한다. 그^ 나 김 주현은 작식대 ^^^^g ᅭ 

일하는 것을 조금도 나 무라게 $ 부끄 럽게 여기지 않았 다. 오히려 s 의 대원들 이 미 
^= 안해할 정도로 수 걱수걱 맡은 일에 열중할 뿐이 었다. 표정도 밝고 기분도 늘 명랑하 ― ― 

였다. = 으 ^ 

^ 어느 날 나는 김 주현이 어« 거 f 생활 하고 있 는가를 알아 보려고 8 년대 식 당으로 찾 
아 g 다. 김 주현은 땅을 헬헬 흘^ 면서 식 사중에 있는 대 원들의 시중을 들고 있 었다. 
- 그런테 한 대원이 자가 »*ᅳ3 례진 국을 순 식간에 다 먹어버 3 고 나서 숟 가콱으 ^ 

^ 양 재 7g 두드 ^ 더 김 주현을 소^^ 부르는 것이 었다. J 

, 순하게 s 국을 청하는 에 사로운 소^ 가 아니 었다. 그것은 분명 남을 e 잡 아보는 

i 그러나 김주현 은아무 런내색 도없이 《에， 가져다 드립니 다.》 하 더니국 챠^^^^： 
^= 을 퍼 가지고 * 곱빼 기로 청한 대원 에게로 총총히 다 가가는 것이 었다. ᅳ 」 - E = 

： - 그 날저넉 나는 김 주현을 하대하 a : 대원을 불 러다가 과오를 범하고 철직을 당한 ， 

ᅵ - ᄒ ar) ᅵ 해서 합부로 호 령질을 하거나 얕잡 아보면 안 된다고 타 일러주 었다. 과 

1 를범한 사람 일수록 외면 하거나 ^i^kL^^^^^F 파뜻이 대 해^^ 
—— 1 심으로 도와 주어야 한다고 말^ 흖^ 흖^ i^g-j^} 기 잘못을 뉘우 a 는 것이 



r ^= 직 위 라는 것은 고정불 변한것 이^ utgg^ffg^ 낮 아지고 aa7Kfeo}Kfe 
^1 것만 큼진정 한 등지 적- 휸^^ ^pi" 직위를 따를것 하 아 iji^igS^ "야 

하 「그 _ r _ " ^ ― ― ^= 

사람은 자기 ^^^^^을 겪을 때일수 록그를 더 S 하게 충 심으로 도와주 
^= 어야 한다. 항일^ 명투 사들은 자기의 전 우들이 과오를 범하고 본래의 직 책에서 사 
업하지 못 우에도 넁대 하거나 따돌^ 지 않고 그들 1 ^오를 깨끗이 씻을 수 
_ onr^niAiM ^노 와 주었다 

김 주현이 작식대 원으로 일하기 시작한 때 로부터 한 주일쯤 지 난어: 는 행 

^= 군 중에 있는 그의 곁에 다가가 배냥을 벗 으라고 하^ K 총과 배냥을 메고 거기다 

가 작식가 마까지 지고 힘들게 걸 어가는 그를 보니 측은한 생각이 들었던 '것^ ᅵ다. 
^= 그러나 김 주현은 무겁지 않다고 하면서 /m&m 내 가 배 낭끈을 잡자 그는 배 



제 18 장 중일 전쟁의 불길 속에서 



냥을 벗 기려는 나의 손을 고집 스럽게 데여놓 았다. 그^ 고는 그냥 대열을 따라 갔다. 
그런 모습을 보게 되니 어 ^지 마음이 서운하 였다. 이 사람이 흑시 철직 처분을 내린 
당 회의의 결정을 고깝게 여 기는게 아닒가 하는 생 각마처 들 었다. 무 심결에 일굴을 
처 다보니 김 주현의 눈 에서는 눈물이 흘^ 내 5ᅵ 고 있 었다. 내 마음은 그 눈물 앞에서 

#eita 무거워 졌다. 처 억센 사 나이가 눈물은 왜 g ?f»t " 



뚜현은 계 : 인적 으로 불 « ^다란 슬픔과 불행을 안고 있는 사람이 었다. 그의 안 
해는 지방 공작을 나 갔다가 적의 《토 벌》 에 희생 되었고 딸애는 병으로 죽 었다. 일 

점 혈육으 m ^ : ors 해는 김 주현이 유 격대에 입대할 때 남의 집에 주고 말 았다. 
#^김 주현^ 오^ 흖들을 위해 살았다 



_ ^ 날밤 나는 대 원들이 다 잠든 다음 김 주현을 만 나려고 8 연대의 숙 영지로 향하였 

다. 그런테 작식 대원에 이르^ 뜻밖의 광경을 목 격하게 되 었다. 잠자^ 에 누워서 번 
민할 줄 알았던 그가 놀립 "게도 내가에 앉아 수 세미로 가마를 팎고 있지 않 는가. 



나는 그에게 내 일부터 병 기창에 가서 일 하라고 하 였다. 병 기창에 가면 주 변환경 
도 조 용하고 자 존심을 건드 5 ᅵ는 사 람들도 없어 마 음만은 편 안하지 않겠느 나고 하 

였더니 김 주현은 눈물이 글 썽해서 자기는 책벌을 받아도 사 령관의 S 에서 받겠다 

mTm^ 관 가까이 에 했 otes ft 음도 편해진 다고하 였다. ᅳ = 
^나는 낮에 동무가 남 모르게 우 는것을 보 았소. 그 래석： ― ― ~ 



을 내나름 대로해 

석 했지. 작식대 원일이 고통스 ^워서 그^ 는 줄로알 고병기 창으로 옮 겨줄생 각까지 

ail 구 만, 뇨 i 



내가 이런 말을 하자 김 주현은 웃음을 지으더 내 손을 잡는 것이 었다. 



《아님 니다. 처는 사령관 등지가 처에게 책벌을 주고 가슴아 파하는 것이 하도 고 

a 고 또 처 자신이 배은 망퍽한 것이 너무도 죄 스러워 울었습 니다. 사 령부당 회의에 
서 제 문제를 취급할 때 제가 제일 두려 워한게 뭔지 아십 니까? 그건 처를 대 오에서 
제 명하여 멀 e ᅵ로 쫓아버 ^ 지나 않 겠는가 하는 것 이었습 니다. 전 죽어도 여기서 죽 
고 싶었습 니다. 제가 혁명대 오에서 떠 난다면 무슨 사는 보람이 있겠습 니까. 처를버 

^지 않고 작식 대에서 일하게 해준 ：해도 고마운 일입니 ghf^^ - : 

j 나는 김 주현의 말을 들 으면서 밤 깊도록 내가에 앉아 수체 d ᅵ로 가마를 팎는 그의 

#ir^rora35i 다. 그 = 




__ feMS^ 문제야 어떻게 되든 우^ 곁에 있기 만하면 된다고 생 각하는 사람이 
었다. 우 5ᅵ 의 곁에 있기만 하면 지 휘관을 해도 좋고 작식 대원을 해도 좋고 비판을 
받아도 좋고 책벌을 받아도 좋고 그저 혁명대 오에서 탈락당 하지만 않으면 그만이 

라고 생 si^^ i 에 바로 김 주현의 참 모습이 있 었다. ― 
= 이런 체질을 가진 사 람들은 등 지들이 주는 비 판이나 책벌을 믿음 으로， 사 랑으로 




6 도구 전투장 



받아들 인다. 김 주현은 자기가 처신을 잘하지 못한 것으로 하여 혁명에 일마나 큰 손 

P^^ i 는가 하는테 대하여 깊이 생각하 였다. ^ ᅩ — • J 

(내가 혁 명가가 다된줄 알았 더니， 이제 보니 멀었 구나. 사 령관동 지께서 나를 신 
임해주 셨으니 그 § 지 나처럼 설익은 혁명가 가어디 있겠 는가. 등 지들의 비판이 다 

^^L7iiioi 상 e 련을 잘해서 쇠소^ 가 나§ 유격 대원이 되어야 겠다. ) 1 

p 그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자기를 개 조하기 위해 더욱 분 
발하 였다. 

^ 김 주현은 가마를 지고 다니던 나날에 공부도 많이 하였 
다. 김 주현이 책벌을 받은 그 해 11 월에 사령 부비서 처성원 

들은 내 가쓴글 《조 선공 산주의 자들의 임무》 를 소 책자로 
쩍어 냈는테 그는 그 소 책자를 제일 먼저 구 해다가 열독하 
였다. 그가 몸을 돌보지 않고 너무도 직 심스레 공부를 하기 
때문에 작식대 원들은 자 기들이 그처럼 따르고 존 경하던 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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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방 부관이 쓰러지 기라도 할가봐 모두 걱정하 

^^^fe 김 주현의 dB^^# ~ 
래 꺼 내다가 풍막 뒤 돌 S 에 감추 었다. 

^^as —ᅳᅳ ― 



책자룰 찾 느라고 머 칠동안 고심 
하 였다. 그러는 사이에 오히려 살이 더내 ^ 었 

다. 그소 책자를 9] 은것 때문에 그는 밥 맛까지 

잃 어버윌 지경이 었다. 바 빠맞은 작식대 원들은 
김주 현이없 는틈을 타서 돌짬에 감추어 두었던 
소책 자를 슬그머 니 그의 배 냥속에 다시 가져 다 
넣 었다. 그 ^ 고는 ^주현 등지， 다시 잘 찾아보 
시 라요. 배 냥속에 있던 물건이 배냥에 있겠지 
어디로 가겠습 니까. >라고 하 였다. 김 주현은 잃 
었던 소 책자가 배냥 속에서 다시 나티 "나자 《이 
것 참 귀신이 곡할 노룻 이군》 하면서 어린애 
^1 기 뼈 하였다 r ᅳ: ᅭ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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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사상 단련을 참으로 잘하 였다. 역시 노 
등계급 출신의 오랜 혁 명가가 달 랐다. 그가 자신을 개 조하기 위해 애쓰는 모습은 감 

등 없이는 볼수없 는그런 높은 3 지를 이루고 있었디 ^^추 : 수 ^^ 



김 주현이 후방 부관자 근ᅵ 에서 철직된 때 로부터 6 개 월만에 우^ 는 그를 7 연 대장으 
로 임명하 였다. 우^ 가 그룰 본래의 자 근1 에 복직 시키지 않고 연대 장으로 임명한 것 
은 그가 늘 총포성 # ^장을 그 워하 였기 때문 이다. 



^주: S 은 연대 장으로 임명된 다음 싸움을 잘하 였다. 그는 장 백현의 가 재수와 12 
도구 전투를 비 룻하여 임강현 6 도구 전투， 쌍산자 전투， 오가영 전투， 가가영 전투， 신 
태 자전투 등 조 선인민 혁명군 주력 부대가 벌인 1938 년의 춘기 공세와 그 이후 진행 
된여러 차례의 대 소전투 들에서 영 활하고 대담한 군사지 휘관으 로서의 실력 을남김 

없이 발휘하 였다. 그 해 여 름에는 신태 자에서 뭉강， 유하， 금천 지방 에까지 진출하 
여적의 배후를 타 격하는 전 투들을 능 숙하게 지휘하 였다. 그가 이끄는 7 년대는 인 



민들에 대한 정치 션전도 대단히 잘하 였다. 연대장 자신이 주 민부락 : 

솔션 앞장에 서서 사람 들과의 시획 에 몸을 잠그었 다.^ — ： 



-에 들 어가면 




김 주현은 1938 년 10 월 뭉강현 남 패자의 수 팀에서 김 택환， 김 영국과 함께 후방병 
원의 환 자들을 위해 산꿀을 ^취 하다가 적 《토 벌대》 의 불의 습격을 받아 전사하 
였다. 그는 연 대장이 된 다 음에도 부대를 입히고 먹여살 3 느라고 사 방으로 뛰어다 
니던 후방 부관시 절처럼 전 우들의 식 의 ^ᅵ ^ 
그가 전사한 후 전 우들은 그의 유물로 남은 배냥을 해 처보았 다. 그 속에는 아무것 
없 었다. 그의 전령 병에게 물 어보니 그 전날 신발을 꿰뜨린 대 원에게 주 었다고 하 



김 주현이 남기고 간 빈 배냥을 부등켜 안으니 솟 구치는 눈물을 걷잡을 수 없었다 
그가 후방 부관을 하던 시 절부터 우 51 혁 명군을 위해 공작 해들인 쌀과 군 복천， 신발 
을 전부 쌓으면 아마 산 더미를 이룰 것 이다. 그는 신발만 해도 수천 켤레나 구해 들 
었다. 그^ 나 김 주현은 자기 배낭에 있던 에 비신발 한 켤 레마저 대원 들에게 주 었다. 

그빈배 냥은혁 명가의 재 산과인 생관에 대하여 깊이 생각게 하 였다. 행복을 지향 
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 이다. 세 상에는 황 금만을 중히 여기는 사 람들이 많다. 그런 
사 람들의 눈으로 본다면 김 주현은 아무 재산도 없는 무산자 였다고 할 수 있다. 그^ 
나 나는 김 주현이 야말로 진 짜거부 였다고 생각 한다. 그것은 그가 생의 마지막 순간 
까지 억 만금의 황 금으로 살수도 없고 바꿀수 도없는 고결한 사상과 ^을 간 직하고 
있었기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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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일전 쟁발발 후에 새로운 정세는 전 민항쟁 준비를 절 박하게 요구하 였다. 우 e ᅵ는 
힘을 미 ^ 길렀다 가때가 오던 조선 인민혁 명군의 군사 작전에 전민 항쟁을 배 합하는 
방 법으로 조국 광복을 이룩할 구상을 점차 무 르익혀 나 갔다. 

농민이 인구의 절대 다수를 차 지하고 있던 우^ 나 라에서 그들의 참가 없이는 전 
민 항쟁이 성립될 수 없 었다. 어떤 사 람들은 농민은 노등 자들과 팥 근ᅵ 조 직성과 의식 
성이 부 족하기 때문에 혁명의 주력 군으로 삼기 곤란 하다고 하 였으니 우 ^ 는 견해 

를 팥 e ᅵ 하고 있 었다. 올바른 지도가 보 장되고 조직 적으로 결속만 된다면 농 민대중 

도 거대한 혁명역 량으로 될 수 있 었다. 나는 

이것을 1931 년의 추 수투쟁 때 이미 체험하 
였다. 우^ 는 실지 체험을 통하여 농 민대중 
을 혁명 적으로 잘 준비시 키기만 한다면 거 
대한 항쟁역 량으로 될 수 있다는 것을 확신 

하게 되 었 다 ^^ ==^ 

우 근ᅵ 조 상들은 후대 들에 게 초 라하고 가난 

한 농업을 ^겨주 었다. 남들이 기계로 발을 
같고 씨를 뿌^ 고 곡식을 거두 어들일 때 우 
51 나라 농 민들은 원 시적인 손노 등으로 농 
토를 다루고 오곡을 가꾸 었다. 그들은 대대 
로 내려 오면서 봉 건적인 질곡에 얽매여 지 
로부터 가흑한 착취를 당하 였으더 갖은 천 대와멀 시를다 





토지조 사사업 

^트 "I; 주 계급과 봉건통 치배; 
그그^받 아왔다 

― 농 민들의 생활 처지우 
= 국주의 자들이 실시한 

의 강 도적인 약 탈정책 




동 양척식 주식회 



r 일제가 우^ 나라를 강점한 이후 더욱 악화되 었다. 일본제 
^토 지조 사령》 과 ^산미 증식계 획》， ^선 농이만 정책》 등 
으로 하여 조선의 농촌과 농업은 황 폐화되 었으더 농 민들의 
^= ― 빈궁 화과정 은더욱 촉진되 었다. ^ 

일 제는조 션강점 초기에 《토 지조 사령》 의 
명 목으로 농 민들의 수 중에서 수십만 정보에 
달하는 토지룰 약탈하 였는테 그 농 토들은 총 
독부와 《등 척》， 《불 이흥 업주식 회사》 를 
비룻한 식민지 척식회 사들과 일본본 토에서 흘 
^들 어오는 이주민 들에게 분배되 었다. 

그 후 일본이 《산미 증식계 획>을 발표하 
고 그것을 악착 스럽게 추 진시켜 나간 것도 
기본 목적은 자기 나라에 조성된 식량 위기를 

타 개하는 한편 조선 농촌에 자본 수출을 대대 
적으로 하여 막대한 이윤을 짜내 자는테 있 

었다. 



3. 농민을 준비 시키던 나날에 



일제가 발표한 <C 조선 민사령 > 에는 <€ …소작 인은 불가항 력으로 말 미암아 수익 
에서 손실을 받았을 경우라 할 지라도 소 작료의 면제 또는 감액을 청구할 수 없다. > 
는 구절이 있다. 이것은 처지 개선을 위한 조션농 민들의 투쟁을 미연에 법률 적으로 
금지 시키는 포고 S 과 같은 것이 었다. 소작 인들은 아사 지경에 이르러 도입을 봉하 
고 임 = 전하게 처신 하라는 것 이다. 조선총 독부는 이처럼 농 민들에 대한 일본 인농장 
주와 지주 계급의 약탈을 처 음부터 제도 적으로 확고히 보 장하여 주 었다. 소 작농이 
전체 농민의 과 반수를 차 지하고 있던 조선 농촌의 실상을 고려 해볼때 이 《민사 
령》 의 구속을 받고 있던 우^ 나라 농 민들의 처지가 어느 지경 이었겠 는가를 가히 
침작할 수 있을 것 이다. 한 가 마니의 쌀 이라도 더 뽑아 내려는 일제와 지주 계급의 강 
도적인 착 취상은 실로 침 승들도 낯을 붉 힐만큼 포 악하고 람욕스 ^운 것이 었다. 
《등 척》 은 지방과 농장 ^ 위로 주재원 또는 관 5ᅵ 원들을 두고 그 밑에 농감 이라는 
것들을 배치하 여 소작 인들을 엄격히 감시통 제하게 하 였다. 소 작로를 체납 하거나 
영농에 《태 만》 하거나 농 장주를 반 대하는 기미가 조금 이라도 보이면 당장에 조작 
계약을 취 소하고 소 작지를 회수하 였다. ' ^ 

일본 인농장 주들은 사 설구류 소라는 것까지 만들 어놓고 농 장측에 맞서서 불평 
부^ 거나 생존 의권^ 를 요 구하는 소 작농들 1 




이 나 E ᅡ날 때마다 그들을 가 차없이 잡아넣 
었다. 나는 창 덕학교 시절에 나 까하라 농장의 
일본 인들이 전야 작업을 쏴죽이 겠다고 위협 
한다는 신문 기사를 91 고 너무도 분해서 잠 
을 이루지 못 한적이 있다. 
^ 일본제 국주의 자들은 조선농 민들의 ᅳ 
생산된 쌀을 해마다 700 만 -1000 만석씩 본 
토로 실어 갔다. 조선 사람들 에게는 그대신 
만주좁 쌀이나 대 두박을 가져다 먹이 었다. 기 
름이 철철 흐르는 S 쌀은 왜놈 들에게 다 빼 
9} 기 고썩은 좁쌀로 끼 니 룰 마련할 때 조선 , ■ 

사 람들의 심정일 에 x ᅥ했겠 는가. j 

총 독부의 비호를 받는 조 선인지 주들도 경쟁 적으로 농 민들의 등 접질을 벗기 였다. 
마 름들과 고 근ᅵ 대금업 자들도 그에 합세하 였다. 

일제가 감행한 반 등적인 농업 정책은 조선농 촌에서 계급 분화룰 촉 진시키 었다. 농 
§에 서 이 농현 상이 격 증되 고 화전 민 이 라고 J ^^Z^^ 

부르는 새로운 계층이 형성된 것은 계급분 ᅮ " ― 

화의 결과로 이 루어진 식민지 특유의 서글 픈ᄎ 
풍경이 었다. 고 향에서 더 살래야 살 수 없게 
된 농 민들은 깊은 산 중이나 무인 지경에 들 
어가 화전 농사를 지 었다. 그 S 게라도 하지 
않으면 입에 풀칠을 할 수가 없 었다. 그^ 나 
그 화전 농사도 안전한 것은 아니 었다. 총독 
부가 《산 팀보 호》， ^산 불방지 >의 구실밑 
에 《화전 민추방 운등》 을 벌 이었던 것 이다. 
나는 서간 도에서 활동할 때 화전 농사를 하 
다가 추방된 농 민들을 여러명 만 나보았 다. 
조선농 민들의 대 대적인 해외 유출은 필연적 

01 뱌 HI 



일 본으로 

가 져가기 위해 
항 구에쌓 아놓은 

수탈한 쌀 




북부지 방호ᅡ 전민의 생 활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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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제 국주의 자들은 조션사 람들을 해 외에로 몰 아내는 대신 과잉 인구의 격증과 
식량부 족으로 곤란을 겪고 있은 본 토에서 이주 민들을 대대 적으로 끌 어들이 었다. 
그들은 《산 미증식 계획》 제 1 기로 규정한 15 년간 에만도 400 만 명의 일본농 민들을 
조선에 끝어들 이려고 꾀하 였다. 원래 다나까 기 이쩌는 1925 년 9 월에 일본 힌정연 
구회를 내세워 《일 본인 1000 만 명 조 션이식 계획》 이라는 것을 발 표하게 한 적이 



^"있 었다. 그는 내각총 근ᅵ 대신이 된 다음 척 무성을 신 설하고 그 이식 계획의 실행에 착 = 
수하 였다. 1000 만 명의 과잉 인구가 조션에 그대 로흘러 든다면 이 나라는 어떻게 되 = 
겠는 가흐우 5ᅵ 민 족은일 본인의 사 태속에 파묻혀 숨도 변변히 쉬지 못할 것이 아닌 ^ 
가.^ $ ^ ^ ■ 

일제의 반등적 인^^ 정책은 우 근ᅵ 나라 농 촌에서 농 민들의 생활을 영락 시키고 = 
민 족적， 사 회적， 계 급^^ ^^격 화시키 었다. ^= 

농민 대중은 생 존권을 위해 궐기하 였다. ^= 
3.1 인민 봉기이 후부터 우 5ᅵ 나라 에서는 소작인 조합， 조작상 조회， 농 우회， 작인등 ■ 
S 등 농민 ^ 체들이 출 현하기 시작하 였다. 농 민들의 권익을 대 변하는 초기의 대표 = 

'^1：11 ildfb 소작인 ^이었 다. _ m\ —^- 

일제통 치하의 우^ 나라 농민운 등에서 주류를 이툰 것은 소 작쟁의 였다. 1920 년 
대의 조작 쟁의는 대체로 소 작권의 확보와 소작 로감하 문제를 비룻한 경제적 구^^ 
들고 S 행되군 하 였다. 이 쟁의를 주관한 것이 다름 아닌 소작인 조합이 었다. 농^ 
조합은 해방 전 우 근ᅵ 나라 농민운 등에서 가장 보편 적이고 주 도적인 조 직형태 였다. 
이 조직은 객관적 정세 발전의 요구에 따라 농민운 동앞에 생존을 위한 경제적 구호 
와 함께 정치적 요구를 반영한 구호도 등시에 제기하 였다. ^^^^^ 




우 끗ᅵ 나 라에서 전국적 성격을 띠 고 출현한 첫 대중 조직은 조 션노동 공제회 였다. 



= 노 등공제 회에는 농민부 또는 소작 인부를 설^ 하고 소작농 민들을 다수 망라시 a 으 
로^ 농민 운등발 전에서 적지 않은 역할을 하 였다. 스 ― 

^= 초기 농민운 등은적 지않은 우여곡 절을겪 었다. " " I 
' ᅳᅳ ■ 는 농 민들의 소작 쟁의가 점점 격췰 해지자 경찰을 동 원하여 총칼로 탄압 하고, 

ᄉ Z 선봉에 선 농민 운등의 션각 자들을 마구 체포하 였다. 한편 으로는 <€ 조선농 회^ 산하 
^^：^용 조 합들을 통하여 농 민들을 회 유하고 농민 세력을 분열시 키려고 악 탈하게 책 ^^들 

그피 초 기농민 운등이 우여 곡절을 겪게 된 것은 민족개 량주의 자들과 초기 공산 주의운 

동^ , 끼 친 부정획 gr^a 와도 많이 관련 된다. 그 당시 농민 운등을 조 직하고 지 ^= 

g 휘한태 반의지 도자들 은순수 한농민 이아니 었다. 그들 속에는 소부르 조아지 식인들 ^= 
" 과 민족개 량주의 자들이 적지 않 았다. 그것은 당시의 사회 역사적 조건 에서는 피할 ^= 

세 K 르 ， M ' ' ᅳ찌 | 

농민 운등의 지 도층에 들어간 민족개 량주의 자들은 순진한 농민 들에게 《무 처항 S 
운 동론》 을 주입하 였다. 그들은 소작 인들과 지 주들은 공연히 아옹다 옹하지 말고 ^= 
서로 이 해하더 의좋게 지 내라고 설교하 였다. 그 S 게만 하면 소작 인들과 지 주와의 

M ^쟁은 봄 눈 녹듯이 하루 아침에 해결 된다는 것이 었다. 

농민 운등의 지도 층에는 초기 공산주 의운등 자들도 적지 않게 들어가 있 었다. 농 
^ 민 운동이 앙양의 기세를 보이기 시 작하자 이 운동의 지 도부에 들어가 앉은 그들은 
^^농 민단 체들을 자파의 영 향밑에 두기 위한 파벌 싸움에 열을 올 렸다. 농민의 이익보 

s 다 자파 세력확 장에만 눈이 어두워 S 그들의 파벌싸 움으로 하여 농민 운등은 피해를 

- 많이 입 었다. 농민 e 체 호상 간에 흑은 한 Q 체 안에 심한 반목과 대 립이생 겨수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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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 민들은 적들의 반혁 명적인 폭력에 혁 명적인 폭 력으로 대답하 였다. 1920 년대 
말에 있은 용천불 이농장 농 민들의 대 중적인 진출과 ^ 천， 영흥 (금야 ) 지방 농 민들의 
대규 모적인 폭등은 그 대 표적인 실례로 된다. 용천 불이농 장에서 일어난 소 작쟁의 

는 용천 지구에 나 가있던 《E • r=> 계열의 새 세대청 년공산 주의자 들과의 연계밑 

에 진행된 대 중적인 폭력 투쟁이 었다. ^ 

국제적 색노동 조합과 그 산하 조직인 범태 평양노 등조합 비 서부가 1920 년 대말과 
1930 년대초 몇 차례에 걸^ 태평양 연안의 여^ 나라 들에서 적색 노조와 적 색농조 
를 조직할 13] ᅵ 대한 문제를 제기한 후 조 선에서 
는혁 명적인 노등 조합과 농민 조합을 내오기 위 
한 구 체적인 조 치들이 취하여 졌다. 

그 5 ᅵ하여 1930 년대 초부터 우 5ᅵ 나라 에서는 
적색 농조가 새로조 직되게 되 었으더 종래의 농 
조조 직들도 적색 농조로 개 편되게 되 었다. 《적 
색》 또는 《좌 익》 이라는 말은 개량 주의와 구 
분하기 위하여 쓴 표현이 었다. 그 당시 공산주 
의 운동권 에서는 어 디서나 《적 색》 이라는 표현 
이 범 람하고 있 었다. ᅮ . ― ， 

적색 농조의 압도적 다수는 북 부조선 일대에 집 
중 되어있 었다. 1920 년대 까지만 해도 우 5ᅵ 나라 
의 농민 ^ 체들의 파 발수는 남부에 있 었다. 소작 
쟁의도 북 부보다 남부에 더 많 았다. 그 것은호 
남 벌을끼 고있는 조선의 남부 지방에 북 부지방 

보다 농 호수가 «씬 많았던 사정과 관련 된다. 
\ 그러나 1930 년대에 들어 와서는 사정이 팥라 
졌다. 농민 운등의 주되는 전선은 남부 로부터 북 
부로 옮겨 졌다. 혁 명적인 농민 ^ 체의 수자도 북 
부에 더 많았고 격 렬성을 띤 농 민들의 투 쟁건수 
도 북부에 더 많 았다. 농민 운동의 중심이 남부 
조선으 로부터 북부조 선으로 옮 겨지게 된 근본 

원인은 백 두산이 조선 혁명의 책 원지로 되고 있 
었고 그 일대가 간도나 쏘련과 지 51 적으로 가까 
운 위치에 놓여 있었기 때문이 었다고 불수있 

다. — :: 1 
：적색 농조는 북부조 선일대 뿐 아니라 삼남지 

방을 중 심으로 하는 남부 조션일 대에도 조직되 었다. 중국 등북 지방과 북부국 경지대 
에서 조선공 산주의 자들에 의해 조직 전개된 항 일무장 투쟁은 적색 농조가 번성할 수 
있게 된 힘있는 요 인으로 되 었다. 사실 항 일무장 투쟁이 개시된 후 북부조 선에서 나 
온 농민조 직들은 다 국내인 민들이 우 근 ᅵ와 연계를 가지고 반일 투쟁을 벌이는 과정 
에 나온 것이지 자 연발생 적으로 나온 것이 아 니다. 당시 함 흥지반 법 원에서 작성한 

명천농 g 건 공판 록에: 올라 Si 는 ^i^gg 에는 i!gj^ 같은 구절이 있다. S 
《그 투쟁의 결과 연 길현의 사무실 소각， 일본 영사관 분서가 소각， 일본 군대와 

교전， 일본군 퇴각， 김일 성총지 휘하에 혁명 투쟁에 진출 합.》 
이것은 당시 북 부조선 일대의 농 조들이 항 일무장 투쟁의 영 향하에 활 등한테 대한 

e 적인 실례로 된다. 그러나 적색 농조가 주 관하는 농민운 동에는 좌경 기회주 의자들 

과 민족개 량주의 자들의 해독적 책 동으로 인한 간과할 수없는 부족 점들이 존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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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내 ᅵ」 , = w ' m m = 

― 좌경기 회주의 자들은 농조조 직들에 《적 색》 이라는 모자를 ^운다 음에는 울티" 
^를 높이 쌓고 관문 주의룰 실시하 였다. 그들은 소작 농들과 빈고농 이외의 모든 농 
민들은 다 적대계 급이나 등 요하는 계 층으로 규정 해놓고 농조의 울타 ^ 가 까이에 
일씬도 못하게 하 였다. 



애 국적인 중 농이나 반일 감정이 강한 지 

■ ^^=^ ― = 은엄 



피 





선전화 

《노농 대중은 ： 
단 결하여 1 ^에 
떨처나 서자》 




이 적색 농조의 대 문으로 들 어서는 것 
， _ 내지못 할일로 되어있 었다. 한등네 
에서 적색 농조가 먹는 우물이 다르고 비 농조주 
민들 이먹는 우물이 다른 마을도 있 었다고 하니 
그 시절의 관문 주의가 어느 정도였 는가는 누구 
나 쉽게 상상할 수 있으 근 ᅵ라고 생각 한다. 
적색 농조의 관문주 의는비 농조성 원들의 애국 
열에 찬물을 끼얹고 그들로 하여금 농조가 하는 
모든 일에 적의를 가지고 대하게 하 였으더 자식 
들 까지도 농 조편과 비농조 편으로 같 라지게 하 
였다. 적색 농조활 등에서 나타난 또 하나의 결합 
은 ^티" 도식》 일본새 였다. 적색 농조성 원들은 
무슨 일을 한 가지 해도 처신을 과 격하게 해야 
혁 명성이 있는 것으로 여기 었다. 에를 들어 농 
조 상층이 미신 타파를 하라고 하면 그들은 예배 
당 가 까이에 가서 돌 헹 이로 유 5ᅵ 창을 박 살내든 

가 지붕꼭 대기에 있는 십 자가룰 자 빠뜨^ 었다. 
그 끗 ᅵ 고 국 사당을 파괴 하고 거 기 에 놓인 음식 들 
을 마구 짓밟아 버^ 었다. 지어는 에배 당으로 

들락날 락하는 신 자들의 성 경책을 ^9} 아 가지 
고 그것을 만 사람들 앞에서 찢어버 e ᅵ기도 하였 
다. 조혼을 반대 하라고 하면 말을 타고 신부룰 
데근ᅵ^ 가는 신랑 행차를 습 격하여 말을 압수하 
가 신랑을 억 류하는 방 법으로 결 혼식을 파탄 시？！ 농조 조직도 있 었다. 이런 경우 
에 어린 신 랑들은 혼비백 산해서 집으로 도망 가든가 공포에 질려 엉엉 울 었다. 
ᄐ 농조조 직들이 민족해 방이나 계급해 방을위 해서는 실정에 부합되 는좋은 일을많 
이 하 면서도 부 분적인 활 동에서 처신을 거칠게 하였기 때문에 일부 사 람들은 농조 
가하는 일이면 덮어놓 고머리 를흔들 었다. : ^ 

적색 농조조 직들의 활 동에서 우 근ᅵ 가 최대의 약점 이라고 본 것은 자기 조직을 보 
호할 수 있는 전락 전술적 대책을 똑똑히 세우지 못한 것이 었다. 이런 테 로부터 적들 
의 탄압과 종파분 자들， 민족개 량주의 자들의 해독 작용을 막 아내지 못하 였다. 적지 
않은 농조 3 체들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조직을 노출 시키군 하 였다. 농조 우물이 다 
르고 비농조 우물이 다르면 조직 군중을 노 출시킬 수 있다고 생 각해야 할텐테 농조 
지도 자들은 그런 이치룰 무시하 였다. 적의 밀 정들은 집안에 울 방자를 를고 가만히 
앉아 서도 창 구명을 통해 농조우 물에서 물을 길어다 먹는집 이어떤 가정들 인가를 
잠깐 사이에 식 별해냁 수 있 었다. 

^ 어떤 농조조 직들은 오늘날 집 권당의 외꽉 ^ 체들이 하는 것처럼 회원 명부나 회비 
납부대 장까지 그 폰하게 갖추 어놓고 있 었는테 이것 도역시 조직을 노 출시킬 수 있 
는 근 원으로 되 었다. 아 지트를 한 번씩 습격할 때마다 적들은 회원 명부를 압 수해가 
군 하 였다. 그것도 한 꺼번에 200-300 명씩 무 테기로 잡아 갔다. 



r 드 



3. 농민을 준비 시키던 나날에 



이 몇 가지 실 례들은 농조딴 체들이 조직의 비 밀이나 안전을 위해서 엄격히 경계 
해야 할 점들 임에도 불 구하고 그것을 무 시하고 무 분별한 노 출증에 빠처 벌 거벗은 ■ 
상 태에서 적 들과의 대결을 해 왔다는 것을 의미 한다. 이 노 출증은 적 들에게 농조조 
직을 전면 적으로 파 고 ᅵ할 수 있느 가 능성을 주 었다. 즈 ᅳ 

농조조 직들은 농 민딴체 호 상간에 연대 성과통 일적인 보조를 취하기 위한 s-^xiL-^i 
계^^ 지 못하고 sa^n, ᅳ — f = 

이 모든 결 합들은 농조 조직에 대한 올바른 공산 주의적 지도가 보 장되지 못한 우 ^ 
^1 나라 농민 운등의 영도상 약점과 미 숙성으 로부터 오는 것이 었다. 농민 운등을 지 - 
도한 상층은 이 운등을 발전 시키기 위한 과 학적인 티" 산과 정확한 전락 전술을 가지 
고 있지 못하 였다. 

그^ 나 적 색농조 운등은 이러한 약점과 제한 성에도 불 구하고 우^ 나라 농 민운등 

발 전에서 무시할 수 없는 공힌을 하 였다. 견실한 농 조지도 자들과 농조에 망 라되었 ■ 

던 수많은 농민 대중은 자 기들의 검거선 풍에도 굴하지 않고 반일， 반지주 투 쟁을줄 

기차게 벌이 었다. = ^ ^^- ^= 

우 e ᅵ는농 조운등 과정에 발휘 된농민 대중의 이러 한용감 성과대 중성， 견인불 발^^ 
을매우 중시하 였다. 우^ 가 노동 계급과 합께 농민 대중을 전 민항쟁 역량의 기ᅳ 등으 ― 

：론본 것은 ^ p^Kjf v 일이었 됴 1 , ■ ^ ^ * , « ■ 

중일 전쟁의 개시는 우^ 에게 전 민항쟁 준비를 가 속화할 수 있는 가 능성을 주^ p 

다. 이 준비작 업에서 우 5 ᅵ 나라 인구의 80% 이상을 차 지하고 있는 농민 대중을 어떻 ᅳ" 
게 의식 화하고 조직화 하는가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지고 있었다 ^ 5 등계 ^= 
급과 함께 국내의 농민— 대중을 혁명 화하는 것은 항일 혁명수 행에서 우 근ᅵ 가 션참 으^^ 
를 어쥐고 나가야 할 중요한 생 명선이 었다. ― 

나는 농민을 전민 항쟁역 량으로 준 비시키 는테서 가장 효 과적인 방법의 하나가 국 £ 

내에 있는 기성농 민조직 ^조국 광복회 하부조 직으로 개 편하는 것 이라고 생각하 ^9 

였다. 그런테 적지 않은 군정간 부들은 국내의 기성조 직들에 이것은 좌경 이고^ a^^J 
은 우경 이라는 식의 감투를 씩 우면서 덮 어놓고 부정 적으로 대하 였다. 과거의 농조 
는 없었던 것으로 치고 새로운 농 조들을 조 직해야 하지 않 겠는가 하는 것이 그들의 ： J ᄄ 
견해 였다. 그 

과거의 농민딴 체나 농민 운등은 다 보잘 것 없는 것이고 재생시 키거나 재 편성할 = 
가치가 없다고 보는 것은 혀 무주의 였다. 그런 혀무 주의적 견해는 공 산주의 운등자 
체의 요 구와조 국광복 회창립 선언의 취지에 도맞지 않을 뿐더^ 기성의 농민 운등이 t ᅮ i 
쌓 아올린 토대와 성과를 스스로 췌버 ^ 는 것 으로서 농 민들을 묶어세 우는데 있어서 = 

^ 백해 무익한 것이 었다. 트 1 if - ¥ — 

「우 ^ 의 구상은 그것이 반일을 지 향하고 반제반 봉건을 지 향하는 것 이라면 ^ ' 

라든가 공로의 대소를 불 문하고 모든 기성조 직들을 반일민 족통일 전션의 기 ^아 히 
묶어세 우자는 것이 었다. 문제는 조국 광복회 10 대 강령과 창립 선언의 취지에 맞게 ^= 
해체 직전에 이른지 난날의 농조 직들을 어떻게 재조 직하고 재편성 하는가 하는테 있 
었다. 노 ᅳ ᅳ ― 1 

우 e ᅵ는 전 민항쟁 준비와 관련한 지 휘관모 임에서 국내의 모든 노조 ^ 체들과 농조 ~ 

Q: 체들을 조국 광복회 하부조 직으로 개편 하거나 그 영 향하에 들 13] ᅵ 대한 방침을 채택 

하 였다. 국내의 기 성운등 Q 체들을 조국 광복회 하부조 직으로 개편 하거나 그 영향하 
에 둔다는 것은 국 내혁명 운동에 대한 우^ 의 관점을 가지고 국내에 파견할 정치공 
작 원들을 션발하 였다. 

：당시 우^ 혁 명대오 안에는 김 영국， 안 퍽훈과 같 Sf^iw 농조 활동을 해본 동 
무들이 적지 않 았다. 우^ 가 가까이 끼고 있는 서간 도에도 지난날 국 내에서 독립운 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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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항 



동이나 농조 운등을 하던 사 람들이 많 았다. 국 내농민 운동에 대한 우 근ᅵ 의 지도는 여 
^ 같래의 선을 통하여 실현되 었다. ？：ᅳ^： 

농조 운등에 대한 우 5 ᅵ의 영도룰 보장하 는테서 중 추적인 역할을 할것은 우 5 ᅵ 주 
력부 대에서 선발된 정 치공작 원들과 서간도 지방의 조 국광복 회조직 들에서 육성된 
지 하조직 원들이 었다. 그들이 국 내농민 운등을 변혁하 는테서 쌓은 업적을 이 해하려 
면 합 경북도 남부 지방에 침투된 정 치공작 원들의 활등 내용만 보아도 충분할 것이 

다. = 

조국광 복회가 창립된 후 우 근ᅵ 는 조 정철， 유 경수， 최 경화， 조명식 등 파 악있는 정 

치공작 원들을 이 지구에 파견하 였다. 이런 사 람들이 국내에 들어가 농조 1] 심들을 
장악한 다음 그들 중에서 똑똑한 사 람들을 선 출하여 우 근ᅵ 에게도 보내고 각 지방의 
농 조조직 들에도 파견하 였다. 

성진 농조지 도자의 한 사람인 혀 성진도 이병선 이라는 농 조출신 정치공 작원의 소 
개로 우^ 의 인맥을 잡게 되 었다. 그는 나의 부름을 받고 서간도 에까지 찾아 왔다. 
중평광 산습격 사건의 후과로 비록 나를 만 나지는 못하 였으나 갑 산에서 박달을 통해 
국 내혁명 운등에 대한 우 근 ᅵ의 노선을 전팥 받는테 성공하 였다. 고향에 돌아간 혀성 
진은 1937 년 9 월에 열린 합 경북도 남부 3 개군 망명 자들의 모 임에서 국내혁 명운등 
에 대한 우 근 ᅵ의 방침을 전팥하 였다. 이 모임을 계기로 하여 통 일전션 전락을 포합한 
우 e ᅵ의 혁명노 선은합 경북도 일대에 널 근ᅵ 전파되 었다. 

정 치공작 원들은 국 내혁명 가들과 농조 열성자 들속에 깊이 들어가 전민 항쟁과 반 
일민 족통일 전선에 대한 우^ 의 사 상으로 그들을 무장 시키고 농조 조직을 조 국광복 
회 하부조 직으로 개편 하거나 그 영 향하에 두기 위한 조 직건설 사업을 위해 불면불 

%의 노 i 을 바치 ^다. ᅳ" ᅳ ᅳᅳ ^ ᅵ ' ^ 으 ~ 

조 선인민 혁명군 정 치공작 원들과 견실한 농 조지도 자들의 공등의 노력에 의하여 
국내의 농 민운동 에서는 중요한 변화가 일어 났다. 국내 농조조 직들의 등 향에서 주목 
할만한 것은 항일유 격대에 대한 열^ 한 등 경심이 었다. ^= 
들 tf|6 년 가을 명 천에서 진행된 부 녀친목 대회의 국 제국내 정세에 관한 보 고에서 
《•••19 도구 노 농쏘비 에트의 수립， 김 일성은 션 전대룰 무어 가지고 조션에 건너와 
서 션등 선전을 하고있 다. …동지 들이여 ，이 후부터 조선에 김 일성이 건너올 것은확 
실하 다.》 고 지적한 것이 라든가 그와 비슷한 시기에 그 지방 농조가 작성한 한 결의 
문에서 《장 백현! 쏘비 에트를 수 립합에 있어서 19 도구전 투결과 목재 3000 론 소 
각， 영팀 사무소 소각， 일본 영사관 소각， 주구 8 명 남치， 일본 군대와 교전， 일 본군대 
퇴각， 김일 성총지 휘하에 이상과 같은 투쟁이 혁명 적으로 진행되 었다. >고 밝힌 것 
이 라든가 길주 농조의 신문 ^붉은 추모》 가 10 월 혁명 기념특 집에서 ^김일 성부대 
― _ - '시겨 를적 극지원 하자! > 는구 호를실 은것등 

- 은경 제문제 룰주되 는쟁점 으로끌 고나가 

■ 던 지난 시기의 농민 운등에 비해 적 색농조 
시절의 농민 운등이 일마나 정치적 색^ 가 
짙고 비약 적으로 발 전하였 는가를 뚜렷이 보 
여주고 있다. 적색 농조를 비룻한 국내의 혁 
명조 직들이 인민혁 명군의 활등을 경이의 눈 
으로 바 라보게 된것은 국 내혁명 운등에 대 
한 우^ 의 영도를 보장하 는테서 유 근 ᅵ한 조 
건으 로되지 않 을수없 었다. 

우 쯔ᅵ 의 영도가 미치기 시작한 때 로부터 
국내의 농 민운등 에서는 획 기적인 노선상 변 




3. 농민을 준비 시키던 나날에 



화 가일어 났다. nr ：ᅳ끄 ― 

국내의 적색 농조조 직들은 우선 계 급투쟁 일면에 치 우치던 종래의 방 식에서 벗어 
나 주되는 공격의 화살을 일본 제국주 의자들 에게로 돌 근ᅵ 었다. 농조의 일부 문건들 
에서 《농조 XX 앞에 나서는 임무는 일본에 대한 군중의 불평 불망을 혁명적 적극 
성에로 인도 하여야 한다》 문구를 찾 아보게 되는것 은이런 실태의 반영 이라고 보 
아 야할것 이다. = 

국내의 견실한 농민운 등지도 자들은 농조 조직에 결 속시킬 대상의 폭도 전 에없이 
넓히고 있 었다. 어 떤지방 션각 자들의 간 담회의 내용을 기록한 문건을 보면 그 당시 
의 농민운 등지도 자들이 농조의 기층 조직에 빈 농만이 아니라 중농과 부농을 포합하 
는 각계 각층의 열성 자들을 망 라시킬 테 대한 요구를 제 기하고 그것 을실천 에옮겼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규율을 준수할 줄 알고 비밀을 고수할 줄 알더 투 쟁욕이 있는 
사 람들을 계층에 관 계없이 조직에 가입 시키라 는것이 농조직 건설의 일 반적인 요구 

로 된것은 조 국광복 회창립 선언과 10 대 강령의 취 지에도 부 합되는 것이 었다. 어떤 

적색 농조는 지어 자기 산하에 소시 민위원 회와학 생위원 회라는 것까지 내오 고거기 
에 잡 화상， 점원， 음 식점경 영자， 중개 상인， 상업자 본가， 자유노 등자와 보 통학교 학 

I 국내의 일부 농조조 직들은 반일 투쟁에 양 심적인 지주 들까지 인 입하는 적 극적인 
조치를 취하 였다. 어떤 농조조 직들은 도 로부설 공사를 반 대하는 투쟁을 지도 하면서 
지 주들을 션전 대에도 망 라시키 었다. 그 e ᅵ고 자위 e 을 비룻한 일제의 말단통 치기관 
들 과어용 0： 체들에 조직 원들을 침투 시켜그 조 직들을 점차 《적 화》 하는 방 법으로 
합법적 투쟁과 비 합법적 투쟁을 능 숙하게 결 합시키 었다. 그들이 발행한 한 소책자 
에서는 합법적 가 능성을 거 부하는 이론은 좌경 기회주 의적인 것 이라고 지적 하면서 
모든 합법적 가 능성을 충분히 그 ^고 능 숙하게 연 결시킬 것을 권 고하고 있다. 
I 적 지않은 농 조조직 들은 활동에 서 독자성 을 보 장하면 서 도 지 방호 상간에 일정한 
연계를 가지고 실정의 통보 로부터 시 작하여 투쟁 방법의 선택과 투쟁 목표의 실정에 
이르 기까지 모든 면에서 공등 보조를 취^ 다. 흐^ 
우 e ᅵ의 영 향하에 적색 농조운 등에서 일어난 이^ 한 변화는 기성의 농민조 직들을 

혁명 적으로 재편 성하는 13] ᅵ 유 근ᅵ 한 조건을 지어주 었다. ― 

우 끗ᅵ 의 정 치공작 원들은 국내등 지들과 손을 잡고 농조조 직들을 혁 명적으 로개편 
하는 사업에 적극 팥라붙 었다. 이 근 ᅵ하여 합경 북도와 합경 남도의 많은 지 역들에 어 
제 날의 농조조 직들을 바 탕으로 하는 조국광 복회조 직들이 수많이 생겨 났으더 신의 
주 지회를 비 룻하여 많은 조국 광복회 하부조 직들이 압록 강중류 지대의 농민 들속에 
까지 영 향력 을 확대 해 갔다. ^= 



만 아니라 우 근ᅵ 사 람들은 그때 평양， 



남포， 철원， 서울， 인천， 대구， 부산， 전주， 광 
주에 있는 조국 광복회 조직을 거 점으로 중부 
와 남부 조선의 농 민들속 에서도 각이한 명 
청을 가진 혁명 조직을 내 왔다. 

우^ 공작 원들과 국내등 지들은 농 민대중 
을 조직 적으로 결 속하는 일과 함께 그들을 
의식 화하는 사업에 모를 박고 조선인 민자체 
의 힘으로 조국 해방을 이 룩해야 한다는 자 

주 독립정 신으로 농 민들을 무장시 켰다. 
이와 관 련하여 당시 농민 조직출 판물들 

《조국 광복회 10 대 강령》 에 대한 해설문 




= 




대구의 시장 



제 18 장 중일 전쟁의 불길 속에서 




황수 원언제 공사장 _ 
로동청 년들과 대가 동흥진 
^"께 있는 ： 
이인모 




lUIJJIHn^ 실 었다. ᅭ ^=빠 " _ ^ ■ = 

이^ 한 교양 사업은 농 민들로 하여금 자기의 역사적 사 명감을 높 이도록 자 극하였 
다. 농민 9 체들은 농민 들속에 일제의 식민지 통치룰 반 대하는 반일 사상을 계속 주 
입하고 국 제국내 정세와 사회 발전의 합법 칙성， 조선 혁명의 전도， 조선 인민혁 명군의 
눈부신 투 쟁소식 등을 널 근ᅵ 선 전하여 농 민들로 하여금 필승의 신^ 을 지 니도록 하 



였다. — ： 

구 월산과 벽성 지구에 나간 우 근ᅵ 공작 원들은 국 내에서 활 등하던 민 퍽원을 벽성지 
f 구 농조를 혁명 적으로 개편하 였다. 민 퍽원은 이어 벽성지 

~ " ^^의 홱 심들과 같이 배를 타고 인천 지구에 나가 그곳 노조 

와 능 ^ 성 원들을 의식 화하는 사업을 정력 적으로 S 행하였 

5 = ^_ = 

김 정숙도 풍산 지구를 거^ 1937 년 7 월 중순에 Q: 천， 이 
원지 방으로 나 갔다. 그때 그는 풍산군 파발 5 ᅵ에서 이인모 
를 만나 적색 도서회 관계 자들을 핵 심으로 조 국광복 회조직 
을 확대할 테 대한 문제룰 놓고 진 지하게 토의하 였다. 

이인모 는조선 혁명군 국 내공작 소조가 파발 근ᅵ 내 중경찰 
관주 재소를 습 격하고 《오 빠시》 라는 별명 을가진 악질순 
사 부장을 처 ^ 하였을 때 그사건 을직접 목격한 증 견자의 
한 사람 이다. 이 사건의 영 향밑에 풍산 지방의 선각 자들은 
적색독 서회를 조 직하고 반일 투쟁을 시작하 였다. 이 인모도 

독 서회에 망 라되어 활등하 였다. 그는 1932 년과 1933 년 
차례에 걸처 약 1 년간의 감옥 생활을 하 였다. 
최근에 이인모 를직접 만나 알 아본테 의하면 그는 우 51 
와 연계를 지어 보려고 조선 인민혁 명군의 중요한 작 전구역 
인 이 도강에 두 번이나 다녀 갔다고 한다. 남만 부대의 소부 
격 하였을 때에는 거 기에도 다녀 올만큼 그의 참군 시도는 열 광적인 
것이 었다. 그런 적 극적인 노 력에도 불 구하고 조 직션을 찾지 못해 그가 우 5 ᅵ룰 만나 
지 못하고 돌아간 것은 아쉬운 일 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때 이 인모가 우 땋ᅵ 를 
만 나는테 성 공하였 더라면 그의 인생 행로가 완전히 팥 라졌을 것 이다. ᅳᅳ 
이 인모는 감 옥밥을 두 번 먹고 나서도 투쟁을 중 ^ 하지 않 았다. 그는 풍산 지구혁 
명 위원회 성원 으로서 파발 5ᅵ 분회와 황수원 언제노 등자돌 격대， 안산 후치령 생산유 
격대 등의 조직 들에서 정력 적으로 활등하 였다. 

김 정숙은 1938 년 9 월 하 순경에 또다시 풍 산에서 이 인모와 풍산지 구혁명 위원회 
에 망 라되어 있는 그의 동 료들을 만나 조직을 확대강 화하고 적구 에서의 활동을 영 
활하게 벌릴 테 대한 대 책들을 협의하 였다. 

이 인모는 김 정숙을 만난 후 조국 광복회 하부 조직을 늘이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 였다. 그의 활등 판도는 우 5ᅵ 가 국내공 산주의 운동에 대한 영도를 실현 하면서 필 
요한 대상의 하나로 점쩍고 9J 던 서울 콩그룹 에까지 확대되 었다. 이것은 이 인모의 
활 동에서 가장 이 채로운 점이 었다. 그는 주 병포와 합께 서울 콩 그룹에 우 ^의 조국 
광복회 노선을 전 달하고 서울의 운 등권에 우^ 의 영향을 침 투시키 었다. 

김삼 릉에게 우^ 의 노선 을직접 전 달한풍 산적색 독서회 시절의 이 인모의 상급인 
병포는 용 정에서 동흥중 학교에 다닐 때부터 반 일학생 운등에 참가한 사람이 었다. 
는 1937 년부터 서울의 어느 한 학교에 적을 두고 풍산에 자주 드나 들면서 우 5 ᅵ의 

영 향하에 있는 공 산주의 자들과 깊은 연계를 맺고 있 었다. 그러는 과정에 풍 산지방 
에 나가 활 등하던 김정 숙과도 선이 * 아 국내 혁명에 대한 우^ 의 노선과 전릭 = 전슬 




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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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비교적 정확히 터득할 수 있게 되 었다. 김 정숙은 주 병포와 함 77] ᅵ 서울을 중 심으로 
하는 중부 조선일 대에서 국내공 산주의 자들을 우 근 ᅵ의 반일 민족통 일전선 운등에 묶 
어 세 울 테 대 한 문제 룰 상 론하였 다 . ᅳ : 

이 인모의 회상에 의하면 그 당시 김 삼릉은 우^ 의 통일 전선노 ^ 
선을 전달받 고매우 기뻐하 였다고 한다. ^ 

주 병포와 이 인모는 서울 지구의 금속， 방직， 섬유， 인쇄， 염색， 
피복 등여^ 부문의 노등자 들속에 깊이 들어가 노등 계급의 선 S 
분 자들로 노조 조직을 꾸^ 고전 민항쟁 준비를 위한 기를을 마련하 
는 한편 국내 혁명조 직들에 대한 우 근 ᅵ의 영도를 실 현하기 위하여 
꾸준히 노력하 였다. 

이 인모는 국 내혁명 운등을 위 해서도 많은 일을 하 였지만 일본땅 
에 조국 광복회 조직을 늘이는 사업을 위 해서도 적지 않은 공적을 

쌓 았다. 1940 년 여름에 그는 주 병포의 지령에 따라 《조국 광복회 
10 대 강령》 을 가지고 일본 도교에 건너가 풍산 출신의 고 학생들 
로 조직된 풍우 등경고 학생친 목회를 혁명 적으로 개편하 였다. J_ 

보는 바와 같이 이 인모는 하 늘에서 뚝 떨어진 사람이 아니 었다. 
그를 세계 적으로 이름난 신^ 과 의지의 화 신으로 만 들어준 것은 조국광 복회^ 
었고그 조직의 씨햇 "을 삼천^ 방방 곡곡에 뿌^ 기 위해 천신 만고를 다한 백두산 

^^rl 이 o^m _ ᅳᅵ 



풍 산에서 사업 일정을 마친 김 정숙은 동해안 e 천 지구로 향하 였다. e 천 지방의 
선 각자들 가 운테서 우 51 가 특별히 점을 쩍 어두고 있던 인물은 지난날 신 간회에 관 

계 하였던 e 천 농조의 지도 성원의 한 사람인 이 주연이 었다. 그는 1930 년의 ^ 천농 
민폭 등에도 관여한 사람이 었다. := = 

김 정 숙은 그 지 방 조국 광복회 의 안내 
를 받아 먼저 이 주연을 만 났다. 9 천농 
민 폭등사 건으로 7 년간의 옥고를 치른 이 ■ 
주연은 그 당시 산에 있는 절 간에서 병 
치료를 하고 있 었다. 

김 정숙은 감 옥에서 고생을 하고 병까 

지 만난 이 주연을 따뜻이 위 로해준 다음 

그에게 우 5 ᅵ가 내놓은 반 일민족 통일전 

선 노선과 전민항 쟁역량 준비를 다그칠 데 

대하여 이야 기해주 었다. 
： 이주연 은 자기가 지난날 무슨 운등을 

한 다면서 밤낮 뛰어 다 녔지만 지금에 와 
서 돌이 켜 보면 나침 반이 깨 진 닭은 배 에 
앉아 날 바다를 향 방없이 떠다닌 것 같아 
혀 무하기 그지없 었는테 이제는 새 배를 
탄 심정 이라고 하면서 혁명에 충실할 것 
을 S 약하 였다. 

이주 연과의 사업을 마친 다음 김정숙 
은 이원의 차호 앞바다 기 슭에서 이용을 
만 났다. 이 용이란 히ᅵ이 그밀사 사건의 ― 
인공인 애 국열사 이준의 아들 이다. 
는 북청 농조사 건으로 체포되 었다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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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나온 후 반 일회를 조직지 도하고 있 었다. 

이준이 해이 그에서 분사한 후 이용은 《너의 몸은 반드시 나라를 위해 바처야 한 
다. >는 아 버지의 유언을 받들고 한등안 독립군 운등에 투신하 였다. 그러나 인차 그 
운등에 대한 흥미를 잃게 되 었다. 독립 군운등 이라는 것이 간판은 요란 하지만 똑똑 
한 영도를 받지 못하는 이상 대사를 이룰 수 없다는 것을 깨 팥았던 것 이다. 

이용은 한때 공산 주의운 등에도 적지 않게 관여하 였다. 그 S 지만 물우에 뜬 기름 
방 울처럼 대중과 유^ 된 파 벌들이 제 안속만 채 우면서 싸 움질로 세월을 보내고 있 

는 것을 보고는 머^ 를 흔들 었다. 그가 그 후에 깊숙이 관 여했던 
농 조등네 역시 다 툼질이 심하 였다. 맑스의 본을 따서 장발을 한 행 
세 식운등 자들이 농조의 상좌에 를 고앉아 농민 들에게 합부로 이래 
라처 래라 하고 있 었다. 

이용은 그런 꼴을 보다 못해 어느날 상좌의 장발 쟁이를 도> 죄하 
였다. 그^ 자 상 대방은 당신이 왜 이 5 ᅵ 오만 한가. 이준의 아들이 
돼서 그 런가， 만^ 밖에 나가 피를 뿌^ 더 호소나 한다고 누가 독립 
을 가처 다준 다던가 하고 그에게 면박을 주 었다. 

이용은 가슴을 치더 통곡하 였다. 자기가 모욕 당하는 것은 참을 
수 있 었지만 아 버지의 애 국혼이 모욕을 당하고 있다고 생 각하니 
가슴이 쓰 근 ᅵ고 원통하 였다. 그 아픔은 여^ 해가 지 나도록 가서지 

지 않 았다. ：― 11 느그 드 1 ^ ᅮ ^= 

이용이 독립군 운등， 초기 공 산주의 운등， 농 조운동 에까지 참여 
해보고 얻은 결론은 아무 5ᅵ 힘있는 대중도 영 도자를 못 만다면 용 을쓸수 없다는 
것이 었다. ^ 

이용은 등 지들을 조직에 묶어 세우는 한편 백두 산으로 땋는 선을 찾기 위해 무진 
애를 썼다. 김 정숙은 후치령 이남일 대에서 농민 대중을 묶 어세워 전 민항쟁 역량을 준 
비할 테 대한 우 e ᅵ의 구상을 이 용에게 전팥하 였다. ' ^= 
^1 은 우 e ᅵ의 뜻을 받들고 조 국광복 성업에 한 몸 바칠 굳은 각오를 다지 였다. 그 
는 김 정숙과 작별할 때 우 e ᅵ가 있어 조선의 명맥이 살아 있다고 하면서 우 e ᅵ를 가르 
켜 조 션국의 《정 통령》 이 라고불 렀다고 한다. 
i 언 제인가 나는 북 부조선 일대의 혁 명조직 들에서 교양 자료로 쓴 ^금란 지계전 > 
을 본적이 있 었다. 출처를 알 아보니 북청사 람들이 만든 것이 었다. 북청군 청흥^ 에 
는 소 나무가 많은 송전이 있다. 그곳은 경치가 좋고 조 용하여 에 로부터 지방 유지들 
이 놀 이터로 삼고 이따금 보여 풍월 짓기를 하 였다. 

반일 의식이 높은 북청 지방의 홱 심들을 경찰의 눈을 피하기 위해 유지들 을앞에 
내 세우고 《금 란계》 를 무 었다. 금란 계라는 말은 합심을 하면 그 날카 로움이 쇠같 
고 향 긋합이 란초와 같다는 의미로 친 구간의 두터운 정의를 이르는 말 이다. 가까운 
친구 들끼^ 무은 계라는 뜻으로 해석 된다. ^그— 

북청의 핵 심들은 대체로 ^금 란계: >성 원들이 었다. ^금란 계>성 원들은 유지들 
을 앞 세우고 자주 송전에 모여 글짓기 놀이룰 하는 체 하면서 정신 수양을 하 였다. 그 
^던 중에 계 성원들 가 운테서 제일 견문이 넓고 박 식하여 많은 사람들 로부터 학자 
라고 존 경받는 좌상 회원이 ^금란 지계전 >을 쓰게 되 었다. 그 글에 바 
^>ok^s^ ᅳ쓴 ■ 이 이 ^ i» ― " * 



^이 용은그 해 9 월에 북 청지구 당 소조를 내오고 그 책 임자가 되 었다. 초기 당소조 
성 원들은 차호 반일회 1] 심들이 었다. 그는 당 소조를 움직여 차호반 일회와 부근의 
농조， 노 조들을 조국 광복회 두 근ᅵ 에 묶어세 우면서 후치령 이남의 동해안 일대를 중심 
으로 전 민항쟁 세력을 꾸려나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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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 두산과 션이 땋은 다음 이 주연의 생활 에서도 큰 변화가 일어 났다. 

새로운 투쟁 과업을 받은 그는 집에 들어 가기로 안해와 약속한 날에 집 으로가 아 
니라 투쟁의 길을 떠 났다. 7 년 세월을 하루와 같이 남편의 옥바 라지만 해온 착실한 
안해를 두고 고향을 떠나는 그의 마음속 에서는 또다시 애릇한 연민 의정이 끓어올 
랐다. 그^ 나 이 주연은 사 사로운 감정을 억 누르고 절간에 찾아온 안해와 결연히 이 
별하 였다. 



그는 절간을 떠난 후 해방이 될 때까지 8 년등안 오붓한 가 정생활 이라는 것을 모 



흘 몸으로 적들의 눈을 피해 부단히 자 5ᅵ 를 옮 겨가더 이르는 
곳마 다에서 등지들 과합께 노 등자들 과농민 들에게 반일투 쟁정신 
을 심 어주기 위하여 지혜와 정열을 다 바 쳤다. 

이 주연과 이용은 백 두산을 바 라보머 싸우던 때처럼 해방 후에 
도변 심없이 일 을잘하 였다. 

《조국 광복회 10 대 강령》 의 기발을 들고 통 일전선 운등과 전민 
항쟁 준비를 위해 분 투하던 국 내농조 조직의 조 직자들 가 운테는 이 
원섭 이라는 사람도 있 었다. 그는 농조를 조국 광복회 하부조 직으로 
개편한 길주 지구반 일지하 조직의 책임자 였다. 1932 년에 왕청에 
서 등 지들과 같이 갓 창건된 항일유 격대의 무장을 해 결하기 위해 
대감 자공안 국습격 전투에 참가한 것 이있는 이원섭 은그후 조직 
의 위 임으로 국내에 나와 지하 공작을 줄곧 하 였다. 그가 지 도하는 
조직성 원들은 혁 명군을 지 원하는 일 이라면 물불을 가^ 지 않았 




이주연 



다. 그는 길주 펄프공 장에서 S 종이를 뽑아 백두 산으로 계속 보내주 었다. 당시 동해 
안 일대의 농조 조직들 에서는 혁 명군에 보내는 각종 필수 품들을 신파， 혜 산까지 자 
등차로 뻐 5J 이 실어 다^^ 다. 

'： 농조 활동가 들은농 민대중 속에서 우^ 의 무장 투쟁에 호 응하여 전민 항쟁에 떨처 
나설 것을 호 소하는 선 t3d 등 활등도 활발히 벌이 었다. ~~ 
장평 농조성 원들은 감옥에 잡혀 가서도 우^ 의 투쟁에 대한 선전 활동을 많이 하였 
으 더명천 일대의 농 조활등 가들도 그들에 못 그 ^： 1 '== 

지 않게 우^ 를 선 전하고 반일 투쟁을 호 I 
하 였다. 

전민 항쟁을 준 비하던 나날에 국 내에서 우 
3 의 노선을 받들고 희생 적으로 싸운 애국 

열 사들은 천이나 만 으로도 다 해아릴 수가 
없다. 그 수많은 유명 무명의 혁명 가들은 우 

el 공작 원들과 함 7게 전 국도처 에서 조 국광복 i_ ^ ^ ===== ^^ s= 

회 산하에 수십 수백 만의 농민대 중을결 속시 ᅮ —— ᅳ ᅳ —ᅩ ^^^9 

키 었다. ᅭᅳ— ^ - ― - ― - 

농조조 직들이 혁명 적으로 개편된 후부터 우 5 ᅵ 나라 농민 운등은 항 일무장 투쟁과 
밀착되 었다. 이것은 농민 운등의 발전을 가 속화할 수 있는 유^ 한 조 건으로 되 었다. 
전국의 농민단 체들은 《조국 광복회 10 대 강령》 을 관 철하기 위한 투쟁을 통하여 반 
일민 족통일 전선을 강 화하고 전 민항쟁 준비를 다 그치는 13] ᅵ 큰 기여를 하 였다. 그 과 
정에 국내 혁명은 수많은 농 조활등 가들과 애 국적인 농조 원들을 잃 었다. 

농민 운등은 노등 운등과 합께 항 일무장 투쟁을 주 축으로 하는 우 근ᅵ 나라 반 일민족 
해 방투쟁 사에서 뚜렷한 자기의 몫을 차 지하고 있다. 우^ 는 총칼이 난 무하는 일제 
의 파 쑈적인 학정 밑에서 민족자 주권의 부활과 농민의 계급적 해방을 위해 생명까 
지 바^ 가더 싸워온 혁명선 배들을 9J 지 말아야 한다. 




후치 령비밀 근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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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독 립여단 시절의 SI 춘국 




중일 전쟁이 일 어나던 1937 년 여름에 조 선인민 혁명군 
력부대 는주로 장백， 임강 지 구에서 활등 하면서 북만에 
, 서떠난 독립여 ^ 이 오기를 기다^ 고 있 었다. ' ' 
~ 그 독립여 도> 은 유격 대 초창기 부터 우^ 와 생 사, 
을 같 이해온 등 무들을 골 간으로 하여 편성된 부대였 
다. 

1935 년 봄에 있은 요영 구회의 결정에 따라 등만 
지방에 있던 인민혁 명군의 각 부 대들이 남 북만의 
^ 넓은 지역에 진 출하여 중국 인부대 들과의 협 등작전 
을 활발히 벌인 사실은 이미 서술한 바 이다. 우^ 도 
북 만에서 5 군부 대와의 연합 작전을 하 였다. 그 과정 
에 우^ 는 왕청 연대와 훈춘 연대의 일부 성 원들을 김 
책， 최 용건이 활 등하고 9J 는 삼강 지구로 파견하 였다. 
북만의 전 우들을 찾아 먼길 을가는 과정에 그들의 역 
량은 증 강되어 대 부대로 장 성하게 되 었다. 1937 년 봄에 
독립여 도> 은 서 간도로 나오게 되 었다. 그 독립여 ^ 의 당 위원회 

ᅳ ximm 1 연대 정치 위원이 바로 ^i， 했다. 독립여 e 의 조 ^ 

사 람들은 북만의 중 국인부 대들과 중국인 민들을 성심 성의로 도와주 었다. 최 춘국은 
워낙 왕 청에서 싸울 때에도 중 국인민 들이나 반 일부대 들과의 사업을 잘하여 그들한 

테서 : 2f 별 한사랑 과존경 을받았 었다. - ᅵ '- - S 



서 상회의 후 나는 북 만땅에 외따로 떨궈 두었던 부대성 원들을 서 간도로 불 렀다. 

하지만 기다 e ᅵ고 기다 3 던 독립여 Q: 은 보천보 전투도 끝나고 7. 7 사변도 퍽 지나 



서 야임강 지구에 당도하 였다. 



^그 들의 외모를 보고 우 근ᅵ 는모두 놀 랐다. 누구 라없이 군복은 찢어처 너펄거 ^었 
고 지 하족은 B 고 터처서 천으로 발을 감싸고 노 끈이나 새끼오 5 ᅵ로 등여매 였다. = 
§ 나는 최 춘국의 해진 군복 장들을 어 루만지 면 ； j^^^^a 오 늘까지 등무는 늘 
든 과업을 받 아안고 고생을 많이 한다고 위로하 였다. ᅩ ~ 

최 춘국은 도착도 늦게 한 테다가 오는 도중에 최인 준중대 장이나 박릉산 소대장 같 



은 끝끌한 전 우들을 적지 않게 잃어서 면목이 없 다면서 눈물을 뚝뚝 떨구 었다. 』 
북 만땅을 떠난 것이 5 월초순 이라니 원정 행군이 여^ 팥 걸린 셈이 었다. 그들이 
출발 했다는 의란 땅에서 압 록강연 안까지 만^ 나 되 었다. 그 머나먼 험로를 오느라 
니 그 과정에 무슨 일인들 없었겠 는가. 프 ^£ 

임 춘추는 17 살 적부터 보 물처럼 건사해 가지고 다니던 침통을 잃어버 렸다고 몹시 
분해하 였다. 그 침통 속에는 수많은 사 람들을 치 료하는 과정에 B 고 또 B 아서 혀 끗1 
가잘 룩해진 값진금 침도두 대나들 어있었 다고하 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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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어려운 행군 이었습 니다. 여기에 와서 천 막들을 주런이 친 것을 보니 별천 

지 에온것 같습니 다.》 

임 춘추는 천 막에서 자 본지가 언제 였던지 이제는 기억이 삭막할 정 도라고 하였 
다. r 

나는 곧 후방 부관을 불러 그들이 충분히 휴식할 수 있도록 천 막들을 내주고 전체 

성원 들에게 새 군복을 같아 입히게 하 였다. 그^ 나 최 춘국을 비룻한 지휘 관들은 처 
벽 식사를 하기가 바쁘게 다시 나를 찾아 왔다. 한참 쭉 자면서 노독을 풀라고 하였으 

나 오래 간만에 사령 관곁에 왔는테 누운들 잠이 오겠 는가고 하면서 중 일전쟁 소식부 
터 물 었다. 여러 팥등안 유혈 행군을 해온 그들은 중일 전쟁이 일어난 줄도 
g 르고 있다가 퍽 후에야 비로소 알게 되 었다는 것 이다. ^ 
나 는그들 에게정 세를설 명해주 었다. = ^ ^ 

•••3.18 사변은 일본이 만주를 강 점하는 것으로 끝 났지만 7. 7 사변 
은 그 S 게 되지 않을 것 이다. 지금 중국 인민은 일제침 락군과 맞서 
거 국적인 항전을 벌이고 있 다. 장 개석도 더는 항일을 회피할 수 없 

게 되 었다. 중국공 산당의 주 등적인 발기로 국민 당과의 항 일민족 
통일 전선이 결성되 었다. 그에 따라 서북 지방의 흥군 주력은 주퍽을 
총사 령으로 하 여 국민 혁명군 8 로 군으로 개편되 었다. 흥군과 국민 ， 
당 군대가 합 동하여 장 기전을 벌이면 국력과 병력이 제한되 어있는 
일본은 견디 어내기 어려울 것 이다. =^ ： ' = 

지금 일 본군은 위세룰 떨치더 파죽 지세로 나가고 있지만 그들의 일장 

기에는 벌 써부터 별망의 흥조가 비끼고 있다. 픈 I ᅳᅳ r 그 _ 

중일 전쟁에 대 처하여 우^ 는 이미 여^ 차례에 걸처 회의도 하였고 해당한 결정 
도 채택하 였다. 회의 방침에 따라 적의 배 후에서 a 럴한 교란 작전을 벌이더 국내혁 
명 역량을 더욱 확 대강화 하면서 전 민항쟁 준비를 갖추는 것이 우 e ᅵ의 과업 이다. 적 
배후 교란작 전에서 우 5 ᅵ가 활 등하게 된 기 본전락 지대는 압록 강연안 일대와 남만지 
구 이다. 중일 전쟁의 기본 전선이 북지 전션인 것만큼 일 본군이 그곳에 군수 물자를 
조팥 하자면 압 록강연 안에서 활 등하고 있는 것 이다. 등 무들도 앞으로 압록강 연안이 

나 남만지 구에서 활동하 a^fcs 이 다.… ᅮ l ' — ^ 

그들은 보천보 전투와 간삼봉 전투에 참 가하지 못한 것을 몹시 아쉽게 여기 었다. 
최 춘국은 북만에 가있는 동안 항일 연군부 대들에 소 속되어 있는 조션사 람들을 많 
이 만나보 았는테 그들 모두가 백 두산을 몹시 그 51 워하 더라고 하 였다. 그는 의란현 

성 전투때 최 용건도 만나 보 았다고 하면서 그 정경을 상 세하게 설명하 였다. r ᅳ 
최 용건은 그때 최 춘국을 붙안고 등무가 김사 S 이 있는 곳에서 왔 다지， 반 갑소， 
김 사령을 만난 것만 같소， 김 사령이 나와 김책을 만 나려고 북 만까지 왔다가 뜻을 이 
루지 못하고 백두 산으로 나 갔다는 소식을 들으니 나도 섭 섭하오 하면서 눈물을 머 

금혀― g>^^ 었다. - — ^ y ᅳ = 

해방 후 최 용건도 의란 현성전 투때에 최 춘국을 만나던 이 야기를 자주 하 였다. 그 

전투는 최용건 이네룰 비 룻하여 여^ 북만부 대들과 등만의 부 대들이 공 등으로 S 행 
한 큰 전투 였다. 북만땅 여기처 기에서 활 동하던 부 대들이 20051， 30051 밖에서 말 
들을 도ᅡ고 와서는 밤 사이에 적을 치고 날 밝기 전에 번 개같이 철수하 였다. 밤을 겁 
내는 적들은 병영 주변과 토성 곳곳에 전등을 환하게 켜놓고 있 었다. 최 춘국이 속한 
부 대전투 원들이 총 한 방에 전등알 한 개씩 모조^ 꺼버 렸는데 그 때마다 일 어나는 
총성과 섬광에 적들은 혼비백 산하여 응전할 생각도 못하 더라는 것이 었다. 

그 후 새로 조직된 독립여 ^ 은 서간도 쪽으로 나 오라는 우 e ᅵ의 지시를 받게 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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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 지시가 여 간큰 충격을 주지 않았 다고 한다. 서간도 쪽으로 나오게 된 독립여 
도> 동 무들이 너무기 뼈 종일 밥을 먹지 않았 다면 강건， 박길 송처럼 북만에 그냥 남아 
있게 된 등 무들은 또한 너무 낙 심하여 밥을 먹지 않 았다는 것 이다. 
독립여 도> 의 남하 행군은 우여 곡절로 가득차 있 었다. 

최 춘국은 지시를 받은 그날로 여러 곳에 흩어처 있는 각 부 대들에 연락을 죄운 다 
음 자기가 데 근ᅵ 고 있던 대원 들에게 위만군 경 찰복을 입혀 가지고 대 담하게 벌판에 

나가 대로 행군을 하 였다. 여러 전 투에서 된매를 맞은 적들이 유격 
대를 《토벌 >하 겠다고 산속을 뒤지고 있을 때였 으므로 벌판은 

S 비여 있을 것 이라는 타산을 했기 때문이 었다. 일행은 대 로행군 

의 퍽으로 e 한번의 전투도 하지 않고 한 주 일만에 등경성 부근까 
지 가 * 을수있 었다. ᅮ 트 

행군의 첫 시작은 순탄하 였으나 그 후여^ 부대가 합 처지고 여 
e 장방 진성이 행군 대오를 지 휘하게 되면 서부터 혼란이 일 어나기 

시작하 였다. 도ᅳ ^^ᅳ 

임 춘추， 지 병학， 김 흥파， 김 릉근을 비룻한 여^ 행군참 가자들 
의 이 야기를 들 어보니 여 e 장인 방 s 성과 여 e 당 서기인 최 춘국이 
용 병전슬 상에서 근본 적으로 상 치되는 견해를 가지고 있은 것이 
문 제거^ 었다. L — ― 
등 경성을 지나 서부터 행군 대오가 적의 대 부대와 자주 조우하 

게 되자 최 춘국은 교전을 피하고 희생을 펄기 위해 여 Q: 을 소 부대로 분 산시켜 제가 
끔 행 군하게 하자고 주장하 였다. 그것은 유 격전의 요구에 맞는 정당한 주장이 었다. 
그런테 방 진성은 대오룰 분산 시키면 다시 수 습하기 어 렵다. 분 산되면 여 ^ 의 전투 
력이 약화 된다， 여 Q 은 함께 있어야 여 단이지 흩 어지면 여단이 아 니라고 하면서 그 
의 제기를 둑살 해버^ 고 한사 S 대부대 행군을 고집하 였다는 것 이다. = 
그러 다나니 적들과 자주 맞 다들게 되고 희생 자수도 늘어나 부대의 활등은 이모 

P 처모로 제약을 받게 되 었다. 그런테 그처럼 험한 고생에 시달^ 면서도 모든 대원 # 
이 조국 진출의 날만은 한 사 람처럼 절 절하게 고대하 였다. 중 상당한 한어린 대원은 
최 춘국의 무 릎에서 숨을 거 두면서 자기를 꼭 조 선땅에 내다 묻어 달라고 유언을 남 

그 기 었다고 한다. 당시의 정황 에서는 도처히 실행할 수 없는 유언이 었다. 

P ᅳ 최 춘국은 그의 시신을 화 장하고 날 e 재 한중을 종이에 싸서 사 무장의 배 냥속에 
수하게 하 였다. 그 한중의 유골 재라도 조 국땅에 내 다묻어 주려는 것이었 % — 

그는 전 우들의 희생을 펄기 위해 풀 발에서 풀을 뜯 어먹고 있는 100 여 필의 군마 

zr 들을 감 쪽같이 끌어 다가 티"고 가자고 제 기 하 org:: =q ：― ±_ ᅮ드 

…우^ 는 이미 적 들에게 노출되 었다. 같라 져서 행군 했어야 자취를 감출 수 있었 
, 겠는데 혀 락하지 않은 탓으로 우 화를 면할^ 게 되었고 결국 술한 
전우 들까지 잃게 되 었다. 지 금처럼 행동 해서는 더 큰 피해룰 당하게 된다. 적들이 
7 우 e ᅵ를 포 위하지 못하게 신속히 빠처야 한다. 놈들이 우 5 ᅵ를 추 격하는 것이 아니라 
우 g 에게 끌 어오게 만 들어야 한다. 기마 행군을 하게 되면 우 ^ 는 주등에 서서 놈들 
을 마 음대로 끌고 다 니다가 족 처버쾰 수 있다. 지 금처럼 계속 피동에 빠져 혀 우적거 
51 다가는 부대가 전 멀되고 만다. ••• - 
방 진성은 그 제의도 거절 해버^ 었다. 기마 행군은 자살행 위라는 것이 었다. 아무 

설복을 해도 요지 부등이 었다. 최 춘국의 제안은 결국 여 e 당 위원회 에까지 상정 

되 었다. £ 

당위 원회의 모든 성 원들은 최 춘국의 전슬적 방안을 지지하 였다. 노획한 100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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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의 군마에 부상 병들과 혀약 자들을 태우고 부대는 남하 행군을 계속하 였다. 말을 
타지 않은 사 람들은 군마에 침을 얹고 맨 몸으로 걸 었다. 그런 즉 행군 속도가 1: 라지 

지않을 수없었 다. ^ - ᅳ / ᅳ ᅳ 즈 ᅳ 7 드ᅳ: ᅳ 
추 격하던 적들은 최 춘국의 에 견대로 까 마득히 떨어져 끌 려오는 처지에 놓이게 
되 었다. 여9 은 관지 부근에 와서 뒤 따르던 적들을 소 탕해버 렸다. 그 후 군 마들은 각 
터서 식 량으로 썼다 L ^^^^^^^^^^^^^^^^^^^g 
부대는 기마 행군의 퍽으로 한등안 돌릴 수 있 었으나 돈 화-할 바령간 철도 연선에 
이르^ 또다시 난관에 봉착하 였다. 철도 연션이 온통 적 군으로 뒤덮여 있었던 것이 

다. ： ᅳ 

여 e 장은 뒤로 물^ 서는 수밖에 다른 도^ 가 없다고 하면서 퇴각을 주장하 였다. 

최 춘국은 압 록강을 향하여 한 걸음 이라도 앞으로 나 가야지 뒤로 물^ 서서야 되 
겠 는가， 퇴 로에서 적을 만나면 더욱 위험 하다， 놈들은 분명 우^ 의 뒤로 증원 부대를 
파했을 것 이라고 하면서 그 의견을 반대하 였다. 그러자 여9 장은 이런 정 황에서 어 
떻게 전 진하느 나고 하면서 성을 벌컥 냈다. ^ ^ 

그들이 논쟁을 한창 하고 있을 때 근처의 도 로로는 위 만군의 한 개 부대가 행군해 
가고 있 었다. 최 춘국은 그 행군종 대들을 보자 위 만군의 뒤를 따 라가는 것이 상책이 
라고 하 였다. ― ― 
1 여 e 장은 대등 눈이 등그래 처서 적을 따라 가다니 그건 무슨 소 린가고 하 였다. 

…저 위만군 놈들은 지금 포를 끌어가 느라고 주변을 살필 경황이 없다. 설사 뒤따 
르는 우 e ᅵ를 본다 해도제 편인줄 알지 대낮에 유격 대가버 5J 이 자 기들을 따라오 5ᅵ 
라고는 상 상하지 못할 것 이다. 그^ 니 적의 뒤룰 따라 가다가 철 도연선 지대를 통과 
한 다음슬 그머니 산속으 로들어 가자… ^ ^ ^= M 
， 여 3 장은 그 주 장만은 반 대하지 못하 였^. = ^ 
최 춘국의 제안을 따튼 퍽에 여도> 은 철길 계션을 별 고없이 통과할 수 있 었다. 하지 
만적 의대소 《토벌 > 부대 들과의 조우와 교전은 그 후에도 계속되 었다. 표 하부근 

에서는 500 여명의 적들과 맞 다들어 연 이를 간이나 혈전을 벌 이기도 하 였다. 그 전 
투에서 되지 않은 대 원들이 유 골재를 건사한 사 무장의 배냥도 거기서 잃어 버렸다 

^^하 . 

[ 최 춘국은 시시각 각으로 조 여드는 적들의 포위 속에서 여 ^ 을 구 원해냁 수 있는 
유일한 출로는 소부대 분산행 군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금 강력히 주장하 였다. 그^ 
나 여 ^ 장 방 S 성은 이 번에도 그 S 게 하면 한두 개 중대는 살 아날지 모르나 여 ^ 은 
전열 된다. 처만 살 겠다고 이 흩어처 달 아나자 는가. 살려면 다같이 살고 죽으려 

면 u^sm^im 한다고 우기었 1^^"-：^^ ^S^^H 
여 e 당위 원회는 다시금 두 사람의 주장을 진 지하게 토의하 였다. 코 
여 e 장의 우유부 e 한 행동에 분노한 최 춘국은 주 먹으로 가슴을 치더 불같은 말 

을— 연방내 « 었다. ^^^^^"^ ^^^^J^^^^ ± 
르여기 이 자 ^ 에 자기만 살 겠다고 할 사람이 누가 있 는가， 우^ 는 누구나 죽는 

것을 두려 워하지 않 는다， 그^ 나 목적 지까지 가땋기 전에 헛되이 죽을 수는 없다， 
그토록 조 국땅에 가고 싶 어하는 사 람들을 중 도에서 다 잃 는다면 우^ 지휘 관들은 
그 죄를 무 엇으로 씻을 수 있겠 는가? 한두 지 휘관의 우둔한 처사 때문에 대 원들을 
죽이고 우 ^ 자신도 죽 고나면 항일 대전은 누가 하더 혁명은 누가 하겠 는가， 여 e 역 
량을 보존해 가지고 서간 도까지 나 가려면 분산행 군으로 뇜 어가는 수밖에 없다. ••• 
회의에 참가한 거의 모든 지휘 관들은 대 부대행 군만을 한사코 고 집해온 여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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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모 험주의 자라고 규 탄하고 비판하 였다. 몇몇 사 람들은 동 지애의 외피를 쓴비겁 
분 자라는 낙 인까지 쩍 었다고 한다. 사실상 방 진성이 훗날 적에게 귀순한 것을 보면 

비겁분 자라는 낙인이 무 근거한 것은 아 니였던 것 같다. 물론 방 S 성은 스스로 찾아 

가 귀순한 것이 아니라 적에게 체포된 후 위협 공같과 회유 기만에 굴 복하여 귀순하 
였다. 그 S 지만 그과정 은어씨 되었든 투항과 변절의 싹은 그의 일상생 활에서 종종 
나티 "나군 하던 신^ 과 의지의 박약과 비겁 성에서 오래 전부터 움 a 을 것 이라고 생 
각 한다. 방 진성은 여 e 이 분 산되어 전투 력있는 구분 대들과 유능한 지휘 관들이 곁 
에서 떠나게 되면 자기의 신변이 위태 로와질 것을 생 각하여 겁을 먹고 있었던 것이 
― 분명하 였다. ᅮ — ᅳ^ 

여 e 당 위원회 표하 회의가 있은 다 음부터 독립여 e 은 비로소 분산행 군으로 뇜어 
가 적의 봉쇄를 돌파할 수 있 었다. ᅳ 

그런데 방 진성은 등 지들의 충고를 종시 삭이지 못하 였다. 그는 최 춘국을 몹시 고 
깝게 생각하 였다. 느ᅳ ^ 

방 진성은 정 규적인 군사 교육을 받은 구 등북군 장 교출신 인테다 직 급상에 있어서 
도 여딴의 지 휘권을 가 s 사람이 었다. 그와 대조 적으로 최 춘국은 소학교 정도의 교 
육조차 받아본 적이 없는 최하층 출신이 었다. 그는 유 격대에 입대한 다 음에야 글을 
배우고 군사를 배 우면서 성장한 지 휘관이 었다. 하지만 언제나 인물의 우열이 결코 
학 력에만 있지 않다는 것을 방 s 성은 몰랐 다. 방 진성이 스스로 자기를 회 개하게 된 
것은 머칠 후에 있은 송 화강도 하전투 때 였다고 한다. 분산 행군을 하던 여 e 은 그때 
이미 대오를 다시 집 결하여 대 부대로 행 군하고 있 었다. 대열은 석양이 비 끼였을 때 
나루훈 부근의 송 화강에 당도하 였다. 장마 비로엄 청나게 불어난 송 화강은 바 다같이 
- 넓어 s 테다 물 결까지 사나 왔다. 적들이 나 돠나기 전에 빨근ᅵ 강을 건너야 하 겠는테 
도강 기재는 대여섯 명이 겨우 탈 수 있는 매생이 하 나뿐이 었다. 그 것으로 도강을 하 
다나니 적지 않은 인 원들은 날이 ay 까지도 강을 건느지 못하 였다. 도하한 대원들 
이나 도 하하지 못한 대원 들이나 다같이 가슴을 조이더 느 e ᅵ게 움 직이는 매 생이와 
_ 밝 아오는 하늘을 불안 스럽게 바 라보고 있 었다. ^ 7 ' ■ 

이런 때에 적들이 나티" 났다. 최 춘국은 10 여명의 날파 람있는 대 원들을 테^ 고 맞 

받아 나가더 자기가 적들을 유인해 같테니 어서 강을 건너 유 수하자 부근의 숲속에 

들어가 있어 팥라고 하 였다. 그가 적들을 유 인해간 퍽으로 나 루터에 남은 사 람들은 
강을 무사히 건늘 수 있 었다. 여 e 은 유 수하자 부근에 당 도하여 더 칠동안 최 춘국이 
네 결사대 원들을 기다 5ᅵ 었다. 최 춘국은 나흘 만에야 결사대 전원을 테 ^고 나타났 

„： 다. 어떻게 구 했는지 식 량까지 한 a 씩 지고 ― ^ —슈 

K 방진성 은그때 에야비 로소최 춘국의 어 잡고 사죄하 였다. ᅮ: — ：： ~ 

…독립 여&의 북 만지구 에서의 활등과 남 하행군 대한 이 야기를 들 으면^ 
내가 무 엇보다 기뻤던 것은 그 여 e 의 전체성 원들이 우 ^의 기대에 어 긋나지 않게 
자기의 임무룰 잘 수행하 였다는 것과 그들이 우 5ᅵ 곁을 떠날 때보다 무척 성 장하였 
§ 다 는것이 었다. = 

그 본 보기가 바로 최 춘국이 었다. 물론 그는 우^ 곁에 있을 때에도 유격 전슬에 능 
한 군사 지휘관 이었고 나무할 테 없는 정 치일군 이기도 하 였다. 그런테 독립여 e 의 

z 북만 에서의 활동과 남 하행군 과정에 그의 군사적 재능과 지휘 능력은 원숙한 경지에 

- 어릴 적부터 남의 집 머슴을 살았고 철 도공사 장에서 잔뼈가 굵어진 최 춘국은 유 
ᅳ 격대에 들어온 후 눈 썰미가 빨라서 사격 동작과 제 식등작 같은 것도 인차 터 득하였 

z 다. 그의 품성과 능 력에서 좋은 인상을 받은 나는 그룰 중대정 치지도 원으로 임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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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그때 최 춘국은 울상이 되어 아직 여 러모로 준비가 부족한 자기가 어떻게 남 
들을 가 르치는 정치지 도원을 할 수 있겠 는가고 하면서 자 신있는 일은 그저 왜놈과 
그 앞잡 이들을 족치는 일 뿐이니 평대 원으로 남 아있게 해 팥라고 사정하 였다. 피 
나는 그에게 나라를 사 랑하고 일제를 증 오하는 등무의 그 마음을 대 원들의 가슴 
에 심어 주라， 그러면 정치 지도원 으로서 자기 임무를 흘륭히 수 행하는 것으로 된다 
고 하 였다. 그 근 ᅵ고 수첩 하나를 주면서 그 첫 폐 이지에 《땅 에다 글을 쓰면 서라도 
공부를 해야 한다. >라고 써주 었다. 

그 후부터 최 춘국은 학습과 훈 련에서 남다른 열성을 보이 었다. 그는 우 근ᅵ 글을 배 
우면서 등시에 한 문까지 자습하 였다. 

^그가 성급히 한 문까지 뇜보게 된 테는 그 털만한 사연이 있 었다. 어느 날 최 춘국은 
이정화 령이란 말의 뜻을 몰라 나를 찾아 왔다. 내가 뜻과 음을 풀 어가더 이정 화령이 
무엇 인가룰 설명 해주자 그는 《거참 한문이 라는게 신기합 니다. 서당 공부를 못한게 
후 회됩니 다.》 하고 중얼러 5ᅵ 었다. 

최 춘국은 배 냥속에 늘 옥편을 넣어 가지고 다니 였다. 

소왕 청방위 전투가 90 일 이상 걸린 전 투였고 또 그 싸움이 아주 간고한 싸 움이었 
다는 것은 앞 에서도 서슬하 였다. 그런테 최 춘국은 그 90 일 사 이에도 한문 공부를 중 

e^W imf^ ^ ᅳ =^ ' ^ 

한번은 내가 최춘 국이네 중대의 주 둔지인 셋 째섬에 찾 아가서 그에게 정치 지도원 
은 춤도 줄줄 알고 노래도 잘 불^ 야 중대를 생기발 할하고 낙 천적인 중대로 꾸려나 
같 수 있다는 말을 하 였다. 그 말을 들은 다 음부터 최 춘국은 밤마다 밖에 나가 남몰 
래 S 연습을 하 였다. 그가 얼마나 연습에 열중 했던지 어느 날 어뜩 새벽에 그 광경 

을 우연히 목 격하게 된 중대작 식대원 고 현숙이 중대 장에게 달려와 겁에 질린 소^ 
로 정치 지도원 등지가 정신이 이상한 것 같다고 귀등하 였다. 중 대장은 그 바람에 혀 
51 가 부 러지게 웃 었다. 이것은 훗날 셋 패섬의 유명한 일화로 되 었다. 

최 춘국이 그처럼 성실하 고직심 스러운 사람 이었기 때문에 나는 사실 등만 유격구 
에서 싸울 때에도 어려운 임무가 제 기되더 그것을 늘 그의 중대에 맡기군 하 였다. 

5000 여명의 적과 무려 90여 일간에 걸친 치열한 싸움을 하던 마 촌작전 당 시에도 
최춘 국이네 2 중대가 기 등중대 였다. 내 가적의 배후를 치기 위해 근 거지를 떠나는 
경 우에는 반드시 최춘 국에게 근거 지방어 임무를 맡기 었으더 그러면 그는 어 김없이 
임 무를 #^행 하 ^ r 쀼 _ ^ 7 =^ 

그러한 믿 음으로 하여 자연히 내가 없는 빈자 5ᅵ 에는 최 춘국을 남 겨두게 되고 내 
가 미처 같 수 없는 중요한 지점 들에는 그를 보내게 되는 것이 어느 ^ 하나의 상례 

로되 었다. 나와최 춘국이 인 간적으 로매우 가까운 사 이면서 도늘멀 5ᅵ 떨 어져서 생 

여 기 에- r ᅵ ，, ᅳ^^ 

나는 최 춘국의 성장한 모습을 보면서 항일 대전의 풍운 속에서 뛰어난 군사적 재 

& 을발휘 하고있 는여^ 전우들 i 모습을 ：2 러 보았다 「 ― = 

― ^^김 책， 최 건， 이학 an 식， 강건 ：^^^^^^^^^^^ 
적들이 현 상금을 걸고 있는 항일의 명장들 가 운테는 황 포군관 학교교 원까지 한 
최 용건을 내 놓고는 정 규적인 군사 교육을 받은 사람이 하나도 없 었다. 군사 교육은 
커녕 몇 년 전 까지만 하여도 군 인으로 되^ 라고 생 각조차 해본 적이 없는 사 람들이 

었다. ^ ― ― 

그^ 한 사 람들이 일마나 재 능있는 군 사지휘 관으로 능숙한 정치일 군들로 자라났 

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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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우 5ᅵ 에게는 능히 하나의 전락적 지대를 맡길 수 있는 믿 음직한 인 재들이 충 
분히 마 련되어 있다. 앞으로 때가 오면 이 들에게 부대를 맡겨 등무는 합경 북도로 가 
라， 등무는 냥팀산 줄기로 나 가라， 등무는 태백산 쪽으로 @ 어나 가라는 식으로 조국 
해방 작전을 위한 임무를 줄 수 있을 것 이다. 국내 각지로 나간 부 대들에 호 응하여 곳 
곳의 생 산유격 대들과 인 민들이 들고 일어 난다면 일제는 패 망하고 우 5 ᅵ는 종국적 

j 승리룰 이룩할 수 있을 것 

독립여 딴이 도착한 그날밤 나는 왕청 시절에 셋 패섬의 2 중대에 나갔을 때처럼 오 
래 간만에 최 춘국과 합께 천 막안에 누 웠다. 감 회깊은 잠자^ 였다. 우^ 는 밤이 지새 
는 줄도 모르고 회포를 나누 었다. 그날밤 최 춘국은 나에게 이런 말을 하 였다. ᅳ ^ 

《백 두산 쪽으로 간다는 생각만 없었 더라면 우^ 는 아마 중 도에서 모두쓰 ^졌을 
겁 니다. 기어이 살아서 조 국땅을 밟아야 겠다고 생 각하니 죽을 고비에 들 어섰을 때 
에도 살아날 구 명수가 보이고 지처 쓰러 졌다가 일어날 기운이 생기더 군요. 이 몇 해 
어간에 조국 땅에 나가지 못했습 니다. 조국의 홁 냄새를 맡 아보고 싶습니 다.》 

나는 그 말에 가슴이 저려 그의 손을 꽉 그^ 잡으더 그 § 게 조국을 그^ 워하는 동 
무에게 조국 땅을 인차 밟아볼 기회를 주지 못할 것 같다고 말하 였다. 결국 나는 하 
루나 이를이 지나서 해 주자던 이 야기를 그 밤으로 하지 않을 수 없 었다. 

당시 등만과 남 만에서 활 등하던 항 일연군 부대들 에서는 군정 간부의 부족 때문에 
― 애를 먹고 있 었다. 적의 《토 벌》 로 인하여 남만 부대가 당한 손실은 파 국적인 것이 
었다. 적들이 ^남 만의 공비는 완전히 숙 청되고 치안은 확보 되었다 »고 떠 들만치 1 
군의 적으로 더더욱 중 요해진 남 만에서 유격 투쟁을 확 대강화 하려면 우선 유능한 
군사 정치일 군들을 보강 해야만 하 였다. 더구나 남 만부대 에서는 조국안 사장의 희생 
- 으로 하여 지휘 관들에 대한 경위 사업을 위해 특별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당면한 현 
안 문제로 나서고 있 었다. 군이나 사단의 친위대 ， 1] 심 부대로 되어야 할 경위 부대에 
는 두말할 것도 없이 가장 유능한 군정간 부들과 도> 련된 전투 원들을 두어야 한다는 
것이 지휘 관들의 공통된 견해 였다. 위 증민은 그러한 실정을 고려하 여 이미 봄부터 
' 최춘 국이네 여 Q: 이 오게 되면 고 스란히 자기 네한테 ^겨 달라고 요구해 왔다. ᅀ 

남만 부대의 어려운 형편도 잘 알고 남 만유격 투쟁의 전락적 의의도 잘 알더 위증 
민의 고충과 심정도 잘 아는 나 로서는 그 간절한 청을 마다할 수 없 었다. ■ 
：： 내가 소망을 풀 어주지 못해 미안 하다고 하자 최 춘국은 오히려 나를 위로 하면서 
혁명의 요 구라면 또 떠나야 지요， 그 S 지만 너무 상 심마십 시오， 곁에 와있을 날도 있 

삐^ 땅을 밟을 날도 이제 있게 되겠 지요^ s^afl "는 것이었 디 ^^ ― 
―― 《그 렇게 생각 해주니 고 a 소， 사실 왕청 때부터 같이 지내던 등 무들만 이라도 내 
ᅮ 곁에 두고 싶지만 로위 (위 증민) 가 그런 사 람들을 더 욕 심내고 있 소.》 ᄄ: ― 
= 독립여 e 이 도착 했다는 소식을 들은 위증 이 튿날로 나룰 찾아와 의미 심장하 

게 n'wu " ^^^^^^^^^ ^^^= 

< 독립여 e 등 무들의 말을 듣고 나는 큰 충격을 받았습 니다. 부대의 흥망은 역시 

M 지휘 관에게 팥 려있습 니다. 지 휘관이 떨 떨하면 부대가 망합 니다. 방 진성은 여9 장 
의 자격이 없습 니다. 그 사 람에게 경위 연대를 맡 기려고 했는데 그 계획을 철 회해야 
할 것 같습 니다. 쏘련 에서는 공 민전쟁 때 짜 르군대 출신장 교들의 퍽을 많이 보았다 

z 고 하는데 우^ 는 그런 재미를 보지 못했습 니다. 경위 연대를 통솔 할만한 군 정간부 

— ：： 하나도 구하기 힘들게 되 었으니 정말 팁— 답합니 다.》 ᅳ―; r 
' 그 푸^ 에는 역시 우 ^ 조션 사람들 가 운테서 연대 장감과 연대 정치위 원감을 내달 

' 그날 진행한 독립여 e 의 행군 총화서 에서는 여 e 행군을 영 활하게 지 휘해온 최춘 



4. 독 립려단 시절의 최춘국 



국의 공로를 높이 평 가하고 행 군에서 모범을 보인 전투 원들을 표창하 였다. 반면에 
방 진성과 그를 추종한 지휘 관들은 응당한 비판을 받 았다. 나는 모임을 결속할 때 우 
51 가 수 적으로 우세한 적과 싸우 는데서 유격 전슬을 용의주 도하게 활 용하는 것이 
일마나 중 요한가 하는 131 ᅵ 대하여 강조하 였다. 1 : ：7^7^ 

…우 근 ᅵ가 유 격전을 하지 않고 정 규전을 한다면 그것은 제비가 하늘을 날 아다니 
지 않고 땅을 밟고 다니더 먹이 사냥을 하는 것과 같은 어 근 ᅵ석은 짓 이다. 옛 병법에 
도 싸울 것인가 싸우지 말아야 할 것 인가를 아는 자가 승 근 ᅵ자로 된 다고했 고적이 
이길 수 없도록 만들 어놓고 적을 이길 수 있는 기회로 노^ 는 자가 싸움을 잘하는 
자라고 하 였다. = 

는 어디에 가서 어 떤적과 맞 다들든 영활한 유격 전슬로 이길 수 있는 싸움을 
하여야 한 다… 



. 날의 행군총 화에는 위 증민을 비룻한 중국인 지휘 관들과 대 원들도 참가 하였기 

때문에 나는 S 절을 조션 말로도 하고 중국 말로도 하 였다. 그ᅳ ᅭᅭ^ 



행군 총화가 있은 뒤 우^ 는 경위 연대를 하나 새로 편성하 였다. 연대 장으로 우 el 
부대의 경 위중대 장이던 이 동학을 임 명하고 정 치위원 으로는 최 춘국을 임명하 였다. 
임 춘추도 위 증민의 곁에 가서 그의 병 치료를 도 와주게 하 였다. 독립여 e 에 소속되 
어있던 다튼 사 람들도 다 보내주 었다. 결국 위 증민은 소 원대로 가장 유 능하고 우수 
한 조선인 군정간 부들과 끝끌한 전투 원들로 무어 진경위 연대를 가지게 되 었다. 

위 증민은 기쁨을 감추지 못하 였으나 경위 연대에 뇜어간 사람들 중에는 우^ 곁에 
있 으려던 소원을 성 취하지 못해 섭섭 해하는 사 람들이 적지 않 았다. 지어 임 춘추까 

지 도 국내 에 들어 간 정 치 공 작조에 XK 기 를 파견해 줄것을 간청 하 였다. ᅭ 
= 더칠후 새로 편성된 경위 연대는 위 증민과 함 7 게 남만의 휘남 지구를 향해 떠나갔 
다. 출발 전야에 최 춘국은 작 별차로 나를 찾아 왔다. 추석이 갓 지난 때의 팥 밤이었 
다. 우^ 는 사 령부천 막옆의 풀발에 앉아 석별의 정을 나누 었다. 
《등 무는 북만의 신 들메도 풀어볼 사 이없이 또 남 만으로 떠나게 됐 구만， 숨돌릴 
-지 않고 자꾸 멀 ^로 보내군 해서 안됐 = 



《원， 무슨 말씀입 니까. 처를 그만큼 믿어 주자니 힘이 생길 뿐입니 다.》 ― 
《휘 남은 적들의 경계가 삼엄한 고장이 라는테 아 무쪼록 몸을 조심 하오. 온성에 

서 도 선장파 출소를 칠 flsff ss 을 하거나 펌 ma 는 말 아야겠 소.》 

온성의 도선장 파출소 습격 사 건이란 1935 년 초 최 춘국이 중대 원들을 데^ 
만강을 건 너가서 장퍽 나루를 를이 친 전투를 말 한다. 그것 ^= 
은 우^ 가 오래 전부터 구 상하고 있던 국 내진공 작전을 위 V— "ᅵ^ 

범 행한 전투였 다^^ ： _ ― 1 

I 그도 션장에 자^ 잡고 있는 파 출소는 두 만강을 념 나드는 ^ 
사 람들을 e 속통 제하는 것을 기본 임무로 삼고 있 었는데 거 j ᅳ 
기에 틀고 앉아 있는 경관 놈들이 어피나 못되게 구는지 온 
성 쪽에서 도 션장을 거처 원군 물자를 날 라오는 지하 조직원 
들이 번번이 진땅을 뽑거나 통제 물자를 압수 당하군 하였 
다. 온성의 지하혁 명조직 에서는 도선장 파출소 놈들을 혼내 
줬으면 좋 겠다는 의견을 제시해 왔다. 그래서 우^ 는 최춘 
국의 중대에 그곳 도 선장파 출소를 습격할 데 대한 전투임 

무를 주 었다. 

어뜩 새벽에 전투 원들과 함 7 게 일 어불은 두 만강을 은밀히 

건너간 최 춘국은 대 원들을 파출소 주변에 배치 해놓고 혼자 











■—5 





온성 장 덕나루 



제 18 장 중일 전쟁의 불길 속에서 



서 파출 소안에 들어 갔다. 경관 한 명이 당번을 서고 있는 정황 이어서 싸움은 총소^ 
를 크게 내지 않 고서도 쉽게 치를 수 있 었다. 그런테 그 경관이 난 로불을 제때에 피 
우지 않 았다고 심부 름꾼소 년에게 발 길질을 하는 바람에 최 춘국은 그만 자 제력을 
p 잃고 그를 쏴같기 였다. 그 통에 도강 등록을 하려고 파 출소앞 마당에 모여 있던 인민 
^= 들 앞에서 선 등연설 한마디 못한 채 총총히 돌 아오고 말 았다. 

P 경관한 놈을 쏴눕힌 크지 않은 전투 였으나 그 전투가 일으킨 파문은 아주 컸다. 

유 격대가 불과 몇명의 전투 원들로 수많은 사 람들이 보는 앞에서 국경 초소를 치는 
판이니 이게 무슨 큰 사변이 일 어날지 모 른다는 것이 었다. 그것은 그 후 활발히 전 

개된 압 록강， 두만강 대안의 적들에 대한 소탕 작전의 신호로 되 었다. t 
J, 《그땐 제가 설 익었댔 지요. 펌 벼치지 않고 좀더 신중했 더라면 인 민들의 가슴을 

^ 후 련하게 하는 선등 연설을 하는 건테… 그만 펌비는 통에 기본 목적을 놓쳤딴 말입니 

다. > 들 
= 최 춘국은 그때 정치 사업을 하지 못한 것을 분하게 여 겼다. 

^= 《대 담하게 행 등하는 것은 좋으나 지 휘관은 언제나 모든 면에서 용의주 도해야 
하오. 이제는 연대의 운 명만이 아니라 군사 령부의 운 명까지 맡 아안고 있는테 매사 
에 신 중해야 겠소. 쓸 테없는 모험은 금물 이라는 것을 명심하 시오. 등무는 조 국광복 

= 회대 업을위 해서도 반드시 살아서 우 5 ᅵ 곁 에 돌 아와야 하오. 조국해 방 작전을 할 때 
는 무조건 등 무들을 테려오 겠소. 보천보 전투에 참가 시키지 못한 빚을 몇 배로 갚 
지.》 ^ ᅳ 

^3 그 말이 효력을 냈던지 최 춘국은 북만에 파 견되던 때와는 달^ 기쁜 낯으로 내곁 
을 떠 났다. 그는 남만에 가 서도우 e ᅵ와의 밀접한 연 계밑에 맡겨진 혁명 임무를 훌륭 
히 수행하 였다. 나는 최 춘국을 남 만으로 보냁 때 환인， 즙안， 통화를 중 심으로 압록 
강 연안일 대에서 활 등하는 독립 군들에 대한 포섭 공작을 하라는 과업을 주 었는테 그 
는 그 과업을 실 행하는 테서도 좋은 실적을 올^ 었다. 위 증민은 나에게 통신을 보내 
올 적마다 경위 연대의 활약에 대하 여 긍지를 가지고 통보 해주곤 하 였다. 그가 통신 

' ^ 원을 통해 보내온 소식들 가 운테서 지금도 9J 혀지지 않는 것은 최 춘국의 편지 한 장 

^ 로 5 백 명의 위 만군을 쥐락 펴락하 였다는 이야 기다. ^ᅳ" m 
연대룰 이끝고 적들의 한 군사 요충지 근처를 지나 가다가 정찰을 통하여 그곳에 

수 백명의 위 만군과 위만군 경찰만 주 둔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최 춘국은 위만 

- 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편지룰 4Hg^= 

^^ᅮ ^^3-^} 는 중국사 람들을 원쑤로 생 플§도 않고 £ : ^로 만들고 싶자도 않다. 당 
„： 신들과 싸울 생각이 없으니 당 신들도 우^ 를 건드^ 지 말라. 우^ 에게는 지금 휴식 

띠 필요 하다. 푸 르혀에 들려 당산 a 토성안 에서: s 간 쉬다가 가려고 하들데 a "해하 

" ― ^ ^Q ] 것 격 대와는 될수， 질을 하지 않으려 파^ 만군의 정신 상태를 충 

Er ^ #^^ ^£보@ 편 / ᅳ ^ ..^^^teji =#= 

위 만군측 에서는 연 락병을 보내어 혁 명군의 요구를 다 들어 줄테니 30 분간만 기 
다려 9： 라는 부탁을 해 왔다. 혁 명군이 30 분을 기다 e ᅵ는 사이 위만군 부대는 성시를 
비우고 뒤 산으로 피하 였다. 저들이 성안에 있 으면서 유 격대를 들 여놓았 다가는 훗 

날 일 본군의 추궁을 면할 구실이 없겠기 때문이 었다. ^ z^^r 

최 춘국의 연대는 성안에 들어가 휴식도 하고 인민 들에게 정치 사업도 하 였다. 
날이 어두 워지자 뒤산에 오른 위만 군들은 초조 해하머 연방 휘 파람을 불어 댔다. 

일 본군이 나타 날까바 불안스 럽기는 한테 유격대 를보고 감히 떠나 가라는 말을 할 

수 없옥 자 기네의 딱하고 초조한 심정을 알 • 라는 신호 였다. ~ 



4. 독 립려단 



최 춘국은 부대에 출발 명령을 내 근 ᅵ고 위만 군부대 장에게 짤막한 인사 쪽지를 남기 
였다. 

…잘 쉬 고가게 해쥐서 고 9 다. 앞 으로도 우리를 벗으로 알고 도와 주기를 바 란다. 
조중인 민들의 공등의 원쑤 일 본제국 주의는 반드시 패 망하고 조중 인민은 반드시 승 
^ 하게 될 것 이다. ••• 

최 춘국은 그런 수 법으로 수많은 위만 군들을 쥐 락펴락 하면서 그들을 반 일에로 돌 
려세 웠다. 놀라운 것은 위만군 부대장 들에게 보낸 그런 중문편 지들의 대 부분을 그 

가 직 접 썼 솨실이 ^트 ᅩ ' 

= 그는 1930 년대 후 반기의 첫 시 작부터 마 감까지 줄창 남북만 광야를 종횡 무진으 
로 누비더 항일 연군의 중국인 유격부 대들의 활동을 적극 적으로 도와주 었다. 그래서 
중국의 인 민들과 혁명 등지들 로부터 국 제주의 전사로 떠받들 e ᅵ 웠다. 중국의 벗들은 
가는 곳마 다에서 깊은 사랑과 존경을 가지고 프 룰레타 근1 아국제 주의와 조중 친션을 
위해 바친 그의 공적을 찬양하 였다. — ： - ᅳ I 

그 S 다면 무엇이 최춘 국으로 하여금 온 남 북만이 다 아는 당대의 이름난 항일대 
^로 훼 ,/] ~ ~ ^ ~ 

항 일혁명 시절의 순간 순간은 보 통때의 하루나 한 달， 지어는 10 년과 맞먹을 정도 
로 사 람들을 몰 라보게 변모 시켜주 었다. 떡쇠가 불 속에서 강쇠로 Q 련 되듯이 지난 
날의 까막 눈들과 벌거승 이들， 천 퍽꾸^ 기들이 혁명 이라는 거대한 소 용돌이 속에서 
투 사로， 영옹 으로， 선 각자로 자라나 사회를 개 조하고 새로운 시대를 창 조하는 주인 

공 으로되 었다. 스 ^ ：！높' ^ 

= 최 춘국은 바로 ©i « 명에 온 넋과 육 as 다 바친 사 람이더 투쟁을 통하여 자기자 

H— 부 e 히 e 련시켜 은사람 이다. ^—ᅵ —그그 

여기에 최 춘국의 인 간미를 보 여주는 한 가지 재 미있는 일화가 있다. ^ 

- 8.15 해 방후최 춘국이 결혼 을하고 갓살팀 을시작 했을때 그 집을방 문했던 임춘 
추가 부 인에게 농 담삼아 남편이 마음에 드 는가고 물은 적이 있 었다. 부인은 수줍게 
웃 으면서 자기 남편이 정말 유격 투쟁을 했 는가고 되물 었다. 그런 다음 더칠 전 최춘 
국이네 부대 운등 회날에 있었던 일화를 들려주 었다. ― 
그날은 군 무자가 족들도 초청을 받고 운등회 구경을 나 갔다. 최 춘국의 안해도 역 
시 명 절옷차 팀으로 운등회 구경을 하 였다. 처벽에 집으로 돌아온 최 춘국은 몹시 언 

s 은 기 색으로 안 해에게 ^m i f¥^ - 
<c 당신은 옷이 그 s 게도 없소? 온 부대가 모인 곳에 하필 베옷을 입고 나오다 

안해는 《베 옷》 이라는 말에 그만 웃음을 터뜨 렸다. 모 시옷을 천한 베 옷으로 보 

viruM I 기신 우 v i i'h i wan ^ ― ^= 

옷어— 아니라 모시옷 이라는 거에^ ： 여름철 옷 으로는 그보다 더 좋은옷 

<^^^^^^P j — ᅳᅳ ― - b= 

최 춘국은 일굴을 붉히더 당 황해하 였다. 그^ 고는 안 해에게 잘못을 사죄하 였다. 
g 최 춘국의 안해는 그날의 이 야기를 하면서 그렇 게어질 디어진 사람이 무슨 담을 

가지고 왜 놈들과 싸 웠는지 모르 5 & 3： 하 였다. ^크 ― 

임 춘추는 그 이 야기를 듣 고나서 한바탕 웃음을 터뜨 5ᅵ 었다. 그 5 ᅵ고는 정 색해서 
말 했다. ᄎ 

《부 인이 남편을 을게 보았습 니다. 최춘국 등무는 정말 마음이 어질고 순진한 사 
람입 니다. 온성의 도성장 파출소 습 격전투 때 순사 놈한테 얻 어맞고 코피를 흘^ 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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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부름꾼 아이의 코피를 셋 어주지 못하고 온것 을몇해 등 안이나 두 고두고 가슴아 
파하더 괴 로워한 사람입 니다. 그^ 나 당신의 남편은 또한 무한정 강한 사람입 니다. 

그의 왼쪽다 e ᅵ를 잘 살 펴보면 상처자 e ᅵ가 있을 것입 니다. 탄알에 다 근ᅵ^ 가 부서 S 

걸 내가 마 취제도 없이 수 슬하고 봉합을 했는테 그는 신 음소^ 한마디 내지 않고 무 
서운 아픔을 참 아냈습 니다. 인 민들과 등지들 앞에서 는순한 양 같고 적들 앞 에서는 
호랑이 같은 난관 앞 에서는 강 철같은 사람이 바로 부인의 남편입 니다. 앞으로 오래 

살아가 느라면 일마나 강한 사 람인가 하는 것도 알게 될 것입니 
다.》 

임 춘추의 말과는 팥 ^ 앞날이 구만 5 ᅵ 같을 것 같던 그들의 부부 
생활은 오래 계 속되지 못하였 다.^ 
위대한 조 국해방 전쟁이 발발한 때 로부터 한팥 남 짓하게 지난 

때인 1950 년 7 월 30 일 제 12 보병사 을 이끌고 안 등해방 전투를 
지 휘하던 사 3 장 최 춘국은 안등 시가를 지 척에둔 곳에서 그만 중 
상을 당하 였다. 참모장 지 병학이 최 춘국의 곁으로 팥 려갔을 때 그 
는 길옆에 세 워놓은 승용 차안에 누워있 었다. 운명이 이미 경각에 
다팥은 때 였다. 지 병학의 거 듭되는 부름에 가 까스로 눈을 뜬 최춘 
국은 군 의에게 자기 생명을 5 분만 더 연 장시켜 팥라고 간 청하였 
다. 그 최후의 5 분 등안에 사 ^ 장은 모 지름을 써가더 안등의 적을 
완전히 포위 섬열할 자기의 작전적 의도를 참모 장에게 구체 적으로 
^ ^^명 해주 었다. M 
^ 《내 대신 등무가 최고 사령관 등지의 명령을 끝까지 완 수해줄 것을 부탁하 오.》 

이것이 지 병학의 손을 잡고 최 춘국이 운명 하면서 남긴 유언이 었다. ■ 
최 춘국이 전사 했다는 비보에 그날 내 눈 앞에는 왼쪽다 ^를 약간 절면서 걸어다 
니던 그의 모습이 너무도 선 명하게 어 려와서 그가 전사하 였다는 사실이 좀처럼 믿 
어지지 않았 다. 그의 왼쪽다 근 ᅵ는 항일전 장에서 뼈가 부서진 탓으로 조금 짧아 졌다. 
^ 하지만 그는 불편한 다^ 로 수만^ 길을 걸 어다니 었다. 해방 직 후에는 보안 간부훈 
련소 부 소장의 중책을 맡고 훈련 생들이 도하 훈련을 하면 그들과 함께 도하 훈련도 
하고 산악 훈련을 하면 험한 벼랑도 함께 타고 뇜 으면서 나라의 군사력 강화에 힌신 
M'^LI. ^^^=： ^ W 

- ᅳ 그 ^！；을ᅵ 시절에 최 춘국이 문혁넘 ^나 §^더 적를을 ^떨게 하던 두만 강변의 
그의 고향 온성거 ^에 지금은 그의 #| "이 군복을 입고 항 일혁명 시절의 모 습그대 

^^ᅳ 로서 있다. — 그 그 ^^^^f W -- 

등 상제짜 들은 최 춘국의 모습과 성격을 정확히 파악 하려고 그의 부인을 찾아갔 

다. 1 ᅳ츠― —^5 ^= - 

^ZZZ. <€ 최춘국 등지에 대한 추억가 운테서 제일 인^ pi 것은 무 엇입니 까?》 
ᅳᅳ 그들이 부 인에게 던 S 첫 질문은 이런 것이 었다. 

《특 별히 인상 적이라 S 할게 별로 없습 니다. "면 말수 ^ 구가 적은 것 이라고 
^ 나 할 까요. 결 혼생활 몇 해 등안에 그이가 한 말을 모두 합 친데야 아마 백 마디도 안 
ᅳ : 될테니 까요. 차라 5ᅵ 성미가 우락부 락해서 내 템: 이라도 때 렸으면 추억 에라도 남을 

M ^ᅳ그 최 춘국의 안해는 추억에 남 을만한 부부 생활의 세부가 없는데 대하 여 사뭇 아쉬 
^fe 워하 였다. 그 i^tf^^^^^^ 는 말을 하 였다. ^^^^ J 
《우^ 들패를 한번 만나보 시우. 그 애가 신통히 아버지 모상을 닮았습 니다. 양순 

^= 하 지오. 더 잘 s 자면 억센 맛도 있어야 겠는테 그건 아직 모 르겠습 니다. 그^ 나 앞 




4. 독 립려단 시절의 최춘국 



으로 꼭 그 S 게 키 우자고 합 니다. > 

결혼초 기와는 팥 근ᅵ 부인은 자기 남편이 일마나 훌륭한 사람 인가를 잘 알고 있었 
던 것 이다. 그 렇다. 끝없이 유하고 끝없이 억센 사람， 이것이 항일의 용장 최 춘국이 
다. 




세기오 ^ 더불어 ᅵ 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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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9 월 2 소문 



s si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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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37 년 9 월 우 5 ᅵ는 중일 전쟁에 대처하 여 전 

체 조 선등포 들에게 보내는 호 소문을 발 표하고 

많은 정 치공작 원들을 국내에 파견하 였다. 나자 
신도 직접 국내로 들어같 것을 결심하 였다. 노 

등 계급의 대 부대가 집 중되어 있는 곳에 가서 전 
민항쟁 준비의 돌 파구를 열기 위해서 였다. 첫 목 
적지는 합 경북도 신흥 지구， 두 번패는 풍 산지구 
였 고수행 성원은 10 여명이 었다. 
― 조 국땅이 위험한 적구로 되 어있던 그 시기에 
일마 안되는 호위대 원들을 데 근ᅵ 고 국내 종심깊 
이 들어 간다는 것은 사실 조련한 일이 아니었 
다. 

우^ 군정간 부들은 나에게 국 내에로 들어가 
는 것을 부디 삼가 팥라고 여^ 번 간청하 였다. 
내가 양복 차팀을 하고 나서자 《대통 영감》 은 
사령 관이 그런 행색을 하고 합 흥근처 에 까지 들 
어가다 니요， 적들의 경계가 이만 처만이 아니라 
고 합니다 라고 하면서 한사코 만류하 였다. 

_ 하지만 나는 결심을 바꾸지 않 았다. 그 당시 

1 9 ^ 7 ^ᆻ = ml 내 심^ 에는 김주 현이네 소 부대의 국내공 작실패 로부터 오는 손실을 만회 하려는 강 

전제 조선동 it 들에 

게 보내는 호소문 한모 대김이 깔려있 었다. 

나는 9 월초 호 소문의 요구를 자기 자신에 대한 요구로 심 각하게 받 아들이 었다. 

■ 내가 국내깊 이에로 들어가 겠다고 했을 때 제일 난 처해한 것은 김 주현과 그와 등 

^ " 행했던 소 부대성 원들이 었다. 김 주현은 마치 자기네 수 부대가 대사를 망처 놓았기 

^| 때문에 사 령관이 직접 국내 공작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 겠는가 하는 생 각까지 하 

^ ^ 였다. 하기는 노 여움도 전혀 없은 것은 아니 었다. 

r W 9 월에 발표하 였다고 하여 9 월 호소문 이라고 불 5 ᅵ우는 그 호소 문에서 우 e ᅵ는 크 

^ _ 게두 가지 문제에 의의를 부여하 였다. 9 월호소 문에서 중 요하게 제기한 문제의 하 

일 전쟁과 삐과 t 호 s 관계 * fflir* 은 인식 ᅵ«3 으로써 우^ 인민 
' 이 신심을 잃지 않고 반일 투쟁을 강 화해나 가도록 하는 것이 었다. 

-- '프―: 당시 신 문깨나 보는 사람들 중에는 중일 전쟁이 심 화되고 일 본군의 전과가 확대 

\-— 되 어가자 조선 독립은 불가능 하다고 보는 비관론 자들이 적지 않았 다. 그 해 8 월초부 

^ 터 최 남선， 윤 치호， 최린 등의 이튼바 처명인 사들은 내외신 문들에 일 제와의 타협을 

〜ᅳ 설파 는그들 을연속 발표하 였다. ^^- j ᅳ"^ 

t ― 그 글들을 우 ^도 91 어보 았다. : _ 
최 남선은 일본의 존재와 그 발흥은 곧 아 세아의 기운 이요， 동방의 빛 이라고 하면 
^ ■« 서 등방제 민족은 일본을 멩주로 하여 대 등딴결 하여야 한다고 썼다. ᅳ ：― ―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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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독립 선언문 기 안자의 한 사람인 최 남선은 일쩍이 백 두산을 동방 만물의 최대 
의지， 등방 문화의 최요 핵심， 등방 의식의 최고연 원이더 등방 대중의 원 척이더 그활 
등의 주축 이라고 하면서 등방의 풍 운치고 그 기류의 등원이 백두 산에서 발하지 않 

은 것이 없다고 하 였다. 언제 아무 13] ᅵ서고 이마를 스치는 것은 백 두산의 바람 이요， 

목을 추기는 것은 백두산 셈물 이요， 같고 심고 거두고 다듬는 것은 백 두산의 홁이라 
하 였다. 그^ 던 사람이 돌 변하여 일본의 존재가 아 세아의 기 운이고 등방의 빛이라 

최린 은내선 일체로 《국 민적 적성》 을발 휘하여 야한다 고역설 

하 였다. 3.1 독 립운등 발기자 33 인에 속하는 사람의 발언 치고는 너 E 
무도 배신 적이고 매 국적이 었다. 

윤 치호는 조 선인과 일 본인은 같은 배를 탄 등일 운명에 처해 있 
다고 주장하 였다. 우^ 나라의 근대 역사에 밝은 사 람들은 구한국 
시대의 고관 이었던 윤 치호를 잘 안다. 그는 높은 관직을 가지고 있 
던 사람이 었으나 《한일 합병》 을 견결히 반대하 였다. 그래서 감 
옥밥도 먹어보 았다. 7. 7 사 변당시 이 인사는 칠순을 ^긴 고 령이었 
다. 이런 늙 은이가 그 무슨 영팥을 바 라거나 목숨이 아까와 새삼스 
레 일 제에게 아부했 다고는 생 각하기 어 렵다. 그 늙 은이는 해방이 
되자 일굴을 들고 하늘을 불수 가없어 80 이 뇜은 나이에 자살하 
였다고 한다. 자 결로써 자기의 치 욕을씻 으려고 한것을 보면 그가 
양심인 이었던 것이 를팀 없다. 그런 사람이 왜 적에게 전 향하게 된 
것은 일본을 과대평 가했던 테다가 정세의 추이를 잘못 판단한 탓 이라고 생각 한다. 

우 ^가 신흥 지구로 진출할 때 삼수 근방에 서부터 길 안내를 한 장 해우도 중 일전쟁 
의 전도에 대하여 매우 궁 금해하 였다. 우^ 는 그에게 중일 전쟁을 근시안 적으로 보 
면 절망할 수 있다. 중일 전쟁은 람욕 스러운 일 본군국 주의로 하여금 스스로 광대한 
지역에 병력을 널 어놓지 않을 수 없게 만듦 으로서 그들이 병 력난， 물 자난， 보 급난， 

원료 난으로 혀 퍽이게 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 이다. 따라서 중일 전쟁은 우 근ᅵ 인민의 
독립 전쟁에 절망이 아니라 밝은 전망을 열 어주고 있다. 다시 말해서 목적 팥성의 절 
호의 기회를 주고 있다. 따라서 우^ 는 일제와 결 사전을 벌릴 수 있는 거 족적인 전 
민항쟁 준비를 다 그처야 한다고 말해주 었다. 

9 월호소 문에서 중 요하게 제기한 다른 하나의 문제는 전 민항쟁 준비의 전락적 방 
도를 밝 혀주는 것이 었다. 그래서 우 3 는 호 소문에 중일 사변은 더욱더 긴장한 성격 
을 띠 고 있다. 종국 적승^ 가 중국에 있게 되^ 라는데 대 해서는 아무런 의심도 있을 
수 없다， 우 근 ᅵ는 이보다 더 유 5 ᅵ한 기회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일 9 유 사시에 가장 
^ 호하게 행등 하여야 한다. 후 방에서 무장 폭동과 파괴 공작의 실현을 위한 전위적 
집 행조직 으로서 생산유 격대와 노 등자돌 격대를 조 직하는 것은 특별히 중 요하더 긴 
요 하다. 생산유 격대와 노 등자돌 격대는 자기 조직의 성 원들을 동 원하여 무장 폭동을 
일 으키더 후 방에서 파괴 공작을 조 직하더 군수공 장들과 기타 중요한 기업 소들을 방 
화및 파괴 하더… 전인 민적인 항쟁 시기가 도래 할때에 는조선 인민혁 명군의 군사행 
등에 합 세해야 한다， 그럼 으로^ 일본 군대를 완전히 패배 시켜야 한다. 오직 이 S 게 
해야만 우^ 의 과업 즉 조선 독립을 팥성할 수 있다는 내 용들을 박아 넣 었다. 리 

우 5 ᅵ는 9 월호 소문을 발표한 이후 국내 진출의 첫 목 적지로 신흥 지구를 션택한 것 
은 바로 이 지구가 합흥， 흥남 등 우 근ᅵ 나라 노등 계급이 가장 많이 집 결되어 있는 큰 
공업도 시들을 끼고 있기 때문이 었다. ᅮᅮ 

ᅳ 우^ 정 치공작 원들에 의하여 부전령 산줄기 남쪽 기슭에 위치한 신흥 지구의 울창 
한 수팀 속에는 이미 여^! 개의 밀 영들이 꾸려져 소 부대의 활동거 점으로 이 용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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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흥 틴광의 
한 갱입구 



있 었다. 그 밀영들 중의 어느 한곳에 흥남 지구를 비룻한 동해안 각 지에서 활 등하는 
정 치공작 원들과 노조， 농조 홱 심성 원들이 모이게 되어 있 었다. 

우 5 ᅵ가 제 2 목 적지로 풍산 지구룰 선택한 것은그 지구에 수전 공사장 노등 자들과 
조국 광복회 조직에 망라된 천도교 인들이 많이 살고 있기 때문이 었다. 

신흥을 거처 풍산 에까지 가야 했 으므로 지도 상에서 적션 거리로 티" 산해도 우리가 

ai^i^Wjlrf^r ^ ' ^ ^ 1 스— 

우 5 ᅵ는 9 월호 소문을 등 사하여 김 봉석의 배 냥속에 넣고 떠 났는데 그것을 장해우 

에게 면처 보여주 었다. 장 해우는 우 ^ 가 삼수 부근의 청 산령붕 혁에서 휴 식하는 사 

이에 호 소문을 몇 번 반복해 91 고 나더니 생산유 격대와 노동자 돌격대 조직 문제를 
중 요하게 내놓은 것이 특히 마음에 든다고 하면서 원산총 파업만 보아도 노 동계급 
은 정말로 e 결력이 대 e 하다고 하 였다. 

그의 말대로 1929 년의 원 산총파 업에서 특기할 점은 노등 계급의 Q: 결력과 전투 
력이 었으머 연 대적인 협조 정신이 었다. ^ 

원산총 파업이 있은 다 음해에 신흥탄 광노등 자들이 폭등을 일으 켰다. 그 후에도 
조션각 지에서 노등자 파업은 해마다 계속되 었다. 

그러나 그 대중적 파업 투쟁은 거의 다 요구 조건을 관 철하지 못하고 중 도에서 좌 
절되 었다. ― 

우 e ᅵ는 9 월호 소문을 작성할 때 과거 노등 운등의 경험 중에서 장점은 취하고 약점 
은 퇴 치하는 방 법으로 노등 운등의 새 항로를 개척합 으로써 더는 쓰라린 실패룰 되 

joi ^x-^^aan^airft y ， r »"rj 네 「 

우 3 나 라에서 근 대적인 산업 노등이 발생한 것은 19 세 기말업 개방 정책의 흐름 
을 E ᅡ고 외국 자본이 쓸어들 어오기 시작한 다 음부터 였다. 우 근ᅵ 나라 산업 노등의 시 
초를 18 세기로 보는 사 람들도 있으나 그때는 근대 산업이 아직 S 아적 형태 였다고 
말할 수 있다. 봉건 조정이 문호를 개방한 후부터 거 침없이 밀려들 어오는 외 국자본 
이 사태 속에서 항구가 건 설되고 철도가 놓이고 공 장들이 돌 아가고 광 산들이 개발 

되 었으더 부두노 등자. 광산노 등자， 철도노 등자， 토목 건설노 등자를 비룻한 산업노 
등 자들의 대열이 급격히 늘 어나기 시작 했다. 

1 산업 노등의 발생 발전은 노등 도> 체의 조직을 가져 오게 하 였다. 1890 년 대말에 벌 
써 이규순 이라는 사람이 부 두노동 조합을 조직 했는테 노등자 조합으 로서는 이것이 
첫 산 아라고 하는 사 람들도 있다. 

초기의 노등 Q 체들은 의 형제나 부조계 형태로 조직되 었으나 그것 은점차 노등계 
나 조합 형태로 발전하 였다. 《을사 보호조 약>이 조작된 후에는 진남 포노등 조합， 
평양 신창 근ᅵ 노등 조합， 군산의 공 등노등 조합을 비룻한 근대적 노등조 합들이 전국각 

지에서 결성되 었다. „ ^ ^ S 

' ᅮ물론 당시의 노등조 합들은 거의 다 자연 발생적 
으로 조직된 공장별 조 합들이 었지만 그러한 노조 
단 체들이 발 생되자 곧 계급의 이익을 위한 노등자 
들의 집 e 적 투쟁이 일 어나기 시작한 것만은 를팀 

없다. 1920 년대에 들어와 전 국적인 합법적 노등 Q: 

체로서 노등공 제회， 노동 대회， 노등 연횅회 등이 조 

직되면 서부터 노등 자들의 투쟁은 ^ 순한 노 등조건 

개션을 위한 쟁의가 아니라 일제의 침락에 항거하 
는 애국적 정치운 등으로 발전하 였다. ； " 

„ 일제는 ^치 안유 지법》 을 공 포하여 대 중적노 
등 3 체에 대한 탄압을 강 화하기 시작하 였다. 노동 





시 켰다. 그로 인하여 우 ^ 나라의 노동 운동은 큰 티" 격을 받았 다. 그와 같은 상황에 

서 1930 년 9 월 국제 적색노 등조합 집 행국은 세청 《9 월 테제》 라는 결 의안을 채택 
하여 노동 조합을 산 업별로 조 직하여 거기에 공장위 원회나 노동자 상담실 같은 것을 
만들어 조합이 공고한 하부 조직을 가 지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 였다. 1931 년 
10 월에는 범태 평양노 동조합 비 서부가 또한 조 선노등 운등의 실태를 분 석하고 비합 
법적 적색 노조룰 조직할 테 대한 당면 임무룰 규 

정하 였다. ~r 1 

국제 공산주 의노조 운등이 성원을 받 으면서 우 
51 나라 에서는 1931 년부터 평양， 흥남， 원산， 

청진， 서울， 부산， 신의주 등 산 업도시 들에서 적 
색 노조를 조 직하기 위한 투쟁이 치 열하게 전개 
되 었다. 그 적색노 조들은 노 등자대 중속에 맑스 
주의를 보 급하고 그들을 계급 적으로 각 성시키 
는테서 적지 않은 역할을 하 였으나 종파 주의자 
들의 책동과 적들의 가흑한 탄 압으로 성 황기를 
보지 못한 채 인차 자기 존재를 끝마칠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하게 되 었다. 우 근 ᅵ가 9 월 호소문 ^ 



1937 년 9 월하순 

ᅮ _ ^^^^^^^^^^^ ᅩ가 지고신 흥지구 로진출 할당시 ^ 신 흥지구 

에는 노 조지도 자들이 거의 다 투옥 되거나 변절 했거나 아니면 피 신하여 은둔 생활을 A ^2ji ᅮ s 

하는 형 편이었 으므로 사실상 노조는 유명 무실하 였다. ᅩᄋ ^ "^화 ^집 

파 란많은 우 3 나라 노 등운등 역사가 주는 심각한 교훈도 역시 혁명 군중을 을게 
지 도하지 못한테 있 었다. 

: 우 ^는 역사의 거울에 종래의 노등 운등을 넁 철하게 비^ 보면서 우선 노등 계급속 치 - 
으로 들어가 노조를 빨^ 재 건하고 노동자 대중의 힘과 지혜에 의 거하여 야만 전민 
항쟁 준비를 s 게 진 척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 였다. ᅮ 

그런 의 미에서 9 월호 소문의 발표는 극도로 침체 되었던 우 근ᅵ 나라 노조， 농조 운 ― ^= 
등을 중일 전쟁이 발발한 정황에 맞게 다시 부활 시키고 노선상 전환을 일으 키는테 
서 하나의 계기로 되 었다. 나는 장 해우와 합께 청 산령을 오 르면서 줄곧 노조에 대한 ^ 

이야기 를나누 었다. ； * - M 

독립 운등을 하 느라고 조선 각지와 중국， 쏘련 연해주 일대를 방황 하면서 산 전수전 ■ 
을 다겪은 장해 우는 지 난 시 기 합흥， 흥남 지 구에 서 활 등하던 태 평 양노 조관계 자들 
에 대 해서도 알고 있는 것이 많 았다. 그는 국제 적색노 등조합 산하의 태평양 노조블 ~ 

라디보 스토크 조 선지부 책 임자가 김호반 이라는 사람이 었으더 그의 지 도밑에 1931 r ᅳᅳᅳ ᅮ 
년 2 월에 처 음으로 합흥 노등자 연맹을 적 색화한 합흥위 원회가 조직되 었다고 하였 ' ᅳ ᅳ ᅳ ᄄ 

다- - ^ 

나는 장해우 에게서 합 흥지구 적 색노조 간 부들의 이름을 적지 않게 알게 되었는 ᅭ그 : . 

테 그 노조 간부들 속에는 바바 마사 오라고 하는 일 본인노 등자도 있 었다. 장 해우의 
말에 의하면 김 호반은 태평 양노조 블라 디보스 토크지 부에서 보낸 노 조자금 1200 원 
을 가지고 자기 부인과 함께 함흥， 평양， 서울 등지를 다니더 활등 하다가 1931 년 여 ~y 
름 경찰에 체포되 었다고 한다. 태 평양노 조산하 합 흥지구 일본 인노조 성원들 까지고 
1932 년인가 1933 년에모 두체포 ^ Z I m 

합흥， 흥남 지구의 노조 운등에 생긴 공백을 메꾸고 이 운동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해 우 5 ᅵ는 이미 박 금준， 김석연 등 지 하공작 @ 험이 있는 정 치공작 원들을 - \ 
이 일대에 파견하 였다. 그러나 그들도 이 지구의 노등 운등을 뿌 5pfl 뽑아던 지려는 _ 
일본제 국주의 자들의 마수를 피할 수는 없 었다. 박 금준을 비룻한 여^ 명의 노조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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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자들은 많은 일거 3 들을 남 겨두고 감옥과 유치 장으로 끝려 갔다. :% - ᅳᅳ H 

이런 실정을 고 려하여 우 근 ᅵ는 1937 년 봄부터 흥남 지구에 서간 도에서 길^ 낸정 

치공작 원들을 여러명 파견하 였다. 

우^ 일행은 청산령 마루에 올라 섰을때 신흥 지구비 밀근거 지에서 활 등하던 소부 
대책 임자인 한 초남이 불쑥 우 5 ᅵ를 찾아 왔다. 

밀영에 대 기하고 있 으라고 했는테 왜 왔느 나고 물으니 그는 부전에 노 구피의 밀 
장이 있고 적들의 경계도 다튼 때보다 심하기 때문에 마음이 놓이지 않아 팥 려왔다 
고 하 였다. 그가 오자 우 근ᅵ 는 장 해우를 신파로 돌려보 냈다. 그 다 음부터 길 안내는 
한초 남이하 였다. ^ ^ ^ 누ᅵ ^= 

일마후 우^ 앞에는 넓고 푸른 호수가 나타 났다. 한 초남은 그것이 부전호 2 호언 
제인테 이제 왼쪽기 슭으로 올 라가면 1 호 언제가 보 인다고 하 였다. 그 언제 가 까이에 
경 찰관주 재소가 있고 거기서 3-4근ᅵ 쯤더 올 라가면 노 구찌의 별장이 있다는 것이 
었다. ^ 

일본의 신흥 재벌인 노 구피는 조 선에서 군수 공업을 창 설하고 전기， 화학 공업을 
완전히 독 점하기 위하여 수 력발전 소도건 설하고 흥남에 조션 질소비 료주식 회사룰 

전 개하고 군 수공업 회사도 세 웠다. 그^ 고 부전과 혀천에 건 설하는 수력발 전소를 
감 독하기 좋은 위치에 별장을 지어놓 았다. = " 

비화로 가득찬 부 전호의 건설 역사를 더듬어 보아도 노 구피가 우^ 조선사 람들을 
어떻게 잔 인하게 착 취하였 는가를 잘 알 수 있다. 

1925 년에 누 구쩌는 부전 고원을 돌 아보고 사 이또총 독에게 여 기에는 수력 자원도 
많고 산팀 자원도 많고 게다가 눅은 노 등력도 일 마든지 있다. 그래서 발 전소를 건설 
하 겠다는 편지를 보 냈다. 사이또 총독은 그 편지를 받고 눅은 노 동력을 일 마든지 사 
서 수전 공자룰 시작 하라， 대일 본제국 힌법이 그것을 보장할 것 이므로 안 심하고 하 
는것이 좋 겠다고 격 려해주 었다고 한다. 

： 부전 호언제 공사는 1920 년대중 기부터 시작되 었는테 물길 공사를 할 때 안 전대책 
을 전혀 세우지 않은 탓에 각종 사고로 목숨을 잃은 조 선인노 동자가 무려 3000 명이 

나 된다고 하 였다. 언제 공사룰 마 감지을 때에 는물을 
~ 쫠^ 채우 려고호 수주변 에있는 농민가 옥들을 이주시 
키지도 않고 수문을 막 아버려 600 여 세대나 되는 농민 
들이 인공 수재를 입어 한지에 나앉는 참상이 벌 어졌다 
는 것 이다. 그 5 ᅵ고농 수식 날에는 제물로 처녀룰 바^ 야 




신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하면서 나어린 조 션처녀 
는 물속에 집 어넣는 귀 축같은 만행을 감행하 였다고 한 
다. 

—노 구피는 늘 조선 인노등 자들을 우마로 생각 하려고 

지껄여 a 다. 그가 언제 공사를 할 때 얼마나 악 독하게 
놀 았는지 일 본사람 들마처 《노구 ^가 지나간 자 g 에 
는 풀도 나지 않 는다》 고 하면서 그를 비난하 였다. 

노 구피별 장주변 경계가 엄하였 으므로 우 e ᅵ는 별장을 
에돌아 더 칠만에 기본목 적지인 신흥의 동오골 밀영에 



도중에 우 el 는 일제의 



^T 7 



피해 산중 생활을 하고있 



•ol 산 



신 흥지구 동오골 밀영의 
사령 부자리 



는 20 명 가까운 청 년들을 만나게 되 었는데 

으로 피 신해온 경위는 각각이 었다. rzi 

： 부전강 발전소 공사 장에서 악질 감독을 돌로 까죽이 



^^^^^ 



고 산에 들 어박혀 있다는 청년도 있었고 공사에 쓰는 다 이나마 이트를 훔 치다가 발 
각되어 도망친 청년 들도있 었으더 합흥거 e ᅵ에서 흥 남으로 내 려가던 도중에 《일제 

룰 티" 도하라 ！》， 《노 구씨는 우 5ᅵ 의 피룰 짜서 비료룰 만 든다》 라고 쓴 ᅵ라룰 얻 
어 가지고 다 니다가 경 찰에게 도> 속 당하게 되자 도망친 청 년들도 있 었다. 

고원 출신의 《최 면장》 이라고 키 큰 청년은 자기를 《관제 공산주 의자》 라고 하 
였다. 《면 장》 이라는 것은 관직이 아니고 일굴이 무 형으로 길었기 때문에 등무들 
이 붙인 별 명이고 《공 산주의 X ᅡ》 는 본인 스 스로가 Q 별명 이라는 것 이다. 서울에 
가서 중 학교를 다 니다가 집에서 학비를 대지 못해 중 퇴하고 돌아 
온 그는 한동안 일정한 직업이 없이 고원거 ^에서 지 냈다. 바로 그 
무렵에 근처의 한 공 장에서 적 색노조 사건이 터 졌다. 놈들은 관계 
자들 뿐 아니라 미 심적은 대 상들도 모두 검속하 였는테 《최 면장》 
도 거기에 걸려들 었다. 심문이 시 작되자 그는 아 무것도 모 른다고 
사 실대로 말하 였다. 거 짓말을 한다고 고문이 가해 졌다. 코 안에 
고 춧가루 물까지 부어 졌다. 

그는 고문을 못이겨 노조 운등을 했다고 혀위 자백을 하 였다. 그 
때부터 고등계 형사는 《최 면장》 에게 모르는 것을 배 워주어 가면 
서 공 산주의 자를 하나 만들어 내 게 되 었다. ^ ᅴ 

형사가 《너 는왜 공산 주의를 신 봉하게 되었 는가? 그 등기를 말 
하라. 그것도 너는 모 튼다고 할 것 이다. 공 산주의 자들은 한 결같이 
이 세 상에서 착취와 억압을 없애고 노 등자， 농민의 주권을 세운다 
고 하고 있다. 그래 너는 이것을 위해 공산 주의를 하지 않는단 말 인가? 어디 말해보 
라!》 이 S 게 심 문하면 그는 《네， 그 S 습니 다.》 하고 대답하 였다. 이런 식으로 3 개 
월간의 에심을 받는 과정에 그는 공산 주의에 대한 초 보적인 지식을 습 둑하게 되었 
다. 1 년간의 정역을 살고 나오자 이제는 당당한 《공 산주 의자》 가 되 었다. 일제경 
찰은 그를 계속 미행하 였다. 고원 경찰서 고등계 형사가 만 들어낸 《공산 주의자 최 
면장》 은 S 짜공산 주의운 등선을 찾기 위해 산발을 티 "고 북으로 가던 중에 등료들 
을 만나 그들과 합께 산중 생활을 하고 있는 청년이 었다. 

《공산 주의자 최 면장》 은 나에게 여기 모인 청 년들은 모두 일제 놈들과 싸울 각 
오가 되어 있다고 하면서 공 산주의 운등을 하 겠다고 하 였다. 그의 이 야기를 듣고 제 
일 많이 웃은 사람이 김평이 었다. 김평은 맑스나 엥 겔스도 이 말을 들으면 앙 천대소 
할 것 이라고 하면서 맑스는 부르조 아지가 자 기에게 이윤을 주는 상품 뿐 아니라 자 
기를 매장할 프룰 레티끙 ᅵ아도 만들어 낸다고 하였는 13] ᅵ 이제 보니 일제 경찰이 바로 
자기를 매장할 공산주 의자를 만들어 냈다고 하 였다. 그래서 나도 우리 등무 들에게 
보라， 조국의 청 년들은 모두 이 S 게 일제와 싸울 각 오들을 가지고 우^ 룰 찾아 산을 
혜매고 있다고 하 였다. 

우 끗ᅵ 는 그 청년 들에게 9 월호 소문을 주고 부전령 ᅳ— # V ~ᅮ1 
비밀근 거지에 있는 소 부대성 원들과 연계를 맺게 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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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30 명 정도의 정치공 작원， 혁명 조직책 임자， 노조， 농조의 1] 심들이 와있 었다. == 
김 재수， 김 정숙의 지도를 받음 흥남 지구의 지하 조직을 개척한 위 인찬이 김혁철 ■ 
의 안내룰 받으더 등오골 밀영에 나타 났다. 그의 몸 에서는 물 고기비 린내가 풍기였 
다. 웬 물고기 냄새인 가고 했더니 적들의 눈을 속이기 위해 물고기 장사로 가 장하느 

라고 고 등어를 한 중태기 메고 왔다는 것이 었다. 그 두 사람은 어릴 적부터 도천^ 에 ^ 
서 같이 자란 송아 지동무 였다. 그들은 소년 시절에 사회주 의나라 쏘련을 동 경하던 ^= 
나머지 연 해주에 가 보려고 김 공수와 합께 부 모들과 일가친 척들은 사상 경향이 대 Q ^ 
히 좋 았다. f 
위 인찬이 도천 5 ᅵ조국 광복회 조직으 로부터 공작 임무를 받고 흥남지 
구에 침투한 것은 1937 년 6 월경이 었다. 그의 뒤를 이어 인차 김공수 
i 를비룻 한여^ 공작 원들이 흥남 지구로 증 원되어 갔다. 때룰 같이 
' 하여 원 산에는 혀 석선이 파견 되었고 신흥탄 광에는 이 효준， 창성에 

는강 병선이 들어 갔으머 청 S 에서는 박 우현이 조국광 복회조 
연계를 맺고 사 업하기 시작하 였다. ᅮ ^ 드 

f 조 국광복 회흥남 지구위 원회를 조직한 것 이그해 8 월이라 

m 는데 벌^ 많은 노동 자들이 지회에 흡수 되었고 조직의 운영도 활 ^ 
f 기있게 되어 간다고 하 였다. 지회책 임자인 위 인천은 자기 어 머니에 ^ 
게 노동자 간이음 식점을 차 려놓게 하고 그곳을 연 락소로 이용 하면서 = 
사업 내용을 수시로 김 정숙， 김제 수에게 보고하 였다. 그들이 흥남에 와 ■ 
서 첫 조직을 꾸 ^ 던 이 야기는 매우 교 훈적이 었다. 
도천 g 에서 온 공작 원들이 처 음으로 발을 붙인 본궁화 학공장 건설 노동자 들속에 

는 14 살짜 근ᅵ 소년도 있 었다. 그 소년이 하는 일은 불에 팥군 쇠못을 운반 해다가 높 g 
은 곳에서 일하는 ^베트 공에게 던 져주는 것이 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소년이 한순 ^ 
간에 시체로 변하는 참사가 생 겼다. 그 애가 올 려던진 불에 팥군 쇠못이 공교 롭게도 ■ 
우에서 떨 어지는 철편에 맞아 다시 밑으로 떨어 졌는데 면바로 카바이 드통에 내 5ᅵ = 
꽂히 었다. 그 바람에 카바이 드통이 폭 발하여 소년은 전신에 화상을 입고 쓰 러졌^ 
노등 자들이 모 여왔을 때 그는 이미 절명하 였다. ^ 
일본인 감독은 소년의 시체를 병원에 날라 가려고 서들 렀다. 조금 이라도 치료를 ^ 
받다가 죽은 것으로 조 작하게 되면 안전 시설을 하지 않은테 대한 노동 자들의 불만 = 
을 무 마시킬 수 있을뿐 아니라 소년의 가족 들에게 위 자료를 안 주어도 되기 때문 Of^g 
었다. 공작 원들이 감독의 속심을 폭 로하자 노등 자들은 분 개하여 소요를 일 으켰다 「^p 
감독 놈들은 겁 을먹고 시체를 어쩌지 못하 였다. ᅳ = 

ᅮ 노동 자들은 소년의 장례를 치르고 그의 부 모들이 위 자료를 받을 수 있도록 공장 ᅴ^ 
측 에압력 을가하 였다. , r = 

_ 그 사건을 계기로 흥 남공작 원들은 노 등자들 속에서 신망을 얻 었으더 노 등자들 ^ 

에 첫 조 직을내 올수있 었다. 그들은 《협 조계》 라 는합법 적인명 S 을띠고 조직을 j 

운영하 였다. 그런테 하루는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 졌다. 어떤 중년사 나이가 불쑥 

《협 조계》 에 나 타나서 느닷 없이 《나는 프로판 테른이 여!》 하고 자기 소개를 하였 ^ 
^^프 로판테 튼이란 국제적 색노등 조합의 약청이 다.: ^ThW 한때 태평양 노조에 ᄌ^ 
관계 하였던 모양 이다. 스스로 격 을높여 자기룰 프로 편테른 이라고 소개한 그 사람 ^ 
은 《당신 네한테 경고 하는테 좀 자중 하오. 중일전 쟁으로 요즘 일본사 람들이 사나 , 
와졌기 때문에 그 들하구 엇서지 말아 야^. 위 자료요 뭐요 하면 뿔나게 나서 = 

지 마오. 때문에 요시찰 인물인 내^^ ^ feg ^이 i^^ ^ 고를 남기 ^ 

고 총총히 사라 져버렸 다.— ᅳᅳ —ᅳ : —， ― 디 ^= 
^ 그 후부터 흥 남공작 원들은 노 조관계 자들이 극좌 로부터 극우로 념어 갔다고 인정 





5. 9 월 호소문 



하면서 그들을 경 계하기 시작하 였다. 

서호 지구의 노 조속에 당 조직을 확대할 테 대한 임무를 받고 파견된 김 석연의 지 
난날의 로조관 계자들 중에는 일제의 탄압에 겁 을먹고 일본의 《백색 로조》 나 구 
라파의 노 등조합 주의자 들처럼 타협의 길로 나가는 자들이 많다고 푸^ 하 였다. 

장 해우의 말을 들 어보면 원래 흥 남지구 적색 노조가 조직초 기에는 반일 투쟁을 아 
주 잘하 였다고 한다. 1930 년대 초에만 하여도 흥 남노등 조합은 공장가 까이에 비밀 



서 



보 관하는 지하 실까지 꾸 려놓고 활등을 본 때있게 하 였다. 조합성 원들은 



지하 실에서 격문도 쩍어 냈다. 밤이면 거^ 에 나가 반일 구호를 내불이 었다. 그날의 

용감한 붉은노 조는모 두어디 로갔겠 는가? = ^ ^ 몌 

나는 흥 남동무 들에게 태평양 노조관 계자를 그대 로내버 려둔것 은아주 잘못된 일 
이다. 그런 사 람들을 혁명 적으로 교양 한다면 노 조관계 자들이 노 등조합 주의적 방향 
으로 나같 수 없다고 지적 하면서 앞 으로의 투쟁 방향을 제 시해주 었다. 

…우 3 는 우션 등해안 지구의 도시， 농촌， 어촌， 광산， 탄 광들에 조 국광복 회하부 
조 직을더 많이 내오고 숨 어있는 노조， 농조 관계 자들을 다 찾 아내어 적어 도몇해 
안으로 신흥， 흥남， 함흥， 원산 일대에 수만 명의 항쟁 역량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부 전령산 줄기를 중 심으로 비밀 유격근 거지를 꾸^ 고 당면 하게는 수백 명씩 되는 몇 
개의 무장 부대를 상시 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한다. 노 등자들 속에는 돌 격대를 내오 
고 농민들 속에는 생산유 격대를 조 직하되 그 모든 조직이 보이지 않는 비밀 조직으 
로 되게 하여야 한다. 

우 근ᅵ 는 9 월호 소문이 지하 수처럼 소^ 없이 군중 속으로 깊이 스 더들게 하여야 한 

다. 

항 일혁명 초기에 우 ^ 에게는 사람 수보다 총이 적 었지만 지금은 반대로 총은 많은 
n 사람이 부족 하다. 남는 총으로 국내에 있는 전체 청 년들은 무 장시켜 결 정적인 ' 
각에 전민항 쟁에로 뇜어같 수 있게 해야 한 다… 



그때 내가 강조한 내용을 요 약하면 이상과 같다. 



나는 담화를 마치고 다음날 경 찰들의 감시가 펄 미치는 신흥탄 광으로 발길 
끗ᅵ 었다. 신 흥탄광 대 표로온 이 효춘이 나룰 안내하 였다. 



-백 세 대니 되는 불우한 탄부가 족들은 닭고 씨 그러 진 바 라크에 ^ 곡이 들어 박 
혀 숨 막히는 생활을 하고 있 었다. 그 고장 에서는 질병과 노동 재해로 해마다 수십 명 
의 생명이 무 펌으로 갔다. 나는 이곳에 찾아온 조직 원들과 노조 홱 심들을 삼 발산의 

비밀 장송에 모 여놓고 9 월호 소문을 해설 해주고 당면 과업도 주 었다. 

그때 한 탄광조 직원이 찾 아와서 적색노 조에서 간부로 있던 자기 사 촌형이 변성 
명을 하고 숨어 산다고 하 였다. 알 고보니 그 사 촌형은 노조성 원들에 대한 검 거션풍 



이불때 신 흥으로 온 사람이 었다. 노조가 파업을 잘못 지도하 다보니 숱한 사 람들이 
감 옥으로 끌 려가고 어떤 사 람들은 일제의 개가 되어 조직의 비밀을 팔아먹 었다. 경 
찰이 노 조지도 자들은 잡아같 때 사촌형 이라는 사람 
은겨우 몸을^ 어 탄 광으로 왔는테 노조 동무들 보 
기가 부끄^ 워 일굴을 내밀지 못 한다고 하 였다. 

나는 신흥 탄광을 떠나기 전에그 의형을 만나보 
았다. 그는 혁명을 같이 하자는 우^ 의청을 받자 지 
하에서 나와 만 신창이 된 노조를 수 습하여 어떻게 
하나 9 월호 소문의 요구를 관 철해가 겠다고 하 였다. 
그 에게는 노조원 명단이 그대로 간 수되어 있 었다. 
그 사람은 흥남지 구의 노 조관계 자들을 거 의 다 알 
" 있 었다. ― —ᅳ = ' ᅮ ― ᅳ 




혁명 A ᅡ적비 

《삼밭 산이여 천 세만세 길이 전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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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8 장 중일 전쟁의 불길 속에서 



I 



V 축 d r r 



신흥촌 - 



우 g 는 그와 흥 남지구 조직원 들과의 연계를 지 어주고 가버운 마 음으로 풍산을 
향해 떠 났다. 불개 미재밀 영에서 하루밤 유숙한 다음 곧장 황수원 언 제공사 장으로 
가보 았다. 

풍토 사나운 영북 땅에서 비 바람을 맞으더 언제 공사를 하고 있는 그곳 인 부들의 
참상은 고역과 질병에 시팥 e ᅵ고 있는 신흥탄 부들의 모습과 조금도 다른 점이 없었 
다. 

풍산 에서는 천도교 출신의 우 e ᅵ 정치공 작원인 《김 빠이》 가 고급 양복에 개화장 
을 짚고 다 니면서 우^ 일행을 안내하 였다. 우^ 는 황수원 언제공 사장을 거처 풍산 
군 소 재지를 지 나어느 화전 마을의 외 s 포수 집에서 박 인진을 만 났다. 나는 오늘 
화 로불에 5 감자를 구워 먹으더 그와 합께 나라의 운명을 걱 정하던 화전마 을의ᅮ 

밤을 잊 을수 없다. ᅳ^^ { 

그날밤 박인 s 은 최린을 천하제 일매국 노라고 규탄하 였다. 

그가 제일 미워한 것은 《3 대 애 국자》 라고 자 청하는 최린， 최 남선， 이광수 였다. 

박 도정이 그들을 특별히 미 워하는 까닭은 세 사람이 조선 민족을 미개민 족처럼 근거 

P^'l ᅵ Jg|l±t i.U L^fflfJfE^ 빼 1 』 화 _ \ 훑ᅳ― — 

《제 민족을 못난 민 족으로 보는 사 람치고 길을 을게 걷는 사람을 보지 못 했습니 

다.》 " ^^^^H 

박 인진의 말이 을 았다. 혁 명이란 신^ 을 가지고 하는 것인테 그 신^ 이란 정치적 
이^ 에 대한 믿 음이기 전에 자기 인민에 대한 @ 음과 긍지인 것 이다. 자기 민족， 자 
기 인민에 대한 @ 음과 긍지가 없다면 과연 어디서 애 국심이 나올 수 있겠 는가. 

나는 그날 박 인진과 함께 작 별하고 캄캄한 밤길을 걸 으면서 내내 그 생각을 하였 

다. 풍 산지구 정 치공작 원들을 만나 9 월 호소문 사상을 해설하 면서도 박 인진의 말을 
인용하 였다. 우 ^ 는 우 5ᅵ 인민， 우 51 노등 계급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전민 항쟁을 준 
비하는 길외에 다른 길이 없다고 역설하 였다. 

조국의 산과 들에 가 을빛이 짙 어가던 그때 조국 광복회 대강을 안 고멀고 험한길 
을 소 문없이 걸어간 우 근 ᅵ의 조국 편답은 헛되지 않 았다. 

우 근ᅵ 가 신흥， 풍산 지구룰 돌고 난 뒤에 부전， 합흥， 흥남， 원산， 단천， 풍산， 신흥 
을비룻 한국내 각지에 서는전 민항쟁 세력이 급속히 장 성하게 되 었다. 

황 수원언 제공사 장에서 노 등자돌 격대가 무 어진테 뒤이어 후치령 생산유 격대가 
조직되 었다는 소식이 연방 날아들 었다. 공장들 에서는 연이어 파업이 일 어나고 공 
사 장들에 서는인 부들이 집 Q 탈주 사건이 벌어 졌다. 

합흥 -신흥 지구의 여러 공장， 탄광들 에서도 노 동자돌 격대가 조 직되어 곳 곳에서 
태업 과오작 시공， 폭발사 고들이 끊 임없이 일어 났다. ： ^ 
합흥 만세교 난간과 등 흥산의 구 천각에 9 월호 소문과 관련한 선 전문이 나불은 것 
도 그 무렵 이고김 일성이 함흥거 근ᅵ 에 나와 이발을 하고 갔다는 소문이 나돌기 시작 

한 것도 그때 였다. 김 일성이 일 본육군 병원에 입원 
했다는 풍문까 지떠돌 았다고 한다. ：ᅵ ― 

합흥， 흥남지 구공작 원들은 9 월 호 소문을 접수한 
다음 노 조와의 사업 에서도 혁신을 가처 왔다. 그들 
은숨 어있는 노 조관계 자들을 100 여 명이나 찾아내 
어 그들 모두를 조국 광복회 조직에 흡수하 였다. 흥 
남지구 노조는 노 등자돌 격대의 원 천지로 되었다 c 
: 《혜산 사건》 만 일 어나지 않았 더라면 흥 남지구 
조직 원들은 더 많은 일을 하였을 것 이다. 이 사건의 
여파로 위 인찬， 김 공수， 김 응정등 무들은 체 포되어 




두만강 건너 오신곳 




함흥형 무소에 수감되 었다. ᅮᅳ - ᅳ 

원산， 문천， 천내 ^ 지구 에서도 우 ^ 조직의 활등은 아주 왕성하 였다. 천내 e ᅵ시 

^트공 장조직 원들은 9 월호 소문이 발표된 그 해 가을에 1000 여명의 노등 자들을 망 
라한 파업 투쟁을 조 직하여 적들을 당황케 하 였다. 

그전에 부 수상을 한 정 일룽이 문천 제련소 출신이 었는데 그는 해방 전에 자기네 
문천제 련소에 지 하조직 원들이 많 았다고 자랑하 였다. 자기도 그들의 영향을 받아 
왜놈십 장들과 투쟁을 많이 하 였으나 당시 까지는 뒤에서 자기룰 조 종하는 사 람들이 
지 하조직 원들인 줄은 몰 랐다고 하 였다. 

내가 해방 후 평 양에서 개선 연설을 한 바로 그날에 문천 제련소 에서는 첫 쇠물을 
뽑 았다. 그것도 그 제련 소에서 지하 활동을 해오던 
조 국광복 회조직 원들이 발기한 애국적 소행이 었&ᅳ 

우^ 의 정 치공작 원들과 조직 원들은 감방속 에서도 
9 월호 소문을 선 전하여 투쟁을 계속하 였다. 우 e ᅵ가 
발표한 9 월호 소문이 미친 영향은 참으로 컸으더 그 
것은 국내의 혁명 운등을 백 두산과 연 결시키 는테서 
결 정적인 작용을 놀 았다. 

^수풍 발전소 노등 자출신 으로서 건 설상을 한 최재 
하도 생전에 말 하기를 1930 년대말 부터는 중부조 
선 이북의 큰 공장， 건 설장의 노등 자들은 거 의다백 

두산과 연결된 조직의 영향 밑에서 움직인 것 같다 _ . ^ _ 

고 하 였다. 그도 등 무들을 따라서 파업과 태 업운동 
에 여러번 참가한 일이 있다고 하 였다. 

그의 말대 로 당시 우 5ᅵ 나라 산업 지 대들 에는어 디 에 나 다 조국 광복회 조직 이 뿌 
끗ᅵ 를 박고 있었고 그 조 직들의 영향 밑에서 노동 계급의 투쟁이 힘있게 벌어 졌다. 이 
것은 중일 전쟁을 일 으키고 조선 인민에 대한 폭압과 약탈에 혈안이 되어 날뛰는 일 
제에 대한 항거의 표시 였다. 반일 구국의 초지를 버 근 ᅵ고 일 제에게 전향한 자들이 아 
무 5ᅵ 입을 모아 반공과 친일을 션전 하여도 우 5ᅵ 노등 계급은 등 요없이 애국의 지조 
를지켜 싸 웠다. 

9 월호 소문을 발표한 때 로부터 5 -6 년이지 난어느 날 신문 지상에 조선청 년학생 
들에게 학도병 진출을 권 고하는 조 만식의 권 고문이 실린 적이 있 었다. 그것이 진짜 
조 만식이 쓴 글인지 아니면 일제가 조작한 글인지 그 내막은 알 수 없 었으나 어쨌든 
그 글은 세상사 람들을 놀라게 하 였다. 조만식 이까지 전 향하면 천하의 민족 운동지 
도자들 중 전 향하지 않을 사람이 누 구이겠 는가. 아마 사 람들은 그때 이런 생각을 한 

것 같다. ―〜 ᅵ그^ W ^ 

하지만 노등 계급은 등 요하지 않고 우 근ᅵ 가 내놓은 전 민항쟁 준비룰 다 그처나 갔다. 

특수 무기를 연 구하는 흥남 지구의 어느 비밀군 수공장 에서는 세상을 법석 끓게 한 
굉장한 폭발 사고가 일어 났는데 적들이 조 사한테 의하면 사고의 원인은 우연한 실 
수가 아니라 의 식적인 파괴 공작이 었다. 우 근ᅵ 혁명 조직성 원들은 개미 한 마^ 도 일 
썬 못 한다는 그런 소굴 에까지 침투해 들 어가서 적 들에게 돠 격을 가하는 투 쟁을조 
직하 였다. 우 근ᅵ 의 노동 계급은 9 월호 소문을 적극 실천하 였다. 

9 월호 소문은 항 일무장 투쟁에 참 가하고 있던 우^ 공 산주의 자들이 중일전 쟁으로 
하여 변화된 정세의 요구에 맞게 근로대 중속에 깊이 침 투하여 그들을 깨 우치고 조 
직하고 궐기시 킴 으로써 조국 광복의 대업을 더욱 성과 적으로 이룩 해나같 수 있게 



신흥촌 - 두 만강을 건너 가신곳 





r 그 



1937 년은 항일 혁명의 전성기 였다. 우^ 주력 부대의 백 
산지구 S 출이 일으킨 파도를 타고 역 사적인 전환의 시대 
에 들어선 조선민 족해방 투쟁과 조선공 산주의 운등은 전 
례없는 폭과 심도를 가지고 앙양 에로의 길을 걷고 있 
었다. 만사가 우^ 의 의 도와의 지대로 다 잘되 어가던 
： ᅳ그때 조선 혁명은 사나운 도전에 부딪히 였다. 우 e ᅵ가 
■ 백두산 지구를 떠나 무송， 몽강현 일 대에서 활동하 

ᅮ 는 사이 적들이 세 § 《혜산 사건》 이라는 것을 조 
ᅳ 작하여 우^ 의 혁명 역량에 대한대 대적인 폭 압선풍 
！을 일 으키기 시 작했던 것 이다. 적들은 우 e ᅵ가 백두 
산 지구에 나온 후 한 해 남짓한 기간 꾸 려놓은 지하 
조 직들을 닥치 는대로 파 괴하고 우 e ᅵ의 영도와 노션 
에 충실한 혁명 가들을 무 데기로 잡 아다가 처형하 였다. 
수차에 걸치는 검거 선풍을 통하여 적들은 수 백수천 
의 애국 자들을 잡 아가두 었다. 옥 중에서 고문 치사를 당 
람만 해도 얼마나 많은지 모 른다. 프 




이 사 건으로 하여 조선 혁명은 심대한 타격을 받았 다. 국 내당공 
작위 원회의 적 극적인 활동에 의하여 일사천 ^로 내팥^ 던 당조 직건설 사업과 조국 

광복 회조^ raa 시 "업은 ^각한 손실을 당하였 다. ^ = 

나는 몽강현 대갑 랍자밀 영에서 김평과 김 재수를 통하 여 《혜산 사건》 에 대한 상 
보룰 처 음으로 들 었다. 그때의 통 분하던 심정을 무엇 이라고 표 현해야 할 지 모르겠 
다. 그것은 수많은 억울한 희생을 낸 ^민생 e» 소 등이후 처 음으로 체험 해보는 커 

다란 상실감 0" M "l "~ ^ ~ ^ 



나는 《혜산 사건》 을 겪 으면서 혁 명가의 신넣과 의지에 대하 여 깊이 생 각하게 
되 었다. 《혜산 사건》 은 매개 사 람들이 지니고 있는 혁명에 대한 충 실성과 신^ 과 
의지의 강도를 검 증하는 일대 시련이 었다고 할 수 있다. 말 하자면 이 사건은 진짜 
혁 명가와 가짜 혁 명가틀 가르는 하나의 엄흑한 검열 과정이 었다. 신^ 과 의지가 강 
한 사 람들은 혁명가 로서의 절개를 지켜 원쑤 들과의 대 결에서 승 ^ 하였고 반대로 
신^ 과 의지가 박약한 사 람들은 혁명가 로서의 존엄을 버^ 고 배신과 굴종의 길에 

떨어졌 다.^ " 



사 건초기 고문에 못이겨 적 들에게 대내의 비밀을 고 스란히 섬 겨바친 배 신자들 
가 운데는 길 혜선과 백 무선의 철 도공사 장들에 파 견되어 활 등하던 지 하공작 원들도 
있 었다. 우^ 는 그들을 통하여 철도공 사장의 노동계 급속에 혁명조 직들을 박 으려고 
했 었다. 그런테 그들은 경 찰서에 끌려가 곤장을 몇 개 맞고는 인차 적 들에게 투항해 
버 e ᅵ고 말았 다. 그들 에게는 목숨을 바치는 한이 있 더라도 조직의 비밀을 지키고 혁 
명의 이익을 고 수해야 겠다는 철 석같은 각오와 불굴의 투쟁 정신이 부족하 였다. 그 
% 사람이 비댈을 불지 않았 더라면 장 백일대 혁명조 직들은 건재 하였을 것 이다. 우 



^는 벌써 1 차 검 거에서 권영벽 ，이 제순， 박 인진， 서응 51， 박ᅳ 



-그 드 기 



많은 지도핵 



심 S 과 조직성 원들을 잃는 참변을 당하지 않으면 안되 었다. ᅳ^ 

^ 신^ 과 의 지는혁 명가가 갖 추어야 할 기초적 자질 이다. 이 자질을 갖추지 못한 사 
람은 혁명 가라고 말할 수 없다. 참된 인간의 표정을 논할 때 우 51 는 그가 무슨 사상 
과신^ 을 어떻게 지니고 있 는가에 대하여 응 당하게 중시 한다. 왜나 하면 사상과 신 

삶의 목표가 뚜 렷하고 그 목표를 점 령하기 위한 노력에 성실 



« 이 강한 인간일 
하기 때문 이다. 

그^ 므로 우 51 는 혁명 가들을 육성하 는테서 모든 사 
람들이 공산주 의적인 신^ 을혁 명가의 중요한 표정으 
로 보고그 배양에 막대한 노력과 정력을 기 울이는 것 
은 민족 해방， 계급 해방， 인간 해방의 기 발밑에 진행되 
는 사 회주의 공산주 의건설 과정이 인류가 수 행하는 모 
든 혁명가 운테서 가장 간 고하고 장 기적인 변혁 운동으 
로 되기때 문이 다. 강 철같은 신 a 과의 지가없 이는자 
연과 사회의 온갖 구속과 도전으 로부터 인간의 자주 
성을 옹 호하고 실 현하기 위한 어려운 변혁 운등을 끝 
까지 승 el 에로 이 끝어 나같 ^ 례^ —― 

—그신 a 을 신 a 으로 존 재하게 해주는 강력한 등 반자， 보 호자가 바로 의지 이다. 

과 의지는 고정 불변한 것이 아니라 환경과 조건에 따라 더욱 굳 건해질 J 
있으머 약화될 수도 있고 변질될 수도 있는 것이 신^ 과 의지 이다. 혁 명가의 신 a 과 
의지에 변질이 생길 때 그 혁명은 해아릴 수없 는비싼 대가를 치르게 된다. 이런 이 
유로 하 여 우 e ᅵ는 신 a 교양을 공산 주의적 인간 육성의 필 수적인 공 정으로 보고 있 





혜^" 사건을 
언급한 

일제의 
문건 



？것 이다. ^ ― ' ~ ― w ^^- = 

7 신 a 과 의지의 연마는 혁 명적인 조직 생활과 실천 활동을 통 해서만 이 루어질 수 
있으더 부 e 한 교양과 자 체수양 과정을 거처야 견 고하고 확실한 것으로 될 수 있다. 
이런 공정을 경 과하지 않은 신 a 이나 의지는 사상 누각과 같다. 혜산경 찰서의 취조 
실 에서혁 명가의 4! w 그ᅵ^ ^지 못한 의 경우가 바로그 ^ 
런 것이 었다. 그들은 혁 명적인 조직 생활과 실천 과정을 거처 신심 
을 충분히 e 련하지 못한 사 람들이 었다. 그들의 사상 의식은 폭풍 
속에서 연 마되지 못한 것이 었다. 그들은 모두 항일 혁명의 전성기 
에 입 대하여 승^ 하는 싸 움질만 체험한 사 람들이 었다. 혁명이 상 
승 단계에 있을 때에는 그 흐름을 타고 이처럼 대 열내에 사 상적으 
로 견 실하지 못한 ^연분 자들이 끼 어들게 된다. 
^^산 사건》 에 대한 보고룰 들은 우^^ ^조 선인 민혁^ 
당 위원회 비상 회의를 열고 위기에 직면한 혁명조 직들을 보 호하고 
당 건설과 조 국광복 회조직 건설을 더욱 활발히 전 개하기 위한 대책 

~ 쑹 »였 !1 h ， - „ ； 



ᅮ lxf 검거를 통 ᅵ도 1] 심들을 대부 아 가둔 = 
적들은 수사의 폭을 넓혀 서간도 전역과 압록 강건너 갑산 일대에 드 
검은 마수를 뻗치고 있 었다. 적들은 조선 혁명의 명줄을 다 끊어놓 기라도 할 것처럼 
그 무슨 실적을 봄 내면서 기세를 올^ 고 있 었지만 우^ 가 애써 건설 해놓은 지하조 
직들이 다 망가진 것은 아니 었다. 장백과 갑산 일 대에는 적들의 폭압 망에서 벗어나 
티" 고장에 피신 했거나 깊은 산중에 들어가 숨 어있는 사 람들이 적지 않 았다. 장백현 
당과 장백 현조국 광복회 조직의 지 도부는 권영벽 ，이 제순， 서응 S, 박인진 등의 체포 
ᅮ 해체 상태에 이르 렀지만 박달， 김철억 ，이용 슬등을 중심으 로하는 조선민 족해방 




이용술 





등 1 a 지 도부는 그대로 살아움 직이고 있었다 . e " ᅮ ^ ― 

g 우 e ᅵ는 1 차 적으로 장 증열과 마 동희를 국내에 파 견하여 피신 중에 있는 조 선민족 
해방등 a 지도성 원들을 찾 아내고 그들을 통하여 조 직들의 피해 정형을 요해 장악하 
더 파괴된 조직을 재 건하기 위한 대책을 세 우도록 하 였다. 우 ^ 의 총적인 지향과 의 
도는 적들의 탄압으 로부터 오는 손실을 최대 한으로 막고 화를 복으로 바 꾸자는 것 
이었 i^^i ==~ ᅳ ― ^ ― ― 




=g^ gg flMmfi 들 의 행방 을 찾아 갑산군 일대의 산간부 

락들을 차례로 훑어 나가던 마 등희와 장 증열은 남흥 등에서 산능지 
도구 서기로 일하는 김태션 이라는 자의 밀고로 적 들에게 체포되 

혔— 다. ― 



김 태선은 마 등희의 등 향친구 였다. 그 두 사람은 갑 산땅에 와서 
_ 청소년 시절을 남다른 우정 속에서 보 냈다. 김 태션의 장 백현에 
건 너가서 무슨 강 습소에 다 니다가 학비 난으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되었을 때 그에게 돈을 대준 사람이 다 름아닌 마동희 였다. 김 
태선이 강 습소를 그 만두지 않으면 안될 형편에 처하게 되자 마등 

희는 서 당돈을 5 원이나 돌려 그가 공부를 계속할 수 있게 해주었 

다. 그 후에도 그는 삯김을 톄주고 번 돈과 땔 나무를 팔아서 번 돈， 
대서인 노룻을 해서 번 돈을 고 스란히 모아 친구의 뒤 받침을 직& 



스레 해주 었다. 




-： 강 습소룰 졸 업하고 산농 지도구 서기의 자^ 에 취직 하였을 때 김 태선은 장 길부어 
머니를 찾아가 어머니 ，내가 지식 청년이 되어 밥슬 이나얻 어먹을 수있게 된 것은 

다 동희가 나를 S 심으로 도와준 퍽입 니다. 이 눈에 홁이 들어같 때까지 내 한평생 
등희의 우정을 9i 지 않겠습 니다. 하고 말하 였다. 마 등희가 조 선민족 해방등 S 지도 
부와의 연계룰 지을 과업을 받고 갑 산땅에 나갔을 때 남 흥동의 김 태선네 집을 피신 
처로 정한 것은 이런 우정을 굳게 @ 고 있었기 때문이 었다. 그런테 그 등안 적들의 
충실한 노 복으로 변 해버린 김 태선은 마 동희와 장 증렬이 자기 집에 나 E ᅡ나 숙식을 
보장해 달라고 하자 따뜻한 음식과 잠자 근ᅵ 를 마련해 주고는 김 일성의 부하 두 사람 
이 자기 집에 와 9J 다고 신고하 였다. 그 김태션 이라는 자가 아주 고약한 놈이 었다. 
^동 희와 장 증열은 S 들에게 체포된 때로부 S A 로 «튼 운명의 길을 걸 었다. 

마 동희가 어떻게 고문을 이 겨냈고 어떤 방 법으로 비밀을 지켜 냈는가 하는 것은 
항일투 사들의 회상 기들과 문에작 품들을 통하여 많이 소개되 었다고 생각 한다. 마등 
희 가어떤 사람 인가고 물으면 인 민학교 아이들 까지도 조직의 비댈을 지키기 위해 
서 스스로 혀 를끊은 사람 이라고 대답 한다. 사람이 자기 혀를 스스로 끊 는다는 것은 
-。 룔 tt 우 '^ni^^-r ― = 
이런 각오는 살아서 역 적으로 되는 것보다 죽어서 충신이 되기를 바라는 참인간 
만이 할 수 있는 것 이다. 사람이 일단 죽음을 각 오하게 되면 무슨 일 이든지 다 할 



마 동희의 용기와 희 생성은 신^ 이 강 한테서 나온 것이 었다. 그 용기와 희 생성은 
어떤 고 문이나 위협으 로써도 거세할 수 없는 무 쇠같은 의지의 발현이 었다. 마등희 
는 자기가 비댈을 지키면 조직은 건재 한다고 생각하 였으더 자기가 죽어도 혁명은 



"5" 



^한 다고 말하 였다. 



마 동희를 신^ 이 강한 인 간으로 만 들어준 것은 혁명 실천이 었다. 그는 백 암지방 
에서 살 때 반 일회도 조직해 보았고 인민혁 명군에 입대한 후에는 구대 원들과 함께 
간고한 무송 원정도 해보고 경위 중대의 학습강 사로서 대 원들의 정치， 문화적 자질 



높이기 위한 계뭉 사업도 해보았 다. 그 과정에 사람이 망 국노가 되면 상가집 개만 
못한 신세가 되더 민족이 살 아나같 길은 투쟁에 있다는 것， 혁명을 해야 살길이 
열 51 고 혁명을 하지 않으면 자 자손손 마소 보다도 못한 노에 살이를 하게 된다는 것 

을 하나의 진근1 로 받아들 이었고 그것을 확고한 신 a 으로 만들 었다. 

마 등희는 어린 시 절부터 이런 신 a 의 소 유자로 될 수 있는 기질을 가지고 있 었다. 
그는 불공정 한것， 몰염치 한것， 비양 심적인 것과는 추호도 타 협하지 않 았다. 상대 

^ ^g^goj—g 는불 담임교 원과도 단호 # I 

결별하 였다. :IZ: 



소학교 시절의 마 동희의 담 임교원 조가는 교 육자의 양심 이라고 
털끝 만큼도 없는 시 정배와 같은 인간이 었다. 그는 학업 성적을 
실력에 따라 평가한 것이 아니라 친， 불친을 가 려가더 불공 평하게 
평가하 였다. 뇌물을 많이 먹이는 집 아 이들과 부자집 자 식들， 권 
세가의 출신들 에게는 실력에 관 계없이 모두 후한 점수를 주 었다. 

담임 교원은 자기가 편 애하는 학 생들을 내 세우기 위해 서라면 다 
튼 우수 생들의 점수를 깎아내 e ᅵ는 것과 같은 비행도 서슴지 않았 
다. 마 동희가 졸업 반에서 공부할 때에도 조가는 그 버룻을 좀처럼 



떼지 못 1} 고 있 었다. 그는 자 기에게 뇌물을 듬뿍 찔러준 eg 느 권세 = 
가의 자식을 1 등 생으로 내 세우기 위해 전과목 최우 수생인 마동희 ― 
의 역 사시험 성적을 일부^ 《갑》 이 아니라 《을》 로 매겨 버 3 
었다. 교원의 처사에 불만을 느낀 마 동희는 담임교 원한테 서 슴없이 찾아가 자기의 
시 험지를 보 여 줄 것을 요구하 였다. 조가는 시 험지를 보 여 줄 대신 버 르장머 5 ᅵ 없는 
놈 이라고 하면서 그의 템: 을 후 려같기 었다. 조가의 행위는 마 동희의 분노를 격발시 
키 었다. 그는 스스로 퇴학을 선언한 다음 담 임교원 앞에서 성 적증을 같 기같기 찢어 

버 리 피^ g^ oi as ： ^^^^B M 

^§ 등희의 아버지 pi "호릉 "나밖 훼 m 는 아들 a^n 나이에 학교를 하고 
생활 전선에 뛰 어드는 것을 바라지 않았 다. 낮에 장마 당에서 사온 소학생 모자를 아 





□I 




유화 《사 령부는 우리의 심 장속에 있다》 




들에게 내 보이더 네가 맨머 5 ᅵ바 람으로 다니는 것이 민망스 ^워 방 금전에 모 자까지 
사 왔는테 학교를 그 만두고 농사를 짓 겠다니 그게 무슨 망발이 나， 훈장이 부 자집자 
식편을 든 다든가 권문 세가의 눈치를 보 는거야 다반 사인테 그 런다고 선 생한테 시비 
를 걸면 어쩔 셈이란 말 이나， 어서 담임 선생을 찾 아가서 사죄 하라고 하 였다. 그^ 나 
마 등희는 끝까지 타협을 거부하 였다. 그는 심지어 아 버지가 담임 선생을 찾 아가는 

것까지 한사코 막아 나섰 다. m — 
그 후 마 동희와 담임 교원은 각기 적 대되는 길을 걷게 되 었다. 마 동희가 시대의 반 
항아가 되어 애국 전선에 떨처나 섰다면 조가는 교 e 을 버^ 고 매국 반역의 길에 나 

섰다. 그는 순사가 되 었다가 나 중에는 형사로 승 진되어 애국자 색출에 혈안이 되어 
돌아 갔다. 그가 눈을 곤두 세우고 감시한 첫 대상이 바로 마동희 였다. 조가는 마동희 
의 일거 일동을 짖궂게 주시하 였다. 똑똑한 건 퍽지가 없으면 사건을 날조해 서라도 
마 등희를 형 장으로 끝고같 잡도리 었다. 그스 ： ^즈 j — ᅮ 
조가가 마 등희를 본격 적으로 미 행하기 시작한 것은 그가 장 백땅에 들락날 락하면 
서 인민혁 명군의 물을 먹기 시 작했을 때부터 였다. 어느 날 마 등희는 장백에 건너가 
서유 격대대 표인김 주현을 만나 입대 승인을 받아 가지고 돌아 오다가 압록강 다 5i 

목에서 도사 근ᅵ 고 있는 조 형사와 맞다들 었다. 조 형사는 눈살이 꼿 꼿해서 마 동희를 
노 려보고 있 었다. 마 등희는 다 근 ᅵ목의 분 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대번에 직감했 
^^태 연 자： 약 집에 들아가 출발 준비를 하 _ 
그날 마 등희의 어 머니는 백두 산으로 떠 나가는 아 들에게 하 직밥을 지어주 었다. 
그^ 나 마 동희는 그 밥마저 먹지 못하고 총총히 집을 나서지 않으면 안되 었다. 조가 
가 그를 잡아 가려고 순 사들과 합께 뜨락에 나 타났던 것 이다. 마 등희는 뒤 문으로 집 

^탈 출하여 무사히 압록 se— a 넜다. = 
스승이 제자를 잡 으려고 돌 아치는 것과 같은 말세 기적인 현상은 일 제통치 자들이 
강 요하는 반인 륜적인 풍조가 빚어낸 비극이 었다. 해방 후 장길부 녀사는 나를 만날 

때마다 야: @ 화룰 옛 말처럼 ^53 ^ ^ . ^= ^= 

마 등희는 구시 산전투 후 전투장 근처 에서 우^ 부대에 대한 《토 벌》 에 나섰다 
가 구사일 생으로 살아서 도 망치는 조 형사를 만 났다. 그자는 마 등희를 보 자마자 무 
작정 총 질부터 하 였다. 마 동희는 조국도 민족도 제자도 안중에 없는 이 후안 무치한 

친 일반동 SSHaiira 단 해버^ 었다. ^= r z^n: 

이 일화룰 통해서 마 동희의 인 간상을 알 수 있고 마 동희가 지니고 있 던 신^ 이 어 
떤 토 양위에 서 있었 는가를 알 수 있다. 내가 마 동희를 테 ^고 다닌 것은 1 년반 정 
도밖에 되지 않 는다. 마 동희는 만 사람의 사랑을 받은 충실한 유격대 원이었 지만그 

가 유격 대에서 생활할 때 사 람들의 기억에 남을 만한 사 건이나 일화를 남긴 것은 별 

그런테 그와 관련된 한 가지 일화는 9J 혀지지 않 는다. 우 5ᅵ 가 무송 원정을 끝내고 
등강밀 영에서 군정 학습을 S 행하기 위해 식량을 구해 들이던 때의 일 이다. 그때 마 
등희네 7 년대 3 중 대도매 일같이 식량 공작에 등원되 었다. 어느 날 밤 중 대장은 식량 
공작을 떠 나면서 발에 등상을 당한 마 등희와 그 밖의신 입대원 등상자 들에게 밀영 
에 남아 다음날 아 침식사 준비를 위해 통강 넁이들 망에 같라는 과업을 주 었다. 

마 동희는 중대 장의명 령대로 망에다 통강 넁이를 같기 시작 했다. 종일 힘에 부친 
설상 행군을 한 테다가 식곤 증까지 겹처 그는 참을 수 없는 피로를 느끼 었다. 그러나 
마 등희는 찬 눈으로 일굴을 문지 르면서 졸음을 이겨 냈다. 그런테 다른 대 원들은 자 
기들은 먹지 않아도 좋으니 피 곤해서 누워있 겠다고 하 였다. 그들은 마 등희가 혼자 
서 망질을 할 때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정말로 누워있 었다. 그^ 다가 마 동희가 통강 



넁 이를다 같 아놓자 수고한 값을 어떻게 갚으면 좋겠 느니: 고 하면서 자기 네들끼 5 ᅵ 
걱정하 였다. 우^ 신입 대원들 가 운테는 그 들처럼 등서 남북을 전혀 모르는 얼떨떨 
한 사 람들이 간흑 끼어있 었다. 마 등희는 너무도 어처 구니가 없어 두 신 대원을 호되 

게 ᅳ꾸 saw 두 jff^^' ᅳ， 시 ~ 2 

내가 밀영에 도 착하자 마 동희는 이 사 연부터 말하 였다. 등지애 는없고 아무 것도 
모르는 사람 들인테 처런 사 람들을 데 ^ 고 어떻게 혁명을 하겠 는가고 하면서 한탄 
하 였다. 그가 몹시 낙심해 하기에 나는 지금은 조직적 세련이 부 족해서 그 S 지만 
교양을 잘하면 그들도 흘륭한 대원 이될수 있다고 말해주 었다. 그 신대 

후일도 잘하고 싸움도 잘하는 진 짜배기 장병이 되었 



다. 



마 동희는 입대 후짧은 기간에 훌륭한 전투 원으로 성장하 였다. 
—는 보천보 시가에 대한 정찰도 아주 책임 적으로 수행하 였다. 임 
무수 행에서 발휘한 힌 신성과 적 극성을 높이 평가하 여 나는 보천 
보전 투승^ 를 경 축하는 군민연 환대회 장에서 인 민대표 e 이 우^ 
에게 축기를 증정할 때 마 등희를 조 선인민 혁명군 병사 대표로 내보 
내어 그 축기룰 ᅳ받는 영에를 지니게 하 였다. 




후 생활이 증 명해준 것처럼 마 동희는 확실히 조 션인민 혁명군 
의 모든 병 사들을 당당히 대표할 수 있는 뛰어난 혁 명전사 였다. 그는 
한 마디로 말하여 공산주 의자의 표본 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 인물이 었다. 

j 마 등희는 누구 보다도 사 령부의 위치를 정확히 알고 있 었다. 하지만 그가 비 
을 불지 않았기 때문에 우 e ᅵ는 무사할 수 있었 다. + 



마 동희의 안해 

기요그 

1=1 CD 1=1 



마 등희가 희생된 다음날 마 호릉은 관을 짜 가지고 혜산에 와서 아들의 시신을 싣 

경 토 지 나가 경 부와 맞 1프 들했 ^ " ― ^ 

gi^^t ^gg 보 x}- ：이렇 을 —s: 렀다: .:— 드 』투 ^ 



^민 족에게 백 정질을 하는최 경부룰 평 즈럽게 보 아오던 은 흐르 
는 눈물을 홈치면 휙 분연히 ^ ^ 해^ ■ L E 

1 《내 아들 동희는 을 독립하 겨: 가 죽 었다. 딸 J tm ±!g| 도 그 S 
게 죽 었다. 왜 놈들의 물건을 홈 치다가 죽은 것이 아 니다. 나는 아버 지로서 자 랑으로 

여^^ _ — ~ ^'- _ = = ^ ᅳ W 

마 등희의 아 버지는 이 말 한마디 때문 에그후 체 포되어 합 흥형무 소에서 옥사하 
는 마 지막순 간까지 혁명 투사의 아 버지， 애국자 로서의 지조를 조금도 굽히지 않고 

당 당하게 교형 5 ᅵ들과 맞서 싸 웠다. . 

마등 희와는 대조 적으로 장 증열은 곤 장맛을 몇 대 보기 바쁘게 인차 자기가 아는 

밀 영들과 지하조 직들을 다 불 었다. 마 등희는 혀를 끊으 면서도 혁 명가의 절개를 지 

켰는테 장 증열은 어 쩌하여 혁 명앞에 다진 멩 세를 헌신 짝처럼 내 던지고 처주스 ^운 

^학 력이 라든가 이론 수준이 라든가 사업능 력으로 볼 때그는 마동 희한테 조금도 짝 



지지 않는 사람이 었다. 유격내 연한을 따지면 오히려 마 동희의 선 배라고 할 수 있었 
다. 똑 똑하고 불 임성이 좋은 장 증열은 입대하 자마자 일반 대원들 로부터 《간 부감》 
이라는 평판을 들 었다. 우 사 령부도 역시 그를 《간 부감》 이라고 점 쩍어두 었다. 
그는 입대후 보통사 람들이 대체로 거처야 하는 계단식 공정을 밟지 않고 일약 사 e 
청년과 장자^ 에까지 도약해 오른 인물이 었다. 사단 청년과 장이면 그가 권영 벽이나 

Wm oil - ss^^^em" ©a 다 홧을 학 amte^ 11 그 -'I 1 




제 18 장 중일 전쟁의 불길 속에서 





우 끗 ᅵ가 장 증열을 어느 정도로 신임 했는가 하는 것은 장백 현당이 조직 되었을 때 
를 현당위 원으로 선거한 사실만 놓고 보아도 충분할 것 이다. 한 마디로 말하여 우 




^ 는장증 열에게 



있는 모든것 을다주 었다. 



는우^ 와할께 밥도 굶어 얼 궈보고 밤도 밝혀보 았다. 장 증열은 우 
끗 ᅵ가 당하는 곤란을 두고 비관에 잠 기거나 신심을 잃어본 적이 별로 없 었다. 그처 

우^ 와 함 7/1 ᅵ 만난을 묵둑히 참아 냈다. 그^ 나 그는 철 창안에 끝려가 자마자 쉽게 S 
기를 들고 말았 다.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온갖 곤란을 다 참아내 면서도 형장 에서의 
고 문만은 견디여 내지 못하고 휴 지장을 집어버 근ᅵ 듯이 혁명가 로서의 체면과 지조를 

■ _go]Q:xra— 띠 —— ᅳ -ᅵᅵ ᅳ ^ 

^ 장 증열의 변절 과정에 대한 보고룰 받 으면서 나는 철 창밖의 인 생관이 다르고 철 
창안의 인 생관이 다를 수 있다는 진실을 통감하 였다. 철창밖 에서의 장 증열의 세계 
관이 공산주 의적인 것이 있다면 철창안 에서의 그의 세 계관은 유다의 것과 같은 것 
이 었다. 그는 자기 개인의 육체와 혁명의 이익을 바꾸 어먹은 장사 꾼으로 전락한 셈 

이 었다. "^-ZlT = ^^ =^2 ― ᅳ ^ 

11 장 증열은 많은 비밀을 적 들에게 섬 겨바치 었다. 그는 자기가 관여한 조 직들을 다 
공개 하였고 장 백현의 상 강구와 중 강구관 하에서 자기와 연계 를맺고 있던혁 명조직 
의 지도 홱 심성 원들을 다 불 었으더 사 령부의 위치와 밀 영들의 위치 까지도 아는 것 

은 다대주 었다. 그^ 고 경 찰들을 테 ^고 19 도구 아지트 에까지 와서 지 태환과 조개 

§조 개구도 장§ 열홧 §— 변 §g ᅡ 였다. 그는 우라: m« 대가 자^ 잡고 gfea* 하자 
밀영에 경찰 들을안 내하여 재 봉대원 전원이 희 생되게 하 였다. 간파하 자에서 전사한 



여 대원들 가 운테는 마 동희의 안해 김용 



그 



있 었다. 



: 어 쩌 하여 장증 g 은어 처 mu 절 하고 추악한 인 간으로 변 질되었 는가， 평상 a 

가 지니고 있던 공산주 M 적―친 « 은 S 울 뿐이었 말 인가. ^ 

그도 물론 신 « 에 대한 말은 많이 하 였다. 하지만 그가 소유한 신 « 은 공고한 기 
초룰 가지지 못한 서 푼짜^ 것이 었다. 그는 형장의 어마 어마한 광경과 경 관들의 독 

기어린 모습을 보면서 아마도 대일본 제국의 위용에 겁을 집 어먹은 것 같고 항일혁 

명 으로그 제국을 E ᅡ승 한다는 것은 실현불 가능의 부 질없는 공상 이라고 회의 주의에 



^ 같다. 

공고한 기 초위에 선 신^ 이란 어떤 것 인가? 그것은 자기가 승 상하는 이^ 에 대한 
절 대적인 믿 음이더 그 이^ 을 위해 서라면 굶 어죽을 각오， 일 어죽을 각오， 맞 아죽을 
각 오까지 되 어있는 그런 신^ 이다. 달^ 말하면 자기 위업의 정 당성과 자기 계급， 
자기 인민의 힘에 대한 확 신이더 자체의 주 체적인 힘으로 만난을 극복 하면서 혁명 
을 끝까지 완 수해나 가려는 각오를 의미 한다. 그런테 장증열 에게는 맞 아죽을 각오 
가 없 었다. 자기가 맞아죽 더라도 혁명의 이익을 고 수해야 겠다는 각오를 가처야 하 
겠는테 그는 반대로 혁 명이야 어떻게 되든지 간에 자기만 무 사하면 그만 이라고 생 



각하 였다. = _ _ ^ 

장 증열은 혁명을 팔 아먹은 값으로 육체적 생명은 건질 수 있 었으나 그 대신 그보 
다 더 값비싼 정치적 생명은 잃 어버^ 었다. 사 람들이 마 동희를 기억하 면서도 장증 

열을 기 억 하 는 : 이-유 가1# 로 거기에 있다고 생각한 i ^^^ ᅳᅳ 

마 등희와 장 증열이 걸어온 서로 대 조되는 두 인간의 행로를 돌 이켜볼 때마다 나 
는 김혁과 장 소봉을 의례히 회고 해보곤 한다. 그들도 같은 시각에 같은 지 점에서 같 

은 궤도를 타고 혁명을 시작하 였지만 그 종 착점은 서로 남극과 북극과 같은 차이를 

자기고 있 었다. 이 격차의 출발점 역시 두 인간이 지니고 9J 던 신^ 과 의지의 질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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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혜산 사건》 을 겪 으면서 



차 이에서 찾아야 한다고 본다. 



r 그 



김혁 이조직 생활과 혁명적 실천에 충실한 사람 이라면 장 소봉은 이론에 밝고 
뇌가 명석한 대신 실천이 꿈뜨고 자 만심이 강한 사람이 었다. 산전 수전을 다 겪은 김 

혁 은어떤 고생도 두려 워하지 않 았다. 그^ 나 장 소봉은 육체를 흑 사하는 그 런성격 
의 일에 몸을 깊이 잠그지 않았 다. 한 사람은 물불을 모르고 열정의 사나 이였고 다 
른 한 사람은 소 낙비라 쏟 아지는 날에도 바지가 행이를 걷어올 ^고 S 창 속에서 돌 
을 골라 디 디면서 신등에 홁을 묻히지 않 으려고 애쓰는 그런 넁 철하고 e ᅡ산이 밝은 

사나이 였다. ― ，극 1 ——^^^^^^^^^^^^^ 

우 e ᅵ가 카 륜이나 고유 수같은 고 장으로 왔다 갔다할 때 만해도 나의 친 구들은 김혁 
을 재 사라고 인정하 면서도 그가 혁명을 위해 큰 몫을 담당하 51 라고는 생각지 않았 
다. 시나 쓰고 작 곡이나 하는 선비가 혁명을 하면 일마나 잘하 5ᅣ 하는 선 입견이 작 

용했던 것 같다. ᅳ ― — J ᅳ ： i 

를— MDi_a 리를 몇번만 오 락가락 하여도 풍 각쟁이 대 접을받 h. 훼월 이었으 
니 내막을 잘 모르는 사 람들이 김혁 을그런 눈으로 보 는것은 그다지 이상한 일도 



핵 만 장 소봉에 대해 세 는 모두 당히 큰 기대룰 걸고 있 었다. 그가 후에 변 
절은 하 였지만 명물이 었다. 그는 가 명으로 글을 많이 써서 발표하 였다. 잡지 《볼쉐 
이크》 에 글을 제일 많이 낸 사람도 바로 장 소봉이 었다. 그 사람은 차 광수가 동열에 
놓을 수 있는 한 다하는 이론 가이고 선등가 였다. 그가 이론 수준이 일마나 높 았던지 
화 요파의 거두인 김찬도 그와 논쟁을 하면 늘 수세에 몰려 혀등 지등하 였다. 우 5 ᅵ는 

륜회 의 때 다—: - ' 



나와 나의 동 료들은 그가 몇해후 유치 장에서 전 향문을 쓰고 일제의 충견이 되어 

우^ 를 반 대하는 《귀 순》 공작 에_ : 나서귀！ 된 라러 v5 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 었디^ 

이처럼 육체적 생명 외에 인간이 가지고 있 는 또 하나의 생명 이라고 할 수 9J 는 

정치적 생명의 나이는 신^ 의 유무와 대소에 의해 결정 된다. 신 « 이 강하고 의지가 
강 할수록 그 인간은 정치적 생명을 유지하 는테서 장 수자가 된다. 신^ 을 일쩍이 줴 
버린 사 람들의 정치적 생명^ §평 쩨 요 콜 혀 다. — 'ᅳ ― 

Z 우^ 주력 부대의 참모 장으로 활등 하다가 적 들에게 투항한 임 수산은 이종 락이나 
장소 봉보다 더 한심한 반역 행위를 하 였다. 그는 《토 벌대》 대장이 되어 지난날 한 
전 호에서 싸우던 전 우들을 해치기 위해 미친 듯이 돌 아다니 었다. 적들은 그를 주구 
로 써 먹다가 쓸모가 없게 되자 내던지 었다. 그 후부터 임 수산은 말 구지를 끌고 다니 
더 슬 장사를 하 였다. 사 ^ 참 모장으 로부터 슬장사 에로의 전락， 그것은 신^ 을 잃어 
버린 그에게 차례진 서글픈 운명의 귀결이 었다. 

그는 해 방직후 팥 구지에 술통을 싣고 안 도에서 삼 지연을 거처 혜 산으로 오다가 
길 가에서 유 경수가 인 솔하는 소조를 만 났다. 그날 유 경수네 일행은 백두산 주변에 
서 출 몰하는 일본 군패잔 병들을 소탕할 테 대 한나의 명령을 받고 현 장으로 가던 중 

『 Oll\UL ᅵ- 



임 수산은 지난날 자기의 휘하에 있던 사 람들을 보자 어색해 하면서 당 신들도 이 
제는 산에서 내려왔 구만， 김일성 장군은 아직도 산에 있 는가， 그때 유 경수， 이두익 
을 비 룻하여 패잔 병숙청 사업에 동원된 항일투 사들은 모두 일본 군복을 입고 있었 
다. 그래서 임 수산은 그들이 모두 자 기처럼 일 본사람 들에게 귀순한 줄로만 알았 다. 
일마나 정세에 암둔 했던지 일본이 망한 것도 모르 더라는 것이 었다. 사람이 신^ 을 
잃고 ^S^f^^^^l^l ^ᅵ^^ 만！：^^^^^^^^ ^= 그 
1 손에 무장을 들고 우^ 와 합께 험난한 항일 혁명의 길을 걸어온 사 람들의 절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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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론 신^ 도 강하고 의지도 강한 백절 불굴의 투 사들이 었다. 그들은 최악의 역 
경에 처한 순 간에도 혁 명가의 지조룰 버^ 지 않았고 조국 해방에 대한 신^ 을 더럽 
히지 않았 다. 우 ^의 전 우들과 전 사들은 낯설은 이 역에서 황야의 티끝로 사 라지면 

서도 《미 래룰 사랑하 라!》 고 부탁하 였으더 《공산 주의는 청 춘!》 이라고 부르짖 

었다. 신 « 을 가진 강자 들만이 최후를 이 S 게 장식할 수 있다. 이런 신 « 이 없었다 
면 우 근ᅵ 의 항일 유격대 원들이 만주의 그 모진 추위와 주팀을 견디 여내지 못했을 것 



이다. 



^혁 명가의 신^ 과 의지를 두고 논할 때마다 나는 언제나 그 전열에 유 경수와 같은 
사 람들을 세우곤 한다. 자기 수 령이나 지 도자의 사상을 신 ^ 으로삼 고그신 ^ 을고 
수하기 위해 한생을 곧 바르게 걸어가 는데서 유 경수는 만 사람이 따라 배 울만한 모 

범을 보여주 었다. " x ^ 



^ 나와 유경 수와의 첫 상봉은 1933 년 동녕현 성전투 직후에 이루어 졌다. 싸움을 
내고 소왕 청으로 돌아와 대 원들을 휴식 시키고 있을 때 최현이 인솔한 연길 유격대 
의 대 원들이 나를 찾아 왔다. 그 대원들 중에 최현의 뒤를 그팀 자처럼 따라 다니는 

어 린대원 이한명 있 었는테 그가 바로 유피휸 h;^ - -; 

i 유 경수는 통 신원의 불찰로 연길유 격1훼§««^#에 참 가하지 Siifl 대하 
여 몹시 원 통하게 생 각하고 있 었다. 그는 전투에 참 가하지 못하고 《지 각생》 의신 
세 가 된 '^mo\ 룰 화 M cf 계 막 해 탰다. =ᅳ ， r 



등하, 소왕청 까자— 와서 밥만 t 어 먹다가 어떻게 거저 돌아 가겠습 y^. 
한 무데라 도좋으 q 걸:^ 장읗모 4 고한번 답새: 기 s 갑시 다.》 ᅮ 
ᅭ그한 마디의 말만 으로도 나는 유 경수가 보통배 짱군이 아 니라는 것 을인차 간파 



i 수 있 었다. 그 당시 그의 나이는 18 살이 었다. 그가 혁명 대오에 들어선 것은 16 살 

^였다 . ^^ 1— 5J \ ^= = 

《김 대장， 처 삼 손이가 나이는 어려도 싸 움군입 니다. 애가 녹록치 않 수다》 

삼손이 란^ 경 수의 sg^)i«,^" ^ ^ ᅭ — ———— ᅳ - ' 



이것이 유 경수에 대한 최현의 총적 평가 였다. 나는 그 한 마디의 평가룰 듣고 최현 
이 유 경수를 몹시 애지 ¥§ ^다는 것을 알게 ^ 었다. 1 " ^ 

Z - 18 살밖에 안되는 이 어린 대원의 짤막한 인생 속에는 망 국으로 해와 팥마처 빛을 
잃었던 내 나라의 구슬픈 얼굴이 비껴있 었다. 유 경수의 경력가 운테서 특기 할만한 
점 은어릴 때부터 머슴 살이를 한 사실과 10 대에 춘황 폭동에 참가하 였다가 군벌당 
국에 체 포되어 용정감 옥에서 곤 장맛을 본 사실이 었다. 간도 지방에 혁명 가들이 많 
았지만 어린 나이에 감 옥에서 물고 문이나 고 춧가루 고문을 받은 사 람들은 많지 않 
았다. 장중 열이나 이 종락과 같은 인간 들과는 팥 ^ 유 경수의 손을 잡아보 았는데 손 

바딱에 썩살이 하계 배겼 던지 쇠판 같 ^ ie=^ 

나는 유 경수가 어 렸을때 이삭 공부를 했다는 말을 듣고 등 정심을 금할 수 없 었다. 
이삭 공부란 남들이 공부할 때 그 곁에서 눈과 귀로 글자를 익히고 이치룰 새 기면서 

비공 식적인 방 법으로 학문을 섭 취하는 학습 방법을 말 한다. 그는 나무 a 을 지고 장 
에 갔다올 때마다 사 립학교 창 문밑에 쭈그 근ᅵ 고 앉아 나무 가지를 들고 교원이 칠판 
에 쓰는 글을 열심히 따라 썼다. 그 과정에 조선말 자모와 구 구표를 완전히 익히었 

다 . ^H^^^^^I ᅮ드포 ― ― 
유 경수의 이삭 공부를 미구에 온 학교가 다 알고 동 정하게 되 었다. 유 경수의 향학 



열에 감동된 꽉찬영 (꽉 지산) 교원은 그를 학교에 입 학시키 였다. 그^ 고 학비는 자기 
가 부담하 였다. 이 삭글을 배우는 나 무군총 각에도 쉽지 않은 소년이 었지만 낯도 모 
르는 생명 부지의 아 이에게 입학을 혀 락하고 그에게 학 비까지 대준 훈장 역 시쉽지 



않은 교육자 였다. ᄐ - 
^ 하지만 유 경수는 가정사 정으로 인해서 학교룰 졸업할 수 없 었다. 그는 학교를 중 
퇴하고 지 주집에 머슴 군으로 끝려 갔다. 그가 학교를 그 만두게 되자 꽉 찬영도 큰 충 
격을 받고 교사 직에서 물^ 나 노 등자， 농민들 속에서 혁 명적인 계뭉 사업을 시작하 
였다. 후에는 항일유 격대에 입대하 여 지휘 관으로 활등하 였다. 

유 경수는 머슴 살이를 하 면서도 계속 꽉 찬영의 지도를 받 았다. 자기 제자에 대한 
꽉 선생의 사랑과 관심은 실로 각별한 것이 었다. 그런테 이 션생이 



그만 억울 하게도 《민 생단》 올 가미에 걸 려들어 심판 대위에 서게 

되 었다. 좌경배 타주의 자들은 아무표 P ᅵ유도 없이 그 »SfflSa^ 

^에서 철 직시키 였다. 그의 일거 일동은 감시 병들의 감 시속에 놓 
숴있었 다.^ 



꽉 찬영이 군중심 판장에 끌 려나온 날 유 경수는 목숨을 걸고 
를 보 증해나 섰다. 그가 심판 장에서 자기의 은사를 보증 해나션 것 
은 사실 만인의 찬양을 받을 만한 큰 용 e 이었 다. 그 당시는 유경 

수 자신도 《민 생단》 s 의자의 명부에 등록 되어있 었다. 《민 생&》 



혐 의자가 《민 생단》 의 딱지가 불은 《피 고》 를 두둔 하거나 동정 
한다는 것은 총 구앞에 팥려가 자기를 죽 여 달라고 청 원하는 것과 
같은 자살 행위나 다름없 었다. 그^ 나 유 경수는 가슴을 내대고 스 
승의 무죄를 증명하 였다. 그 《죄》 로 하여 그는 《민 생단》 감옥 

^로 끌려 ^ 




= 유경 수의 용감 s^ssa 자 7F 스승을 위해 지킬수 있는최 고의의 ^ 였다. 그는 

한평생 스승의 은정을 9J 지 않고 제자 로서의 도^ 를 다하 ^ 위해 노력하 였다. j 
" 그가 그처럼 의^ 에 충실할 수 있었던 것은 신 « 이 강했기 때문이 었다. 신넣이 강 
한 사람은 도덕과 의^ 도 잘 지키는 법 이다. 혁 명가는 정의를 옹 호하고 불의를 증오 
하더 진 ^만을 말해야 한다 는것， 혁 명하는 사 람들이 등 지들과 인 민들에 대한 의 51 
를 잘 지 키자면 목숨 까지도 바칠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 바로 그가 지니고 

좋그는 좌경배 E} 주의 차들과 종파치 민생 0：》 이라 5! 규 정한 사람 
들 중 절대 다수는 아무 죄도 없는 무고한 사람 들이더 혁명에 충실한 사 람들을 《민 
생도>》 으로 몰아 아무 S 게나 처 형하는 것은 범죄 이라고 ᄐ> 호히 까밝히 였다. 그^ 
면서 그는 지금은 비록 반 《민생 9》 투쟁이 극좌 적으로 벌어져 혁 명대오 내에서 ᅮ 
란이 빚 어지고 있지만 언제 인가는 꼭 
들을 견결히 옹호하 였다. 



^ 스도 1 



날이 견실한 혁명 가들과 애국적 인민 



생사결 도> 의 각오를 가지고 심판 장에서 자기의 은사를 구 원해냁 유 경수의 용감한 
소행에 대한 풍문은 등만의 혁명 가들과 인 민들을 격 등시키 었다. 나도 다흥 왜에서 
그 소식을 듣고 소왕 청에서 있었던 그와의 상봉을 감개 무량한 심 정으로 돌 이켜보 

^>^- - ^^^=- ' ^^^1^= 

_ 나는 마 촌에서 연길유 격대의 전 우들을 바래줄 때 최 현에게 이런 농을 하 였다. 
― 《처 삼 손이는 어 느모로 보든지 욕 심나는 싸움 꾼이입 니다. 우 9 의 상봉 기넣으 
로 처 애를 우 근ᅵ 한테 넘 겨주지 않겠습 니까? 
최현은 그 말에 농담 절반， 진담절 반으로 응 

《최 현은 안 되 우다. 저 녀석이 싸움은 본 때있게 잘 하지만 아직 속은 좀 궁 글었수 



하였다 



§. 3 년만 더 김대 장에게 바 칠테니 그때 " 

유 경수가 우^ 의 가 까이에 와서 중대 장으로 활 동하기 시작한 것은 소할바 령회의 



유경 





이 후부터 였다. 소왕청 에서의 첫 상봉이 있은때 로부터 근 10 년 세월을 그는 최현부 

대에서 기관 총수로 복무하 였다. 그^ 다나니 그를 자주 만나 보지도 못 하였고 살뜰 
히 돌보아 주지도 못하 였다. 내가 유 경수를 위해 해 준것이 있다면 《어린 혁 명가》 

Z 그러나 유 경수는 그 청호를 자기 자신에 대한 표 창으로 받아들 였다. 그 ^고 우^ 

p n]^ 의ᅮ기 등으로 삼고 혁명^ ^한 생을 바칠 것을 결심하 였다. ^Tzzzzi: 
- 나는 지금도 우 e ᅵ가 무 산지구 전투를 성과 적으로 결 속하고 천 보산일 대에로 진출 




하던 때의 일을 9J 



없다. 



우 e ᅵ의 행적을 람지한 적들은 그때 천 보산과 그 주변 지구에 《토 벌》 무력 
결하여 인민혁 명군에 대한 대 대적인 소 탕전을 벌 이려고 획책하 였다. 최현 부대는 
우 ^ 에게로 쏠 근 ᅵ는 적들의 싸움을 하 였다. 그 시가공 격전이 일마나 가련 했는가 하 
는 것은 적들이 여자 들까지 내몰아 수 류탄을 던지게 한 테서도 잘 알 수 있다. 성시 
의 적들은 대부분 섬멀하 였다. ^ 



- 하지만 최현은 그 것으로 만 족하지 않 았다. 그는 더 많은 《토 벌》 역량을 소멸하 

기 위해 유 인전을 벌 이기로 결 심하고 50 명 남짓한 부대의 일부 성 원들로 전 투조를 
조직한 다음 천 보산시 가에서 20근ᅵ 쯤 떨어진 수 팀속에 매 복전을 퍼놓 았다. 바로 그 
전 투조에 유 경수가 망 라되어 있 었다. 유경수 소조는 적을 유 인하기 위해 《토벌 
대》 의 숙영 지들을 연속 적으로 기습하 였다. 어떤 날 밤에는 같은 숙 영지를 두 번씩 
이나 습격 하였고 또 어떤 날 밤에는 《토 벌대》 의 작전지 도까지 탈 취해옴 으로써 
적들로 하여금 악에 받처 인민혁 명군을 추격해 오지 않을 수 없게 하 였다. 유 경수는 
그때 옹근 사 흘동안 물도 변변히 마시지 못하고 가장 위 험하고 중요한 싸움을 도맡 
아하 였다. 이 작 전에서 유 경수가 세운 공로를 두고 최현은 해방 후에도 이 따금씩 생 
등한회 상을하 였다ᅮ 



최현 부대는 산 고개룰 일곱 개나 넘 으면서 숨돌 사이도 없이 적 



연방 족치였 



다. 적 



r 그 



레판 에서도 수 백명의 사 상자들 냈다. 




최현 부대의 퍽으로 우 근ᅵ 주력 부대는 적들의 처항을 많이 받지 않고 천보 산일대 
에 무사히 S 출할 수 있 었다. 우^ 는 거기서 당초에 계 획했던 최현부 대와의 상봉을 
이루지 못하고 그대신 최춘국 부대를 만 났다. 우^ 가 최춘 국이네 부대를 만나고 있 
때 최현 부대는 오히려 천 보산으 로부터 수십 5ᅵ 떨어진 지 점에서 다음 차례의 유 
인 전을위 S^Hl^HS^ 었다. ： ― E 

^ 최현의 말에 의하면 그때 4 사의 전체 유격대 원들은 우 5 ᅵ를 만나지 못 하는테 대하 

우 5 ᅵ에 대한 유 경수의 의 5 ᅵ는 참으로 깊이를 해아릴 수 없는 것이 었다. 그 의 5 ᅵ가 
일마나 고 결하고 진실한 것 인가를 나는 소부 대활동 시기에 더욱 절 절하게 체 험하였 



다 ^ 

혁명가 로서의 유 경수의 인 간미는 자기 사 령관의 명령， 지시 에대한 무조 건적인 
집행정 신에서 집중 적으로 표현되 었다. 그는 사 령관의 명령을 집행하 는테서 S 세나 
약속을 번지르 르하게 하지 않 았지만 일 ^ 한 S 세나 약속은 어김없 이이행 하는좋 



은 품성을 가지 ^ ― 1W ― 

우^ 가 @ 을 만한 사령관 등지의 품밖에 없다. 사령과 등지를 잘 모시고 받 들어야 
우 5 ᅵ는 조국의 해방도 이룩할 수 있고 자기 자신의 운명도 개척할 수 있다. 사 령관동 
지의 의 도대로 하기만 하면 우^ 는 이 긴다. 이것이 바로 유 경수가 일상 적으로 간직 
하고 있던 신^ 이 었다. 이런 신^ 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어떤 악조건 에서도 
나의 명령 이나지 시를훌 륭하게 집행할 수있었 다.^ ^^^^^^ᅵ ᅮ 



1941 년 이 튼봄에 나는 만주 각지와 국 내에서 활 등하는 소부 대들의 사업을 지도 
하기 위해 유 경수네 중대를 테^ 고 쏘련 원동의 훈련 기지를 떠나 백두산 일대에 나 
온 적이 있 었다. 그때 유 경수는 중대성 원들과 합께 나의 일을 많이 도와주 었다. 

우^ 는 한 총구에 사 령부자 근ᅵ 틀 정한 다음 각지에 소 조들을 파견하 였다. 유경수 
도 나의 명령을 따 라여러 차례에 걸처 연락 임무를 수행하 였다. 그는 사 령부를 떠날 

때마다 자기네 소조에 차례진 식량을 경 위대원 들에게 맡기더 장군님 771 ᅵ 밥을 지어 

드 5 ᅵ라고 당 부하군 하 였다. 그 5 ᅵ고 우 5 ᅵ한테 화가 미치지 않게 하려고 유 인전을 자 
주 조 직해서 적들의 주의를 돌리군 하였다 
사 령부가 한 총구에 자 5 ᅵ잡고 있을때 나는 유경 수에게 화전현 노 금창에 있는연 

락 지점에 가서 위 증민을 만나: asma^Wg 준 적^ ^= 

그것은 몇 십겹을 해아 ^ 는 적의 보초 소들과 봉쇄구 역들을 돌 파해야 하는 어려 

운 과업이 었다. 그래서 사령부 에서는 그에게 10 명에 가까운 인원을 데주 었다. 그^ 

나 유 경수는 사령부 호위를 염려 하면서 두 명만 데 5 ᅵ고 노금 창으로 떠나 갔다. 그는 

3 명분을 식 량으로 내가 배당한 한 포대의 쌀마처 전문 섭에게 슬 그머니 맡기고 대여 
섯 되 박^ 에— # 되 는 쌀만 휴태^ 였다 ᄌ ^= 1 ᅳ z 프드 

유 경수가 임무를 마치고 돌 아왔을 때 한 총구는 온통 《토 벌대》 의 불 무지로 가 
득차 있 었다. 사 령부가 천막을 치고 있던 자 근 ᅵ 에서도 여 러개의 불 무지가 타 오르고 
있 었다. 내가 돌아 오라고 명령한 마지 막시간 까지는 일마 남지 않 았다. 나어린 두 대 
원은 나의 생사를 걱정 하면서 눈물을 흘 근ᅵ 었다. 사실 그날밤 한 총구에 펄처진 불바 
다를 보 고서는 사 령부가 살아 최 건 재해있 mi ^할 사람이 없었 l^^^J 

그 S 지만 유 경수는 조금도 등 요하지 않고 침 착하게 이제 남은 시간은 30 분밖에 
없다. 이 30 분 동안에 우 e ᅵ가 처 불 무지가 있는 사 령부자 e ᅵ까지 가지 않으면 사령 
관 등지의 명령을 어기게 된다. 사령 관동지 께서는 이 위험속 에서도 우 5ᅵ 세 사람을 
끝까지 기다^ 실 것이 다라고 하면서 우는 대 원들을 팥래 였다. 그 근ᅵ 고는 그들을 산 
봉우 e ᅵ에 남 겨두고 사 령부의 천막자 5 ᅵ를 향해 주처 없이 기 여 내려 갔다. 그 러다가 
그 근처 에서 우^ 가 떨궈 두고온 대원을 만 났다. 유 경수가 임무를 마치고 돌 아오면 
사 령부자 근 ᅵ부터 어 김없이 찾을 것 이라는 나의 확신과 정황이 어떻게 변 하든지 간 
에 자기 사 령관이 소조를 기다릴 것 이라는 유 경수의 판 ^ 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일 

내가 정해준 날자와 시간과 장소를 털끝 만큼한 편차도 없이 엄수 하려는 유경수 
의 드 팀없는 자세와 철처한 집행 정신은 자기 사 령관은 어떤 정황 에서나 대 원들을 
버 ^지 않 는다는 확고 부등한 신 a 과 사 령관의 신임과 사랑에 보 답하기 위해 서라면 
어떤 희 생이나 고통도 각 오해야 한다는 진정한 의 e ᅵ심에 그 뿌 ^ 를 두고 있 었다. 

이런 신^ 과 의 e ᅵ심을 가지고 유 경수는 해방 후 철도경 비대룰 조 직하고 a 크부 
대룰 건설하 였으더 전쟁의 매 e 계에서 최고사 령부의 작전적 방침을 실현하 는테서 

그 러기에 나는 지금도 인민무 력부의 지도간 부들을 만날 때마다 군인들 을그어 
떤 정세 변화나 역경속 에서도 끝까지 굴하지 않고 신^ 과 의지룰 굳건히 지키는 강 

의한 투사， 충신 § 키 우라고 말하군 한다， ■ 
역사적 경험은 혁명이 승승장 구하고 정세가 유 할 때에는 대오 안에서 등요분 

자， 변절 자들이 나오지 않지 만내외 정세가 복 잡하게 변하고 혁명의 길에 어 려운난 

관이 조성될 때에는 대열 안에서 사상적 혼란과 등요가 생기고 투항 분자， 낙 오분자 

들이 나와 막대한 해^ g 친다는 것^^ 주고 있다. 
일제의 만주강 점이나 중 국본토 침공과 같은 큰 국제적 사 변들은 우^ 나라 민족 






해방투 쟁이나 공산주 의운등 대열 안에서 터다란 정치적 자극과 사상적 혼란을 일으 
키는 하나의 계기로 3 했다. ^= 




g 견실한 공산 주의자 w 은 9.18 사 변이후 일제를 하는 §된 적인 항일무 장투쟁 
을 전개할 역사적 시기가 도래하 였다고 보고 조션 혁명을 새로운 앙 양에로 이끌었 
다면 일부 민 족운등 자들과 혁명적 각오가 굳세지 못한 공산주 의운등 자들은 만주까 
지 강점한 일제를 더는 당해냁 수 없다고 ^ 정하고 투쟁을 포 기하는 길로 나 갔다. 
_ 일제의 중국 본토에 대한 침공을 놓고도 그렇게 말할 수 있다. 그때 우 ^는 일제가 
중국을 대거 침 공하는 것은 불피코 역량의 분산과 소모를 가처 오지 않을수 없는것 
만큼 중국 등 북지방 에서의 항일무 장투쟁 발전에 유 5 ᅵ한 정세를 조 성하게 될 것이라 

고 판 ^ 하였 다. 물론 이^ 한 해석을 할 때에 우 근ᅵ 는 중일 전쟁이 가져 오게 될 새로운 
정치 군사적 난관을 모 르거나 무시한 것은 아니 었다. 우 ^는 중일전 쟁으로 하여 급 
변하는 어려운 정 세에서 유^ 한 측면을 중 시하고 불^ 한 국면을 유 ^ 하게 전변시 
키기 위하 여 주등 적으로 노력하 였다. 혁명 가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바로 조성된 

난국을 과감히 S 고 나가는 이^ 한 백절 불굴의 투지와 신^ 인 것 이다. ^= 

1: 그런테 이 때에도 항일 운등대 열내에 끼여든 우연분 자들과 일시적 등반자 들속에 
서는 수 습하기 어려운 사상적 혼란이 일어 났다. 그들은 일제가 중국 본토로 처들어 
가 무한， 삼 진까지 삼키는 것을 보 고서는 이미 대세가 기울어 졌다고 판단하 였으더 
이런 대세룰 돌 려세울 힘은 이 세상에 없다고 생각하 였다. 이런 사상적 변질 과정은 
결 국패배 주의를 낳고 그것을 온 상으로 하여 적 지않은 혁명의 탈락분 자들과 시정 
mm, 배 신자들 01 - - = 느ᅳ 

p 게다가 일„분 제 국주의 xt 들은 중국 영토의 대부분 을― 점 령하고 태 s 양전 쟁준 바 에 
달 라불는 한편 만주 에서의 항일 운등을 종국 적으로 말 살하기 위한 대 대적인 《토 
벌》 공세를 연속 벌 였다. 결과 남북만 도 처에서 소 용돌이 속에서 남만의 양 정우부 

열하 원정의 실패로 하 여 등 북항일 연군의 적지 않은 부대를 이 시련을 겪고 있던 

그무 렵에는 들속에 서 도 투항 분자， 도 주분자 s^p a ^i^f f 

^^38 년 여름 양정우 1 군 부대는 열하 에로의 또 ^ 차 례의ᅮ 원정을 개시하 
자마자 적의 대 포위에 들어 말할 수 없는 고초룰 겪었다 그 당시는 적들이 군사적 

공세와 합께 항일 유격대 원들에 대한 귀순 공작을 집 요하게 벌이고 있던 때 었다. 항 
복한 자들을 처 형하지 않고 귀 순자로 받아들 인다고 하는 이른바 만주국 황제의 
《은 사의 대조》 라는 것이 공 포되어 혁 명에서 타락한 사 람들과 비겁분 자들， 의지 
박약 자들을 유흑하 였다. 항일 무장부 대들에 대한 《토 벌》 작전이 악릴: 하고 끈질지 
게 벌 어지는 가운테 유격 대와인 민을같 라놓기 위한 《비 밀분 5ᅵ》 책 등도심 화되었 
다. 혁 명군은 인 민들의 지원을 받 을래야 받을 수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되 었다. 정들 
고 때묻은 본래의 유격근 거지를 떠나 열 하방면 에로의 승 산없는 원 정길에 오른 항 
일 연군부 대들은 아무런 파악도 없는 생소한 땅에서 인 민들의 지원도 별로 받지 못 
하고 적의 거 둡되는 《토 벌》 에 시팥 릴대로 시달 51 었다; ^^^" ᅮ — 그 J 

이런때 양 정우의 오른팔 이라고 불 ^ 우더 남만의 항일횅 장으로 명 성을날 근 ᅵ던 1 
군 1 사 사장 정빈이 요녕성 본 계에서 투항을 반 대하는 정치 일군을 총으로 쏘 아죽인 
다음 부대룰 테^ 고 적 들에게 귀 순하는 배신 행위룰 하 였다. 이 것으로 하여 1 군 앞 
에는 심각한 난국이 조성되 었다. 등북항 일연군 제 1 군 지휘일 군들의 활동 경로와 소 
속 부대의 번호， 밀영 설치의 비 밀들을 잘 알고 있는 정빈의 변절은 1 군에 있어서 치 
명적인 타격이 었다. 정빈의 귀 순으로 하여 1 군의 서정 계획은 완전히 뒤죽 박죽이 되 

로 말았다 7^ ' m ᅵ ― - --^^^^M ― 



6. 《혜산 사건》 을 겪 으면서 



정빈은 그 후 통 화성경 무청장 기시 다니의 앞 잡이가 되어 양정 우포살 작전의 돌격 r 
대로 나 섰다. 그가 안 내하는 《토 벌대》 와의 격 전에서 남만의 명 망높은 항 일용장 _ ᅮ ： ᅮ: j 

사하 였다. 기시 다니가 열하성 부성장 으로^ 동된 다음 정빈 ᅵ. ―' p 
^= 은ᅳᅳ 7? 기 — o rffg ^^^r 챦 a 하 대》 라는 경찰 《토 벌대》 를 무어 가지고 대 장노룻 드ᅳ 
을 하였다 . 

^= 정 빈이나 전 광이와 같은 자들의 실례를 통 해서도 알 수 있는 바 이지만 직급이 높 ᅵ j p 
은 사 람들의 변절 일수록 그 양상은 보다 악 ai ^ ^과 도 몇 곱절더 컸다. 정빈이 - imr - ； - ^ 
ᅳ적 들에게 투항 했다는 소식을 들^ 때 우 ^ 는 그것을 잘 덤 은려고 하 다. 그 , ^ 1 1 

쒜 게는 적들의 진 영으로 ^어같 SSESaSEStS^I&a 기 때문이 었다: 그는 직위 = 

^^불 만도 없는 사람이 었다. 그 렇다면 그 가 ^^ 이유가 무엇이 겠는가 하는 것 이다. 「 . m 
^^ 내 판단에 의하면 정빈의 비 ^행흙는 혁명승 ^에 대한 신 a 을 잃어버 린테서 온 것 ： 「■ 

이다. 그는 7. 7 사변 후 매 MS 같 이 를 확대해 헉고 있는 일 본군의 에서 트 1: — \^ 

^^료 겁을ᅮ 집어먹 aiLW 라서 혁명의 전도를 ：암담 ssr 으로 보았다 n 성 사돨지 모를 

a!— ！ HHi^lMg ！획 ^이 락 ^족 ^ |^ ᅳᅳ 

^^ᅩ 하게 살 아가는 길을 택 하자， 이것이 분명 정빈이 적들의 편으로 ^어 가게 된 사상적 ' : M 

^ ^^^S , 곤 「h ^ m 

： ᅳ 정빈은 이름난 싸움꾼 c^^l^^^ ^^^^fe B ᄑ한 "^S^SE^ i. ' ― ^ 
^드 그 ^둔 A^} 적 수 양이란 교양， 낙 의미 한다. 사람이 사 싫플^ ^ g 

^^ᅮ 을 잘하지 않으면 역경에 부 닥쳤을 대 곤란 앞에서 인차 굴 복하게 된다. 이런 의미에 . m T ■ 

^=^m 나는 지 금도 사상제 «s ^주 s 한다. ^ ^ ^^^^B … f 도 : I 

상전 이었던 기 시다니 는패전 후 가 족들과 합께 자결하 였다. 그러 나정빈 은그더 ᅣ ^J- ^ 

운 목숨을 부 지하기 위하여 많은 일본인 포 로들을 제 손으로 사살한 다음정 체를ᄐ ^ 

-^^B^^^^lg7} 지 휘관의 X} 리에 ᅳ까지 기혀 올라 갔&. — — — ^ 7 — ^ '- L ^El^. 

^= Z r 하지 만 그런 행 운이 오래 같 51 는 만무하 였다. 정빈은 보호색 을 쓰고 애 국자로 가 ' - ' ^ 

^= 장하^ a M^ Eii^^^a mm 오 a 다. ai^^r Bfe ap ^ f ― 

는 잘알수 없으나 그가 #을 받 처들고 비내 근ᅵ 는 심양의 켜리를 걸어같 때그우 

산밑에 기 여들어 비 를긋는 사람톄 혔 flr. 3§ 긋 역시 정 빈이처 ^보호 휙ᅳ을 쓰고 ： 

z ： _ 살던 반역자 였다. 그는 정빈이 어떤 자 인가룰 잘 알고 있 었다. 무슨 생각이 들어서 p | 

^= 그 랬던지 그들 S 당국에 찾아가 서로 샹대방 을 변절 자라고 고 ttf》 였다. 그 과정에 - ^ 

^= 정빈이 투 항분자 i 다는 것이 폭로되 었다. 신^ 을 버 e ᅵ고 적의 품에 기여 들어 혁명 : 

-트 에 막대한 손실을 끼친 이 너절한 인 간에게 인민 재판은 응당한 판결을 내^ 었다. 

= 정빈의 운명은 신 ^을 버 근ᅵ 고 등 지들을 배 반하는 사 람들의 말로가 어떻게 되는 ᅳ ᅳ， 

가를보 여주는 하나의 생등한 실례로 된！：^^ - * ^^r= 

^= 양정우 부대가 녹아난 다 음부터 《토 벌》 의 포화는 우 e ᅵ에게 ^ 집중되 었다. 적 S ^ - \ 
^^은 김일성 부대만 소 열하던 만주와 조선의 항일 운등은 끝장 이라고 하면서 사면 팔빙그 치 섬^ 띠 

ᅳᅳ ^ 으 로부터 우 ^ 룰 포 위하고 필사 적으로 &혜 었다. 우^ 앞에는 실로 해아릴 수 gf —^^J 
는 난관이 가로 놓이게 되 었다. 이 s 게 되자 타 도제국 주의동 s 시 절부터 혁 명투쟁 l _ ，ᅳ i [ 

^= ^던 사람들 가운 테서도 비겁 분자， 투항분 자들이 나돠 나기 시 작했던 것 이다. ""- W 
이：; 무 i 에 동북항 일연군 앞에서 지휘 관으로 있던 방 진성， 박 득범도 적 들에게 투항 ^ 그' £ - 

4 후려만 일본 사이에 5 립 조약이 체결 되었을 때 에도우 5 ᅵ 대오 에서는 도 주자가 생 ^= 
^= 기 었다. 우^ 의 적지않 은대원 들속에 는쏘련 에대한 의존심 즉지금 말로하 면사대 = 

의가 있 었다. 일부 45 관들이 민 족자주 의식을 배 양하는 사상을 일면적 싶로 ^ ^ 
^^기 하 다나니 쏘련만 믿고 ^존 하면 모든 것이 다 해결^ 는 것으로 생 각하는 n 단 훼"； j" 





생겨 났다. 말 하자면 쏘련의 지지나 도움이 없이는 조선 독립도 불가능 하다고 생각 

되 ^ "^― ^= —ᅳ 

이 때처럼 내가 민 족자주 의식이 야말로 혁 명가의 신넣을 좌 우하는 하나의 결정적 

요 인으로 된다는 진근ᅵ 를 절감한 때는 일쩍이 없 었다고 할 수 있다. 혁명을 자기 인 
민 의힘에 의거하 여 자주 적으로 수 행해야 한다는 자력 독립의 관점을 확고히 가지 
고 있던 사람들 중에는 도 주자나 변 절자가 생기지 않 았다. 그^ 나 자기자 신이나 자 
기 나라 인민의 힘은 하찮은 것으로 보면서 큰 나라의 덕으로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개척해 보려고 시 도하던 사람 들가운 테서는 낙오 자들과 투항분 자들이 생겨 났다. 

사람이 자기 인민의 힘을 믿지 않으면 어려운 환경에 부닥칠 때 예 외없이 패배주 
의에 빠지게 되더 패배 주의에 빠지면 곧 혁명승 ^ 에 대한 신심을 잃고 투쟁을 포기 

^콰5 좃^^ 다히 7 ᅵᅵ ᅳ드그그그― 쓰 — = z 



3 이런 류의 인간들 은큰나 라들이 혁 명에서 곡 절을겪 을때면 자기 나라혁 명도다 
망한 것처럼 생각 한다. 혁명이 국제적 성격을 띠는 것만큼 국제 반제역 량과의 단결 
을 지 향하는 공 산주의 자들이 다른 나라 공 산주의 자들의 실패에 동정을 표시 하거나 
그들의 슬픔을 자기의 슬 픔으로 여기는 것은 물론 좋은 일 이다. 또 큰 나라 혁명의 
실패가 자기 나라 혁명에 일정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 나 큰 나라 혁명이 일시 
적인 좌절을 당 한다고 하 여 작은 나라 혁명도 다 망한 것처럼 생각 하면서 기발을 내 

feMg^^^g^sp^i -1 ^= ^ ， ^= 

혁명은 국제적 성격을 띠기 전에 우선 민족적 성격을 띤다. 혁명이 민족국 가단위 
로진행 되는조 건에서 매개 나라 공 산주의 자들이 자체의 힘으로 혁명을 완 수하려 
는 확고한 결심과 신 a 을 가지고 자기 나라 인민의 힘에 의거하 여 완 강하게 투쟁을 
벌려나 간다면 어떤 어려운 고 지든지 능히 점령할 수 있다는 것이 나의 시종 일관한 



장이더 지론 이다. 




나의 체험에 의하면 혁명을 식은죽 먹기로 생 각하고 무장 대오에 들 어왔던 사람 
들， 신 a 이 뚜 렷하지 못하고 의지가 박약한 자들， 종파근 성에서 예 외없이 내 외정세 

가 복 잡하고 fliw 휙현 o} 닥처올 때 배신의 길로 굴 어진다 . ^E" 
, 수산을 비룻한 일부국 #들이 우 ^ 를 배신한 후부터 7 나는 전우 들에게 이런 말 

g<c 정세는 엄흑하 고투쟁 은점점 더 간고해 진다. 우 am 명위업 이 열매 를맺어 나 
라가 반드시 독립되 ^라는 것은 누구나 일 치하게 @ 고 있은 바 이지만 그런 날이 언 
제쯤 오 겠는가 하는 것은 누구도 모 른다. 그런 즉 우 e ᅵ를 끝까지 따라같 자신이 없 
는 사 람들은 마 음놓고 집으로 돌아 가라. 도주는 비열한 것 이지만 보 고하고 가는 것 

은 일 없다. 우 e ᅵ가 무엇 때문에 10 년이 상이나 혁명을 같이 하다가 인사도 하지 않고 

해 여지겠 는가. 집으로 가 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우^ 는 바 래워주 겠다. 그^ 고 
투쟁을 중도반 단한테 대하여 문제 시하지 않겠 다. 힘이 모 자라고 신 a 이 약해서 대 

오룰 떠나^ ^ 어 ^게 하겠 는가. 같 사 r ' --； ᅳ - 

이런 식으로 내놓고 말 하면서 혁명승 e ᅵ에 대한 굳은 신심을 가 지도록 대 원들을 
교양하 였다. 내가 이 s 게 선언 했지만 대 원들가 운데는 전 우들을 버^ 고집 으로돌 
아가는 사 람들이 없 었다. 조선의 참다운 공 산주의 자들은 아무 근ᅵ 정세가 복 잡하고 
난관이 심하 여도신 심을잃 지않고 완 강하게 항쟁을 계속하 였으더 종 당에는 일제 

를 때려부 수:] i 피^^ ^을 훌륭 fc^Magfc ᅵ ^= 
- 우^ 는 《혜산 사건》 을 통하여 심대한 e ᅡ격을 받았 지만 제때에 수 습책을 세우고 
그 손실을 보 상하기 위한 투쟁 을힘있 게벌이 었다. 조선공 산주의 자들의 불 요불굴 

의 투쟁에 의하여 당 조직 건설과 조국 광복회 조직을 확 대하는 사업은 중 이 없 



항일 전쟁이 낳은 영 옹들의 뒤를 이어 지금은 어려운 초소 들에서 그 어떤 역경속 
에서도 굴하지 않는 백절 불굴의 강 자들이 끝없이 배 출되고 있다. 김정일 시대의 거 
창한 혁 명투쟁 과정은 곧 신 a 과 의지의 강 자들을 낳는 온 상이더 터전 이다. 김정일 
등무가 신^ 과 의지의 화 신으로 내 세우고 높이 평 가하고 있는 이 인모의 실례는 우 
51 에게 일마나 많은 것을 말 해주고 있 는가. 온 나라 당 원들과 근로 자들이 김 정일등 

무가 말 한대로 이 인모룰 따라 배우는 운등을 벌이고 9J 는데 나는 그것을 대 ^ 히 좋 



은 일 이라고 생각 한다. 



^1990 년대는 신^ 과 의지가 황금 보다도 휠씬^ ^B fa^gg^fe 때 이다. 우 5] 
시대는 전체 인 민들이 신 « 과 의지를 가 다듬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당과 국가가 사 
회 주의， 공산 주의에 대한 철 석같은 신 ^ 을 가지고 제국주 의연합 세력의 집요한 봉 
쇄 정책과 반 등적인 사 상공세 로부터 우 5ᅵ 의 신^ 과 제도를 고 수하더 금강 석같은 의 

지를 가지고 조성된 난 §S:SI1:MS 3 을 요구 하코 91 다 . : ： j 

^aamgo] ^로^ 고 수해온 신 asaa^ 그 신 a 의 창조듈 ei 자회 주의룰 
버린 것으로 하여 지금 적 지않은 나라들 에서는 민생이 도탄에 빠지고 온갖 사회악 
과 패륜 패퍽이 난 무하고 있다. 역사는 신 a 을 버린 자들 에게서 응당한 대가를 받아 



내는 법 이다 』 ― ^^^^^^^^^^^ 

ᅳ z 우 근ᅵ 나라가 그 어떤역 풍에도 드놀지 않는 강한 나라로 된 것은우 5 ᅵ 당의 신 a 

이 강하고 우^ 인민의 신^ 이 강한 퍽 이다. 신^ 이 강한 당은 변 질되지 않고 신^ 
이 강한 국가는 붕 II ᅵ되지 않으더 신넣이 강한 연민은 와 해되지 않 는다. 3 

1 우^ 는 지난날 어려운 길을 걸어 왔지만 앞 으로는 그보다 더 어려운 길을 걸어가 



게 될_ 수도 있다. ᅮ 7 Z] 
■ 하지 만우^ 인민 은그것 
머 변 합없이 전 진하는 인민 



조금도 두려 워하지 않 는다. 신 ^ 의노 래룰 높이 부르 

만이 자주 시대의 상 상봉에 올라설 수 ^= 




